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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장식]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그 어떤 신성하지 못한 손도 이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박해가 격렬해지고 폭도들이 결탁하며, 군대가 집합하고 중상모략이 빗발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담대하고 고결하고 고고하게 전진하여, 모든 대륙으로 나아가고, 모든 지역으로 퍼지며, 모든 나라를 휩쓸고 모든 귀에 울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며,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 18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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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세계 지도]


제1부

일어나 나아가라

1845년 10월~1852년 8월


보라! 야곱의 대군이여

웅장한 미시시피 강물 너머

서쪽 기슭 터 잡은 이들이여

겨울의 첫 여명이 시작되던 날

서리 얼어붙고 눈 덮인

강을 건넌 이들이여

들으라! 전진하려는 그들의 음성을!

이스라엘 진영이여! 일어나 나아가라.





엘리자 알 스노우, “이스라엘 진영을 위한 노래”



[image: 개척자 이동로 지도, 태평양 선교부]


제1장

부대를 모으라


[image: 대양을 항해하는 대형 선박]“저는 세상을 뜬 이들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곧 완공을 앞둔 나부 성전 1층 회당 내에 루시 맥 스미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수천 명의 후기 성도들은 숨을 죽였다.

때는 1845년 10월 8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을 대회 셋째 날이자 마지막 날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성도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부를 떠나 서부로 갈 계획이었다. 루시는 앞으로는 이렇게 성도들 앞에 설 기회가 많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노쇠한 칠순 노인의 몸에서는 나올 수 없는 힘찬 목소리로 간증했다.

“조셉은 열여덟 해 전 9월 22일 땅에서 판을 꺼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주님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금판을 받은 지 열여덟 번째 해가 되는 날이었습니다.”1

순교한 아들 조셉이 떠오르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회당 안의 성도들은 주님의 천사가 쿠모라라고 하는 산에 묻힌 금판으로 조셉을 인도한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조셉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그 판들을 번역하고 그 기록을 몰몬경으로 펴냈다는 것도 모두 알았다. 그러나 회당의 성도 가운데 조셉을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판을 맡기셨다고 조셉이 처음으로 말했던 그 순간을 루시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때 조셉은 겨우 스물한 살이었다. 지난 4년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빈손으로 돌아올까 근심하며 내내 가슴을 졸였던 그 아침. 그러나 조셉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루시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마음 놓으세요. 모두 잘되었어요.” 조셉은 루시에게 손수건으로 감싼 해석기를 건넸다. 그 해석기는 판을 번역할 때 쓰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조셉이 무사히 그 기록을 얻었다는 증거였다.

그때만 해도 믿는 이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그 대부분도 스미스가의 가족들이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교회가 성도들을 집합시켜 온 일리노이주 나부에는 이제 북미와 유럽에서 온 만천여 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있었다. 조셉과 그의 형 하이럼은 1844년 6월에 폭도의 총구에 목숨을 잃었으므로, 나부에 있는 성도 중에는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이들도 있었다.2 그래서 루시는 그들에게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고 싶었다. 성도들이 떠나기 전에 그녀는 조셉이 받았던 선지자 부름과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했던 역할에 대해 간증하고 싶었다.

자경단의 폭도들은 한 달이 넘도록 인근의 정착지를 활보하며 성도들의 집과 일터에 불을 지르고 있었다. 많은 가족들은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부로 피신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폭도들은 점점 더 기세등등해지고 조직화되었으며, 얼마 안 가서 결국 성도들과 그들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주 정부와 중앙 정부는 성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3

나부가 폭도의 공격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여긴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봄까지 군을 떠난다는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언제 깨질지 모를 불안한 평화 협정을 맺었다.4

신성한 계시로 인도를 받은 브리검 영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다른 일원들은 서쪽으로 1,6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로키산맥 너머의 미국 국경 외곽으로 성도들을 이주시킬 계획이었다. 가을 대회의 첫날, 십이사도 정원회는 교회의 감리 정원회 자격으로 성도들에게 그 결정을 공표했다.

팔리 프랫 사도는 이렇게 선언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와 평등권의 순수한 원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5

루시는 자신이 가겠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그 여정을 도와주리라는 것을 알았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한 곳에 집합하라는 명을 계시해 주셨으며, 십이사도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그러나 연로한 루시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죽어서 이곳 나부에 묻히고 싶었다. 조셉과 하이럼,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조셉 스미스 일세를 포함하여 앞서 세상을 떠난 가족들 곁에 잠들고 싶었다.

더욱이, 아직 생존해 있는 가족 대부분도 나부에 남을 것이었다. 살아 있는 유일한 아들인 윌리엄은 한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으나 이제는 십이사도 정원회를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부 이주도 거부했다. 소프로니아와 캐더린, 루시 이렇게 그녀의 세 딸도 나부에 남기로 했고, 며느리이자 선지자의 홀로된 아내 에머도 마찬가지였다.

루시는 회중을 향해 그들 앞에 놓인 길을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짐마차 등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없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루시의 가족도 가난과 박해 속에서 몰몬경을 출판하라는 주님의 명을 이뤄 내지 않았던가. 그녀는 지도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서로 친절히 대하도록 성도들을 독려했다.

“브리검 형제님 말씀처럼 모두 정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당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쾌한 마음은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루시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미주리, 일리노이에서 겪었던 끔찍한 박해, 그리고 성도들 앞에 놓인 난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님께서 브리검 형제님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지도자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저세상에 가서도 여러분 모두를 만나고 싶습니다.”6



한 달하고도 며칠 뒤, 사도이자 교회의 영국 선교부 회장인 윌포드 우드럽의 리버풀 사무실로 브리검 영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서 브리검은 자신의 벗 윌포드에게 이렇게 말했다. “올가을 이곳에는 슬픈 일도 많고 곤란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화를 지킬 유일한 방책은 이곳을 떠나는 것일 듯합니다.”7

윌포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그는 나부 주변에서 폭도의 공격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지금껏 알지 못했었다. 윌포드는 편지를 읽은 뒤 생각했다. ‘이렇게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니.’ 미국 정부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추방당한 이들에게 피신처를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윌포드는 과연 정부가 성도들을 도와준 적이 있기는 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질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일리노이주와 미국 전역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다. 성도들이 미국을 떠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8

다행히 윌포드의 가족은 대부분 위험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아내 피비와 그들의 가장 어린 자녀인 수전과 조셉은 윌포드와 함께 영국에서 지내고 있었고, 그들의 딸인 피비 어밀리아는 위험 지역에서 1,6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미국 동부의 친척 집에 있었다.

그러나 장남 윌리는 가까운 친구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여전히 나부에서 살고 있었다. 브리검은 편지에서 윌리가 안전하다고 했지만, 윌포드는 가족을 다시 한데 모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9

브리검은 정원회 회장으로서 윌포드에게 다음으로 할 일을 알리며 이렇게 권고했다. “더는 이민자들을 이곳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 대신, 태평양으로 항해할 수 있을 때까지 영국에서 기다리게 하십시오.” 또한 브리검은 영국에 있는 미국인 선교사 가운데 아직 성전에서 자신을 위한 의식을 받지 못한 이가 있다면 즉시 나부로 돌아와서 의식을 받기를 바랐다.10

그 후로 며칠 동안 윌포드는 영국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미국인 장로들에게 편지를 띄워 나부에서 일어난 박해에 대해 알렸다. 그와 피비는 이미 자신을 위한 의식을 받은 상태였지만 그들도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윌포드는 영국 성도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 가족 중 일부는 미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이곳저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의 부대와 함께 떠날 수 있도록 제 자녀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윌포드는 전 선교부 회장인 루번 헤들락을 지명하여 다시 영국의 선교 사업을 감리하게 했다. 윌포드는 교회 기금을 잘못 관리한 전력이 있는 루번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영국에는 선교부 지도자로서 그만큼 경험이 있는 이가 없었다. 그리고 윌포드는 더 나은 후임자를 물색할 시간도 없었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복귀한 후에 루번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부르도록 제안할 생각이었다.11



윌포드와 피비가 나부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을 무렵, 뉴욕시에서 교회를 감리하던 새뮤얼 브래넌이라는 장로는 미합중국 정부가 성도들에게 미국을 벗어나 서부의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나 영국과 공조할 가능성을 열어 주느니 차라리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몰살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불안해진 새뮤얼은 즉시 브리검 영에게 편지로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새뮤얼의 편지가 도착할 무렵, 나부는 새로운 종류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 브리검과 사도들은 위조 혐의로 무고로 고소되어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이제 법 집행관들이 그들을 체포하려 하고 있었다.12 새뮤얼의 편지를 받은 사도들은 기도로 보호를 간구했다. 그들은 주님께 성도들이 안전하게 나부를 빠져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청했다.13

얼마 후, 일리노이주의 주지사 토머스 포드가 새뮤얼의 보고를 증명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정부가 개입하여 몰몬이 로키산맥 서쪽으로 가지 못하게 할 공산이 크다. 지각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곳으로 간다면 영국과 손을 잡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리라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14

1846년 1월, 브리검은 나부를 벗어나 성도들을 위한 새로운 집합 장소를 건설할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을 찾고자 십이사도 정원회 및 오십인 평의회와 자주 만났다. 오십인 평의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현세적인 문제를 감독하는 조직이었다. 사도 중 한 사람인 히버 킴볼은 하루속히 성도들로 소규모 부대를 꾸려 그들을 데리고 서부로 가는 방안을 추천했다.

“이곳을 떠나 가족과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라는 부름에 언제든 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갖출 수 있는 부대 하나를 모으십시오.”

그러자 올슨 프랫 사도가 말했다. “선발대가 가서 올봄에 작물을 심으려면, 2월 첫날에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빨리 작물을 심기 위해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올슨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브리검 영은 그 생각이 탐탁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미 성도들에게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근처에 정착하도록 지시하지 않으셨던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라는 호수는 산으로 둘러싸인 거대하고 우묵한 그릇 형태의 그레이트베이슨이라는 분지 안에 있었다. 그 분지는 건조한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고 경작이 어려운 탓에 서부로 이주하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꺼리는 지역이었다.

“생각 중인 그곳을 향해 협곡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어느 민족도 우리를 질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브리검의 판단이었다. 그는 그 지역에 이미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성도들이 원주민들 가운데 평화롭게 정착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다.15

성도들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려 힘써 왔으며, 서부의 원주민들에게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다. 미국 내 대부분의 백인과 마찬가지로 많은 백인 성도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아메리칸 인디언 문화보다 우월하게 여겼으며 그들의 언어와 관습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인디언을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동포이자 잠재적인 협력자로 여기며 우트족이나 쇼쇼니족 같은 서부의 부족들과 우정을 쌓기를 희망했다.16

1월 13일, 브리검은 6시간을 준다면 바로 나부를 떠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평의회와 만났다. 그는 협정을 맺은 대로 봄이 될 때까지는 성도들 대부분이 나부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적은 수의 가족만 선발대와 함께 떠나기를 바랐다.

브리검은 이렇게 말했다. “위험에 처했거나 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전부 가족을 데리고 떠나십시오.”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부로 가야 했다. 그때쯤이면 선발대가 로키산맥에 당도하여 새로운 정착지를 이미 세워 두었을 것이었다.17



1846년 2월 4일의 오후, 햇살이 뉴욕항을 가로지르며 춤을 추는 듯했던 그날 부두는 브루클린호에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450톤 규모의 이 배의 종착지는 캘리포니아 해안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베이였다. 그곳은 멕시코 북서부에 해당하며 정착촌이 드문드문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배의 갑판에는 이백 명이 넘는 성도들이 서서 저 아래 항구에 남은 친척과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너무 가난해서 서부로 가는 우마차 여행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18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스물여섯 살의 새뮤얼 브래넌이었다. 10월 대회가 끝난 후, 십이사도는 새뮤얼에게 선박을 확보하고 동부의 성도들로 부대를 꾸려 캘리포니아로 가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서쪽 어딘가에 있을 교회의 본대와 만날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릴 예정이었다.

올슨 프랫 사도는 이렇게 경고했다. “바벨론에서 도망치십시오! 우리는 단 한 명의 성도도 미국에 남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19

새뮤얼은 곧 적당한 가격에 브루클린호를 임차했고, 인부들은 승객을 위해 침상이 있는 서른두 개의 작은 객실을 배 안에 설치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쟁기와 삽, 괭이, 쇠스랑 등 곡식을 심고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연장들을 짐 속에 함께 꾸리게 했다. 앞일을 알 수 없었던 그들은 충분한 식량과 가축, 제분기 석 대, 숫돌, 절삭용 선반, 못, 인쇄기, 화기도 챙겼다. 한 자선회에서는 배에 근사한 도서실을 꾸며도 될 만큼 상당한 양의 서적을 기부해 주기도 했다.20

새뮤얼이 항해를 준비할 무렵, 그가 아는 워싱턴의 한 정치인이 성도들을 나부에서 내보내지 않겠다는 미 정부의 결정은 아직도 확고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캘리포니아를 눈여겨보고 있는 한 사업가와 함께 교회를 대신해서 기꺼이 정부에 로비를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성도들이 서부에서 취득하는 땅의 절반을 달라고 제안했다.

새뮤얼은 이 거래의 조건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친구이며 성도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브루클린호에 오르기 며칠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브리검에게 보내고 거기에 서명을 해 달라고 재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약속했다. “모두 다 잘될 겁니다.”21

또한 새뮤얼은 성도들을 위한 새로운 집합 장소로서 샌프란시스코베이에 도시를 건설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브리검에게 알렸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가장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형제님이 당도하시기 전에 제가 형제님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22

브루클린호가 항구를 떠날 때쯤에 새뮤얼은 자신이 나부를 떠나는 성도들의 안전과 그의 일행의 순조로운 항해를 확보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브루클린호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남미 최남단 주변의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 중심부로 들어가는 항로를 탈 예정이었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면, 그들은 서부에 도시를 세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증기선의 인도를 받으며 브루클린호가 선착장을 떠나자 부두에 있던 인파는 배에 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세 차례 응원의 함성을 질렀고, 배 안의 성도들도 세 차례의 함성으로 그들에게 화답했다. 배는 항구의 좁은 입구로 가서 중간 돛을 펼친 후 미풍을 맞았다. 바람은 그들을 대서양으로 데려갔다.23



브루클린호가 캘리포니아를 향해 항해를 시작한 바로 그날, 선발대 성도들의 우마차 열다섯 대가 미시시피강을 건너 나부 서쪽에 접한 아이오와준주로 들어갔다. 성도들은 슈거 크리크 인근에 천막을 쳤다.

나흘 뒤에 브리검 영은 나부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사도들을 만났다.24 아직 성전 전체를 다 헌납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미 성전의 다락을 헌납하고 그곳에서 열의에 찬 오천여 명의 성도들에게 엔다우먼트를 집행했다. 또한 그들은 약 천삼백 쌍의 부부를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했다.25 그중 일부는 복수결혼을 통한 인봉이었다. 1830년대 초반에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밝히신 원리에 따라 나부에서는 소수의 충실한 성도들이 비밀리에 복수결혼을 시행하기 시작했었다.26

브리검의 원래 계획은 첫 번째 우마차들이 나부를 떠나기 하루 전인 2월 3일에 의식 집행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부를 떠나기 전에 의식을 꼭 받겠다는 열망에 찬 성도들로 성전은 온종일 북적였다. 브리검은 처음에는 그들을 돌려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더 많은 성전을 지어서 주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전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브리검은 사람들이 해산하리라 생각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그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주리고 목마른 이들로 성전이 넘쳐 나고 있음을 보았다. 그날 성전에서는 295명의 성도들이 자신을 위한 성전 축복을 받았다.27

성전 의식 사업이 마무리되자 사도들은 성전 제단 둘레에 무릎을 꿇고, 서부까지 안전한 여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렸다. 앞으로 몇 주 후, 혹은 몇 달 후에 어떤 시련이 닥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안내서나 지도에서 로키산맥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 표식이 남아 있지 않은 경로로 나와 있었다.(당시에는 보통 앞서 길을 간 사람이 다음 사람을 위해 길에 표식을 남겨 두곤 했다—옮긴이) 가는 길에는 강과 개울이 많았고, 수많은 버펄로와 사냥감이 될 만한 야생동물들이 평원 곳곳을 어슬렁거렸다. 그렇지만 그곳은 여전히 성도들이 이전에 가 보았던 어떤 지역과도 달랐다.28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위험 속에 남겨 두고 싶지 않았기에, 특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배우자를 잃은 이들을 포함하여 서부로 가고자 하는 모든 이를 돕기로 함께 성약을 맺은 바가 있었다. 브리검은 성전에서 열린 10월 대회에서 성도들에게 약속했다. “여러분이 이 성약을 충실히 지킨다면, 그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수단을 비처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29

2월 15일, 브리검은 미시시피강을 건너면서 이 성약의 무게를 온몸으로 체험했다. 그날 오후 동안 그는 강 서쪽으로 7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눈 덮인 진흙투성이 언덕을 향해 짐마차들을 밀고 끌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되어 앞에 놓인 길이 컴컴해질 것이었고, 브리검은 강 서쪽에 있는 후기 성도의 모든 짐마차가 슈거 크리크에 안전히 도착할 때까지 절대 쉬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30

이 무렵, 그해에 로키산맥으로 소규모 선발대를 보내겠다는 계획은 이미 지연되고 있었다. 브리검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정보다 늦게 나부를 떠났고, 일부 성도들은 나부에 머무르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강을 건너서 슈거 크리크에 있는 선발대와 함께 야영 생활을 하고 있었다. 황급히 나부를 빠져나와 여정을 시작해 버린 많은 가족들은 장비도 준비도 부족한 상태로 우왕좌왕했다.

브리검은 어찌해야 할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성도들 때문에 분명 다른 성도들도 일정이 밀리고 말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이미 떠나온 곳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나부는 그저 하나의 감옥일 뿐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장소가 아니었다. 자유는 서쪽으로 향하는 길에 있었다.

그와 십이사도들은 해결책을 찾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신뢰하며 그저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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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충분한 영광


[image: 행군하는 남성들을 지켜보는 여성들]브리검 영은 찬 바람이 불던 1846년 2월 15일 저녁에 슈거 크리크에 당도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은 차디찬 개울 근처 눈 덮인 숲 주변에 흩어져서 축축한 외투와 담요를 두른 채 떨고 있었다. 많은 가족들이 침대보와 우마차 덮개 등으로 만든 천막 아래나 모닥불 둘레로 모여들었고, 온기를 찾아 마차나 우마차 안에서 옹송그리며 모인 이들도 있었다.1

브리검은 진영에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그 즉시 깨달았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성도들을 여러 부대로 편성하고 그들을 이끌 부장들을 불렀다. 브리검은 불필요하게 나부로 돌아가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허락 없이 물건을 빌리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을 단속했다. 또한 남성들은 지속적으로 진영을 보호하고 청결 상태를 확인해야 했으며 각 가족은 아침저녁으로 함께 기도를 드려야 했다.2

머지않아 진영 내에 편안한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다. 무사히 나부를 벗어난 성도들은 이제 탈출을 막으려는 폭도나 정부의 위협을 전만큼은 걱정하지 않았다. 저녁이면 관악대가 연주하는 경쾌한 선율에 맞추어 모두가 춤을 추었다. 복수결혼을 한 성도들도 긴장을 내려놓고, 복수결혼의 원리와,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가족을 연결해 주는지를 드러내어 말하기 시작했다.3

한편, 브리검 영은 오랜 시간을 들여 서부 이동 계획을 다듬었다.4 그는 나부를 떠나기 바로 얼마 전에 금식하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던 중, 조셉 스미스가 산꼭대기 너머로 펄럭이는 깃발을 가리키는 광경을 시현으로 보았다. 조셉은 이렇게 지시했다. “깃발이 향하는 지점 아래쪽에 도시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번영하고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5 브리검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 두셨음을 알았지만, 수천 명의 성도들을 그곳으로 이끄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그 무렵, 브루클린호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항해 중이던 새뮤얼 브래넌이 보낸 편지들이 진영에 도착했다. 그중에는 서부의 땅을 대가로 성도들의 안전한 탈출을 보장하는 계약서도 있었다. 브리검은 사도들과 함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새뮤얼은 편지에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 성도들에게 무장해제 및 집합 중단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6

하지만 브리검은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는 정부를 경계하는 만큼이나 정부와 맞서기보다는 협력하고자 힘쓰는 쪽으로 이미 마음을 정해 놓고 있었다. 사실 그는 나부를 떠나기 직전에 동부의 주들을 감리할 새로운 장로인 제시 리틀에게 교회를 대신해 연방 정부와 교섭을 벌이도록 지시했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탈출을 지원하는 명예로운 제안이 나온다면 받아들이라고 당부했었다. 브리검과 사도들은 이 계약이 그 초안을 작성한 이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계략에 지나지 않음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사도들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호에 의지하기로 결정했다.7

2월이 지나는 동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미시시피강이 얼어붙자 강을 건너기가 수월해졌다. 간혹 이런저런 볼일로 나부로 돌아가는 이들도 일부 있었지만, 슈거 크리크에서 야영 생활을 하는 인원은 곧 2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브리검은 나부를 오가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 그가 보기에 그들은 가족은 뒷전에 두고 나부에 남겨 둔 재산에만 골몰하는 사람들이었다. 서부로 가는 일정은 이미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었다. 브리검은 부대들이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이제는 슈거 크리크를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3월 1일에 오백 대의 우마차가 아이오와 대평원을 가로지르며 서쪽을 향해 출발했다. 브리검은 여전히 올해 안에 로키산맥으로 선발대를 보내고 싶었으나 우선은 모든 자원을 결집하여 나부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진영을 옮길 필요가 있었다8



브리검이 이끄는 성도들이 슈거 크리크를 떠날 무렵, 마흔세 살의 루이자 프랫은 나부에서 어린 네 딸을 데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3년 전에 그녀의 남편 애디슨은 태평양 제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애디슨이 봉사하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투부아이섬과 이곳 나부는 우편 업무가 서로 원활히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루이자와 애디슨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다. 애디슨이 보낸 편지는 대부분 몇 달 후에나 도착했고 몇 번은 일 년 후에 온 것도 있었다.

가장 최근에 받은 편지로 보아, 루이자가 서부로 출발하기 전에 애디슨이 귀환해서 함께 떠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이 분명해졌다. 십이사도의 지시에 따라 그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이 있거나 후임자들이 그곳으로 갈 때까지 태평양 제도에 남게 되었다. 한때 브리검은 성도들이 엔다우먼트를 받게 되면 더 많은 선교사를 태평양 제도로 보내려 했으나 나부를 탈출하는 문제로 그 계획은 지연된 상태였다.9

루이자는 남편이 없더라도 기꺼이 나부를 떠날 의지가 있었지만 막상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했다. 그녀는 나부도 성전도 떠나고 싶지 않았고, 우마차로 로키산맥을 넘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서부로 가기 전에 먼저 캐나다로 가서 앞으로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연로한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만일 소들을 팔면 그 돈으로 부모님을 찾아가 뵙고 가족과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갈 배표도 살 수 있어서 육로로 가는 것을 온전히 피할 수 있었다.

루이자는 캐나다로 가는 쪽으로 거의 마음을 굳혔지만, 무언가 옳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육로 여행에 대한 걱정과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에 대해 브리검 영 앞으로 편지를 쓰기로 했다.

“소를 이용해 떠나는 것이 구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몸과 마음을 바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여성들만큼 오랫동안 불평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10

얼마 안 가서 브리검의 답신을 지닌 사람이 도착했다. “어서 오십시오. 소를 이용해 떠나는 것이 구원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프랫 형제님은 우리가 자리를 잡을 황무지에서 합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자신의 가족이 없다면 실망이 크겠지요.”

루이자는 브리검의 권고를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자기 앞에 놓인 험난한 길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다지면서 죽든지 살든지 성도들의 본대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11



그해 봄에 아이오와 횡단을 시작한 성도들은 주님이 애굽의 속박에서 끌어내 주신 고대 히브리인들을 따라 자신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잦아들 줄 모르는 눈과 비로 아이오와 대평원이 질퍽질퍽한 진흙탕이 되어 가면서, 성도들은 하루하루 악천후와 싸웠다. 강과 개울은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졌으며 흙길은 풀어져 진창이 되었다. 한 달 안에 아이오와준주를 거의 벗어나는 것이 성도들의 원래 계획이었으나, 그들은 이제 겨우 가고자 했던 길의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있었다.12

4월 6일, 교회 조직 16주년을 맞은 날에는 온종일 비가 내렸다. 브리검은 몇 시간 동안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탕 속에서 로커스트크리크라는 곳으로 가는 성도들을 돕고 또 도왔다. 모든 성도가 진영에 안착할 때까지 그는 거기서 우마차를 정리하고 천막을 치고 나무 베는 일을 도왔다. 진흙탕에서 브리검이 진흙탕에 빠진 짐마차를 밀고 끌어 내는 모습을 본 한 여성은 그의 주변을 둘러싼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치 왕처럼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에는 진영에 진눈깨비와 우박이 내리쳐서 진영이 얼어 붙어 버렸다. 브리검의 서기이자 관악대의 단장인 윌리엄 클레이튼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진영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천막 여러 채가 꽁꽁 언 바닥 위로 납작하게 쓰러져 있었고, 쓰러진 나무에 깔려 우마차 한 대가 부서져 있었다. 관악대 연주자 중에는 식량이 바닥난 이들도 있었다.13

윌리엄은 자신의 가족도 먹을 것이 궁한 처지였지만 자신에게 있는 것을 관악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윌리엄은 복수결혼을 시행한 첫 번째 성도들 중 한 명으로, 세 명의 아내와 네 명의 자녀가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었다. 또 한 아내인 디앤타는 친정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아직 나부에 남아 있었다. 디앤타는 첫 아이를 임신한 데다 몸이 허약해서 서부로 가는 윌리엄의 걱정이 가중되었다.

클레이튼 가족이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로커스트크리크에서 쉬고 있는 동안, 브리검은 아이오와 횡단 길 중간 지점에 성도들이 악천후를 피하고, 오두막을 짓고,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중간 기착지를 세우자는 계획을 제시했다. 성도들 일부가 중간 기착지를 돌보는 동안, 일부는 나부로 돌아가서 부대들이 아이오와를 횡단하도록 이끌어 주고 진영의 나머지 성도들은 브리검과 함께 계속해서 미주리강까지 가자는 계획이었다.14

4월 14일, 윌리엄은 진영에서 탈출한 말과 소를 모으느라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이 되어서야 잠을 청하려 하는데, 진영 안의 누군가가 디앤타와 그녀의 출산 소식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 그날 저녁에 윌리엄은 아내의 출산을 축하하며 밤늦도록 관악대와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

이튿날 아침, 맑은 하늘 아래 윌리엄은 이스라엘 진영에도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종이와 잉크를 들고 앉아서 성도들의 용기를 북돋아 줄 찬송가를 지었다.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

이 여행이 혹 힘들지라도

하나님 계시니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힘껏 앞으로 나가자

너희 가슴 부풀리니

모든 것 잘되리!15







동쪽으로 16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작은 망원경을 손에 든 윌포드 우드럽이 미시시피강 위 배의 갑판에 서서 나부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성전은 아직 외벽이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지붕을 얹었고 빛이 나는 창문도 있었다. 또 꼭대기에는 천사 모양의 풍향계를 단 위풍당당한 탑도 우뚝 세워져 있었다.16 성전의 일부는 이미 의식을 위해 헌납되었으며, 곧 완공이 되면 건물 전체가 주님께 헌납되도록 준비될 것이었다.

윌포드가 영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바닷길은 무척 험난했다. 거센 바람과 파도에 배가 요동을 치는 바람에, 그는 배멀미와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 시간을 버텨야 했다. 그는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생계를 위해 농장을 팔고 바다로 가는 이가 있다면, 나와는 성향이 다른 사람이야.”17

피비는 자녀인 수전과 조셉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는 성도들을 가득 실은 배를 타고 먼저 영국을 떠났고, 윌포드는 몇 가지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선교부 회장에게 교회를 인도하는 일을 인계하며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데 쓰일 기금을 모으기 위해 조금 더 오래 리버풀에 머물렀었다.18

그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이렇게 일깨웠다. “모든 충실한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똑같이 마음을 씁니다.”19 비록 성전은 완공되기 무섭게 버려질 운명이었지만, 대서양 양편에 있는 성도들은 1841년에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계명에 순종하여 성전을 완공하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는 조셉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를 위하여 집 한 채를 지을 충분한 시간을 너희에게 허락하노니 … 만일 지정된 기간의 끝에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는 교회로서 너희의 죽은 자들과 함께 버림을 당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20

영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윌포드는 성전 건립을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기부하도록 그들을 격려하며 희생에 대한 축복을 약속했다. 영국의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관대하게 바쳤고, 윌포드는 그들의 헌신에 감사해했다.21

윌포드는 미국에 도착한 후 메인주에서 딸 피비 어밀리아를 데려온 후 남쪽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나 함께 서부로 가자고 설득했다.22

그는 나부로 들어와서 아내와 재회했다. 그리고 그곳을 감리하는 사도 올슨 하이드를 만났는데, 그에게서 여러 가지 암담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직 나부에 있는 성도 중 일부는 불안에 떨며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십이사도가 교회를 이끄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했는데, 윌포드의 누이와 매부인 유니스와 드와이트 웹스터도 그중 하나였다.23

그 소식을 들은 윌포드는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겼다. 그는 십 년 전에 유니스와 드와이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다. 최근에 그들은 조셉 스미스가 비밀리에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하는 제임스 스트랭이란 사람을 가까이하고 있었다. 스트랭의 주장은 거짓이었으나 그는 사람들을 휘어잡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과거에 사도였던 존 페이지, 그리고 선지자 조셉의 남동생이자 역시 과거에 사도였던 윌리엄 스미스 등 나부의 일부 성도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버렸다.24

4월 18일, 윌포드는 드와이트와 유니스가 부모님을 설득하여 서부로 가는 대신 스트랭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윌포드는 가족을 한데 모아 그 거짓 선지자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우마차에 짐을 실었다.

그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거의 없다.”25



그해 봄, 인부들은 공식적으로 성전이 헌납될 5월 1일 전에 성전을 완공하고자 작업을 서둘렀다. 그들은 침례탕 주변에 벽돌 바닥을 깔고, 목재 장식을 제자리에 끼워 넣고, 벽을 칠했다. 작업은 온종일 계속되었으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교회는 인부들의 임금을 치를 돈이 거의 없었으므로 성전이 주님께 헌납될 준비가 마무리되도록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임금을 일부 희생했다.26

헌납을 이틀 앞둔 날, 인부들은 1층 회당의 칠을 마쳤다. 이튿날에는 그 큰 방에서 먼지와 작업 잔재들을 쓸어 내고 헌납식을 치를 준비를 했다. 모든 방을 마지막 손질까지 모두 완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주님께서 성전을 거부하지는 않으실 것임을 그들은 알았다. 그들은 주님의 명을 완수했다고 확신하며 연단 위쪽 회당 동편 벽을 따라 이 문장을 적어 넣었다. “주께서 우리의 희생을 보셨도다.”27

인부들에게 진 빚이 마음에 걸린 교회의 지도자들은 헌납식의 첫 번째 모임은 자선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들은 궁핍한 인부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1달러씩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월 1일 아침, 미시시피강 서쪽에서 천막 생활을 하던 14세의 엘바이라 스티븐스는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강을 건넜다. 엘바이라는 가족과 함께 나부에 온 직후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고, 지금은 결혼한 언니와 살고 있었다. 엘바이라가 머무르던 막사에는 헌납식에 함께 갈 수 있는 이가 없었으므로 그녀는 혼자서 길을 나섰다.

서부에 또 성전을 지으려면 앞으로 여러 해가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안 사도들은 엘바이라를 포함하여 일부 어린 미혼자들에게 이전에 엔다우먼트를 집행했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오늘, 엘바이라는 다시 한 번 계단을 올라 성전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1달러를 기부한 뒤 회당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28

모임은 합창단의 노래로 시작되었다. 그런 후 올슨 하이드가 헌납 기도를 올렸다. “당신의 영이 이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이가 그들의 가슴에 성스러운 영향력을 느끼고 그분이 친히 이 일을 도우셨음을 알게 되기를 간구합니다.”29

엘바이라는 회당에서 하늘의 권능을 느꼈다. 엘바이라는 모임이 끝난 후 막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권능을 다시 느끼고 싶었던 그녀는 이틀 뒤에 다시 나부로 돌아와 다음 모임에 참석했다. 올슨 하이드와 윌포드 우드럽은 성전 사업과 신권, 부활에 대해 설교했다. 모임을 마치기 전에, 윌포드는 성전을 두고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완공한 성도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이 성전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그 빛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성전을 지은 보상으로 충분한 영광입니다.”

모임이 끝나자 엘바이라는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서 막사로 돌아갔다.30 나부의 성도들은 모임이 끝난 후부터 밤늦게까지 짐을 꾸리고 의자와 탁자, 그리고 다른 가구들을 모두 치웠다. 이 텅 빈 성전은 이제 주님의 손에 맡겨졌다.31



성전이 헌납되고 몇 주가 지난 후, 루이자 프랫은 딸들을 데리고 일단의 성도들과 함께 서쪽으로 출발했다. 엘런이 열네 살, 프랜시스가 열두 살, 로이스가 아홉 살, 앤이 다섯 살이었다. 그들에게는 멍에를 멘 황소 한 쌍과 암소 한 쌍, 그리고 새 옷가지와 식량을 실은 우마차 한 대가 있었다.

루이자는 강을 건너 아이오와로 가기 전에 우체국에 들러 애디슨이 다섯 달 전인 1846년 1월 6일에 보낸 장문의 편지를 찾았다. 편지에서 애디슨은 자신이 현재 타히티에 있으며, 투부아이인 친구인 나보타와 텔리 부부와 함께 동료 선교사인 벤자민 그루아드의 선교 사업을 돕기 위해 근처에 있는 아나환초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루이자에게 보낸 편지에 60달러를 동봉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말도 함께 적어 보냈다.

애디슨은 섬의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며 앞으로도 여러 해 동안 그곳에서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간을 자신의 가족과 함께할 생각이었다. 애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책을 구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당신과 아이들이 타히티 언어를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안에 당신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32

루이자는 편지를 받고 무척 기뻤으며, 서부로 가는 여정이 놀라우리만치 즐거워졌다. 봄장마가 끝이 났고, 그녀는 고용한 인부가 모는 자신의 우마차를 따라 맑은 하늘 아래로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좋았다. 루이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 잃은 가축들을 모았고, 낮 동안은 가축몰이를 도왔다. 부모와 친척들과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왔는지를 생각하면 때때로 걱정이 되었지만 그녀는 시온에 대한 믿음에서 위안을 받았다. 여러 번의 계시에서 시온은 피난처요 평화의 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인생에서 바라는 것들이었다.

루이자는 6월 10일 자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때때로 나는 즐거워 행복감을 느낀다. 주께서 우릴 부르셨고, 잔혹한 박해자들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다!”33

닷새 뒤, 루이자 일행은 마운트피스가에 도착했다. 마운트피스가는 성도들이 아이오와 이동로에 세운 대규모 중간 기착지 두 곳 중 한 곳이었다. 참나무 숲으로 뒤덮인 몇몇 나지막하고 경사진 언덕들 아래로 막사들이 늘어서 있었다. 브리검의 구상대로 성도들은 거기서 천막이나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나중에 도착할 성도들의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작물을 길렀다. 진영의 한쪽에는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도 있었다.

루이자는 가족이 머물 장소로 참나무가 그늘을 드리운 자리를 택했다. 이곳은 참으로 아름다웠으나 지난봄 동안 비와 진흙탕과 전쟁을 하느라 기진맥진해진 많은 성도들은 이제 또 머리 위로 쏟아지는 뙤약볕에 시달려야 했다.

루이자는 생각했다. “주님께서 이 희생 하나하나를 그들에게 다 보상해 주시기를.”34



더 멀리 앞서 이동해 가던 브리검과 이스라엘 진영은 미주리강에서 멀지 않은 모스키토크리크란 곳에서 길을 멈추었다. 그들은 일정보다 두 달이나 뒤처져 있었으며, 굶주리고 극도로 궁핍한 상태였다.35 그러나 브리검은 여전히 로키산맥으로 선발대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계절이 바뀌기 전에 일단의 성도들이 로키산맥에 당도해야 한다고 믿었다. 교회가 본거지 없이 떠도는 한, 적대 세력이 교회를 흩어 버리거나 길을 가로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36

그러나 한 무리를 그렇게 갖추려면 현재 성도들이 가진 자원에 무리가 되리라는 것을 브리검은 알았다. 돈이나 식량을 넉넉히 가진 이도 드물었고, 아이오와에서는 일을 해서 돈을 벌 기회도 많지 않았다. 많은 성도들은 대평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아끼던 물건들을 팔고, 식량과 물자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느라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서쪽으로 가면서 정착촌이 줄어들수록 이런 기회마저 점점 더 찾기 힘들어질 것이었다.37

브리검을 괴롭히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선발대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은 겨울을 보낼 장소가 필요했다. 오마하족을 비롯해 미주리강 서쪽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야영을 하며 겨울을 보내도 좋다고 했지만, 정부 당국은 성도들이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38

또한, 브리검은 나부에 있는 병들고 궁핍한 성도들이 교회가 자신들을 서부로 데려가 주리라고 믿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한동안 브리검은 성전을 비롯해 나부에 있는 귀한 것들을 팔아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때까지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39

6월 29일, 미군 장교 세 명이 모스키토크리크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브리검에게 전해졌다. 미국이 멕시코에 전쟁을 선포했으며, 이 장교들은 제임스 포크 대통령의 승인 하에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가는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오백 명의 성도를 모집하여 한 대대를 조직하려 오고 있었다.

이튿날, 브리검은 히버 킴볼 및 윌라드 리차즈와 이 일을 논의했다. 브리검은 멕시코에 적의가 없었기에 미국을 돕는다는 것이 달갑지가 않았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서부는 미국의 영토가 될 것이고, 군대를 지원하면 성도들과 미국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입대한 남성들이 급여를 받으면 교회가 서부로 이주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터였다.40

장교들이 도착하자마자 브리검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알고 보니 이 명령은 토머스 케인에게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동부 해안의 유력한 집안 출신으로 성도들의 곤경을 전해 듣고 제시 리틀을 워싱턴 D.C.의 주요 공직자들에게 소개해 주었다. 제시는 얼마간 막후교섭을 벌인 뒤 포크 대통령을 만나 성도들 일부를 군에 입대시킴으로써 서부로 이동하는 성도들을 도와 달라고 설득했다.

이 합의에서 파생될 이점을 이해한 브리검은 이 명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이로운 제안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500명의 자원자를 모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제 영향력이 닿는 한 그들의 가족 모두가 서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볼 것입니다. 저에게 먹을 것이 생기면 그들부터 먹일 것입니다.”41



드루실라 헨드릭스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브리검의 결정에 격분했다. 그녀의 남편 제임스는 1838년에 미주리 주민들과 접전 중에 목에 총을 맞고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다. 진영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그때 성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정부에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아들 윌리엄이 대대에 자원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그녀는 아들이 지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남편은 몸이 마비된 상태였으므로 드루실라는 아들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고 있었다.42

병사를 모집하는 장교들은 매일같이 진영을 찾아왔으며, 그들은 자주 브리검이나 다른 사도들을 대동했다. 브리검은 이렇게 간증했다.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특권을 바란다면 우리는 대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43 많은 성도가 울분을 삼키고 대대 소집을 지지했으나 드루실라는 아들과 떨어지는 일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때때로 영은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느냐? 네 모든 고난 속에 그분이 너와 함께하지 않으셨더냐? 네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주지 않으셨더냐?” 드루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했지만 그러다 정부의 잔혹함이 떠오르면 다시금 분노가 치밀었다.

대대가 떠나던 날, 윌리엄은 소들을 몰아오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드루실라는 이슬 맺힌 무성한 풀숲을 걸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한 신앙이 아들에게 덕보다 해를 더 많이 끼칠까 걱정이 되었다. 윌리엄은 대대와 함께 행군할 때 다칠 수 있는 것처럼, 가족과 함께 서부로 가는 길에도 다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녀는 아들을 붙잡은 걸 후회할 것이다.

드루실라는 갈팡질팡한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밀가루를 가지러 우마차에 오르던 중 다시 한번 성신의 속삭임을 느꼈다. 그녀는 주님의 가장 큰 축복을 원하지 않았던가?

“맞습니다.” 드루실라는 소리 내어 대답했다.

“그렇다면 가장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을 얻겠는가? 영이 물었다.” “아들을 대대에 참여시켜라.”

드루실라가 말했다. “너무 늦었습니다. 대대는 오늘 아침에 떠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이 돌아왔고, 가족들은 아침을 먹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제임스가 음식 축복을 하는데, 한 남자가 진영에 들어와 고함치는 소리에 드루실라는 깜짝 놀랐다. “남성들은 어서 나오십시오! 아직 대대에 몇 사람이 부족합니다!”

눈을 뜬 드루실라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윌리엄과 눈이 마주쳤다.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기억에 새기던 그녀는 아들이 대대에 합류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드루실라는 생각했다. “부활의 아침이 되어서야 다시 너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널 내 자녀로 알아볼 것이다.”

아침을 먹은 뒤, 드루실라는 홀로 기도하며 주님께 애원했다.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저와 교회의 품으로 그 아이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영이 속삭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 일이 그에게 이루어졌듯이, 네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드루실라는 윌리엄을 찾아다니다 우마차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드루실라가 물었다. “대대와 함께 가고 싶니? 만일 그렇다면 엄마는 네가 가는 것이 옳다는 간증을 얻었단다.”

그러자 윌리엄이 말했다. “영 회장님은 그것이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드루실라가 말했다. “내가 널 막았었구나. 하지만 네가 가고 싶다면 이제 더는 잡지 않으마.”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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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의 말씀과 뜻


[image: 강둑의 천막 주위를 떼 지어 날아다니는 벌레들]윌포드와 피비 우드럽은 1846년 7월 초에 자녀들과 함께 미주리강에 도착했다. 윌포드는 여동생과 매부에게 제임스 스트랭 대신에 사도들을 따르라고 설득하려다 실패하고, 성전 헌납식을 끝마친 대로 자신의 부모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부를 떠나왔다.

공교롭게도 그들이 진영에 도착했을 때, 윌리엄 헨드릭스를 비롯한 신병들은 그곳을 막 떠나려던 참이었다. 몰몬 대대로 이름 붙여진 이 부대에는 500명이 넘는 남성이 소속되어 있었다. 대대에는 세탁을 맡을 여성들도 스무 명이 고용되었다. 그들 외에도 남편을 따라 행군을 동행한 여성들도 있고, 자녀를 데려가는 이들도 있어서 대대의 여정에 함께한 여성은 총 서른 명이 넘었다.1

처음에 윌포드는 후기 성도 남성들을 상대로 모병을 하는 정부가 미심쩍었다. 그러다 그는 곧 마음을 바꾸었는데, 특히 토머스 케인이 진영을 방문한 후에 그렇게 되었다. 토머스는 회복된 복음에 관해 다만 조금 호기심을 갖는 정도였지만, 교회를 돕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다. 불의에 대항하는 문제를 마음 깊이 중시하는 그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 했다.

이내 사도들은 토머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윌포드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그가 전한 정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다.”2

몰몬 대대가 떠나기 사흘 전, 브리검 영은 대대의 장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는 형제들에게 항상 몸을 청결히 하고, 순결의 법을 지키며, 엔다우먼트를 받은 사람은 성전 가먼트를 챙겨 입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을 정중하게 대하고 그들과 다투지 않도록 당부했다. “포로들을 최대한 공손히 대하고, 할 수 있다면 절대로 생명을 해치지 마십시오.”

브리검은 그들이 전투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언하며 불평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가져가라고 권고했다.3

대대가 출발한 뒤, 브리검은 다시 성도들이 나아갈 여정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미 정부에 협력함으로써 그는 미주리강 서쪽 인디언들의 땅에 그들이 겨울을 지낼 진영을 세워도 좋다는 승인을 얻어 낼 수 있었다. 브리검은 이제 성도들이 서쪽으로 320킬로미터 떨어진 그랜드아일랜드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게 하고, 또한 그곳에서 로키산맥으로 선발대를 보내기로 계획을 세웠다.4

윌포드는 사도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당장 살펴야 할 교회의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했다. 영국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윌포드가 지명한 루번 헤들락은 많은 영국 성도들이 이주를 위해 바친 기금을 함부로 사용하여 그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게 한 전력이 있었다. 윌포드는 루번을 해임하고 더 믿을 만한 다른 지도자를 부르지 않는다면 선교부는 새로운 개종자를 많이 잃는 등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5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는 나부에서 여전히 궁핍한 성도들이 폭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정원회가 성도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10월 대회 때 성전에서 성도들과 또한 주님과 맺었던 엄숙한 성약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다.6

정원회는 과감하게 진영 내에 있는 세 명의 사도인 팔리 프랫, 올슨 하이드, 존 테일러를 영국으로 보내 영국 선교부를 이끌게 하기로 결의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궁핍한 성도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나부로 우마차와 우마차를 끌 우마와 물자를 보냈다.7

정원회가 동쪽으로 사람들과 식량을 보냈을 때, 브리검은 그해 안에 서쪽 더 먼 곳까지 나아가겠다는 자신의 계획이 요원해졌음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몰몬 대대가 떠나면서 진영에는 건장한 남성의 수가 전만큼 많지가 않았다. 토머스 케인은 미주리강 유역에 겨울을 보낼 진영을 세우도록 추천했고, 브리검은 마침내 이에 동의했다.8

1846년 8월 9일, 사도들은 성도들이 강 바로 서쪽의 임시 정착지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리라고 발표했다. 브리검은 최대한 빨리 로키산맥을 넘어 가서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그 전까지는 성도들을 한데 모으고 궁핍한 이들을 돌볼 것이었다.9



그 무렵, 뉴욕항을 떠난 후 육 개월 동안 지루한 항해를 한 브루클린호는 안개에 휩싸인 채 샌프란시스코베이로 들어서고 있었다. 새뮤얼 브래넌은 갑판에 서서 안개 사이를 바라보았다. 바위투성이 해안선이 얼핏얼핏 보였다. 바로 안쪽으로는 다 쓰러져 가는 멕시코의 요새가 보였고, 요새 위에는 미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10

새뮤얼이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저 깃발은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샌프란시스코를 빼앗아 점령했다는 명백한 표시였다. 그는 브루클린호가 하와이제도에 정박했을 때 멕시코와 미국의 전쟁에 대해 알게 되었다. 거기서 미국 군함 사령관은 미군이 멕시코인으로부터 캘리포니아를 빼앗아 점령하는 데 성도들이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격분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거부했던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서부로 간 것이 아니었다.11

배가 만 안으로 깊숙히 들어가자 모래로 덮인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나무들과 그곳을 어슬렁거리는 동물들이 새뮤얼의 시야에 들어왔다. 멀리 언덕들 사이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오래된 마을인 예르바부에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브루클린호는 항구에 닻을 내렸고, 성도들은 그날 오후 늦게 육지에 올랐다. 성도들은 예르바부에나 밖 언덕에 천막을 치거나 근처의 버려진 집과 군대 막사를 임시 거처로 삼았다. 그들은 뉴욕에서 가져온 자재로 제분소 몇 채와 인쇄소를 세웠다. 마을 정착민들 사이에서 일을 구한 사람도 몇 있었다.12

새뮤얼은 캘리포니아 해안이 미국에 속한 것은 실망스러웠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만에서 동쪽으로 며칠 가야 나오는 산간 지역으로 한 무리의 형제들을 보내어 뉴호프라는 정착촌을 세우게 했다. 그들은 그곳에 제재소와 오두막을 지은 후, 땅을 일구고 수천여 평에 밀과 그 밖의 농작물 씨앗을 뿌렸다.

새뮤얼은 이듬해에 산에 눈이 녹는 대로 몇몇 형제들과 함께 동쪽으로 가서 브리검을 찾고 나머지 성도들을 캘리포니아로 데려오고자 했다. 쾌적한 기후와 기름진 땅, 좋은 항구에 매료된 그는 주님의 백성이 이곳보다 나은 집합 장소를 바랄 수는 없으리라고 믿었다.13



그해 여름, 루이자 프랫과 그 딸들은 아이오와 이동로의 중간 기착지인 마운트피스가에서 야영을 했다. 마운트피스가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물이 미적지근하고 역겨운 맛이 났다. 곧 기착지에 질병이 퍼졌고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다. 루이자의 가족은 8월 초에 건강한 몸으로 마운트피스가를 빠져나왔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친구들을 두고 떠나는 마음은 무겁기 이를 데 없었다.

루이자가 속한 부대는 얼마 후 모기가 들끓는 개울 옆에서 야영을 했는데, 곧바로 루이자와 몇몇 사람이 열이 나기 시작했다. 이 부대는 잠시 멈추어 휴식을 취한 뒤 미주리강까지 나아갔다. 강가에는 연락선을 타고 강을 건너려는 우마차 행렬이 길게 늘어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마침내 차례가 되어 루이자가 배에 올랐을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놀란 소들 때문에 연락선은 난장판이 되었고, 그 바람에 루이자의 병세는 더 악화되었다.

강 건너편에서 열이 갑자기 올라 루이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자정녘에 연락선 책임자의 아내가 신음소리를 듣고 잠을 깨 보니 루이자의 상태가 몹시 위중했다. 그녀는 루이자가 쉴 수 있도록 서둘러 루이자의 딸들에게 그들이 누울 자리를 따로 만들라고 하고, 루이자가 기운을 내도록 따뜻한 커피와 음식을 주었다.14

이튿날, 부대는 성도들의 새로운 정착지인 윈터쿼터스에 들어섰다. 이곳은 성도들이 미주리강을 따라 세운 여러 정착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었다. 윈터쿼터스는 오마하족을 비롯한 현지의 여러 인디언 부족의 공유지에 세워진 곳으로 약 2,500명이 그곳에서 기거하고 있었다.15 성도들 대다수는 통나무나 뗏장(뿌리째 떠낸 잔디 조각—옮긴이)으로 만든 오두막에서 머물렀고, 천막이나 우마차에서 생활하거나 움집이라 불리는 토굴 같은 거처에서 지내는 이들도 있었다.16

루이자를 본 윈터쿼터스의 여성들은 즉시 그녀 주변을 빙 둘러쌌다. 그들은 어떻게든 루이자를 돕고 싶어 했다. 여성들은 루이자에게 브랜디와 설탕을 약으로 주었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차도가 있었다. 그러나 루이자는 곧 열이 더 오르면서 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다. 루이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눈물로 주님을 부르며 자비를 구했다.17

옆에서 간호하던 몇몇 여성들은 루이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은 뒤 자신들이 지닌 신앙의 힘으로 그녀를 축복했다.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에 가르침을 전하면서 병 고침은 영의 은사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뒤따르는 표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18 이 축복으로 루이자는 위안을 얻고 병을 견뎌 낼 힘을 얻었다. 그녀는 열이 떨어질 때까지 자신을 돌봐 줄 간호사를 고용했다.

또, 5달러에 인부 한 명을 사서 뗏장과 버드나무 가지로 오두막을 짓게 했다. 오두막에는 문 대신 담요가 달려 있었지만 볕이 잘 들었고, 그녀가 기력을 되찾을 때까지 불가에 흔들의자를 놓고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컸다.19



성도들은 윈터쿼터스에서 땅을 갈고 작물을 심었으며, 가까운 개울 옆에는 제분소 여러 채를 세우고 상점들을 지었다. 주님은 1833년에 조셉 스미스에게 시온의 도시를 위한 모형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 정착지는 그와 유사한 구획들로 이뤄져 있었다. 브리검과 히버 킴볼, 윌라드 리차즈는 마을 북쪽에 집을 지었고, 그 근처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와 새로 부름받은 윈터쿼터스의 고등평의회가 모이는 작은 평의회 회관이 있었다. 마을의 중심부 가까운 곳에는 설교 등 공동체 모임에 사용되는 광장이 있었다.20

아이오와를 횡단하는 여행으로 많은 성도들은 지칠 대로 지친 데다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거처를 마련하느라 계속 기력이 떨어져 갔다.21 게다가 새 정착지는 강둑의 진창에서 날아온 파리와 모기가 들끓기 일쑤였고, 말라리아에 감염된 성도들은 통증과 오한을 호소하며 다 나을 때까지 며칠, 몇 주 동안 고통을 겪었다.22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계명에 순종하는 생활을 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물건을 훔치고, 남을 속이고, 사도들의 지도력을 비난하고, 십일조 내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한 브리검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조금씩 악마에게 이끌려 가다 보면 결국 그의 육신은 악마의 손아귀에 들어가 악마의 뜻에 사로잡히고 맙니다.”23

브리검은 의롭게 생활하도록 성도들을 독려하기 위해 그들에게 함께 일하고, 성약을 지키며, 죄를 피하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단번에 성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모든 종류의 상황에 처하여 시험 받고 끝까지 주님을 섬길 것인지를 최대한 증명해야 합니다.”24

그는 또한 성도들을 여러 개의 작은 와드로 조직하고 감독들을 지명했으며, 고등평의회에 확고한 행동 규범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일부 성도들은 특별한 입양을 통해 가족을 이루기도 했다. 당시에는 성도들은 부모가 생전에 교회의 회원이 아니었다면 사망한 부모에게 인봉되지 않았다. 그래서 브리검은 나부를 떠나기 전에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약 200명의 성도들에게 인봉을 독려했는데, 그것은 복음 안에서 그들의 친구 또는 조언자인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들과 딸로서 인봉, 즉 영적으로 입양되어 그들의 가족이 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입양 인봉은 성전 의식을 통해 집행되었다. 이렇게 자녀를 입양한 부모는 종종 입양된 아들딸을 현세적, 정서적으로 후원해 주었고, 이들 중에 교회 안에 전혀 가족이 없는 이들은 이런 후원에 충실함과 헌신으로 보응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25

윈터쿼터스를 비롯한 임시 정착지에는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날씨가 추워질 무렵, 이 지역 정착지들에 머무는 성도의 수는 9천 명을 넘어섰으며 윈터쿼터스에만 그중 3천 5백 명이 있었다. 모든 정착지는 사고와 질병, 죽음으로 고난을 겪었다. 열 명 중 한 명이 말라리아, 결핵, 괴혈병 등의 질병을 앓았고, 사망자의 절반가량은 갓 태어난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이었다.26

윌포드 우드럽의 가족도 그런 상황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10월에 윌포드는 목재를 자르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갈비뼈 몇 대가 부러졌다. 또 얼마 후에는 그의 어린 아들 조셉이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 윌포드와 피비는 계속해서 아이를 보살폈지만그 무엇도 소용이 없었고 곧 정착지의 새로 만든 묘지에 아이의 시신을 누이게 되었다.

조셉을 잃고 몇 주 뒤에 피비는 미숙아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 역시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났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윌포드는 망연자실한 눈빛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들여다보는 피비를 보았다. 초상화 속의 피비는 어린 조셉을 품에 안은 모습이었다. 아이들을 잃은 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다. 윌포드는 성도들이 보금자리를 찾아 평화롭게 생활하며 시온의 축복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날을 길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하여 산봉우리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자유의 깃발이 먼 나라들을 향한 기치로서 분연히 흩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27



윈터쿼터스에 고통이 덮친 그때, 아직 나부에 남아 있던 성도들의 자그마한 공동체가 1천 명 규모의 폭도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전갈이 브리검에게 전해졌다. 성도들 200여 명이 공격에 맞섰으나 며칠 만에 패했다고 했다. 나부시의 지도자들은 대다수가 가난하고 병이 든 이 성도들이 평화롭게 도시를 떠날 수 있도록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폭도들은 도시를 떠나는 성도들을 공격하여 괴롭히고 그들의 집과 우마차를 약탈했다. 폭도들은 성전을 점령하여 내부를 더렵혔으며 강 건너 진영들로 달아나는 성도들에게 조롱을 퍼부었다.28

이 난민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게 된 브리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급히 편지를 보내어, 그들이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서부로 오고자 하는 모든 성도를 돕겠다고 나부에서 성약했던 일을 상기시켰다.

“지금 미시시피강 서편 둑에 우리의 궁핍한 형제 자매들, 과부와 고아들, 병들고 헐벗은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일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여러분 가슴에서 타오르게 하십시오.”29

윈터쿼터스 및 이웃 정착지의 성도들은 2주 전에 우마차 20대 분량의 구호물자를 나부로 보내서 남은 식량이나 물자가 거의 없었지만, 다시 한번 우마차와 여러 팀의 황소, 식량 그리고 그 밖의 물자를 나부로 실어 보냈다. 교회의 감리 감독인 뉴얼 휘트니는 또한 궁핍한 성도들을 위해 밀을 사들였다.30

구조 부대가 난민들을 발견했을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추위를 견딜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극한의 굶주림과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10월 9일, 성도들이 미주리강을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메추라기 떼가 하늘을 뒤덮을 듯 날아와 우마차들을 온통 에워싸고 내려앉았다. 소년들과 남성들은 급히 쫓아다니며 맨손으로 메추라기를 잡았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던 모세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지금처럼 메추라기를 보내 주셨던 그 일을 떠올렸다.

교회의 서기인 토머스 불럭은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오늘 아침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직접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져 내렸던 그것이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저녁으로 먹을 메추라기를 얻었다.”31



한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제도의 아나환초에서는 타마네후네라는 이름의 아론 신권 소유자가 8백 명이 넘는 후기 성도들이 모인 대회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제안했다. “미국의 교회로 편지를 써서 적어도 다섯 명, 많게는 백 명의 장로들을 당장 이곳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이자 마을의 지도자인 아리파에아가 이 의견을 재청했고, 남태평양 성도들도 손을 들어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32

대회를 감리하던 애디슨 프랫은 타마네후네의 의견을 진심으로 지지했다. 지난 3년간 애디슨과 벤자민 그루아드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러나 그동안 그들이 십이사도에게서 받은 편지는 단 한 통에 불과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문제에 관한 어떠한 지시 사항도 들어 있지 않았다.33

그 편지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건만 두 선교사는 가족과 친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섬에 신문이 들어오면 성도들의 소식을 찾으려고 지면을 샅샅이 살폈다. 그러다 어느 신문에서 그들은 나부 성도의 절반이 학살로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는 강제로 캘리포니아까지 내쫓겼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34

루이자와 딸들의 행방을 알고 싶어 애가 탄 애디슨은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아무리 나쁜 소식이라도 계속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편이 낫다.”35

애디슨의 친구로, 아나환초에서 그와 함께 봉사했던 나보타와 텔리 부부도 투부아이로 돌아가기로 했다. 텔리는 투부아이 교회의 동료 여성들 사이에서 영적인 교사로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벤자민은 선교부를 이끌기 위해 섬에 남을 계획이었다.36

애디슨이 곧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태평양의 성도들은 더 많은 선교사를 데리고 속히 돌아와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애디슨은 만일 루이자와 딸들이 아직 살아 있다면 그들과 함께 섬으로 돌아오겠다는 계획이 서 있었기에 주저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37

한 달 뒤, 애디슨은 섬에 들어온 배를 타고 나보타, 텔리 부부와 함께 타히티의 파페에테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하와이를 거쳐 캘리포니아로 가는 배를 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타히티에 도착했을 때, 애디슨은 루이자와 브리검 영, 브루클린호의 성도들이 보낸 편지 꾸러미가 바로 조금 전에 섬에서 아나환초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고는 허탈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다음과 같이 비탄한 마음을 털어 놓았다. “나는 내가 실망에 단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 보니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38



윈터쿼터스의 날씨는 더 얼어붙고 있었고, 브리검은 로키산맥을 넘기 위해 어떻게 교회를 준비시킬 수 있을지 알고자 주님께 자주 기도했다. 여정을 시작하고 거의 일 년을 보낸 끝에 그는 앞에 놓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조직하고 필요한 것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또 생기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또한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조셉이 살아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그분의 교회를 이끌 수 있으셨다.

새해가 시작된 직후, 브리검은 주님께서 새로운 빛과 지식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열어 주시는 것을 느꼈다. 1847년 1월 14일, 고등평의회 및 십이사도와 함께 모임을 하면서 그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여정에 관한 더 많은 지시 사항을 그에게 주셨다. 그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계시를 꺼내서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지시 사항을 계속 기록해 나갔다.39

이튿날, 그는 그 계시를 십이사도에게 보여 주었다. “주의 말씀과 뜻”으로 명명된 이 계시는 성도들을 여러 부대로 편제하고 사도들이 그들을 이끌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 계시에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여행 중에 필요한 것을 자급하는 한편 서로 협력하여 일하고 과부와 고아, 몰몬 대대 용사들의 가족들을 돌볼 것을 명하셨다.

그분은 계시를 통해 이렇게 지시하셨다. “모든 사람은 주께서 시온의 스테이크로 지정하실 곳으로 이 백성을 옮기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영향력과 재산을 사용할지어다. … 만일 너희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충실함을 다하여 이 일을 행하면, 너희는 복을 받으리니.”40

주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며, 서로 친절히 대하고, 술에 취하거나 험담하기를 그치라고 명하셨다. 주님은 성약으로서 주신 말씀에서 “모든 의식을 지켜 행하”며 나부 성전에서 맺은 약속을 엄수하도록 성도들에게 지시하셨다.41

“[나는] 주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 마지막 날에 나의 팔이 뻗어 있느니라.”

그분은 성도들에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당신을 신뢰하면서 고난을 견디라고 명하셨다.

“나의 백성은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아야 하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광 곧 시온의 영광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라.”42



며칠 뒤, 윈터쿼터스에서 사도들이 성도들을 위한 이 새로운 계시를 발표하자 많은 이들이 이를 기뻐했다. 한 여성은 영국에 있는 남편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뜻이 담긴 계시를 주셨어요. 이곳은 정말 평화롭고, 우리는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요.”43

그러나 윈터쿼터스에는 몇 가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나부를 떠난 이후에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성도들 가운데 영적 입양을 집행해 왔다. 브리검은 일부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 인봉된 사람의 숫자에 따라 영원한 영광이 좌우된다는 믿음으로 친구들을 설득해서 자신의 가족으로 입양하려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늘에서 누가 가장 큰 가족을 이루게 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 사이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일어났다. 브리검은 그런 언쟁을 지켜보면서 대체 그들 중 누가 하늘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44

2월에 브리검은 영적 입양의 시행에 관해 언급하면서 자신은 그것에 관하여 아직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의식을 통해 자신의 가족이 된 수십 명의 성도들을 마음 깊이 사랑했지만 자신은 이 실행에 대해 아직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45

그는 성도들에게 약속했다. “저는 입양 인봉에 관해 더 많은 지식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46

이튿날, 그는 몸이 아픈 것 같아 쉬려고 자리에 누웠다. 잠이 들자, 그는 꿈 속에서 커다란 창문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는 조셉 스미스를 보았다. 브리검은 자신의 친구 조셉의 오른손을 잡고 왜 성도들과 함께할 수 없는지 물었다.

조셉은 의자에서 일어나며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브리검이 말했다. “사도들은 입양의 법, 즉 인봉의 원리를 간절히 알고 싶어 합니다. 제게 권고의 말씀을 주신다면 기쁘게 받겠습니다.”

조셉은 이렇게 답했다.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며 항상 주님의 영을 간직하라고 이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세상에 오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조직해 주셨던 바로 그대로 조직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브리검의 머릿속에는 조셉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영을 지녀야 하고, 또 그 영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영이 그들을 반드시 옳은 길로 이끌 것입니다.”47 조셉의 조언에서 입양 인봉에 관한 대답은 찾을 수 없었지만, 그 일은 브리검에게 자신과 성도들이 더 큰 이해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영에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사도들은 남은 겨울 동안 계속해서 계시를 구하는 한편, 로키산맥 너머로 우마차 부대들을 보낼 준비를 해 나갔다. 봄이 되면 그들의 지휘하에 소규모 선발대가 윈터쿼터스를 떠나 로키산맥을 넘어가서 성도들을 위한 새로운 집합 장소를 세울 것이었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열방을 향해 기치를 세우고 성전을 짓기 시작할 것이었다. 그리고 주로 가족들로 이루어진 더 큰 규모의 부대들도 이 여행에 관한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곧 그 뒤를 따르기로 예정되어 있었다.48

나부를 떠나기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와 오십인 평의회가 정착지로 고려한 장소는 솔트레이크밸리 또는 북쪽의 베어리버밸리였다. 로키산맥 너머에 있는 이 두 골짜기는 모두 전도유망한 곳으로 묘사되는 곳이었다.49 브리검은 시현에서 성도들이 정착할 지점을 보기는 했지만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대체적인 의미만 알았다. 그는 여전히 교회가 집합하기에 알맞은 장소로 자신과 선발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했다.50

선발대는 사도들이 선택한 143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었다. 브리검의 동생 로렌조의 아내인 해리엇 영이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로렌조를 따라 선발대에 동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그래서 브리검은 해리엇이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딸이자 자신의 아내인 클라라에게도 선발대에 합류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노르웨이 출신 이민자로 히버 킴볼이 복수결혼을 통해 얻은 부인인 엘런도 선발대에 합류했다.51

선발대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 선교 사업 중이던 팔리 프랫과 존 테일러가 윈터쿼터스로 돌아왔다. 올슨 하이드는 교회를 감독하기 위해 영국에 남았다. 팔리와 존은 올슨과 함께 새로운 선교부 지도자들을 지명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질서를 회복한 뒤 귀환한 것이었다. 브리검은 팔리와 존에게 다른 십이사도와 함께 서부로 가는 여정에 합류할 것을 간청했지만, 지금껏 가족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정중히 그의 청을 거절했다. 그리하여 브리검은 그 대신 그들에게 윈터쿼터스에 대한 책임을 맡겼다.52

1847년 4월 16일 오후, 춥고 을씨년스러운 날 선발대가 여정의 첫발을 떼었다. 사도들은 윈터쿼터스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작별 서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모든 나라에서 나아온 마음이 정직한 이들의 구원을 위한 길을 열려 합니다. 달리 말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력을 다해 모든 것을 이겨 낼 것입니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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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열방을 향해 기를 들어 올리고


[image: 산 정상에서 깃발을 흔드는 형제들]1847년 4월, 새뮤얼 브래넌은 세 명의 형제들과 함께 브리검 영과 성도들의 본대를 찾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베이를 나섰다. 그들은 어디로 가서 성도들을 찾아야 할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당시에 서부로 가는 이주자들은 대부분 같은 경로를 이용했다. 따라서 새뮤얼 일행도 그 경로를 따라 동쪽으로 간다면 마침내는 성도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이었다.

새뮤얼 일행은 물품을 챙기기 위해 잠시 뉴호프에 들렀다가 시에라네바다산맥 기슭의 구릉 지대를 향해 북동쪽으로 이동했다. 시에라네바다산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새뮤얼에게 연중 이렇게 이른 시기에는 그곳을 넘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직도 산길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족히 두 달은 호되게 고생해야 산을 넘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뮤얼은 그 산맥을 빨리 넘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새뮤얼 일행은 등에 짐을 진 동물들을 앞세워 몰며 몇 시간 동안 산을 올랐다. 눈길은 깊었지만 눈이 단단하게 쌓여 있어서 길을 따라 발을 디디기는 한층 수월했다. 하지만 계곡은 물이 불어나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 새뮤얼 일행은 위험을 무릅쓰고 헤엄을 치거나 아니면 위험한 다른 경로를 택해야만 했다.

산맥을 넘어 거대하게 솟아오른 화강암 봉우리들을 따라간 끝에 그들은 소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골짜기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하늘처럼 파란빛의 호수도 있었다. 골짜기로 내려가 보니 야영지에 버려진 오두막 몇 채가 있었고, 그 주변에 사람의 유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몇 달 전, 캘리포니아로 가던 한 우마차 행렬이 눈 속에 발이 묶인 일이 있었다. 그 이주민들은 사나운 겨울 폭풍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오두막을 지었었다. 하지만 식량도 부족하고 추위에 대한 대비책도 없었기에 결국 대부분이 굶주림과 혹한으로 서서히 죽어 갔으며, 일부는 생존하기 위해 인육까지도 먹었다.1

이는 육로 이동의 위험성을 일깨워 주는 섬뜩한 이야기였으나 새뮤얼은 그들의 비극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에 깊이 매료되어 이렇게 경탄했다. “사람은 이 야생의 산지를 여행해 보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지.”2



5월 중순경까지 브리검 영과 선발대는 48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다. 진영에는 매일 새벽 5시 정각이면 성도들의 잠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울렸고, 7시면 여정이 시작되었다. 일정이 지체되어 진행이 더딜 때도 있었지만, 성도들은 거의 매일 24~32킬로미터씩 앞으로 나아갔다. 저녁이 되면 성도들은 우마차들을 원형으로 세우고, 한데 모여 저녁 기도를 드린 후 모닥불을 껐다.3

이 단조로운 일상은 가끔 들소 떼가 나타날 때 흔들리기도 했다. 육중한 몸집에 털이 수북이 난 이 동물은 거대한 무리를 지어 이동했다. 들소 떼가 파도처럼 우르르 달리면서 구릉지와 저지대를 가로지르면 마치 평원 자체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형제들은 들소들을 잡고 싶어 안달이었지만 브리검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냥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4

부대는 몇 년 전에 서쪽으로 간 정착민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이동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푸른 초원은 점차 사라지고 메마른 초원과 경사가 완만한 낮은 언덕들이 나타났다. 절벽 위에서 바라보면 그 풍경은 거센 풍랑이 이는 거친 바다처럼 보였다. 플랫강을 따라 난 길은 몇 개의 개울을 가로지르고 있어, 먹고 씻을 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땅 자체는 모래땅이었다. 간혹 가는 길에 나무 한 그루나 한 뙈기 정도 되는 푸른 풀밭이 보이기도 했지만, 그 땅의 많은 부분은 눈길이 닿는 모든 곳이 황량하고 마음을 끄는 구석도 없었다.5

이따금 어떤 대원이 브리검에게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고 물으면, 브리검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곳에 가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곳을 보았습니다, 시현에서 그곳을 보았습니다. 제 육신의 눈에 그곳이 들어온다면, 제가 알 것입니다.”6

윌리엄 클레이튼은 하루도 빠짐없이 선발대가 이동한 거리를 추정하여 계산하고, 안내서 삼아 보고 있는 지도들에서 이따금씩 발견되는 부정확한 부분들을 수정했다. 여정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윌리엄 클레이튼과 올슨 프랫은 숙련된 기술자인 애플턴 하먼과 함께 “거리 측정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우마차 바퀴에 부착된 톱니바퀴 장치를 이용해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는, 나무로 된 기구였다.7

부대가 전진하고는 있었지만, 일부 부대원들의 행동을 볼 때면 브리검은 자주 좌절감을 느꼈다. 그들 대부분은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생활했고,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성전 의식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밤늦게까지 도박, 춤, 힘겨루기 등으로 여가를 허비하는 것을 삼가고 사냥을 지양하라는 브리검의 권고를 묵살하기 일쑤였다. 브리검은 밤새 일어난 일로 설전을 벌이는 사람들 소리에 아침잠을 깰 때도 종종 있었다. 그는 그런 논쟁이 곧 주먹 다툼이나 그보다 더 한 일로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했다.

5월 29일 아침, 브리검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저속하고, 야비하며, 불결하고, 옹졸하며, 탐욕스럽고, 사악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과연 성도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왕국을 세우고 온 나라를 맞이할 안식과 평화의 장소를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8 그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주 기도하고 명상하는 가운데 충실하고 진실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가 이르지 않아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기억하리라는 것을 입증할 기회인 것입니다.” 브리검은 형제들에게 주님께 봉사하고 각자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기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나중에 형제들은 신권 정원회별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고 겸손히 생활하기로 손을 들어 성약을 맺었다.9 이튿날, 형제들이 성찬을 취하는데 그들 가운데서 새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히버 킴볼은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여정을 시작한 후로 형제들이 일요일에 그렇게 조용하고 진지한 것은 처음이었다.”10



선발대가 서쪽으로 가는 동안, 윈터쿼터스에서는 그곳에 있던 성도들 중 절반가량이 길을 떠나기 위해 우마차를 준비하고 물자를 꾸리고 있었다. 채비를 마친 후, 밤에는 자주 함께 모여 바이올린 선율에 따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모여서 설교를 듣고 이제 곧 시작될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11

그러나 성도들 모두가 서부로 가는 데 열의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제임스 스트랭을 비롯한 반대 세력은 식량과 주거지, 평화를 약속하며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인해 냈다. 스트랭과 그의 추종자들은 위스콘신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했다. 나부에서 북동쪽으로 약 480킬로미터 거리인 위스콘신준주에는 드문드문 정착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불만을 품은 일부 성도들은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윈터쿼터스에서도 몇 가족이 그들과 합류하기 위해 우마차를 꾸려 떠났다.12

윈터쿼터스를 감리하는 사도인 팔리 프랫은 성도들에게 배도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의 권세를 지닌 사도들을 따르도록 간청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성도들을 일깨웠다. “주님께서는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팔리와 존 테일러는 늦은 봄에는 부대들을 서쪽으로 보내고자 했고, 팔리는 그런 그들의 바람을 성도들에게 전했다.13

그러나 결국 팔리는 출발을 미뤄야만 했다. 십이사도 정원회는 선발대가 떠나기 전에 계시에 따라 몇 개의 부대를 이미 편성해 두었다. 그 부대들은 대부분 입양을 통해 브리검 영과 히버 킴볼에게 인봉된 가족들로 구성되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내년까지 쓸 물자를 충분히 챙기고 가난한 성도들과 몰몬 대대에 속한 형제들의 가족도 함께 데려가도록 지시했다. 만일 이 궁핍한 가족들을 돌보겠다는 성약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우마차는 곧바로 압수되어 그 성약을 지킬 다른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었다.14

그러나 팔리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파악했다. 몇몇 부장들을 포함하여 이들 부대에 속한 많은 성도가 아직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정을 감당할 만한 물자가 없었다. 충분한 물자 없이는, 겨우 자기네 가족이 쓸 만큼의 물자만 확보한 다른 부대원들에게 그들은 큰 짐이 될 터였다. 그런가 하면, 아직 부대에 배치되지는 못했지만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치고 어서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다. 그들은 윈터쿼터스에서 일 년을 더 머물면 또 병마와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15

팔리와 존은 서쪽으로 갈 준비가 된 천오백 명가량의 성도들의 형편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하고 부대들을 재편성하기로 했다. 그러자 일부 성도들은 팔리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계획을 수정할 권한이 있는지 의심하며 계획 변경을 반대하고 나섰다. 두 사도는 그들을 설득하려 노력했다.

존은 브리검 영이 없을 때는 선임 사도가 교회의 회원들을 이끌 권세가 있음을 설명했다. 현재는 브리검이 윈터쿼터스에 없으므로 이 정착지를 위한 결정을 내릴 책임과 권리는 팔리에게 있다는 것이 존의 생각이었다.

팔리도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16



윌포드 우드럽은 선발대와 함께 서부로 가는 동안 이 성스러운 사명을 생각하며 자주 사색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집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여행할 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17

어느 날 밤, 그는 부대가 새로운 집합 장소에 다다르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가 그 땅을 응시하고 있는데 영광스러운 성전이 눈앞에 나타났다. 성전은 희고 푸른 돌로 지어진 것으로 보였다. 그는 꿈속에서 가까이 서 있던 몇몇 남자들에게 몸을 돌려 그들의 눈에도 성전이 보이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윌포드가 성전을 바라보고 느낀 기쁨이 줄어들지는 않았다.18

6월이 되자 날이 더워졌다. 소의 먹이가 되어 주던 키 작은 풀들은 건조한 공기 속에서 갈색으로 변해 버렸고, 목재를 찾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졌다. 불을 지필 땔감이라고는 들소의 마른 분변뿐일 때가 많았다.19 그러나 부대는 브리검의 가르침대로 언제나 부지런히 계명을 지켰다. 윌포드는 식량과 동물, 우마차를 관리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지냈다.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이 사명을 통해 훌륭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20

경로를 따라 이동하던 선발대는 6월 27일에 유명한 탐험가인 모지즈 해리스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해리스는 성도들에게 베어리버밸리도 솔트레이크밸리도 모두 정착지로서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레이트솔트레이크 북동쪽에 있는 캐시밸리라는 곳에 정착하라고 추천했다.

다음날, 선발대는 또 다른 탐험가인 짐 브리저를 만났다. 브리저는 해리스와 달리 베어리버밸리와 솔트레이크밸리가 아주 훌륭한 땅이라고 하면서, 다만 베어리버밸리는 밤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므로 옥수수를 재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솔트레이크밸리가 토질이 좋고, 신선한 물이 흐르는 시내도 몇 곳 있으며, 일 년 내내 비가 내리는 곳이라고 말했다. 브리저는 또한 그레이트솔트레이크 남쪽에 있는 유타밸리도 좋은 땅으로 꼽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우트족 인디언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21

솔트레이크밸리에 대한 브리저의 말은 선발대에게 용기과 희망을 주었다. 브리검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 멈출 곳을 확정하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와 선발대의 다른 일원들은 솔트레이크밸리를 가장 살펴보고 싶었다. 그리고 만일 솔트레이크밸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성도들의 정착지가 아니라 해도 분지 내에서 영구적인 거처를 찾을 때까지는 그곳에 잠시 머물며 작물을 심고 임시 정착지를 세울 수도 있을 것이었다.22

이틀 뒤 선발대의 형제들이 물살이 빠른 강을 건널 뗏목들을 만들고 있는데, 해가 지기 직전에 새뮤얼 브래넌 일행이 야영지로 들어섰다.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새뮤얼이 브루클린호에 관한 이야기, 뉴호프를 세운 이야기, 자신들 일행이 선발대를 찾아 산맥을 넘고 평원을 가로지른 위험천만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주는 동안 선발대는 넋을 잃고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는 선발대가 도착할 때를 대비해서 캘리포니아의 성도들이 수천 평의 땅에 밀과 감자를 심어 두었다고도 했다.

새뮤얼이 캘리포니아의 기후와 토양에 열광하자, 듣고 있던 이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다른 정착민들이 도착하기 전에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곳은 정착지로서 이상적인 땅이며 캘리포니아의 유력 인사들도 성도들의 명분을 우호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잠자코 새뮤얼의 말을 듣고 있던 브리검은 그의 제안에 회의적이었다. 캘리포니아 해안이 매력적인 것은 분명했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성도들이 로키산맥 가까운 곳에 새로운 집합 장소를 마련하는 것임을 브리검은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의 종착지는 그레이트베이슨입니다.”23

일주일 남짓 지난 후, 지금까지 많은 통행으로 잘 다져진 길을 따라왔던 선발대는 그 길에서 벗어나 솔트레이크밸리를 향해 남쪽으로 어렴풋하게 난 길로 접어들었다.24



그해 여름, 루이자 프랫은 5달러에 오두막 하나를 사서 딸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 오두막은 그녀가 윈터쿼터스에서 마련한 세 번째 집이었다. 뗏장집 지붕 위에 있는 굴뚝이 망가진 이후 루이자는 가족을 데리고 눅눅한 토굴로 들어갔었지만 지하로 1.5미터가 조금 넘는 깊이의 그 토굴도 지붕이 샜다.(뗏장집: 흙이 붙어 있는 상태로 뿌리째 떠낸 잔디 조각을 벽돌처럼 쌓아 올려 만든 집—옮긴이)

루이자는 몇 사람에게 돈을 치르고, 길게 쪼갠 통나무로 새집 안에 마룻바닥을 만들게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집 앞에 스물다섯 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그늘막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딸 엘런과 함께 어린이들을 가르칠 학교를 열었다. 그러는 동안 루이자의 다른 딸인 프랜시스는 텃밭에 푸성귀를 심고 길렀으며, 나무를 잘라서 집 안을 덥히고 음식을 만들 땔감을 마련했다.

루이자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그녀는 열과 오한이 사라진 뒤에도 눈 덮인 얼음 위에 심하게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고, 토굴에서 사는 동안 괴혈병이 생겨 앞니가 몇 개 빠졌다. 그러나 루이자와 그녀의 딸들은 다른 많은 성도들에 비하면 그나마 고생이 덜한 편이었다. 진영을 덮친 여러 질병으로 이웃과 친구들을 잃은 성도들이 파다했다.25

집을 사고 수리를 하고 나자, 이제 루이자는 남은 돈도 거의 없었다. 먹을 것이 거의 바닥나자 그녀는 이웃들을 찾아갔다. 루이자는 깃털로 만든 자신의 침상을 살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이웃들도 돈이 없기는 매한가지였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루이자는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한 이웃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자매님은 전혀 걱정이 없는 얼굴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루이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오, 맞아요. 전 걱정되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어떤 방법으로 구원이 올 거라는 걸 알거든요.”

루이자는 집으로 가는 길에 다른 이웃집에 들렀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이웃은 벽난로 안에 냄비를 걸 때 쓰는 루이자의 구식 철제 걸개를 언급했다. “그걸 파시겠다면, 옥수숫가루를 서 말 석 되까지 드릴 수 있어요.” 거래에 동의한 루이자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을 축복하고 계심을 깨달았다.

봄이 되자 몸이 좀 나아졌다고 느낀 루이자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용기를 내어 바깥으로 나왔다. 정착지의 여성들은 각자의 영적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 북돋우기 위해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 한번은 모임에서 여성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때 여러 해 동안 성도들 사이에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 온 엘리자베스 앤 휘트니가 그 방언을 통역해 주었다. 엘리자베스 앤은 루이자가 건강한 몸으로 로키산맥을 넘고 그곳에서 남편과 기쁘게 재회하리라고 말했다.

루이자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사실 윈터쿼터스에서 애디슨을 다시 만나 함께 서부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루이자는 그저 눈앞이 깜깜했다. 남편의 도움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좋지도 않은 몸으로 이 여정을 마칠 수 있을지 길이 보이지 않았다.26



로키산맥의 중심부로 나아갈수록 길은 점점 더 가팔라지고 선발대 대원들은 더 쉽게 지쳐 갔다. 눈앞에는 완만한 평원 위로 눈 덮인 봉우리들이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봉우리들은 미국 동부에서 본 그 어느 산보다도 훨씬 더 높이 솟아 있었다.

7월 초의 어느 날 밤, 브리검의 아내인 클라라는 고열과 두통, 그리고 둔부와 등에 심한 통증을 느껴 잠을 깼다. 이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다. 그들은 부대의 나머지 대원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딱딱한 돌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들은 허약한 팔다리에 고통을 느꼈다.27

시간이 지나면서 클라라는 나아졌다. 그 영문 모를 병은 그렇게 불쑥 찾아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7월 12일, 브리검이 고열로 몸져눕고 말았다. 그는 밤새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튿날은 몸이 조금 낫는 듯했으나, 결국 브리검과 십이사도는 대부분의 선발대 일원을 쉬게 하고 올슨 프랫 외 42명만 여정을 계속하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28

일주일 뒤, 브리검은 윌라드 리차즈와 조지 에이 스미스, 에라스터스 스노우 등에게 다시 길을 나서서 앞서간 올슨 일행과 합류하도록 지시했다. “일단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적합한 곳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자리를 잡든지 우선 그곳에 씨감자와 메밀, 순무를 심으십시오.”29 그는 그 지역에 대해 짐 브리저가 했던 말을 염두에 두고, 남쪽의 유타밸리에 거주하는 우트족 사람들과 친분을 다지기 전까지는 그곳에 가지 않도록 부대에 주의를 주었다.30

클라라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어린 이복 남동생 둘은 브리검과 몸이 좋지 않은 다른 개척자들과 함께 뒤에 남았다. 일단 부대가 다시 길을 갈 만큼 충분히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느끼자, 그들은 거의 자연 그대로의 거친 길을 따라 덤불로 뒤덮인 울퉁불퉁한 지대를 건넜다. 군데군데 까마득히 높은 협곡으로 둘러싸인 곳이 나올 때면, 대기 중에 정체된 짙은 먼지 때문에 앞을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7월 23일, 클라라와 몸이 성치 않은 성도들로 구성된 이 부대는 긴 비탈길을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그들은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 울창한 숲을 통과해서 산을 내려갔다. 가는 길마다 앞서간 이들이 길을 만들며 남긴 나무 그루터기가 가득했다. 산 아래로 1.5킬로미터 남짓 내려갔을 때, 클라라의 동생들이 탄 우마차가 골짜기에서 뒤집히며 바위에 부딪혀 박살이 났다. 남자들은 황급히 우마차 덮개를 뚫고 소년들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다.

이들이 산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올슨과 함께 떠났던 대원 중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두 대원은 이들에게 올슨의 부대가 솔트레이크밸리 가까이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미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클라라와 그녀의 어머니는 부대원들과 함께 초저녁 무렵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 위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풍이 몰아칠 것처럼 보였다.31



이튿날 아침인 1847년 7월 24일, 윌포드는 마차를 몰고 깊은 협곡을 수 킬로미터 내려갔다. 브리검은 우드럽이 모는 마차 뒤 칸에 누워 있었다. 그는 허약한 몸으로 고열과 싸우느라 걸을 수조차 없었다. 곧 그들은 또 다른 협곡 사이로 흐르는 시내를 따라가다 평평한 언덕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는 솔트레이크밸리의 전경을 시원하게 내려다볼 수 있었다.

윌포드는 아래에 펼쳐진 광활한 지역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짙푸른 들풀이 자라고 맑은 계곡물이 땅을 적셔 주는 비옥한 들판이 눈앞에 수 킬로미터나 펼쳐져 있었다. 계곡물은 분지의 평야를 따라 흐르는 좁고 긴 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톱날같은 봉우리들이 구름 속에 치솟아 있는 높은 산들이 요새처럼 분지를 에워쌌다. 서쪽으로는 햇볕을 받아 거울처럼 반짝이는 그레이트솔트레이크가 있었다.

평원과 사막, 협곡을 지나 1,600여 킬로미터를 이동해 온 성도들은 그 풍광에 숨이 멎는 듯했다. 윌포드는 성도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또 하나의 시온의 스테이크를 건설하는 광경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다. 그들은 집을 짓고, 과수원과 밭을 일구고, 전 세계에서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머지않아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들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었다.32

솔트레이크밸리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브리검을 위해 윌포드는 그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마차를 돌려 주었다. 브리검은 분지를 내려다보며 몇 분 동안 그곳을 찬찬히 살폈다.33

그리고 윌포드에게 이렇게 말했다. “충분합니다.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계속 갑시다.”34



브리검은 한눈에 그곳을 알아보았다. 그가 본 시현에서는 분지의 북쪽 끝에 산봉우리가 있었다. 브리검은 그곳으로 바로 인도되기를 기도했고,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브리검은 다른 곳은 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35

저 아래 분지의 평야는 벌써 일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다. 브리검, 윌포드, 히버 킴볼은 아직 산을 내려오기 전이었지만, 올슨 프랫과 에라스터스 스노우 일행은 그곳에 기지를 세운 후 들판을 갈고 작물을 심고 땅에 물을 대기 시작했다. 윌포드도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과 함께 반 광주리 분량의 감자를 심었다. 그는 그런 다음에야 저녁을 먹고 잠을 청했다.

안식일인 다음 날, 성도들은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부대는 함께 모여 설교를 듣고 성찬을 취했다. 브리검은 몸이 허약한 상태였지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짧은 말씀을 전하였다. 그는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땅을 일구며, 서로의 재산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7월 26일 월요일 아침, 아직도 윌포드의 마차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던 브리검이 윌포드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우드럽 형제님, 좀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윌포드가 말했다.36

그날 아침에 그들은 다른 여덟 명과 함께 북쪽에 있는 산 쪽으로 이동했다. 브리검은 어깨에 두른 초록색 망토를 움켜쥔 채 얼마간 윌포드의 마차를 타고 갔다. 산기슭의 작은 언덕에 접어들 무렵, 넓고 평평한 땅이 나오자 브리검은 마차에서 나와서 보슬보슬하고 기름진 흙 위를 천천히 걸어 보았다.

일행들이 뒤따르는 가운데 감탄스러운 눈빛으로 땅을 바라보던 브리검은 갑자기 어느 한 곳에 멈추어 섰다.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바닥에 꽂고서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37 그는 벌써 눈앞에 여섯 개의 첨탑이 분지의 평야에 우뚝 솟아 있는 성전의 시현을 볼 수 있었다.38

윌포드는 브리검의 말을 듣고 머릿속에 섬광이 비치는 것 같았다. 윌포드는 길을 계속 가려 하는 일행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근처에 있던 세이지브러시 가지를 하나 꺾어서 땅에 꽂아 그 지점을 표시했다.(세이지브러시: 우리말로 산쑥. 북미 서부의 건조한 초지와 산지에서 자라는 높이 1~3m의 나무—옮긴이)

그런 뒤 그들은 성도들이 분지에 세울 도시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계속해서 발길을 옮겼다.39



그날 오후, 브리검은 분지 북쪽에 있는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봉우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저곳이 제가 시현에서 보았던 그곳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위로 된 그 둥근 봉우리는 분지의 어느 곳에서든 쉽게 오를 수 있고 뚜렷하게 보였다. 그곳은 열방을 향해 기를 들어 올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지상에 세워졌음을 세상에 알리기에 더할 나위없이 좋은 장소였다.

브리검은 윌포드, 히버 킴볼, 윌라드 리차즈 등과 함께 곧장 정상을 향해 출발했다. 제일 먼저 정상에 도달한 사람은 윌포드였다. 그곳에 올라서니 분지가 훤히 보였다.40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고 이스라엘을 모으며 또 하나의 성전을 세우고 시온을 건설하고자 힘쓸 때, 높은 산맥과 광활한 평원이 있는 이 분지는 성도들을 적들로부터 안전히 보호해 줄 것이었다. 조셉 스미스는 십이사도 및 오십인 평의회와 했던 여러 모임에서 성도들을 위해 그런 장소를 찾고 싶은 소망을 자주 피력했었다.41

나머지 일행들도 곧 봉우리로 올라왔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과 유다의 흩어진 자들이 땅 사방에서 나아와 하나의 기치 아래 모이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되새기며 그곳을 ‘엔사인피크’로 이름했다.42

그들은 언젠가 이 봉우리 위에 커다란 깃발이 휘날리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당장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이 순간을 기념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히버 킴볼이 노란 천 한 장을 꺼내어 윌라드 리차즈의 지팡이 끝에 매달고 산 위의 따뜻한 공기 중에 그것을 앞뒤로 흔들었다고 일행 중 한 사람은 회고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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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숨 막히게 무거운 마음


[image: 거대한 바위]1847년 여름, 제인 매닝 제임스는 남편 아이잭과 자신의 두 아들, 실베스터와 사일러스와 함께 1,500명가량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우마차 행렬 속에서 서부로 이동했다. 팔리 프랫과 존 테일러 두 사도가 이들을 인도했고,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부대들을 감독하는 몇몇 부장들이 두 사도를 도왔다. 팔리와 존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세웠던 원래의 이주 계획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후 늦은 봄에 이 무리를 조직했었다.

이들은 선발대가 떠난 지 두 달가량 지난 6월 중순에 윈터쿼터스를 출발했다.1 제인은 아직 이십 대에 불과했지만, 장거리 육로 여행에 이골이 나 있었다. 제인은 1843년에 아마도 피부색 때문이었던 듯한 이유로 운하선 탑승을 거절당한 후, 흑인 후기 성도들과 작은 무리를 지어서 뉴욕주 서부에서부터 나부까지 거의 1,300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했다. 나중에 제인과 아이잭은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아이오와주의 진흙탕 평원을 걸어서 횡단했다. 당시 제인은 임신한 몸으로 그 길의 대부분을 걸었고, 그 여정 중에 아들 사일러스를 출산했다.2

육로 여행 중에는 좀처럼 흥미진진한 일이 없었다. 길고 피로한 나날이 계속되었고, 평원의 경치는 보통 따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특이한 모양의 바위나 들소 떼가 시야에 들어올 때는 예외였다. 한번은 노스플랫강 유역을 따라 이동하던 중 들소 떼가 제인의 부대로 돌진해 오는 바람에 다들 십년감수를 했다. 몇몇 형제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들소 떼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채찍을 내리치는 동안, 부대는 우마차와 가축들을 한 곳으로 모았다. 들소 떼는 부대를 짓밟기 직전에 반으로 갈라지더니, 한 쪽은 오른편으로 다른 쪽은 왼편으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3

제인과 아이잭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은 190명에 육박하는 부대원 중 유일한 흑인 성도였지만, 교회 전체에는 몇몇 와드와 지부에 거주하는 흑인 성도들이 일부 더 있었다. 뉴욕주와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칠십인 일라이자 에이블은 아내 메리 앤과 함께 미 중서부에 있는 한 지부에 다니고 있었고, 브리검 영이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장로 중 한 명”이라 일컫던 워커 루이스라는 또 다른 흑인은 가족과 함께 미국 동부 해안에 있는 지부에 다니고 있었다.4

교회에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회원이 많았다. 조셉 스미스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가 내건 공약 중에는 노예제를 폐지하는 계획이 들어 있었다. 교회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노예주들과 노예들이 침례를 받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선발대에도 그린 플레이크, 하크 레이, 오스카 크로스비, 이렇게 세 명의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포함돼 있었다.5

주님은 1833년에 이렇게 선포하셨다.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박됨은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일부 성도가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자유의 몸인 흑인들에게 동정심을 보였다는 점이 부분적인 이유로 작용하여 성도들이 미주리주 잭슨군에서 추방된 후, 교회의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에게 노예 신분의 사람들과 노예 소유주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노예 제도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격한 쟁점이 되는 사안 중 하나였고, 나라는 물론 교회들도 이 문제로 여러 해 동안 분열을 겪어 오던 터였다.6

노예 소유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미국 북부에서 평생을 살았던 제인은 누군가의 노예가 된 적이 없었다. 조셉 스미스와 브리검 영의 가정에서 일한 적이 있었던 그녀는 보통으로 백인 성도들은 흑인을 자신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7 그러나 그 시대의 다른 기독교인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백인 성도들 중에도 흑인은 저급하다는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검은 피부는 성경의 인물인 가인과 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결과라고 믿는 이가 많았다.8 심지어 피부가 검은 것은 그 사람이 전세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한 증거라는 잘못된 개념을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9

브리검 영도 이와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윈터쿼터스를 떠나기 전에 그는 한 혼혈인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은 한 혈통에서 모든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피부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10

로키산맥 너머에 시온을 건설함으로써, 성도들에게는 제인과 그녀의 가족 같은 흑인들이 성도로서는 물론 동료 시민으로서 환영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기회가 생겼다.11 그러나 편견은 뿌리가 깊었고, 가까운 미래에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았다.



8월 26일, 윌포드 우드럽은 말을 타고 옥수수와 감자 밭을 지나 솔트레이크밸리가 내려다보이는 산기슭의 구릉 지대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위대한 정착지의 시초를 볼 수 있었다. 그와 선발대는 한 달 만에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수천 평의 땅에 곡식을 심었으며, 새로운 집합 장소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다. 정착지의 한 가운데에는 브리검이 자신의 지팡이를 꽂았던 네모난 땅이 있었다. 이제 그들은 그곳을 “성전 구역”이라 칭했다.12

윌포드가 이 분지에 와서 처음으로 보내는 하루하루는 경이롭기만 했다. 분지 서쪽에서는 영양 떼가 풀을 뜯었고, 산에서는 산양 떼가 뛰놀았다. 윌포드와 다른 개척자들은 엔사인피크 근처에서 유황 온천들을 발견했다. 형제들은 그레이트솔트레이크의 따스한 소금물 위에서 통나무처럼 둥둥 떠다니며 뒹굴었다. 이 호수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았다.13

분지에 도착한 지 나흘째 되던 날에 윌포드는 혼자 말을 타고 기지를 떠나 몇 킬로미터를 나갔다가 눈앞의 산등성이에 스무 명의 아메리칸 인디언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쪽으로 오면서 성도들은 이동 중에 그리고 그레이트베이슨에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솔트레이크밸리의 대부분이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사실 이 분지는 쇼쇼니족과 우트족을 비롯한 몇몇 부족들이 사냥을 하고 식량을 얻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었다.

윌포드는 조심스럽게 말을 돌려 천천히 캠프를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말을 탄 인디언 중 한 명이 전속력으로 그를 쫓아왔다. 둘 사이가 겨우 100미터 정도로 좁혀지자 윌포드는 말을 세웠다. 그는 뒤를 쫓아오던 인디언을 향해 몸을 돌리고 손짓 발짓을 동원해 대화를 시도했다. 그 인디언은 친절한 사람이었다. 윌포드는 그가 우트족 사람이며 그들이 평화와 통상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성도들은 북쪽의 쇼쇼니족을 비롯한 인디언들과 몇 차례 더 접촉했다.14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추위가 닥칠 것이었다. 윌포드와 브리검, 히버 킴볼 등 몇몇 선발대 일원들은 윈터쿼터스에 있는 각자의 가족에게 돌아가서 봄에 그들을 서부로 데려올 계획을 세웠다. 히버는 말했다. “하나님께 바라건대,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제겐 낙원입니다. 이곳은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입니다.”15

하지만 이 분지에 관하여 모두가 히버와 생각이 같은 것은 아니었다. 시내가 있고 풀이 자라는 들판이 있기는 했지만, 이 새로운 정착지는 성도들이 그간 집합했던 그 어느 곳보다도 메마르고 황량했다. 새뮤얼 브래넌은 이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초록 들판과 기름진 토양이 있는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길을 계속 가자고 브리검에게 간청했다.16

브리검은 새뮤얼에게 말했다. “저는 바로 이곳에서 멈추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도시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브리검은 주님께서 성도들이 미국의 다른 서부 정착지에서 멀리 떨어진 솔트레이크밸리에 정착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른 서부 정착지들은 머지않아 다른 이주자들의 터전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브리검은 새뮤얼을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감리할 회장으로 지명하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서한을 갖고 샌프란시스코베이로 돌아가게 했다.17

브리검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지금 계시는 곳에 머물 것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들에게 로키산맥으로 와서 이곳의 성도들과 함께할 것을 권유했다. “우리는 이곳을 중심지이자 재집결지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즉각적인 집합지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솔트레이크밸리로 가는 성도들을 위한 중간 기착지가 될 예정이었다.18

윌포드는 도시를 세우기에 솔트레이크밸리보다 더 좋은 곳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당도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와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주가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도록 겨울 내내 공을 들여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에 따르면 모든 성도가 사회적 위치나 부의 정도와 관계없이 이 분지에 이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시온의 유익을 위해 그 계획을 펼칠 때가 되었다.19



1847년 3월, 애디슨 프랫은 캘리포니아로 가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는 가족들을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타히티를 출발했다. 그러나 작년에 그는 가족은 물론 교회의 어느 누구에게서도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가족들이 그곳에 있을지는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지금 가족들에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 없다. 하지만 그다음으로 드는 생각은 이것이다. 내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가야 그들을 찾을 수 있을까?”20

애디슨이 샌프란시스코베이에 도착한 것은 6월이었다. 그곳에는 브루클린호를 타고 왔던 성도들이 새뮤얼 브래넌의 복귀와 교회의 본대가 당도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애디슨은 루이자와 딸들이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오고 있으리라 믿으며 다른 네 명의 교회 형제들과 함께 성도들의 정착지인 뉴호프로 가서 교회의 밀을 수확하는 일에 자원했다.

얼마 후에 그들은 배를 타고 길을 떠났다. 뉴호프는 샌와킨강 지류를 따라 내륙으로 160킬로미터쯤 들어간 곳에 있었다. 애디슨 일행은 며칠을 배를 타고 강둑 옆에 길쭉한 부들이 늘어선 얕은 습지대를 지나갔다. 정착지 부근에 이르자 단단한 땅이 나왔고, 일행은 초원을 지나는 남은 길을 걸어서 이동했다.

뉴호프 부지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바로 얼마 전에 가까이 있는 강이 범람하여 성도들의 밀밭이 일부 쓸려가 버렸고 그 자리에는 물 고인 웅덩이들이 생겼다. 밤에 애디슨이 자리에 누워 눈을 붙이려는데 정착지가 모기 떼로 득실했다. 애디슨 일행은 모기들을 계속 내리치고 연기를 피워 쫓아 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날이 밝도록 울어 대는 코요테와 올빼미 소리에 피로한 정착민들은 평안도 고요도 빼앗기고 말았다.21

다음 날 아침에 밀 수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불면의 밤을 보낸 애디슨은 정오 쯤에는 녹초가 되었다. 그는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눈을 붙였다. 매일 밤 모기와 야생 동물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통에 이런 일은 그의 일상이 되었다. 추수가 끝나자 애디슨은 그곳을 떠날 수 있어 기뻤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모기만 없었다면 그곳에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22

샌프란시스코베이로 돌아온 애디슨은 가족이 지낼 집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몇몇 몰몬 대대원들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하여 명예롭게 제대했다. 새뮤얼 브래넌도 샌프란시스코베이로 돌아왔다. 여전히 그는 솔트레이크밸리에 정착한 브리검이 어리석다고 확신했다. 그는 몰몬 대대의 몇몇 퇴역 군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분도 거기서 좀 살아 보시면 자신이 틀렸고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새뮤얼은 브리검의 편지를 캘리포니아의 성도들에게 전달했고, 브루클린호를 타고 온 성도들과 몰몬 대대에서 행군했던 성도 중 많은 이들이 봄이 되면 솔트레이크밸리로 이주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새뮤얼은 또한 루이자가 애디슨에게 쓴 편지도 가지고 왔다. 루이자는 아직 윈터쿼터스에 있었지만 봄이 되면 솔트레이크밸리로 가서 성도들 본대와 함께 그곳에 정착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애디슨은 즉각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다. 봄이 오면, 그도 이곳을 떠나는 성도들과 함께 동쪽으로 가서 가족들을 반드시 만나기로 했다.23



8월이 끝나 갈 무렵, 브리검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귀환 부대와 함께 솔트레이크밸리를 떠나 윈터쿼터스로 돌아가는 여정에 올랐다. 이 소규모 부대는 출발 후 사흘 동안 빠른 속도로 먼지투성이 협곡들을 통과하고 험준한 로키산맥 고개들을 넘어갔다.24 산맥 반대편에 이르렀을 때, 브리검은 바로 몇백 킬로미터 앞에서 팔리 프랫과 존 테일러가 대규모 행렬의 성도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 행렬에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우마차 400대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는 계시된 주님의 뜻에 따라 겨우내 성도들을 여러 부대로 조직했었다. 그런데, 팔리와 존은 그 계시를 제쳐두고 두 사람 나름의 합의대로 움직인 것 같았다.25

며칠 뒤에 브리검과 귀환 부대는 성도들 무리와 만났다. 팔리가 선두 부대 중 하나에 있었으므로, 브리검은 신속하게 교회의 지도자들과 평의회를 소집했다. 그는 팔리와 존에게 정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26

팔리는 평의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기꺼이 바로잡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존이 사도로서 자신들이 지닌 권세의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해에 윈터쿼터스를 비롯한 미주리강 유역의 정착지들에서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다. 많은 가족들은 또 다른 죽음의 계절이 오기 전에 필사적으로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다. 십이사도 정원회가 조직한 부대들에 속했던 성도들 중에는 아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있었으므로, 팔리와 존은 준비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하기로 한 것이었다.27

하지만 브리검은 그에 대해 반박했다. “우리 부대들은 완벽하게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이 여정을 마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뜻에는 각 부대가 궁핍한 이들과 몰몬 대대에서 복무 중인 형제들의 가족을 “균등하게 분담하여”야 한다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팔리와 존은 그중 다수를 남겨 두고 온 것이었다.28

또한, 브리검은 두 명의 사도가 정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십이사도 정원회가 무언가를 결정했다면, 그중 두 사람이 지닌 권능으로는 그 결정을 백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움직이는데, 여러분이 그 바퀴를 멈추겠다고 톱니바퀴에 손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29

그러자 팔리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형제님은 제가 부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제가 그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또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브리검이 대답했다.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제가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복음의 행복을 누리며 영광의 햇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누구라도 제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백성들에 대한 짐 때문에 제 마음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습니다.”30

여윈 몸의 브리검은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감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형제님이 저와 함께 해의 왕국으로 곧바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에 팔리는 “정원회 형제님들이 저를 탐탁히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브리검은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영원히 축복하실 겁니다. 그 일은 더 괘념치 마십시오.”라고 답했다.31



브리검과 귀환 부대가 도착했을 때, 드루실라 헨드릭스의 가족은 우마차 행렬 중 선두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다. 몰몬 대대의 가족들은 아직 대부분 윈터쿼터스에 있었지만, 헨드릭스 가족 외 몇 가족은 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서쪽으로 가는 부대에 합류할 수 있었다. 대대와 함께 행군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본 뒤로 일 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드루실라는 솔트레이크밸리에서 아니면 더 가까운 곳에서 어서 빨리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다.32

드루실라의 부대는 서쪽으로 가는 도중에 돌아오는 대대 병사들과 이미 마주친 적이 있었다. 사랑하는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많은 성도들은 병사들 무리가 보일 때마다 희망으로 얼굴빛이 밝아졌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윌리엄은 그중에 없었다.

한 달 뒤에는 더 많은 대대 병사들이 보였다. 이들은 그레이트베이슨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하면, 그레이트솔트레이크에서 가져온 소금을 맛보여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 중에도 윌리엄은 없었다.33

드루실라의 가족은 그 후로 몇 주 동안 힘겹게 산길을 지나고, 강들과 시내들을 건너고, 가파른 등성이를 오르고, 협곡을 따라갔다. 그들의 손과 머리, 얼굴에는 먼지와 때가 잔뜩 말라붙어 있었다. 오랜 여행으로 이미 옷은 해어져 누더기가 되어 햇볕과 비와 흙먼지로부터 거의 몸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 10월 초에 이 부대는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했지만, 몇몇 대원들은 너무 몸이 아프고 기진맥진해서 축하 인사를 나눌 수도 없었다.34

드루실라의 가족은 분지에 도착한 지 일주일 남짓 시간이 흐르도록 윌리엄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몰몬 대대가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착한 후, 퇴역 군인 가운데는 일을 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그곳에 남은 이들도 있었고, 솔트레이크밸리나 윈터쿼터스를 향해 동쪽으로 간 이들도 있었다. 드루실라가 아는 것이라고는 윌리엄이 태평양과 미주리강 사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뿐이었다.35

겨울은 다가오는데 드루실라의 가족은 따뜻한 옷도 먹을 것도 거의 없었고 집을 지을 방도도 없었다. 상황은 암울해 보였으나 드루실라는 다 잘되리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다. 어느 날 밤, 드루실라는 몇 달 전 윌포드 우드럽이 그랬듯이 꿈에서 성도들이 이 분지에 지을 성전을 보았다. 성전 꼭대기에 조셉 스미스가 생전의 모습 그대로 서 있었다. 드루실라는 남편과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다. “저기 조셉이 있어.” 선지자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비둘기 두 마리가 가족들에게로 날아 내려 왔다.

꿈에서 깨어난 드루실라는 그 비둘기들이 주님의 영을 뜻하며, 그것은 자신과 가족이 내린 결정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표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들의 희생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믿었다.

그날 오후, 행군으로 지친 몰몬 대대의 퇴역 군인 한 무리가 분지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윌리엄이 그중에 있었다.36



헨드릭스 가족이 솔트레이크밸리에서 재회하는 동안, 브리검의 귀환 부대 남자들은 위험을 무릅쓰며 여전히 길을 따라 동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이동했으나, 이제 지칠 대로 지친 데다 식량도 떨어져 갔다. 말들도 갈수록 쇠약해져서 바닥에 주저앉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몇 마리를 일으켜 주어야 할 때도 있었다.37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동안에도, 브리검은 팔리와 만났을 때 있었던 일에 관하여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38 비록 그는 동료 사도인 팔리를 용서하고 더는 그 일을 괘념치 말라고 이른 터였지만, 그들이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 교회가 어떻게 인도되고 또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에 관한 명료한 정리와 어쩌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조셉이 살아 있을 때는 제일회장단이 교회를 감리했었다. 그러나 선지자가 사망하자 제일회장단은 해체되었고, 십이사도가 대신 교회를 감리하게 되었다. 계시에 따라, 십이사도는 제일회장단과 권세가 동등한 정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순회 평의회로서 봉사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신성한 의무가 있었다.39 그들이 제일회장단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십이사도 정원회로서 이 임무를 적절히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브리검은 제일회장단을 재조직하는 문제를 간간이 고심해 보았으나,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솔트레이크밸리를 떠난 이래로 그는 장차 교회를 이끌어 갈 지도력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줄곧 생각했다.40 그는 윈터쿼터스로 가는 동안 이 문제를 조용히 숙고했으며, 영이 자신에게 실행하라고 촉구하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다.

어느 날 강가에서 숨을 돌리던 브리검은 윌포드 우드럽을 돌아보며 교회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구성원들을 불러 새로운 제일회장단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윌포드는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계시로써 조직된 십이사도 정원회를 변경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였다.

윌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직을 변경하려면 계시가 필요할 겁니다. 이 일에 관하여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어떤 영감을 주시든지, 저는 형제님을 지지할 것입니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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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일곱 우레가 울리듯


[image: 눈 덮인 통나무집]1847년 가을, 올리버 카우드리는 아내인 엘리자베스 앤과 딸 마리아 루이즈와 함께 윈터쿼터스에서 8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위스콘신준주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이제 마흔한 살이 된 그는 형과 함께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올리버가 몰몬경 번역 작업에서 조셉 스미스의 서기로 일한 지도 어느덧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는 여전히 회복된 복음을 믿었지만 지난 9년간은 성도들과 거리를 둔 채 살아 왔다.1

올리버의 여동생 루시의 남편은 브리검 영의 형인 피니아스 영이었다. 올리버와 피니아스는 가까운 친구로 지내며 자주 편지로 왕래했다. 피니아스는 올리버에게 교회는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편지에 자주 적어 보냈다.2

다른 오랜 친구들도 올리버에게 연락을 했다. 커틀랜드의 인쇄소에서 올리버 밑에서 일했던 새뮤얼 브래넌은 그에게 브루클린호를 타고 성도들과 함께 가자고 권했었고, 조셉 스미스와 사이가 벌어진 뒤 잠시 교회를 떠났던 윌리엄 펠프스도 그에게 서부로 가자고 했다. 윌리엄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믿으신다면, 와서 함께 가시지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3

그러나 올리버는 감정의 골이 깊었다. 그는 토머스 마쉬와 시드니 리그돈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미주리에서 조셉과 고등평의회를 선동하여 자신을 등지게 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를 떠난 것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루어 낸 공적, 특히 몰몬경이 번역되고 신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역할을 성도들이 기억해 주길 바랐다.4

그는 피니아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기도 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형제님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만일 형제님이 돌아가신 조셉 형제님과 함께 요한의 면전에서 아론 신권을 받고, 베드로의 면전에서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더라면 말이지요.”5

올리버는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감리할 권세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그는 브리검 영과 자신이 아는 다른 사도들을 존중했지만, 그들이 성도들을 이끌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는 얻지 못했다. 올리버는 지금 교회가 정체 상태에 있으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선발대가 솔트레이크밸리에 들어선 7월 무렵, 과거에 교회의 사도였던 윌리엄 매클렐른이 올리버를 찾아갔었다. 윌리엄은 미주리주에서 회복된 복음에 기초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고 싶어 했고, 그 일에 올리버가 동참해 주기를 바랐다. 이를 계기로 올리버는 아내의 오빠이자 자신과 함께 몰몬경의 증인인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편지를 보냈다. 윌리엄이 데이비드도 찾아가리라는것을 알았던 올리버는 윌리엄과 윌리엄이 하려는 일을 데이비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다.6

6주 뒤, 데이비드는 윌리엄이 정말로 자신을 찾아왔다면서 다음과 같이 답장을 썼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네. 아니, 세우는 일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 자네를 교회 회장단의 내 보좌 중 한 명으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네.”7

올리버는 이 제안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데이비드와 윌리엄과 함께 미주리주에서 새로운 교회 회장단을 이루면 그는 다시 한번 회복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가 1829년에 받아들였던 것과 똑같은 복음일까? 그리고 데이비드와 윌리엄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것일까?8



1847년 10월 19일 이른 아침, 사도인 윌포드 우드럽과 아마사 라이먼은 멀리 드문드문 서 있는 나무들 사이로 불쑥 나타난 일곱 명의 남자들을 발견했다. 보통, 개척자들은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그들의 등장은 윌포드를 긴장시켰다.

이틀 전부터 윌포드와 아마사 등 몇몇 형제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리검 영의 귀환 부대를 먹이기 위해 들소를 사냥했다. 목적지인 윈터쿼터스에 도착하려면 아직 일주일 이상 더 길을 가야 했다. 따라서 사냥에 나선 형제들이 모는 세 대의 우마차에 들소 고기를 비축해 두지 않으면, 부대는 여정을 마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 게다가 부대에는 몸이 아픈 사람들도 많았다.9

처음에 사도들은 그들이 인디언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그 낯선 이들을 주시했다.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면서 보니 그들은 말을 탄 백인들이었고, 어쩌면 군인 같아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사냥하는 사람들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사냥하던 윌포드 일행은 공격에 대비해 무기를 뽑아들었다. 그러나 남자들이 더 가까이 접근해 온 무리 속에서 윈터쿼터스의 경찰서장 호세아 스타우트를 발견한 윌포드는 놀랍고도 기뻤다. 귀환 부대가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윈터쿼터스의 성도들이 부대의 형제들과 그들의 가축을 위한 물자를 호세아 일행을 통해 보내온 것이었다.10

브리검의 귀환 부대는 성도들의 원조에 힘입어 다시금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 10월 31일, 부대가 정착지 부근에 다다르자 브리검은 우마차를 멈추고 한 곳에 모이도록 모두에게 신호를 보냈다. 힘겨운 하루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부대원들은 당장 가서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브리검은 부대를 해산하기 전에 짧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브리검은 부대 대원들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기꺼이 명령에 순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큰 사고나 사망자 하나 없이 3,20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다. 브리검은 말했다.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했습니다.”11

브리검은 형제들을 해산했고, 형제들은 각자의 우마차로 돌아갔다. 부대는 다시 우마차를 몰아 윈터쿼터스까지 남은 수 킬로미터를 달려갔다. 해가 저물 무렵, 정착촌에 우마차들이 들어서자 성도들이 오두막과 움막에서 나와 형제들의 귀환을 축하했다. 성도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형제들과 악수를 나누고, 그들이 주님의 손길에 인도되어 이루어 낸 모든 것을 기뻐했다.12



윌포드는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사흘 전에 피비는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다. 이제 우드럽 가족은 윌리와 피비 어밀리아, 수전, 그리고 갓 태어난 슈아까지 네 아이가 있었다. 이들 외에도 윌포드에게는 영국에서 돌아온 직후 메리 앤 잭슨과 복수결혼을 해서 얻은 아들 제임스도 있었는데, 메리 앤과 제임스는 이미 연초에 윌포드의 아버지와 함께 솔트레이크밸리로 갔다.

윌포드는 다시 가족을 만난 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모두들 즐거웠고 행복했다. 우리는 다시 만난 것을 축복으로 여겼다.”13

그해 겨울, 윈터쿼터스와 주변 정착촌에 있는 아홉 명의 사도들은 자주 만나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런 모임이 열릴 때마다 브리검 영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앞날에 관한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솔트레이크밸리에서 돌아오는 여정 중에, 영은 그에게 십이사도가 제일회장단을 재조직하여 사도들이 자유롭게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바임을 계시해 주었다.14

하지만 브리검은 이 문제에 관하여 정원회와 이야기하는 것을 오랫동안 주저하고 있었다. 브리검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서 자신이 맡은 책임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정원회를 위해, 그리고 정원회가 청지기로서 보살피는 모든 이를 위해 계시를 받을 권세가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자신이 혼자서는 행동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1835년에 십이사도는 만장일치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계시를 주셨다. 결정을 내릴 때 사도들은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 “모든 의로움으로, 거룩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행해야 했다. 정원회로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서 그들은 단합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 일해야 했다.15

11월 30일, 브리검은 주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심을 확신하고 마침내 제일회장단 재조직 문제를 정원회에 언급했다. 올슨 프랫은 즉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저는 십이사도가 완벽하게 하나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두 정원회는 동등한 권세를 갖는다고 했던 계시에 따라, 올슨은 제일회장단이 없다면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이끌 수 있다고 믿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십이사도 정원회가 전원 모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의 사도들이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가르쳤었다. 올슨은 이는 일곱 명의 사도가 교회 본부에 머물며 성도들을 인도하고, 나머지 다섯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했다.16

브리검은 올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지만 그의 결론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브리검이 물었다. “십이사도를 자유롭게 해 주어 그들이 온 나라를 다니게 하는 편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일곱은 항상 본부에 묶어 두는 편이 낫겠습니까?”

그러자 올슨은 “제 생각에 세 명으로 구성된 제일회장단을 두는 것보다는 십이사도 정원회가 제일회장단 역할을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17

올슨과 브리검이 발언하는 동안 윌포드도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만일 그것이 주님이 밝히신 뜻이라면, 그는 새로운 제일회장단을 기꺼이 지지하고 싶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화의 결과가 우려스럽기도 했다. 만일 십이사도 중 세 명이 제일회장단을 구성한다면, 십이사도 정원회를 채우기 위해 세 명의 사도를 새로 불러야 하는가? 제일회장단을 재조직한다면 교회 내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윌포드는 일단은 십이사도 정원회가 이대로 유지되기를 바랐다. 그가 보기에 정원회를 분리한다는 것은 한 몸을 둘로 나누는 것과 같았다.18



1847년 가을, 잎새들이 울긋불긋 찬란한 빛깔로 물들자 솔트레이크밸리를 둘러싼 산들은 마치 불이 붙은 것 같았다. 제인 매닝 제임스의 가족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성전 구역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했다. 그곳에서는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산들과 성도들의 새로운 정착지 중 많은 부분이 내다보였다. 성도들은 이제 이 정착지를 그레이트솔트레이크시티, 또는 줄여서 솔트레이크시티로 부르기 시작했다. 제인의 천막에서 남서쪽으로 약 1.5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에는 사각형으로 된 요새가 있었는데, 일부 성도들은 그곳에 가족과 함께 살 오두막을 짓고 있었다. 분지에는 나무가 드물었으므로, 성도들은 진흙과 짚으로 만든 단단한 벽돌이나 가까운 협곡에서 가져온 목재로 건물들을 지었다.19

제인이 분지에 도착했을 당시, 선발대와 함께 왔던 성도들은 이미 식량이 바닥나고 있었다. 제인처럼 새로 도착한 사람들도 남은 식량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솔트레이크밸리의 젖소들은 대부분 젖이 말랐고, 피로에 지친 소들은 뼈대만 앙상했다. 분지에서 작물을 수확할 날이 올 때까지, 솔트레이크 스테이크의 새로운 회장으로 부름받은 존 스미스가 앞장서서 고등평의회와 감독들과 함께 분지 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부양하기 위해 애썼지만, 성도들은 대부분 주린 배를 부여잡고 매일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20

하지만 이런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정착지는 빠르게 발전해 나갔다. 성도들은 집을 짓고 주변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남녀를 막론하고 함께 일했다. 남자들은 협곡으로 올라가서 목재를 잘라 분지로 끌어왔다. 분지에는 제재소가 없었으므로 형제들은 통나무를 하나하나 손으로 쪼개서 널빤지를 만들었다. 지붕은 막대기와 마른 풀로 만들었다. 창문에는 유리 대신 기름 먹인 종이를 쓰는 때가 많았다.21

이 무렵, 교회의 자매들은 비공식 모임에서 꾸준히 함께 모였다. 과거에 나부의 상호부조회를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앤 휘트니와 엘리자 스노우는 어머니들만이 아니라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위해서도 자주 모임을 이끌었다. 자매들은 윈터쿼터스에서처럼 영적인 은사를 행사하여 서로를 북돋웠다.22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제인과 그녀의 남편 아이잭도 분지에 집을 짓기 위해 힘을 합쳐 일했다. 제인의 아들 실베스터도 이제 집안일을 도울 만큼 자랐다.23 할 일은 언제나 있었다.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어린이들도 어머니를 도와서 야생 파스닙, 엉겅퀴, 세고백합 뿌리 등을 채취했다.(야생 파스닙: 당근처럼 생긴 하얀 뿌리 채소. 세고백합: 미국 서부에 자생하는 백합과 식물—옮긴이) 성도들은 식량을 낭비할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소를 잡으면 머리부터 발굽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은 남김없이 다 먹었다.24

11월 초가 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산꼭대기가 눈으로 하얗게 뒤덮였고, 분지는 기온이 떨어졌다. 성도들은 첫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 준비를 시작했다.25



구름이 잔뜩 낀 11월 말의 어느 날, 윈터쿼터스의 사도들은 올리버 카우드리에 관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사도들은 대부분 커틀랜드 시절에 그를 알았고 몰몬경에 관한 올리버의 강한 간증을 들어 보았다. 올리버는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와 함께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도와서 그들 일부를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르고 그들의 책임을 가르치기도 했었다. 피니아스 영은 올리버가 오직 시온만을 생각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음이 누그러진 상태라고 확언했다.26

사도들은 올리버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작성했다. 윌라드 리차드가 서기 역할을 맡아 쓴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느 곳에서 헤메고 계셨든, 이제는 나아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들은 올리버를 사랑하는 탕자로 일컬으며 다시 침례를 받고 신권 성임을 받도록 권유했다.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봉사하고 해의 왕국의 축복을 얻고자 하신다면, 침례를 받고 신권을 성임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형제님의 영혼에 기쁨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사도들은 피니아스에게 서한을 주며 올리버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27



얼마 후, 브리검은 이제 막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올슨 하이드의 집에서 여덟 명의 사도들을 만났다. 브리검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레이트솔트레이크시티에서부터 이곳에 이르도록, 영은 제게 바로 지금 교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브리검은 제일회장단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십이사도 정원회가 지지하여 사도들이 해외에서 선교 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간증했다. 그는 이렇게 권고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주님에 대한 확신을 품고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를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영의 속삭임을 거부하는 장로는 해악을 자초할 뿐입니다.”

히버 킴볼과 올슨 하이드는 제일회장단을 재조직할 때가 되었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올슨 프랫은 또다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제일회장단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또 십이사도들이 스스로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은 채 너무 속히 제일회장단의 권세에 순종하여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 아래서도 교회는 충분히 잘 운영되어 왔다고 하면서 지금은 변화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28

그러자 브리검은 그 자리에 있던 정원회 일원들의 생각을 모두 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윌포드 우드럽은 자신의 발언 차례가 되었을 때, 새로 제일회장단을 조직하는 것이 망설여지긴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기꺼이 맞추겠노라고 말했다. “우리 정원회의 회장님은 영으로 감동된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십니다. 저는 이분의 손을 묶어 두고 싶지 않습니다.”29

조지 에이 스미스가 그다음 순서로 말했다. “저는 이 정원회가 갈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조지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신이 들 때까지 결정을 미루고 싶었지만, 변화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도 그쪽으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브리검이 말했다. “저도 형제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감정이 엇갈리거나 서로 분열되는 것은 저도 형제님만큼이나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브리검은 이렇게 선포했다. “마치 제 안에서 마치 일곱 우레가 울리는 듯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이곳으로 데려오셨고, 우리는 이제 그 일을 해야 합니다.”30

가장 최근에 부름받은 두 명의 사도인 아마사 라이먼과 에즈라 벤슨도 브리검의 말에 동의했다. 에즈라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를 돕고 싶습니다. 브리검 형제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 기능을 하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는 방앗간의 기계 장치에 비유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온전하게 제일회장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몇몇 사도들이 “아멘!”이라고 했다.

올슨 프랫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했다. “저는 우리가 기계 장치처럼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그런 식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면, 우리가 이 빛 가운데서 사물을 바라볼 여지는 조금도 남지 않게 됩니다.”31

그러자 브리검이 올슨에게 말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를 조직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방식은 우리가 취해야 할 방식의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형제님이 우리를 묶어 두시려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32

모두들 브리검의 말을 조용히 생각했다. 사도들은 충만한 성신을 느꼈다. 올슨은 브리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33 사도들은 교회를 재조직하는 문제를 표결에 부쳤다. 정원회 일원 한 명 한 명은 브리검 영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하며 손을 들어 올렸다.

올슨이 말했다. “영 형제님에게 오늘 밤 두 명의 보좌를 지명하실 것을 제안합니다.”34



3주가 지난 1847년 12월 27일, 미주리강 유역 정착촌들에 거주하는 천 명가량의 성도들이 특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이 모임을 위해 나중에 케인스빌이라 불린, 강 동편 땅에 통나무로 회당을 지었다. 이 건물은 그 지역의 어느 오두막보다도 컸지만, 대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만큼 내부가 넓지는 않았다.

건물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딱딱하고 긴 통나무 의자에 서로 어깨를 맞대고 앉았다. 살을 에는 추위가 계속되는 겨울날이었지만, 성도들이 통나무 회당에 도착할 무렵에는 이례적으로 날씨가 포근했다. 바로 전날, 히버 킴볼은 이 모임에 참석한다면 이날은 생애 최고의 날 중 하루가 될 것이며 절대 꺼지지 않을 불이 붙게 되리라고 성도들에게 약속했었다.35

회당 전면의 연단에는 사도들과 함께 윈터쿼터스의 고등평의회가 자리했다. 찬송과 기도로 모임이 시작된 후, 몇몇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설교가 이어졌다. 올슨 프랫은 제일회장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십이사도가 자유롭게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의 뜻을 확신했다. “제일회장단이 없다면, 십이사도 정원회는 한곳에 지나치게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제일회장단을 재조직하면,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을 지상의 먼 곳까지 눈을 돌릴 수 있으리라고 그는 간증했다.36

올슨의 설교가 끝난 후, 브리검 영을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하도록 제안되었다.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그를 지지하며 손을 들어 올렸다. 브리검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히버 킴볼과 윌라드 리차즈를 자신의 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제 평생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루입니다.” 앞에 놓인 길이 쉽지 않을 것은 분명했으나, 브리검은 성도들의 지도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몸을 바칠 것이었다.

브리검은 약속했다. “저는 올바르게 행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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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용기를 내어


[image: 메뚜기 떼를 잡아먹는 갈매기들]1848년, 솔트레이크밸리의 봄은 날이 따뜻했고 몇 차례 세찬 비가 내렸다. 지붕에서는 비가 샜고, 땅은 무르고 질펀해졌다. 오두막 사이를 미끄러져 다니는 뱀들을 보고 어른들은 놀라고 아이들은 겁을 먹었다. 생쥐들은 날쌔게 오두막 바닥을 가로지르며 바늘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식량 자루와 가방, 외투 소매 등을 쏠고 다녔다. 밤이면 쥐들이 종종걸음으로 몸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에 성도들은 깜짝 놀라 잠이 깨곤 했다.1

예순여섯 살 된 존 스미스는 밸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축이었다.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작은 아버지이자, 사도 조지 에이 스미스의 아버지였다. 그는 1832년에 침례를 받은 후, 커틀랜드에서 고등평의회에서 봉사했고 미주리주와 일리노이주에서 스테이크들을 감리했다. 그리고 지금은 솔트레이크 스테이크의 회장으로 봉사하며 정착지의 복리를 책임지고 있었다.2

건강이 좋지 못해 힘들어했던 존은 자신보다 젊은 보좌들인 찰스 리치와 존 영, 그리고 새로 구성된 고등평의회의 도움을 받아 이 새로운 책임을 수행하고 있었다.3 존은 스테이크 회장으로서 도시 계획, 토지 분배, 공공 건축 계획 등을 감독했다.4 몸이 아파서 평의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밸리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문제가 생기면 발빠르게 대처했다.5

존은 브리검에게 쓴 여러 통의 편지에서 솔트레이크시티의 성도들에 관해 희망적으로 이야기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이곳 성도들은 대부분 훌륭하게 결속하여 조화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정착지 곳곳에서 농사를 짓거나 탁자, 의자, 침대, 빨래통, 버터 제조기 같은 생활 용품들을 만들었다. 많은 가족이 이제 요새 안이나 둘레에 오두막을 짓고 생활하고 있었다. 시내와 용수로를 따라 펼쳐진 들판에는 겨울밀이 올라왔고, 여름에 거둘 새로운 작물들도 수천 평 땅에 파종되어 있었다.6

존은 브리검에게 보낸 편지에서 도시의 어려움에 관해서도 터놓고 말했다. 성도들 가운데는 분지 생활에 불만을 품고 벌써 캘리포니아로 떠나 버린 이들도 몇 있었다. 지난 겨울에는 오랫동안 유타밸리에서 먹을 것을 사냥해 오던 인디언 무리가 성도들 소유의 소들을 몰아가서 죽인 일도 있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성도들과 인디언은 평화를 유지하기로 타협을 보았다.7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식량난이었다. 지난 11월, 존은 남자들로 부대를 구성하여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가서 가축과 곡식 등의 물자를 구입하도록 승인했었다. 그러나 그 부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식량은 바닥이 나고 있었다. 분지에서 거두어 먹여야 할 성도들이 거의 1,700명에 달하는 데다,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도 수천이 더 있었다. 수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성도들은 이곳에서 굶주림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8

존은 주님께는 이 땅을 위한 계획이 있으리라는 신앙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9 그러나 솔트레이크시티에서의 생활은 위태롭기만 했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 이 미미한 평화와 안정이 무너진다면 성도들은 심각한 곤경에 빠질 수 있었다.



“금이다!” 새뮤얼 브래넌이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를 달리며 소리쳤다. “아메리칸강에서 금이 나왔다!” 그는 허공에 대고 거칠게 모자를 휘젓고는 작은 병 하나를 추켜올렸다. 병 속에서 모래 같은 것들이 햇볕에 반짝였다. 그는 다시 외쳤다. “금이다! 금!”10

벌써 몇 주 째, 새뮤얼과 캘리포니아 성도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쪽으로 225킬로미터 떨어진 아메리칸강 유역의 서터 제재소라는 곳에서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나 새뮤얼도 금이 발견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그룹의 몰몬 대대 퇴역 군인들과 이야기해 보기 전까지는 소문의 진위를 확신하지 못했다. 얼마 후에 직접 그곳을 찾아간 새뮤얼은 남자들이 얕은 물에 쭈그리고 앉아서 고운 흙으로 된 강바닥에 바구니며 사금 접시들을 담그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강에서 8달러는 족히 되어 보일 만큼의 금을 건져 내는 모습을 보았다.11

새뮤얼의 병에 든 사금은 샌프란시스코를 광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남자들은 일을 그만두고 땅을 팔고 강으로 달려갔다. 이런 와중에 새뮤얼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궁리해 보았다. 캘리포니아에는 채취할 수 있는 금이 있었지만, 새뮤얼은 부자가 되겠다고 꼭 금을 캘 필요는 없었다. 그것은 힘들기도 하고, 헛수고에 그칠 때가 많은 일이었다. 그는 금을 좇는 사람들에게 삽과 사금 접시 같은 장비들만 팔면 그만이었다. 골드러시가 계속되는 한, 그런 물건들에 대한 수요는 항상 많이 있을 것이었다.12

애디슨 프랫도 시에라네바다산맥을 넘어가는 길에 쌓인 눈이 녹기를 기다리면서 캘리포니아의 다른 많은 성도들처럼 몰몬아일랜드라는 곳에서 금을 시굴했다. 새뮤얼은 더 많은 돈을 손에 쥘 심산으로, 솔트레이크밸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소를 구매하는 데 쓰겠다면서,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모든 금의 3할을 자신에게 달라며 퇴역 군인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애디슨은 몰몬아일랜드에서 나오는 돈이 과연 교회를 돕는 데 쓰일지 의심스러웠다. 새뮤얼은 충실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애디슨이 지난 몇 달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하며 본 바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보다는 자기선전과 자신의 부 축적에 점점 더 몰두하고 있었다.

다행히 애디슨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나흘 뒤, 산길의 눈이 다 녹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마차와 우마가 준비되자 그는 곧장 브루클린호를 타고 온 성도들 및 몰몬 대대에 소속되어 있던 성도들 50명 가량과 함께 솔트레이크밸리로 출발했다.13



선발대와 함께 솔트레이크밸리에 들어선 해리엇 영은 새로운 집합 장소를 둘러보며 실망을 가눌 수가 없었다. 그 땅은 몹시 건조하고 척박하며 쓸쓸해 보였다. 그녀는 말했다. “아무리 힘없고 지쳤어도 이런 버려진 땅에 남느니 몇천 킬로미터를 더 가는 게 낫겠어.”14 그녀의 남편 로렌조도 같은 심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우울해 보였고,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15

해리엇과 로렌조는 온화한 겨울 동안 성전 구역 근처에 집을 지은 후 비좁은 요새를 나왔다. 그리고 3월이 시작되자마자 가족이 먹을 봄밀과 귀리, 옥수수, 감자, 콩을 심었다. 몇 주 뒤, 분지에 된서리가 내렸다. 그 바람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서 성공적인 수확이 가능할 것인가는 미지수가 되었다. 서리는 5월이 되도록 계속됐지만 이들 가족은 힘을 모아서 대부분의 작물을 지켜 냈다.16

로렌조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여전히 용기를 잃지 않고 낙관하며 살고 있다.” 분지의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부족한 식량을 채우려면 수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17

그러나 1848년 5월 27일, 날개 없는 메뚜기 떼가 산에서 분지로 내려와 무서운 속도로 해리엇과 로렌조 부부의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다. 몸이 크고 검은 이 메뚜기들은 외피가 갑옷처럼 단단하고 더듬이가 길었다. 메뚜기 떼는 불과 몇 분 만에 해리엇과 로렌조가 밭에 심은 콩과 완두를 모조리 먹어 치웠다. 해리엇과 로렌조는 잔가지들을 한데 묶어 들고 메뚜기 떼를 내리쳐서 쫓아 보려 했지만 그러기에는 메뚜기의 수가 너무 많았다.18

메뚜기 떼는 금세 멀리까지 넓게 퍼져서 성도들의 작물을 게걸스럽게 먹어 치웠다. 옥수수와 밀이 있던 자리에는 마른 줄기만 남았다. 성도들은 메뚜기 떼를 퇴치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다. 힘껏 내리치고, 불로 태우고, 소음으로 쫓아 볼까 싶어 얕은 냄비와 솥들을 서로 부딪치며 두들겨 보기도 하고, 도랑을 깊게 파서 익사시키거나 길을 막아 보려 하기도 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로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어 보였다.19

이렇게 정착지가 무너져 가는 가운데, 존 스미스 회장은 피해 상황을 가늠해 보았다. 서리와 메뚜기 떼가 들판의 곡식을 모두 쓸어가 버렸고, 이제 더 많은 성도들이 이곳을 떠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그의 보좌 중 한 명은 즉각 브리검에게 편지를 쓰도록 촉구했다. 그 보좌는 이렇게 말했다. “영 회장께 이곳으로 성도들을 데려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이곳에 오면 모두 굶어 죽고 말 겁니다.”

존은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입을 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도록 그리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20



한편, 윈터쿼터스에 있던 루이자 프랫은 자신이 그해 봄에 솔트레이크밸리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브리검 영은 루이자에게 솔트레이크밸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윈터쿼터스의 여성들은 주님께서 그녀가 솔트레이크밸리에서 남편과 재회하게 해 주시리라고 약속했었다. 그리고 지난가을에 애디슨은 루이자와 브리검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봄에 솔트레이크시티로 갈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니 그곳에서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면 애디슨은 실망스러울 것이었다.21

애디슨은 이렇게 썼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제게 길고 애달픈 시간이었지만, 지금껏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고, 저는 여전히 가족을 보리라는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22

브리검은 루이자에게 능력껏 가족의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도록 이르고, 나머지는 자신이 돕겠다고 약속했다. 루이자는 여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사 기도하며, 필요 없는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다. 5년이나 떨어져 지냈으므로 루이자는 어서 다시 애디슨을 보고 싶었다. 교회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교 사업을 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장로들은 대부분 한 번에 1, 2년 미만을 예상하고 선교 사업을 나갔다. 루이자는 남편이 과연 가족을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가 없는 동안 엘런과 프랜시스, 로이스, 앤은 몰라보게 자라 있었다. 아버지를 선명하게 기억하는 아이는 맏이 엘런뿐이었다. 막내 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애디슨이 길에서 다른 사람과 섞여 있다면, 딸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루이자 자신은 남편을 알아볼 수 있을까?23

루이자는 적당한 값을 받고 순조롭게 물건들을 정리했다. 브리검은 루이자의 어려운 형편과 이 부부가 치른 크나큰 희생을 생각하여, 그녀를 위해 우마차를 꾸리고 밀가루 450여 킬로그램과 따로 황소 한 쌍을 준비해 주었다. 또한 우마차를 몰아 줄 사람을 고용하고, 가족들이 입을 새 옷 등 오십 달러어치의 물품을 상점에서 구입하여 그녀에게 전달했다.24

브리검은 6월 첫째 주에 부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갈 준비를 마쳤다.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대부분 그와 함께 갈 예정이었다. 히버 킴볼도 같은 시기에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서 700명가량 되는 성도들로 부대를 꾸려 그들을 이끌고 윈터쿼터스를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윌라드 리차즈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600명에 달하는 성도들의 부대와 함께 뒤따르기로 했다.25

여행에 필요한 자원은 충분히 준비된 상태였지만, 루이자는 여전히 앞으로 가야 할 이 머나먼 길이 두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쾌활한 얼굴로 자신의 오두막을 이웃에게 넘기고 서부를 향해 출발했다. 루이자의 부대는 한 줄에 우마차 세 대씩 나란히,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서서 이동했다. 처음에 루이자는 이 여행길이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 그러나 초록색 들풀과 색색의 야생화, 그리고 강둑을 따라 듬성듬성 드러난 땅을 보면서 금세 마음이 가벼워졌다.

루이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차츰 마음속 어두움이 사라져 갔다. 우리 부대에는 나보다 더 유쾌한 자매가 없었다.”26



솔트레이크밸리에서는 6월 초가 되도록 여전히 메뚜기들이 작물을 먹어 치우고 있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며 금식과 기도를 했지만, 한쪽에서는 일을 그만두고 짐마차를 꾸려 정착지를 떠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고민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 남자는 존 스미스에게 이렇게 알렸다. “저는 방앗간 짓는 일을 관뒀습니다. 빻을 곡식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존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방앗간을 마저 지으십시오. 그러면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 방앗간은 형제님에게 끊이지 않는 기쁨과 유익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27

그러나 성도들 사이에서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것에 관한 말들이 계속되었다. 우마차로 샌프란시스코베이까지 가는 데는 두 달이 걸렸지만, 또다시 긴 여행을 떠나는 것이 굶주리며 서서히 죽어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28

존의 보좌인 찰스 리치는 떠나려는 사람들을 이해했다. 만일 메뚜기 떼가 계속 작물을 먹어 치워 버리면 성도들이 먹을 것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었다. 성도들 중에는 전처럼 여러 가지 뿌리와 엉겅퀴 줄기, 오래된 소가죽을 끓여 만든 수프로 근근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어느 안식일, 찰스는 모임을 열어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성도들 사이에는 침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근처 들판에서는 메뚜기들이 밀과 옥수수 줄기에 집요하게 달라붙어 작물을 갉아먹고 있었다. 찰스는 지붕 없는 우마차 위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이곳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우마차와 마소를 두고 가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찰스가 말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 왔다. 무리가 고개를 들어 보니, 그레이트솔트레이크 호수에서 갈매기들이 작게 무리를 지어서 분지로 날아오고 있었다. 몇 분 후에는 더 큰 무리가 쏜살같이 날아와서는 성도들의 밭과 정원을 뒤덮고 내려앉았다. 처음에 성도들은 서리와 메뚜기로 못쓰게 된 작물의 남은 양을 갈매기들이 마저 먹어 치우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더 가까이 가서 보니, 갈매기들은 메뚜기를 배불리 잡아먹고는 소화하지 못한 양을 토해 낸 다음에 메뚜기들을 더 잡아먹기를 반복하고 있었다.29

존 스미스는 6월 9일에 브리검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호수에서 갈매기들이 큰 떼로 몰려와서 메뚜기들을 모조리 먹어 치우고 다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을 내미신 듯합니다.”30 메뚜기는 갈매기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았지만, 갈매기들이 메뚜기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다. 성도들은 갈매기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여겼고, 피해를 본 밭을 지키고 다시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적기에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드렸다.31

2주 후, 존은 브리검 영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여전히 많은 수의 메뚜기가 쉴 새 없이 곡식을 먹어 치우고 있지만, 그래도 갈매기들의 도움에 우리의 노력과 작물의 성장이 더해져서 우리는 많은 곡물을 길러 낼 것입니다.” 바라던 것보다 수확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 분지에서 배를 주릴 사람은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존이 11월에 캘리포니아로 파견했던 부대도 거의 200마리에 달하는 소와 다양한 과일, 씨앗을 가지고 돌아와 주었다.

존은 기쁜 마음으로 브리검에게 보고했다. “우리는 지식을 쌓아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힘을 얻었으며 매우 흐뭇해합니다.”32



길을 나선 지 두 달이 다 되어 갈 무렵, 루이자와 딸들은 스위트워터강 옆 인디펜던스록에서 잠시 길을 멈추었다. 인디펜던스록은 커다란 거북이의 등딱지처럼 생긴 거대한 화강암 바위의 이름이다. 힘들여 바위를 올라가 보니, 바위 표면에 새겨지거나 그려진 여행자들의 이름이 보였다. 오로지 성도들만으로 부대를 이루어 이 길을 가는 동안, 루이자는 종종 성도들이 거대한 황무지 속에 외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러나 그 많은 낯선 이름들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들이 이 길을 지나가는 첫 번째 사람들도 아니며 마지막 사람들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족은 비록 나부에서 추방되었지만, 이제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전만큼 사무치지는 않았다. 보금자리를 잃고 떠도는 동안에도 축복은 함께했었다. 황무지로 도망쳐 나오는 일이 없었더라면,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알 수 없었으리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루이자는 바위 위에 서서 주변 지역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브리검의 부대는 여느 때처럼 우마차들을 원형으로 세우고 인디펜던스록 하단을 따라 천막을 치고 야영을 했다. 저쪽에서는 스위트워터강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평원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강은 서쪽으로 8킬로미터 떨어진 데블스게이트라는, 서로 마주보는 한 쌍의 인상적인 절벽 너머로 은청색 수면을 빛내며 사라졌다.

루이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임을 떠올렸다. “모든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또 사람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서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라고 한 계시의 구절도 있지 않았던가.

루이자와 다른 일행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인디펜던스록에 새긴 후, 바위틈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다 신선하고 차가운 물이 솟는 샘을 발견했다. 그들은 윈터쿼터스를 떠난 후 줄곧 마셨던 더러운 강물이 아님을 감사하며, 그 물을 마시고 또 마셨다. 성도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샘을 뒤로한 채 야영지로 돌아갔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루이자와 딸들은 우뚝 선 협곡과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버드나무 덤불을 통과하며 나아갔다. 딸들은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어 가며, 나날이 더욱 독립적이 되어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열세 살의 프랜시스는 야영장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 불을 지폈다. 사람들은 곧 루이자 가족의 자리로 와서 프랜시스를 칭찬하며 각자 불을 피울 불씨를 빌려갔다.

루이자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매일 매일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 지금 나는 앞으로 몇천 킬로미터도 더 갈 수 있을 것만 같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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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궁핍한 나날들


[image: 벌집]1848년 9월 20일 오후, 루이자 프랫과 딸들은 브리검 영의 우마차 부대와 함께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했다. 오전 내내 약속된 땅에서 신선한 채소를 먹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그들은 오랜 벗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눈 후 마침내 자리에 앉아 분지에서 난 옥수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애디슨의 부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윈터쿼터스에서 루이자를 도와주던 한 형제의 아내인 메리 로저스가 루이자 가족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권했다. 루이자는 메리와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권유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메리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에, 루이자와 딸들이 애디슨을 기다리는 동안 그 집에 머무른다면 그들은 메리를 도우며 그녀가 베푼 친절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었다.

애디슨은 여러 날이 지나도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메리가 출산하자 루이자는 밤낮으로 메리와 아기를 보살폈다. 그러던 중 9월 27일에 분지로 온 몰몬 대대의 퇴역 군인 몇 명이 하루 뒤면 애디슨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했다. 루이자의 딸들은 몹시 기뻤다. 여덟 살인 앤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나한테 아빠가 있다고 하는데, 난 아빠를 몰라. 아빠가 있는데도 아빠를 모른다니 이상하지 않아?”

이튿날, 맑고 화창한 아침이 밝았다. 루이자는 남편과의 재회를 위해 우마차로 가서 옷을 차려입었다.1 열여섯 살인 엘런이 로저스네 오두막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을 때, 가족의 친구 하나가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엘런, 아버지가 오셨어.”

엘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햇볕에 그을린 텁수룩한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엘런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 아빠! 오셨어요!” 5년여 세월이 지난 후라 엘런은 아버지를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다.

곧 방으로 뛰어 들어온 프랜시스와 로이스는 애디슨의 추레한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딸들은 바깥에서 놀고 있는 앤을 불렀다. 안으로 들어온 앤은 손을 뒤로 감추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애디슨을 바라보았다. 언니들 중 하나가 말했다. “아빠야.” 딸들은 앤에게 아버지와 악수하도록 해 보려 했지만 앤은 밖으로 달아나 버렸다.

앤은 울면서 말했다. “아빠 아니야!”2

곧 루이자도 안으로 들어와 여독에 지친 애디슨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이나 다름없는 남편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이 없는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깨닫자 슬픔이 밀려왔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이 기나긴 이별의 시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3

애디슨도 감정이 북받쳤다. 딸들은 이제 자신이 기억하는 어린 소녀들이 아니었다. 자신이 떠날 때 세 살배기였던 앤은 더더욱 그랬다. 루이자는 윈터쿼터스에서 괴혈병을 앓고 이가 빠져서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애디슨은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는 다시 가족을 알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앤은 이튿날 아침까지도 아빠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애디슨은 앤을 자신의 우마차로 데려가서 가방을 열고 조개껍데기 몇 개와 다른 신기한 물건들을 앤 옆에 꺼내 놓기 시작했다. 애디슨은 물건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설명하고, 전부 다 오로지 앤을 위해 고른 것들이라고 말해 주었다. 애디슨은 그 위로 알사탕과 건포도, 계피 사탕을 수북이 쏟아 놓으며 앤에게 물었다.

“이제 내가 네 아빠라는 걸 믿겠니?”

앤은 선물들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애디슨을 바라보며 신이 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4



그다음 달, 올리버 카우드리는 미주리강 동편의 케인스빌 근처에서 열린 성도들의 대회에서 말씀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다. 그는 앞에 앉은 많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교회는 십 년 전에 그가 떠난 이후로 놀랍도록 성장해 있었다. 그의 매부인 피니아스 영은 이 대회에 참석한 성도 중 그가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올리버가 미주리강 유역 정착지들에 머무는 성도들과 만나게 된 데는 피니아스의 결의가 한몫을 했다.5 그리고 올리버도 데이비드 휘트머의 새로운 교회에는 합당한 권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터였다. 신권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있었다.

연단 위 올리버 가까이에는 케인스빌을 감리하는 사도인 올슨 하이드가 앉았다. 거의 14년 전에 올슨을 후기의 첫 번째 사도 중 한 명으로 성임한 사람이 올리버였다. 올슨도 올리버처럼 미주리에서 교회를 떠났지만, 얼마 안 가서 교회로 돌아와 조셉 스미스를 직접 만나 화해했었다.6

올리버는 생각을 정리한 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제 이름은 카우드리, 올리버 카우드리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몰몬경을 번역해서 구술할 때, 저는 몇 쪽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제 자신의 펜으로 직접 받아 적었습니다.” 그는 몰몬경이 참되며, 그 책에는 구원의 원리가 들어 있다고 간증했다. “몰몬경의 빛을 따라 걷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신권의 회복과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했다. “저희는 많은 이에게 이 거룩한 신권을 부여했으며, 그렇게 부여한 신권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만큼 훌륭하고 정당합니다.”7

올리버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도 다시 삶에서 신권의 축복을 누리기를 열망했다. 자신이 한때 교회에서 지녔던 것과 똑같은 권세의 직책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는 다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겸손한 회원으로 환영받고 싶었다.

대회가 끝나고 2주 뒤에 올리버는 케인스빌의 통나무 회당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인정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는 침례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임을 알았고, 그 관문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올리버가 말했다. “저는 명예롭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올리버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올리버는 그들에게 말했다. “제가 돌아와서 침례의 관문을 통해 회원이 되고자 겸허히 간청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권세에 순종합니다.”

올슨 하이드는 형제들에게 이 결정에 대한 지지를 물었다. “올리버 형제를 침례를 통해 받아들이고 지난 모든 일은 잊어버릴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사도들은 만장일치로 올리버를 위해 손을 들었다. 일주일 뒤에 올슨은 올리버에게 침례를 주고 그가 교회로 돌아온 것을 환영했다.”8



한편, 전 세계 곳곳의 도시와 마을들에 캘리포니아의 황금에 대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졌다.이 소문에 미혹된 사람들은 손쉽게 부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집과 일터와 가족을 떠났다. 1848년 가을에는 수천 명이(그중 상당수가 젊은 남자들이었음) 일확천금을 꿈꾸며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몰려들었다.9

브리검 영은 궁핍한 성도들이 황금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솔트레이크시티에 돌아온 직후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언급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금덩이를 캐낸다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땅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 솔트레이크밸리를 떠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제 눈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10

브리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분지에 남겠다고 결심하고 교회와 도시의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했다. 성도들은 1848년 10월 대회에서 다시 한번 브리검 영과 히버 킴볼, 윌라드 리차즈를 교회의 제일회장단으로 지지했다.11 그로부터 얼마 후, 성도들은 그 지역에 준주 정부가 설립되도록 미국 의회에 청원을 제출했다. 한편, 브리검은 도시 운영을 위해 오십인 평의회를 재소집했다.

미국은 최근에 일어난 멕시코와의 전쟁을 종결하는 조약의 일부로 멕시코 북부의 영토를 획득한 상태였다. 곧 정착민들과 정치인들은 이 땅에 새로운 준주와 주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혈안이 되었다. 그 지역의 원주민이나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멕시코인들의 상황은 뒷전이었다.

브리검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자주적으로 스스로를 다스릴 자유를 얻도록 그레이트베이슨에 준주를 조직하고자 했다. 그러나 준주를 설립하는 데는 위험이 따랐다. 주에서는 지도자를 선출할 권리가 시민들에게 부여되지만, 준주에서는 그곳 정부의 요직 중 일부를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만일 대통령이 교회에 적대적인 인사들을 지명한다면, 성도들은 더 큰 박해를 겪게 될 수도 있었다.12

오십인 평의회는 그해 겨울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도들의 필요 사항을 논의하고 의회에 전달할 청원의 초안을 작성했다. 그들은 그레이트베이슨의 대부분과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을 준주로 제안했다. 이 광대한 지역이 준주가 되면, 새로운 정착촌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며 성도들의 집합에도 도움이 될 해양의 항구가 들어설 수 있을 것이었다.하여 성도들의 집합을 도울 수 있었다. 성도들은 이렇게 제안된 준주를 “데저렛[Deseret]”이라고 불렀다. 데저렛은 수고와 근면, 협동의 상징인 꿀벌을 의미하는 몰몬경 속 단어에서 따왔다.(몰몬경에는 Deseret이 데세레트로 표기되어 있다—옮긴이)13

평의회가 의회에 보낼 청원서를 마무리한 1월, 솔트레이크밸리는 겨울의 혹독한 일기에 시달리고 있었다.14 일부 지역의 성도들은 1미터 깊이의 눈과 뼛속까지 스미는 칼바람을 견뎌야 했다. 산악에는 눈이 깊게 쌓여 땔감을 모으는 것도 힘들어졌다. 곡물 공급이 다시 소진되어 가고, 소들은 굶주림과 추위로 쓰러져 갔다. 성도들 중에는 오로지 신앙만으로 버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제일회장단이 뭐라 하든, 기후가 훨씬 온화한 캘리포니아의 금광 지대로 가는 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이들도 있었다.15

1849년 2월 25일, 브리검은 분지에 머무르는 성도들은 번성할 것이며, 그들이 세우는 정착지들은 번영하리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할 곳은 바로 이곳이라고 제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악천후를 가라앉히실 것입니다. 그분은 서리와 땅의 메마름을 꾸짖으실 것이고, 땅은 비옥하게 될 것입니다.”

브리검은 성도들에게 지금은 금을 찾아 땅을 팔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복음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모으고, 십일조를 내고,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부는 나중에 찾아올 것이었다.

브리검은 말했다. “제가 이 백성들에 관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이 나라에서 부유해져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잊고, 살이 쪄서, 스스로 교회에서 뛰쳐나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16

얼마 후에 히버 킴볼도 성도들에게 한 설교에서 그의 말에 동의했다. “저는 여러분의 가난이 염려되지 않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미국 동부의 대도시들보다 이 분지의 물가가 더 내려가리라고 예언하며 이렇게 약속했다. “여러분이 충실하다면, 마음속의 소망을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17



그해 겨울, 스물여덟 살의 엘리자 파트리지 라이먼은 요새 안에 통나무로 지은 작은 방에서 갓 태어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여기에는 그들 외에도 남편을 잃고 홀로된, 엘리자의 어머니 리디아와 여동생 에밀리, 캐롤라인, 리디아, 남동생 에드워드 파트리지 이세도 함께 기거했고, 그녀의 남편이자 사도인 아마사 라이먼도 종종 이곳에 머물렀다. 그녀의 남편은 엘리자 외에도 다른 아내들이 있었으며, 그는 시간을 나누어 아내들과 함께했다. 아마사가 첫 번째 부인인 루이자 태너에게서 얻은 아홉 살 된 맏아들 프랜시스 라이먼도 요새 안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이곳에서 지냈다.18

분지에는 약 4천 명의 성도가 정착해 있었는데, 그중 많은 이들이 아직도 우마차와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었다.19 엘리자의 방은 비나 눈이 와서 지붕이 새기는 해도 어느 정도 칼바람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질병과 굶주림 앞에서는 이 집도 속수무책이었다. 그 겨울, 엘리자의 아들과 남동생은 백일해에 걸렸고, 날이 갈수록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줄어 들었다.20(백일해: 경련성 기침을 일으키는 어린이의 급성 전염병—옮긴이)

분지 내 어디를 가도 식량이 부족했다. 성도들은 겨울 동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먹을 것을 아끼고 또 아껴야 했다. 유타밸리 근처에서 성도들과 이웃하여 살던 우트족의 팀파노고스 부족도 굶주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이 지역의 천연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팀파노고스족의 식량원이던 낚시터의 물이 남용되었다. 성도들과 팀파노고스족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곧 팀파노고스족의 원주민 몇몇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성도들의 소를 약탈하기 시작했다.21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브리검은 인디언에게 복수하려 하지 말고 대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며 성도들을 설득했다.22

엘리자의 이복동생인 올리버 헌팅턴은 때때로 우트족 가운데서 통역을 하고 정찰하는 일을 했다. 습격이 계속되자, 팀파노고스족의 족장인 리틀 치프는 습격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악감정을 갖기 전에 그들을 응징해 달라며 올리버와 브리검에게 부탁했다. 이에 브리검은 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올리버와 무장 부대를 유타밸리로 보냈다.

부대는 리틀 치프의 도움으로 습격자 무리를 찾아내어 그들을 포위한 후 항복을 명했다. 그러나 그 무리는 항복을 거부하는 대신 부대를 공격했다.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부대는 습격자 네 명을 사살했다.23

이 전투로 습격은 끝이 났지만, 굶주림과 궁핍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엘리자는 4월 8일자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남은 밀가루를 모두 털어 빵을 만들었다. 수확을 하기 전까지는 밀가루를 더 구할 길은 없는 것 같다.” 이 무렵, 제일회장단은 엘리자의 남편인 아마사 라이먼에게 샌프란시스코로 선교 사업을 나가서 캘리포니아의 지부들을 감독하고 십일조를 모으도록 부름을 주었다. 캘리포니아의 성도들로 부대를 구성하여 가을이 되면 그들을 솔트레이크밸리로 인도하는 것이 그가 받은 임무였다.24

닷새 뒤, 너무도 가난했던 아마사는 가족들에게 밀가루 한 줌도 사주지 못한 채 길을 나섰다. 4월 19일, 엘리자와 그녀의 가족 일부는 요새를 나와 도시 구역의 천막과 우마차 몇 곳에 거처를 마련했다. 엘리자는 초의 심지를 만들어 팔아서 옥수수와 끼닛거리를 마련하여 라이먼의 대가족과 나누었다.25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도와주었다. 엘리자의 동생이자 브리검 영의 아내인 에밀리는 언니 집에 빵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전한 뒤 밀가루 7킬로를 갖다주었다. 4월 25일에는 제인 매닝 제임스가 자기 집에 있던 밀가루 2킬로그램 중 절반을 덜어서 엘리자에게 가져왔다. 제인은 엘리자와 에밀리가 조셉 스미스와 복수결혼을 하고 나부 맨션에 함께 살던 시절에 알았던 사이였다.26

엘리자는 더 많은 심지를 만들고 밭을 경작할 계획을 세웠으며 자신의 부지에 유실수도 여러 그루 심었다. 5월까지도 분지는 계속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어느 날 엘리자가 어머니를 보러 간 사이 그녀의 천막이 완전히 불타 버렸다. 그러나 5월 말이 되자, 그녀는 성도들의 익어 가는 들판에서 희망의 이유를 찾았다.

엘리자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밀 이삭을 보았다. 이 궁핍한 시기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27



1848년부터 1849년에 걸쳐 매서운 겨울을 보내는 내내, 루이자 프랫은 남편이 선교 사업 이후의 삶에 적응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교회 안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성도들은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았고 영원한 결혼과 승영의 교리를 받아들였으며,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도 성약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다. 성도들 가운데 은밀히 시행되고 있는 복수결혼도 애디슨에게는 낯설기만 했다.28

때로 애디슨은 새롭게 밝혀진 원리들에 관하여 루이자와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루이자에게 익숙한 것들이 애디슨에게는 이상해 보였던 것이다. 애디슨은 밸리의 성도들이 뜨거운 음료와 담배에 대한 지혜의 말씀의 경고에 엄격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루이자는 남편이 집에 있어서 행복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안식일 모임들에 참석했으며 그가 속한 칠십인 정원회의 회장으로 봉사했다.29

프랫 가족은 요새에서 겨울을 보냈다. 루이자의 여동생 부부인 캐롤라인과 조너선 크로스비도 따로 집을 마련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 애디슨은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했고, 예비 선교사들에게 타히티어를 가르쳤다.30

봄이 되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애디슨과 그 가족에게 다른 열한 명의 선교사 및 여섯 가족과 함께 태평양 제도로 가라는 부름을 주었다. 그곳으로 가게 되어 신이 난 프랫 가족은 추수가 끝난 뒤에 떠날 수 있도록 채비를 시작했다. 7월 21일, 애디슨은 엔사인피크 꼭대기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엔사인피크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전이 없는 동안 엔다우먼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성별한 장소였다. 그리고 애디슨 가족은 이제 자신들에게 필요 없는 물건과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31

그 무렵, 금을 찾기 위해 동부의 주들을 떠나온 수천 명의 인파가 캘리포니아로 가기 위해 앞다투어 로키산맥을 오르고 있었다. 얼마 안 가서 솔트레이크시티는 황금이 묻힌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숨을 돌리고 필요한 물품을 다시 챙기기에 안성맞춤인 장소가 되었다. 금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농부와 노동자, 상인들이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미대륙을 동에서 서로 횡단하는 것은 고사하고 고향을 떠나 멀리 벗어나 본 적도 없었다.32

그들이 솔트레이크시티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히버 킴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33 금을 좇는 사람들은 밀가루와 설탕, 온갖 식료품, 신발, 옷가지, 천, 도구들을 가지고 있었다. 황금을 찾는 사람들 중 다수가 신선한 채소, 더 가벼운 우마차, 짐을 나를 동물들이 절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물물교환을 위해 요새에서 길을 멈췄다. 그들은 구하기 힘든 물건들을 성도들에게 싼값에 팔 때가 많았다. 때로는 가지고 다니기에 지친 나머지 물건들을 버리거나 나누어 주기도 했다.34

이들은 솔트레이크시티의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지만 이곳을 떠나면서 솔트레이크와 캘리포니아 사이의 목초지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 탓에, 그해 말경에는 육로 여행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또한 위험한 사람들이 여행자들을 공격한다는 말이 돌아서, 가족을 데리고 가기에 그 길은 안전하지 못했다.35 루이자는 그런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브리검은 길을 떠나는 가족들의 안전이 우려스러웠다. 곧 교회의 지도자들은 루이자와 자녀들 없이 애디슨만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다.

애디슨의 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프랜시스가 우겼다. “아버지도 그렇게 안전하진 않아요. 강도들은 가족과 함께 가는 사람보다는 혼자 가는 사람을 공격해서 소나 말을 빼앗으려 할 거예요!”

루이자는 “얘야, 안타깝지만 넌 강도들을 잘 모른단다.”라고 딸을 다독였다.

루이자는 복음은 희생을 필요로 함을 알았다. 누가 묻더라도, 그녀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애디슨을 보낼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다시 만난 지 겨우 일 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 또 헤어진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36

브리검은 초지가 조금 더 회복되고 금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봄이 될 때까지, 애디슨의 선교 사업을 미루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그해 가을에 솔트레이크시티를 경유하던 우마차 행렬이 몰몬 대대의 퇴역 군인인 제퍼슨 헌트 대위를 고용했고, 제퍼슨은 남서쪽으로 난 인적 드문 길을 통해서 그들을 캘리포니아까지 안전히 안내하기로 했다. 이를 알게 된 브리검은 애디슨 외 두 명의 선교사에게 그들과 합류하여 헌트 대위를 보조하고 캘리포니아에 이르면 태평양 제도로 항해하도록 요청했다.37

루이자는 하늘도 땅도 모두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루이자와 애디슨은 서로에게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있을 때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았다. “제 고통은 절대 끝나지 않는 것인가요?” 루이자는 울음을 삼키며 신음했다.38

애디슨이 밸리를 떠나던 날, 루이자와 엘런은 야영지까지 애디슨을 따라가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아침이 되자 애디슨은 아내와 딸을 축복했고, 그런 뒤 서로 작별을 고했다. 루이자는 지난 몇 주 동안 이별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요새로 돌아가면서는 마음속에 위안이 느껴졌다. 최근 얼마 동안에 비해 그녀의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웠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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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영이 지시하는 대로


[image: 유럽 도시의 거리에 선 두 남자]1849년 10월 6일, 교회의 가을 대회 첫날,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조셉 스미스가 세상을 떠난 이래 교회의 가장 야심적인 선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대회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선 히버 킴볼은 이렇게 선포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왕국을 전파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1

분지에 들어온 이래로 성도들은 이곳에 정착하여 살아남는 데 힘을 쏟아 왔다. 그러나 그해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둔 덕에 겨울을 보낼 식량은 충분했다. 성도들이 요새를 떠나 도시 구역에 집을 짓기 시작한 후,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스물세 개의 와드로 조직하고 각 와드를 관리할 감독을 두었다. 솔트레이크밸리는 물론 북쪽과 남쪽 분지들에도 새로운 정착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가 상점과 방앗간,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맞기 위해 이곳을 준비한 덕분에 이 집합 장소는 번영하기 시작했다.2

새로운 선교 사업은 십이사도 정원회가 이끌어 갈 것이었다. 그해 초에 브리검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찰스 리치와 로렌조 스노우, 에라스터스 스노우, 프랭클린 리차즈에게 부름을 주었다. 이제 제일회장단은 아마사 라이먼을 보조하도록 찰스를 캘리포니아로, 로렌조와 이탈리아 출신 성도인 조셉 토론토를 이탈리아로, 에라스터스와 덴마크 출신 성도 피터 한센을 덴마크로, 프랭클린을 영국으로, 경험 많은 사도 존 테일러를 프랑스로 보냈다.3

또한 히버는 대회에서 영구 이주 기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구 이주 기금이란 성도들이 나부 성전에서 맺은 궁핍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성약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프로그램이었다. 히버는 말했다. “우리는 이곳에 안착했고 강건하며 먹고 마실 것도 풍부하고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궁핍한 성도들이 미주리강 유역 정착촌들과 아이오와의 중간 기착지들, 그리고 나부와 영국에 오도가도 못한 채 남아 있었다. 간혹 이 성도들은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

히버가 말했다. “우리는 그때 맺은 성약을 지킬 것입니까, 지키지 않을 것입니까?”4

성도들은 궁핍한 이들이 시온에 집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기부했다. 그러면 이주자들은 대부금을 받아서 여행 경비를 충당하고, 시온에 정착한 후에 그 돈을 갚아야 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현금 기부금이 필요했는데, 이 물물교환 경제 안에서는 현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제일회장단은 성도들에게 여윳돈을 영구 이주 기금에 기부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금을 채굴할 선교사들을 캘리포니아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5

브리검은 이 선택이 못내 조심스러웠다. 그는 금에 대한 갈망이 시온의 대의로부터 선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멀어지게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주와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금도 신성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었다.6 만일 선교사들에게 캘리포니아의 금광 지대로 가라는 부름을 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할 선교사는 금을 발밑의 티끌 보듯 할, 훌륭하고 의로운 형제여야 했다.7



조지 큐 캐넌은 언뜻 보면 금을 찾기 위해 솔트레이크밸리를 거쳐 캘리포니아로 가는 여느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스물두 살의 미혼인 그는 젊은이답게 야망이 넘쳤다. 그러나 조지는 집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는 분지의 웅장한 산맥과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았다. 그리고 금을 캐느라 시간을 허비할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순간순간이 소중했다. 조지는 책을 읽고, 도시 구역 안에 단단한 벽돌로 집을 짓고, 장차 엘리자베스 호글랜드라는 젊은 여성과 결혼도 하고 싶었다.8

조지와 엘리자베스는 2년 전에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서쪽으로 왔다. 십 대 시절부터 고아로 살아온 그는 나머지 가족들이 생활할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모와 고모부인 레오노라와 존 테일러를 따라 이곳에 왔다. 그의 동생들도 곧 분지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동생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로 그들을 맡아 길러 준 큰누나 메리 앨리스와 그녀의 남편 찰스 램버트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조지는 가족과 재회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9

그러나 아직 조지의 가족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캘리포니아로 가서 금을 캐는 임무를 수행하라는 부름을 주었다.10 그 부름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엘리자베스는 울적해했다. 조지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했다. “1년밖에 안 되는 부름입니다. 3년 동안 프랑스에 가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당신이 금을 찾으러 가지 않고 영혼을 구하러 간다면 더 좋겠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11

조지도 같은 생각이기는 했다. 그는 영국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는 동안 자신의 고모부인 존이나 윌포드 우드럽 같은 선교사들을 동경하며 언젠가 자신도 선교사로 봉사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었다.12 그런데 금을 채굴하라는 부름은 상상도 못 한 일이었다.

10월 대회의 첫날이 지난 후, 조지는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들 외 여러 사람과 함께 모임에 참석했다. 브리검은 하나님의 것들을 명예롭게 하는 것에 관해 긴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다. “모름지기 남자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신권에 대한 사랑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13

그 후로 며칠 동안 조지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10월 8일, 존 테일러와 에라스터스 스노우, 프랭클린 리차즈는 선교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다른 선교사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그를 축복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를 지켜 줄 것이며, 그는 안전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약속했다.14

사흘 뒤, 조지는 금을 캐러 가는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슬프고 두려운 마음을 안고 집을 떠났다. 살면서 몇 차례 거처를 옮겨 다닌 그였지만, 하루 이틀 이상 가족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은 처음이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가늠이 되지도 않았다.

금을 캐러 가는 선교사들은 애디슨 프랫과 제퍼슨 헌트를 만나서 그들을 따라 캘리포니아로 갈 계획이었다. 그들은 분지를 나오는 길에 유럽으로 가는 장로들을 위한 연회에 들렀다.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약 백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 성도들은 식탁에 앉아 온갖 음식을 즐기기도 하고, 우마차 덮개로 만든 커다란 천막 아래서 춤을 추기도 했다. 조지가 말을 타고 연회장으로 가는데, 브리검 영의 마차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마차가 멈추자, 조지는 말에서 내려 브리검과 악수를 나눴다. 브리검은 자신이 조지를 기억할 것이며 그가 떠나 있는 동안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다. 조지는 선지자의 따뜻한 말에 감사했다. 그는 동료 성도들과 더불어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동지애를 만끽하며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아침이 밝자, 그와 선교사들은 말에 올라타고 캘리포니아를 향해 남쪽으로 길을 나섰다.15



1850년 3월, 브리검의 아내인 메리 앤이 교회가 도울 일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루이자 프랫을 찾아왔다. 루이자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다. 메리 앤 같은 친구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식사에도 초대해 주었지만, 애디슨이 없는 그녀의 삶은 변함없이 외로웠고 그 점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다.

“남편한테 가고 싶으세요?” 메리 앤이 물었다.16

루이자는 교회가 그들을 태평양제도로 보낸다는 결정을 내리기만 한다면 캘리포니아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이미 자원한 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루이자는 메리 앤에게 이 말을 털어놓으면서도 행여 자신이 그곳에 가지 못해 안달 난 사람처럼 비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루이자가 솔트레이크시티에 머문다면 애디슨과 또 5년을 떨어져 있어야 할 공산이 컸다. 그러나 그와 함께 태평양에서 지낸다 해도 어려움이 따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엘런과 프랜시스는 곧 혼기를 앞둔 나이였다. 지금 이 아이들을 데리고 분지를 떠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루이자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주 기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애디슨이 그곳으로 와 달라는 편지를 써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남편이 원하는 바를 알면 그녀도 결정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이었다. 하지만 과연 남편이 자신이 오는 걸 바라는 건지 의문스러운 마음도 들었다. 혹시 다시 떠나고 싶은 생각에 이번 부름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을까?

어느 날, 루이자는 윌라드 리차즈에게 말했다. “제가 장로라면, 가족과 그렇게 오래 떨어져서 지내는 상황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라면 최대한 빨리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윌라드는 빙그레 웃기만 할 뿐 말이 없었다. 그러나 루이자는 그도 동의했다고 생각했다.17

루이자는 4월 7일 아침에 대회에 참석했다. 대회에서 조지 에이 스미스는 두 시간 가까이 말씀을 전했다. 그가 말씀을 마치자, 히버 킴볼이 연단으로 나와 말씀했다. “외국으로 부름받을 장로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히버는 두 명의 형제에게 태평양제도로 가라는 부름을 주었지만, 루이자와 딸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토머스 톰킨스에게 애디슨 프랫 형제가 봉사하고 있는 태평양제도로 가고, 프랫 형제의 가족을 그에게 데려갈 것을 제안합니다.”18 

루이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이 차올라 모임의 나머지 말씀은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임이 끝난 후, 그녀는 회중 속에 있던 메리 앤을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 부부인 캐롤라인과 조너선 크로스비도 같은 선교부로 부름을 주는 것을 고려하도록 브리검에게 부탁해 달라고 말했다. 메리 앤도 동의했고, 크로스비 부부는 이튿날 부름을 받았다.

떠날 날이 다가오자, 루이자는 딸들과 함께 브리검을 찾아갔다. 브리검은 루이자가 태평양제도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애디슨을 보조하도록 부름받고 성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후 브리검은 필요한 것들이 모두 마련되고, 역경을 이길 힘을 얻으며, 선한 일을 하고, 평화롭게 귀환할 수 있도록 그녀를 축복했다.19



프랫 가족과 크로스비 가족이 태평양제도를 향해 떠날 즈음, 유럽에서 봉사하도록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들은 영국에 도착했다. 사도들은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의 지부들이 속한 영국 선교부를 간략히 돌아보았다. 한편, 덴마크에서 온 서른한 살의 선교사 피터 한센은 그길로 고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에라스터스 스노우가 자신과 스칸디나비아 출신 선교사들이 그와 합류하기 전에는 덴마크로 가지 말라고 일렀지만, 그는 더 기다릴 수가 없었다.

피터는 선교부 회장을 존중했지만 고향을 떠난 지 7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 땅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되고 싶은 소망이 간절했다. 가까운 항구에 코펜하겐으로 떠나는 증기선이 있었고, 피터는 한순간도 더 지체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1850년 5월 11일에 덴마크의 수도에 도착했다. 길거리를 걸으며 피터는 고국에 돌아온 기쁨에 젖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회복된 복음의 빛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7년 전에 피터가 그곳을 떠날 때 덴마크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이 없었고, 국교의 교리가 아닌 교리는 절대로 가르칠 수 없었다.20

이곳에서 자라는 동안 그러한 제약에 불만을 느꼈던 피터는 미국에 있는 자신의 형제가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다고 하자, 자신도 그를 따르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엄격한 믿음을 따르는 완고한 사람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결정을 듣고 격노했다. 피터가 떠나던 날, 그의 아버지는 피터의 여행 가방을 부수고 안에 든 물건들을 태워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는 미련 없이 집을 떠났다. 그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교회에 들어왔다. 그런 후 그는 몰몬경을 덴마크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으며, 선발대에 속하여 솔트레이크밸리로 갔다. 그러는 동안, 덴마크에서는 모든 교회에 각각의 믿음을 전파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21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 새로운 기류가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터는 성도들과 믿음이 비슷한 교회의 사람들을 찾아보았다. 그는 한 침례교 목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지만 국교는 여전히 종교적인 믿음을 들어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국에서 종교적 믿음 때문에 박해를 경험했던 피터는 그들과 공감대를 느꼈다. 곧 그는 그 목사와 그가 이끄는 회중에게 회복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피터는 책임감에서 자신의 아버지도 찾아보았다. 그의 아버지도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 고국에 왔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피터는 길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연로한 아버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다. 피터가 자신을 밝히자, 아버지는 그에게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나는 자식이 없소. 그리고 당신, 당신은 이 나라에 와서 이곳 사람들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소!”

피터는 아버지의 분노에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다시 선교 사업을 계속했다. 그는 영국에 있는 에라스터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선교사로서 하고 있는 일들을 알리고 계속해서 몰몬경을 번역했다. 그는 또한 덴마크어로 소책자를 만들어 출판하고 찬송가 몇 개를 모국어로 번역했다.

에라스터스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한 피터의 결정이 못마땅했다. 그러나 6월 14일에 코펜하겐에 도착한 그는 피터가 주님의 사업이 나아갈 기초를 마련해 놓은 것을 보고 흡족한 마음이 들었다.22



1850년 9월 24일, 사도 찰스 리치는 금을 캐러 온 선교사들을 찾아서 캘리포니아 중심부의 광산촌으로 말을 몰았다. 저녁이 되자, 금을 찾는 사람들은 각자의 천막과 판잣집으로 돌아가서 등과 화덕에 불을 붙이고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그들이 일하는 강 유역은 마치 수천 개의 삽과 곡괭이가 땅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 같은 모양새였다.23

선교사들이 금을 찾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난 지도 일 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금을 찾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일부 선교사는 자신이 찾은 금의 소량을 솔트레이크시티로 보냈고, 그중 일부는 녹여서 화폐로 주조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찾은 금은 대부분 비싼 식비와 물품비로 들어가 버렸다.24 그들은 골드러시가 계속되는 동안 부를 이룬 현지의 몇몇 성도들에게 약간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새뮤얼 브래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부유한 부류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새뮤얼은 더는 십일조를 내지 않았고, 공공연히 교회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찰스는 광산촌에서 금을 찾는 선교사들을 만났다. 몇 달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광산촌을 방문했을 때, 선교사들을 비롯해 금을 찾는 이들은 고운 흙으로 된 강바닥에서 금이 나오기를 바라며 댐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아직도 하루종일 댐을 만들거나 금을 찾고 있었다. 조지 큐 캐넌은 광산촌에서 상점을 운영했다.25

아침이 되자, 찰스는 선교사들과 함께 앞으로 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채금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은 이제 거의 끝나 가고 있는데 선교사들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는 브리검이 채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 주었다. 찰스는 그들 중 일부에게 엄청난 생활비가 들어가는 캘리포니아에서 겨울을 보내는 대신 하와이제도에서 선교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다. 선교사들은 그곳에 가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식민지 주민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다.26

조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최선이라 여기는 일이면 자신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찰스에게 말했다. 지도자들이 자신을 하와이로 보내고자 한다면 그리하겠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금광은 후기 성도 젊은이가 지내기에는 위험한 곳이었다. 광산촌에서는 절도는 물론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리곤 했다. 조지도 그곳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조지의 입에 억지로 위스키를 부어 넣으려 했다.27

광산촌을 떠나기 전에 찰스는 새로운 임무를 위해 선교사들을 성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와이제도에 도착하면, 여러분의 임무와 관련해서는 영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는 선교사들이 제도에 도착한 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자신보다 영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28

선교사들은 곧 댐을 마무리하고, 금을 더 찾기 위해 강으로 돌아갔다. 몇 주 뒤, 그들은 각자 700달러 이상을 마련할 만한 양의 금을 찾게 되었다. 그런 후에는 더는 금을 찾지 못했다.29

얼마 후에 그들은 광산촌을 떠나 해안으로 향했다. 어느 날 밤, 선교사들은 캘리포니아의 성도들과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을 위해 모임을 열었다. 조지는 무척 긴장이 되었다. 선교사라면 그런 모임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는 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말씀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첫 번째 순서만은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모임이 시작되자, 모임을 사회하던 장로가 조지에게 말씀을 부탁했다. 조지는 마지못해 일어서며 혼잣말을 했다. “나는 부름을 수행중이야. 그러니 주저해선 안 돼.” 조지는 입을 열었고, 술술 말이 나왔다. “세상은 진리를 알고자 열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진리가 있고, 하나의 진리에서 또 다른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는 5분 더 말씀을 이어갔지만,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할 말이 떠오르지 않자 더듬더듬 겨우 말을 마무리했다. 그는 전도하는 선교사로서 자신의 첫 경험이 최악이었다고 확신하며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완전히 낙담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선교사였고, 흔들리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30



이 무렵, 스무 명 남짓의 미국 성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남태평양 선교부로 가던 열다섯 살 프랜시스 프랫은 갑판에서 투부아이섬을 바라보고 있었다. 항해하는 내내 대부분 우울한 모습으로 말이 없던 프랜시스는 순식간에 얼굴이 밝아졌다. 프랜시스는 해안에 나온 아버지를 볼 수 있기 바라며 작은 망원경으로 섬을 훑어보았다. 프랜시스의 언니인 엘런은 배가 섬에 이르면 곧바로 아버지가 배로 올라오리라고 확신했다.

루이자도 다시 애디슨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항해하는 내내 뱃멀미에 시달린 탓에 뭍에 올라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푹신한 침대에 눕고 싶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옆에 있는 동생 캐롤라인도 메스꺼움을 느끼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했다.31

배는 이틀간 역풍과 위험한 암초들과 싸운 끝에 섬 가까이에 닻을 내렸다. 두 명의 투부아이 사람이 노를 저어 와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이 배로 올라오자, 루이자는 애디슨이 섬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중 한 명이 아니라고 답했다. 가톨릭 교회 신자가 아닌 모든 외국인 선교사를 수상하게 여긴 프랑스 총독이 그를 죄수로 타히티섬에 억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루이자는 마음을 다잡았지만, 딸들은 그렇지 못했다. 엘런은 두 손을 포개 무릎 위에 올린 채 돌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다른 딸들은 어쩔 줄 모르고 갑판을 서성거렸다.

조금 뒤에 다른 배가 도착하여 미국인 두 명이 갑판으로 올라왔다. 그중 한 명은 벤자민 그루아드였다. 루이자가 나부에서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는 활기 넘치는 젊은이였다. 그런데 태평양에서 칠 년을 선교사로 봉사한 지금, 그는 근엄하고 위엄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기쁘고 놀라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새로 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뭍으로 인도했다.32

해변에서는 투부아이 성도들이 루이자 일행을 맞이했다. 루이자는 애디슨이 첫 번째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친구로 지냈던 나보타와 텔리 부부를 만날 수 있을지 물었다. 한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 바우 테 아라타이 이아 오에.”[O vau te arata‘i ia ‘oe] 그가 한 말은 “제가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었다.33

그는 섬 안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루이자는 어떻게든 그와 소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그를 뒤따라갔다. 나머지 일행도 웃으며 그들을 바짝 뒤따라갔다. 루이자는 머리 위로 드리운 키 큰 야자수와 섬을 뒤덮은 무성한 초목에 감탄했다. 산호로 만든 하얀 회반죽을 바른 길고 낮은 집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텔리는 새로운 선교사들을 만나자 몹시 기뻤다. 몸져누웠던 그녀는 아직 다 낫지 않은 몸을 침상에서 일으키고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구덩이에서 돼지고기를 굽고, 생선을 튀기고, 섬에서 나는 뿌리로 만든 가루로 빵을 구웠다. 갖가지 신선한 과일도 함께 차려 놓았다. 음식이 다 되어 갈 즈음, 섬 곳곳의 성도들이 새로 온 선교사들을 만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하늘 높이 떠오른 보름달 아래에서 성도들은 다 같이 만찬을 즐겼다. 식사가 끝나자 그들은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풀로 짠 거적에 앉은 투부아이 성도들을 앞에 두고 미국 성도들이 영어로 찬송가를 불렀다. 그런 다음, 다시 섬의 성도들이 그들의 언어로 찬송가를 불렀다. 그들은 우렁차고도 맑은 소리로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 냈다.

노래를 듣다가 흘끗 바깥을 바라본 루이자는 놀랄 만큼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다. 눈부시게 노란 꽃을 피운 높다란 그늘목들이 집을 빙 두르고 있었다. 나뭇가지들 사이로는 달빛이 갖가지 모양으로 부서져 내렸다. 루이자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오기 위해 자신의 가족이 이동해 온 거리와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음을 알았다.34



루이자가 투부아이에 도착한 지 두 달이 지났을 무렵, 금을 찾으러 갔던 선교사들은 호놀룰루가 내려다보이는 오아후섬의 산기슭에 올라가 선교 사업을 위해 하와이제도를 헌납했다. 다음 날 저녁, 선교부 회장은 조지 큐 캐넌에게 제임스 킬러, 헨리 비글러와 함께 오아후섬의 남동쪽에 있는 마우이섬에서 봉사하라는 임무를 주었다.35

마우이는 오아후보다 조금 더 큰 섬이었다. 마우이에서 가장 큰 마을인 라하이나는 넓고 평평한 해변을 따라 길게 자리잡고 있었는데, 항구는 없었다. 바다에서 보면, 마을의 대부분은 야자수와 커다란 나뭇잎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다. 마을 뒤로는 멀리 높은 산맥이 어렴풋하게 보였다.36

그러나 복음을 전하러 나간 선교사들은 곧 섬에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백인 정착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지는 실망스러웠다. 금을 찾으러 갔던 이 선교사들은 영어를 쓰는 정착민들을 가르치게 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하와이에 왔으나, 그중 누구도 회복된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만일 그들이 백인들에게만 복음을 가르친다면, 선교 사업 기간도 짧아질 뿐더러 결실도 미미할 것이 분명했다.

어느 날 그들은 몇 가지 선택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백인들만 대상으로 복음을 가르칠 것인가?” 선교사들은 이렇게 자문했다. 그들은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다. 캘리포니아에서 찰스 리치는 그저 영이 그들의 선교 사업을 이끌도록 영에 의지하라고만 권고했을 뿐이었다.

조지는 만인과 복음을 나누는 것이 자신들의 부름이자 임무라고 믿었다. 애디슨 프랫이 투부아이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도 현지 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자신들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 울림을 전할 수 있을 것이었다. 헨리와 제임스도 같은 생각이었다.37

그러나 하와이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에게 하와이어는 그저 음절의 나열일 뿐이었다.38 그러나 많은 하와이 사람들은 기꺼이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 마우이에는 하와이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호놀룰루에 책을 몇 권 주문했다. 조지는 언어를 말하고 싶은 소망이 간절했고, 연습할 기회가 생기면 절대 놓치지 않았다. 이따금 선교사들은 하와이어를 읽고 공부하며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때도 있었다.

조지는 차츰 더 자신 있게 하와이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조지와 동반자들이 집에서 이웃들과 둘러앉아 하와이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조지는 불현듯 자신이 그들의 말을 대부분 알아듣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자신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노라고 소리쳤다.

그들이 말하는 한 마디 한 마디를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인 의미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마음 깊이 감사하며, 주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셨음을 알게 되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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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진리와 의


[image: 초목이 우거진 열대 계곡]조지 큐 캐넌은 여행 가방을 꼭 붙든 채 마우이섬의 푸르른 이아오밸리를 굽이치며 흐르는 계곡물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때는 1851년 3월 8일로, 하와이의 우기가 끝나 갈 때였다. 나흘 전에 그는 라하이나의 숙소를 나와서 해안가를 따라 북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조지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저는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는 하루빨리 하와이어 실력을 길러서 간증을 전하고 싶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마우이에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알려 주셨다. 조지는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을 만나는 즉시 알아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여태 60여 킬로미터를 오면서도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잔뜩 찌푸린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쏟아졌다. 조지는 잘못된 시기를 골라서 길을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그는 힘겹게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다 그만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몸을 일으켜 물 밖으로 기어 나온 뒤, 근처 언덕을 올라 와일루쿠로 갔다. 와일루쿠는 몇 안 되는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로, 그곳에는 여학교와 화산암으로 만든 높다란 교회가 있었다.1

이 마을에는 개신교 선교사 몇 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조지는 그들에게 간증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피로에 지쳐 있는 데다 축축하고 더러운 옷 때문에 난감함을 느꼈다. 이런 악천후에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라하이나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혼잣말을 했다.

조지는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서 숙소 방향으로 걸음을 돌렸다. 그렇게 와일루쿠를 막 벗어나 잠시 길을 멈추어 셔츠를 갈아입고 수염을 깎는데, 문득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조지는 서둘러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교회의 뜰을 지나갈 무렵, 부근에 있던 집에서 여자 둘이 밖으로 나왔다. “E ka haole!(백인이 왔어요!)” 여자들이 집 안에 대고 소리쳤다.2

여자들 뒤로 남자 세 명이 문간에 나타나더니 조지가 막 지나던 대문으로 다가왔다. 그중 한 남자가 조지에게 행선지를 물었고, 조지는 날씨 때문에 라하이나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며칠 더 기다리는 편이 좋을 테니 자신의 집에 묵으라고 권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조너선 나펠라였다. 그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판사이자 섬의 귀족인 알리이[ali‘i] 중 한 사람이었다. 옆에 있던 두 사람은 윌리엄 우아우아, 에이치 케이 칼레오하노라고 했는데, 모두 섬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지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찾았음을 단번에 알아차렸다.3

이튿날, 조지는 나펠라에게 몰몬경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해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성경 대신 몰몬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다른 하나를 입증합니다.” 나펠라는 조지의 메시지에 흥미가 있었지만 그것이 참된지는 스스로 알아보고 싶다고 했다.4

조지는 곧 라하이나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와일루쿠로 돌아와서 나펠라와 그의 친구들에게 복음에 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이 진리임을 간증하며, 회복된 복음을 더 깊이 공부해 보도록 권유했다.

조지는 성경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5



조지가 라하이나로 돌아가던 무렵, 브리검 영은 솔트레이크밸리에 일어날 변화에 대비하고 있었다. 성도들이 의회에 준주 정부 설립에 대한 청원을 올린 뒤, 일찍이 성도들을 도와 몰몬 대대가 조직되도록 힘을 보탰던 토머스 케인이 브리검에게 서한을 보내왔다. 그는 준주 지위 대신 주 정부 지위를 청원하라고 조언했다. 준주에서는 일부 고위 관리를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주에서는 유권자가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므로 일반 시민이 정부에 대해 더 큰 규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6

데저렛 임시 정부 입법부는 신속히 주 정부 청원을 작성했다. 그들은 제시간에 의회에 청원을 접수해야 했기에 제헌 모임을 열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만 작성하여 다른 서류들을 첨부한 후, 워싱턴 D.C.에 있는 그들을 대표할 사람들에게 보냈다.7 제일회장단은 올리버 카우드리를 워싱턴으로 보내서 주 정부 문제로 막후교섭을 벌이는 데 힘을 보태기를 바랐다. 하지만 올리버는 미주리에서 처가 가족들과 머무는 동안 병을 얻어서 1850년 3월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피니아스 영이 그의 곁에서 임종을 지켰다.

얼마 후 피니아스는 브리검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올리버 카우드리의 마지막 간증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오직 솔트레이크밸리에,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신권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8

워싱턴에 주 정부 청원이 도착할 무렵, 의회는 노예 제도 및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획득한 서부 지역까지 노예 제도를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길고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주 정부에 대한 청원은 이 논쟁에 가려 빛을 잃고 말았고, 결국 의회는 정부 내의 파벌 싸움을 진정시키기 위한 더 광범위한 절충안의 일환으로 그레이트베이슨에 준주를 조직했다.

의회는 데저렛이란 명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 대신 우트족 인디언의 명칭을 따서 이 새로운 준주를 유타로 칭하기로 했다. 유타는 성도들이 제안한 것보다 훨씬 면적이 좁았고 바다로 나가는 항구도 없었다. 그러나 준주에 포함된 땅은 여전히 광대했다. 다행스럽게도, 대통령은 브리검 영을 준주 지사로 두는 등 과반수의 준주 정부 요직에 교회의 회원을 임명하여 성도들을 만족시켰다. 나머지 자리는 준주 외부의 인사이면서 교회 회원이 아닌 관리들에게 돌아갔다.9 여기에는 준주에 새로 생긴 대법원 판사 세 명 중 두 명이 포함되었으며, 이로써 성도들은 독자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생겼다.

1851년 여름, 브리검과 성도들은 이 관리들을 조심스럽게 유타로 맞아들였다. 그들은 동부에서 온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지만, 머나먼 준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주저했다. 관리들과 성도들이 처음으로 만난 자리는 긴장되고 어색한 기류가 가득했다. 성도들은 과거에 박해를 경험한 탓에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경계했고, 이곳에 도착한 관리들은 자신들이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또한, 그들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복수결혼에 대한 소문 외에는 성도들이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10

당시는 성도들이 복수결혼에 대한 믿음을 아직 공표하지 않았을 때였다.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이 원리를 실행하라고 명하셨을 때, 천사는 조셉에게 이를 비밀에 부치고 흔들림 없이 고결한 성도들에게만 가르치라는 임무를 주었다. 초기의 교회 회원들은 일부일처제를 유일하게 합당한 결혼의 형태로 여겼으므로, 일부일처제를 대체하는 결혼 형태는 무엇이라도 그들에게 충격을 안길 터였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성도들이 순종하고 희생할 때 그들이 승영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조셉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몇몇 여성과 현세와 영원을 위해 복수결혼을 했다. 영원만을 위해 그와 인봉한 여성들도 있었는데, 이는 이들의 결혼 관계는 다음 생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였다. 조셉은 가장 가까이 지내던 동료들에게도 복수결혼을 가르쳤으며, 그들은 그가 사망한 후에도 복수결혼 실행에 관한 것을 비밀에 부쳤다. 조셉과 초기 성도들에게 복수결혼은 성욕을 채울 수단이 아니라 엄숙한 종교 원리였다.11

1851년 여름에 연방 관리들이 준주에 도착할 무렵, 교회 안에서 복수결혼은 더 일반적인 일이 되어 있었으므로 성도들은 방문자들에게 이 관행을 숨기기가 어려워졌다. 사실 관리들은 연회 및 사교 자리에서 브리검 영과 히버 킴볼의 아내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남편과 자신의 관계를 전혀 감추려 하지 않았다.12

1851년 7월 24일, 관리들과 성도들은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한 지 4년째 되는 날을 함께 기념했다. 축하 행사는 축포와 애국 음악 연주, 퍼레이드로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교회의 저명한 회원이자 준주 민병대의 사령관인 대니얼 웰스 장군이 성도들이 과거에 겪었던 고난에 관해 이야기하며, 미국이 교회를 돕는 것을 주저한 일로 징벌을 받을 날이 오리라는 예견을 전했다.13 이 연설에 성도들은 환호했지만, 관리들은 심기가 불편했다.

몇 주 후, 동부 출신의 또 다른 관리인 페리 브로커스 판사가 도착했다. 브로커스는 성도들이 미국 의회에서 그들을 대표할 사람으로 자신을 선출해 주길 바라며 유타로 가는 임무를 수락했다. 그러나 준주에 도착한 그는 존 번하이슬이라는 교회의 회원이 이미 그 직에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또한, 다른 관리들로부터 대니얼 웰스의 7월 24일 연설에 관해 전해 듣고는 두려움과 혐오감을 느꼈다.

9월이 되어, 브로커스는 교회의 특별 대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달라고 청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브리검은 그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판사의 연설을 승인했다.14

브로커스는 성도들의 아량에 찬사를 보내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몰몬경의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은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고 그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장황하게 말을 이어간 끝에 마침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돈을 기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수결혼을 한 여성들은 돈을 내기 전에 먼저 결혼 생활을 종결해야 한다는 뜻을 넌지시 내비쳤다.15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정결해야 하며, 여러분의 딸들에게도 정결을 가르쳐야 합니다.”16

모욕감을 느낀 회중은 브로커스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브로커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 갔다. 그는 대니얼 웰스의 7월 24일 연설을 지탄했고, 성도들이 국가에 대해 충실하지 못하다며 비난의 말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미합중국 정부는 여러분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요구해야 할 곳은 미주리주이고 일리노이주입니다.”17

성도들은 이 연설을 듣고 몹시 분노했다. 과거에 자신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도대체 그가 무엇을 안단 말인가? 성도들은 브로커스를 향해 분노의 야유를 보내고 고함을 지르며 브리검에게 모욕에 답할 것을 요청했다.

브로커스가 연설을 마치자 브리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연단으로 나왔다가 자리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한 끝에18 이렇게 포효했다. “브로커스 판사님은 몹시 무지하거나 부패하여 사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헌법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부를 관리하는 지긋지긋한 악한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19



유타준주에서의 큰 소란과 관계없이, 남태평양에서는 교회가 계속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었다. 몇 주간의 억류에서 풀려난 애디슨 프랫과 그의 동반자 제임스 브라운은 마침내 타히티의 프랑스 총독으로부터 남태평양제도에 머물러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단, 여기에는 전도 및 교회의 운영 방식을 제한하는 몇 가지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후기 성도 선교사들은 그 땅에 있는 기존 종교에 반하는 가르침을 전하거나 정치 및 사회 문제에 개입할 수 없었다. 이는 또한 선교사들이 재정을 마련하고, 교회의 다루기 힘든 회원을 교정하고, 교회를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집회를 여는 방식에도 제약을 가했다. 만일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선교사들은 이 땅에서 추방될 수도 있었다.20

애디슨은 제임스에게 근처의 지부와 함께 일하도록 하고, 자신은 가족을 만나고 선교부를 이끌기 위해 투부아이로 돌아갔다. 투부아이까지는 배로 일주일이 걸렸다. 배에서 섬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는 작은 망원경을 꺼내 들었다. 애디슨은 똑같이 망원경을 들고 해변에 나와 들뜬 모습으로 이쪽을 바라보는 딸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섬에서는 곧 너울너울 연기가 피어올랐다. 투부아이의 성도들이 애디슨의 도착을 고대하며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섬이 더 가까워지자, 애디슨을 뭍으로 데려갈 카누 한 척이 배로 다가왔다. 그는 어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금방이라도 카누로 뛰어내릴 참이었지만, 그 배의 목사가 그를 멈춰 세우고 말했다. “주님께 애정어린 감사를 드리기 전에는 그 누구도 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애디슨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고, 목사는 기도를 드렸다. 애디슨은 “아멘” 소리가 들리기 무섭게 카누로 뛰어내렸다. 그는 곧 가족과 친구들의 품에 안겼다. 애디슨은 부쩍 자란 딸들의 모습에 한 번 더 놀랐다. 모두들 건강해 보였고, 그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며 당장이라도 잔치를 벌일 기세였다. 루이자는 다시 남편과 함께하게 되어 안도감이 들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담담하게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배를 타고 오면서는 끔찍한 멀미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해요.”

애디슨은 가족들이 생활하던 집으로 이사했다. 그 집에는 울타리도 있고 자그마한 정원도 있었다. 벤자민 그루아드와 다른 장로들은 선교부 내의 멀리 떨어진 섬들을 방문하기 위해 인근 마을에서 ‘라바아이’라는 배를 짓고 있었다. 얼마 후 애디슨은 배에 쓸 돛도 만들기 시작했다.21

그러는 동안 루이자는 동생 캐롤라인과 함께 성도들의 집회소에 학교를 열었다. 미풍이 불어 드는 이 단칸의 집회소에는 벽마다 여섯 개씩 커다란 창이 나 있었다. 수업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고, 루이자는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숫자, 요일, 각 달의 명칭 등을 영어로 가르쳤다. 투부아이의 성도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저녁마다 루이자와 선교사들에게 타히티어를 가르쳐 주었다.22

루이자는 투부아이 성도들의 신앙에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자주 동트기 전에 일어나 가족을 불러 모아서 영적인 모임도 했다. 매주 안식일 아침 일곱 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종이 울렸고, 백 명가량의 성도들이 팔에 성경을 끼고 집회소에 모였다. 성찬식에서는 가끔 과일과 코코넛워터를 쓰기도 했다.23

투부아이의 많은 성도는 미국의 성도들과 함께 집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값비싼 뱃삯을 치를 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루이자와 함께 선교 사업을 나왔던 톰킨스 가족이 8개월간의 봉사를 마치고 귀환하기로 결정하자, 애디슨은 그들에게 섬의 성도들이 캘리포니아 남부에 모일 수 있도록 기금 마련에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24

라바아이호가 완성되자, 선교사들은 태평양제도 곳곳으로 나아갔다. 엘런은 애디슨을 따라 배를 탔고, 루이자는 계속하여 학교를 돌보기 위해 투부아이에 남았다. 애디슨과 엘런은 6주 뒤에 돌아왔으며, 루이자는 남편과 함께 투부아이에서 자주 성역을 행했다. 그런 시간은 그녀에게 언어를 연습하고 주님의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

루이자는 자신이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지금은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이곳에 온 덕분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나는 좋은 씨앗을 뿌리기 위해 노력했다. 열매를 거두려면 아마도 여러 날이 걸리겠지만.”25



미국의 동부에서는 브리검 영이 브로커스 판사를 호되게 질책했다는 소식이 퍼져 엄청난 논란이 일었다. 신문들은 교회가 드러내 놓고 국가에 대항해 반역을 일으켰다며 비난했다. 군대를 파견해서 유타를 점령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편집자도 있었다.26

사실, 이 보도의 출처는 브로커스 본인이었다. 대회가 끝난 뒤에 브리검이 화해를 시도했지만, 브로커스는 성도들에게 사과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연설을 듣고 브리검이 보인 반응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그의 연설로 일어난 소요는 정말 두려울 정도였다. 마치 그들은 (정말이지 그들 대다수는) 하이에나처럼 덤벼들어 나를 파멸시킬 태세였다.”27

교회가 새로 발행하는 신문인 Deseret News(『데저렛 뉴스』)는 이를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일축했다. 그러나 제일회장단은 브로커스의 글이 교회에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토머스 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가 교섭가 및 저술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추문을 막아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였다.28 그러는 사이에 유타를 떠난 브로커스와 두 명의 관리는 즉시 자신들의 이야기를 퍼트리며 성도들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일으키기 시작했다.29

토머스 케인은 성도들을 돕기로 하고, 의회에서 유타를 대표하는 존 번하이슬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미국의 대통령과 정부의 다른 관료들에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했다. 또한, 브리검은 솔직한 언변으로 유명한 솔트레이크시티의 시장이자 신망받는 후기 성도인 제디다이아 그랜트를 워싱턴 D.C.로 파견하여 토머스를 돕게 했다.30

제디다이아는 교회를 옹호할 준비를 하고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대중이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등을 돌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은 대통령을 향해 브리검의 지사직을 박탈하도록 요구했다. 설상가상으로 브로커스와 관리들은 자신들이 유타에서 지내는 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히 기록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들은 이 보고를 통해 브리검과 교회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교회 회원들의 생각과 재산을 통제하며 일부다처제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1

이 보고서가 발행되자, 제디다이아는 그것을 토머스에게 가져가서 함께 검토했다. 토머스는 일부다처제에 관한 주장을 읽고 이를 단번에 일축했다. 그는 그것이 터무니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믿었다.

제디다이아는 마음이 불편했다. 그는 토머스에게 소문이 모두 거짓은 아니라고 말했다. 사실 복수결혼은 토머스가 성도들을 알고 지낸 세월 내내 시행되고 있었다.32

토머스는 당혹스러웠다. 그는 지난 5년간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옹호했으며, 그래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걸기도 했었다. 왜 그들은 복수결혼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말해 주지 않았던 것일까? 그는 배신감과 치욕을 느꼈다.33

복수결혼에 대해 알게 된 토머스는 계속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 채 여러 날을 고민했다. 그는 일부다처제는 여성을 궁지로 몰아넣고 가족의 결속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성도들을 옹호함으로써 일부다처제란 말이 영원히 꼬리표처럼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기도 했다.34

그러나, 그는 성도들을 존경했고 그들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억압과 오해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돕고 싶었으며, 지금 성도들을 버릴 수는 없었다.35

12월 29일, 토머스는 관리들의 보고에 대응할 계획을 담아 존 번하이슬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인 존경과 우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쌓아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촉구했다. 먼저 이제부터는 복수결혼을 감추지 말아야 하며, 다음으로는 그것에 대해 대외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36



투부아이에서 1년을 보낸 루이자 프랫과 캐롤라인 크로스비는 교회의 여성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열 만큼 타히티어가 편해졌다. 이 모임에서 여성들은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을 토론했다. 루이자와 캐롤라인은 교회의 여성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투부아이의 타마토아 왕의 부인 피토마이 여왕을 특별히 좋아했다.

빠르게 현지 언어를 습득한 엘런 프랫은 기도 모임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위해 자주 통역을 했다. 10월 30일 모임에서는 캐롤라인이 두 명의 투부아이 여성과 함께 타히티어로 개회 찬송을 불렀고, 루이자 역시 타히티어로 설교를 했다.

루이자가 전한 설교의 주제는 몰몬경이었다. 그녀는 모임 전에 설교할 내용을 글로 적었고, 벤자민 그루아드가 그것을 타히티어로 번역해 주었다. 루이자가 원고를 읽는데, 그 자리에 있던 여성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설교가 끝나자 그들은 루이자에게 고대의 니파이 백성들에 관해 더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루이자는 타히티어에 대해 자신감이 커지면서 복음을 나누고픈 열망도 커져 갔다. 엘리자가 마흔아홉 번째 생일을 보낸 지 며칠 되지 않은 어느 날, 그녀는 일단의 여성들에게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해 가르치며, 자신이 편안하게 타히티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다. 나는 오십 줄을 앞두고 새로운 언어를 배웠다.”37

몇 주가 지난 11월 29일, 다른 섬들을 방문하러 가던 라바아이호가 투부아이에 들렀다. 이 배에 탄 선교사 중에는 제임스 브라운도 있었는데, 그는 타히티의 프랑스 총독의 명으로 또다시 죄수 신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나환초의 성도들에게 미국으로 집합할 것을 독려했는데, 프랑스 성직자들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갔고, 그는 그곳에서 체포되었다. 프랑스 관리들은 그의 발언을 정치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를 선동죄로 체포하여 그 지역에서 추방했다.

제임스는 선원들이 프랑스 관할 구역 밖의 섬에 내려 줄 때까지 빵과 물로 연명하며 라바아이호에 머물러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토마이 여왕이 배에 올라오더니, 그를 뭍으로 청했다. 여왕은 말했다. “이곳은 내 섬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책임질 것입니다.”

제임스는 투부아이에 열흘을 머무른 후 선교 사업을 위해 프랑스 관할 지역 바로 바깥의 섬으로 떠났다. 그가 추방되었다는 것은 프랑스 정부의 제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이로써 여러 종파에서 나온 외국인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증거였다. 미국에서 온 성도들은 곧 낙담하고 좌절한 데다 향수병까지 겹쳐 괴로워하며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결정을 내렸다.38

루이자는 투부아이의 많은 충실한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프랫 가족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텔리도 미국으로 가려고 계획했지만, 섬에서 가족을 돌보아야 하니 그럴 수가 없었다. 루이자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몇 명을 솔트레이크시티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들의 부모가 원치 않았다. 그 외에도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행 경비를 치를 돈이 없었다.

루이자는 3월 11일에 열린 기도 모임에서 여성들에게 말했다. “저희가 집에 도착하면 여러분이 이주할 수 있도록 교회에 탄원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39

3주 후, 투부아이의 여성들이 루이자와 캐롤라인과 함께하는 마지막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모임이라고 생각하니 캐롤라인은 감정이 북받쳤다. 그녀는 몇몇 여성이 자신들을 떠나보내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모임은 영으로 가득했고, 여성들은 늦은 저녁까지 함께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다. 루이자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작별을 고한 뒤 텔리에게 그들을 부탁했다. 캐롤라인은 자신이 손수 천 조각을 이어서 만든 퀼트 이불을 피토마이 여왕에게 주었고, 여왕은 그 보답으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물했다.40

1852년 4월 6일, 투부아이에서 봉사했던 선교사들이 라바아이호에 올랐다. 섬의 성도들은 선교사들이 항해하면서 먹을 음식을 들고 해변으로 배웅을 나왔다. 루이자는 그들에게 말했다. “평안하게 지내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곧 로키산맥의 솔트레이크밸리에 있는 시온으로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악수를 나눴다.

라바아이호는 오후 4시 무렵에 항해를 시작했다. 투부아이의 성도들은 발이 닿는 곳까지 물살을 헤치고 배 옆으로 따라 걸어오며 선교사들을 축복했다. 배가 잔잔한 물을 가로지르며 조용히 나아가는 동안 섬은 시야에서 멀어져 갔고, 그러는 동안 해안의 성도들이 외치는 작별 인사가 희미하게 선교사들의 귓전을 울렸다.

“‘Ia ora na ‘outou.[평안이 그대들과 함께하기를]”41



몇 달 뒤,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브리검이 가장 가까운 자신의 조언자들을 만나고 있었다. 토머스 케인과 존 번하이슬, 제디다이아 그랜트 덕분에 준주 관리들과의 논란은 지금으로서는 일단락된 상태였다. 브리검은 준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고, 유타를 떠난 브로커스와 다른 관리들이 떠난 자리에는 연방 정부가 파견한 새로운 인사들이 왔다. 그러나 토머스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직도 복수결혼에 대해 공식적인 성명을 내지 않고 있었다.

브리검은 복수결혼의 관행을 알릴 최선의 방법을 심사숙고했다. 유타에 공고하게 본부가 세워진 지금,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다. 또한, 이제 복수결혼은 많은 성도들의 삶을 이루는 주축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및 가족과 성약으로 맺은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복수결혼의 시행을 계속해서 비밀에 부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도 불필요한 일처럼 보였다. 이제는 복수결혼을 공개할 때가 되었고, 지도자들은 얼마 후에 이틀 동안 선교 사업을 주제로 열릴 대회에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복수결혼에 대해 더 충분히 설명하기로 결정했다.42

대회는 1852년 8월 28일에 시작되었다. 이날 제일회장단은 107명의 남성에게 인도, 시암(오늘날의 타이—옮긴이),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등 전 세계 곳곳의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었다. 조지 에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농담을 던졌다. “이 대회에서 부름받을 선교사들은 대부분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을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가족을 떠나 있을 시간은 길어봤자 3년에서 7년이면 될 듯합니다.”43

그들은 선교사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임무가 있었다. 히버 킴볼은 이렇게 권고했다. “진리와 의를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양들을 무리 안으로 모으십시오.”44

둘째 날에는 올슨 프랫이 일어나 복수결혼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의 설교는 『데저렛 뉴스』에 게재될 예정이었고, 전 세계의 신문들이 순식간에 그 글을 그대로 옮겨가 기사화할 것이었다. 올슨은 선교사들이 선교 임지에서 봉사하는 동안 복수결혼에 대해 가르치고 옹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수결혼에 대한 교리적 기초를 가르칠 목적으로 설교를 준비했다.45

올슨은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다. “후기 성도들은 복수의 아내를 두는 교리를 종교적인 믿음의 일부로 수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지니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복수결혼을 시행하는 몇 가지 명분과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46

그는 그때부터 이 관행에 대해 자신이 이해하는 바를 중심으로 두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다. 경전에는 복수결혼을 교리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거의 없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등 그 원리를 따랐던 의로운 남성들과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있기는 했지만, 그 이유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몰몬경에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께 자녀들을 일으키실 목적으로 복수결혼을 시행하도록 명하셨다는 설명이 기록되어 있었다.47

올슨은 회중에게 교회 밖의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과 달리 교회가 복수결혼을 시행하는 이유는 인간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업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가르쳤다. 또한 그는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아브라함의 성약에 수반된 약속과 축복을 나누며, 당신의 영의 자녀들을 더 많이 지상에 데려올 수 있도록 때때로 복수결혼을 명하신다고 말했다. 올슨은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의로운 부모들에게 복음을 배우며 성장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48

올슨은 또한 주님께서 엄격한 율법으로 복수결혼을 주관하신다고 언급했다. 오직 선지자만 결혼 성약에 대한 열쇠를 지니며, 그의 승인 없이는 누구도 복수결혼을 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복수결혼을 시행하는 이들은 성약을 지키고 의롭게 생활해야 했다.49

올슨은 다음과 같은 말로 말씀을 마무리했다. “이 위대한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는 충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라고 언명했다.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그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가족을 양육해 낼 수 있다.

올슨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분의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에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다스리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들어 올리시어 그들이 그분과 함께 권능의 보좌에 앉아 영원무궁토록 다스리게 하실 것이니 말입니다.”50



그날 오후, 브리검은 성도들에게 계시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주님의 계시 중에는 처음에 밝혀졌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무 해 전에 자신이 사후의 삶과 영광의 세 왕국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시현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심했던 것을 회고했다.51

“제가 처음에 그러한 것들을 접했을 때, 그것들은 제가 배우고 관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 계시에 대한 신앙이 자랐다. 브리검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성령의 시현을 통해 제가 스스로 알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읽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52

그러고 나서 브리검은 영원한 결혼에 관하여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에 그분의 말씀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간증했다. 그는 말했다. “만일 그분의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백성이 스스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하도록 부름받은 바를 행하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53

그런 후 브리검의 서기인 토머스 불럭이 자리가 비좁도록 모인 회중 앞에서 복수결혼에 관해 주님께서 주신 계시를 낭독했다. 대부분의 성도는 물론 복수결혼을 시행하고 있는 이들도 이 계시를 읽어 본 적이 없었다. 일부 성도들은 마침내 이 원리를 자유롭게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고 기뻐했다.54

대회가 끝나자,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가기 전에 지침을 받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형제들이 주님의 사업이 새로운 추진력으로 세상에 퍼져 나갈 것에 관해 생각하는 동안 방 안은 열기로 가득찼다. 여름이 거의 다 끝나 가고 있었기에 그들은 더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브리검은 선교사들에게 말했다. “최대한 서둘러 길을 떠나 눈이 오기 전에 평원을 건너십시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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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영광스러운 특권


[image: 하와이어로 번역 중인 몰몬경]앤 일라이자 시크리스트의 두 살배기 아들 모로나이는 하루가 멀다고 아침마다 아빠를 찾았다. 이제 며칠 후면 앤 일라이자의 출산 예정일이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로나이는 남편 제이컵이 돌보면 되었다. 하지만 제이컵은 1852년 9월 15일에 마차를 몰고 도시 동쪽에 있는 언덕을 올랐다. 앤 일라이자와 어린 세 자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들의 집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제이컵은 언덕 정상에 올라서서 가족을 향해 모자를 흔들고는 다시 한번 도시를 내려다본 뒤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1

제이컵은 1852년 8월 대회에서 여러 형제들과 함께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최대한 빨리 길을 떠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는 유럽의 국가들, 그중에서도 주로 영국으로 떠나는 여든 명의 장로들 무리에 합류했다. 제이컵은 다른 세 명의 선교사와 함께 독일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3년간 봉사하라는 임무를 받았다.2

지금까지 앤 일라이자는 남편이 없는 상황을 최대한 잘 감당하고 있었다. 그녀와 제이컵은 미국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함께 자랐다. 제이컵은 앤 일라이자와 교제하는 동안 다른 주에서 일했으며,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길고 애정 어린 편지들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1842년에 결혼했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따라 서부로 이주했다. 두 사람은 모두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이 있었다. 앤 일라이자는 남편의 선교사 부름에 대해 불평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없는 동안 시간은 더디게 흘러 갔고, 그녀는 묵직한 슬픔을 느꼈다.3

앤 일라이자는 남편이 떠난 지 13일 후에 머리칼이 검은 사내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이튿날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아기의 무게를 재 보니 4.7킬로그램이었어요. 이름은 아직 안 지었어요. 생각하는 이름이 있으면 편지로 알려 주세요.”4

그러나 얼마가 지나야 제이컵이 이 소식을 알게 될지는 그저 짐작만 할 뿐이었다. 솔트레이크밸리에는 연중 대부분 우편물이 드문드문 배달되었다. 그러다 겨울에 평원 위로 눈이 내려서 사실상 수송로가 막혀 버리면 우편물은 그대로 뚝 끊겼다. 봄이 되기 전에는 남편의 답장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이컵이 동쪽으로 가는 도중에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제이컵은 아직 앤 일라이자의 편지를 받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꿈에서 가족을 보았다고 했다. 세 아이는 바닥에서 함께 놀고 있었고, 앤 일라이자는 갓 태어난 아들과 함께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했다.

제이컵은 만일 아들을 낳았다면 이름을 니파이로 해 달라고 했다.

기다리던 답이 온 것이다. 앤 일라이자는 아기의 이름을 히버 니파이 시크리스트로 지었다.5



1852년 여름, 스무 살 청년 요한 도리우스는 덴마크 북부의 벤쉬셀 지역에 도착했다.6 코펜하겐에서 수습 제화공으로 일하던 요한은 조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자신의 작업 도구들을 내려놓았다. 그는 첫 번째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덴마크에 들어온 직후에 아버지 니콜라이와 여동생 아우구스타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의 형인 칼은 그 후로 일 년 남짓이 지나서 교회에 들어왔다.7

피터 한센과 에라스터스 스노우가 선교부를 연 뒤 교회는 덴마크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들은 덴마크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덴마크어로 몰몬경을 출판했는데, 덴마크어는 영어에 이어 두 번째로 몰몬경을 번역한 언어가 되었다. 그들은 Skandinaviens Stjerne(『스칸디나비안스 스티에네』)라는 월간지도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제 덴마크에는 오백여 명의 회원들이 열두 개의 지부로 조직되어 있었다.8

그러나 요한의 어머니인 아네 소피는 평판 사나운 이 신생 교회를 경멸했으며, 남편이 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와 이혼했다. 아네 소피와 니콜라이가 이혼할 무렵, 요한은 다른 새로운 개종자들과 함께 덴마크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고, 아우구스타는 시온으로 집합하려는 스칸디나비아의 첫 번째 성도 무리와 함께 덴마크를 떠났다.9

요한은 바스톨름이라는 시골 마을의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벤쉬셀의 남쪽으로 갔다.10 그들은 현지 교회 회원의 집에서 모임을 했다. 요한은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며 기쁨과 영감을 느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던 그는 모임에 온 대부분의 사람을 알았다.

모임이 끝나 가던 정오 무렵, 농기구와 몽둥이를 든 농장의 인부들이 성도들이 모인 집으로 들어와 문간 주변에 몸을 숨겼다. 그해 초에 덴마크 성도들은 폭도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며 입법부에 탄원했지만, 그 어떤 조처도 취해지지 않고 있었다. 스웨덴 인근의 새로운 개종자들도 비슷한 반대에 부딪힌 일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려는 사람 중 일부는 남들 눈에 띄는 강 대신 가죽을 무두질할 때 쓰는 커다란 통에서 침례를 받으려 하기도 했다.11

모임이 끝나자 요한은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쪽으로 다가갔다. 폭도들은 서로 바짝 붙어 섰고, 요한은 뭔가가 다리를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통증을 무시한 채 문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인부들이 뒤에서 그를 잡아채고 사정없이 그의 등을 가격했다. 인부들은 요한의 살갗이 터져 피가 날 때까지 몽둥이와 날카로운 장비들을 휘둘렀다. 요한은 온몸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요한은 어찌어찌 그곳을 빠져나와 근처에 있던 피터 옌센이라는 교회 회원의 집으로 몸을 피했다. 그곳에서 그의 친구들은 찢긴 옷을 벗기고 상처를 닦아 낸 후 요한을 침상에 눕혔다. 한 형제가 그에게 기름 축복을 했으며, 어느 나이 지긋한 부인이 방에 서서 요한의 곁을 지켰다. 그러나 한 시간 반 후, 술에 취한 남자들이 부서질 듯 문을 두드렸다. 방에 있던 연로한 부인은 얼른 무릎을 꿇고 기도로 도움을 구했다. 그녀는 요한에게 말했다. “장로님을 치려면 저부터 쳐야 할 겁니다.”

잠시 후, 술 취한 남자들이 우르르 방으로 들어왔다. 부인은 그 괴한들을 막아 보려 했지만, 사내들은 그녀를 벽으로 밀쳐 냈다. 그들은 침상을 둘러싸고서 멍들고 찢긴 요한의 몸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요한은 간신히 의식을 붙들고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하나님을 생각했다. 폭도들은 요한의 팔을 붙들고 침상에서 그를 끌어내 어두컴컴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12



옌센의 집 근처를 지나던 소렌 투라는 폭도들이 근처 강으로 요한을 끌고 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 중에는 괴성을 지르며 거친 욕설을 내뱉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몇몇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소렌은 성큼성큼 다가가서 폭도들 사이를 밀치고 나갔다. 그들이 숨을 내쉴 때마다 브랜디 냄새가 진동했다. 소렌은 요한을 힐끗 쳐다보았다. 잠옷 차림의 그 젊은이는 왜소하고 허약해 보였다.

폭도들은 한눈에 소렌을 알아보았다. 덴마크 기병대 출신인 소렌은 바스톨름에서 건장한 운동선수로 명성이 자자했다. 폭도들은 소렌도 자기네와 함께하고 싶으리라 짐작하고는 “몰몬 설교자”를 붙잡았다면서 이제 그를 강물에 던질 차례라고 했다. “우린 이 몰몬 사제한테 침례주는 법을 가르쳐 줄 생각이오.”

소렌이 말했다. “그 사람을 놔주시오. 그 친구는 이제 내 소관이요. 당신들 같은 겁쟁이들이 나를 막을 수 있으면 막아 보시오.” 폭도 중 어느 누구도 힘이나 덩치 면에서 소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요한을 내동댕이치고 몇 대 더 후려친 뒤 황급히 도망쳤다.13

소렌은 요한을 옌센의 집으로 데려다주었고, 이튿날 다시 와서 그가 괜찮은지 상태를 살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고자 소렌을 보내신 것이라고 믿었다. 요한은 간증했다. “이 일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소렌의 마음을 움직였다. 소렌은 이 젊은이와 함께 그의 선교 사업과 회복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매일같이 찾아왔다.14



요한이 만신창이가 된 몸을 회복해 가는 동안, 열네 살 소녀인 그의 여동생 아우구스타는 서부로 이주하는 백 명가량의 성도들로 이뤄진 우마차 행렬에 섞여 로키산맥을 넘고 있었다. 그들은 지난 오 년간 솔트레이크밸리로 이주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과 우마차에 닳고 닳으며 만들어진 모랫길을 따라 이동했다. 그러나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못내 불안했다. 평원에 가을이 찾아오자,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기온이 뚝 떨어지고 끝없이 펼쳐진 대지 위로 얼어붙을 듯한 찬바람이 불었다.

설상가상으로 소들은 지쳐 갔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마저 동이 났다. 성도들은 이제 말 탄 전령을 앞세워 식량을 더 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구호물자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길이 없는 성도들은 주린 배를 움켜쥐고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다. 솔트레이크시티까지는 250킬로미터가량을 더 가야 했고, 이 여정에서 가장 험난한 고비도 아직 남아 있었다.15

아우구스타는 친구들과 함께 종종 우마차 행렬을 한참 앞질러 가서 나머지 사람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곤 했다.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집을 생각했다. 이 부대에 속한 스물여덟 명의 덴마크 성도들은 에라스터스 스노우와 함께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에라스터스 스노우는 먼저 솔트레이크시티에 가 있었고, 아우구스타와 나머지 일행은 다른 우마차 행렬과 함께 뒤따르는 중이었다. 아우구스타를 포함하여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이주민들은 대부분 영어를 거의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영어를 쓰는 성도들과 함께 매일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불렀다.16

솔트레이크시티로 가는 지금까지의 여정은 아우구스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힘겨웠다. 아우구스타는 미국 성도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들으며 자신이 새로운 터전에 대해 매우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고 온 집이 사무치게 그립기도 했다. 아우구스타는 오빠인 칼과 요한 외에도 세 명의 여동생이 있었다. 동생들의 이름은 카롤리네, 레베케, 니콜레나였다. 아우구스타는 언젠가 온 가족이 시온에서 함께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특히 부모님이 이혼한 상황에서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나 있을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17

우마차 행렬이 산등성이를 오르고, 깎아지른 듯한 협곡을 내려가고, 다시 산속 좁다란 계곡을 건너 서쪽으로 가는 동안 아우구스타는 먹은 것이 거의 없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65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에코캐니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음식을 구하기 위해 말을 타고 앞질러 갔던 형제가 되돌아오는 모습이 부대의 여성들 눈에 들어왔다. 그 형제의 바로 뒤로는 빵과 밀가루, 크래커 등을 실은 우마차가 뒤따르고 있었다. 성도들은 안도했고, 부대의 부장들은 그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18

이 우마차 행렬은 며칠 후에 솔트레이크밸리에 당도했다. 에라스터스 스노우는 솔트레이크시티로 들어오는 덴마크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건포도 빵과 쌀밥으로 저녁을 대접했다. 몇 달 동안 풍미 없는 빵과 들소 고기 외에는 거의 먹은 것이 없던 아우구스타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생전 처음 먹어 본다고 생각했다.19



1852년 11월 8일 화요일, 조지 큐 캐넌은 자신의 자그마한 갈색 일지를 펴고 이렇게 적었다. “번역을 적느라 몹시 바쁘다.” 그는 온종일 조너선과 키티 나펠라의 집 탁자에 몸을 수그리고 앉아서 하와이어로 몰몬경을 번역했다. 이제 그는 하루 동안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며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

조지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내게 이 일은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나는 이 일을 하며 기쁨을 느낀다. 몰몬경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원리들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뜨겁게 벅차오른다.”20

1851년 3월에 조너선 나펠라를 만났을 때만 해도 조지는 나펠라가 하와이에서 이루어질 주님의 사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미처 알지 못했다. 첫 만남 이후 1852년 1월에 그가 침례를 받아들이기까지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21 나펠라는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지역 주민들과 현지 개신교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곧바로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조지는 마우이에서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네 개의 지부를 조직했다.22

조지는 나펠라가 침례받은 직후부터 그의 도움과 격려 속에서 몰몬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조지는 쉴 틈 없이 몰몬경의 구절들을 공부하고 온 힘을 기울여 하와이어로 번역해서 종이에 적어 나갔다. 조지가 그렇게 적은 것을 나펠라에게 읽어 주면, 나펠라는 그가 번역을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고등 교육을 받은 변호사인 나펠라는 조지가 복잡한 모국어를 풀어 가도록 이끌어 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세심하게 복음 원리를 공부했고 진리를 빠르게 이해했다.

처음에는 속도가 더디었지만, 하와이 사람들과 몰몬경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 소망에 힘입어 그들은 번역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들은 곧 영을 충만히 느꼈고, 번역에 속도가 붙었으며, 복잡한 교리와 생각을 나타내는 문구들까지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나펠라가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을 알려 주면서 조지는 나날이 하와이어가 유창해졌다.23

11월 11일, 다른 섬에서 봉사하던 동료 선교사들이 조지에게 유타에서 온 편지 세 통과 『데저렛 뉴스』 일곱 부를 가져다주었다. 고향 소식에 목말라 있던 조지는 틈이 생기자 얼른 편지와 신문을 읽어 내렸다. 첫 번째 편지에는 올슨 프랫 사도가 성도들에게 복수결혼에 관한 계시를 읽어 주고 그 원리를 공개적으로 가르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지는 그 소식을 놀라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기다리던 소식이었다. 이제 적기가 된 것 같다.”24

두 번째 편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몰몬경 번역에 관해 알게 되었고, 이 일을 승인했다는 내용이었다. 세 번째 편지에는 조지의 고모부인 존 테일러 사도가 프랑스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최근에 귀환하여 조지도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조지가 선교 사업 전에 교제했던 엘리자베스 호글랜드도 그의 귀환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일회장단의 윌라드 리차즈는 조지가 번역을 마무리한 후 귀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길 바랐다.

조지는 자신이 선교사로서 충실히 봉사했음을 알았다. 그는 향수병에 시달리며 말 한마디 못하던 젊은이에서 영향력 있는 설교가이자 선교사로 거듭나 있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편을 택한다 해도 그가 주님께서 주신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와이 사람들이 복음의 축복을 듣고 누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조상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왔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하와이인 자매 형제들과 함께 해의 왕국에서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다. 그러니 어떻게 그가 번역을 중단하고 하와이를 떠날 수 있겠는가?25 그는 하와이에 남아서 번역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뒤, 마우이에서 성도들과 아침을 보낸 조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기쁨과 더불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행복을 느꼈다. 그는 가슴이 벅찼다.

조지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미력하기만 한 내 혀와 언어로는 주님의 일을 상고할 때 경험하는 그 감정을 설명할 길이 없다. 내 혀와 시간, 재능,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사용할지니, 나는 그것들로 내가 처한 곳에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 내가 아는 바를 전파하리라.”26



그해 가을, 요한 도리우스를 비롯한 덴마크인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노르웨이로 보내졌다.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국교 외의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허락된 곳이었다. 그러나 십여 년이 넘도록 후기 성도의 위험성을 노르웨이인들에게 경고하는 여러 책과 신문들로 인해 교회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27

어느 날 요한과 그의 동반자는 프레드릭스타드라는 도시 인근의 작은 집에서 모임을 열었다. 회중이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부른 뒤, 요한은 교회의 기원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을 인류 앞에 드러내셨음을 선포했다. 그가 말씀을 마치자, 한 젊은 여성이 그가 한 말의 진위를 성경으로 증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요한은 그렇게 했고, 그녀는 그의 말에 감명을 받았다.28

이틀 뒤, 요한과 그의 동반자는 하룻밤을 묵기 위해 프레드릭스타드 외곽의 여관에 들었다. 여관 주인이 신분을 묻자, 이 젊은이들은 자신들을 후기 성도 선교사로 소개했다. 여관 주인은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 관리들은 이미 그녀에게 후기 성도한테 방을 내주는 것을 엄격히 금한 상황이었다.

선교사들이 주인과 말을 나누는데, 옆에 있던 방에서 경찰관 한 명이 나와 요한에게 여권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요한은 “프레드릭스타드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그 경찰관은 “당신을 체포하겠소.”라며 이어서 요한의 동반자에게도 여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가 여권을 보여 주지 못하자 경찰관은 그 또한 체포하여 두 사람을 다 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심문을 기다리게 했다. 놀랍게도, 그 방 안은 남녀 할 것 없이 체포되어 온 노르웨이 성도들로 가득했다. 그들 중에는 덴마크 출신 선교사도 몇 명 있었는데, 그중 한 장로는 2주 동안 구금된 상태였다.29

최근부터 이 지역의 정부 관리들은 선교사들과 교회의 회원들을 잡아들여 그들을 심문하기 시작했다. 많은 노르웨이인들은 후기 성도들을 깊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몰몬경에 대한 믿음을 문제 삼으며, 후기 성도들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국법을 통해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미국의 교회 회원들이 복수결혼을 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일부 노르웨이인들은 성도들을 노르웨이 사람들의 전통적인 신앙과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문젯거리로 여기기도 했다. 관리들은 후기 성도들을 심문하고 수감함으로써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이 새로운 종교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30

얼마 후에 요한은 프레드릭스타드로 이송되어 다른 네 명의 선교사와 함께 수감되었다. 그중에는 노르웨이의 교회 지도자인 크리스티안 라르센도 있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은 선교사들을 정중히 대하며 그들이 기도하고, 읽고, 쓰고, 노래하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곳을 나갈 수는 없었다.31

몇 주 뒤, 군의 판사와 관리들이 일부 선교사들을 심문했다. 판사는 선교사들을 범죄자처럼 대하며 좀처럼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메시지는 기독교 및 성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관리들은 크리스티안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나라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크리스티안은 이렇게 답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왔습니다.”

“석방된다면 덴마크로 돌아가겠는가?”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그분이 나를 해임하실 때까지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하고 침례 주는 것을 그만두겠는가?”

“우리의 교리와 믿음이 그리스도의 교리에 위배된다는 것을 당신 또는 당신 나라의 성직자들이 나에게 확신시킬 수 있다면 그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직위가 가장 높은 심문인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와 언쟁하는 것은 우리 성직자들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다. 이제 나는 앞으로 너희가 잘못된 교리로 사람의 영혼을 호도하는 것을 금한다.”32

요한과 선교사들은 재판일을 기다리는 동안 요한 안드레아스 옌센이라는 사람과 한 방에 수감되었다. 선장인 옌센은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거리에서 전도하며 회개를 외치기 시작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열정으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국왕인 오스카 일세에게 자신의 종교적인 견해를 전하려고 했지만, 알현을 요청할 때마다 거절당했다. 낙심한 옌센은 왕을 “지체 높으신 죄인”이라고 칭했다가 곧바로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

선교사들은 곧 옌센에게 회복된 복음을 전했다. 처음에 옌센 선장은 선교사들의 메시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했고, 선교사들도 그를 위해 기도했다. 어느 날, 선교사들이 옌센에게 간증을 전하자 그 방에 있던 이들 모두가 순식간에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옌센이 눈물을 마구 쏟는 가운데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그는 회복된 복음이 참됨을 안다고 말했다.

선교사들은 옌센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잠시만 그를 풀어 주도록 요청했지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옌센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대로 침례를 받겠다고 선교사들에게 확실히 말했다.33

요한은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 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드렸으며, 오늘은 진실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함께 찬송하고 그분을 찬양했다.”34



	◀Ann Eliza Logan Secrist to Jacob F. Secrist, Sept. 29, 1852; Jacob F. Secrist, “For the Satisfaction of My Wife and Children,” Dec. 3, 1853, [1], Jacob F. Secrist Collection, CHL.


	◀Jacob F. Secrist, “For the Satisfaction of My Wife and Children,” Dec. 3, 1853, [1], Jacob F. Secrist Collection, CHL; Minutes, Deseret News, Extra, Sept. 14, 1852, 10.


	◀Ann Eliza Logan Secrist to Jacob F. Secrist, Sept. 29, 1852, Jacob F. Secrist Collection, CHL; “Anne Eliza Secrist,” in Soule, “Exerps from a History,” [1]; Effie Secrist Miller, “History of Jacob Foutz Secrist,” [1], Jacob F. Secrist Family Papers, CHL; see also letters between Jacob F. Secrist and Ann Eliza Logan Secrist, 1841–42, in the Jacob F. Secrist Collection, CHL; and Ann Eliza Logan Secrist to Jacob F. Secrist, May 30 and Nov. 21, 1853, Jacob F. Secrist Collection, CHL.


	◀Ann Eliza Logan Secrist to Jacob F. Secrist, Sept. 29, 1852; Jacob F. Secrist to Ann Eliza Logan Secrist, July 26, 1853, Jacob F. Secrist Collection, CHL.  


	◀McBride, “Utah Mail Service before the Coming of the Railroad,” 15–31; Jacob F. Secrist, “For the Satisfaction of My Wife and Children,” Dec. 3, 1853, [8]–[9], Jacob F. Secrist Collection, CHL; see also Ann Eliza Logan Secrist to Jacob F. Secrist, Oct. 30, 1852; May 30, 1853, Jacob F. Secrist Collection, CHL.


	◀Dorius, Autobiography and Journal, [1]; Jensen, “Diary of J. F. Ferdinand Dorius,” [1], 34. 요한[Johan]은 미국으로 이주한 후 어느 시점부턴가 존[John, Johan의 영어식 이름]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다. 주제: 덴마크


	◀Jensen, “Diary of J. F. Ferdinand Dorius,” 2, 4–8, 15; see also Stevens, Autobiography, 1.


	◀Van Orden, Building Zion, 56; Crawley, Descriptive Bibliography, 2:213–16, 251–54.


	◀Stevens, Autobiography, 1–2; Jensen, “Diary of J. F. Ferdinand Dorius,” 4–8, 19; Dorius, “Sketch of the Life,” 6.


	◀Jensen, “Diary of J. F. Ferdinand Dorius,” 34.


	◀Mulder, Homeward to Zion, 41–44.


	◀Jensen, “Diary of J. F. Ferdinand Dorius,” 34–36; Dorius, “Sketch of the Life,” 18.


	◀Jensen, “Diary of J. F. Ferdinand Dorius,” 36; Dorius, Dorius Heritage, 35–36; Dorius, “Sketch of the Life,” 18–19; “Thure, Soren Christensen,” Andrew Jenson Collection, CHL; Woodruff, Journal, Sept. 24, 1868. 가독성을 위해 폭도들 인용문을 수정함. 원문은 다음과 같음. “그들은 이 몰몬 사제한테 침례 주는 법을 가르쳐 줄 생각이라고 했다.”


	◀Jensen, “Diary of J. F. Ferdinand Dorius,” 36; Dorius, “Sketch of the Life,” 18–19; Dorius, Dorius Heritage, 35–37. 가독성을 위해 인용문을 수정함. 원문의 “This was[않았습니다]”가 “This is[않습니다]”로, 원문의 “were intended[… 지도록 일어났던 것입니다]”가 “are intended[… 지도록 일어나는 것입니다]”로 수정됨.


	◀Stevens, Autobiography, 1, 4–5; Butler, “Short History,” 67–68; Eli B. Kelsey Company (1852) list, Pioneer Database, history.ChurchofJesusChrist.org/overlandtravel/companies; see also Burton, City of the Saints, 169–70.


	◀Stevens, Autobiography, 1–2, 4–5; Jenson, “Scandinavian Mission,” 813; see also Eli B. Kelsey Company (1852) list, Pioneer Database, history.ChurchofJesusChrist.org/overlandtravel/companies.


	◀Stevens, Autobiography, 1–2, 4–5; Jensen, “Diary of J. F. Ferdinand Dorius,” 19.


	◀Butler, “Short History,” 70–71; Clayton, Latter-day Saints’ Emigrants’ Guide, 17–20.


	◀Stevens, Autobiography, 4–5. 주제: 개척자 이동로


	◀George Q. Cannon, Journal, Nov. 8, 1852; Cannon, My First Mission, 59.  주제: 조지 큐 캐넌; 하와이


	◀George Q. Cannon, Journal, Jan. 5, 1852; see also entry for Mar. 8, 1851. 주제: 조너선 나펠라


	◀George Q. Cannon, Journal, May 11 and 22, 1851; Aug. 13–18, 1851; Dec. 12, 1851; Cannon, My First Mission, 31, 42–43.


	◀Cannon, My First Mission, 58–61; Woods, “Jonathan Hawaii Napela,” 136–37.


	◀George Q. Cannon, Journal, Nov. 11–13, 1852. 주제: 유타에서의 복수결혼


	◀George Q. Cannon, Journal, Nov. 11 and 23, 1852.


	◀George Q. Cannon, Journal, Nov. 29, 1852.


	◀See Biography of Anne K. Smoot, 1, 5–7; and Ulvund, “Perceptions of Mormonism in Norway,” 208–11, 214–16. 주제: 노르웨이


	◀Biography of Anne K. Smoot, 6–9; Jensen, “Diary of J. F. Ferdinand Dorius,” 38, 46–47.


	◀Dorius, Dorius Heritage, 43; Jensen, “Diary of J. F. Ferdinand Dorius,” 48–49. 가독성을 위해 요한 도리우스 인용문을 수정함. 원문은 다음과 같음. “프레데릭스타드에 있었습니다.”


	◀Dorius, Dorius Heritage, 43; Haslam, Clash of Cultures, 38–41.


	◀Christian Larsen, Journal, Oct. 14–Nov. 12, 1852.


	◀Christian Larsen, Journal, Nov. 12, 1852; Dorius, Dorius Heritage, 43–45. 명확성을 위해 노르웨이 관리의 두 번째 질문을 수정함. 원문은 다음과 같음. “덴마크로 돌아가겠는가, 석방된다면?”


	◀Dorius, Dorius Heritage, 44; Jenson, History of the Scandinavian Mission, 65–66; “Jensen, Johan Andreas,” Andrew Jenson Collection, CHL; Jensen, “Diary of J. F. Ferdinand Dorius,” 50.


	◀Jensen, “Diary of J. F. Ferdinand Dorius,” 50.






제12장

시온을 바라보며


[image: 소를 끄는 여인]1853년 4월 6일 아침, 브리검 영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새로 성전을 짓기 위해 굴착 중인 지반 위에 자신의 보좌 히버 킴볼, 윌라드 리차즈와 함께 섰다. 그가 몇 년은 아니어도 적어도 몇 개월간을 고대해 온 그날, 하늘은 더없이 푸르렀다. 교회를 설립한 지 23년째 되는 날이자 봄 연차 대회의 첫날, 수천 명의 성도들이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 구역으로 모여들었다. 성도들은 매년 두 차례씩 이런 모임을 해 왔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성전 정초식을 보기 위해서였다.1

브리검은 기뻤다. 두 달 반 전에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첫 삽을 떴고, 히버가 부지를 헌납했었다. 그 후로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대규모의 굴착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수는 없었지만, 인부들은 벽면을 따라 깊은 구덩이를 파서 사암으로 된 거대한 초석들을 놓을 자리를 마련해 둔 상태였다. 굴착 공사를 모두 끝마치려면 두 달이 더 소요될 것이었다.2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브리검과 그의 보좌들이 기초를 닦은 곳의 남동쪽 모퉁이에 초석을 놓았다.3 각 초석의 무게는 2톤이 넘었다.4 이 성전은 여섯 개의 첨탑을 세우고 커틀랜드와 나부의 성전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갈 계획이었으므로 그 무게를 지탱하려면 견고한 기초가 필요했다. 브리검은 건축가 트루먼 에인절과 만난 자리에서 성전 모습을 석판 위에 대략적으로 그린 후, 동쪽에 올라갈 세 개의 첨탑은 멜기세덱 신권을, 서쪽에 올라갈 세 개의 첨탑은 아론 신권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었다.5

초석들이 놓이자, 브리검이 성전의 목적에 대해 준비한 설교를 교회의 서기인 토머스 불럭이 낭독했다. 많은 성도가 나부 성전 또는 위원회 회관(일부 성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브리검이 일시적으로 승인한 솔트레이크시티의 건물)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의식을 받은 경험이 딱 한 번뿐이라 그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새로 온 유럽 성도들을 포함한 다른 성도들은 엔다우먼트를 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브리검은 그들이 이 신성한 의식과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설명을 준비했다.6

“엔다우먼트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후 파수꾼으로 서 있는 천사들에게 거룩한 신권에 관련된 표징과 표시 및 열쇠가 되는 말을 주고 그들의 옆을 지나 하나님의 면전으로 되돌아가 세상과 지옥을 이기고 영원한 승영에 이르도록 하는 데 필요한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7 

솔트레이크밸리에 오기 전부터 그는 교회가 새로운 집합 장소를 찾는 즉시 새로운 성전을 짓도록 계획했었다. 브리검은 이 분지에 들어섰을 때 시현으로 성전을 보았다. 대회에서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했다. “5년 전 7월, 저는 우리가 초석을 놓은 곳에서 3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이곳에 성전 초석이 놓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땅을 볼 때마다 전에 본 성전의 시현을 봅니다.”8

브리검은 성도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하며 십일조를 바칠 때, 그들이 여태까지 보고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세우게 되리라고 약속했다.9



정초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앤 일라이자 시크리스트는 남편 제이컵이 보낸 네 통의 편지를 한꺼번에 받았다. 각각의 편지에는 제이컵이 선교 임지를 향해 이동하며 겪었던 과정이 하나하나 담겨 있었다. 가장 최근인 1853년 1월 28일에 쓴 편지에는 그가 드디어 독일 연방의 한 도시인 함부르크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10

제이컵이 떠난 지 8개월이 흘렀고, 이제 앤 일라이자는 남편이 없는 상황에 조금 더 적응해 있었다. 『데저렛 뉴스』에는 세계 전역에 있는 장로들의 편지가 자주 게재되었는데, 성도들은 이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나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사업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기사에는 선교사들이 겪는 격렬한 반대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묘사되곤 했다. 사실, 제이컵의 편지가 도착하기 이틀 전에 나온 『데저렛 뉴스』에서는 독일 연방 정부가 함부르크에서 한 선교사를 추방하려 한다는 소식을 다루었다.

그 기사를 본 앤 일라이자는 편지에 남편의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보다는 그에게 힘이 될 내용을 적어 보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다. “아무리 이 사업을 멈추게 하려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지옥의 모든 악마가 손을 쓴다 해도 이 사업은 계속될 것이고, 그 무엇도 교회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11

앤 일라이자는 편지를 쓸 때마다 자녀들의 건강과 관련한 내용을 남편에게 알렸다. 아이들은 그해 겨울에 성홍열을 앓았지만 봄까지 모두 나았고, 그런 후에는 수두에 걸려 한 달을 고생했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자주 아버지 이야기를 했고, 함께 둘러앉아 아버지가 좋아했을 음식을 먹을 때는 더욱 그를 그리워했다.

앤 일라이자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북쪽으로 3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가족의 농장에 대한 이야기도 적었다. 제이컵과 앤 일라이자는 가족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계속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최근에 인부 한 사람이 그곳에 짓고 있는 집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유리와 못, 목재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도시 내에 있는 자신의 집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인부가 말한 자재를 자기 집에서 가져다 조달해 주었다. 또 그 인부는 본래 무보수로 하겠다던 일도 나중에 급여를 요구했다. 앤 일라이자는 수중에 현금도 밀도 없었으므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소를 팔았다.12

그러나 그녀는 그다음 편지에서 작물이 잘 자란 덕에 농장이 번창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 또, 자신과 아이들이 농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작은 집을 짓고 생활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내용도 편지에 적었다. 그러나 앤 일라이자는 남편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싶지는 않았다. 앤 일라이자는 이렇게 적었다. “이 문제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되도록 빨리 편지 주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더 큰 사랑을 전하고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 이 말도 덧붙였다. “우리가 넓은 바다와 광활한 평원, 눈 덮인 산들에 가로막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 당신과 당신의 안녕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저는 전혀 걱정 마세요. 당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절 보호하시리라는 걸 믿으니까요.”13



그해 봄 마우이섬에서는 1852년 8월에 복수결혼에 대한 올슨 프랫의 설교를 다룬 신문 보도로 큰 소란이 일었다. 하와이인들은 일부다처제를 시행한 적이 있었지만, 정부가 그것을 법으로 금했고, 이제는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기소가 되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올슨이 설교를 통해 가르친 내용을 발 빠르게 가져다가 왜곡해서 성도들을 조롱하고 교회에 대한 의심을 조장하는 데 썼다.14

교회에 대한 거짓과 오해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터놓고 진실을 말하는 것임을 확신한 조지 큐 캐넌은 몰몬경 번역을 중단하고 복수결혼에 관한 계시를 번역하고, 천 명의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복수결혼에 관해 가르쳤다. 조지는 설교를 통해 복수결혼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사람은 주님께서 명하실 때만 복수결혼을 시행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15

조지는 설교를 전하기에 앞서 자신이 번역한 계시를 조너선 나펠라에게 보였다. 나펠라는 그것을 보고 흡족해했다. 1852년에 침례를 받기 전에 그는 개신교 친구들로부터 교회를 버리라는 압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서 조지와 가까이 일하며 신앙을 다졌다. 몰몬경을 번역하는 것은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와 조지는 이따금 번역을 멈추고 몰몬경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나펠라는 앨마서의 한 구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변화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씨앗이 심어졌고, 이제 그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옳고 선하다고 느꼈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16

나펠라는 선교사들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나펠라의 가르침은 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느 날 그는 브리검 영에게 자신의 개종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쓰기도 했다. 나펠라는 편지에 이렇게 간증했다. “저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명백히 압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도 회장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17

섬에 새로 들어온 선교사들은 우스꽝스럽게 들릴 만큼 말이 서툴렀다. 나펠라는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쳤고, 선교사들은 주저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하와이어 성경과 사전을 주고 공부할 장소와 먹을 것을 내주었다. 장로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성경 구절들을 하와이어로 낭송했으며, 나펠라는 그들에게 기본적인 하와이어를 반복해서 연습시켰다. 하루가 저물 때면 장로들은 기진맥진했다.

그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언제나 열심히 일해 왔지만 이것은 내가 해 봤던 그 어떤 일보다도 강도가 세다.”18

며칠간 나펠라의 도움을 받은 장로들은 뜻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몇 가지 단어는 발음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달 후에 장로들은 책을 가지고 숲속 조용한 장소로 가서 성경을 영어에서 간단한 하와이어로 번역하며 언어를 연습했다.19

마침내 나펠라가 언어 수업을 마무리하자, 장로들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준비가 더 잘 되어 섬 곳곳으로 나아갔다. 얼마 후 나펠라는 장로에 성임되어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멜기세덱 신권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되었다. 복음이 그의 내면에 뿌리내리고 거기에 그의 노력이 더해진 덕분에 복음은 이제 하와이에 확립되기 시작했다.20



1853년 4월 18일, 이날 윌리엄 워커는 난생처음으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을 보게 되었다.21 케이프타운은 만의 남서쪽 끝에 있는 높고 꼭대기가 편평한 산 아래에 자리잡고 있었다. 서쪽으로도 그만큼 높은 봉우리가 하나 더 솟아 있었다. 해안을 1.5킬로미터가량 앞두고 윌리엄이 배의 갑판에서 바라본 그 봉우리는 거대한 사자가 엎드려 누운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22

윌리엄과 그의 동반자인 제시 헤이븐, 레너드 스미스는 8개월 전인 1852년 8월 특별 대회에서 다른 105명의 형제와 함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부름이 발표될 당시에 윌리엄은 제재소를 짓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 남동쪽에 있는 산에서 벌목을 하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공사를 도울 인부를 고용하기 위해 도시로 나가던 길에서야 자신의 새로운 임무를 알게 되었다.23

몰몬 대대의 퇴역 군인으로 시온의 대의에 깊이 헌신해 온 윌리엄은 즉시 선교 사업 준비에 돌입했다. 서른두 살인 그는 두 아내와 두 어린 자녀, 그리고 2층짜리 벽돌집을 도시에 남겨 둔 채 떠났다. 그는 제재소의 자기 지분을 팔아 가족들이 일 년 동안 넉넉히 먹을 만큼 식량을 사 둔 뒤 15일 후에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났다.24

배가 케이프타운에 닻을 내린 후 뭍에 내린 윌리엄과 동반자들은 자신들이 유타에서 멀리 떨어진 세상에 왔음을 새삼 깨달았다.25 이곳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착하여 살아온 땅이었지만, 지금은 영국이 관할하고 있었다. 이 도시에 사는 3만 명 시민 중에는 영국에서 온 백인들과 아프리카너(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절에 이주해 온 네덜란드인의 후손)가 있었고, 인구 중 절반은 혼혈 또는 흑인종으로 여기에는 다수의 이슬람 민족과 과거에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26

4월 25일 저녁, 선교사들은 공회당에서 첫 번째 모임을 열었다. 제시는 신약전서를 펴고, 설교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를 가르쳤다. 이어서 레너드가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 계시에 대해 가르쳤다. 그런데 청중 가운데 몇 사람이 소란을 피우며 선교사들을 야유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흥분하여 날뛰었고, 모임은 혼돈 속에서 끝이 났다. 이튿날 선교사들이 다음 모임을 열기 위해 다시 갔을 때, 공회당의 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다.27

선교사들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에게 온정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금식과 기도로 간구했다. 장로들은 거의 매일 밤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었다. 윌리엄은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악마가 우리를 굶주림으로 나가떨어지게 하려고 단단히 작정을 한 모양이다.”28

선교 사업이 어렵게 된 또 다른 요인은 인종 문제였다. 일 년 전, 유타의 입법부는 유타 내 흑인 노예 제도 현황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브리검 영도 입법자들도 그 지역에 노예 제도가 널리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준주에는 노예를 데리고 들어온 남부 출신 성도가 이미 여럿이 있었다. 브리검은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고 믿었고, 미국 남부에서처럼 노예가 된 남성과 여성이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재산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노예 제도를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 북부에서 온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흑인이 일정 기간 하인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여겼다.29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브리검은 아프리카계 흑인의 후손은 이제부터 신권에 성임될 수 없음을 최초로 공표했다. 이 발표 이전에는 신권에 성임된 흑인도 소수 있었다. 그때나 그 이후로도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게는 신권을 제한하지 않았다. 브리검은 이 제한 사항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아프리카계 흑인의 후손을 저주하셨다는, 일반적이지만 그릇된 통념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는 언젠가 흑인 성도들도 교회의 다른 회원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과 그 밖의 다른 것들”을 얻게 되리라고 말했다.30

입법부에서 일하던 사도 올슨 프랫은 준주에 노예 제도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권세 없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입법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렇게 해도 좋다는 하늘의 어떤 권세도 받지 않고 무고하고 순수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취해서 노예 제도와 속박 아래 놓이게 할 것입니까?”31

현재 입법부에서 일하고 있고, 전에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한 적이 있는 올슨 스펜서 또한 이 제한이 선교 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프리카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신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신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32

하지만 신권 제한에 대한 이러한 의문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결국 입법부는 준주에서 흑인을 일정 기간 하인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33

브리검의 연설이 윌리엄 등 남아프리카에서 봉사한 선교사들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그들이 남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브리검은 연설에서 흑인 남녀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이 흑인들 중에서 개종자를 찾는 동안 윌리엄과 제시, 레너드는 주로 도시의 백인 거주민들에게 노력을 집중했다.34

한 달이 넘도록 복음 전파에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 윌리엄은 복음을 가르칠 새로운 장소를 찾아 도시 밖으로 몇 킬로미터를 걸어 나갔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바람에 윌리엄의 바지와 신발이 삽시간에 흠뻑 젖어 버렸다. 곧 그는 한 여관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후기 성도 선교사로 소개했다.

여관 주인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댁이 누군지 내 알 바 아니오. 돈이나 내시오.”

“저희는 전대나 배낭 없이 다니며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윌리엄은 설명을 하려 했지만, 여관 주인은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그를 내쫓았다.

윌리엄은 녹초가 된 몸으로 비 내리는 밤길을 걸었다. 발은 아리고 물집이 잡혔다. 곧 세찬 바람이 불어왔고, 윌리엄은 보이는 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묵을 곳을 찾았다. 그는 열여섯 번을 거절당한 끝에 케이프타운에서 6킬로미터가량 떨어진 모브레이라는 마을에 들어섰다.

모브레이에서 한 집을 두드리자, 두 명의 남자가 문간에 나타났다. 윌리엄은 둘 중 젊은 사람에게 남는 방이나 침상이 있는지 물었다. 그 사람은 윌리엄을 돕고 싶어 했지만, 그의 집에는 하룻밤을 내어 줄 공간이 없었다.

윌리엄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 다시 빗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 연배가 더 위인 남자가 곧장 윌리엄을 쫓아와서는 윌리엄에게 자신의 집에 묵으라고 말했다. 윌리엄과 함께 걷는 동안 그는 자신을 니컬러스 폴이라고 소개했다. 같이 있던 사람은 찰스 롤린슨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은 동업을 한다고 했다. 그들은 사업차 영국에서 남아프리카로 이주한 건설업자들이었다.

윌리엄과 니컬러스는 9시가 조금 넘어서 니컬러스의 집에 도착했다. 윌리엄의 옷이 다 젖어 있었기 때문에 니컬러스의 아내인 해리엇은 얼른 불을 지핀 후 따뜻한 음식을 내왔다. 윌리엄은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했다. 그들은 졸음이 밀려올 때까지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잠이 들었다.35



니컬러스와 해리엇 폴을 만나고 며칠 후, 윌리엄은 그들의 집 가까이에 있는 감옥에서 몇몇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자리를 마련했다. 니컬러스는 찰스 롤린슨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했고, 두 사람은 모두 윌리엄의 메시지에 감명을 받았다. 해리엇은 윌리엄에게 언제든 자신의 집에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폴 가족은 교회 모임을 위해 자신들의 집을 내주었다.

니컬러스는 모브레이에서 사오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업가였으며, 평판도 좋았다. 그러나 마을에는 앞으로 열릴 모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니컬러스의 집 문과 창문을 부수며 집회를 방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니컬러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윌리엄을 비롯해 누구든 자신의 집에 모인 사람을 모욕하려 하는 자가 있다면 총을 쏠 거라며 겁을 주었다. 모임이 열리던 날, 윌리엄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집 안 가득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다.36

니컬러스의 도움으로 교회는 케이프타운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폴의 집에서 첫 번째 모임이 열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밤에 윌리엄은 진리를 확신한다면 침례를 미루지 말라고 니컬러스에게 말했다. 니컬러스는 자신은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지만, 지금은 밖이 어둡고 비도 내리는데 윌리엄이 이런 밤에는 밖에 나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윌리엄은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저는 밖으로 나갈 겁니다. 저는 비나 어둠 때문에 할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윌리엄은 즉시 니컬러스에게 침례를 주었고, 며칠 뒤에는 해리엇과 찰스, 그리고 찰스의 아내인 해나도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37 한편 제시 헤이븐은 교회의 교리와 복수결혼의 원리에 관해 몇 권의 소책자를 썼고, 선교사들은 케이프타운 곳곳에서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다.38

후기 성도 선교사들은 9월 초까지 4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케이프타운 남동쪽에 두 개의 지부를 조직했다.39 새로운 회원 중에는 세라 해리스와 레이철 헤너블이라는 흑인 여성 두 명과 요한나 프로비스라는 아프리카너 여성도 있었다.40

두 개의 지부가 조직되자 선교사들은 9월 13일에 남아프리카의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들은 다섯 명의 남성과 세 명의 여성에게 케이프타운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하거나 이웃에 소책자를 나눠 주는 임무를 맡겼다.41 제시 헤이븐은 이 지역에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제일회장단에 다음과 같이 서한을 보냈다. “이곳에 예닐곱 명의 장로가 더 있다면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침례받은 성도들은 잘 단합하고 있으며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결의가 대단합니다. 그들은 살아생전에 이런 날을 맞은 것을 기뻐하며, 성도들이 있는 시온을 바라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42



이 무렵, 조지 큐 캐넌과 조너선 나펠라는 몰몬경을 하와이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조지는 말할 수 없이 기뻤다. 그가 선교 사업 중 한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은 그에게 큰 기쁨과 영적인 성장을 안겨 주었다. 조지는 몰몬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후로 가르칠 때는 더 큰 영을, 간증할 때는 더 큰 권능을, 신권 의식을 집행할 때는 더 큰 신앙을 느꼈다. 그는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43

며칠 후, 와일루쿠에서 스무 명의 선교사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대회가 열렸다. 조지와 장로들은 하와이어 몰몬경을 출판하기 위한 최선책이 무엇인지 논의했다. 조지는 나부에 있는 Times and Seasons『타임즈 앤드 시즌스』 사무실에서 인쇄 도제공으로 일한 적이 있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섬에서 인쇄업자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인쇄기 등 필요한 물품을 사서 직접 몰몬경을 출판할 수 있었다.

조지는 말했다. “제 입장에서는 몰몬경이 출판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제가 선교 사업을 온전히 마쳤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44

선교사들은 직접 몰몬경을 출판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조지와 두 명의 장로가 섬을 돌며 성도들에게 기부금을 받고, 먼저 인쇄한 몰몬경을 팔아서 출판 기금을 마련하게 했다.

이어서 선교사들은 성도들이 집합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선교사들이 섬에 들어와 3년이 흐르는 동안 3천 명이 넘는 하와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궁핍한 사정과 하와이 왕국의 엄격한 이주 규정 탓에 그들이 이곳을 영구적으로 떠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이 문제를 보고 받은 브리검 영은 하와이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유타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릴 때까지 평화롭게 모여 생활할 “적절한 섬 또는 섬의 일부”를 찾으라고 권고했다.45

임시 집합 장소를 찾는 임무를 받은 선교사 중 한 명이었던 프랜시스 해먼드는 마우이 서쪽에 인접한 라나이라는 섬의 팔라와이베이슨을 추천했다. 그는 이 지역을 처음 보고 이렇게 평했다. “하와이제도에서 성도들이 대규모로 모여 생활하기에 이보다 훌륭한 곳으로 생각되는 장소는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곳의 단점은 연중 강수량이 부족한 특정 기간이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솔트레이크시티에서처럼 만일 성도들이 저수지를 만든다면 가뭄이 드는 철에도 충분한 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었다.

이튿날, 하와이의 성도들은 몰몬경을 출판하고 하와이제도에서 집합 장소를 찾는다는 결정에 지지 의사를 표했다.46 2주 후에 조지와 나펠라를 비롯한 몇몇 선교사들은 팔라와이베이슨을 살펴보기 위해 라나이로 갔다. 10월 20일, 아침을 먹은 뒤 길을 나선 그들은 가파른 바위투성이 산등성이를 넘어 잠시 평지가 이어지는 곳에 다다랐다. 그들은 그곳에서 팔라와이베이슨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양 끝의 거리가 3킬로미터가량 되는 아름다운 분지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조지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훌륭한 땅이었다. 집합 장소로 아주 적합해 보였다. 그곳을 보니 데저렛이 떠올랐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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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image: 천막이 세워진 야영지]1853년 가을, 아우구스타 도리우스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덧 어림잡아 1년이 되었다. 솔트레이크시티는 코펜하겐보다 훨씬 작은 곳이었다. 이곳의 건물은 대개 통나무집이나 일이 층짜리 진흙 벽돌 구조물로 되어 있었다. 성도들은 정부와 교회의 많은 모임이 열리는 커다란 위원회 회관 외에도 십일조를 거두기 위한 사무실과 가축 수용장을 짓고, 춤, 연극 등 공동체 행사를 위한 사교용 회관도 지었다. 근처의 성전 구역에는 삼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벽돌로 지어진 새로운 회당과 성전 건축을 위한 각종 작업장이 있었다.1

아우구스타는 미국으로 건너와 분지에서 생활하는 여느 젊은 여성들처럼 가정부로 일했다. 아우구스타는 고용된 집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빠른 속도로 영어를 배워 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덴마크와 가족이 그리웠다.2 아우구스타의 둘째 오빠인 요한은 노르웨이의 감옥에서 석방되어 큰오빠인 칼과 함께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었다. 둘은 이따금 동반자로 함께 일하기도 했다. 그녀의 아버지도 아우구스타의 세 여동생을 돌보지 않을 때는 덴마크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가르쳤다. 코펜하겐에 살고 있는 어머니는 여전히 교회에 무관심했다.3

9월 말에 200여 명의 덴마크 성도들이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자 아우구스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그중에 가족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우구스타는 고국의 동포들이 분지에 들어오자 유타가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브리검은 이제 막 이곳에 도착한 덴마크 성도들에게 준주의 다른 지역에 정착이 이뤄지도록 도우라는 부름을 주었다.4

로키산맥을 넘어온 이후로 성도들은 솔트레이크밸리 너머에도 여러 정착촌을 세웠는데, 북쪽의 오그던과 남쪽의 프로보가 그런 곳이었다. 이 정착촌들 사이와 그 너머에도 다른 마을들이 세워졌다. 브리검은 또한 유타 남부로 여러 가족을 보내어 그곳에 철공소를 짓고 철로 제품을 만들어 준주의 자급자족을 돕게 했다.5

브리검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남동쪽으로 16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샌피트밸리로 덴마크 성도들을 보내어 정착촌들에 힘을 보태게 했다.6 성도들이 우트족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와카라의 권유에 따라 샌피트에 첫발을 디딘 것은 1849년 가을의 일이었다. 와카라는 이듬해 봄에 침례를 받았다.7 그러나 그 무렵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정착민 세 사람이 유타밸리 인근에서 셔츠 하나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 올드 비숍이란 우트족 인디언 한 명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이에 우트족 인디언은 보복을 해 왔고, 처음에 브리검은 정착민들에게 그들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브리검은 성도들에게 이웃인 인디언들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가르치는 방침을 견지했다. 그러나 브리검과 이 문제를 상의하던 프로보 정착촌의 지도자는 그에게 올드 비숍이 살해된 일을 숨겼고, 결국 브리검은 민병대에 우트족의 공격에 대항하는 작전을 펴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었다. 1850년 초에 민병대는 프로보강 유역에 일흔 명가량이 모여 있던 우트족의 야영지를 공격했다. 이틀 동안의 전투 끝에 야영지의 우트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민병대는 그들 대부분을 쫓아 유타레이크호수 남쪽 끝까지 가서 살아 남은 우트족 남성들을 포위하고 살해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 피비린내 나는 작전으로 프로보 주변의 분쟁은 막을 내렸다.8 그러나 이 일로 촉발된 긴장감은 정착민들이 가장 좋은 땅을 점유하고 있던 샌피트밸리 내에 급속도로 퍼져 나갔고, 인디언들은 낚시터와 사냥터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굶주리다 못해 절박해진 일부 인디언들은 소를 습격하거나 정착민들에게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9

준주의 지도자들 또한 그 지역 내의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와카라와 그 부족민들의 분노를 돋우었다. 일부 인디언들은 다른 부족민을 잡아와 노예로 파는 오랜 관습이 있었는데, 이 관습 또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유타 법률은 인디언들이 스페인이나 멕시코의 노예상에게 잡아 온 사람을 파는 것을 금지했지만, 와카라와 다른 인디언들은 여전히 성도들에게 자신이 잡아 온 사람들을 계약 하인으로 팔 수 있었다. 이렇게 잡혀 온 사람들 중 상당수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이었고,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들을 고문과 방치, 죽음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라 믿으며 그들을 자주 사들였다. 성도들은 이렇게 잡혀 온 이들을 가족처럼 대했지만, 일부는 그들을 인부로 부리기도 했다.

우트족 인디언들은 스페인과 멕시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자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특히 그들은 새로 들어선 정착민들에 땅을 빼앗긴 후 노예 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10

1853년 7월, 유타밸리에서 한 남자가 싸움 끝에 우트족 한 명을 살해하고 와카라가 그에게 보복하면서 증폭되어 오던 긴장이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11 솔트레이크시티 민병대 지도자들은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우트족 사살을 삼가도록 부대들에 지시했지만, 정착민 중에는 명령에 불복하는 이들이 있었고, 양측은 상대를 잔인하게 공격했다.12

샌피트밸리로 이주하면 이러한 갈등의 한복판에 있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지만 아우구스타는 덴마크 성도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덴마크 성도들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경계심이 고조된 정착민들이 자잘한 농작지들과 마을들을 버리고 여러 요새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었다.13

덴마크 성도들은 샌피트밸리의 스프링타운이라는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에 먼저 정착해 있던 열다섯 가정은 자신들의 오두막을 서로 바짝 붙여 지어서 원형 형태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그곳에는 비어 있는 오두막이 없었기에, 아우구스타와 새로 건너온 정착민들은 우마차에서 생활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북소리가 울리면 정착촌의 거주민들은 점호를 했고, 루번 올레드 감독은 그 자리에서 보초 등 여러 임무를 지명했다. 올레드 감독은 덴마크 성도들과 소통하기 위해 솔트레이크밸리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영어를 익힌 아우구스타를 자신의 통역사로 고용했다.14

정착촌의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자, 감독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들을 말에 태워 인근에 있는 맨타이라는 마을로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와카라가 남쪽으로 갔고 이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고 돌아왔다.15 준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싸움이 끝이 나는 듯했다.16

그러나 그해 겨울 폭설이 내리고 매서운 추위가 닥쳐 식량이 동나면서 정착민들과 우트족 인디언들의 상황은 양쪽 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극단으로 치달았다. 스프링타운의 지도자들은 마을에 공격이 임박한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안전을 위해 모든 정착민이 맨타이로 가야한다고 결정했다. 아우구스타를 비롯한 정착민들은 거센 눈보라가 온몸을 휘감던 12월에 마을을 떠났다.17



아우구스타가 맨타이에 정착하고 와카라 부족과의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운데, 서른다섯 살의 마틸다 더들리는 인디언 여성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의논하고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몇몇 친구들을 만났다.18

와카라와의 갈등이 시작된 이래 브리검 영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트족을 비롯한 원주민들을 더는 적대시하지 말 것을 촉구해 왔다. 브리검은 이렇게 간청했다. “인디언에게 평화로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시오 ”

1853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그는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해 전 세계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인 인디언은 이미 그들 가운데 살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런 후 그는 스무 명이 넘는 선교사를 부르고, 봄이 되면 인디언들에게 가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겨울 동안 그들의 언어를 익히게 했다.

브리검은 인디언이 말이나 소 등 재산을 가져가더라도 보복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권고했다. “그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부끄러운 일인 줄 아십시오. 그들을 죽이는 대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십시오.”19 팔리 프랫도 성도들에게 인디언 여성과 어린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20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던 마틸다는 지도자들의 말씀에 감명을 받았다. 그녀가 어린 시절 미국 동부에 살았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인디언들의 손에 살해되었고 마틸다와 그녀의 어머니도 인디언에게 납치되었다. 다행히 모녀를 가엾게 여긴 인디언 노인의 중재로 마틸다와 어머니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 후로 그녀는 단합과 겸손, 사랑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과 친구들이 인디언을 위해 옷을 만들 여성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21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인 아만다 스미스도 이 일을 돕기로 했다. 혼즈밀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아만다는 전에 나부의 여성 상호부조회의 일원이었다. 조셉 스미스가 세상을 떠나고 9개월 후에 브리검 영이 상호부조회 모임을 공식적으로 중단했지만, 아만다와 교회의 여성들은 지역에서 계속 봉사를 이어 나갔다. 그들은 상호부조회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알았다.22

1854년 2월 9일, 마틸다는 자신의 새로운 구호 조직의 첫 번째 공식 모임을 소집했다. 도시 곳곳에서 온 여성들이 그녀의 집에 모여 중요 직책에서 일할 사람들을 선출했다. 회장 겸 총무가 된 마틸다는 이 조직에 가입할 모든 사람에게 각각 25센트씩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모두 함께 해진 천으로 양탄자를 만들어 팔아서 인디언 여성과 어린이들의 옷을 만들 재료비를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23

여성들은 겨울과 봄 내내 매주 모임을 열었다. 그들은 해진 천을 바느질해서 양탄자를 만들며 함께 정다운 시간을 보냈다. 아만다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주님의 영이 함께했고, 우리는 모두 한마음이 되었다.”24



솔트레이크밸리에 봄이 오자, 인디언 선교부로 부름받은 형제들은 하와이제도로 지명받은 스무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그 무렵에 브리검 영과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 또한 남부의 정착촌들을 방문하고 와카라를 만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를 나섰다. 최근, 우트족 족장 와카라는 준주가 노예 거래 반대 조치를 거두고 예물을 가져온다면 갈등을 종식하겠다고 약속했었다.25

브리검은 정착민과 우트족이 모두 준주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갈등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지난 가을 정착민들이 아홉 명의 우트족을 살해했던 솔트크리크 정착촌 근처의 치킨크리크라는 곳에서 와카라와 만날 약속을 했다.26

5월 11일, 브리검 일행은 치킨크리크에 도착했다. 우트족의 야영지에는 와카라의 딸을 비롯해 여남은 명의 병자들이 있었다. 와카라의 천막은 여러 명의 용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브리검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트족의 승낙을 받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와카라는 안에서 담요를 덮은 채 흙바닥에 누워 있었다. 옆으로는 근처 산간지대에서 온 우트족의 다른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다.

병색이 완연한 와카라는 잔뜩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그는 말했다. “나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 회장이 하는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용기도 기운도 없고, 두려울 따름입니다.”

브리검이 말했다. “족장님을 위해 쇠고기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저희가 여기 있는 동안 잔치를 여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브리검은 와카라가 일어나 앉을 수 있게 거든 뒤 그의 곁에 앉았다.27

와카라가 말했다. “브리검 형제님, 제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 기운은 저를 떠났습니다. 다시 기운을 되찾고 싶습니다.” 브리검은 와카라에게 축복을 주었고, 와카라는 금세 나아지는 듯했으나 여전히 말하기를 꺼렸다.28

“족장님이 잠시 눈을 붙이고 쉬게 해드립시다. 그러면 그때는 말씀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브리검이 천막에 있던 다른 이들에게 말했다.29 브리검은 우트족에게 쇠고기와 담배, 밀가루를 예물로 건넸고, 그날 밤에는 야영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30

이튿날 아침, 브리검은 와카라의 딸을 축복했다. 브리검과 함께 온 의사는 그녀를 비롯한 진영의 병자들이 약을 투여했다. 브리검은 우트족이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친선 관계를 유지하며 식량과 의복을 제공하겠다고 서약했다. 그러나 노예 거래 금지를 철회하는 문제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31

와카라도 더는 정착민들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말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안심하고 돌아다녀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눈 후, 평화의 담뱃대(Peace pipe)에 불을 붙였다.32(Peace Pipe: 아메리칸 인디언이 친목을 도모하거나 평화협정을 맺을 때 상징적으로 피웠던 담뱃대—옮긴이)

브리검은 교회의 지도자 및 선교사들과 무리를 지어 남쪽으로 내려가며 여러 정착촌을 차례로 들러서 인디언과 관련된 말씀을 전했다.33 한 곳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제인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백성의 의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리검은 많은 성도들이 서쪽으로 오기 전에 이미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바느질과 농사일 같은 기술들을 가르치게 될 것을 예언하거나 시현으로 보았던 일을 되짚어 주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인디언과는 그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브리검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 해 전에 보았던 일을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34

브리검은 준주의 최남단 정착촌인 시더시티를 방문한 후 인디언 선교부 및 하와이 선교부로 가는 선교사들과 헤어졌다. 그는 북쪽으로 돌아온 뒤 집에서 맞는 첫 번째 안식일에 솔트레이크시티의 여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는 각 와드에 마틸다 더들리의 조직과 같은 구호 단체를 만들어서 인디언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옷을 짓는 일을 돕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다.35

솔트레이크밸리의 와드들에는 곧 인디언을 돕기 위한 상호부조회가 스무 개 이상 조직되었다. 여성들은 각 가정을 다니며 옷감이나 양탄자, 바느질용품, 그리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팔 수 있는 물품 등을 기부해 달라고 부탁했다.36



브리검 영과 함께 남쪽으로 간 선교사들 중에는 순교한 축복사 하이럼 스미스의 열다섯 살 된 막내아들 조셉 에프 스미스도 있었다. 브리검이 집을 향해 출발한 1854년 5월 20일 밤, 조셉은 시더시티의 딱딱한 땅바닥에 담요를 깔고 몸을 뻗고 누워 잠을 청했다. 오후 내내 캘리포니아 해안을 향해 준주를 가로질러 왔었다. 그러나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셀 수 없이 많은 은하수의 별들이 보였다. 조셉은 집이 몹시도 그리웠다.

그는 하와이로 가는 스무 명의 선교사 중 가장 나이가 어렸다. 아버지의 사촌 두 명도 함께 부름을 받았지만, 조셉은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37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선교사 부름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조셉은 특별한 경우에 속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살해된 후 거의 십 년 동안 그는 걸핏하면 벌컥벌컥 화를 내었다. 그가 자라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 메리 필딩 스미스에게 마땅한 공경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면서 이런 성향은 더욱 심해졌다. 조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가 자주 무시를 당했으며, 특히 서부로 이주하는 동안은 더했다고 생각했다.38

그는 자신의 부대를 이끌던 부장이 어머니와 자신의 가족 때문에 우마차 행렬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고 얼마나 불평했는지를 기억했다. 이에 어머니는 그 부장보다 자신과 가족이 먼저 솔트레이크밸리에 당도하리라고 맹세했고, 조셉은 어머니가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싶었었다. 당시 조셉은 아홉 살에 불과했지만, 직접 우마차를 몰고 소를 돌봤으며 어머니의 부탁이라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했었다. 메리의 굳건한 의지와 신앙 덕에 그녀의 가족은 결국 그녀가 장담했던 것처럼 부장을 앞질러서 솔트레이크에 도달했다.39

조셉의 가족은 솔트레이크시티 남쪽에 정착했고, 메리는 1852년 가을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셉은 정신을 잃었었다.40 그와 그의 누이동생 마사 앤은 한 친절한 부인과 함께 농장에서 잠시 살았으나 그 부인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후에는 이모인 머시 톰슨이 마사 앤을, 아버지의 사촌인 사도 조지 에이 스미스가 조셉을 거두었다.

조셉의 손위 형제들도 조셉의 뒷바라지를 같이 했다. 장녀인 러비나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일리노이에 남았지만, 형인 존과 다른 누나인 제루샤, 세라는 가까이에 살고 있었다.

조셉은 그 나이의 여느 소년들처럼 가족의 소와 양을 지키는 일을 맡아 했다.41 그러나 그 일로 분주히 지내는 와중에도 이내 거칠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더욱 심해졌다. 선교사 부름이 왔을 때 조셉은 일부 남성들처럼 부름을 거절하고 노기 어린 마음으로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그가 부모님의 모범에서 배운 바가 너무도 컸다. 조셉은 몇 주 만에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되고 엔다우먼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도록 성별되었다.42

별이 빛나는 시더시티의 하늘 아래 누워 있던 조셉은 자신이 가고 있는 곳에 대해, 또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어쨌든 그는 겨우 열다섯 살일 뿐이었다. 때로 그는 자신이 강하고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또 그저 부족하고 하찮은 존재 같기도 했다.

세상에 대해서나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그가 무엇을 알았겠는가?43



1854년 여름, 샌피트밸리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 무렵 아우구스타 도리우스는 루번 올레드 감독 및 열다섯 가족으로 이루어진 부대와 함께 맨타이에서 북쪽으로 약 1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요새를 세우고 있었다. 부대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스프링타운에서 온 덴마크인들이었지만, 그중에는 헨리 스티븐스와 메리 앤이라는 캐나다 성도 부부와 그들의 네 자녀도 있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회원으로 생활해 온 헨리와 메리 앤은 얼마 전에 개척자들과 함께 샌피트밸리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44

올레드 감독은 낮은 산등성이 부근의 개울을 따라 부대를 정착하게 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는 것들로 살아가는 인디언들의 공격이 두려워 대부분 이곳을 기피했지만, 정착지로는 이상적으로 보이는 곳이었다.

성도들은 즉시 요새를 짓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까운 산에서 캔 석회석으로 약 3미터 높이의 담을 세운 후 6미터 간격으로 방어용 총안을 냈다.(총안: 몸을 숨긴 채 총을 쏘기 위한 구멍—옮긴이) 그들은 이 요새를 에프라임 요새라 이름짓고, 보초가 위험을 주시할 수 있는 곳에 망루를 세우고 거대한 성문을 달았다. 요새 안쪽은 밤에 정착민들의 말과 소, 양 등을 가둘 수 있을 만큼 면적이 넓었다. 성도들은 요새의 내벽을 따라 진흙과 통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지었다.

아우구스타는 올레드 감독과 그의 아내인 루시 앤과 함께 살았다. 올레드 부부의 집에는 입양한 인디언 소녀인 레이철까지 모두 일곱 자녀가 있었다. 에프라임의 정착민들은 부족한 것이 많은 상황에서도 이 새로운 정착촌의 미래를 낙관했다. 낮 동안 어린이들은 요새 안에서 놀았고, 어른들은 일을 했다.45

아우구스타가 덴마크를 떠난 지도 이제 2년이 넘었다. 그동안 많은 가족이 그녀를 거두고 보살펴 주었지만, 이제 아우구스타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아우구스타는 이제 열여섯 살이었고, 개척지에는 그 나이에 결혼하는 여성도 더러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몇 차례 청혼을 받았지만, 그때는 자신이 결혼하기엔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이 무렵에 헨리 스티븐스가 그녀에게 청혼을 해 왔다. 아우구스타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다. 복수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생활하는 여성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때때로 외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복수결혼의 원리에 따라 살기로 한 사람들은 보통 낭만적인 사랑보다는 신앙심에 더 큰 무게를 두고 그런 선택을 했다. 공석에서든 사석에서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복수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가정에 이타심과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깃들게 하라고 자주 권고했다.46

샌피트밸리의 정착민은 4분의 1이 복수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룬 사람들이었다.47 아우구스타는 이 원리를 깊이 생각했고, 그것이 옳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헨리도, 몸이 약하고 자주 아픈 그의 아내 메리 앤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자신을 돌보고 부양하고 싶어 하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믿음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들과 가족이 되는 것은 신앙이 필요한 일이었다.

아우구스타는 결국 헨리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두 사람은 곧 솔트레이크시티로 가서 위원회 회관에서 함께 인봉되었다. 에프라임 요새로 돌아온 후, 아우구스타는 그 가족과 함께 살았다. 그녀는 다른 기혼 여성들처럼 소젖을 짜고 양초와 버터, 치즈를 만들었으며, 양털로 실을 자아내 직물을 만들어 가족들을 위해 옷을 짓고, 가끔은 곱게 코바느질을 하여 여성들이 입는 옷을 장식하기도 했다.

집에는 화덕이 따로 없었기에 아우구스타와 메리 앤은 벽난로에서 음식을 조리했는데, 이 불은 그들이 사는 간소한 집을 덥히고 밝히는 역할을 했다. 저녁이 되면 그들은 종종 이웃과 함께 춤을 추는 등 여러 활동에도 참여했다.48



9월 26일, 호놀룰루 항구로 향하던 조셉 에프 스미스와 선교사들은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하와이제도를 볼 수가 없었다. 오후 늦게 비가 그치고 안개 사이로 해가 나오자 가장 가까운 섬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다. 갑판에 선 선교사들은 소나기로 생긴 물줄기가 폭포가 되어 좁은 협곡을 타고 태평양으로 흘러 드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49

선교사들은 이튿날 호놀룰루에 도착했고, 조셉은 마우이섬에 있는 프랜시스와 메리 제인 해먼드의 집으로 보내졌다. 조지 큐 캐넌을 비롯하여 맨 처음 하와이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이제 대부분 미국으로 돌아가고 없었다. 성도들은 라나이의 팔라와이밸리에 정착촌을 건설했고 이제 많은 사람이 그곳의 새로운 집합지로 이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에서는 프랜시스의 지도 아래 선교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었다.50

해먼드의 집에 도착한 직후 조셉은 선교사들이 “라하이나 열병”이라 부르는 질병에 걸렸다. 남편이 복음을 가르치는 동안 하와이 사람들을 위해 학교를 운영하던 메리 제인이 조셉을 간호하며 그의 회복을 도왔다. 그녀는 현지의 교회 회원들에게 조셉을 소개해 주었다.51

조셉이 마우이에서 맞은 첫 번째 일요일인 1854년 10월 8일, 메리 제인은 여섯 명의 성도가 함께하는 안식일 모임에 조셉을 데리고갔다. 조셉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조카라는 말을 들은 성도들은 조셉의 설교를 고대하고 있었다. 조셉은 그들의 언어로는 단 한 문장도 말할 수 없었지만, 성도들은 단번에 그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았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조셉은 더욱 상태가 나빠졌다. 메리 제인은 수업을 마친 후에 가서 조셉에게 약초 차를 주었고, 열이 내려가도록 그의 발을 물에 담가 주었다. 밤새 땀을 흘린 조셉은 아침이 되자 상태가 호전되었다.

프랜시스는 곧 그를 데리고 다니며 라나이를 안내해 주었다. 현재 이곳에서 생활하는 성도는 백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선교사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천 명 이상이 이곳에 집합하리라 기대했다. 몇몇 선교사들은 성도들이 모일 날을 준비하며 밭을 갈고 작물의 씨앗을 뿌리고 도시를 구상했다.52

조셉은 라나이를 방문한 뒤 조너선과 키티 나펠라가 사는 마우이로 돌아갔다. 좋은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조셉은 언어를 공부하고 하와이 성도들을 자주 만나며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조셉은 조지 에이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적었다. “지금 몸담은 이 일의 대의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는 정말 끝까지 제 충실함을 증명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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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이별의 고통


[image: 손수레를 끄는 남자]1855년 3월 말, 앤 일라이자 시크리스트는 9개월째 남편 제이컵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에 있었던 와카라와의 갈등으로 우편물이 훼손된 일도 있었고, 겨울이 되어 수송 길이 막힌 것도 분명 소식이 끊긴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앤 일라이자는 남편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주소를 어디로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전해 들은 소식은 제이컵이 스위스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위스의 선교부 지도자 중 한 명인 대니얼 타일러가 얼마 전에 보낸 편지에는 그도 제이컵이 어디서 봉사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나와 있었다.1

제이컵이 곧 유타로 돌아가겠다는 편지를 보낸 지도 일 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6개월 후면 그가 선교사 부름을 받은 지 3년 차가 되기에 앤 일라이자는 그때쯤이면 남편이 돌아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함께 준주를 떠났던 다른 선교사들은 이미 귀환했기에, 아이들은 왜 아버지가 그들처럼 집에 돌아오지 않는지 묻기 시작했다.2

최근에 집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정착민과 우트족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앤 일라이자는 농장으로 돌아가는 대신 더 안전한 솔트레이크시티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한동안은 도시에 있는 자신의 집 한편을 스코틀랜드에서 새로 이주해 온 가족에게 세를 주기도 했다. 앤 일라이자는 살이 오른 돼지도 두 마리 길렀는데, 그것은 겨울 동안 가족의 식량이 되어 주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글 읽는 실력을 기르고 복음을 공부했다. 제이컵이 없는 동안 앤 일라이자는 가진 것을 신중하게 사용하며 빚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3

1855년 3월 25일, 스위스 성도 세 명이 앤 일라이자와 자녀들을 찾아왔다. 그중에는 스위스에서 초창기에 개종한 세르주 루이 발리프도 있었다. 제이컵이 스위스 선교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스위스에서 현지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었다. 세르주가 가족과 함께 시온으로 이주할 날을 앞두고 있을 때, 제이컵은 자신의 선교 사업 역사 기록과 함께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세르주에게 맡겼다.

제이컵은 자신의 선교 사업을 돌아보며 선교 역사 기록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곳 스위스에서 내가 얼마나 유익한 일들을 이루어 낼지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가르친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내 단순한 가르침을 듣고 기뻐할 성도들을 이 나라에서 보게 될 날이 장차 오리라 믿는다.”4

제이컵은 루이자와 메리 엘리자베스에게 가위를 하나씩 보내며 녹슬지 않게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모로나이와 두 살배기 니파이에게는 구슬 몇 개와 장난감 병정이 가득 담긴 작은 상자를 보냈다. 또한, 그는 아들들에게 유럽에서 검을 가져다주기로 약속했다.5

앤 일라이자는 제이컵이 경험한 일들을 읽은 후, 영국 리버풀에 있는 선교부 사무실 주소로 답장을 썼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것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내용을 짧게 적었다. 앤 일라이자는 언제나처럼 아이들과 농장 소식을 알렸다.

“당신이 떠난 뒤로 난 줄곧 내가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는 진심 어린 소망으로 하나님께 당신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지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6



1855년 5월 5일, 솔트레이크밸리의 쌀쌀한 봄날 아침에 조지 큐 캐넌이 눈을 떴다. 그가 하와이에서 돌아온 것은 지난 11월 말이었다.7 그는 귀환한 지 12일 만에 몸에 잘 맞지 않는 정장 한 벌을 빌려 엘리자베스 호글랜드의 부모가 사는 집에서 그녀와 결혼식을 올렸다. 조지가 첫 번째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부터 두 사람이 간절히 바라 왔던 순간이었다.8

두 사람이 결혼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캐넌 부부는 엔다우먼트 하우스 헌납식에 초대받았다. 엔다우먼트 하우스는 성도들이 성전을 짓는 동안 성스러운 의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전 구역에 들어선 새로운 건물이었다.

헌납식이 끝나면 엘리자베스는 엔다우먼트를 받고 조지와 인봉될 예정이었다. 그런 다음에 부부는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조지는 그곳에서 하와이어로 번역된 몰몬경을 출판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조지와 엘리자베스는 여덟 시 직전에 엔다우먼트 하우스에 도착했다. 엔다우먼트 하우스는 사암으로 기초를 놓고 단단한 진흙 벽돌로 벽을 세운 뒤 네 개의 굴뚝을 낸, 장식 없이 단출한 건물이었다. 내부는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을 행할 몇 개의 방으로 공간이 나뉘어 있었다.

브리검 영이 건물 꼭대기 층에서 헌납식을 진행했고, 히버 킴볼이 헌납 기도를 올렸다. 기도가 끝나자 브리검은 이 건물이 정결함을 공표하고 이 집을 주님의 집으로 선포했다.9 히버와 엘리자 스노우를 비롯한 사람들이 엘리자베스를 포함한 세 명의 자매와 다섯 명의 형제에게 엔다우먼트를 집행했다. 그리고 이어서 히버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조지와 엘리자베스를 인봉했다.

부부는 예정대로 그날 오후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조지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엘리자베스에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교 교사인 엘리자베스는 가족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엘리자베스의 아버지이자 솔트레이크시티의 감독인 에이브러햄 호글랜드는 두 사람을 축복하고 옳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며, 조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엘리자베스를 잘 보살피고 그 아이에게 잘해 주게.”10

부부는 조지가 1849년에 캘리포니아로 떠날 때 지났던 경로를 그대로 따르며 남쪽으로 내려갔다. 두 사람이 시더시티에 들어간 5월 19일, 제일회장단도 이곳에 도착했다. 이 지역에서 막 시작된 철강 산업을 돌아보려는 것이었다. 조지는 그곳에서 성도들이 이룬 발전상을 인상 깊게 보았다. 성도들은 철공소 외에도 안락한 집들과 집회소를 지었으며, 도시 둘레에는 방호벽을 올렸다.11

이튿날, 브리검은 스테이크를 조직하고 아이작 헤이트라는 남성에게 부름을 주어 스테이크를 감리하게 했다.12

그런 후 조지와 엘리자베스는 헤이트의 집에서 브리검 영과 제디다이아 그랜트를 만났다. 제디다이아는 1854년에 윌라드 리차즈가 사망한 후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브리검과 제디다이아는 조지에게 지혜와 영감으로 글을 쓰고 출판하며 두려움 없이 말하게 되리라는 축복을 주었다. 또한 엘리자베스에게는 조지와 함께 선한 일들을 이루며 언젠가 솔트레이크밸리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리라고 축복했다.

그 후 브리검은 조지에게 그가 받은 글쓰기 재능을 최대한 발전시키도록 격려했다. 제디다이아도 이렇게 말했다. “포성 같은 목소리를 내십시오! 형제님이 캐넌이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십시오.”13(조지의 성인 캐넌[Cannon]은 ‘대포’라는 뜻이 있다—옮긴이)



캐넌 부부가 캘리포니아를 향해 떠날 무렵, 열세 살의 마사 앤 스미스는 하와이에 있는 오빠 조셉 에프 스미스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조셉의 쾌활함이 묻어났다. “나는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 네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컸지.”

조셉은 몸이 컸다는 건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건지 편지에서는 말하지 않았다. 편지에서 그는 태평양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들려주기보다는 오빠로서 여동생에게 주고 싶은 충고를 풀어놓는 데 훨씬 열중한 것 같았다.

조셉은 호기롭게 말했다. “마사, 네게 해 줄 말이 무척 많아. 이생을 사는 동안 네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들이지.” 조셉은 마사 앤에게 손위 형제들의 말을 잘 듣고 언니들과 싸우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했다. “진실되게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성장할 수 있을 거야.”14

마사 앤은 오빠의 조언을 고맙게 여겼다. 고작 열한 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여읜 마사 앤은 여전히 어머니의 생전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마사 앤은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자라면서 별로 본 적이 없었다. 마사 앤이나 형제들은 어머니를 웃게 할 때면 큰일을 해냈다고 여길 정도였다. 그래도 메리는 다정한 어머니였고, 어머니가 안 계신 지금 마사 앤의 세상은 텅 빈 것만 같았다.

아버지인 하이럼 스미스에 대한 기억은 그보다도 훨씬 적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사 앤은 겨우 세 살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바지를 만들어 드린 날을 기억했다. 아버지는 그 바지를 입어 보고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보란 듯이 앞뒤로 걸어 보이셨다. 마사 앤의 기억 속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하며 살가운 사람이었다.15

스미스 가족은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한 직후 도시 남동쪽의 협곡에서 멀지 않은 개울 주변에 정착해서 농장을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아 일했다. 몇 년 후 스미스 가족과 그 이웃들은 슈거하우스 와드로 조직되었고, 윌포드 우드럽을 통해 교회에 들어온 초기 개종자 중 한 사람인 에이브러햄 스무트가 이 와드의 감독이 되었다. 슈거하우스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 소유 공장의 이름이었는데, 스무트 감독은 사탕무로 당밀을 생산하는 이 공장의 운영자였다.16

마사 앤과 형제들은 새로운 시련이 닥칠 때마다 서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유타준주 전역에서는 산 위에 쌓인 엄청난 양의 눈이 녹아 계곡과 강으로 흘러드는 물로 생활했는데, 1854년과 1855년 사이의 겨울에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준주 전체에 가뭄이 들고 말았다. 가뭄은 마사 앤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다. 몇 주가 지나도록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분지의 땅은 점점 더 메말라 갔으며, 몇 달 전에 성도들이 심었던 작물들도 그대로 말라 죽었다. 관개 수로는 바닥을 드러내며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다.17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착지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메뚜기 떼가 몰려왔고, 메뚜기들이 겨우 자란 작물을 먹어 치워 버리면서 이제 풍작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판국이 되었다. 슈거하우스를 비롯한 여러 정착지의 성도들은 씨앗을 더 뿌려 보려 했지만, 가뭄으로 땅을 가는 것도 어려웠던 데다 메뚜기 떼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몰려왔다.18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련이 스미스 가족을 따르는 듯했다. 가뭄과 메뚜기 떼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었다. 집안의 막내인 마사 앤에게는 언니 오빠들과 같은 책임이 주어지지는 않았다.19 그러나 모든 성도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했다. 그렇다면 마사 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셉은 다음 편지에서 이렇게 조언했다. “인내하고 오래 참으렴. 언제 어디서나 몰몬이 된다면 축복받게 될 거야.”20



분지에서 동쪽으로 1600킬로미터 떨어진 평원에는 이민자들이 머무는 몰몬그로브라는 작은 정착촌이 있었는데, 덴마크 개종자인 니콜라이 도리우스를 비롯하여 덴마크, 노르웨이, 노바스코샤, 영국 등에서 온 약 4백 명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우마차 행렬이 이제 그곳을 떠나 솔트레이크밸리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21 부대의 지도자들은 목적지까지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고, 니콜라이는 빠르면 9월께에는 이제 열일곱 살이 된 딸 아우구스타와 재회할 수 있을 것이었다.22

니콜라이는 6개월 전에 세 딸인 카롤리네, 레베케, 니콜레나를 데리고 코펜하겐을 떠났다. 두 아들 요한과 칼은 아직 노르웨이의 선교부에서 각각 봉사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작별 인사를 하지는 못했다.23

니콜라이 같은 이민자들이 시온으로 가는 것을 고대했던 이유는 비단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믿는 신앙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의 악에서 벗어나 약속된 땅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찾고 싶은 마음 또한 컸다. 많은 이민자들은 미국 선교사들이 들려주는 유타에 대한 열띤 설명에 고무되어 솔트레이크밸리를 에덴동산 같은 곳으로 상상했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했다.24

바다를 건너는 데는 약 6주가 걸렸다. 덴마크의 첫 번째 선교사였던 피터 한센이 배에 탄 부대의 책임자였다. 그와 그의 두 보좌는 성도들을 일곱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장로들을 불러 각 조직의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게 했다. 배가 뉴올리언스에 닻을 내리자, 선장은 성도들이 배에서 보인 모범적인 태도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내가 내 배에 태울 사람들을 고를 수 있다면, 오직 후기 성도만 태울 겁니다.”25

니콜라이와 딸들은 뉴올리언스에서 증기선으로 갈아타고 부대와 함께 얼어붙을 듯 차가운 미시시피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나 뉴올리언스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여섯 살 된 니콜레나가 병에 걸려 세상을 뜨는 비극이 일어났다. 그 뒤로도 더 많은 부대원들이 죽어 나갔다. 니콜라이가 몰몬그로브에 도착할 무렵에는 열네 살이었던 카롤리네마저 목숨을 잃었다. 이제 유타에 가서 아우구스타와 재회할 사람은 니콜라이와 열한 살 된 레베케뿐이었다.26

이민자 성도들은 황소와 우마차용 수레 등 서쪽으로 가는 데 필요한 물품을 마련할 돈을 벌기 위해 몰몬그로브에서 임시로 일을 구했다.27 그들은 또한 몇 부대로 나뉘어 편성되었다. 니콜라이와 레베케 등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온 성도들은 제이컵 시크리스트가 이끄는 부대에 편제되었다.28 제이컵은 3년 가까이 아내와 네 아이와 떨어져 지낸 터라 유타에서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부대에서 가장 흔하게 통용되는 언어인 덴마크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터 한센의 통역에 의지했다.29

부대는 1855년 6월 13일에 몰몬그로브를 출발했다. 서쪽으로 가는 동안 제이컵은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이민자들 때문에 조바심이 날 때가 많았다. 그들은 대부분 소를 몰아 본 경험이 전무했고, 황소 두 마리를 줄 맞춰 움직이게 하려고 네 사람이 매달리기도 했다.30 더 큰 근심거리는 부대원들의 건강 문제였다. 보통 이민자 성도들의 부대에는 사망자가 거의 없었다.31 그러나 길을 나선 첫날 시크리스트의 부대에 있던 한 남자가 콜레라로 사망했고, 그 후로 2주 동안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다.32

부대의 장로들은 금식을 하고 병자들에게 병 고침과 위안의 축복을 주었지만 콜레라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6월이 끝나갈 무렵에는 제이컵도 몸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우마차들을 따라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부대의 다른 지도자들은 제이컵을 데려오도록 마차를 보냈고, 그가 다시 부대에 합류했을 때 장로들이 그를 축복해 주었다. 그러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7월 2일 오후에 숨을 거두었다. 이민자들은 그의 유해를 분지에 있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하려 했지만 시신을 보존할 길이 없어서 도중에 매장했다.33

니콜라이와 레베케 등 부대의 남은 사람들은 8월과 9월 초반까지 여정을 계속했다. 그 후 콜레라는 더는 발생하지 않았다. 9월 6일, 성도들은 마지막 산을 오른 뒤 목적지에서 멀지 않은 개울 근처에서 야영을 했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솔트레이크밸리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피터 한센은 먼지가 많은 길을 더 가야 하므로 도시에 들어간 후에 씻는 편이 나을 것이라 했지만 이민자들은 먼지를 뒤집어쓰는 것쯤은 감수하기로 했다.

그들은 희망에 부푼 채 마지막 몇 킬로미터를 갔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그곳을 어서 보고 싶었다. 그러나 분지에 들어선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에덴동산이 아니었다. 가뭄에 찌든 분지는 눈을 돌리는 곳마다 세이지브러시와 바짝 말라 백골 같은 소금을 드러낸 땅과 메뚜기로 뒤덮여 있었다.34



제이컵 시크리스트의 부고 소식은 그의 부대가 분지에 도착하기 약 한 달 전인 8월 8일 자 『데저렛 뉴스』에 게재되었다. 신문에는 제이컵 외에도 유타로 귀환하던 길에 유명을 달리한 두 선교사 앨버트 그레고리와 앤드루 라모로의 부고 소식도 함께 실렸다. 기사는 다음과 같았다. “기쁨에 설레는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우리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명을 내리셨고, 그들은 선한 병사처럼 갑옷을 두른 채 겸허히 명을 받들어 이제 자신들의 과업을 떠나 안식에 들었다. 그들의 업적은 그들과 함께 길이 남을 것이다.”35

이 무렵에 앤 일라이자는 제이컵의 마지막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5월 21일에 세인트루이스에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건강해요. 이제 막 미주리강을 건널 참이에요. …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과 더불어 건강, 신앙, 장수의 축복을 부디 당신에게 주시기를.”36

9월 초에 부대가 도착한 후, 두 형제가 제이컵의 유품과 그가 타던 말을 앤 일라이자에게 전달했다. 제이컵은 약속대로 아들들에게 줄 검 두 자루와 좋은 양복을 지어 줄 재료를 가져왔다. 딸들을 위한 드레스와 옷감도 있었다. 그의 우마차에는 그의 편지와 문서들, 그리고 가족이 일 년 동안 쓸 분량의 물품이 실려 있었다.37

앤 일라이자는 몇 해 전에 계획했던 대로 자녀들을 데리고 솔트레이크시티 북쪽에 있는 농장으로 돌아갔다. 앤 일라이자와 제이컵이 주고받았던 편지들은 고이 보관되었다. 제이컵이 선교 사업을 나간 첫해에 앤이 쓴 한 편지에서, 그녀는 자신들이 치르도록 부름 받은 희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게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보내지는 목적, 곧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에 나아가도록 돕는다는 그 목적을 생각할 때면, 불평이나 불만의 이유는 사라지게 돼요.

슬픔도 울음도 없고 모든 눈물이 씻겨 나갈 그 세상에서 더 큰 승영을 누릴 것을 알기에 정말 그럴 필요가 없어요.”38



1855년 10월 연차 대회가 열릴 무렵, 브리검 영은 유타준주 성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메뚜기 떼는 성도들의 뜰과 들판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메뚜기 떼가 미치지 않은 곳은 가뭄으로 초토화가 되었다. 분지 곳곳에서 먼지구름이 일었고, 메마른 협곡에는 들불이 번져 소를 먹일 풀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성전 구역으로 석재를 끌어오던 소들을 먹일 수 없게 되자 주님의 집을 짓는 일도 중단되었다.

브리검과 보좌들은 가뭄과 메뚜기 떼가 주님의 “부드러운 꾸짖음”이라고 믿었다. 그해 가을에 그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욱 엄한 훈육의 회초리를 드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높은 하늘에 계신 왕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39

브리검이 더 걱정스럽게 여긴 문제는 이 지역이 황폐해지면서 집합에 지장이 생겼다는 점이었다. 인도와 중국, 시암의 선교부들에서는 거의 개종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유럽과 남아프리카에는 성도들이 지부로 조직되었으며 그들은 시온에 집합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주는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었고, 대부분의 새로운 개종자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구 이주 기금에서 대출을 받아야만 했다.40

그러나 불행히도 풍작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던 유타의 경제는 가뭄으로 붕괴된 상황이었다. 생계가 막연해진 많은 성도들은 십일조를 내거나 영구 이주 기금을 갚을 수가 없는 처지에 놓였다. 또한, 얼마 후 교회는 그해에 서쪽으로 건너오는 대규모 우마차 행렬을 돕기 위해 돈을 빌리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다.41

제일회장단은 1855년 10월에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회 회원들이 이주 기금에 기부한 덕분에 성도들이 근면하게 생활하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장소로 올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선포했다. “이것이야말로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스스로 일하여 필요한 것들을 충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진정한 자애입니다.”42

브리검과 보좌들은 능력이 닿는 만큼 영구 이주 기금에 기부하도록 성도들에게 권고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큰돈을 기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좀 더 적은 비용이 드는 집합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주할 성도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황소와 우마차를 이용해 시온으로 집합하는 대신 손수레를 끌고 오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제일회장단은 손수레를 끌고 평원을 건너는 편이 우마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덜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수레는 두 개의 바퀴를 달고, 바퀴들을 서로 연결하는 중심축에 나무 상자를 올려 만들어질 것이었다. 손수레는 우마차보다 작기 때문에 이주자들은 많은 물품과 식량을 싣고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솔트레이크밸리에서 우마차를 보내어 중간에 손수레와 만나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도 있었다.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밝혔다. “눈앞에 길이 열렸을 때 역량이 되는 모든 성도가 시온을 향해 집합하고 앞으로 나아오게 합시다. 바퀴가 하나 또는 두 개인 손수레를 밀고 걸어오게 합시다. 허리를 동이고 나아오게 합시다. 그 무엇도 그들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43

브리검은 즉시 유럽 선교부의 회장인 프랭클린 리차즈 사도에게 이 계획을 전달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계획이 정말로 실행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일단 시도하고 나면, 이것이 평원을 건너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할 방법이라는 것이 명백해질 것입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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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평안할 때도 폭풍이 몰아칠 때도


[image: 부두에 서서 배에 탄 승객들에게 손을 흔드는 남성들]1856년 1월 26일, 사도 프랭클린 리차즈는 제일회장단의 서한을 영국에서 교회가 발행하던 신문인 Latter-day Saints’ Millennial Star『후기 성도 밀레니얼 스타』지에 실었다. 신문의 편집자인 프랭클린은 손수레를 이용해 이동한다는 계획을 열렬히 지지했다. 그는 기뻐하며 기사에 이렇게 적었다. “외국 땅에 있는 충실하지만 가난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잊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위안을 얻었다.”1

주님께서는 교회가 막 시작될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고난에 대비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함께 집합할 것을 명하셨다.2 프랭클린은 그러한 시련이 머지않아 다가올 테니 유럽의 성도들도 그 시련을 피하기 위해 속히 행동해야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은 손수레를 이용해 집합할 때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이를 안 프랭클린은 이 제안은 신앙에 대한 시험이 되리라고 말하며, 엔다우먼트 하우스에는 이주자들을 위한 승영의 의식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이렇게 언명했다. “평안할 때도 폭풍이 몰아칠 때도 굳건하게 견뎌 온 충실한 여러분, 모두 오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집으로 맞이하여 여러분이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축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3

선교부 회장으로서 임기가 거의 끝나 가던 프랭클린은 자신도 유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귀환을 앞둔 다른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손수레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솔트레이크밸리에 모두 안전히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돕도록 권고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귀환하는 여정 중에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경험으로 그들을 돕고, 조언으로 그들을 이끌고 위로하며, 곁을 지킴으로써 그들을 북돋아 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궁리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그들이 단합과 평화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늘 힘써야 합니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성도들은 여러분을 자신들을 구조해 줄 천사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들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목전에 있는 책임입니다.”4



남아프리카 선교부의 회장으로 3년 가까이 봉사한 제시 헤이븐은 그 겨울에 런던으로 갔다. 그의 동반자인 윌리엄 워커와 레너드 스미스도 시온으로 갈 열다섯 명의 남아프리카 성도들과 함께 이미 몇 달 전부터 영국에 머물고 있었다.5 윌리엄과 레너드는 이주를 앞둔 500명가량의 교회 회원과 함께 며칠 안에 리버풀을 떠나 항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6

제시는 가족과의 재회를 그리며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남아프리카의 성도들이 눈에 밟혔다. 그렇게 넓고 다양성이 혼재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가르칠 사람을 찾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와 그의 동반자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떠날 무렵에는 그곳의 많은 이들과 친구가 되었다.7 남아프리카에서 1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그 대부분은 여전히 충실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제시는 자신의 선교 임기 동안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한편, 시간이 가면서 남아프리카에서 교회가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고 그곳의 더 많은 성도들이 시온으로 가게 되리라고 믿었다.

제시는 제일회장단 앞으로 보내는 공식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쉬워 보일 수도 있으나, 서너 가지 언어가 통용되고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지위, 얼굴색이 서로 다른 데다 겨우 2, 3십만 명의 거주민이 영국의 두 배만한 면적에 흩어져 사는 나라에서 복음을 정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8

제시가 영국에 도착한 직후, 3월의 화창한 어느 날 약 500명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무리가 시온으로 가기 위해 리버풀을 떠났다. 이들은 영국과 스위스, 덴마크, 동인도, 남아프리카에서 온 성도들이었다. 배가 막 출항을 앞두고 있을 때, 제시는 남아프리카에서 온 이주자들과 동행하지 못함을 애석해하며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는 두 달 뒤에 더 큰 규모의 이주자 무리와 함께 영국을 떠날 예정이었다.9

그들 중 많은 이는 대초원 지대(미시시피강 서쪽과 로키산맥 동쪽 사이의 광활한 평원—옮긴이)에 당도하면 손수레로 이동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제시는 영국에 온 후로 손수레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손수레가 정말로 유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 믿음직스럽지는 않다. 손수레를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계획은 아무래도 실패로 돌아갈 것 같다. 그러나 브리검 영 회장님이 추천하신 만큼, 나는 이 일을 뒷받침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손수레를 이용하도록 권할 것이다.”10

5월 25일, 제시는 850여 명의 교회 회원과 함께 배편으로 영국을 떠났다. 그들 대부분은 영구 이주 기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영국의 오랜 성도들이었다. 이 부대는 여지껏 대서양을 건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규모의 무리였다. 출발일을 앞두고, 프랭클린 리차즈 사도는 에드워드 마틴에게 성도들을 이끌도록 부름을 주고 제시를 지명하여 그를 보좌하게 했다. 유능한 지도자인 에드워드는 영국의 초기 개종자이자 몰몬 대대의 퇴역 군인이었고, 1852년에 전 세계로 파견된 선교사 중 한 명이었다.11

프랭클린을 비롯한 선교부의 지도자들은 리버풀의 선창에 서서 성도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배가 돛을 올리기 전, 그들은 떠나는 성도들을 향해 응원의 함성을 세 차례 보냈다. 배에 탄 성도들은 세 번의 함성으로 화답했고, 프랭클린과 지도자들은 그들이 떠나는 길을 축복하며 한 번 더 함성을 보냄으로써 작별을 고했다.12



배는 한 달이 조금 지나서 보스턴에 도착했다. 배에 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엘리자베스와 에런 잭슨은 교회의 오랜 회원이었다. 엘리자베스의 부모는 영국에 첫 번째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1840년에 교회에 들어왔고, 엘리자베스는 그로부터 일 년 뒤 열다섯 살의 나이에 침례를 받았다. 엘리자베스는 1848년에 교회의 장로인 에런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모두 영국의 견직물 공장에서 일했다.13

이 부부는 일곱 살 마사, 네 살 메리, 두 살 에런 이세 등 세 자녀와 엘리자베스의 동생인 열아홉 살 메리 호록스도 데려가고 있었다.

이 가족은 같은 부대에 속한 대부분의 이주자와 함께 보스턴에서 기차를 타고 아이오와시티로 갔다. 아이오와시티는 성도들이 서부로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었다. 엘리자베스와 에런은 아이오와시티에 도착하면 바로 손수레를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이번 이주 기간에는 서부로 가는 성도들의 숫자가 예상을 웃돌았다. 세 개의 손수레 부대가 그 여름에 이미 아이오와시티를 떠났고, 귀환하는 선교사 제임스 윌리를 주축으로 하는 네 번째 부대도 이제 곧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장 모두가 사용하기에는 손수레의 수량이 부족했다.14

막 도착한 이주자들은 겨울 전에 솔트레이크밸리에 들어가려면 서둘러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손수레를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이주자들은 각각 에드워드 마틴과 제시 헤이븐을 중심으로 두 개의 손수레 부대로 나뉘었다. 일부 이주자들은 귀환하는 다른 선교사들이 이끄는 두 개의 우마차 부대에 편제되었다.15

네 개의 부대는 7월 말과 8월 초에 아이오와시티를 출발했다. 손수레마다 다섯 명가량이 배정되었고, 그들은 각자 약 8킬로그램씩 개인 물품을 가져갈 수 있었다. 물품을 가득 실은 손수레의 무게는 90킬로그램에 달했다. 각 손수레 부대는 노새들이 끄는, 천막과 식량을 실은 짐마차 몇 대와 함께 움직였다.16

8월이 끝나갈 무렵, 부대들은 이전의 윈터쿼터스 자리에서 멀지 않은 플로렌스라는 마을에서 행렬을 멈췄다. 규모가 작고 속도가 빠른 귀환 선교사들 부대와 함께 이동하던 프랭클린 리차즈는 이미 그곳에 도착하여 곧 다가올 연차 대회에 맞춰 유타로 여정을 계속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프랭클린은 이주자들이 플로렌스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을지 여정 중에 악천후를 만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온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 좋을지를 두고 모임에서 부대 지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17

제일회장단은 전 세계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주자들에게 여름 막바지에 솔트레이크밸리를 향해 출발하는 것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었다. 우마차 부대들이 8월이나 9월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려면 늦어도 봄이나 이른 여름에는 플로렌스를 출발해야 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손수레 부대가 우마차 부대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길을 나섰던 손수레 부대들도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마틴의 부대는 8월 말에 플로렌스를 떠난다면,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도록 계속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그 무렵이면 때로 첫눈이 오기도 했다.18

이를 감안하여, 몇몇 형제들은 프랭클린에게 플로렌스에서 겨울을 보내는 방향을 제안하라고 촉구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프랭클린이 이주자들을 시온으로 보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이들도 있었다. 윌리의 손수레 부대 역시 2주 전에 같은 문제로 고민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부장 윌리와 지도자들의 권고에 따라 계속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윌리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시리라고 단언했다. 프랭클린도 이주자들이 무사히 솔트레이크밸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리라는 신앙은 있었지만, 여기서 머물지 떠날지 여부는 그들이 직접 결정하기를 바랐다.19

프랭클린은 부대들을 모은 뒤 이주 철이 끝나 가는 막바지에 이렇게 길을 나서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갓 태어난 아기들이나 연로한 성도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대의 다른 일원들도 병에 걸리거나 탈진할 우려가 있었다. 이주자들이 원한다면, 여정을 위해 구입해 둔 식량으로 버티며 플로렌스에서 겨울을 날 수 있었다. 프랭클린은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겠다면 식량을 더 사 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20

뒤이어, 귀환 중인 선교사 몇 명이 연사로 나섰다. 그들은 대부분 이대로 계속 분지로 가는 편을 권장했다. 그러나 브리검 영의 아들인 조셉은 이번 이주 철에는 더는 길을 가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한다면 예기치 못한 고통과 질병을 겪는 것은 물론, 많은 이가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모두 이곳에서 겨울을 보낸 뒤 봄에 길을 떠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귀환하는 선교사들의 말이 끝나자 프랭클린이 다시 일어나 이 사안을 표결에 부쳤다. “만일 앞으로 폭풍우가 여러분을 집어삼키리라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멈추거나 되돌아서시겠습니까?”21

대다수의 이주자들은 모자를 벗어들고 환호성을 지르며 시온으로 계속 전진한다는 쪽에 손을 들었다.22 프랭클린은 두 개의 손수레 부대를 하나로 합쳐 에드워드 마틴이 이끌게 하고, 제시 헤이븐은 윌리엄 하지츠 부장과 함께 짐마차 부대를 이끌게 했다. 며칠 뒤, 부대들은 대규모 소 떼를 몰고 플로렌스를 출발했다.

엘리자베스와 에런 잭슨은 젊고 건강했지만 매일같이 육중한 손수레를 끌고 바위투성이 길과 움푹움푹 바퀴가 빠지는 모랫길과 개울을 건너다 보니 금세 몸에 무리가 갔다. 일부 이주자들도 어설프게 만들어진 손수레가 부서지는 바람에 부대를 따라잡느라 온갖 고생을 다 했다. 성도들은 하루가 저물 때마다 야영지로 들어서며, 주린 배를 움켜쥐고 이튿날 아침이면 또다시 몹시 고된 하루가 시작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다.23



손수레와 우마차 부대들이 서쪽으로 향하던 1856년 9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유타준주 곳곳에서 회개를 가르치고 도덕 개혁에 힘쓰기 시작했다. 의롭게 생활하는 성도도 많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은 너무도 많은 성도가 시온의 백성이 되고 재림을 준비하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준주에는 교회 회원이 아닌 이들도 있었고, 신앙과 헌신이 부족한 이민자들도 있었으며, 교회를 떠나 이제는 교회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들이 준주에 미칠 영향을 또한 걱정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디다이아 그랜트는 브리검 영의 지시에 따라 도덕 개혁 운동에 나섰다. 9월 초부터 그는 성도들에게 나쁜 일을 그만두고 성약을 새롭게 하며 죄를 사함받기 위해 다시 침례를 받도록 독려하기 시작했다. 곧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도 나서서 제디다이아와 함께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으며, 그 결과 마침내 준주 전체에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24

그들은 통렬한 설교를 전할 때가 많았다. 제디다이아는 9월 21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이렇게 선포했다.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고 죄와 퇴보, 배도, 불결함, 거짓, 욕설, 욕정 등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든 것들을 씻어 내야 합니다.”25

슈거하우스 와드의 마사 앤 스미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이미 고민하고 있었다. 마사가 그 주제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일부분 하와이에 있는 오빠 조셉의 꾸준한 조언 덕분이었다. 처음에 마사 앤은 학교에 다닌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준주에는 공립학교 체제가 없었으므로 마사 앤은 자신의 와드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학기가 끝난 지금, 마사 앤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었다.

마사 앤은 봄부터 오빠인 존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새로운 가정에서 개인적인 발전을 이룰 여러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마사 앤은 오빠를 좋아하는 것만큼 올케인 헬렌이나 헬렌의 가족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마사 앤은 조셉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털어놓았다. “그 사람들은 내 뒤에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 자매들을 비웃으며 거짓말쟁이라고 할 거야.” 마사 앤은 자신이 가족을 나쁘게 말한 것을 오빠가 꾸짖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덧붙였다. “오빠도 나만큼 그 사람들을 알게 되면 나를 나무라지는 못할 거야.”26

그러나 그 여름에 동부에서 온 한 통의 편지를 계기로, 마사 앤은 가족들 사이의 사소한 말다툼에 신경 쓸 겨를이 더는 없어졌다. 그 편지는 맏언니인 러비나가 보낸 것이었는데, 러비나가 마침내 남편과 네 아이를 데리고 솔트레이크밸리로 이주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존은 러비나의 가족에게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주고 그들의 여정을 도울 겸 곧장 동쪽으로 떠났다.

마사 앤과 언니들은 존이 그해 가을에 도착하는 손수레 또는 우마차 부대를 따라 러비나의 가족과 함께 돌아오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해의 이주 기간에 첫 번째 부대들이 돌아왔을 때 존과 러비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행방은 10월 초에 세 번째 손수레 부대가 도착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

마사 앤은 조셉에게 이렇게 알렸다. “솔트레이크밸리에 손수레 부대가 도착했어. 부대 사람들 말로는 존 오빠가 있는 부대는 삼 주 뒤에 들어올 거래.”

하지만 러비나 가족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었다.27



존 스미스는 삼 주 뒤가 아니라 이틀 뒤에 프랭클린 리차즈와 귀환하는 선교사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부대와 함께 분지에 들어섰다. 동쪽으로 가던 중에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5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인디펜던스록에서 이 부대를 만났다. 그들이 전한 말에 따르면, 러비나의 가족은 이주 기간이 끝나 갈 무렵에야 플로렌스에 닿았으며 올해는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고 했다.28

그 소식에 실망한 존은 그대로 계속 동쪽으로 갈까도 생각해 보았다. 평원은 아직 날이 따뜻하고 맑았다. 존은 플로렌스까지 남은 1,100여 킬로미터를 더 가서 러비나의 가족과 겨울을 보낸 뒤 그들을 도와 봄에 돌아올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존의 아내와 자녀들은 유타에서 그들끼리 생활을 꾸려 나가야만 했다. 존은 프랭클린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고, 사도 프랭클린은 자신의 부대와 함께 분지로 돌아가도록 조언했다.29

부대가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한 10월 4일 저녁, 프랭클린은 윌리와 마틴의 부대와 두 우마차 부대가 800~95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을 제일회장단에 보고했다. 총 천 명이 넘는 성도가 아직 로키산맥 동편에 있었고, 프랭클린은 마틴의 부대가 11월 말 이전에 분지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30

제일회장단은 프랭클린의 보고를 듣고 걱정이 되었다. 그들은 몇몇 부대가 이주 기간 막바지에 영국을 출발한 것을 알고, 프랭클린과 이주를 돕는 이들이 성도들에게 기다렸다가 봄이 되면 서부로 가도록 지시하리라고 생각했었다. 교회는 이동 중인 부대들에 재보급할 식량을 아직 보내지 않았고, 이는 이주자들이 오는 동안 버틸 충분한 식량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분지의 성도들이 가서 구조하지 않는다면, 그 부대들에 속한 성도들은 얼음과 눈 속에서 죽거나 굶어 죽는 수밖에 없었다.31

브리검은 이튿날 교회 예배에서 위험에 빠진 이주자들에 대해 긴급히 말씀을 전했다.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지원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종교입니다. 그것이 제가 성신께 받은 지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다.”32

브리검은 감독들에게 즉시 노새와 물품을 모으도록 요청했다. 그런 후, 남성들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떠날 수 있도록 채비하고, 여성들에게는 담요와 옷, 신발 등 기부된 물품을 꾸려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러한 원리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종교 그리고 신앙 고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서 지금 평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33

몇몇 여성은 모임 장소를 떠나기 전에 따뜻한 양말과 속치마 등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모두 벗어서 우마차에 실었다.34 다른 이들은 즉시 음식과 물자를 모으기 시작했고, 이주자들이 도착하면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틀 뒤, 오십여 명의 남성과 스무 대의 우마차가 분지를 출발하여 로키산맥을 넘기 시작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사람과 우마차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첫 번째로 구조에 나선 이들 중에는 바로 사흘 전에 프랭클린 리차즈의 부대와 같이 귀환한 다섯 명의 선교사도 있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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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의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image: 손수레 밖으로 늘어져 흔들리는, 눈 덮인 발]첫 번째 구조대들이 동쪽으로 길을 재촉할 무렵, 에드워드 마틴의 부대는 플로렌스와 솔트레이크시티 중간에 있는 군 전초기지인 래러미 요새에 야영지를 마련했다. 제시 헤이븐과 하지츠의 우마차 부대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이주자들의 식량 공급은 줄어들고 있었지만, 분지에서 오는 구호대는 보이지 않았다.

요새의 책임자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저장고를 개방하자 성도들은 손목시계 같은 물건들을 팔아 밀가루와 베이컨, 쌀 등을 조금씩 더 마련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그들이 가진 식량은 남은 800킬로미터를 가기에 부족했다.1

제시 헤이븐은 손수레 부대의 성도들이 걱정스러웠다. 손수레를 끌고 모랫길과 울퉁불퉁한 바윗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밀가루 450그램은 부족한 양이었고, 그리고 그만큼의 배급량마저 곧 줄여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한 과로는 연로한 성도들에게 특히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기에, 그들 중에서는 무서우리 만큼 많은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제시는 브리검 영에게 편지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이들은 참으로 궁핍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2

이주자들의 고투는 계속되었다. 제시의 우마차 부대는 마틴의 부대 가까이서 이동하며 가능한 도움을 주었다. 손수레 이주자들의 이동 속도는 점점 더뎌지고 있었다. 영국 견직물 공장에서 일했던 에런 잭슨은 요새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에 열이 올랐다. 그는 병으로 기력이 쇠했고, 앞으로 나아갈 의지도 꺾여 버린 듯했다.

에런은 배급량보다 더 먹고 싶어 했지만, 그들에게는 여분의 식량이 없었다. 이 부대의 부장인 마틴은 부대가 보유한 식량을 확인한 후 하루 밀가루 배급량을 이전의 4분의 3으로 줄였다. 에런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계속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려 했지만,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에런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 뿐이었다.3

10월 19일 아침, 부대원들이 노스플랫강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에런은 길가에 앉아 쉬었다. 정오가 다 되도록 그는 여전히 기진하여 움직일 수 없었다. 지난 며칠 동안 기온이 뚝 떨어졌고 눈발도 날리기 시작한 터였다. 빨리 일어나 부대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대로 얼어붙어 영영 일어나지 못할 것이었다.

얼마 후, 부대의 두 형제들이 에런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를 다른 아픈 성도들과 함께 우마차에 태우고 노스플랫강으로 갔다. 에런이 도착해서 보니 그의 가족은 강어귀에서 손수레를 끌고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들이 짐수레를 끌고 물살을 가로지를 만한 힘이 없었기에, 에런은 우마차에서 내려 직접 걸어서 강을 건너야 했다.

아내 엘리자베스와 처제 메리가 아이들과 손수레를 지키는 동안, 에런은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힘없이 발을 내디뎠다. 그는 가까스로 몇 걸음을 떼었으나 곧 기진맥진해서는 모래톱으로 가서 그대로 쓰러졌다. 메리가 재빨리 물살을 헤치고 와서 그를 일으켰고, 다행히 한 남성이 말을 타고 와서 그를 태워 강을 건네주었다.4

부대의 행렬 사이로 북풍이 불고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메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엘리자베스와 함께 손수레를 끌고 강을 건넜다. 성도들은 허우적거리며 강을 건너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이가 너무 많거나 어린 사람들, 혹은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강을 건널 수 없는 성도들을 안거나 업고 가는 이들도 있었다. 열아홉 살인 세라 앤 헤이그도 얼어붙을 듯 차가운 강물을 헤치고 되돌아가기를 반복하며 여러 사람을 강 건너로 데려갔다.

더는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던 에런 잭슨은 손수레에 실려 밤을 보낼 야영지로 옮겨졌다. 수레 뒤편으로 늘어진 그의 발이 힘없이 흔들거렸다. 엘리자베스와 메리도 진영에 도착하는 대로 에런을 간호할 준비를 하고 곧장 뒤를 따랐다. 오후가 저물어 갔고, 그들 뒤로 성도들이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다 해져서 너덜너덜한 옷이 그들의 몸 위로 딱딱하게 얼어붙었다.5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부축하여 침상으로 옮긴 후 곁에서 잠이 들었다. 몇 시간 후, 엘리자베스는 잠에서 깨어나 에런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깜짝 놀란 그녀는 남편의 몸에 손을 댔다. 에런은 차갑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도와 달라고 소리쳤지만, 그 누구도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녀는 불을 지펴 에런을 살펴보고 싶었지만 불을 피울 방법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주검이 된 남편 곁에 누워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에게는 여전히 돌보아야 할 아이들이 있음을 알았다. 그녀를 도와줄 여동생 메리도 있었다. 하지만 메리의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진정으로 기댈 곳은 오직 주님뿐이었다.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주님께서 자신을 위로하고 아이들을 도와주시리라 신뢰하며 도움을 간구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이주자들은 몇 센티미터 높이로 쌓인 눈을 보고 절망했다. 일단의 형제들이 지난밤 세상을 떠난 열세 명의 시신과 함께 에런을 옮겨갔다. 땅은 삽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딱딱했기에, 그들은 죽은 이들을 담요로 감싼 뒤 그 위에 눈을 덮었다.6

마틴 부장은 날이 좋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길을 가도록 부대에 지시했다. 이주자들은 칼바람에 맞서 점점 더 깊어지는 눈길 위에서 손수레를 밀고 끌며 몇 킬로미터를 더 갔다. 바퀴에 축축한 눈이 들러붙어 무게가 불어난 손수레는 더욱 끌기가 힘들어졌다.7

이튿날에도 부대는 더 높이 쌓인 눈밭 위를 터벅터벅 걸어갔다.8 추위를 막을 만한 신발이나 장화를 신은 사람은 많지 않았고, 동상에 걸려 살갗이 벗겨진 발에서는 피가 흘렀다. 성도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사기를 잃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9 그러나 노스플랫강을 건넌 후 나흘이 지나도록 부대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여위고 쇠약해진 이주자들은 계속 나아가려고 사력을 다했다. 밀가루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소들이 죽어 나갔지만 너무 말라서 그마저도 먹을 것이 거의 없었다. 몇몇 성도들은 천막을 칠 기운이 없어 그대로 눈을 맞으며 잠을 청했다.10

10월 23일, 마틴 부장은 레드뷰츠라는 곳에서 쉬어 가기로 결정을 내렸다. 진영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다. 기온은 끝없이 떨어졌고, 지금까지 부대에서 목숨을 잃은 이는 50명이 넘었다. 밤이면 늑대들이 슬그머니 진영으로 들어와서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먹어 치웠다.11

마틴 부장은 매일 성도들을 한데 모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진영의 병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축복을 간구했다. 본인도 지치고 비통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지만, 마틴 부장은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며 성도들을 안심시켰다.12

10월 27일 저녁, 엘리자베스는 바위에 앉아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지금 영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위투성이 산골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 눈 속에 발이 묶인 채 실의에 빠져 있었다. 자신은 남편을 잃었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여의었다. 겨울바람을 막을 수단은 다 해진 옷과 담요 몇 장이 전부였다.

밤 어느 순간, 그녀는 잠이 들었는데 에런이 곁에 서 있는 꿈을 꾸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힘내요, 엘리자베스. 구조대가 오고 있어요.”13

이튿날 이주자들이 변변찮은 음식으로 아침을 때우고 났을 때, 그들은 말을 탄 세 사람이 근처 언덕을 내려오는 것을 발견했다.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성도들은 그들 중에 있는 조셉 영을 알아보았다. 올해 스물두 살인 조셉은 브리검 영의 아들로, 3년 동안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 옆으로는 솔트레이크밸리에서 온 대니얼 존스와 에이블 가르가 함께 있었다. 이 세 사람은 말을 몰고 진영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은 뒤, 식량 등 자신들이 싣고 온 물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조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알렸다. “지금 여러분을 위한 충분한 양의 식량과 의복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이곳을 출발하셔야 합니다.” 7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른 구조대가 음식과 옷, 담요를 실은 우마차들을 끌고 오고 있었다. 계속 길을 간다면 며칠 안에 그들을 만날 수 있었다.14

이주자들은 환호하며 조셉 일행을 끌어안고 그들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가족들은 함께 웃고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고, 곳곳에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밤이 되자, 부대원들은 찬송가를 부른 뒤 각자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그들은 서쪽으로 출발할 것이었다.15



사흘 뒤인 10월 31일, 마틴의 부대는 길에서 다른 구조대를 만났다. 이 소규모 구조대를 이끌던 조지 디 그랜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힘겹게 손수레를 끌고 있는 오륙백 명의 성도들이 4~6킬로미터가량 구불구불 늘어서 있었다. 온종일 눈밭과 진흙탕 속에서 손수레를 밀고 끌어 온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보였다.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프거나 기진맥진해서 수레에 누워 실려 오는 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그중 몇몇은 부모 옆에서 눈길을 헤치며 분투하고 있었다. 모두가 추위에 떠는 것 같았고, 눈을 그대로 맞아 뻣뻣해진 팔다리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도 보였다.16

그 후로 며칠 동안, 구조대는 마틴의 부대가 서쪽으로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그들은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 데블스게이트라는 두 개의 높다란 절벽 근처 골짜기로 이주자들을 이동시킬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려면, 이주자들은 차디찬 스위트워터강을 건너야만 했다. 지난번에 강을 건너면서 겪은 악몽이 아직도 생생했던 많은 이주자들은 도강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었다. 다행히 몇몇은 우마차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걸어서 건너야 했다. 구조대원 몇몇과 일부 이주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안고 차가운 물살을 헤치며 강을 건넜다. 구조대의 다섯 젊은이, 데이비드 피 킴볼, 조지 더블유 그랜트, 앨런 헌팅턴, 스티븐 테일러, 아이라 네베커는 얼음장 같은 물속에 몇 시간이나 서서 늠름하게 이주자들이 강을 건너도록 도왔다.

이주자들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자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후에 그들은 그 골짜기에 마틴스코브라는 이름을 붙였다.(Martin’s Cove: 마틴스코브, 마틴의 골짜기라는 뜻—옮긴이) 그 야영지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추워졌고,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한 이주자는 마틴스코브를 “발 디딜 틈 없는 무덤”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17

11월 9일 즈음에는 나머지 두 개 우마차 부대의 제시 헤이븐과 성도들도 마틴의 부대가 있는 골짜기에 함께 있었다. 날이 개자, 구조대는 부대와 함께 계속 서쪽으로 전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솔트레이크시티까지 남은 520여 킬로미터를 가는 동안 모든 이주자가 버틸 만큼의 식량과 물품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주자들은 손수레를 비롯해 가지고 있던 물품을 거의 다 버리고 추위를 막는 데 필요한 것들만 챙겼다. 마틴 부대의 성도 중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삼 분의 일에 불과했다. 구조대는 나머지 성도들을 우마차에 태웠다.18

조지 디 그랜트는 이주자들에게 자신의 구조대가 지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조지는 브리검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저희는 의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보여 주는 그런 힘과 신앙을 저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온 이들이 뿜어내는 그 선한 분위기도 저로서는 난생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간증을 덧붙였다. “저희는 멈추지 않고 기도해 왔으며, 하나님은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19

에프라임 행크스와 아르사 힝클리가 속한 구조대도 마틴스코브 서쪽에서 부대를 발견하고 추가로 식량을 지급하고 그들의 이동을 도왔다. 솔트레이크시티까지 400여 킬로미터를 앞둔 로키리지에 이르렀을 때, 이주자들은 구호를 위해 나온 다른 열 대의 우마차를 만났다. 솔트레이크밸리를 출발하여 점점 더 깊게 쌓여 가는 눈을 뚫고 구조에 나선 사람은 그때까지 350명이 넘었다. 그들은 행로를 따라 야영지들을 마련하고 눈을 치우고 불을 피웠으며 이주자들이 걷지 않아도 되도록 더 많은 우마차를 제공했다. 또한, 그들은 이주자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그들이 고통을 잊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주었다.20

혹독한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지하고 계심을 느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인 조셉 시먼스는 솔트레이크밸리에 있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하루가 멀다고 성난 폭풍이 일어나 우리를 무시무시하게 위협하고 있어. 누군가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리라 생각할거야.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우린 벌써 오래전에 눈 속에 발이 묶여 산에서 오도 가도 못했을 거야.”21



브리검은 이동 중인 성도들에 관해 더 알게 되자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주력하려 애를 썼다. 그는 11월 12일에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 마음은 저 눈 속에 가 있습니다. 저는 매 순간 그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22

11월 30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안식일 모임을 감리하던 브리검에게 구호에 나섰던 우마차들이 마틴의 부대원들을 태우고 몇 시간 후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서둘러 그날 남은 모임들을 취소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주자들이 도착하면, 그들이 도시에 있는 편안하고 좋은 집들로 나뉘어 가서 머무르게 하고 싶습니다.”23

정오 무렵, 이주자들은 솔트레이크시티에 들어섰다. 그들은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부대에서 백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생존자 다수가 손발에 동상을 입었고, 동상에 걸린 신체 부위를 절단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구조대가 오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을 것이었다.

준주의 성도들은 새로 온 이주자들을 기쁘게 자신들의 집으로 맞아들였다. 엘리자베스 잭슨은 자녀들을 데리고 솔트레이크시티 북쪽 오그던에 있는 남동생 새뮤얼의 집으로 들어갔다. 엘리자베스의 가족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잔혹한 여정으로 상한 몸을 회복했다.24

마틴의 부대보다 2주 늦게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한 제시 헤이븐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솔트레이크밸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내인 마사와 애비게일, 그리고 자신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태어난 아들 제시를 보기 위해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그런 다음 그는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대를 보내 준 데 감사하며 선지자 브리검 영을 찾아갔다.

그는 분지에 돌아온 뒤 곧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1856년 가을은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을 것이다. 19년 동안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왔지만, 성도들이 작년 가을만큼 고통을 많이 겪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25

마틴의 부대에 있던 페이션스 로더는 자신이 여정을 견디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셨음을 회고하며 이렇게 간증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으며, 우리를 분지까지 데려오셨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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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개심하는 사람들


[image: 산중 호수를 뒤로하고 휘날리는 미국 국기]1856년부터 1857년 사이의 겨울, 솔트레이크밸리에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어는 동안 조셉 에프 스미스는 하와이의 빅아일랜드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조셉은 조지 큐 캐넌이 그랬던 것처럼 빠른 속도로 하와이의 언어를 익히고 선교부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제 열여덟 살, 선교사로 부름받은 지 거의 3년이 되어 가는 조셉은 주님을 위해 쉼 없이 봉사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했다.1

그는 동생 마사 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아직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 일을 다 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2

얼마 후, 조셉은 유타에 있는 형 존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존은 그곳의 소식을 이렇게 전했다. “성탄절이 지나고 곧 새해 첫날이 되었지만 들뜬 분위기는 없었어.” 성도들은 명절이면 으레 성대한 무도회와 잔치를 즐겼으나 올해는 그런 축제 분위기를 자제하라는 지도자들의 권고가 있었다. 지난 가을에 제디다이아 그랜트가 시작한 도덕 개혁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런 식으로 명절을 축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였다.

존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지금껏 우리는 자신을 망각한 채 잠들어 있었어. 우리 종교를 제쳐 두고 현세적인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았지.” 스물네 살의 존은 얼마 전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녔던 직분인 교회의 감리 축복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도덕 개혁 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했지만 지독히 숫기가 없던 탓에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일에는 나서지 못했다.3

다른 가족들 역시 조셉에게 편지를 통해 개혁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9월 이후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까이에 있는 물웅덩이에서 죄를 뉘우친 성도들에게 재침례를 주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얼음을 깨는 수고도 마다치 않았다.4 이에 더하여, 제일회장단은 각 감독들에게 다시 침례받고 성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성도가 더 많아질 때까지 와드에서 성찬 집행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5

조셉의 이모인 머시 톰슨은 개혁 운동이 자신과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었다. 머시는 조셉에게 편지로 이렇게 전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놀랍기만 하구나. 나는 그분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걸 느끼고 있단다.”6

교회의 지도자들은 의로운 생활을 장려할 목적으로 성도들에게 와드 모임에서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권고했다. 머시는 조셉에게 보낸 편지에서 앨런 헌팅턴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앨런은 스위트워터강에서 손수레 부대의 이주자들을 건네주는 것을 도왔던 젊은이 중 하나였다. 이전까지 앨런은 제멋대로 구는 젊은이였다. 그러나 손수레 부대를 구조한 직후에 열린 슈거하우스 와드의 모임에서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들을 인정하며 구조 활동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머시는 이렇게 전했다. “앨런 형제는 이동 중이던 손수레 부대로 가는 동안, 그리고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오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정말 많이 목격하고 기쁨을 느꼈다고 하더구나. 앨런 형제는 자신의 젊은 친구들에게 어리석은 일을 관두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했어. 앨런의 어머니는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의 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평생 이렇게 행복한 때는 처음이라고 외쳤단다.”7

또한, 몇몇 남성들은 교회 회원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 선교사들은 각 가정을 방문하며 몇 가지 정해진 질문을 했는데, 그들은 질문을 통해 자신이 방문한 가족이 십계명을 지키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와드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등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8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더욱더 의롭게 생활할 것을 독려하고, 더 많은 남성과 여성들에게 복수결혼을 실행하도록 요청했다. 브리검 영은 도덕 개혁 운동이 시작된 직후에 존 스미스에게 두 번째 아내를 맞도록 강하게 권고했다. 존의 아내 헬렌은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생긴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러나 자신과 남편이 그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면, 헬렌은 최대한 빨리 결혼식을 하기를 바랐다. 어쩌면 복수결혼의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이 나중에는 더 쉬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존은 멀리사 레먼이라는 여성과 결혼했다. 헬렌은 하와이에 있는 조셉에게 편지로 이렇게 전했다. “그 일은 나에게 시련이었지만, 어찌됐든 지금으로선 결혼식이 끝나서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은 모든 면에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실 거고,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큰 시험인 것 같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마음에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요.”9

조셉은 여동생 마사 앤이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도 개혁 운동에 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다. 2월에 마사 앤은 조셉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나는 침례를 받았고, 우리 종교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기 시작했어. 이제 막 내 잘못들을 깨닫고 고쳐 나가기 시작한 참이야.” 마사 앤은 올케인 헬렌과 불화를 겪은 지 여러 달 만에 마침내 서로 화해했다.10

마사 앤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들 개심하고 있고, 이제 나를 친절히 대해 줘. 우린 이제 모두 좋은 친구야.”11

와드에 결혼하는 젊은이가 많아지자 마사 앤은 자신도 결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마사 앤은 에이브러햄 스무트 감독의 의붓아들인 윌리엄 해리스와 사랑하는 사이였다. 마사 앤은 조셉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사랑이란 단어를 입에 올릴 때면 손이 떨려. 하지만 이건 정말 사랑이야. 윌리엄은 훌륭한 청년이고 난 그를 사랑해.”

마사 앤은 조셉에게 비밀을 지켜 달라고 부탁했다.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편지할 때는 절대 이 이야긴 하지 마. 그리고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줘.”

하지만 윌리엄은 곧 유럽으로 선교 사업을 떠날 예정이었다. 마사 앤에게 이 일은 큰 시련이었다. 마사는 조셉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전했다. “난 지금 이겨 내는 중이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다 잘 될 거야.”12



1857년 봄, 브리검 영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개심했음을 기뻐하며 교회 전역에서 성찬을 재개했다. 브리검은 몇 번이고 성도들을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칭했다.13

그러나 도덕 개혁 운동 기간에 불거진 문제점도 있었다. 지도자들은 배도한 사람들과 교회의 회원이 아닌 지역민에 대해 가혹하게 말했고, 이에 위축된 일부 사람들은 준주를 떠나갔다. 잦은 가정 방문과 공개적인 고백으로 당황스러움이나 혼란이 야기되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면 감독과 가정 선교사, 교회의 회원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접견과 고백은 사적으로 행하도록 권장하기 시작했다.14

일반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더 나은 행동을 장려하는 설교를 할 때 온건하고 마음을 고양하는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몰몬경에는 강력한 설교로 사람들이 개심하도록 고무할 수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예시들이 있었으므로, 그해 겨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주 극단적인 말로 성도들에게 회개를 외쳤다. 브리검과 지도자들은 구약전서의 성구들을 인용하면서, 몇몇 통탄할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를 받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했다.15

이러한 가르침은 개신교의 부흥회 목사들이 죄인을 개심시키기 위해 겁박할 때 쓰는 지옥 불, 유황 따위의 끔찍한 말들을 연상시켰다.16 브리검은 때로 자신의 맹렬한 설교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의도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17

어느 날, 브리검은 시더시티의 스테이크 회장인 아이작 헤이트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서 아이작은 엔다우먼트를 받은 후 약혼녀와 성적인 죄를 범했다고 고백한 한 남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남성은 그 후 그 약혼녀와 결혼했는데 자신의 죄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작은 이렇게 물었다. “그 형제에게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이에 브리검은 이렇게 답했다. “그 젊은이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모든 죄를 회개한 후 똑같이 침례받도록 이르십시오.”18 그는 개혁 운동을 위해 호되게 훈계하면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도록 도와 주라고 지도자들에게 자주 권고했다. 브리검은 성도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단호히 가르치기도 하고 자비를 구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19



개혁의 시기가 서서히 끝나 갈 무렵, 성도들은 연방 정부에서 임명한 준주 정부의 관리들 때문에 다시 한번 절망감을 맛보았다. 1857년 초, 유타의 입법부는 새로 선출된 미국의 대통령인 제임스 뷰캐넌에게 자신들이 직접 준주 행정부의 지도자들을 정할 수 있도록 더 큰 자유를 허용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우리는 정부의 관리가 우리 준주의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비롯하여 이곳에 적용되지도 않고 올바르게 시행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저항할 것입니다.”20

한편 준주 행정부의 관리들도 좌절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외부인에 대한 성도들의 경멸, 연방 정부에서 임명한 지도자들의 위협, 준주 행정부 내에서의 정부와 교회의 분리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3월이 되자 몇몇 관리들은 자리에서 물러난 후, 성도들이 복수결혼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타 준주의 행정부가 외견상 민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고 동부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렇게 몇 년 전 페리 브로커스 등과 같은 자들의 전례를 따랐다.

초여름이 되어 평원에 눈이 녹고 우편 수송 길이 다시 열린 후에야 성도들은 과격한 말로 작성된 자신들의 청원과, 과거의 관리들에 대한 자신들의 처우 관련 보고 때문에 뷰캐넌 대통령과 그의 고문들이 몹시 경악하고 분노했음을 알게 되었다. 대통령은 성도들의 이러한 행동을 반란으로 여기고 유타에 생긴 공석에 새로운 인사들을 임명했다.21 그 사이 동부의 신문과 정치인들은 브리검을 준주의 지사직에서 몰아내고, 소문으로 떠도는 성도들의 반란을 진압하며, 연방 정부가 보낸 새로운 관리들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보호받도록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에게 군사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비평가들은 이 계획을 과도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처사로 여겼지만, 곧 대통령이 이 계획을 추진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뷰캐넌은 유타에 연방 정부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당시 미국은 노예 문제로 심각한 긴장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남부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 소유주들이 언젠가 그들만의 국가를 형성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타에 병력을 파병하면, 연방 정부에 대한 타 지역의 도전을 단념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22

자신의 준주 지사 임기가 끝나 가고 있었기에, 브리검은 이제 대통령이 외부 인사를 그 자리에 임명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한 변화가 생긴다고 해서 성도들에 대한 그의 입지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그가 정치적으로 성도들을 돕는 것은 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브리검을 자리에서 몰아내고 병력을 파병해 그런 변화를 감행한다면, 자치에 대한 성도들의 바람은 이루어질 가망이 거의 없게 될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경멸하는 이들의 충동에 또 다시 휘둘리게 될 것이다.23

뷰캐넌의 의중에 대한 소문이 돈 지 한 달 후, 사도 팔리 프랫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브리검에게 전해졌다. 팔리를 살해한 사람은 헥터 매클레인이었다. 그의 아내였던 엘리너 매클레인은 그와 연을 끊고 따로 사는 동안 복수결혼을 통해 팔리의 아내가 되었다. 엘리너는 여러 해 동안 헥터의 학대와 알코올 의존증으로 고통받다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로 개종했다. 엘리너가 떠나자 헥터는 팔리를 탓하며 아이들을 미국 남부에 있는 친척 집으로 보내 그곳에서 살게 했다. 그러자 엘리너는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했고, 팔리도 그녀를 돕기 위해 곧 뒤따라갔다. 그리고 1857년 5월, 헥터는 팔리를 추적한 끝에 그를 잔인하게 살해했다.24

팔리의 죽음은 브리검과 성도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팔리는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탁월한 후기 성도 저술가이자 선교사였다. 그가 쓴 A Voice of Warning『보이스 오브 워닝』이라는 소책자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성도들은 지치는 법 없이 왕성하게 봉사하며 독보적인 목소리를 내던 팔리를 잃고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편집인들은 팔리의 피살을 정당화하는 분위기였다. 헥터 매클레인이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을 살해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심지어 한 신문은 뷰캐넌 대통령에게 헥터를 유타의 새 지사로 임명하도록 추천하기까지 했다.25

미주리와 일리노이에서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팔리를 살해한 자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26



성도들과 미국 정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무렵, 마사 앤 스미스는 이제 곧 유럽 선교부로 떠날 윌리엄 해리스와 작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사 앤은 윌리엄이 귀환하면 그와 결혼할 생각이었다. 윌리엄이 선교사로 성별되기 위해 제일회장단을 만나던 날, 마사 앤은 윌리엄의 어머니인 에밀리 스무트를 도와 윌리엄이 여행에 가져갈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때, 윌리엄이 방으로 뛰어 들어와 말했다. “마사, 모자를 챙겨서 나와요.” 윌리엄을 성별하던 브리검이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마사 앤을 솔트레이크시티로 데려와 결혼할 것을 제안한 것이었다.

마사 앤은 깜짝 놀라서 에밀리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에밀리가 말했다. “아가, 옥양목 드레스를 입고 어서 가 보렴.”

마사 앤은 서둘러 옥양목 드레스로 갈아입고 마차에 올라 윌리엄 옆에 앉았다.(옥양목: 무명실로 곱게 짠 얇고 색깔이 매우 흰 천—옮긴이) 두 사람은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마사 앤은 윌리엄과 그의 가족이 사는 집으로 들어갔다. 이틀 후, 윌리엄은 손수레에 짐을 싣고 다른 일흔 명의 선교사와 함께 분지를 출발했다.27

몇 주 뒤, 선교사들과 함께 뉴욕시에 도착한 윌리엄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윌리엄은 이제 한 가족이 된 조셉 에프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성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온갖 비방의 말이 다 들려옵니다. 사람도 신문도 모두 유타 이야기뿐입니다. 다들 연방 정부가 유타에 지사와 병력을 파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임명된 지사는 준주에서 미국의 법을 강제로 집행하고 여성을 해방할 것이며, 영 회장님이 저항한다면 그분을 교수형에 처할 것이라 합니다.”28



성도들이 분지에 도착한 지 10주년이 되던 1857년 7월 24일, 스무트 가족은 브리검 영 및 2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솔트레이크시티 동쪽 산에 있는 호수로 야유회를 갔다. 오전에 성도들은 여러 정착촌에서 온 관악대들의 연주를 들으며 낚시를 하고 춤을 추고 담소를 나눴다. 높이 뻗은 두 그루의 나무 꼭대기에서 미국의 국기들이 휘날리는 가운데 성도들은 오전 내내 축포를 쏘고, 준주 민병대의 훈련을 구경하고, 연설을 들었다.

그러나 정오 무렵, 에이브러햄 스무트와 포터 록웰이 말을 몰고 야유회장으로 들어오면서 축제 분위기는 중단되었다. 에이브러햄은 교회 일로 미국 동부에 출장을 갔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화물을 실은 우마차가 서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새로운 지사와 함께 1500명에 이르는 군대를 공식적으로 유타로 보냈으며, 그 우마차들은 군대에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었다. 또한, 연방 정부는 성도들과 동부 사이의 소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타 준주로 가는 우편 업무를 중단시켰다.29

이튿날, 브리검 영과 성도들은 군대가 들이닥칠 것에 대비해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갔다. 8월 1일, 준주 민병대의 사령관인 대니얼 웰스는 장교들에게 전쟁을 위해 준주의 모든 공동체를 준비시키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성도들은 조금의 식량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식량을 비축해야만 했다. 대니얼은 성도들에게 캘리포니아로 가는 우마차 행렬에 곡물 등 여러 물품을 팔지 말라고 지시했다. 군대가 분지를 포위하면, 성도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었다.30

또한, 브리검은 외딴 지부와 정착촌의 선교부 회장 및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유타의 집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평양 선교부를 감리하고 있던 조지 큐 캐넌에게도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봉사한 기간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일하는 장로들을 해임하십시오. 부모들이 그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젊은이를 설득하여 이곳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31

잔혹하기로 이름난 윌리엄 하니 장군이 유타로 진군해 오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브리검에게 전해졌다. 하니는 자신이 성도 대부분에게 적대감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누가 봐도 그는 브리검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처벌하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32

브리검은 생각했다. “나를 교수형에 처하기 전에 재판정에 세울지 말지만 결정하지 않았을 뿐이겠지.”33



솔트레이크시티와 그 주변 지역의 성도들이 군대가 쳐들어올 것에 대비하는 동안, 조지 에이 스미스는 준주의 남부에 있는 정착촌들을 다니며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 8월 8일, 그는 6년 전 자신이 설립을 도왔던 패러원이라는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의 성도들은 그를 사랑하고 신뢰했다.34

이미 그곳에도 군대에 관한 소식이 닿은 터라 사람들은 모두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추가 병력이 먼저 유타 남부로 들이닥쳐서 북쪽으로 가기 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곳의 정착촌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패러원처럼 근근이 생계를 이어 가는 빈곤한 정착촌들은 군대의 공격에 저항할 도리가 없었다.35

조지는 이 지역에 있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의 안전이 염려되었다. 그는 군대가 전쟁을 벌여 교회를 전멸하려 한다고 전하고, 패러원 성도들에게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유분의 곡식을 감독에게 가져가서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시기를 위해 비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또한 가지고 있는 양모를 모두 동원해 옷도 만들어야 했다.36

다음 날, 조지는 더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교회가 동부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군대는 그들을 둘로 분열시켜 손쉽게 장악하고 말 것이었다.

조지는 이렇게 지시했다. “필요할 때가 올 테니 식량을 잘 보존하십시오.” 군인들이 들어오면 성도들은 선의로든 얻을 것이 있어서든 그들을 돕고 먹이려는 유혹을 받으리라는 것을 조지는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곡식이나 여물을 파시겠습니까?” 조지가 물었다. “그들의 머리에 기름과 물을 쏟아 주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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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어, 너무 늦어 버렸어


[image: 막대기에 달린 백기]1857년 여름, 요한과 칼 도리우스는 약 300명의 스칸디나비아 성도들로 이뤄진 손수레 부대와 함께 시온으로 향했다.1 이 부대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5월에 미국 동부에 도착했었다. 아버지와 여동생들이 시온으로 이주한 후로도 오랫동안 노르웨이와 덴마크에 남아 복음을 전했던 요한은 마침내 미국 땅을 마주하게 됐을 때 기쁨으로 심장이 고동쳤다.2 그러나 그들은 뭍에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팔리 프랫이 살해당했으며 1500명 규모의 병력이 유타의 성도들을 진압하러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3

지난해 이동 중에 목숨을 잃은 손수레 부대 이주민들의 소식도 들었다. 브리검이 기대했던 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손수레 이동 방식이 기존의 우마차 이동 방식보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덜 들었다. 솔트레이크밸리로 간 다섯 개의 손수레 부대 중 먼저 출발했던 세 개의 부대는 큰 사고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다른 두 개의 부대가 맞이한 비극적인 결과 또한 이주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중 몇 사람이라도 더 잘 계획하고 조언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주를 돕는 이들은 더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손수레 부대든 분지에 무사히 도착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발시켰다.4

8월 말경, 요한과 칼이 속한 부대는 한동안 무기와 보급품을 단단히 갖추고 유타로 행군하는 군대 가까이서 이동했다. 군대가 성도들을 제압하려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주민들은 군대와 나란히 이동하는 동안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한 일이 없었다.5

솔트레이크밸리까지 약 320킬로미터를 남겨둔 어느 날, 이주민들은 군부대 소유의 황소 한 마리를 길에서 발견했다. 그 황소는 발을 다친 상태였다. 군대의 보급 식량을 실은 우마차의 지도자가 말했다. “그 황소는 당신들이 가져가도 좋소. 당신들도 고기가 조금 필요하지 않소?”

성도들은 기쁘게 황소를 받았다. 구호물자를 실은 우마차들이 분지를 출발해서 이쪽으로 오는 중일 테지만, 그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른 식량 자원이 부족했던 성도들은 이 황소 고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다.

손수레 부대는 마침내 군대를 앞지르게 되었다. 유타가 가까워지자, 요한은 자기 앞에 놓인 중요한 일들을 어서 빨리 시작하고 싶었다. 그는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노르웨이에서 온 성도인 카렌 프란츤과 결혼했다. 그리고 그의 형 칼도 같은 날 노르웨이 성도인 엘렌 롤프슨과 결혼했다. 귀환 선교사인 요한과 칼은 유타에서 정착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어딘가에 정착한다는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나머지 가족들과도 가까이 살며 시온에서 새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었다.6

그러나 앞일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었다. 군인들은 이동 중에는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들은 과연 준주에 들어섰을 때도 지금과 똑같을 것인가?



1857년 8월 25일, 유타 남부의 인디언 선교부 회장인 제이컵 햄블린은 조지 에이 스미스와 함께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한 무리의 파이우트족 지도자들과 함께 북쪽으로 이동했다. 군대와의 갈등으로 폭력 사태가 벌어진다면 성도들과 파이우트족이 손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브리검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평의회에 부족의 지도자들을 초대한 것이었다.7 제이컵은 모임에서 통역을 할 예정이었다.8

솔트레이크시티까지 절반 정도 갔을 때, 제이컵 일행은 미국 남부의 아칸소주 출신이 주를 이루는 이주민들의 우마차 행렬과 개울을 사이에 두고 야영을 했다. 해가 진 후, 아칸소 부대 사람 몇몇이 다가와 자신들을 소개했다.9

아칸소 부대의 인원은 140명가량이었는데,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에서의 새 출발을 갈망하는 젊은 사람들이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기혼자들도 몇몇 있었다. 그들의 지도자는 알렉산더 펜처와 존 베이커였다. 캘리포니아에 가 본 경험이 있는 펜처 대장은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알려진 타고난 지도자였다. 그와 그의 아내 일라이자는 아홉 자녀를 두었는데 모두 이 부대에 함께 있었다. 베이커 대장은 장성한 세 자녀, 그리고 갓 태어난 손자와 동행하고 있었다.

부대에는 우마차와 마차를 끌 노새와 말, 황소들이 있었고 수백 마리의 롱혼도 있었다. 롱혼을 캘리포니아로 갈 때까지 잘 먹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도 있었다.10(롱혼: 미국 남서부의 뿔이 긴 소—옮긴이)

펜처 대장이 처음 캘리포니아에 갔던 시기에는 유타를 지나는 남쪽 길에 누구든 소를 풀어 놓고 풀과 물을 먹일 수 있는 장소가 많았다. 그러나 그 후 이 길을 따라 새로운 정착촌들이 들어서며 땅을 차지하는 바람에 대규모 우마차 행렬들은 성도들의 협조 없이는 이곳에서 소나 말을 먹이기가 어려웠다.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지금, 많은 성도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의심과 적대의 눈초리로 대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외부인에게 식량을 팔지 말라는 권고에 순종하고 있었다.11

성도들의 냉담한 태도에 아칸소 부대 사람들은 속이 탔다. 앞으로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뜨겁고 메마른 지역 중 일부를 지나가야 했다. 필요한 물품을 다시 채우고 가축에게 먹이와 물을 먹이며 휴식을 취할 곳이 없다면 여정은 어려워질 것이었다.12

제이컵 햄블린은 남쪽 길에서 야영을 하기 좋은 장소들을 아칸소 부대에 일러 주었다. 가장 좋은 곳은 자신의 목장 바로 남쪽에 있는 초목이 무성한 산간 지대로, 그곳에는 소들이 먹고 마실 물과 풀이 많았다. 이 평화로운 지역은 마운틴메도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13



며칠 뒤, 아칸소 부대는 마운틴메도스로 가기 전에 물품을 사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남쪽으로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시더시티에서 행렬을 멈췄다. 시더시티는 유타 남부의 마지막 대규모 정착촌으로, 성도들의 철강 산업 본거지였으나 지금은 난조를 보이고 있었다. 이곳의 거주민들은 궁핍했으며 비교적 고립된 상태에 있었다.14

아칸소 부대는 마을 외곽에서 제분하지 않은 밀 여든 말을 팔겠다는 남자 하나를 찾았다. 부대의 몇 사람은 그 밀과 인디언에게 산 옥수수를 방앗간으로 가져갔다. 그 방앗간의 주인은 그 지역의 감독인 필립 클링겐스미스였는데, 그는 밀과 옥수수를 빻는 값을 유난히 비싸게 불렀다.15

그동안 부대의 다른 이들은 물품을 사기 위해 마을의 상점으로 갔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시더시티 정착민들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아칸소 부대 사람들이 원하는 물품이 그 상점에 없었거나 점원이 그 물건들을 팔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16 어떤 사람들은 부대 사람 몇 명이 화를 내면서 군대가 들어오면 그들을 도와 성도들을 추방하겠다며 위협했다고 기억했다. 또 다른 정착민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살해하는 데 쓰였던 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부대원 중에 있었다고 말했다.17

펜처 대장은 분노한 부대원들을 진정시키려 했다.18 그러나 그중 일부가 시장이자 스테이크 회장이며 준주 민병대의 소령이었던 아이작 헤이트의 집을 찾아내서 그에게 고함을 지르고 협박했던 것으로 보인다.19 아이작은 뒷문으로 살짝 집을 빠져나가 마을의 보안관 존 히그비를 찾아가서 빨리 그들을 체포하라고 했다.

히그비는 그들과 대면하여, 평화를 어지럽히고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현지 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 부대원들은 그에게 자신들을 체포해 보라며 도발하고는 마을을 떠났다.20



몇 시간 후, 아이작 헤이트와 시더시티의 지도자들은 지역 민병대의 사령관이자 인근 패러원의 스테이크 회장인 윌리엄 데임에게 전갈하여 아칸소 부대의 이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했다. 부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정착촌의 어느 누구에게도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이주민들이 떠날 무렵 마을 주민들은 감정이 상해 있었다. 심지어 보복 계획을 모의하기 시작한 이들도 있었다.

윌리엄은 교회와 정착촌 지도자들의 평의회에 아이작의 전갈을 전달했고, 그들은 아칸소 부대가 위험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윌리엄은 아이작에게 편지로 이렇게 권고했다. “그들의 위협은 무시하십시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은 것이기에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21

그러나 아이작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 정착촌의 후기 성도인 존 디 리를 불렀다. 존은 그 지역의 파이우트 인디언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며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열심히 일했으며, 남부의 정착촌에서 자신의 능력을 몹시 증명하고 싶어 했다.22

아이작은 존을 기다리는 동안 시더시티의 다른 지도자들을 만나 아칸소 부대를 향한 자신의 보복 계획을 설명했다. 마운틴메도스의 남쪽에는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을 따라 좁은 골짜기가 이어졌다. 그곳에서라면 파이우트족이 우마차 행렬을 공격하여 부대원들을 일부 또는 전부 죽이고 그들의 소들을 탈취할 수도 있을 터였다. 파이우트 인디언은 일반적으로 평화롭게 살았으며, 그들 중에는 교회의 회원이 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아이작은 존이 그들을 설득하여 부대를 공격하게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23

존이 도착하자 아이작은 이주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 중에 선지자 조셉을 죽이는 데 사용됐던 총을 갖고 있다고 떠벌리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전했다.24 아이작은 말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위협을 실행에 옮겨 남부의 모든 외딴 정착촌에서 약탈을 자행할 것입니다.”25

그는 존에게 부대를 공격하도록 인디언들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아칸소 부대 사람들을 일부 또는 전부 없애 준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인 정착민들이 공격을 명령했다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했다.

책임은 파이우트족에게 돌아가야 했다.26



9월 6일 일요일 오후, 마운틴메도스에서 야영 중인 아칸소 부대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시더시티의 지도자들이 다시 모였다. 평의회에 참석한 몇몇은 부대원 한 명이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죽음과 관련이 있거나, 부대에 군대를 도와 성도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음을 확신하고는 파이우트 인디언이 부대를 공격하도록 유도하자는 계획을 지지했다.27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이 이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곧 이 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이 더 나오기 시작했다.28 실망한 아이작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을 뛰쳐나갔다. 그러는 동안 평의회에서는 속히 브리검 영에게 전령을 보내어 조언을 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29 그러나 월요일 정오가 되도록 전령은 파견되지 않았다.

같은 날인 9월 7일, 아이작은 존 디 리의 전갈을 받았다. 그날 아침에 존과 일단의 파이우트 인디언들이 마운틴메도스에서 아칸소 부대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 파이우트족은 이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지만, 존과 다른 현지 지도자들은 그들이 공격에 가담해 주면 이주민들에게서 빼앗은 물품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30

이 소식을 들은 아이작은 정신이 아찔해져 몸을 휘청였다. 계획대로라면, 공격은 아칸소 부대가 마운틴메도스를 떠나기 전이 아니라 후에 일어나야 했다. 존은 아칸소 부대 중 일곱 명이 죽고 열여섯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아칸소 부대는 우마차들을 원형으로 모은 뒤 반격했고, 이 싸움으로 파이우트 인디언도 한 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31

마운틴메도스에서 포위 작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아이작은 브리검 영에게 편지로 조언을 구했다. 그는 파이우트족이 어떤 우마차 행렬을 공격했다고 보고하면서 이주민들이 시더시티의 성도들을 위협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나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착민들이 한 일은 보고하지 않았다.32

아이작은 이 편지를 민병대의 일원인 제임스 해슬람에게 건네며 말을 몰아 최대한 빨리 솔트레이크시티로 가라고 명령했다.33 뒤이어, 그는 존에게 편지를 썼다.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디언이 아칸소 부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부대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34

그날 저녁, 아이작은 존과 파이우트족이 부대를 공격한 후에 무장한 후기 성도들이 아칸소 부대원 두 명을 찾기 위해 일대를 수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두 명은 무리를 벗어난 소들을 찾으려고 며칠 전에 마운틴메도스를 떠나 있었다. 무장한 후기 성도들은 그들을 발견한 뒤 그중 한 명을 쏘았다. 나머지 한 명은 탈출하여 부대의 야영지로 돌아갔다. 그는 두 명의 백인이 자신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다.

이전까지 아칸소 부대 사람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데 후기 성도가 가담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도 알았다.35



이틀 뒤인 9월 9일, 아이작은 아칸소 부대 포위 현장에서 막 돌아온 보안관 존 히그비를 만났다.36 존 디 리는 아칸소 부대 사람들을 사살한 후 소규모 공격을 몇 차례 더 감행했다.37 히그비는 아칸소 부대에 결국 물과 식량이 바닥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마도 며칠 안에 더 많은 우마차 행렬들이 이 지역을 지나갈 것이고, 그러면 아칸소 부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저지른 일도 드러날 수 있었다.38

아이작과 히그비는 정착민들이 이 일에 연루되었음을 숨기기 위해 현지 민병대가 포위 작전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격에 연루된 자들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아칸소 부대원은 모두 죽여야 했다.39

히그비와 헤어진 아이작은 패러원으로 가서 윌리엄 데임에게 민병대가 이주민들을 공격하도록 명령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으려 했다. 윌리엄과 평의회는 아직도 이주민들이 인디언의 공격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들은 마운틴메도스로 민병대를 보내어 아칸소 부대를 보호하고 그들이 목적지를 향해 계속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40

그러나 아이작은 윌리엄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후기 성도가 공격에 가담했고, 이주민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오직 정착민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생존자를 모두 죽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41

아이작의 말을 듣고 고민하던 윌리엄은 평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공격을 승인했다.42



이튿날인 9월 10일, 브리검 영은 파이우트족의 식량 저장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제이컵 햄블린을 만났다. 그는 군대가 들어와서 성도들이 산으로 피신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험난한 지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두고 싶었다.43

그러나 성도들이 처음에 상상했던 것에 비해 군대는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아 보였다. 최근에는 군대의 대표자가 솔트레이크시티를 찾아와 그들의 군대는 성도들을 해칠 뜻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군대의 대다수 병력이 겨울 전에 이곳에 도착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다.44

브리검과 제이컵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시더시티에서 온 전령인 제임스 해슬람이 마운틴메도스 포위 작전에 대한 소식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45 브리검은 편지를 읽은 후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그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하고 사흘 동안 말을 몰아 400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터였다. 브리검은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음을 깨닫고, 시더시티로 자신의 답변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제임스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46

브리검은 제임스에게 잠시 눈을 붙인 뒤 돌아와서 답신을 가져가라고 일렀다.47 제임스가 방을 나가자 브리검은 답신을 작성했다. 그는 이렇게 지시했다. “우리 정착지를 통과하는 이주민 행렬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들에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통보하기 전에는그들의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일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인디언은 자신들이 좋을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주민들과 좋은 감정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들이 평화롭게 지나가도록 두십시오.”48

한 시간 뒤, 브리검은 제임스에게 편지를 건넨 후 함께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가서 그가 말을 묶어 둔 곳으로 갔다. 브리검이 말했다. “해슬람 형제님, 최대한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49



솔트레이크 성도들은 이제 이 계절이 끝나기 전에 군인들이 도시에 난입해 오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타 남부의 성도들은 군인들이 평화를 공언한 것이며, 브리검이 이주 행렬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시더시티의 성도들은 아직도 군인들이 자신들을 말살하려 한다고 믿었다.

마을의 여자들은 각 가정의 남자들이 아칸소 이주민들 때문에 더 큰 불안에 떠는 모습을 일주일이 넘도록 보고 있었다. 남자들은 밤늦도록 평의회를 열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 시각, 민병대는 마운틴메도스로 행군하고 있었다.50

9월 10일 오후, 매달 열리는 상호부조회 모임을 위해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매들 중에는 이주민들이 시더시티를 통과할 때 위협을 느낀 이들도 있었다. 이 가운데는 애너벨라 헤이트, 해나 클링겐스미스 등 지난주에 벌어진 사건에 연루된 지도자들의 아내들도 있었다.51

애너벨라는 자매들에게 말했다. “돌풍이 몰아치는 듯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편과 아들,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인 리디아 홉킨스도 그에 동의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나가 있는 형제들을 대신해서 반드시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후 리디아와 보좌들은 가르침을 전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몇 명의 자매들을 지명하여 정착촌의 다른 여성들을 방문하도록 요청했다.

자매들은 모임을 마치기 전에 찬송가를 불렀다.

회개하고 깨끗이 죄를 씻으라

그리하면 생명의 왕관을 얻으리

우리가 바라는 날 멀지 않았네52







한편 마운틴메도스에서는 시더시티와 이웃의 정착촌들에서 나간 육칠십 명의 민병대 병사들이 존 디 리와 함께 제이컵 햄블린의 목장에 진을 치고 있었다. 제이컵 햄블린은 아직 솔트레이크시티에 있었다.53 민병대에는 십 대도 몇 있었지만, 이삼십 대의 젊은이들이 주를 이루었다.54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그곳에 간 이유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땅에 묻어 주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55

저녁이 되자, 존 히그비와 존 디 리, 필립 클링겐스미스 등의 지도자들이 민병대와 함께 공격 계획을 검토했다. 자리에 있던 이들은 하나 둘 이 계획에 동의했다. 아칸소 부대를 이대로 떠나게 한다면 교회의 반대 세력들이 이 포위 작전의 실상에 대해 알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56

이튿날인 9월 11일 아침, 스물세 살의 니파이 존슨이 언덕 위에서 마운틴메도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파이우트족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기에 공격 작전에서 인디언들을 이끌라는 임무를 받았다. 니파이는 브리검 영의 답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지만, 민병대는 지금 당장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니파이는 협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57

그는 민병대의 병장 하나가 휴전을 뜻하는 백기를 든 채 아칸소 부대의 방어벽 앞에서 상대편 한 명을 만나 생존자들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주민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존 디 리가 방어벽으로 다가가서 구출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그는 그들에게 총은 우마차 안에 숨겨 두고 소와 물건은 파이우트족에게 주는 선물로서 남겨 놓으라고 말했다.58

그런 후,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 병자와 부상자, 어린아이들을 태운 우마차 두 대가 맨 앞으로 갔고, 여성들과 조금 더 큰 아이들이 줄지어 그 뒤를 따랐다. 큰 소년들과 남성들이 얼마간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랐으며, 무장한 민병대 병사들이 그들 한 명 한 명과 짝을 지어 옆에 붙어 움직였다. 부대의 성인들 중에는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가는 이들도 있었다.59

니파이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다. 이주민들은 햄블린의 목장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히그비가 신호를 주고, 그러면 민병대 병사들이 돌아서서 각자 바로 옆에 있는 이주민을 총으로 쏘는 것이다. 그런 후 니파이는 파이우트족에게 공격 명령을 내릴 것이었다.60

잠시 후, 존 디 리와 이주민들이 니파이와 파이우트족이 매복한 곳 아래쪽을 지나갔다. 니파이는 히그비의 신호를 기다렸지만, 히그비는 잠자코 있었다. 혼란을 느낀 파이우트족은 간신히 몸을 숨긴 채 잰걸음으로 행렬을 따라 움직였다.61 마침내 히그비가 민병대 쪽으로 말을 돌렸다.

“정지!” 그가 소리쳤다.62



히그비가 신호를 보내자, 거의 모든 민병대가 남성과 소년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지체 없이 그들을 사살했다. 단발의 큰 총성이 초원으로 메아리쳐 울려 퍼지는 듯했고, 포연이 이주민들을 뒤덮었다.63 니파이가 파이우트족에게 공격 신호를 보내자, 그들은 벌떡 일어나 가장 가까이 있는 이주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64

첫 번째 총격에서 살아남은 이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달아났다. 그러나 히그비 등 말을 탄 이들이 그들을 막아섰고, 땅에서 공격하던 이들이 그들을 쫓아가 사살했다. 나이가 가장 어린 아이 몇 명은 살려 주었다.65 존 디 리는 병자와 부상자를 실은 우마차에도 이 일을 입 밖에 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음을 확인했다.66

마침내 마운틴메도스는 역한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로 뒤덮였다. 나흘 전에 최초의 공격이 감행된 이후 목숨을 잃은 이주민은 총 120명이 넘었다. 공격에 참여했던 몇몇이 시신의 몸을 뒤져 쓸 만한 것들을 챙기는 동안 필립 클링겐스미스는 열일곱 명의 어린아이들을 모아 햄블린의 목장으로 데려갔다. 제이컵 햄블린의 아내인 레이철은 대부분 피범벅이 된 채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 한 살짜리 여자아이는 팔에 총상을 입었다.67

존 디 리는 그 아이를 아이의 두 언니에게서 떼어 놓으려 했지만, 레이철은 아이들을 함께 두도록 그를 설득했다.68 그날 밤, 레이철이 울부짖는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존은 바깥에 잠자리를 펴고 잠이 들었다.69



이른 아침, 아이작 헤이트와 윌리엄 데임이 햄블린의 목장에 도착했다. 포위 작전이 시작된 이후 두 사람이 마운틴메도스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70 윌리엄은 그들이 사살한 사람의 숫자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가 말했다. “이 일을 위에 보고해야겠습니다.”

아이작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형제님도 나머지 사람들과 공범이란 걸 알리시려고 말입니까? 모두 형제님의 명령으로 일어난 일입니다.”71

얼마 후, 존 디 리는 두 사람을 학살이 일어난 장소로 안내했다. 대학살의 흔적이 도처에 널려 있었고, 혈흔이 낭자한 가운데 몇 사람이 대충 땅을 파고 시신을 묻고 있었다.72

윌리엄이 핏기 가신 얼굴로 말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73

아이작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존에게 말했다. “이 일을 하도록 제게 조언하고 명령한 사람은 데임 대령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발을 빼고 모든 일의 책임을 저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대령도 본인이 한 일에 따르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윌리엄이 말했다. “아이작 형제님, 저는 이렇게 많은 숫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작이 말했다. “그렇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74



시신을 묻고 난 후 나중에 필립 클링겐스미스와 아이작은 민병대에 그들이 학살에서 맡았던 역할을 비밀에 부치도록 일렀다.75 얼마 후, 솔트레이크시티로 갔던 전령인 제임스 해슬람이 우마차 부대를 평화롭게 지나가게 하라는 브리검 영의 지시를 들고 돌아왔다.

아이작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76 “늦었어. 너무 늦어 버렸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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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주님의 처소


[image: 총을 들고 행군하는 군인들]1857년 9월 13일, 요한과 카렌, 칼과 엘렌 도리우스는 나란히 손수레를 끌고 솔트레이크시티로 들어갔다. 요한 일행과 같은 부대 사람들은 수레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이동 중에 여분의 짐을 없애 버린 탓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몇 주 동안 입은 누더기를 그대로 걸치고 있었다. 몇몇 여자들은 다 닳아버린 신발 대신 거친 삼베 조각을 발에 감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몇 달을 길 위에서 지낸 이민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시온에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했고, 선두에 선 손수레에서는 덴마크 국기가 자랑스럽게 펄럭였다.1

도시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시내를 지나자 성도들은 케이크와 우유를 들고 나와 그들을 환영했다. 도리우스 형제들은 곧 그 인파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했다. 니콜라이는 기쁘게 아들들을 맞이했고, 새로 맞은 아내인 해나 라스무슨도 소개했다. 해나도 덴마크에서 온 이민자였다. 도리우스 형제들과 그 가족은 손수레를 끌고 도시 안의 야영지로 가서 얼마 안 되는 짐을 내린 후, 니콜라이와 해나를 따라 도시 남쪽 끝에 있는 아담하고 안락한 집으로 갔다.2

니콜라이와 해나는 2년 전에 같은 우마차 부대에 소속되어 함께 서쪽으로 이동했었다. 당시 해나는 결혼한 상태였지만, 해나의 남편은 이곳으로 오던 중 해나와 십 대 아들 루이스를 버리고 떠났다. 결혼 생활이 깨졌을 때의 고통을 아는 니콜라이는 그런 해나에게 연민을 느꼈다. 두 사람은 1857년 8월 7일에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인봉되었고, 얼마 후부터 루이스는 도리우스 성을 따랐다.3

요한과 칼이 아내들과 함께 여독을 푸는 동안, 준주 곳곳에 있는 성도들은 군대가 들어올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브리검 영은 신중히 생각한 후 9월 15일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군대의 준주 진입을 금지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군대에서 보낸 전령들은 군대가 단지 새로운 준주 지사를 임명하기 위해 준주로 오는 것이라고 전해 왔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군대의 막사로 보낸 첩자들은 군인들이 유타에 도착하면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랑스럽게 떠벌렸다고 전했다.4

미주리와 일리노이주에서의 기억을 떠올린 브리검은 고통스러웠다. 그곳의 민병대와 폭도들은 성도들의 집을 약탈하고 정착촌을 불태웠으며, 그들의 목숨을 앗아 갔었다. 그는 군대가 쳐들어오면 분지를 떠나고 솔트레이크시티를 파괴할 각오를 했다. 그는 9월 중순에 이렇게 선포했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다시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건물 한 채, 각목 한 자, 나뭇가지 하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건초 한 줌도 적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모조리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5

그는 10월 대회를 앞두고 며칠 동안 연달아서 이 문제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말했다. “우리 구주의 가르침에 순종합시다. 저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압니다.”6

요한과 칼 도리우스는 영어를 하지 못했지만 10월 7일에 처음으로 연차 대회에 참석했다. 브리검은 대회를 마무리하며 폐회 기도를 했다. “이 산악의 분지에 거하는 당신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백성들을 모으시고, 여러 해 동안 저희가 평화롭게 거한 주님의 처소에 저희를 숨겨 주시옵소서.”7

일주일 후, 니콜라이와 해나는 샌피트밸리의 에프라임 요새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에는 니콜라이의 딸들인 아우구스타와 레베케가 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요한과 카렌은 칼과 엘렌 부부와 함께 도시에서 지냈다. 분지로 이주한 대부분의 성도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다시 침례를 받았다. 또한, 그들은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요한과 칼은 솔트레이크시티를 지키기 위해 또한 가까이에서 대기하고 있었다.8



그 무렵, 존 디 리는 마운틴메도스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브리검 영과 윌포드 우드럽을 만났다. 아칸소 부대에 관한 존의 보고에는 오해의 소지가 될 내용이 많았다. 그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미주리와 일리노이의 폭도들과 한패였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가는 동안 브리검 영 회장님과 히버 시 킴볼 등 교회의 지도자들을 저주했습니다.”9

또한, 존은 이주민들이 소들에게 독약을 먹이고 파이우트족을 도발했다는 거짓 소문을 그대로 전했다. 그는 성도들이 가담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렇게 주장했다. “인디언들이 닷새 동안 그들과 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남자들을 몰살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방어벽 안으로 쳐들어가 여자와 아이들의 목을 베었고, 여덟 명에서 열 명가량의 어린아이들만 살려 두었다가 백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존은 아칸소 부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 일은 말하지 않고, 자신은 단지 대학살이 끝난 뒤 그곳으로 가서 시신을 매장하는 일을 돕기만 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온통 지독한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브리검은 존의 보고를 믿고 이렇게 말했다. “가슴 아픈 일이군요.”10 두 달 뒤, 존은 학살 사건을 문서로 작성하여 솔트레이크시티로 보냈다. 그 뒤에 브리검은 워싱턴 D.C.에 있는 인디언 사무국 소속 위원들에게 학살에 관한 공식 보고서를 보냈는데, 이때 존의 편지를 길게 발췌하여 첨부했다.11



한편, 학살에 대한 소문은 캘리포니아에도 전해졌다. 학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 학살 사건을 처음으로 자세히 다룬 기사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신문에 등장했다.12 곧 다른 신문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13 그러한 기사들 대부분은 성도들이 공격에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 사설에는 이런 대목도 있었다. “이번 일에서 몰몬들이 손에 피를 묻혔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있단 말인가?”14

시더시티 성도들이 학살의 주축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조지 큐 캐넌은 이러한 기사를 경멸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는 교회 신문 Western Standard『웨스턴 스탠더드』의 편집인인 조지는 성도들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하는 기자들을 사설을 통해 비난했다. “우리는 이토록 줄기차게 이어지는 악담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릇된 비난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데저렛의 몰몬들은 근면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이제껏 가장 악랄하게 학대받고 비난받아 왔다.”15

이 무렵,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은 각자 자신의 가족을 돕고 적으로부터 시온을 보호하라는 브리검 영의 요청에 응하여 집으로 귀환하기 시작했다. 10월 22일, 열여덟 살의 조셉 에프 스미스 등 하와이의 선교부에서 봉사하던 장로들은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웨스턴 스탠더드』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지는 조셉에게 외투와 따뜻한 담요를 들려서 그와 그의 동반자들을 유타로 보냈다.16

한 달 남짓 지난 12월 1일에는 사도 올슨 프랫과 에즈라 벤슨도 영국 선교부에서 봉사했던 장로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미 대통령이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정부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다고 선포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도들은 유타로 가는 동안 신분이 발각되지 않도록 가명을 썼다. 그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지를 찾아가서 함께 시온으로 돌아가자고 촉구했다.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성도들에 대한 반감이 극렬해진 상황이었기에 조지를 재촉할 필요는 없었다. 조지가 선교 사업을 나온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하와이어 판 몰몬경을 출판하는 일이었고, 그는 이 일을 이미 마무리한 터였다. 조지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난다.”17

한편, 마운틴메도스 학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여러 무리가 교회의 회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소규모 부대들을 조직하여 캘리포니아를 떠났다.18 조셉 에프 스미스는 유타까지 소 떼를 모는 일을 맡게 되었다. 어느 날, 조셉이 장작을 모으고 있는데 말을 탄 남자들 몇 명이 부대의 야영지로 난입해서는 눈에 띄는 “몰몬”은 모조리 다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부대의 몇몇 형제들은 근처 개울 옆에 있는 덤불 속으로 숨었다. 조셉도 달아났는데, 그는 거의 숲에 다다른 순간 걸음을 멈췄다.19 조셉은 전에 자신의 동생 마사 앤에게 “언제 어디서나 몰몬이 [돼라.]”라고 격려한 적이 있었다.20 그렇다면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조셉은 팔에 장작을 안은 채 야영지로 걸어 들어갔다. 무리 중 한 명이 권총을 들고 말을 몰아서 조셉에게 다가왔다. “자네, 몰몬인가?” 그가 물었다.

조셉은 그 사람이 자신을 쏠 것이라 확신하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조셉이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철저히 충실한 몰몬입니다.”

남자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조셉을 바라보았다. 그는 권총을 내리고 얼어붙은 듯 잠시 그대로 말에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말했다. “젊은 친구, 악수나 합시다.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분이 좋소.”

그런 다음, 그는 같이 왔던 사람들과 함께 말을 돌려 야영지를 떠났다. 조셉과 부대 사람들은 위험에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구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다.21



많은 캘리포니아 성도들은 지체없이 유타를 향해 떠났지만,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된 이들도 있었다. 캘리포니아 성도들의 가장 큰 정착촌인 샌버너디노에는 집을 짓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꾸리며 살아가는 가족들이 몇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꾼 아름다운 농장과 과수원을 자랑스러워 했고, 어느 누구도 몇 해 동안의 노고가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22

그들 중에는 애디슨과 루이자 프랫도 있었는데 그들은 1852년에 태평양 제도에서 돌아온 뒤 줄곧 샌버너디노에서 살았다. 루이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신의 집과 과수원이 아무리 소중해도 기꺼이 다시 떠날 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애디슨은 주저하는 마음이 더 컸다. 그는 유타의 위기 상황으로 걱정이 천근만근이었는 데다, 심기가 뒤틀린 상태였다.

애디슨은 지난 5년 동안 몇 가지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다. 그는 남태평양에서 한 번 더 선교사로 봉사하려 했지만, 프랑스의 보호 아래 있는 타히티 정부가 그의 전도를 전격 금지했다. 게다가 그의 전 동반자였던 벤자민 그루아드는 교회를 떠났다.23

또, 애디슨은 종종 예측이 불가능한 유타의 날씨보다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기후가 더 좋았다. 그리고 그는 미합중국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미국의 군인들이 유타를 침략한다 해도 그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들과 맞서 싸울 자신이 없었다.

애디슨이 이주를 꺼리자 루이자는 난감했다. 그들의 첫 세 딸은 이제 가정이 있었다. 그중 엘런과 로이스는 남편들과 함께 유타로 갈 계획이었고, 막내인 앤도 유타로 가고 싶어 했다. 다만 프랜시스와 그녀의 남편만 캘리포니아에 남을 예정이었다.24

샌버너디노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이면, 루이자는 자주 밖으로 나가 과수원의 나무들에 물을 주곤 했다. 나무들은 이제 막 열매를 맺고 있었다. 루이자는 생각했다. ‘이 나무들을 두고 떠나야 한단 말인가?’ 북쪽에는 어둑한 산을 둘러 올라가서 높은 고개 정상에 이르는 협곡 길이 있었다. 그 산 너머에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메마른 사막이 펼쳐져 있었다. 남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갈 마음을 낸다면, 루이자는 유타까지 그 험난한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는 일이 더 쉬워질 것 같았다.25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던 그녀는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침례를 받을 때, 그녀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겠다고 약속했었다. 만일 교회의 회원들이 그들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다면 그들은 그대로 이방 집단이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답은 분명해졌다. 그녀는 유타로 돌아갈 것이었다.

루이자와 앤은 엘런과 로이스,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1월 초에 캘리포니아를 떠났다. 루이자는 어떤 말로도 애디슨이 함께 가도록 설득할 수 없었다. 애디슨은 그저 자신도 이듬해에 분지로 가서 합류할 것이며, 그때 어쩌면 프랜시스 부부를 데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런 후 그는 산 너머까지 가족들을 따라가서 우마차 부대 안에 가족들의 자리를 확보해 주었다.

루이자와 딸들은 그 후로 며칠 동안이나 남겨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26



1858년 3월 하순, 이제 앨버트 시드니 존스턴 장군이 지휘하는 미국의 군대는 유타준주 외곽에 진을 치고 있었다. 성도들의 민병대는 군대가 진군하는 속도를 늦춰 보기 위해 지난 가을 한동안 군대의 물품을 급습하고 그들의 우마차와 진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민병대의 습격으로 군인들은 좌절감과 굴욕감을 느꼈다. 그들은 까맣게 숯이 되어 버린 우마차 옆에 웅크리고 앉아 겨우내 눈 속에서 빈약한 식량만으로 목숨을 부지하며 성도들을 저주했다.

그러는 사이에 성도들이 신뢰하는 동부의 협력자인 토머스 케인이 솔트레이크시티를 찾아왔다. 그는 파나마 지협을 지나는 위험한 항해 끝에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후 거기서부터 유타까지는 육로를 이용했다. 그는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에게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아 브리검 영 및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난 뒤, 이어서 평화 협상을 벌이기 위해 군부대를 찾아갔다. 그러나 군 지도자들은 토머스의 평화 협의에 코웃음을 쳤다.27

브리검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특별 대회에서 성도들을 향해 말했다. “적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전멸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28 그는 성도들의 목숨을 구하고 아마도 동부 쪽 여러 주에 있는 잠재적인 협력자들에게 동정심을 살 생각으로, 솔트레이크시티와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프로보와 더 먼 남쪽의 정착촌들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29 이 과감한 조치는 많은 교회 회원들의 삶을 뒤흔들 것이었다. 브리검 영은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전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했다.

브리검은 이렇게 말했다. “‘선지자나 사도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가?’ 제게 그런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이는 제가 항상 인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아주 조금이라도 고의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많은 잘못을 저지를지 모르나,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30

브리검은 성도들을 미주리와 일리노이에서 겪었던 끔찍한 시련으로 몰아넣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며칠 뒤, 브리검은 500가구에 요청하여 즉시 남쪽으로 가서 뒤따라갈 수천 명의 성도들을 위해 작물을 심게 했다. 또한 그는 형제들을 보내어 새로운 정착지를 물색하게 하고, 남쪽의 작은 도시들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는 피난민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31 곧 솔트레이크밸리의 성도들은 우마차를 꾸리고 이주 준비를 했다.32

몇 주 뒤, 유타준주의 신임 지사로 임명된 앨프리드 커밍이 토머스 케인의 초대로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다. 그는 평화의 표시로 군대를 대동하지 않았다.33 55세의 앨프리드는 미국 정부의 다양한 직위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다. 또한, 그는 성도들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솔트레이크시티에 들어선 후 그는 우마차에 가구와 세간을 싣고 가축들을 모아 남쪽으로 향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었다.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사할 것입니다!” 앨프리드가 성도들을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이 원치 않으시면 저는 지사직을 포기하겠습니다!”34 그러나 그런 앨프리드의 말도 성도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앨프리드와 토머스는 솔트레이크시티에 머물며 성도들에게 제기된 반란 혐의의 일부를 조사하고 브리검과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앨프리드는 그 혐의들이 과장된 것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35

도착한 지 일주일 남짓 지난 뒤에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 모인 회중 앞에서 연설했다. “제가 임기 중에 실수를 하거든, 친구 여러분, 저에게 와서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유타 밖에서 성도들을 크게 오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자신은 선의로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36

그가 연설을 마친 후에도 성도들의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브리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뜨뜻미지근한 환영이었지만, 앨프리드는 이만하면 성도들이 자신을 신임 지사로 받아들여 주리라고 기대를 걸었다.37



성도들을 안심시키려는 지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로보를 향해 남쪽으로 가는 65킬로미터 거리의 길은 우마차와 마차, 가축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38 브리검의 가족은 프로보에 있는 건물 몇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나 다른 성도들은 남쪽 정착지에 도착한 후 어디서 지낼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었다. 집은 충분치 못했고, 몇몇 가족은 우마차나 천막에서 지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군대는 아직 이동 중이었므로 많은 이들은 얼마나 빨리 솔트레이크밸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될지 궁금해했다.39

5월 7일, 마사 앤 스미스 해리스는 시어머니와 시가의 가족과 함께 프로보에서 남쪽으로 25킬로미터쯤 떨어진 폰드타운이라는 곳으로 갔다.40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나기 전에, 스무트 감독은 도시가 군대에 점령당할 시 자신의 집을 더 쉽게 폭파할 수 있도록 집의 기초 아래에 화약을 채운 저장 통 다섯 개를 묻었다. 슈거하우스 와드의 다른 회원들도 스무트 가족을 따라 폰드타운으로 갔고, 스무트 감독과 보좌들은 곧 그곳에서 새 와드를 조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41

실을 자아 천을 만들고, 소 젖을 짜고, 버터를 만들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시어머니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채워졌던 마사 앤의 일상은 이사를 계기로 모두 중단되었다. 그 대신 그녀와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일이 생겼다.42 폰드타운과 여러 정착지의 성도들은 신선한 물가를 가까이 두고 모여서 집을 짓고 작물을 심고 텃밭을 가꾸었으며 상점과 방앗간들을 세웠다.43

처음에는 차가운 봄바람이 불어오고 집들도 엉성하게 지어진 탓에 비바람을 피하기가 어려웠다.44 임시 정착지에는 물이 부족하고 보급품도 충분치 않아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군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데 만족해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새로운 보금자리에 적응했다.45

마사 앤의 친정 가족들도 대부분 남쪽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하와이에서 막 돌아온 마사 앤의 오빠 조셉은 솔트레이크시티에 남아 요한과 칼 도리우스 같은 젊은이들과 함께 민병대에 들어갔다. 조셉은 편지에서 이렇게 전했다. “나는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거의 없어. 도시와 집들과 지역 전체가 황량하고 쓸쓸해 보여.”46

마사 앤은 아직 영국의 선교부에 있는 남편 윌리엄에게서 거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것은 1857년 11월 말이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브리검 영은 선교사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도록 요청했었다. 윌리엄의 마지막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사랑하는 마사, 머릿속이 복잡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지 모르겠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나도 곧 바다를 건너 서부의 집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마사, 만날 때까지 잘 있어요.”

윌리엄은 편지에서 봄이면 집에 도착할 것 같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봄이 다 가도록 그는 오지 않았다.47



성도들이 남쪽으로 이주하기 전에 솔트레이크시티에는 8천 명가량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6월 중순에 접어들었을 때 도시에 남은 사람은 겨우 1500여 명이 전부였다. 집과 상점은 대부분 주인을 잃고 남겨진 채 문과 창문이 판자로 덧대어 있었다. 성도들이 가꾸던 텃밭의 작물들은 돌보는 손길이 없는데도 푸르고 튼실하게 자라 있었다. 이 도시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거리 옆으로 가늘게 흐르는 관개 수로의 희미한 물소리가 전부일 때도 있었다.48

이 무렵, 정부에서 보낸 평화 위원회가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다. 대통령은 브리검 영과 성도들에게 모든 범죄에서 사면해 줄 테니 정부에 충성하라고 제안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사면을 받아들였다.

미국 동부의 사람들은 성도들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관리들이 유타를 방문하고, 브리검이 앨프리드 커밍에게 평화적으로 지사직을 넘긴 지금, 동부의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을 더는 믿지 않았다.49 신문의 편집자들은 이제 비난의 화살을 브리검 영에게서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에게로 돌렸다.

한 기사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다. “몰몬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히 실수투성이였다. 어느 모로 보아도 이 일은 어리석은 대실책 더미에 지나지 않는다”50

1858년 6월 26일, 군대가 솔트레이크시티로 진입했다. 솔트레이크시티는 유령의 도시 같았다. 거리와 집 앞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이곳을 떠나기 전에 성도들은 군인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성전의 기초를 흙으로 메워 두었다. 군인들은 성전 부지 옆을 지나가면서, 마치 쟁기로 갈아 놓은 밭같은 땅을 보았다.51



유타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이 위기 상황이 알려지자 브리검 영은 이제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독려했다. 많은 성도들은 7월 초에 북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유타와 솔트레이크밸리가 갈리는 좁은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성도들은 이쪽으로 행군해 오는 군대를 보았다. 군대는 캠프 플로이드로 가는 길이었는데, 캠프 플로이드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남서쪽으로 65킬로미터 떨어진 시더밸리라는 외딴 지역에 새로 생긴 전초 기지였다.52

성도들 옆으로 행군하던 중에 몇몇 군인들은 젊은 여성들, 또는 복수결혼을 한 아내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가는 남성들을 괴롭혔다. 결국 길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가던 성도들은 군대가 지나갈 때까지 세 시간 동안을 기다려야 했다. 성도들은 군인들이 모두 떠난 후에야 계속해서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53

성도들이 남쪽으로 이주하면서 교회는 남부의 산간 지대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들을 다시 북쪽으로 모으려면 시간과 자금이 필요할 것이었다. 성도들이 돌아와 보니, 그들의 집과 농장, 관공서는 엉망이 되어 있었다. 많은 와드가 제 기능을 상실해 버렸고, 상호부조회와 주일학교도 대부분 완전히 해체된 상태였다.54

스무트 가족은 7월 중순에 폰드타운을 떠났다. 마사 앤은 시가 소유의 말 무리를 몰고 가는 일을 맡았다. 7월 12일, 산을 돌아 솔트레이크밸리로 몰고 들어가는 길에 마사 앤은 멀리서 흰 노새를 타고 오는 사람을 발견했다. 이윽고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마사 앤은 깜짝 놀랐다. 노새를 탄 그 사람은 선교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남편 윌리엄이었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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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재앙의 징조


[image: 노새가 끄는 수레를 타고 산길을 내려가는 사람들]군대가 솔트레이크시티를 가로지르던 1858년 여름, 학교 교사였던 칼 메이저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 존 타일러 가족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칼은 존과 줄리아 타일러 부부가 소유한 미국 남부의 거대한 농장에서 몇 달째 그 집 자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다. 타일러 부부는 독일 이민자인 칼의 훌륭한 교육 방식과 예의 바른 태도, 은근한 유머가 마음에 들었고, 이제 그들은 칼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그가 계속 가까이 거주하며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고 싶어 했다.1

칼에게는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후한 제안이었다. 칼과 아나 부부가 독일을 떠나 이곳에 도착한 직후,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당시 경제는 얼어붙어 있었다. 미국, 캐나다, 유럽의 도시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 칼과 아나는 한동안 일할 곳을 찾지 못해 식탁에 음식을 올리지 못할 만큼 어렵게 생활했었다. 그런데 칼이 타일러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메이저 부부와 그들의 세 살배기 아들 라인하르트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찾았다.2

그러나 칼은 타일러 부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전에 줄리아 타일러에게 자신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자그마한 집과 정원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과 아나는 시온에 집합하기 위해 미국에 온 후기 성도라는 점이었다. 칼이 남부에서 일자리를 구했던 이유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서부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3

칼은 독일에서 살던 시절에 처음으로 교회를 알게 되었다. 그는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을 비판적으로 다룬 어떤 책을 읽고 유럽 선교부의 지도자들에게 연락했었다. 이에 사도인 프랭클린 리차즈와 윌리엄 버지라는 선교사가 곧 독일로 와서 메이저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칼과 아나는 빠르게 복음을 받아들였다.

독일에서는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므로 프랭클린은 학교 교사인 칼에게 밤중에 침례를 주었다. 물에서 나온 칼은 하늘로 양손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당신께서 제가 방금 한 일을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는 당신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하겠나이다.”4

당시에 칼은 영어를 몰랐기 때문에 통역자를 통해 프랭클린과 대화했다. 그러나 걸어서 도시로 돌아가던 중에 칼과 프랭클린은 갑자기 마치 한 언어로 대화하듯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남으로써 자신이 바라던 증거를 얻은 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지키기로 마음먹었다.5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자신이 침례받던 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었다. 칼은 시온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타일러 부부의 제안을 고사한 후, 가족과 함께 미국 북동부의 대도시인 필라델피아로 갔다. 얼마 안 가서 그는 그곳에서 교회의 작은 지부를 감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6

최근에 유타에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지부들은 선교 사업 및 이주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비판 세력에 맞서 교회를 옹호하며, 교회를 대신해 정부와 막후교섭을 벌이는 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브리검 영이 선교사들을 유타로 불러들이고 동부의 성도들에게 서부 이주를 촉구한 후로 동부에 있는 많은 지부들은 그러한 활동을 이어갈 회원이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7

동부에서 후기 성도로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 교회의 평판은 곤두박질을 거듭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은 반역적이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고수했다. 뉴욕시에서는 교회의 한 지도자가 목숨을 위협 받았고, 몇몇 성도는 신앙을 이유로 타르 칠과 깃털 세례를 당하기도 했다. 더는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이들도 있었다.8

필라델피아에서 아나는 재봉 일과 가정부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칼은 지부의 회원들을 돌보고 지역 단위에서 열리는 교회의 대회들에 참석하며 다음 이주 철을 계획하는 일에 힘을 보탰다. 부부는 자신들이 속한 작은 지부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9 그러나 교회가 그곳과 전 세계에서 번창하려면, 성도들이 자신들에 대한 수많은 그릇된 관념과 오해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은 선교사가 임지로 돌아가 구원 사업을 이어 가야만 했다.



1858년 9월 초, 조지 큐 캐넌은 유타 중앙에 있는 필모어라는 마을에서 『데저렛 뉴스』 출판 일을 하고 있었다. 평상시에 데저렛 뉴스의 본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었지만, 그해 초에 성도들이 남쪽으로 이주하자 조지와 그 가족은 무거운 인쇄 장비를 챙겨 240여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필모어로 갔었다.10

그리고 이제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가도 피해를 입을 염려가 없게 되자 조지는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서 인쇄 작업을 이어 가기로 결정했다. 9월 9일, 조지와 그의 남동생 데이비드는 인쇄 장비를 우마차들에 싣고 점점 늘어가는 가족을 데리고서 도시로 떠났다. 조지와 엘리자베스는 이제 한 살배기 아들 존이 있었고, 둘째도 곧 태어날 예정이었다. 조지에게는 두 번째 아내 세라 제인 젠도 있었는데, 그녀도 출산이 코앞이었다.

필모어를 출발한 지 나흘째 되던 날, 캐넌 가족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115킬로미터 쯤 떨어진 한 마을에서 멈추고 쉬어 가기로 했다. 그런데 조지가 소에서 수레를 떼어 내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노새가 끄는 수레를 타고 조지에게 다가왔다. 그는 브리검 영의 전령이었는데, 지난밤부터 계속 조지를 찾고 있었다고 했다. 전령의 말에 따르면, 브리검은 조지가 이미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왔으리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교회는 다시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었고, 한 무리의 장로들이 미국 동부로 선교 사업을 가게 된 조지와 함께 출발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했다.

조지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동부로 선교 사업을 간다니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조지와 엘리자베스는 30분 만에 작은 여행 가방을 꾸려 존을 데리고 급히 솔트레이크시티로 출발했다. 데이비드도 세라 제인과 함께 인쇄 장비를 가지고 곧 뒤를 따랐다. 조지는 이튿날 새벽 5시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여 아침을 먹은 뒤 곧바로 브리검의 사무실로 갔다. 브리검은 인사를 마치기 무섭게 조지에게 물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조지가 대답했다.

브리검은 옆에 있던 형제 중 하나를 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서기가 조지에게 그의 선교 사업에 대한 지시 사항을 건넸다.11

유타준주의 입법부는 준주를 주로 승격하고 지방 정부의 모든 관리 선출 및 임명권을 얻기 위해 다시 한번 미국 의회에 청원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교회에 대한 여론이 계속 좋지 않다면 이번에도 청원이 실패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알았던 브리검은 조지가 특별한 선교 사업을 수행해 주기를 바랐다. 바로, 동부에서 성도들을 감리하면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로 신문을 발행하여 미국 전역에서 교회에 대한 평판을 개선하는 것이었다.12

조지는 바로 이 사명의 무게를 실감했다. 다음 날 출발해야 했으므로 가족이 분지에 정착하도록 도울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길을 마련해 주시리라 믿었다.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서 쌓은 경험 덕분에 조지는 이 정도 규모의 일과 책임이 수반되는 사명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또한, 고모와 고모부인 레오노라와 존 테일러 등 친척들과 친형제들이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브리검은 조지를 축복하고 선교사로 성별했다. 그런 후, 조지는 엘리자베스와 존에게 축복을 주었으며, 두 사람과 지금 북쪽으로 오고 있는 세라 제인을 주님의 돌보심에 맡겼다. 다음 날 오후, 조지와 소규모의 선교사들은 로키산맥 너머 동부로 출발했다.13



그 무렵, 샌피트밸리의 에프라임 요새에 사는 아우구스타 도리우스 스티븐스는 마침내 대부분의 가족을 곁에 두고 지내게 되었다. 올케인 엘렌과 카렌은 성도들이 남쪽으로 이주할 때 시아버지인 니콜라이를 따라 에프라임 요새로 왔고, 오빠들인 칼과 요한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보초를 서는 임무가 끝나자 조금 후에 왔다. 여동생 레베케도 같은 마을에 살았다. 교회의 회원이 아닌 어머니 아네 소피만 아직 덴마크에 있었다.14

아우구스타는 4년 전에 헨리 스티븐스와 결혼한 뒤 살림을 도맡아 하며 헨리의 병약한 첫 번째 아내 메리 앤을 돌보고 있었다. 아우구스타는 메리 앤을 무척 사랑했다.15 또한, 아우구스타는 열아홉 살의 나이에 에프라임 요새 여성 상호부조회의 초대 회장이 되었다. 그녀와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한편, 옷감을 짜고 퀼트를 만들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마련해 주며 고아들을 돌보았다. 자매들은 마을에 살던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염하고, 수의를 짓고, 유족을 위로했으며, 샌피치강에서 가져온 얼음을 이용해 장례가 열릴 때까지 시신을 보존하는 일도 했다.16

아우구스타는 친정 가족들이 다시 모이기 직전에 제이슨이라는 사내아이를 낳았으나, 아이는 전염병에 걸려 돌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우구스타는 말할 수 없이 슬펐지만, 샌피트밸리에 생겨난 스칸디나비아 성도들의 커다란 공동체 안에서 고향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끼며 확실한 위로를 받았다. 스칸디나비아 성도들은 공통의 관습과 전통, 언어에서 힘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맞닥뜨린 시련을 견뎌 냈다. 그들 중에는 오빠들이 선교 사업을 통해 가르치고 침례 준 사람이 많았으므로 아우구스타는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졌다.

칼과 요한은 1858년에 에프라임 요새에 도착하여 농사를 시도했으나 메뚜기 떼 때문에 남아나는 작물이 없었다. 아우구스타와 헨리처럼 비교적 숙련된 정착민들도 샌피트밸리에서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 지역에 처음 들어온 성도들은 여러 해 동안 혹독한 서리와 곤충의 습격을 견뎌야 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두 요새에서 함께 생활하며 밭과 관개용수를 공유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물이 제대로 결실을 맺자, 성도들은 곡물로 저장고를 채우고 다른 식량도 비축할 수 있었다.17

1859년 여름, 브리검 영이 샌피트밸리에 있던 여러 가족을 지명하여 스프링타운이라는 오래된 정착촌 근방에 정착하라는 부름을 주면서 아우구스타의 생활은 달라지게 되었다. 그 지역은 아우구스타가 솔트레이크밸리에 처음 왔을 때 잠시 생활한 적이 있는 곳이었다. 아우구스타와 헨리는 얼마 후에 그곳으로 이사했다. 형제들은 도시가 될 땅과 농경지로 쓰일 78만여 평의 땅을 살펴보고 계획을 수립했다. 농경지는 6천 평과 1만 2천 평의 구역들로 나뉘어 각 가정에 분배되었다. 머지않아 집과 오두막, 통나무 집회소 등이 들어서자 새로운 정착촌은 제법 모양새가 잡혀 갔다. 덴마크 사람이 워낙 많은 곳이었기에 정착민들은 이 지역에 리틀 덴마크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18(리틀 덴마크: 덴마크의 축소판이라는 뜻—옮긴이)

헨리는 스프링타운에 자리를 잡은 후 방앗간을 짓기 시작했다. 그는 그해 겨울에 산에서 나무를 베어 끌어오는 일을 하다 지독한 감기에 걸렸고, 곧 쉴 새 없이 기침을 해대기 시작했다. 기침은 천식으로 이어졌다. 이제 헨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마을에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아우구스타는 헨리가 호흡을 제대로 하도록 온갖 치료법을 찾아 시도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효과는 없었다.19

아우구스타와 헨리가 스프링타운으로 이주한 지 일 년쯤 지났을 때, 제일회장단은 아우구스타의 오빠인 요한과 칼에게 선교사 부름을 주고 그들을 다시 스칸디나비아로 보냈다. 두 형제 모두 이동 수단이 없었으므로, 에프라임 요새와 스프링타운의 성도들은 두 사람에게 수레 한 대와 말 한 마리, 노새 한 마리를 마련해 주었다.20



도리우스 형제들이 선교 임지를 향해 떠나고 몇 달이 지난 1860년 여름, 조지 큐 캐넌은 동부의 선교부에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청을 받았다.21 지난 2년간 조지는 성도들의 오랜 조력자인 토머스 케인과 함께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여러 차례 신문에 싣고, 교회를 대신해 막후교섭 활동을 했다. 또한, 그는 칼 메이저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뉴욕과 보스턴,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도들과 동부 여러 지부의 회원들을 강화했다.22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최근에 설립된 공화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은 노예제도와 일부다처제 폐지를 주장하며, 그 둘은 “쌍둥이 같은 야만적인 유물”이라고 비난했다.23 공화당이 이 두 가지를 연결 지었던 이유는 여성들이 피할 길이 없이 강제로 복수결혼에 내몰렸다는 잘못된 추정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사안 중 미국 내에서 더 큰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노예제도였다. 조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이 일로 국가적 재난이 일어날 거라 예상하기에 이르렀다.

조지는 브리검 영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자유와 해방, 자유민주적 제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목도하며 이 나라의 영광이 급격히 쇠락하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붕괴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24

조지는 또한 선교 사업 중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최근에 내린 결정을 담은 브리검의 편지를 받았다. 1859년 10월에 열린 모임에서 브리검은 팔리 프랫을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부르자고 제안하며, 십이사도들에게 추천을 부탁했다. “충실히 일할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할 만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팔리의 동생인 올슨 프랫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원리에 따라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브리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탁월한 판단력을 타고났으나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할 만큼 충실하고 겸손한 점을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여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을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학식 있고 재능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자 올슨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주님께서 열두 살 소년에게 부름을 주셔야 한다면, 우리는 그 소년을 기꺼이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판단만으로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여러 곳에서 시험을 겪었고, 충실하고 근면하며,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교회를 옹호할 재능이 있는 사람을 고르겠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형제를 그 직책에 추천하는 것을 경청한 뒤 브리검이 말했다. “저는 조지 큐 캐넌을 십이사도 중 한 명으로 지명합니다. 그는 지나치게 겸손하지만, 그 점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에 장애가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25

조지의 부름은 그가 귀환을 준비할 무렵인 봄 연차 대회에서 발표되었다. 그는 자신이 연약하고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그 부름을 받아들였다. 서른셋의 나이에 십이사도로 부름받은 그는 자신의 부름에 대해 알게 된 후 곧바로 브리검에게 편지를 썼다. “주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 그리고 형제님들의 사랑과 신뢰를 생각하니 두렵고도 기쁜 마음에 전율을 느꼈습니다.”26

몇 달 뒤, 조지는 동부의 지부들과 유럽, 남아프리카의 성도들로 몇 개의 우마차 부대와 두 개의 손수레 부대를 조직한 다음, 그들보다 앞서서 서둘러 귀환 길에 올랐다.27

조지는 1856년에 손수레 부대들이 겪었던 비극을 염두에 두고 기지를 발휘하여 마지막 손수레 부대가 출발한 뒤 여러 우마차 행렬이 그들을 뒤따르게 했다. 그는 브리검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다.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피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일은 모두 해 보려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축복으로 이들이 모두 무사히 목적지에 이르리라 굳게 믿습니다.”28



이 기간에 조지와 함께 서부로 이동한 성도들 중에는 교회의 축복사인 존 스미스도 있었다. 존은 누나인 러비나 가족이 유타로 집합하도록 다시 한번 도움을 주기 위해 1859년 후반에 동부로 갔었다. 존과 러비나는 이주 기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작은 어머니인 에머와 그 자녀들을 비롯해 나부에 사는 친가 쪽 친척들을 찾아갔다.29

에머는 나부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나부 맨션에 기거했으며, 과거에 교회의 재산이었으나 1844년에 조셉이 죽기 전에 그녀에게 주었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셉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며 증서를 작성하여 그 땅을 에머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채권자 몇몇은 조셉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그 땅을 팔아 부채를 갚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이 문제는 1852년 한 연방 판사의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그는 조셉이 교회의 관재인으로서 소유했던 12,000여 평에 이르는 땅은 모두 그의 부채를 갚기 위해 매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에머는 조셉의 남겨진 배우자로서 그 땅을 판 수익의 6분의 1을 받게 되었으며,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 땅의 일부를 다시 사들이곤 했다.30

존과 러비나가 찾아갔을 때 친척들은 잘 지내고 있었지만, 종교 문제 면에서는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 둘의 사촌인 줄리아는 천주교 신자와 결혼하여 천주교인이 되어 있었다. 조셉과 에머의 네 아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후기 성도로 여기면서도 아버지 조셉이 나부에서 가르쳤던 몇몇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히 복수결혼에 대한 반감이 심했다.31

존은 이 상황이 놀랍지 않았다. 에머는 남편이 복수결혼을 은밀하게 가르치고 시행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아들인 조셉 삼세는 선지자 조셉이 죽은 뒤 브리검 영이 이 원리를 성도들에게 소개했다고 믿었다. 존이 가족과 함께 나부를 떠나던 1848년에 그는 조셉 삼세에게 함께 서부로 가서 자신들의 아버지들이 하던 일을 계속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했었다. 하지만 조셉 삼세는 단호히 거절했었다.

“이것이 내가 우리 아버지들이 돌아가신 뒤에 도입된 영적인 아내 제도와 그 밖의 다른 제도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장담컨대 난 죽을 때까지 너와 적으로 지내야 할 거야.”32

여러 해 동안 조셉 삼세는 교회를 이끄는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860년 4월 6일에 존과 러비나가 다녀간 뒤, 조셉 삼세와 에머는 브리검 영을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중서부에 남아 있던 성도들이 개최한 “새로운 조직”이라는 대회에 참석했다. 조셉 삼세는 그 모임에서 새로운 조직의 지도자직을 수락했고, 복수결혼을 비난하며 유타의 성도들과는 거리를 두었다.33

몇 달 후, 존은 러비나의 가족과 함께 서부로 출발했다. 그들의 부대에는 칼과 아나 메이저도 있었다. 젊은 교사였던 칼은 울퉁불퉁한 길에서 보내는 일상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몰아 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자신을 대신하여 일해 줄 우마차 꾼을 고용했다. 이동 중에 부대의 아이들이 백일해에 걸리기도 했으나 여정은 대부분 큰 문제 없이 계속되었다.34

그런데 솔트레이크시티까지 260킬로미터가량을 앞두고 있던 8월 17일, 러비나의 열네 살 된 아들 하이럼 워커가 실수로 자신의 팔에 총을 쏘는 사고가 일어났다. 조카의 팔은 어쩌지 못하더라도 목숨만이라도 구하기 위해 존은 속히 다른 형제에게 부대에 관한 책임을 맡기고 노새가 끄는 수레에 하이럼을 태운 뒤 러비나와 함께 분지를 향해 길을 앞질러 갔다.

수레는 9일 뒤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고, 하이럼은 의사에게 팔을 치료받을 수 있었다. 조카의 안전이 확실해지자, 존은 다시 부대로 돌아가서 그들을 이끌고 9월 1일에 도시로 들어왔다.35



1860년 11월 4일, 윌포드 우드럽은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온 월터 깁슨이란 남자를 맞이했다. 월터는 세계를 돌며 여행을 하고 탐험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젊어서 멕시코와 남아메리카를 여행했고, 바다를 항해했으며, 자바섬의 네덜란드 감옥을 탈출한 경험도 있었다.36

월터는 감옥에 있을 때 태평양에 강력한 왕국을 세워야 한다고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 사명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 몇 년을 헤맸지만 마땅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다가 후기 성도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1859년 5월, 그는 교회를 태평양제도에 집합시키는 것에 대한 제안을 담아 브리검 영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의 세 자녀를 데리고 솔트레이크시티로 와서 1860년 1월에 교회에 들어왔다.37

윌포드는 겨울 동안 월터와 가까워져서 자신의 여행을 주제로 하는 그의 강연에 자주 참석하는가 하면 사교 모임에서도 그를 만나곤 했다.38 브리검은 새로운 집합 장소에 대한 월터의 제안에는 흥미가 없었지만 이 새로운 개종자의 잠재력만큼은 인정했다.39 월터는 아는 것이 많고 언변이 좋으며 교회에서 봉사하겠다는 열의가 대단해 보였다. 1860년 4월, 제일회장단은 그에게 동부에서 단기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었고, 월터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이를 수락했다.40

6개월 뒤, 월터는 가슴 설레는 소식을 들고 유타로 돌아왔다. 그가 뉴욕시에서 봉사하는 동안 일본 대사관에서 일하는 관리에게 성도들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들에게서 일본을 방문해 달라는 초대를 받은 것이었다. 그 일본 관리와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월터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일본에서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닦고 싶었다. 그는 그곳을 기점으로 시암을 비롯한 그 근방의 다른 나라에까지 회복된 복음이 확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11월 18일에 열린 모임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가 배웠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인류라는 가족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집에 간 느낌일 것 같습니다.”41

윌포드는 월터를 아시아로 보낼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에게 길을 열어 주셨다.”42

브리검도 월터의 뜻에 동의해 주었다. 그는 모임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깁슨 형제님은 이제 우리를 떠나 선교 사업을 갈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깁슨 형제님은 주님의 인도로 이곳에 왔습니다.”43

이튿날 히버 킴볼과 브리검은 월터의 머리에 손을 얹었으며, 히버는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라.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자 힘쓰며, 인간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을 찾으라. 그렇게 하는 한, 그대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 또한, 이스라엘 집을 모으고 많은 이를 회개와 침례로 이끌어 그들에게 성신을 부여하리라.”44

이틀 뒤, 월터는 딸 탈룰라를 데리고 태평양으로 출발했다.45



월터가 떠난 지 한 달 후, 남부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미국에서 분리 독립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최근에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미국 내 경제적 정치적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노예 제도가 철폐될 것을 두려워한 처사였다. 윌포드 우드럽은 이 심상치 않은 사건을 접하고 조셉 스미스가 28년 전에 받았던 계시가 성취되었음을 즉시 깨달았다. 1832년 성탄절에 주님은 선지자에게 머지않은 미래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반란이 시작되어 많은 사람을 죽음과 비참으로 이끈 후에야 끝이 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46

주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칼과 피 흘림으로 땅의 주민은 애통할 것이요, 기근과 역병과 지진과 하늘의 우레와 또한 맹렬한 번쩍이는 번개로 땅의 주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징계하시는 손길을 느끼게 되리니, 마침내는 선포된 소멸이 모든 나라의 완전한 종말을 이룰 것이요.”47

윌포드는 1861년 1월 1일에 자신의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는 미국에 닥칠 끔찍한 시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재앙의 징조가 있었고, 이 나라는 멸망할 운명에 처했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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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

하나의 위대한 사업


[image: 백악관으로 들어서는 마차]1861년 봄, 사도인 올슨 프랫과 에라스터스 스노우는 브리검 영에게 편지를 썼다. “전쟁의 열기로 사람들이 광분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분쟁에 대비하여 병사를 모아 훈련하고 행진하며 병력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남부에서든 북부에서든 누구도 싸움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때가 곧 올지 모릅니다.”1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돌연히 미합중국을 탈퇴하자 반란의 불길은 남부 전역으로 번져 나갔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남부에서 10개 주가 추가로 미국을 이탈했고, 미국 정부는 부랴부랴 군사 기지들을 강화했다. 그러나 남부의 병력은 가장 강한 요새들을 제외한 모든 기지를 순식간에 점령해 버렸고,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7만 5천 명의 병사를 모집했다. 그러나 그 병력은 이 위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임이 곧 드러났다.2

그해 가을에 올슨과 에라스터스가 선교부를 감독하기 위해 동부로 간 이래로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1830년대에 젊은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기에 올슨은 전쟁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예언 사본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읽어 주곤 했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셉의 예언을 터무니없는 소리로 여겼지만, 지금은 달랐다.3 올슨은 대중 앞에서 이 계시를 낭독한 후, 이것이 New York Times(『뉴욕 타임스』)에 게재되도록 처리했다.4 다른 신문들도 이 예언을 발표했다.

계시를 실은 필라델피아의 한 신문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지 않았던가?” 그 기사는 이렇게 이어졌다.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를 볼 때, 조셉 스미스가 사기꾼이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이 예언은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남부와 북부의 군대들이 내전을 준비하는 동안, 올슨과 에라스터스가 이끄는 선교사들은 동부 성도들을 시온으로 집합시키기 위해 집결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멀어진 성도들을 찾아 도시와 시골을 두루 다니며 교회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설득했다.6

반응은 놀라울 정도였다. 6월이 되자, 필라델피아와 뉴욕, 보스턴에서 약 천 명의 성도가 플로렌스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올슨은 브리검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열차가 하도 길고 육중해서 열차를 움직이는 데 두 개의 엔진이 필요했습니다.” 중서부에서도 교회 회원 5백 명이 우마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서부로 출발했다.7

대규모 이주는 비단 미국인에 국한된 일만은 아니었다. 1861년 봄에는 대서양을 건너온 성도들이 무리를 지어 서부로 이동했다. 그로부터 1년 전, 제일회장단은 조지 큐 캐넌에게 부름을 주어 아마사 라이먼과 찰스 리치와 함께 영국 선교부를 감리하며 이주를 지휘하게 했었다.8 그들은 그 이주 기간에 유럽과 남아프리카에서 온 2,000명의 성도를 시온으로 보냈었다.

교회는 유타까지의 여비를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이주민에게 손수레를 지급하는 대신 우마차 200대와 황소 1,700마리를 미주리강으로 보냈었다. 이 중 많은 수가 유타의 와드들에서 기부한 것들이었다. 궁핍한 성도들은 당시 네 개의 부대로 편제되어 어른은 14달러, 어린이는 7달러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유타와 이주민들 사이를 오가는 우마차를 이용했었다.9

한편, 유타가 미합중국에 남아 있을 것인지, 남부의 이탈한 무리에 합류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독립국을 창설할 것인지가 미국 전역에서 관심거리가 되었다. 많은 성도들은 그들이 미주리와 일리노이에서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지 못한 미국 정부를 여전히 비난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가 유타의 관리들을 임명한 것과, 유타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 의회가 유타의 주 승격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분개했다.10

그러나 브리검 영은 미국이 성도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펴고 있긴 하지만 유타는 미국에 남아 있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그는 동부의 입법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유타는 분리 독립하지 않을 것이며, 한때 행복했던 우리 조국의 헌법과 법률을 확고히 지지합니다.”11



동부에서 내전이 발발한 이후로 서부에는 우편물과 함께 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들에 대한 정기적인 보도가 날아들었다. 그 암울한 보고에 따르면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12 교회의 일부 회원들은 미국이 성도들에 행했던 일들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벌주시는 것이라고 믿었다.13

성도들 중에는 참전을 위해 동부로 간 이들도 소수 있었지만, 교회의 회원들 대부분은 유타에 남아 시온을 건설하는 일에 만족했다. 그해 여름, 브리검 영은 남쪽으로 이주할 때 흙으로 덮어 두었던 성전의 기초를 회복하고 성전 벽 공사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성전 부지에서 몇 구역 떨어진 곳에 대형 극장 건축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 이 계획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14

이미 도시의 사교용 회관이 소규모 극장으로 기능하고 있었지만, 브리검은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극장을 원했다. 연극은 설교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할 수 있었다. 또한, 솔트레이크시티에 격조 높은 극장이 들어선다면 많은 신문에 비친 부정적인 인상과 달리 성도들은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도 있을 터였다.15

브리검은 연초에 극장을 짓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는 히버 킴볼과 함께 1층에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보링 가족의 집에서 연극을 관람한 적이 있었다. 헨리와 메리언 보링은 영국 성도들이 주축을 이룬 극단인 ‘Mechanics’ Dramatic Association[기술인 연극 협회]’의 단원이었다. 이 극단에는 몇몇 손수레 부대 개척자들도 소속되어 있었다. 메리언은 딸 에밀리와 함께 마틴의 손수레 부대에 소속되어 서부로 왔다.

브리검과 히버는 보링 가족의 집 극장에서 공연을 즐긴 후, 이튿날 각자의 가족을 데리고 와서 다른 연극도 관람했다.16 얼마 후에 브리검은 더 많은 성도가 준주에서 가장 훌륭한 여흥을 즐길 수 있도록 ‘기술인 연극 협회’를 ‘Deseret Dramatic Association[데저렛 연극 협회]’라는 또 다른 극단과 통합하고 더 큰 극장을 짓자고 제안했다.

브리검은 일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성도들이 휴식하며 삶을 즐기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도들은 오락이 필요합니다.” 그는 여가와 신체 활동이 몸과 마음에 모두 중요하다고 믿었다.17

극장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브리검은 계류 중이던 Seventies Hall of Science[칠십인 과학관] 건축 사업 기금을 전용했다.18 또한, 여름에 시더밸리에 주둔하던 미군 병력이 남북 전쟁을 위해 다시 동부로 소환되면서 극장 사업을 위한 추가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브리검은 군대가 떠나기 전에 자신의 사위이자 새로운 극장의 관리자인 하이럼 클로슨을 보내어 군대의 철제품, 가축, 건조식품 일부 및 기타 물품들을 싼값에 사들이게 한 뒤, 그 물품들을 더 비싼 값에 팔아서 극장 건축 기금을 마련했다.19

8월 5일, 제일회장단과 그들의 서기들이 극장 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브리검은 마차에서 내려와 히버와 함께 돌기초를 점검했다. 히버가 말했다 “돌들이 아주 내구성이 있어 보입니다.”

브리검도 동의했다. “저는 어떤 종류든지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20

몇 주,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극장은 빠르게 모양새를 갖춰 갔다.21 한편 극장보다 더 크고 복잡한 성전 건설 계획은 내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주님의 집을 짓는 일이 극장을 짓는 일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통탄하기도 했다. 인부들은 성전의 기초를 덮고 있던 흙을 최근에야 파내기 시작했고, 남쪽으로 약 32킬로미터 떨어진 새로운 채석장에서는 커다란 화강암 덩어리들을 자르고 있었다. 주님의 집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성도들은 극장에 그토록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단 말인가?22

그러나 그러한 반대에도 브리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성전 건축을 서두르고 싶지 않았으며, 제대로 지을 수만 있다면 비용은 얼마가 들든 개의치 않았다. 성전의 기초를 흙으로 덮은 것은 1858년의 일이었는데, 그 전에 인부들이 석재를 제대로 놓지 못했으므로 사암으로 된 일부 기초가 성전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갈 우려가 있었다.23 흙 속에 파묻혔던 기초가 드러나자, 브리검은 인부들을 시켜 손상된 사암을 보수하게 하고 보수할 수 없는 상태의 사암은 모두 채석장에서 가져온 화강암으로 교체하게 했다.

그는 성전 건축 현장의 감독들에게 말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는 인부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제대로 성전을 짓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복천년이 지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지어진 성전을 보고 싶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지을 유일한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백 개의 성전을 지어 주님께 헌납할 것입니다.”24

솔트레이크 극장은 1862년 3월 6일에 개관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와 연설로 특별 헌납식을 치렀다. 헌납식이 끝난 후 극장의 극단은 The Pride of the Market(시장의 자랑거리)라는 희극을 무대에 올렸다. 이틀 뒤 저녁에는 일반 공연을 위해 극장 문을 열었다. 극장 밖은 공연 두 시간 전부터 자리를 구하려는 수백 명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드디어 막이 올랐고, 공연장은 만석이었다.

성도들이 극장에 열광하자 브리검은 흡족해했다.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브리검은 이렇게 선포했다. “지옥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길은 천국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므로 우리가 길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지옥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25



5월 5일, 조지 큐 캐넌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영문 모를 전보 한 통을 받았다. 조지는 영국 및 유럽 선교부의 리버풀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가 이 선교부의 회장으로 봉사한 지도 이제 일 년 반이 되었다.

전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5월 25일에 워싱턴에서 후퍼 상원 의원과 합류할 것.”

조지는 떨리는 몸을 가누려 곁에 있는 책상을 붙잡았다. 숨을 쉬기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다시 생각해 봐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온 임무는 놀라웠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임무라 더욱더 당혹스럽기만 했다. 그가 왜 워싱턴 D.C.에 가야 하는 것일까?26

최근에 유타준주의 입법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할 주 승격 청원의 초안을 또 한 번 작성한 것을 조지는 알고 있었다. 이는 의회로 갈 두 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하여, 그들이 그 주를 대표하여 승격 청원이 받아들여지도록 교섭을 벌이게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전보로 보아 과거에 의회에서 유타를 대표했던 윌리엄 후퍼가 그 둘 중 한 명으로 지명된 모양이었다.27 그렇다면 다른 한 명으로 조지가 선출된 것인가?

조지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소년 시절에 그가 받은 축복에는 언젠가 그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위에 오를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조지를 워싱턴에 보내려는 이유는 다른 것일 수도 있었으므로, 그럴 상황을 대비해서 그는 의회에서 유타를 대표하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자신은 그 열망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다.28

최근에 저스틴 모릴이란 미국의 하원 의원이 미국의 모든 영토 내에서 동시에 두 명 이상과 결혼하는 중혼 금지 법안을 의회에 소개한 일이 있었다.29 아마도 성도들이 복수결혼을 시행할 권리를 확보하려면 조지가 교섭 활동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았다. 만일 모릴의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를 비롯해 복수결혼을 시행하는 모든 성도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었다. 또한, 교회가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제한됨으로써 유타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 우려도 있었다.30

조지는 워싱턴으로 떠나던 날, 아내인 엘리자베스와 그들 부부가 영국에 있는 동안 태어난 딸 조지애나에게 축복을 주었다. 엘리자베스도 조지애나도 조지와 함께 갈 만큼 건강이 좋은 편은 못 되었다. 조지는 영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 두 사람을 돌봐 달라는 부탁을 남겼다.

2주 뒤 미국에 도착한 조지는 정말로 자신이 윌리엄 후퍼와 함께 일할 사람으로 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만일 주 승격 청원이 승인된다면 상원 의원이 되는 것이었다. 물론 지명되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권한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릴의 중혼 금지 법안에 반대하고 유타의 주 승격 제안에 찬성하도록 입법자들을 설득해 볼 수는 있었다.31

6월 13일, 조지와 윌리엄은 청원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방문했다. 조지는 일 년 넘게 계속된 내전으로 대통령이 피로하고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링컨은 우호적인 태도로 그들과 사담을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얼굴에는 턱수염이 덥수룩하고 큰 키에 팔다리마저 지나치게 마르고 긴 링컨 대통령은 평범하게 보였다. 조지와 윌리엄이 유타를 주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안 그는 정중히 경청했지만, 청원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지는 않았다.32

조지와 윌리엄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백악관을 나섰다. 대통령과의 면담은 그들이 워싱턴에서 만난 다른 정치인들과의 논의와 다를 바가 없었다. 대부분의 입법자들은 유타를 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열린 태도를 보이면서도 표를 약속하지는 않으려 했다. 입법자들 중에는 중혼 금지법에 표를 던진 상태에서 유타의 주 승격을 지지할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유타의 헌법이 복수결혼을 금지하기 전에는 유타의 주 승격 문제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33

마운틴메도스 대학살에 대한 분노 때문에 성도들은 물론 유타를 주로 승격하는 안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34 존 디 리가 학살 사건을 보고한 지 일 년쯤 지난 후, 교회의 수사관들은 존과 교회의 다른 회원들이 공격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 냈었다. 얼마 후에는 정부의 관리들도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그들은 존 디 리와 아이작 헤이트, 존 히그비 등을 재판에 부치려 했지만,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공격에서 살아남은 열한 명의 여자아이와 여섯 명의 남자아이를 찾아내어 1859년 여름에 그 아이들의 친척과 친지들에게 돌려보냈다.35

조지와 윌리엄은 청원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 워싱턴의 입법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러한 노력으로 유타 사람들에게 주 승격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알지 못했다.36



워싱턴에서 주 승격 청원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안,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선교 사업이 번창하고 있었다. 요한과 칼 도리우스가 샌피트밸리를 떠나 스칸디나비아로 두 번째 선교 사업을 나온 지도 이제 2년이 넘었다. 2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칼은 노르웨이의 성도들을 감리했고, 요한은 칼의 제1보좌로 봉사했다.37

그들이 스칸디나비아에 도착했을 때, 요한은 즉시 노르웨이로 갔다. 그러나 칼은 어머니 아네 소피를 찾아갔다. 그들과 소원해진 어머니는 코펜하겐에 있었다. 처음에 아네 소피는 칼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칼이 자신을 밝히자, 아네 소피는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하며 몇 번이고 칼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전남편이자 칼의 아버지인 니콜라이처럼 아네 소피도 재혼한 상태였다. 아네 소피와 그녀의 남편 한스 비르크는 율리아라는 여자아이를 입양했는데, 율리아는 이제 여덟 살이었다.38

칼은 어머니와 3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어머니에게 찾아온 변화에 무척 놀라워했다. 아네 소피는 칼과 요한이 시온으로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들들과 함께 사람들 사이를 걷는 것을 창피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 후 덴마크에서는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아졌다. 칼이 도착한 다음 날, 아네 소피는 칼과 밖에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의 모임에도 참석해 보겠다고 말했다.

칼과 아네 소피가 성도들이 모인 장소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칼은 회중 가운데서 자신이 처음 선교 사업을 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을 알아보았다. 그가 말씀을 마치자 여러 사람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를 환영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네 소피는 거의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칼은 덴마크에 있는 교회의 본부를 방문했다가 자신이 지난 선교 사업 때 입었던 허름한 정장을 아직도 입고 있음을 깨닫고 조금 민망해했다. 아네 소피는 아들을 데려가 새로운 정장을 사 입힌 후 함께 그 도시에서 칼의 옛 친구들을 방문했다. 칼은 아네 소피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머니가 그 전보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칼은 아네 소피를 방문한 뒤 노르웨이에 있는 요한에게로 갔다. 이주한 사람들이 많아서 규모가 축소된 지부가 많았지만, 노르웨이에는 아직 600명가량의 성도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중 약 250명은 수도인 크리스티아니아에 있었다.(크리스티아니아: 현재의 오슬로—옮긴이) 노르웨이 정부는 아직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대중 앞에서 전도를 하거나 침례를 줄 때 매우 조심스러웠다.39

1862년 초, 노르웨이 남부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칼은 다른 열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야유하는 군중 앞에서 선교사들을 심문했고, 벌금을 부과하고 감옥에 가두겠다며 위협했다. 그러나 그런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업은 계속 진척되었다. 그해 봄에는 1,556명의 스칸디나비아 성도들이 시온으로의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규모였다.

이 무렵, 칼은 다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코펜하겐으로 돌아갔다. 아네 소피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욱 진지해 보였고, 교회에 여전히 관심을 보였다. 아네 소피는 다시 칼과 함께 교회 모임들에 참석했으며 때로는 율리아를 데려가기도 했다.

1862년 6월, 칼은 어머니와 율리아와 함께 크리스티아니아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다. 과거와 달리 성도들에 대한 편견과 반감이 사라진 아네 소피는 딸과 함께 칼에게 침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으로서 확인을 받기로 했다. 의식들이 진행된 후, 노르웨이의 성도들은 아네 소피에게 큰 사랑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선교부를 이끄는 칼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 행복했다.40



7월 20일, 엘리자베스 캐넌은 조지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서 조지는 워싱턴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다음에 떠날 두 대의 증기선 중 한 대를 타고 빨리 리버풀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편지로 보아, 조지가 둘 중 먼저 떠나는 배를 타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듯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언제 도착하든지 그를 보면 그저 기쁠 것 같았다.

이튿날, 엘리자베스는 조지애나와 함께 말을 타고 리버풀이 내려다보이는 풀이 무성한 언덕으로 가서 조지애나가 풀밭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린 두 아들 존과 에이브러햄은 유타의 가족들에게 맡기고 온 상황이었기에, 엘리자베스는 조지애나가 함께 있어서 감사했다. 그녀는 다음 날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동안 조지애나가 함께 있다는 건 큰 위안이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41

조지가 캘리포니아와 하와이로 첫 번째 선교 사업을 떠날 때만 해도 엘리자베스는 서로의 부재가 이토록 힘든 일일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집합하도록 돕는 것은 이 후기의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만, 남편들이 떠나 있는 동안 뒤에 남아 가족을 보살피고 가정과 재산을 돌보아야 하는 여성들은 번번이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엘리자베스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몇 차례 조지와 함께 선교 사업을 떠날 수 있었지만42 선교사를 남편으로 둔 대부분의 아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래 떨어져 지내는 일이 더 수월한 것은 아니었다.

조지의 편지를 받고 며칠이 지난 후, 엘리자베스는 집을 치우고 있었고 조지애나는 캐넌 부부가 영국에서 입양한 여자아이인 로시나 매슈스와 함께 놀고 있었다. 조지애나와 놀며 창밖으로 거리를 내다보던 로시나가 큰소리로 외쳤다. “아빠가 오셨어요!”

“그럴 리가 있니!”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마차를 타고 문 앞에 오신걸요!” 로시나가 말했다.

바로 그때, 계단을 오르는 조지의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자베스는 조지를 보고 기뻐서 가슴이 두근거렸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조지애나는 아빠에게 뛰어갔고, 조지는 딸을 두 팔로 끌어안았다. 긴 여행에도 불구하고 조지는 건강해 보였으며, 아내가 자신이 떠날 때보다 더 튼튼하고 건강해진 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그날 오후, 가족은 산책을 나섰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오래 떨어져 있다 다시 만난 우리는 함께 무척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 집은 다시 행복한 곳이 되었다.”43

조지가 최선을 다해 교섭에 나섰지만, 워싱턴에서의 일은 수포로 돌아갔다. 링컨 대통령은 7월 8일에 중혼 금지 법안에 서명하여 입법화하였다. 얼마 후, 입법자들은 지금은 미국 남북 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만큼 의회는 유타의 주 승격 문제보다 더 엄중한 사안들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조지와 윌리엄에게 전해 왔다.44

이제 유럽으로 돌아온 조지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선교부를 돌아보고 싶어 했다. 9월에 캐넌 부부는 영국을 경유해 스칸디나비아로 선교 사업을 가는 교회의 축복사 존 스미스와 동행하여 리버풀을 떠났다. 1860년부터 런던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존의 동생 조셉 에프 스미스와 그의 사촌인 새뮤얼 스미스도 도중에 그들과 합류했다. 스미스 가족의 또 다른 사촌인 제시 스미스는 스칸디나비아 선교부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사촌들에게 존이 유럽에 도착하면 자신을 방문해 달라고 초대했었다.

일행은 9월 3일에 영국을 떠나 독일 함부르크를 경유하여 덴마크로 향했다. 조셉과 새뮤얼은 과로 탓에 피로하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았다. 덴마크에 간 엘리자베스는 언어를 모르는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다소 난감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올보르라는 도시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45

조지와 선교사들은 통역사들의 도움을 받아 회중에게 말씀을 전했고, 나중에는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대부분은 영어와 덴마크어로 된 노래였지만, 조지와 조셉은 성도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 하와이어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언어와 국적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며 동료로서 느낀 기쁨은 그 무렵 미국을 괴롭히던 다툼과 매우 대조되었다.46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정말로 즐거웠다. 그들과 함께 있어서 말할 수 없이 기뻤다. 그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의 위대한 사업에 몸담은 우리는 마음도 하나 됨을 느꼈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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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활 타오르는 목탄처럼


[image: 전복된 배 옆으로 보이는 물에 빠진 사람의 손]1863년 6월 5일, 티 비 에이치 스텐하우스는 저녁 어스름이 내린 워싱턴 D.C.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만났다. 스코틀랜드에서 온 서른아홉 살의 출판 편집인인 스텐하우스는 대서양권에서 매우 존경받는 후기 성도였다.

그는 젊은 시절에 영국과 이탈리아, 스위스에서 선교 사업을 했으며, 나중에는 미국 동부에서 선교사들을 이끌었고, 많은 독자를 둔 New York Herald『뉴욕 헤럴드』와 『데저렛 뉴스』에 기고 활동도 했다. 그와 그의 아내 패니는 솔트레이크시티의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들은 분지에 저명한 인사가 방문할 때마다 자주 소개되곤 했다.1

스텐하우스는 링컨 대통령을 만나서 그가 성도들에게 자치를 허락하는 사안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열어 두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유타 주민 대부분은 링컨이 새로운 중혼 금지법을 집행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교회 회원에게 중혼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는 복수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결혼식은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데다 관리들은 그 기록을 열람할 길이 없었으므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욱이 교회 회원들이 배심원석에 앉아 있는 한, 유타에서 검사가 누군가에게 중혼 혐의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했다.2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유타에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링컨이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개했다. 1858년에 브리검 영의 후임으로 온 앨프리드 커밍은 성도들과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다 1861년에 지사직을 사임했다. 링컨이 커밍의 후임으로 선택한 존 도슨은 1862년에 낸 주 승격 청원을 백지화하려 함으로써 순식간에 성도들의 신망을 잃어버렸다.3 그다음으로 링컨이 지명한 스티븐 하딩은 뉴욕주 팔마이라 토박이로, 일찍이 조셉 스미스와 알고 지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인연에도 불구하고 하딩은 교회의 회원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는 법을 제안함으로써 중혼 금지법을 강화하려 시도했고, 이 일로 즉각 민심을 잃었다.4

링컨 대통령은 스텐하우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하딩 지사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농담으로 응수하며 자신이 유타로 보낸 관리들이 더 잘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3년째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전쟁 중에 있었고, 링컨의 주름진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최근에 그는 전쟁의 기류를 바꿔 볼 생각으로 남부의 모든 주에서 노예를 해방한다는 내용과 흑인도 미국 군대에 입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었다. 그러나 남부의 군대는 워싱턴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큰 희생을 감수하며 대대적인 전투를 벌인 끝에 연방 군대를 격퇴했다. 따라서 링컨은 성도들과 정부 관리 사이의 갈등보다 더 큰불이 발등에 떨어진 상태였다.5

링컨은 스텐하우스에게 말했다. “젊은 시절에 새로 개간한 땅을 한 군데 경작했었는데, 그 땅을 갈던 중 커다란 통나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위로 계속 쟁기질을 하기엔 나무가 너무 컸고, 무게도 너무 무거워서 어디다 옮길 수도 없었지요. 또 나무가 물기를 잔뜩 머금어 불에 태울 수도 없었고요. 그 자리에 서서 나무를 찬찬히 살펴본 후에 나는 결국 그 주변 땅만 갈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6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 “돌아가서 브리검 영에게 전하십시오. 그가 내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7

얼마 후, 링컨은 하딩 지사를 해임하고 더 온건한 성향의 정치인을 후임으로 지명했다.8



이듬해 1월, 서른세 살의 앨마 스미스는 라나이섬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여섯 명의 하와이인 성도의 서명이 담긴 짧고 긴급한 내용의 편지였다. 그 여섯 명 중에는 앨마를 비롯한 유타의 선교사들이 1858년에 다 같이 하와이를 떠날 때 라나이에서 교회를 이끌 지도자로 성별받았던 솔로모나 장로도 있었다.9

앨마는 편지를 읽어 나가며 하와이어를 영어로 주의를 기울여 번역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저희는 이곳에 사는 우리의 선지자 월터 엠 깁슨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우리의 지도자라는 것이 사실입니까?”10

월터 깁슨이 라나이에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선지자”란 말은 충격적이었다. 월터 깁슨은 1861년에 제일회장단의 부름을 받고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태평양으로 야심 찬 선교 사업을 떠났던 유명한 탐험가였다. 선교 사업을 나가고 얼마 안 되어 그는 자신과 딸 탈룰라가 성도들과 함께 라나이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11

그는 그 후로 선교 사업과 라나이 정착촌의 전도유망한 발전상에 관한 소식을 꾸준히 브리검 영에게 보냈었다. 1862년에 하와이의 한 신문은 월터가 하와이에서 성도들과 지내며 한 일을 칭찬 일색의 기사로 다루었고, 이 기사는 『데저렛 뉴스』에도 그대로 실렸었다.12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왜 그곳의 성도들은 월터를 그들의 선지자로 일컫는 것일까? 월터는 선교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앨마는 계속 편지를 읽어 나갔다. 편지에는 월터가 브리검 영의 권세를 거부하고 섬에서 자기 나름의 형태로 신권을 정립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솔로모나와 성도들은 편지에 이렇게 전했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와 칠십인 정원회, 여러 명의 감독과 고등평의원을 성임했습니다. 성임 증서를 얻으려면 돈을 내야 했고, 돈을 내지 않은 후보자는 성임받지 못했습니다.”13

월터가 교회의 토지를 관리하는 방식도 문제였다. 그는 하와이 성도들에게 기부받은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명의로 땅을 사고, 이제는 그 땅의 소유권까지 주장하고 있었다. “깁슨은 그 땅이 교회 소유가 아니며, 유타의 십이사도는 그 땅에 대한 권리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땅은 오직 깁슨 자신의 것이랍니다.”

이들은 앨마에게 이 편지를 꼭 브리검 영에게 보이도록 부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이 외국인이 당혹스럽습니다. 절대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14

앨마는 이 편지를 브리검에게 가져갔고, 브리검은 1864년 1월 17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앞에서 그 편지를 낭독했다. 사도들은 즉시 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모았다. 월터는 스스로 선지자라 주장하고, 교회의 토지를 가로챘으며, 하와이의 성도들을 탄압했다.

브리검은 말했다. “십이사도 정원회 중 두 분의 형제님이 하와이 제도에 가 본 젊은 형제들을 이끌고 가셔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15

브리검은 선교부의 지도자로 사도인 에즈라 벤슨과 로렌조 스노우를 선택했다. 그런 다음, 그는 과거에 하와이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앨마 스미스와 조셉 에프 스미스, 윌리엄 클러프에게 가서 그들을 보조하도록 요청했다.16

브리검은 이렇게 지시했다. “그곳에 필요한 일들을 해 주십시오.”17



1864년 3월 31일 아침, 두 명의 사도와 세 명의 선교사를 태운 범선이 하와이제도 마우이섬의 라하이나 외항에 닻을 내렸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일행의 짐과 함께 갑판에 남아 있었고, 에즈라 벤슨, 로렌조 스노우, 윌리엄 클러프, 앨마 스미스, 그리고 범선의 선장은 작은 배 한 척을 바다로 내려 타고서 뭍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멀리 해안 가까이에는 높은 파도가 암초 위로 위태롭게 솟구치고 있었는데, 선교사 시절에 여러 차례 항구 안팎을 오간 경험이 있는 윌리엄 클러프는 배를 띄우기에는 파도가 너무 거칠어 보여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선장은 항로만 지키면 두려워할 것 없다며 그를 안심시켰다.

몇 분 뒤, 그들이 탄 작은 배가 큰 파도에 부딪히면서 배의 선미가 물 위로 들려 올라갔다. 그대로 암초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던 배는 암초에 이르러 다시 한번 파도에 부딪혔고, 배의 선미는 노가 물에 닿지 못할 만큼 높이 치솟았다. 뒤이어 파도가 부서지면서 배는 완전히 뒤집혀 돌며 전복되었다. 형제들은 휘몰아치는 물결 속으로 그대로 떨어져 버렸다.18

배에 탔던 사람들은 잠시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윌리엄과 에즈라, 앨마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뒤집힌 배를 향해 헤엄쳐 갔다. 로렌조와 선장을 찾기 위해 형제들이 사방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해변에 있던 하와이 사람 몇몇이 이 사고를 목격하고 곧바로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달려왔다. 그중 몇 사람은 윌리엄과 에즈라, 앨마를 물에서 건져 내 주었고, 나머지는 로렌조와 선장을 찾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에 들어갔던 이들은 곧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선장을 발견했지만, 로렌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윌리엄의 시야에 하와이 남자 하나가 로렌조를 끌고 배를 향해 헤엄쳐 오는 것이 들어왔다. 일행은 뒤집혔던 배를 다시 제대로 돌려놓았고, 윌리엄과 앨마는 로렌조를 물에서 끌어올려 자신들의 무릎 위에 뒤집어 눕혔다. 로렌조의 몸은 차갑고 뻣뻣한 채 호흡이 없었다.

배가 뭍에 닿자 윌리엄과 앨마는 로렌조를 해변으로 옮겼다. 둘이 커다란 원통을 옆으로 쓰러트리고 그 위에 로렌조를 엎어 놓은 뒤 통을 앞뒤로 계속 굴리자 마침내 로렌조가 물을 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두 사람은 로렌조의 팔과 가슴을 향이 강한 기름으로 문지른 뒤, 몸속에 남은 물이 모조리 나오도록 그를 한 번 더 통에 엎고 원통을 굴렸다. 그러나 로렌조는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해변에 있다 그들을 도와준 한 남성이 이렇게 말했다. “우린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친구를 살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군요.”

윌리엄도, 앨마도 하나님께서 로렌조를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 이 먼 하와이까지 그를 데려오셨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앨마는 어릴 적에 가족과 함께 미주리의 혼즈밀에서 폭도의 공격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때 그는 폭도들에게 아버지와 형을 잃고 자신은 엉덩이에 총을 맞아 엉덩이 관절이 완전히 없어졌었다. 총을 맞았던 그 연기 자욱한 대장간에서 앨마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나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영이 그녀에게 앨마를 치료할 방법을 알려 주었다.19

윌리엄과 앨마는 신앙을 발휘하여 다시 한번 로렌조를 살려 보려 시도했다. 그때 윌리엄의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입을 로렌조의 입에 대고 이 사도의 폐 속으로 있는 힘껏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윌리엄은 숨을 들이마신 후 그대로 로렌조에게 불어넣었다.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자 마침내 로렌조의 목에서 희미하게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힘을 얻은 윌리엄은 한 번 더 숨을 불어넣었고, 가르랑거리던 소리는 마침내 신음으로 터져 나왔다.

“어떻게 된 겁니까?” 드디어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로렌조가 말했다.

윌리엄은 “물에 빠지셨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었다. 윌리엄이 로렌조에게 자신을 알아보겠느냐고 묻자

로렌조는 이렇게 말했다. “네, 윌리엄 형제님. 전 형제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형제님들은 모두 무사하십니까?”

윌리엄이 말했다. “스노우 형제님, 저희는 모두 무사합니다.”20



그리고 돌아온 일요일, 조셉 에프 스미스까지 모두 합류한 가운데 일행은 라나이에 있는 교회의 정착지로 갔다. 그들이 도착하자 몇몇 하와이 성도들은 과거에 이곳에서 봉사했던 선교사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며 반가워했다.21

월터는 마른 풀로 지붕을 올린 자신의 커다란 집 대문에서 사도들과 선교사들을 맞이했다. 그들의 방문을 예상치 못했던 월터는 왜 이곳에 왔느냐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월터는 형제들과 냉랭하게 악수를 나눈 후, 이제 이십 대에 접어든 자신의 딸 탈룰라를 그들에게 소개했다. 그런 후 일행을 집으로 들여 고구마와 삶은 염소 고기 등으로 거하게 아침 식사를 대접했다. 그러는 내내 그는 형제들과 거리를 두며 형식적인 태도를 일관했다.22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월터는 자신이 하와이 성도들과 갖는 안식일 모임에 일행을 데려갔다. 공들여 복장을 갖춘 “최고 감독”은 회중을 모으기 위해 종을 울렸다. 성도들이 줄지어 들어오자, 열다섯에서 스무 명쯤 되는 청년들이 꽃과 초록 잎으로 만든 화환을 쓰고 집회소 맨 앞에 놓인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그에 이어 제복을 입은 소년 17명과 소녀 17명이 월터가 사도로 성별한 남성들과 감독이 앉은 탁자 옆에 앉았다.

월터가 예배실로 들어가자, 회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건하게 고개를 숙였다. 월터는 그들을 지나 탁자의 상석에 앉았다. 개회 기도가 끝난 후, 월터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타에서 온 다섯 명의 방문객을 소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분들이 오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직접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건대, 나는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땅을 사 주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흔들리지도 굴복하지도 않을 겁니다!”23

사도들은 그 후로 이틀에 걸쳐서 은밀히 월터를 만났다. 사도들은 그의 악행이 돈을 받고 신권 성임을 파는 것을 훨씬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24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다.

월터는 라나이에 와서 자신이 오랫동안 꿈꾸던 대로 태평양에 광활한 제국 건설을 시작할 기회를 포착했다.25 그는 섬에서 땅을 사기 위해 가축과 재산을 기부하도록 하와이 성도들을 설득했다.26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국 건설의 꿈을 불어넣으면서 다른 섬들을 침략할 목적으로 라나이섬에 민병대를 조직하고 병사들을 훈련하기까지 했다. 또한 그는 사모아를 비롯한 폴리네시아의 섬들을 지배할 준비를 하기 위해 그곳에 선교사들을 파견했다.

사람들은 곧 그를 왕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누구든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땅에 엎드린 채 무릎으로 기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월터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속이 움푹 팬 바위를 성전의 초석으로 정했다. 그는 바위 안에 몰몬경과 다른 문서들을 넣고 덤불로 덮은 뒤, 그곳에 가까이 가면 재앙을 겪으리라고 성도들에게 경고했다.

선교사들과 함께 상황 파악을 마친 에즈라 벤슨과 로렌조 스노우는 모든 성도를 불러 모은 후 지도자로서의 월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셉을 통역으로 세운 뒤, 에즈라는 월터가 교회의 토지를 몰수하고 신권 권세를 오용한 것을 규탄했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다. “깁슨 형제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지금의 행태를 바꾸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교회에서 파문해야 할 것입니다.”27

월터가 귓속말을 하자, 탈룰라는 재빨리 인장과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서류 뭉치를 가지고 왔다. 월터는 그중 한 장의 아랫부분에 있는 세 개의 서명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권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설마 브리검 영과 여기 있는 그 두 보좌의 이름을 몰라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로렌조는 그 서류를 읽어 보았다. 그것은 단지 태평양 제도에 복음을 전해도 좋다는 선교사 허가증에 불과했다. 로렌조가 말했다. “이것은 형제님을 하와이 선교부의 감리자로 지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형제님이 그렇다고 추정하신 겁니다.”28

그러자 월터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영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내게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또, 영 회장을 만나기 전에 내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내게 풍성히 부어 주시면서 내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월터는 예배실에 있던 하와이 사람들에게 속사포같이 말을 쏟아 내며 열렬히 애원했다. “나는 여러분의 축복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땅을 빼앗고 여러분이 벌어들인 것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이곳에 온 겁니다. 이런 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자, 나의 자녀이자 벗은 누구입니까? 나의 자녀와 벗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조셉 에프 스미스는 회중으로 눈을 돌렸다. 월터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회중 대부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셉의 마음속에 슬픔이 밀려들었다. 라나이 정착촌에 대해 품었던 자신의 희망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기분이었다.29



모임이 끝난 후, 월터는 이상할 만큼 로렌조 일행을 친절히 대했다. 일행이 이튿날 저녁에 섬을 떠나기로 결정하자, 그는 해변까지 타고 갈 말들과 거기서 마우이까지 타고 갈 배와 선원을 내주었다. 에즈라 벤슨에게는 튼튼한 지팡이와 수중에 있던 9.75달러를 모두 털어 주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도 허가증이나 성도들에게서 사취한 땅을 내놓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했다.30

조셉 에프 스미스는 하와이 선교부를 감리하기 위해 뒤에 남고, 에즈라 벤슨과 로렌조 스노우는 라나이를 떠나 유타로 돌아갔다. 선교사들은 월터가 빼앗은 땅을 라나이의 성도들에게 합법적으로 되돌려 줄 방법이 없었다. 그 대신 그들은 다른 섬 성도들의 신앙을 되살려 보기로 결정했다. 조셉은 앨마 스미스에게 하와이의 마우이와 빅아일랜드를, 윌리엄 클러프에게 카우아이를 맡기고, 자신은 오아후를 맡기로 했다.31

성도들 중에는 과거에 월터를 지지했던 일을 후회하는 이들도 있었다. 조지 큐 캐넌의 몰몬경 번역 작업을 도왔던 조너선 나펠라는 지난 2년 동안 월터가 지명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러나 조너선은 월터에게는 자신을 그 직에 성임할 권세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자신이 속았다는 마음이 들었다.32

나펠라는 마우이에서 성도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 대부분은 월터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월터는 그들이 모이던 집회소들을 대부분 팔아넘겼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가르치며 경전을 읽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 약해졌고, 월터가 그들에게서 가져가 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낙담해 있었다.33

앨마도 마우이의 바위투성이 산악 지대를 종횡무진 다니면서 곳곳에 흩어진 성도들을 방문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는 월터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고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라나이를 떠나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옷가지만 등에 지고 마우이로 왔다. 그들은 월터와 함께한 시간 동안 신앙의 시련을 겪었으며, 교회로 돌아온 회원들 중에는 침례 성약을 지키는 이가 드물었다.

조셉은 브리검 영에게 보내는 보고에서 이렇게 불평했다. “복음이 과연 조금이라도 그들을 이롭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복음대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모범을 보이고 귀가 따갑도록 가르침을 전하며 그래도 몇 명은 나아지리라 기대해야 마땅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34

브리검은 조셉과 다른 미국인 선교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라고 권고했다. 브리검은 하와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책임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 그는 조셉과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일렀다. “제 생각으로는 선교부의 일을 그곳 현지의 형제들에게 맡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와이 성도들이 복음과 신권을 받은 것은 여러 해 전이었으며, 그들은 이제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추고 있었다.35

브리검의 권고가 담긴 편지가 하와이에 도착할 즈음에는 하와이 성도들에 대한 조셉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져 있었다. 그는 브리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선교부를 이대로 두고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셉은 섬에 머무는 미국인 선교사의 숫자를 줄이고, 하와이인 장로 몇 명에게 부름을 주어 선교부 내 여러 섬을 관리하게 하고 싶었다.

조셉은 10월에 이 변경 사항을 발표하고, 호놀룰루에서 열린 선교부 대회에서 하와이 성도들에게 지도자 부름을 주었다. 조셉이 말씀을 전한 뒤, 하와이 사람인 칼로아 장로가 연단으로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자신의 결심에 대해 간증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처음 섬에 오셨을 때만 해도 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이제 저는 성인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충실하게 선한 일을 하는 성인이 됩시다.”

다음으로는 나펠라가 일어나 성도들을 향해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깁슨의 교활한 말에 속아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맺었던 성스러운 성약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혹된 상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성약을 새롭게 하고 충실한 사람이 됩시다.”

또 다른 하와이인인 카나후나후푸 장로도 간증을 더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들은 활활 타오르는 목탄과도 같았습니다.”36



대회가 끝날 무렵, 조셉 에프 스미스와 윌리엄 클러프는 자신들은 곧 유타로 돌아갈 것이라고 공지했다. 몇 주가 흐른 뒤, 브리검은 과거에 하와이에서 조셉의 선교 지도자로 봉사했던 프랜시스 해먼드를 조셉의 후임으로 부를 생각이라고 전해 왔다.37

라나이 정착촌을 잃은 조셉과 선교사들은 이제 성도들의 새로운 집합 장소를 찾고 있었다. 여름에 그들은 하와이의 빅아일랜드에서 좋은 선택지로 보이는 한 장소를 찾았으나 그곳은 하와이의 성도들이 감당하기에는 값이 너무 비쌌다.

게다가, 라나이 정착촌이 실패한 후 집합 장소에 더 많은 돈을 들이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성도가 많았다. 또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살던 섬에 있는 자신들의 집 가까운 곳에 새로운 정착지가 정해지기를 바랐다.38

가을 대회가 끝난 뒤, 브리검 영은 선교부의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하도록 승인했다.39 조셉과 윌리엄은 빅아일랜드의 어느 곳을 정착지로 정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카우아이와 오아후의 지부들을 둘러보며 프랜시스에게 집합 장소로 추천할 후보지들을 계속 물색하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은 조셉과 함께 오아후에 있는 라이에 농장 근처의 작은 지부를 방문했다가 혼자서 산책을 나갔다. 오아후섬 북동쪽 기슭에는 키가 큰 나무들이 우거진 산들이 이어져 있었고, 라이에 농장은 이 산맥의 아래에 있는 735만여 평의 땅에 자리했다. 라나이의 정착촌과 달리 라이에는 물을 구하기가 쉬운 곳이었다.

윌리엄은 울적하기도 하고 조금 외롭기도 한 마음에 옆에 있던 숲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는 여전히 울적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초지와 덤불 숲을 지나는 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얼마쯤 그 길을 따라가던 끝에 윌리엄은 놀랍게도 브리검 영이 이 길을 걸어 올라오는 모습을 시현으로 보았다.

윌리엄은 마치 브리검이 정말로 거기 있는 것처럼 인사를 나눈 뒤 그와 함께 풀밭에 앉았다. 브리검은 이곳의 농장과 기름진 땅, 푸른 산들과 해변에 잔잔하게 부서지는 파도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보다 더 마음에 드는 곳은 없을 겁니다. 윌리엄 형제님, 이곳이 바로 우리가 하와이 선교부의 본부로서 확보하고 싶은 땅입니다.”

브리검이 이 말을 마치자, 윌리엄은 혼자 남게 되었고 경이와 놀라움으로 가득찼다. 그는 하와이 성도들이 집합할 훌륭한 장소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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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장

조화로운 하나의 무리


[image: 철로 위의 망치와 못]수지 영은 병치레가 많은 아이였다. 아홉 살이 되던 1865년 봄에는 폐렴과 백일해 등 심각한 질환들을 앓기도 했고, 너무 빨리 달리거나 열심히 뛰놀 때면 숨을 쌕쌕거리곤 했다. 수지의 아버지 브리검 영은 그런 딸을 다정하게 끌어안고서 이렇게 살살 타이르곤 했다. “아가, 잠깐만 있어 보렴.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자.”1

그러나 수지는 대부분 그 잠깐을 가만있질 못했다. 수지가 아버지의 여러 아내들, 그리고 그들이 낳은 대부분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사는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들이 사는 기다란 이층집은 라이언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집의 바로 옆에는 수지 아버지의 사무실이 있었고, 서쪽으로 한 구획 떨어진 곳에는 솔트레이크시티의 성전 부지가 있었다. 라이언 하우스 2층에는 가족들이 쓰는 침실과 거실이 여러 개 있었다. 1층에는 몇 개의 침실이 있었고, 손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모이는 널찍한 응접실이 있었다. 지하에는 저장고들과 창고들, 세탁실, 주방,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널찍한 식당이 있었다.

이 집의 전면 발코니에는 항상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장엄한 사자상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2

한때 라이언 하우스에는 수지의 쉰다섯 남매 중 서른 명가량이 함께 살았고, 인도에서 온 여자아이인 이나 메이버트 같은 고아들이 함께 산 적도 있었다. 이웃에 사는 히버 그랜트라는 소년은 라이언 하우스에서 수지의 남자 형제들과 자주 어울려 놀았으며, 영 가족의 가족 기도 자리에 함께하기도 했다. 히버는 브리검 영의 보좌였던 제디다이아 그랜트와 레이철 아이빈스의 외아들이었다. 겨울이면 히버는 브리검의 썰매를 가져다 얼음지치기를 하는 걸 좋아했다.3

영 가족은 엄격한 일정에 따라 식사를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며 항상 질서정연한 생활을 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도 난간에서 미끄럼을 타고, 계단을 뛰어오르고, 숨바꼭질하며 노는 수지와 남매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4 어린 수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가족으로 생활하고 아버지가 여남은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을 지극히 평범한 일로 여겼다. 사실 수지의 가족은 복수결혼으로 맺어진 가정들 중에서도 일반적인 유형이 아니었다. 보통 그런 가정은 이들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았다. 수지의 아버지와 달리 복수결혼을 한 대부분의 교회 남성들은 아내가 두 명을 넘지 않았다.5

수지의 생모인 루시 비글로 영은 헌신적인 어머니였으며, 넘치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수지를 돌보았다. 브리검 영의 또 다른 아내들인 지나 헌팅턴 영과 에밀리 파트리지 영도 잠시 라이언 하우스에 산 적이 있는데, 이들은 수지에게 두 번째 어머니와도 같았다. 브리검의 다른 아내인 클라라 데커 영도 마찬가지였다. 클라라는 수지와 수지의 자매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하며 밤늦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6

브리검의 아내 중 한 명이자 시인인 엘리자 스노우는 여가 시간에 독서를 즐겼는데, 그녀는 막 싹트기 시작한 수지의 창의력을 자극해 주었다. 엘리자는 지식이 풍부한 달변가였으며 자기 수양이 매우 잘 된 사람이었다. 엘리자가 사용하는 침실과 거실, 책상은 깔끔하게 잘 정돈돼 있었다. 더러 그녀를 쌀쌀맞고 냉담한 사람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지만, 수지는 엘리자가 친절하고 다정하며 병자를 돌볼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알았다.7

라이언 하우스가 늘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잘 유지되도록 노력했다. 브리검은 복수결혼을 세상의 관습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복수결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왕의 민족과 거룩한 신권, 당신이 소유하고 축복하실 수 있는 민족을 일으킨다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이것을 제정하셨습니다.”8

그는 또한 이렇게 간증했다. “제 신앙 생활 중 시련을 꼽는다면, 그것은 조셉 스미스가 제게 이 교리를 밝혔을 때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신앙을 행사해야 했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참되다고 제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얻었습니다.”9

많은 자녀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하며 그가 느꼈던 기쁨은 바로 그러한 신앙에서 맺어진 결실이었다.10 저녁이면 그는 가족 기도를 하기 위해 종을 울려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브리검은 진심 어린 사랑을 담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께 자주 기도했다. “이 평화로운 분지에 저희 가정들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 산속의 요새를 집합 장소로 보존해 두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축복하소서. 애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나이 든 자를 도와주시고 나이 어린 자를 인도하소서.”11

브리검은 성도들의 복지로 자주 깊은 생각에 잠겼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으며, 미국을 횡단하는 철도도 건설되는 중이었다.12 브리검은 철도가 생기면 선교사와 이민자들이 힘을 덜 들이고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유타를 오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철도 건설 사업에 투자했다. 그러나 철도가 준주에 더 큰 유혹을 불러오리라는 것도 알았기에, 그는 철도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준비시키고 싶어 했다.13

또한, 브리검은 자신의 가족들을 굳건히 하고 싶었다. 그해 봄에 수지와 남매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의 가정 교사로 칼 메이저를 고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지의 남자 형제 중에는 메이저 선생의 지도에 성을 내며 수업을 그만둔 아이들도 있었지만, 수지는 메이저의 수업에 흠뻑 빠져들었다.

메이저가 가르칠 때면 마치 책 속의 내용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는데, 특히 경전을 가르칠 때 그러했다. 메이저 선생은 영 집안의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찾도록 독려했다. 수지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열의를 보였으나 공부 중에 실수할 때면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다.14

그러나 인내심이 많은 메이저 선생은 수지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다. “실수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언제나 가치 있는 교훈과 진리를 배우는 법이란다.”15



그해 봄에 요한 도리우스는 에프라임 요새에서 신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요한과 그의 형 칼이 스칸디나비아 선교부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도 이제 2년이 되었다. 덴마크를 떠나기 전에 요한과 칼은 어머니와 함께 시온으로 가고 싶었으나 아네 소피의 재혼한 남편이 코펜하겐을 떠나고 싶지 않아 했으므로 그들의 어머니는 덴마크에 머무르기로 결정을 내렸다. 두 형제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며칠 뒤에 300명의 성도들과 함께 덴마크를 출발했다.

요한은 유타로 돌아온 이후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요한이 없는 동안 그의 아내 카렌은 스프링타운에 있는 그들 소유의 빈 땅에 방 두 칸짜리 집을 짓고, 작물을 심어 길렀으며, 우리 가득 가축을 길렀다. 그렇게 카렌은 남편과 자녀들을 데리고 새집에서 살아갈 기쁜 나날을 고대했지만, 요한은 집에 돌아온 후 곧 승인을 받아 구닐드 토르게센이라는 노르웨이 개종자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다. 이 변화는 그녀에게 큰 시련이었다. 하지만 카렌은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상황을 버텨 나갔다. 가족이 늘면서 집이 비좁아지자 이들은 일 년이 못 되어 에프라임에 있는 큰 도시 구역으로 이사했다.16

그 무렵, 샌피트밸리의 성도들과 우트족 인디언은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다. 유타로 집합하는 이민자 수가 늘면서 마을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새로운 정착촌이 형성되면서 우트족이 오래전부터 이용해 온 식량과 식수 공급원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착민 중에는 유타 중심부에서 넓은 초지를 차지하고 대규모로 소 떼를 기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우트족 인디언들은 그 지역에서 더 멀리 밀려났다.17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된 브리검 영은 인디언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성도들에게 강권했다. 그는 교회의 어느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정착한 땅은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탓에 우리는 그들의 사냥과 낚시에 방해가 되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속박해서는 안 되며 인내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18

브리검은 성도들이 더 큰 연민으로 인디언을 대하도록 이끌고 싶었지만 일부 정착촌에는 이미 식량이 바닥나 있었고 기꺼이 식량을 나누려는 성도는 드물었다. 정착민들이 식량을 나누지 않으려 하자 우트족 인디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성도들의 소를 자주 습격하기도 했다.19

1865년 봄, 샌피트밸리의 성도들과 우트족간의 평화 회담이 결렬된 후에는 급기야 폭력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블랙 호크란 남자가 이끄는 우트족 무리가 소를 습격하고 정착민을 살해하기 시작했다.20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동안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갔다. 6월에 브리검과 미국 정부는 우트족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정부가 인디언들이 생활하도록 따로 마련한 인디언 보호 구역으로 그들의 부족을 이주시키려 시도했으나 정착촌에 대한 인디언들의 공격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에 브리검은 민병대에 우트족의 여자와 어린이,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남자들에게는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습격자들을 저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은 더욱 맹렬히 서로를 공격했다.21

10월 17일 오후, 요한 도리우스는 블랙 호크 일당이 에프라임 요새 바깥의 들판에서 덴마크인 부부와 그들의 갓 난 아들, 그리고 젊은 스웨덴 여자 한 명을 해치는 현장을 공포에 떨며 목격했다. 일당이 정착촌의 소를 습격하기 위해 말을 타고 떠나자, 요한과 몇몇 성도들은 쏜살같이 들판으로 달려나갔다. 덴마크인 부부는 이미 숨져 있었고, 스웨덴 여자도 가망이 없어 보였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부부의 아들만은 무사했다. 요한은 아기를 안아 들고 마을로 돌아갔다.22

민병대가 블랙 호크 일당을 쫓는 동안, 교회의 지도자들은 샌피트밸리와 그 인근 지역의 성도들에게 신중하고도 방어적으로 행동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그들 중 더 직접적으로 갈등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두려움과 불신에 휩싸여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23

에프라임 요새가 공격받은 지 반 년이 지난 후, 서클빌이라는 가난하고 작은 마을의 교회 회원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파이우트족 인디언들을 스무 명가량 생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은 파이우트족 인디언들을 블랙 호크의 첩자로 의심했다. 정착민들은 인디언 남자들을 결박한 후 마을의 집회소에 가두고 감시했으며,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빈 지하 저장고에 가두었다. 그러나 파이우트족 남자들 몇몇이 탈출을 시도하자 정착민들은 그들을 총으로 쏜 뒤 남은 포로들을 한 명씩 살해했다. 여자들과 어느 정도 자란 어린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24

브리검은 그들의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무고한 인디언에게 총을 쏜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25 브리검은 분쟁의 책임을 우트족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돌렸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레이맨인들을 대했더라면, 우리는 절대 그들과 문제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26

유타 중심부에 널리 퍼진 성도들과 인디언 사이의 분쟁은 일 년 더 지속되었다. 작은 마을의 성도들은 더 큰 마을로 옮겨 갔고, 정착민들은 소를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세웠다. 1867년 7월에 인디언들의 대규모 습격이 있었으나 성도들은 이를 진압했고, 블랙 호크와 두 명의 족장은 정부 당국에 투항했다. 아직 일부 우트족들이 성도들의 소를 습격하기도 했으나 사실상 갈등은 이것으로 막을 내렸다.27



그로부터 몇 달 후인 10월 6일, 성도들은 성전 부지 바로 서쪽에 있는 널찍한 새 회당에서 처음으로 연차 대회를 열었다. 1863년에 제일회장단은 성전 구역에 더 큰 집회 장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다. 타원형으로 된 이 건물에는 거북이 등딱지 모양의 커다란 반구형 지붕을 얹고 있었고,그 그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 사암으로 된 마흔네 개의 기둥이 세워졌다. 지붕을 설계한 사람은 내로라하는 교량 건축가인 헨리 그로우였는데, 그는 목재로 격자형 트러스를 아치 형태로 짜 지붕을 만들었으며, 나무못과 가죽끈을 이용해 그 뼈대들을 단단히 연결했다.(트러스: 여러 개의 뼈대 재료를 얽어 짜서 지붕이나 교량 따위의 도리로 쓰는 구조물—옮긴이)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따른 이 건물에는 거대한 천장을 받치는 내부 기둥이 없었으므로 가리는 것이 없어서 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연단의 연사들을 잘 볼 수 있었다.28

그해 가을, 브리검 영은 철도 건설의 진척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1865년 봄에 북부의 승리로 남북 전쟁이 종전되고 미국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서부로 눈을 돌리자, 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새로이 탄력을 받았다. 브리검은 한 철도 회사의 이사회에서 일했지만, 그가 이 사업을 후원한다고 해서 준주와 준주의 경제에 초래할 변화에 대한 그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29

교리와 성약에는 “하나”가 되고, 경제적인 짐을 나누어 지며,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자립”하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었다.30 여러 해 동안 브리검과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서로 단합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데저렛 알파벳이 만들어진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데저렛 알파벳은 사람들이 영어의 철자법에서 어렵게 느끼는 점을 바로잡고, 젊은 성도들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고, 이민자들이 영어를 빠르게 배워서 유타를 편안하게 느끼도록 돕고자 고안된 표음 문자였다.31

또한, 브리검은 시온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운동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설교를 할 때면 그는 성도들에게 각자 먹을 식량을 재배하고, 집에서 짠 천으로 옷을 만들고, 방앗간과 공장, 주물 공장을 만들도록 자주 독려했다. 또한, 그는 준주로 들어와서 유타에서는 구하기 힘든 동부의 제품을 팔아 이윤을 남기고 시온의 대의 대신 자기 배를 불리는 교회 안팎의 상인들을 비판했다.32

브리검은 철도가 들어오면 더 많은 상인과 제품이 유입되어 성도들의 가내 공업과 경쟁을 벌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향토 산업을 지지하고 외부 시장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길을 찾도록 간곡히 요청했다.33 브리검은 성도들의 경제적인 구원이 영적인 구원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다. 시온의 경제를 공격하는 것은 시온을 공격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그는 교회에 마련된 제도를 통해 성도들을 강화할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849년에는 스코틀랜드 성도인 리처드 밸런타인이 솔트레이크밸리에서 최초의 주일학교를 조직했다. 그 후로 많은 와드가 자체적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재와 수업 자료는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 그 무렵에 조지 큐 캐넌은 Juvenile Instructor『청소년 교사』라는 잡지를 창간했다. 삽화가 들어간 이 잡지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일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음 공과들이 수록되었다. 1867년 11월, 브리검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전역의 와드와 지부가 자체적으로 주일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조지를 주일학교 연합 회장으로 선출했다.34

주일학교의 수업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교회의 어린 소년 소녀들을 대상으로 했다. 브리검은 교회의 성인들을 위해서도 준주의 비교적 큰 마을마다 선지자 학교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약 35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 신생 교회에서 생활하는 신권 지도자들의 단합과 신앙을 키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형제들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커틀랜드와 미주리에 선지자 학교를 조직하라는 명을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바가 있었다.35

브리검은 새로 조직된 선지자 학교를 통해 교회의 형제들이 영적으로 더 단합하고 헌신하기를 바랐다. 또한, 선지자 학교가 그들이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성약을 지키며 철도가 들어오기 전에 시온을 건설해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선지자 학교는 1867년 12월 2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문을 열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브리검은 외부의 상인이 아닌 성도들을 이롭게 할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선지자 학교의 일원들을 독려하며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온의 필요와 관계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키는 대로 물건을 사는 회원들을 나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이 왕국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36



솔트레이크시티에 선지자 학교가 조직된 지 엿새가 지난 후, 브리검은 감독들과 함께 각 와드에 상호부조회를 재조직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상호부조회는 10년 전 교회가 미국 군대와 위협적인 갈등을 겪는 동안 대부분 해체된 터였다. 브리검은 각 와드의 상호부조회가 가장 궁핍한 회원들을 도움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로 더욱 굳게 뭉칠 수 있기를 바랐다.37

감독들은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잘 알지 못했으므로, 브리검은 엘리자 스노우에게 감독들이 각 와드에서 상호부조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라고 부탁했다. 엘리자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영예롭게 여겼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상호부조회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나부의 여성 상호부조회 서기였던 엘리자는 세세히 모임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조셉 스미스가 여성들에게 전한 가르침을 기록하여 책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엘리자는 감독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들은 엘리자의 기여에 고마워했다.38 이듬해 봄에 브리검은 엘리자에게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다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엘리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은 채 그저 이렇게 대답했다.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브리검이 엘리자에게 말했다. “당신이 자매들을 가르쳤으면 해요.” 브리검은 시온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상호부조회가 해야 할 역할을 교회의 여성들에게 이해시키려면 엘리자의 도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했다.

엘리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교회의 여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막대한 임무였다. 보통으로 교회의 여성들은 간증 모임을 제외한 공적인 모임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엘리자는 준주의 모든 정착촌을 방문하여 각 와드와 지부의 상호부조회를 일일이 찾아가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야 했다.39

엘리자는 브리검을 만난 직후에 『데저렛 뉴스』에 기고했다. 기사에서 엘리자는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여성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싶다. 즉, 우리는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그녀는 나부 상호부조회의 기록을 이용하여, 여성들에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여성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며 이렇게 적었다. “이스라엘의 딸과 어머니들 중 현재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제약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들은 선을 행하기 위해 모든 힘과 능력을 발휘할 풍성한 기회를 찾게 될 것이다.”40

1868년 4월 30일 오후, 엘리자는 솔트레이크시티 제13와드의 여성 상호부조회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는 약 스물다섯 명이 참석했는데, 그중 지나 헌팅턴 영, 에밀리 파트리지 영, 벳시바 스미스는 모두 나부의 상호부조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자매들이었다. 이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새로 부름받은 레이철 그랜트는 두 보좌와 함께 모임을 진행했는데, 그녀의 두 보좌인 애니 가드비, 마거릿 미첼은 쌍둥이 자매였다.41

이제 47세가 된 레이철 그랜트는 1840년대 초에 나부에서 살았지만, 최초의 상호부조회에 소속되지는 않았다. 그녀는 복수결혼에 대해 알게 된 후 신앙의 큰 시련을 겪었고, 조셉 스미스가 죽은 뒤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동부로 돌아갔었다. 그러나 선교사와 교회의 회원들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많은 기도와 성찰 끝에 1853년에 유타로 가기로 결정했었다. 그리고 2년 뒤, 레이철은 복수결혼을 통해 제디다이아 그랜트와 결혼하여 히버를 낳았다. 히버는 아버지가 때 이른 죽음을 맞기 아흐레 전에 태어났다. 그녀는 재봉사 일을 하며 변변찮은 수입으로 히버를 길렀다.42

상호부조회 모임이 시작된 후, 레이철은 엘리자에게 여성들에게 가르침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엘리자는 이렇게 말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여성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어 훌륭한 결실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방문함으로써 많은 선한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습니다.” 엘리자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고, 선한 일을 하며, 서로 보살피도록 여성들을 격려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상호부조회는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같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은 채 안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까이 데려와 가슴에 품으며 단합과 사랑의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엘리자가 말씀을 마치자, 레이철은 여성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그들이 이렇게 함께 모임으로써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런 뒤 엘리자는 입을 열라며 여성들을 독려했다. 그녀는 여성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간증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수줍은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격려와 결심의 말을 입안에만 간직하고 있을 때마다 대적은 기뻐합니다. 그런 소심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곧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약속했다. “여성이 넓은 곳으로 나가서 책임 있는 지위에서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43



와드와 지부들에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어 가는 동안, 엘리자는 나부 상호부조회를 함께 창립했던 세라 킴볼을 만나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의 임무에 대한 골자를 잡았다.44 그런 후 그녀는 준주 곳곳의 상호부조회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엘리자는 여성들에게 그들의 의무에 대해 가르칠 때마다 나부 상호부조회의 회의록을 자주 이용했다. 엘리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 교회의 조직이 완전한 형태로 갖추어진 경륜의 시대라면 언제나 교회 조직에 이 조직이 있습니다.” 엘리자는 상호부조회를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는 자매들에게 편지를 썼다.45

한편, 브리검은 선지자 학교의 분교를 더 조직했다. 그는 선지자 학교의 일원들에게 모든 종류의 지식을 공부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권고했다.46 1868년 4월, 브리검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프로보로 갔다. 그는 소란스럽고 다루기 힘든 마을을 교화할 목적으로 에이브러햄 스무트,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조셉 에프 스미스 등을 그곳에 보냈었고, 에이브러햄에게 이 학교의 관리를 맡겼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브리검과 에이브러햄은 자원과 이윤이 성도들 안에서 운용되도록 성도들 사이의 거래를 우선시할 것을 프로보 학교의 일원들에게 촉구했다.

에이브러햄은 말했다. “모든 회원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각각의 영향력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47

몇 주 뒤, 브리검의 보좌인 히버 킴볼이 프로보에서 마차 사고를 당했다. 마차에서 떨어져 땅에 세게 머리를 부딪힌 그는 한참 동안 찬 공기에 노출된 채 그대로 쓰러져 있었고, 한참이 지나서야 한 친구에게 발견되었다. 브리검은 자신의 가장 오랜 친구 중 하나인 히버가 상해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랐으나 히버는 6월 초에 뇌졸중을 일으킨 후 한 달이 못 되어 가족들 곁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는 그의 아내 빌리트가 죽은 지 8개월 만의 일이었다. 히버는 아내의 임종을 지키며 “나도 곧 아내를 따라갈 겁니다.”라고 예견한 적이 있었다. 브리검은 히버의 장례식에서 자신의 친구이자 보좌인 히버의 의로움에 대해 짧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 그 누구 못지않게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48



히버가 세상을 떠날 무렵, 대륙 횡단 철도의 완공을 위해 철도 건설 노동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이 노동자들은 중국 이민자와 과거에 노예였던 사람들, 그리고 남북 전쟁 참전 용사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8월에 브리검 영은 교회의 형제들에게 공사를 돕도록 독려했다. 브리검은 두 개의 철도가 그레이트솔트레이크 호수 북쪽에서 하나로 이어지면, 솔트레이크시티를 지나 유타 남부 곳곳을 연결하는 철도도 건설하고 싶었다. 그렇게만 되면 정착촌 간에 이동이나 성전 공사에 쓰일 석재 운반이 빨라질 수 있었다.49

그러나 브리검은 가족 기도를 마친 어느 날 밤에 몇몇 아내와 친구들, 큰 아이들 앞에서 철도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났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주일학교와 선지자 학교, 상호부조회는 성도들을 지원하고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세대는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비해 과연 어린 세대들을 충분히 준비시킨 것일까?

그는 말했다. “어린 세대가 겪을 시련들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겪었던 시련과 같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죄로 가득한 세상의 교만과 어리석음, 쾌락으로 시험받을 테지요.” 젊은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기르도록 자신의 세대가 돕지 않는다면 세상의 유혹이 그들을 길 밖으로 끌어내 버릴 수도 있을 것이었다.50

그러나 브리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젊은이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을 단결시키고 보호하리라고 믿었다.

그는 1869년 초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회복된 복음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가르칠 교사들을 보냈고, 하늘 아래 거의 모든 언어와 신념에 속한 백성들, 그리고 가장 다양한 교육과 가장 반대되는 전통을 지닌 백성들을 모아 조화로운 하나의 무리로 뭉치게 했습니다.

서로 다른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하나 되게 하는 신조의 내면에는 다른 많은 사람은 대부분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51



1869년 3월, 오그던 마을 주민들이 철도의 선로공들을 보기 위해 높은 언덕으로 몰려들었다. 철도의 침목과 선로의 부분 부분이 하나씩 연결된 끝에 마침내 준주의 중심부까지 철도가 들어온 것이다.(침목: 선로 아래에 까는 나무로 된 토막—옮긴이) 얼마 후면 기차들이 도착하며 검은 연기와 잿빛 증기를 하늘로 내뿜을 것이었다.52

몇 달 뒤, 브리검은 남쪽의 여러 정착촌을 방문하여 성도들을 만났다. 그가 방문한 많은 마을들에는 이제 주일학교와 선지자 학교,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또한, 성도들은 브리검의 요청에 따라 경제적인 면에서 성도들 사이에 경쟁이 아닌 협력이 증진되도록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점들을 열고 있었다. 브리검은 모든 마을에 협동조합 상점이 있어서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정한 가격에 살 수 있기를 바랐다.53

5월 초에 브리검은 유타 중심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생활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분지에 산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성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 자신이 성도임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54

이튿날인 1869년 5월 10일, 동쪽에서 출발한 철도와 서쪽에서 출발한 철도가 마침내 오그던 서쪽의 골짜기에서 만났다. 철도 회사들은 선로의 침목을 고정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못들을 박을 때, 전신선들을 연결한 망치를 사용했다. 망치가 못을 두드릴 때마다 전신선을 통해 솔트레이크시티와 미국 전역의 도시로 전기 신호가 흘러가면서, 이제 철도가 미국의 대서양 해안과 태평양 해안을 하나로 연결했음을 알렸다.55

솔트레이크시티의 성도들은 성전 구역에 새로 지은 태버내클에서 이 일을 축하했다. 그날 저녁, 모든 관공서와 건물들은 운영 시간 이후로도 오래도록 불을 끄지 않고 도시를 밝혔다. 성도들은 마을 북쪽 언덕에서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만큼 큰 모닥불을 피웠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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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시련의 시기

1869년 5월~1887년 7월


시련의 시기 담대히 견디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 힘 주시네

정결한 시온, 구속받은 자유의 시온이

평화롭고 장엄하게 나아갈 때까지





엘리자 알 스노우, “A Brother’s and a Sister’s Love[형제와 자매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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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장

엄청난 과업


[image: 상호부조회 회관]“유타준주의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상점이 필요한 곳마다 협동조합 상점이 생겨났다.” 조지 큐 캐넌이 1869년 5월 19일 자 Deseret Evening News『데저렛 이브닝 뉴스』 사설에 쓴 내용이었다. “이 준주의 모든 여성이 이런 상점에 관여하게 하자. 그러면 물이 아래로 흐르듯 그들 사이에서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1

솔트레이크시티 제15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세라 킴볼은 여성과 협동조합 운동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룬 이 사설의 관점에 큰 감명을 받았다. 협동은 성도들이 자급자족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요소였다. 여성들은 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많은 상품을 만들었으며, 또 상점에서 자주 물건들을 구매했다.

브리검 영은 아무리 일상적인 일일지라도 시온 건설을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은 주님의 성스러운 사업의 일부라고 가르쳤다. 최근에 그는 성도들에게 협동조합의 상점 및 그 건물에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문구가 적힌 상점에서만 물건을 살 것을 촉구했다. 여성들은 이러한 상점들을 지원함으로써 외부의 상인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에 일조했다.2

세라와 그녀가 속한 상호부조회는 전부터 협동이라는 이상을 장려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 지난해에 그들은 자신들의 와드에 상호부조회 회관 건립을 시작했다. 새로운 회관은 최초의 상호부조회가 조직된 나부의 조셉 스미스 상점을 본뜬 2층짜리 건물이었다. 2층에는 예배 및 예술과 과학을 목적으로 사용될 작업실이 마련될 계획이었고, 1층에는 양모 원단, 실꾸리, 융단 깔개, 말린 과일, 모카신 등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만든 상품들을 팔고 거래하는 협동조합 상점이 운영될 것이었다.3 또한 이곳은 다른 소규모 협동조합 상점들과 마찬가지로, 이 도시의 가장 큰 조합인 ‘시온의 협동조합 상업 협회’(Zion’s Cooperative Mercantile Institution, Z.C.M.I.)의 소매상이 될 수 있을 터였다.

상호부조회 회관이 완공되면 이는 교회에서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최초의 건물이 될 것이었다. 상호부조회 모임은 보통 가정이나 와드 건물에서 했다. 하지만 나부에서 조직된 첫 상호부조회의 창립 일원이었던 세라는 제15와드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을 계발하고 강화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원했다.4

지난해 세라는 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건물 건립을 위해 한 남성이 도시의 구획 하나를 기증하겠다고 했지만, 세라를 비롯한 상호부조회 여성들은 땅값으로 백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고집했다.5 이후에 와드에서 새 건물을 기공한 뒤, 세라는 나무망치와 은 모종삽을 들고 석공을 도와 초석을 놓았다.

그녀는 초석 위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이 건물은 상호부조회가 신체적, 사회적, 도덕적, 지적, 영적, 재정적 향상을 위해,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분야에 기여하기 위해 그들의 노동력과 자원, 감각, 재능을 더욱 온전히 결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6

이 여성들은 그로부터 6개월 동안 건축업자들을 고용하고 공사를 감독했다. 이제 건물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 그들은 이 회관에 창문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양탄자를 깔기 위해 협동 정신으로 돈을 모금하고 자원을 모았다. 제15와드는 교회 내에서 부유한 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이 와드 상호부조회가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잘 해냈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세라의 대답은 간단했다. “합심해서 일하고 우리가 받은 물자들을 계속 가동한 덕분이에요.”7

『데저렛 이브닝 뉴스』에 사설이 실린 다음 날, 세라는 그 내용을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알렸다. 그 사설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개혁이라는 대의에 여성이 조력할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성에게 책임을 맡기면, 그들은 위대한 일들을 해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 낼 것이다.”

세라는 여성들을 위한 새날이 밝아 오고 있다고 여겼다. 그녀는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여성,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의무가 지금처럼 많이 언급된 적은 없었습니다.”8



제15와드 상호부조회에서 회관을 건립한 시기에, 강력한 힘을 내는 증기 기관차가 대륙을 가로지르며 승객과 화물을 빠르게 실어 날랐다. 제일회장단은 유타로 유입되는 세속적인 영향력을 경계하는 한편, 그 새로운 대륙횡단철도 덕택에 장로들을 선교 임지로 보내고 사람들을 시온으로 모으는 일이 더 수월해지고 경비도 더 저렴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대륙횡단철도 선로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브리검 영은 솔트레이크시티를 오그던과 연결하는 교회 소유의 철도 기공식을 가졌다.9

그 시기에 조셉 에프 스미스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소재한 교회 역사가 사무실에서 서기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에 서른 살이 된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서 많은 책임을 맡고 있었다. 3년 전에 하와이에서 귀환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사도로 부름받고 제일회장단의 보좌로 성별되었다.10

1869년 봄이 지나가고 여름으로 접어드는 지금, 조셉 에프 스미스는 새로운 도전에 맞설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사촌인 알렉산더 스미스와 데이비드 스미스가 유타로 오고 있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아들들인 그들은 일리노이에 살고 있었으며, 복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었다. 알렉산더와 데이비드는 자신들의 형인 조셉 스미스 삼세를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 갈 정당한 계승자이자 선지자로 지지했다.

조셉 삼세와 마찬가지로, 알렉산더와 데이비드도 자신들의 아버지가 복수결혼을 가르치거나 시행한 적이 없다고 믿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별세한 후 브리검 영이 그 원리를 도입한 것이라 주장했다.11

조셉 에프 스미스는 이따금 사촌들과 편지를 주고받긴 했지만, 서로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 3년 전인 1866년에 그는 알렉산더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알렉산더는 캘리포니아로 선교 사업을 가던 도중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설교를 하려고 들렀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아버지와 복수결혼에 관한 자신의 주장이 성도들에게 반박당하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아버지와 하이럼 스미스가 나부의 교회 신문인 『타임즈 앤드 시즌스』에 공표한 성명서를 준비해 왔었다. 그 성명서는 복수결혼을 규탄하고 성도들이 그런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부인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12

1866년 당시 조셉 에프 스미스는 사촌들의 주장을 논박하고 싶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러다 뜻밖에도 그는 선지자 조셉과 복수결혼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작은 문서를 찾게 되었다. 그는 조셉 스미스가 몇몇 충실한 성도들에게 그 원리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들 중에는 브리검 영과 현재 유타 준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복수결혼 실행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기록해 두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결혼에 관한 주님의 계시도 있었는데, 그것은 1843년에 조셉 스미스가 기록하고 1852년에 처음으로 출판된 것이었다. 그 계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신권 권세로 영원히 함께 인봉될 수 있는지가 설명되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아브라함을 수많은 후손으로 축복하시겠다는 당신의 성약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해 이따금 복수결혼을 명하신다는 설명도 있었다.13

그 계시는 조셉 스미스가 복수결혼을 가르치고 시행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며, 조셉 에프 스미스는 선지자 조셉이 복수결혼을 했다는 추가적인 증거 문서를 찾아내지 못했었다.14 당시 조셉은 사촌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기록들만 놓고 보자면 너에게 유리하지.”15

알렉산더가 데이비드와 함께 유타에 다시 온다는 소식을 들은 후, 조셉 에프 스미스는 조셉 스미스가 복수결혼을 했다는 증거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16 복수결혼은 조셉 에프 스미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므로, 그는 그것을 옹호하기로 결심했다. 몇 년 전에 그는 첫 번째 부인이었던 르비라와 이혼을 했다. 그들이 이혼한 데에는 그가 두 번째 아내인 줄리나 램슨과 결혼하면서 원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악화된 것이 부분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그 이후에도 조셉 에프 스미스는 세라 엘렌 리차즈를 세 번째 아내로 맞았다.17 그에게 복수결혼에 대한 공격은 자기 가족의 토대를 이루는 성약 관계를 위협하는 일이었다.

지난 3년 동안 조셉 에프 스미스는 자신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나부에서 심각한 위험들에 맞서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따금 비평가들로부터 자신들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승인된 복수결혼의 시행 자체는 규탄하지 않으면서도 그릇된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나부에서 이루어지던 복수결혼에 관한 소문에 대응했다. 그렇게 그들이 주의를 기울인 탓에 선지자 조셉과 하이럼이 복수결혼 시행과 관련 있었다는 기록상의 증거가 거의 전무해진 것이었다.18

조셉 에프 스미스는 역사 기록상의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에 복수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서명한 진술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가 이야기를 나눈 여성들 중에는 이생과 다음 생을 위해 조셉 스미스에게 인봉됐던 이들도 있었고, 영원만을 위해 인봉된 이들도 있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또한 작은어머니 에머가 복수결혼 시행과 관련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정보들을 수집했다. 그의 큰누나 러비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서부로 떠난 후 한동안 에머와 함께 살았었다. 러비나는 에머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을 증언했는데, 그 내용은 에머가 남편의 여러 아내 중 몇몇이 남편과 인봉되는 것에 동의했으며 그 인봉 자리에도 직접 참석했었다는 것이었다.

그해 초여름, 조셉 에프 스미스는 몇 주에 걸쳐 진술서들을 계속 모으면서 자신의 사촌들이 도착하기만을 매일 기다렸다.19



1869년 7월 22일, 세라 킴볼은 갓 완공된 제15와드 상호부조회 회관에서 첫 모임의 개회를 선언했다. 세라는 그곳에 모인 여성들을 향해 “이 건물은 모두의 유익을 위해 지어졌습니다.”라고 말했다.20

그로부터 2주 후인 8월 5일, 제일회장단은 그 건물을 헌납했다. 헌납식에서 합창단은 엘리자 스노우가 가사를 붙인 새로운 찬송가를 불렀다. 시온을 보호하는 데 상호부조회 회관이 하게 될 역할을 노래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우리 이 회관에서 하나님과 같이

강하고 성숙된 화합 이루리니

아버지, 당신의 지혜로 인도하사

곳곳이 다 채워지게 하소서

사랑과 노동의 안식처로

이 집을 당신께 헌납하오니

시온의 복리 영원히

이 집의 원동력 되길 바라옵나이다.21





제일회장단은 이 건물에 경제적 협력 및 지역 내 생산이라는 이상이 반영되었다는 것에 흡족해했다. 브리검은 헌납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시온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상에 대변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엄청난 과업이 있으며,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재능과 지원이 요구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여성들의 도움은 남성들의 도움 못지않게 필수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상호부조회는 가난한 사람의 유익과 부자의 유익 모두를 위해 존재합니다. 상호부조회는 모든 상황에서의 유익을 위해, 또한 후기 성도 지역 사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22

8월말에 열린 모임에서 세라도 협동의 가치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그녀는 협동이 시온을 위해 주님께서 마련하신 방식 중 하나라고 가르쳤다. 세라가 생각하기에 지역 내 생산은 성도들의 복지에서 매우 중요했다.

세라는 이렇게 주장했다. “단 한 차례의 모임에서도 이 주제가 망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23



알렉산더 스미스와 데이비드 스미스는 그해 여름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다. 그들은 도착 후 첫날 밤은 조셉 에프 스미스의 형이자 교회의 감리 축복사인 존, 그리고 그의 아내 헬렌과 함께 보냈다. 이틀 후에 두 사람은 태버내클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 허락을 받고자 브리검 영의 집무실에 들렀다. 태버내클은 이따금 타 종교 단체들이 집회를 열기 위해 이용하는 일이 있었다. 그들의 요청을 깊이 숙고한 끝에 브리검을 비롯한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두 사람의 동기를 경계했고 승인을 거부했다.24

역사가 사무실에서 조셉 스미스가 복수결혼을 가르치고 시행했다는 증거를 계속 수집하던 조셉 에프 스미스는 자신과 교회가 나부에서의 복수결혼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 나갔다. 더 많은 진술서를 모으는 것 외에도 그는 선지자 조셉의 서기이자 친구이며 심복이었던 윌리엄 클레이튼의 일지를 샅샅이 조사했다. 윌리엄의 일지는 초기의 복수결혼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는, 나부에서 온 몇 안 되는 기록 중 하나였다. 이는 선지자 조셉이 복수결혼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되었다.25

조셉 에프 스미스는 역사가 사무실에 있거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 외에는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의식을 집행하며 지냈다. 8월 초에 그와 조지 큐 캐넌은 그들의 친구인 조너선 나펠라에게 엔다우먼트를 집행했다. 조너선은 그 의식을 받고, 교회 본부를 방문하고, 브리검 영과 다른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7월 하순에 하와이에서 솔트레이크시티로 왔었다.26

한편, 솔트레이크시티에 계속 남아 있던 알렉산더 스미스와 데이비드 스미스는 설교를 할 때마다 군중의 관심을 끌었다. 교회의 협동조합 운동을 반대하던 부유한 상인들은 그 두 형제에게 큰 규모의 개신교 교회 건물을 빌려주었다. 그들의 의도는 브리검의 지도력과 교회를 비난하는 두 형제의 강연을 통해 브리검 영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데 있었다. 알렉산더는 3년 전에 했었던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와 복수결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해 『타임즈 앤드 시즌스』에 실린 글을 주로 사용했었다.

같은 시기에 조셉 에프 스미스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도시 도처에 있는 여러 와드 건물들을 다니며 나부에서 있었던 복수결혼에 관한 설교를 했다.27 8월 8일, 조셉 에프 스미스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회중에게 말씀했다. 그는 초기의 복수결혼에 관하여 자신이 수집한 일부 증거들을 제시하며 복수결혼 시행 문제와 관련하여 『타임즈 앤드 시즌스』에 실린 자신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성명서들을 언급했다.

“저는 그저 다음과 같은 사실들만을 알 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들 가운데 있었고, 이 교리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자신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행한 일은 그들의 목숨을 지키고 복수결혼을 시행하는 다른 남성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이 두 형제는 이곳에서와는 달리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부에서는 악마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으며, 도처에 반역자들이 있었습니다.”28



9월에 일라이어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한 후기 성도 편집장은 Utah Magazine(『유타 매거진』)에 알렉산더 스미스와 데이비드 스미스의 전도를 조롱하는 칼럼을 냈다. 그는 자신의 친구이자 교회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중 하나인 윌리엄 가드비에게 재정적 후원을 받아 이 정기 간행물을 출판하고 있었다. 일라이어스는 복원 교회를 가차없이 비하하며, 알렉산더와 데이비드가 그들 아버지의 성역에 대해 “몹시 무지”하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그리고 『타임즈 앤드 시즌스』에 실린 특정한 주장을 근거로 자신들의 아버지가 일부다처제를 시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각별한 열의를 쏟는다.” 일라이어스는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데이비드와 알렉산더는 조셉 스미스가 일부다처제를 부인했음을 증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가 그것을 시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니 말이다.”29

일라이어스는 자주 교회를 옹호하는 칼럼을 썼으나, 그것은 단지 『유타 매거진』을 출판하는 본 의도를 숨기기 위한 장치일 뿐이었다.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일라이어스와 윌리엄 가드비는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데 자신의 이윤을 쓰지 않는 상인들을 피하고 성도들을 지원하라는 제일회장단의 권고를 은밀히 반대해 왔다.30 윌리엄은 매우 교묘하게 제일회장단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으며, 솔트레이크시티 시의원이자 제13와드 감독단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윌리엄은 브리검 영의 사위로 그와 절친한 관계였다.31

일라이어스와 마찬가지로 윌리엄도 선지자 브리검 영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성도들의 삶에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여겼다.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윌리엄과 같은 상인들은 지역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물가를 높여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교회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며 가난한 성도들과 지역의 협동조합 상점들이 이득을 얻도록 낮은 물가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시장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윌리엄은 브리검이 협동조합의 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에 화가 났다. 윌리엄과 일라이어스는 자신들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기기 위해 『유타 매거진』을 더욱더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다.32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그들의 욕망은 그로부터 1년 전에 있었던 뉴욕 출장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두 사람은 심령론자들의 교령회를 통해 망자와의 대화를 시도했다.(교령회[séances]: 영매를 통해 죽은 사람들의 영혼과 교통하려는 모임—옮긴이) 심령론은 미국 남북 전쟁의 여파로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었다. 전쟁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죽은 이들과 대화하고자 갈망했다. 그러나 이것은 악마로부터 가짜 계시를 받는 짓이라며 오래전부터 교회 지도자들이 규탄해 온 행위였다.

윌리엄과 일라이어스는 그런 경고를 무시한 채 교령회에 몰두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조셉 스미스, 히버 킴볼,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영들, 심지어 구주와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믿게 되었다. 그 대화가 실제였다고 확신한 윌리엄과 일라이어스는 자신들이 보기에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교회에서 제거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여겼다. 유타로 돌아온 두 사람은 교회 지도자들과 정책을 교묘히 비판하는 글과 비교적 긍정적인 내용을 실은 칼럼을 『유타 매거진』에 나란히 게재하기 시작했다.33

일라이어스는 스미스 형제들에 대한 칼럼을 내고 곧이어 브리검 영과 교회 정책을 더욱 공격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협동조합 운동은 유타의 경제를 활성화할 경쟁적 추진력을 성도들에게서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일라이어스는 유타의 경제가 너무 취약해서 지역 내 생산으로 유타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또한 그는 성도들이 너무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결론지었다.34

그런 후 10월 16일, 일라이어스는 성도들에게 유타의 광산 산업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사설을 잡지에 실었다. 수년간 브리검 영은 교회가 후원하는 몇몇 광산 산업을 승인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유용한 광물들이 발견됨으로써 유타에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계층 분화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그런 염려 때문에 그는 준주에서 독자적으로 채굴 사업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35

일라이어스와 윌리엄이 교회를 겨냥해 면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 곧 분명하게 드러났다. 10월 18일, 올슨 프랫과 윌포드 우드럽, 조지 큐 캐넌은 일라이어스와 윌리엄, 그리고 두 사람을 옹호하는 그들의 친구들을 만났다. 일라이어스는 지극히 냉소적이었고, 일라이어스와 윌리엄 둘 다 제일회장단을 지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닷새 후, 솔트레이크시티 선지자 학교 모임에서 윌리엄은 자신의 판단력이 더 나은데도 브리검이 전하는 경제적인 조언을 따라 오긴 했지만, 선지자가 상업적인 면에서 성도들의 안내자 역할을 할 권한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라이어스는 브리검의 지도력에 맞서 더 반항적인 발언을 이어 갔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요!” 그는 소리쳤다.36

며칠 후, 솔트레이크시티 고등평의회는 시청에서 일라이어스와 윌리엄을 만났다. 일라이어스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말에 절대 오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비난했다. 윌리엄은 심의를 거부하며 자신과 일라이어스가 더 높은 영적 권세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강신술자 교령회를 암시했다.

“우리는 결단코 신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는 휘장 뒤편에 존재하는 힘이 있으며, 이는 영향력을 지니고 지시를 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영향력과 지시는 언제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말을 마치자 브리검이 고등평의회를 향해 발언했다. “제가 이 왕국에서 추구해 온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남성과 여성들이 모든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이 계시에 따라 회원들에게 권고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권리가 있다고 단언했다. 브리검은 “우리는 구주와 조화를 이루며 일합니다.”라고 말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조화를 이루어 일하시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들이신 구주와 협력합니다.”

브리검은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실수할 리 없다는 의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권을 지닌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수하지 않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를 통해 역사하실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브리검은 윌리엄과 일라이어스가 『유타 매거진』을 통해 교회를 계속 비난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들 두 사람과 외부의 상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계속 협동을 전파하고 시행할 것이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들을 권고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에게는 제 권고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윌리엄과 일라이어스에게 주어진 해명 기회가 끝나자, 스테이크 회장은 그들이 배도했으므로 교회에서 파문할 것을 제의했다. 고등평의회는 그 제의를 받아들였으며, 일라이어스와 윌리엄의 동료 여섯 명을 제외한 그곳의 모든 사람이 그 결정을 지지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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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장

우리가 받은 부름의 존엄성


[image: “대규모 항의 집회”라고 적힌 신문 기사의 제목]일라이어스 해리슨과 윌리엄 가드비는 고등평의회를 만난 지 닷새가 지난 1869년 10월 30일, 『유타 매거진』에 자신들에 대한 배도 혐의를 부인하는 성명을 냈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성도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자유가 없다고 불평했다. 둘은 교령회를 통해 죽은 영혼들의 말을 들었다고 확신하며 자신들이 교회를 개혁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믿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유타 매거진』을 발행하고 자신들의 대의를 위해 성도들을 규합하기로 결의했다.

일라이어스는 이렇게 단언했다. “앞으로 이 골짜기에는 역사상 가장 폭넓은 신조와 고귀한 기독교 정신,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선명히 드러내는 기치가 내걸릴 것입니다.”1

브리검 영은 성도들에게 『유타 매거진』을 읽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지만, 잡지 폐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2 그는 교회에서 4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교회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었다가 기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잠잠해지는 것을 보아 왔다. 브리검은 일라이어스와 윌리엄의 비난을 뒤로한 채 유타밸리와 샌피트밸리의 정착촌들을 둘러보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를 출발했다.

그는 유타 남부를 다니면서 한때는 작은 요새와 진흙 벽돌로 지은 오두막들만 있던 자리에 마을들이 번창해 가는 광경을 보았다. 물품 제조를 위한 작업장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성도들도 있었다. 완전히 자립을 이룬 마을은 아직 없었지만, 몇몇 마을은 협동조합 상점을 열고 운영하고 있었다.3

브리검이 정착촌을 방문할 때마다 성도들은 그를 위해 자신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내왔고, 때로는 성대한 향연이 준비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브리검은 고마운 마음으로 식사를 들었지만, 사실 그는 큰 준비 없이 차린 간소한 음식을 더 좋아했다. 수년 전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시절, 그는 성도들과 식사할 때면 빵 한 조각을 접시 삼아 소박한 컵과 주머니칼만 사용해 식사했다. 그런 식사는 치우는 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으므로, 성도들은 더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유타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가는 여정에서 브리검은 공들여 식사를 준비하고 치우느라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여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4 또한, 그는 부유한 많은 성도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때로는 자신들의 영적인 복리를 해치면서까지 그런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통탄했다. 브리검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성도가 절약하며 간소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낭비하고 사치하는 나태한 습관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선지자 학교에 간 브리검은 남성들에게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고 준주에서 만든 옷감을 사용하여 성도들만의 멋을 창출하도록 권고했다. 또, 여성들에게는 동부의 주에서 온 값비싼 재료들을 사용해 화려한 드레스를 만드는 것을 지양하고, 준주에서 만든 옷감을 쓰도록 독려했다. 많은 경우에 사치는 성도들 사이에 경쟁심을 유발하고 영적인 성장에 들일 시간을 앗아간다는 것이 브리검의 생각이었다. 또한 사치는 시온의 협동 정신과는 양립할 수 없는, 세상의 표식이라 그는 생각했다.5

브리검은 마음속에서 이러한 염려를 지우지 못한 채 일행과 함께 샌피트밸리 남쪽 끝에 있는 거니슨이라는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그곳에서 메리 이사벨라 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사는 그녀는 아들을 보러 거니슨에 와 있었다. 메리 이사벨라는 결단력 있고 신앙심 깊은 후기 성도 여성 지도자로 이름난 인물이었다. 그녀는 브리검처럼 1830년대에 개종한 후 줄곧 교회의 회원으로서 살아 왔으며, 복음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견뎌 왔다. 현재 그녀는 솔트레이크시티 제14와드 상호부조회의 회장이었다.6

브리검은 말했다. “혼 자매님, 자매님께 임무를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이스라엘의 아내와 딸들에게 검약을 가르치십시오. 음식을 준비하고 몸단장을 하는 데 과도하게 시간을 쓰느라 영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메리 이사벨라는 이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망설였다. 자매들에게 검약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일과 삶의 표준을 단순화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뜻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보통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보기 좋게 음식을 차리고 멋진 옷을 만드는 데서 존재 이유와 만족과 보람을 느꼈다. 메리 이사벨라는 그런 여성들에게 일을 간소화하라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방식에 대한 관점을 바꾸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었다.7

브리검은 그렇게 할 때 여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리라 믿으며 메리 이사벨라에게 이 임무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한데 모아서 요청하십시오. 음식을 만들고 살림을 하는 방식을 재정립해 나가기 시작하도록 말입니다. 저는 아침이면 40가지 음식을 요리해 진수성찬을 차려 내는 대신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가볍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는 않았지만, 메리 이사벨라는 부름을 받아들였다.8



이 무렵, 제임스 크로킷은 사촌인 윌리엄 호머와 함께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가고 있었다. 제임스는 후기 성도가 아니었지만, 유럽에서 막 선교 사업을 마친 윌리엄은 유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과거에 성도들이 집합했던 장소에 가 볼 계획을 세웠고, 커틀랜드는 제임스의 집에서 160킬로미터도 안 되는 곳에 있었기에 두 사람이 함께 가 보기로 했던 것이다.

윌리엄은 커틀랜드로 가서 마틴 해리스를 만나고 싶었다. 몰몬경의 세 증인 중 한 사람인 마틴은 자청해서 커틀랜드 성전의 관리자가 되어 성전을 돌보고 있었다. 마틴의 아들은 윌리엄의 매부였는데, 윌리엄은 마틴을 설득하여 그가 유타 준주에 있는 가족과 재결합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마틴은 교회와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다. 30여 년 전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가 파산한 후 조셉 스미스를 등진 그는 과거에 후기 성도였던 사람들 사이를 이쪽저쪽 옮겨 다니며 살고 있었다. 아내인 캐롤라인은 1850년대에 자녀들과 함께 유타로 이주했지만, 그는 함께 가기를 거부했었다.

커틀랜드에 도착한 제임스와 윌리엄은 마틴이 사는 오두막을 찾았다. 왜소한 몸에 허름한 옷을 걸친 그는 가죽만 남은 여윈 얼굴에 불만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윌리엄은 유타에서 온 선교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마틴의 아들이 자신의 매부라고 말했다.

“브리검 일파의 ‘몰몬’ 중 하나라는 말이로군.” 마틴은 볼멘 투로 그렇게 답했다.9

윌리엄은 유타에 있는 가족의 소식을 전하려 했지만, 마틴은 귓전으로 듣는 듯했다. 대신 마틴은 이렇게 말했다. “성전을 보고 싶지 않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윌리엄이 대답했다.

마틴은 열쇠를 가져와서 제임스와 윌리엄을 성전으로 데리고갔다. 성전의 외양은 보존 상태가 좋아 보였다. 외벽의 회반죽도 아직 온전했으며, 지붕을 새로 얹은 데다 창문도 몇 개는 새것이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니 천정과 내벽은 회반죽이 떨어져 나가는 중이었고, 목조부도 부분부분 얼룩이 지거나 손상돼 있었다.

마틴은 방과 방을 옮겨다니며 성전에서 일어났던 성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간증했다. 그러다 얼마후 마틴은 피곤해했고, 일행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돌렸다.

“형제님은 아직도 몰몬경이 참되고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고 믿으십니까?” 윌리엄이 마틴에게 물었다.

마틴은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나는 판들을 보았소. 천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소.” 마틴은 진심과 확신이 담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내가 몰몬경이 참되다는 신성한 진리나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부름을 의심한다면, 나는 내 존재도 의심해야 할 것이오.”

마틴의 간증에 방 안은 감격에 휩싸였다. 커틀랜드에 올 때만 해도 믿지 아니하는 자였던 제임스도 마틴의 간증을 듣고 전율을 느꼈다. 순식간에 마틴은 원한에 사무친 늙은이에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지식을 얻은, 고귀한 확신에 찬 사람으로 변모한 듯했다.

윌리엄은 마틴에게 어떻게 교회를 떠나고도 그토록 강한 간증을 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틴은 말했다. “나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았소. 교회가 나를 떠난 것이오.”

윌리엄이 물었다. “다시 가족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 회장님이 형제님을 유타로 모셔갈 방편을 기꺼이 마련해 주실 겁니다.”

마틴은 비웃듯 말했다. “그 사람은 옳은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오.”

윌리엄이 말했다. “전할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전하겠습니다.”

마틴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브리검 영한테 가서 말하시오. 내가 유타로 가서 내 가족과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이오. 교회의 도움은 기쁘게 받겠소만, 개인적인 호의는 사양하겠소.”

윌리엄은 이 말을 전하기로 했고, 마틴은 윌리엄과 제임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함께 바깥으로 걸어 나가던 중 제임스는 윌리엄의 어깨에 손을 짚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저 노인의 말이 진실되다고 말해 주고 있어. 이제 몰몬경이 참되다는 걸 알겠어.”10



윌리엄 호머가 마틴의 전갈을 들고 유타준주로 돌아가는 동안, 워싱턴 D.C.의 입법자들은 1862년 모릴의 중혼 금지법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들을 상정하고 있었다. 1869년 12월에 에런 크래긴 상원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는 성도들은 일부다처제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배심원이 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얼마 후, 셸비 컬럼 하원 의원은 복수결혼을 행하는 후기 성도는 벌금 및 구금형에 처하고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11

컬럼이 내놓은 법안의 사본이 유타준주에 들어간 지 사흘 만인 1870년 1월 6일, 세라 킴볼을 비롯한 솔트레이크시티 제15와드 상호부조회 여성들은 상정된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계획하기 위해 상호부조회 회관 2층에 다 같이 모였다. 여성들은 일부다처제 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해치고, 그들의 양심을 침해하며, 성도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려 한다고 생각했다.

세라 킴볼은 말했다. “그토록 수치스러운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는데도 계속 침묵만 지킨다면, 우리는 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와 우리의 이름을 가질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12

여성들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도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다. 그들은 이 법안을 의회에 제안한 이들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유타의 지사에게 준주 내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여성들은 성도들을 위해 교섭을 벌이도록 워싱턴 D.C.에 두 명의 여성 대표를 파견하기로 뜻을 모았다.

모임이 시작되고 한 시간가량 지난 후, 엘리자 스노우가 힘을 보태기 위해 상호부조회 회관에 도착했다. 엘리자 스노우는 상호부조회의 여성들이 자신들과 가족들을 위해 교회와 교회 회원들의 생활 방식을 지켜 내야 한다고 믿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주 유명 신문과 정치 풍자 만화, 소설, 연설 등에서 교회의 여성들을 복수결혼으로 탄압받는 가련한 희생자로 묘사하였다. 세라는 여성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받은 부름의 존엄성에 힘입어, 우리는 떨치고 일어나 우리의 입장을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13

그다음 주의 날씨는 춥고 눈발이 날렸지만, 1월 13일에는 3천여 명의 여성이 악천후를 무릅쓰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솔트레이크시티의 낡은 진흙 벽돌 회당에 모여 크래긴과 컬럼의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다. 세라 킴볼이 이 모임을 감리했다. 기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온통 여성들뿐인 모임이었다.

모임이 시작된 후, 세라는 연단에 올랐다. 미국 전역에서는 여성들이 정치 문제, 특히 여성의 투표권이나 노예제 폐지 같은 정치적인 사안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이것은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세라는 후기 성도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세라는 그 자리에 모인 여성들에게 외쳤다. “우리가 미국의 법을 하나라도 어겼습니까?”

“아닙니다!” 여성들이 큰소리로 답했다.

세라가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태 이곳저곳으로 내몰리며 살아왔습니다. 왜였습니까? 그것은 단지 하늘의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권고를 믿고 실천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14

메리 이사벨라 혼, 레이철 그랜트, 마거릿 스무트 등 몇몇 상호부조회 회장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일부다처제 금지법에 반대하는 공식 항의 성명을 냈다. “그러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 시민의 딸로서 물려받은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힘과 권리를 한마음으로 행사하는 바이다. 그 법안들은 미국의 가장 충성스럽고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분명 우리 공화정 정부에 오명을 남길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15

뒤이어 다른 여성들도 격렬한 연설을 이어 갔다. 아만다 스미스는 30년 전에 있었던 혼즈밀 학살 당시 남편과 아들 하나를 잃고 또 한 아들이 부상을 입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리에 충실합시다!” 아만다가 외치자 회당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피비 우드럽은 미국이 성도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규탄하며 이렇게 선언했다.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헌법의 정신과 헌법 조문에서 멀어져 우리의 선지자와 사도, 장로들로부터 시민권을 박탈하고, 율법을 지킨 죄로 그들을 옥에 가두고자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마지막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아내들도 함께 가두도록 감옥을 넓히십시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서는 엘리자 스노우였다. 엘리자는 이렇게 말했다. “바라건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자매들로서 진리와 의를 수호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이들을 지지합시다. 더욱 힘을 내어 정신을 수양하고, 세상 그 무엇도 능가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도덕적 성품의 힘을 기릅시다.”16



미국의 여러 신문은 그 후로 며칠에 걸쳐서 이 대규모 항의 집회를 상세하게 보도했다.17 곧 『데저렛 뉴스』도 유타준주 곳곳의 정착촌에서 일어난 여러 번의 항의 집회 연설들을 보도했다. 크래긴과 컬럼의 법안은 복수결혼을 일종의 노예 제도로 규정했으므로, 이러한 모임에서 연사로 나선 많은 여성은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남성과 결혼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18

한편, 준주 입법부 모임에 참석한 조셉 에프 스미스와 유타의 하원 의원들은 준주 여성들의 투표권 문제를 숙고하고 있었다.19 당시 미국은 과거에 노예 신분에 있었던 남성을 비롯한 모든 남성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 만 21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운동이 거국적으로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곳은 미국 전역에서 와이오밍준주뿐이었다.20

몇 달 전에 미국의 일부 입법자들은 유타의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유타의 여성들이 복수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에 손을 들어 주리라는 확신에서 기인한 일이었다. 반면, 남녀를 막론한 준주의 성도들이 여성의 투표권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입법에 대한 성도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리라 믿었기 때문이었다.21

1870년 1월 29일, 조셉은 솔트레이크시티 선지자 학교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다. 이 모임에서 동료 사도이자 준주 입법부의 총책임자인 올슨 프랫은 여성의 투표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입법부는 며칠 뒤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셉은 이 법안의 공식 사본을 지사 권한 대행 앞으로 보냈다. 지사 권한 대행이 그곳에 서명함으로써 이제 이 법안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22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환호성이 터질 법도 했지만, 그렇다고 워싱턴에서 검토 중인 일부다처제 금지 법안에 대한 성도들의 불안감이 누그러진 것은 아니었다. 의회는 유타 유권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23

설상가상으로 준주에서는 교회에 대한 반대가 증폭되며 불안감을 더하고 있었다. 조셉의 사촌인 알렉산더와 데이비드는 기대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채 몇 달 전에 유타를 떠났다.24 그러나 윌리엄 가드비와 일라이어스 해리슨은 최근에 자신들의 추종자들로 “시온 교회”를 조직하고, 자신들을 교회와 신권을 개혁할 “새로운 운동”의 선구자로서 선언했다.25 또한, 그들은 Mormon Tribune(『몰몬 트리뷴』)이라는 신문을 발간하기 시작했으며, 준주 내에서 성도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의 상인들과 공조하여 “자유당”을 결성했다.26

이러한 저항 속에서도 조셉과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브리검 영을 지도자로 지지했다. 윌포드 우드럽은 선지자 학교에서 이렇게 간증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계시를 주신다면, 그것은 저도 윌리엄 가드비도 아닌 영 회장님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변자를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27

몇몇 형제들은 소위 “새로운 운동”에 합류하기 위해 선지자 학교를 탈퇴했다. 한때 충직한 선교사였던 티 비 에이치 스텐하우스 같은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28

3월 23일, 미하원은 컬럼의 법안을 통과시킨 후 이 법안을 상원으로 넘겨 승인을 구했다. 이 두려운 소식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전해진 지 사흘 만에 선지자 학교에는 미국과의 갈등이 목전에 닥친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조지 큐 캐넌은 그들에게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상황이 그러하면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자제하고, 현명하지 못한 대화를 삼갑시다.”

제일회장단 보좌인 대니얼 웰스는 조용히 싸움을 준비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이 협동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대를 자초한 것은 아닐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요즘 우리 선지자 학교에서조차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권고를 지지하는 대신 이 도시의 공공연한 적들과 교류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회개하고 더 잘해 봅시다.”29

조셉 에프 스미스는 여동생 마사 앤에게 쓴 편지에 이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했던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사실만 아니라면 난 마음에 아무런 근심이 없을 거야. 이 일로 주님께서 우리가 재앙을 겪도록 준비하신 게 아닐까 싶어.”30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온 메리 이사벨라 혼은 검약과 관련된 자신의 새로운 임무를 돕도록 엘리자 스노우와 마거릿 스무트를 영입했다. 메리 이사벨라는 여남은 명의 상호부조회 회장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엘리자와 마거릿에게 세라 킴볼과 힘을 모아 여성 협동 검약회의 지도 원리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지시에 따라 단체를 창설하여 교회의 여성들이 식생활과 복장을 간소화하고 영적 및 지적 성장에 집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도록 도울 것이었다.

메리 이사벨라는 교회의 모든 여성이 검약을 통해 사회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리라 믿었다. 여성들 중에는 그럴싸한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웃과는 친분을 맺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도 일부 있었다. 메리 이사벨라는 여성들이 거리낌 없이 어울리며 서로 배우기를 바랐다. 그녀는 아무리 소박하고 간소해 보이더라도 몸에 좋은 음식으로 정갈하게 차린 식탁이라면 훌륭하다고 믿었다.31

교회의 여성들 사이에 검약이 뿌리내리면서, 브리검 영의 열네 살 된 딸 수지는 아버지의 아내들이 한층 옷차림이 검소해지고 상차림도 간소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수지와 그녀의 자매들은 상점에서 파는 리본과 단추, 나비 모양 매듭, 레이스 등이 달린 화려한 치마와 드레스를 입는 것을 좋아했다.32

1870년 5월의 어느 저녁, 라이언 하우스에서 가족 기도를 마친 브리검은 딸 몇 명에게 검약 협회를 시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너희들이 너희만의 유행을 일으켜 주었으면 좋겠구나. 나쁘고 가치 없는 것은 무엇이든 줄이고, 좋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든 더 키워 보려무나. 불행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생과 다음에 올 생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다.”33

그날 이후로 엘리자는 젊은 여성들에게 검약의 원리를 가르치며 그들이 입는 옷에서 불필요한 장식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그 결과, 여성들의 옷차림은 유행과 거리가 멀어졌다. 한때 리본과 매듭이 달려 있던 자리는 이제 색이 바래지 않은 안쪽 옷감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 검약이라면, 그것은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34

수지와 수지의 자매들은 검약이 협동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사하여 유행과 인기에 얽매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계명대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이해했다.35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며칠이 지난 후, 수지와 그녀의 몇몇 자매들은 최초의 여성 협동 검약회 젊은 여성부를 조직했다. 그들은 젊은 기혼 여성은 물론 독신 여성도 맞아들였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선한 일을 하면서 서로 지지하고 지원하며, 세상에 훌륭한 모범이 되기로 결의했다. 이 조직의 회장으로는 수지의 자매 중 하나이며 기혼자인 엘라 엠피가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수지가 이 협회의 활동을 기록하여 대외에 알릴 기자로서 발표되었다.36

여성들은 이렇게 결의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만방을 비추는 횃불 역할을 하기 위해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와 같으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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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장

시온에 가장 유익하도록


[image: 세인트조지 성전 설계도]솔트레이크시티에서 시작된 검약 운동은 1870년의 봄과 여름 동안 준주 곳곳의 상호부조회로 퍼져 나갔다. 이미 간소한 생활을 하고 있던 시골 마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샌터퀸 상호부조회의 엘리자베스 스티크니 회장과 여성들은 도시의 자매들과 발을 맞추기 위해 마을의 학교 건물에 모여 야유회를 열었다. 여성들은 통곡으로 만든 빵과 콩으로 만든 수프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며, 천을 짜는 데 사용할 실 스무 타래를 손수 자았다.1

여러 정착촌에 또 한 번 메뚜기떼가 몰려들어 성도들의 작물에 피해를 입히자 검약은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5월에 열린 솔트레이크시티의 선지자 학교 모임에 참석한 조지 에이 스미스는 제일회장단이 곡물을 비축하도록 거듭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한탄했다. 그는 준주와 중앙 정부에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메뚜기떼에 빗대어 말했다.

“우리를 무너뜨려 자기 배를 불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타도하기 위해 이곳에 군대를 보내고, 우리를 뿔뿔이 흩어 놓고, 우리가 사는 터전을 초토화하려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우리 종교가 틀렸다고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컬럼의 법안은 상원에서 검토되고 있었으며, 나라의 입법자들은 성도들에게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비평가들이 교회에 대한 여론을 악화하려 한다고 여긴 조지는 선지자 학교의 일원들에게 인내하고 현명하게 처신하며, 남을 언짢게 하는 행동을 삼가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 악한 자들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전했다.2

윌리엄 가드비와 일라이어스 해리슨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조지가 말한 그 악한 자들에는 그들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윌리엄과 일라이어스는 시온 교회를 조직한 뒤 그들의 ‘새로운 운동’을 이끌어 갈 “새 인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윌리엄은 조셉 스미스 삼세에게 접근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를 지도자로 영입할 요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셉은 그들과 뜻을 함께하지 않았다.3

그해 봄에 아마사 라이먼이 시온 교회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곧 그가 시온 교회를 이끌게 되리라는 소문이 돌았다. 아마사는 배도하여 1867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해임되었기에, 그가 ‘새로운 운동’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놀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아마사의 장남인 프랜시스 라이먼은 부친의 결정을 전해 듣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곧 상심이 너무도 깊어져 논쟁을 벌일 여력조차 없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몇 시간이나 눈물을 쏟았다.4

브리검은 선지자 학교의 일원들에게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브리검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계속하겠노라고 맹세하며 이렇게 밝혔다. “저는 다스릴 권한을 지니신 예수께서 다스리실 시기가 올 때까지 제 영향력으로 이스라엘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해 7월, 브리검은 선지자 학교의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다. 형제들의 간증을 들은 후, 그도 구주의 희생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그런 다음 브리검은 과거에 충실했던 이들이 교회에서 이탈하는 등 성도들이 여러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시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혜택을 얻고자 한다면, 복음의 교훈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브리검은 형제들에게 주님의 종들이 전하는 권고를 따르도록 촉구하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했다.5



그해 여름, 마틴 해리스가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유타에 도착했다. 마틴이 서부로 오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 브리검 영은 지난날 교회에 그토록 많은 시간과 돈을 바쳤던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브리검은 경험 많은 선교사인 에드워드 스티븐슨에게 마틴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노인인 그가 커틀랜드에서부터의 먼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렇게 지시했다. “제가 가진 돈이 모조리 들더라도 그분을 이곳으로 모셔 오십시오.”6

마틴이 도착하자 솔트레이크시티가 온통 술렁였다. 물론 그는 과거에 교회의 회원이었던 이들 중 처음으로 유타에 온 인물은 아니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초대 회장인 토머스 마쉬도 1838년에 교회를 떠난 것을 깊이 후회하며 13년 전에 다시 침례를 받고 서부로 왔었다. 그러나 마틴은 몰몬경의 증인이라는 위치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 이제 여든일곱이 된 그는 새로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일어난 몇몇 기적을 직접 경험한 마지막 생존자 중 한 명이었다.7

마틴은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한 뒤 곧 브리검 영을 찾아갔고, 선지자는 그에게 9월 4일에 태버내클에서 말씀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약속한 날, 마틴은 30분 동안 연단에 서서 종교 부흥이 일던 1810년대 후반에 진리를 찾던 자신의 이야기를 나직한 음성으로 전했다.8

그는 이렇게 간증했다. “영은 제게 어떤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느 교회에도 하나님의 권세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은 제가 어느 종파의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그냥 제가 혼자 임의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회를 조직할 때까지 어느 교회에도 가지 않았습니다.”9

그 후로 몇 주 동안 마틴은 아내와 자녀를 비롯해 준주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재회했다. 그의 형 에머는 유타 북쪽에 있는 캐시밸리에서 지난해에 세상을 떠났지만, 여동생인 네오미 벤트는 남편과 사별하고 유타밸리에서 살고 있었다. 9월 17일, 마틴과 네오미 남매는 엔다우먼트 하우스로 갔다. 그곳에서 마틴은 에드워드 스티븐슨에게 재침례를 받고, 올슨 프랫과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조셉 에프 스미스에게 교회의 회원으로서 재확인을 받았다. 그런 뒤 남매는 그들의 조상 몇을 위한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10

마틴은 다음 달에 열린 교회의 10월 연차 대회에서 몰몬경은 참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라는 간증을 전했다. 뒤이어 연단으로 나간 조지 에이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마틴 해리스 형제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몰몬경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몰몬경이 참되다는 교리를 알게 되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몬경의 증인이 되었습니다.”11



1870년 11월이 끝나갈 무렵, 수지 영은 마차를 타고 유타 남부에 있는 성도들의 정착지 세인트조지로 향하고 있었다. 수지는 남쪽으로 가는 여정 동안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마차에는 수지의 어머니인 루시와 여동생 메이블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라이언 하우스에서 여러 해 동안 북적이는 생활을 마치고 세인트조지에 있는 자신들만의 집으로 이사를 가는 길이었다. 수지의 아버지인 브리검 영도 잠시 유타 남부로 올 예정이었다. 이제 곧 일흔 줄에 들어설 브리검은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기후가 더 온화한 세인트조지에서 겨울을 나는 게 나으리라 판단했던 것이다.12

수지가 그렇게 노래를 부른 것은 마차 안의 분위기를 띄워 보려는 마음도 있었다. 교회의 가을 대회를 며칠 앞둔 10월 3일, 수지는 열여덟 살 된 언니 도라와 함께 어머니의 생일잔치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갔다. 도라의 약혼자인 몰리 던포드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세 사람은 당시 솔트레이크밸리에 살고 있던 몇몇 개신교 목사 중 한 사람을 찾아갔다. 도라와 몰리는 수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목사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수지는 언니가 벌인 도피 행각이 마치 흥미진진한 소설이나 연극 무대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일은 수지의 부모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도라는 몰리와 2년째 약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몰리는 충실한 후기 성도 상인 가정에서 자란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고, 브리검과 루시는 몰리가 도라에게 맞는 배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들이 딸들을 세인트조지로 데려가고 싶었던 이유에는 도라와 몰리를 480여 킬로미터 거리만큼 떼어 놓으려는 것도 있었다.13

그러나 이제 도라는 결혼을 했으므로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갈 이유가 없었다. 수지는 이 일로 어머니의 상심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하고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수지는 어머니가 기운을 차리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그 무엇도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는 듯 보였다.14

솔트레이크시티와 세인트조지 사이에는 철도가 없었으므로, 이들이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는 데는 2주가 걸렸다.15 세인트조지는 바위투성이 붉은 절벽들이 둘러싼, 큰 강이 흐르는 산간 지대에 세워진 마을이었다. 약 10년 전에 이 지역을 둘러보던 브리검은 그 계곡을 내려다보며 이곳에 집과 교회가 있는 도시가 세워지리라 예언한 적이 있었다. 얼마 뒤에 그는 사도 에라스터스 스노우와 300여 가정에 임무를 주어 이 지역으로 가서 목화를 재배하게 했다. 목화는 남부 유타의 다른 정착촌들에서 그럭저럭 괜찮게 재배되던 작물이었다.

그 이후로 세인트조지의 성도들은 브리검의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세인트조지는 연중 대부분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눈도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이었다. 근처에 두 개의 강이 흘렀는데, 성도들은 거기에 댐을 만들어 사막의 관목들 사이에서 겨우 곡식과 유실수를 길러 낼 만큼의 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따금 내리는 폭우는 정착민들이 만든 댐을 흔적도 없이 휩쓸어 갔다. 또한, 수목이 드문 탓에 성도들은 목재 대신 석재나 진흙 벽돌로 건물을 지었다. 이 산간에 정착하러 왔던 많은 사람이 도착하기 무섭게 떠나갔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으며 신앙에 매달렸다.16

그 후 정착민들은 널찍하게 도로를 닦고 번듯한 집 여러 채와 관청을 지었으며 근방에 면직 공장도 세웠다. 또한, 그들은 함께 모이고 예배할 목적으로 마을 중심부에 사암을 이용해서 품위 있는 회당을 지었다.17

수지와 가족들은 세인트조지에 도착한 후 도시의 안락한 집에 정착하여 새로운 이웃들을 만났다. 그러는 동안, 수지의 아버지인 브리검 영은 정착촌 안팎의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성전이 완공되려면 몇 해를 더 기다려야 했는데, 성전의 일부 의식만 집행하는 엔다우먼트 하우스는 장기적인 필요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고 산 자와 죽은 자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성전이 성도들을 위해 운영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18

1871년 1월, 브리검은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갈 여정을 계획하기에 앞서 현지 교회 지도자들의 평의회에 참석했다. 평의회는 그 지역의 교회를 감리하는 에라스터스 스노우의 집에서 열렸다. 모임이 끝나 갈 무렵, 브리검은 세인트조지에 성전을 짓는 계획에 대한 형제들의 의견을 물었다.

방 안에 있던 형제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에라스터스는 이렇게 외쳤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19



브리검은 솔트레이크시티에 돌아온 뒤 새로운 성전에 대한 계획을 적어 에라스터스에게 보냈다. 세인트조지에 지을 성전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짓고 있는 성전보다 더 작고 장식 면에서 더 간소할 것이었다. 성전은 돌을 이용해 짓고 안팎에 석회를 바르며, 나부 성전처럼 지붕 한쪽 끝에 탑을 올리고 지하에 침례반을 넣기로 계획되었다.

브리검은 에라스터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쪽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가을이 되어 세인트조지로 돌아갈 날이 되기를 고대했다.20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도 준주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브리검의 도움이 필요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마사 라이먼은 시온 교회를 전파하기 시작했으며, 강신술사인 영매가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 와카라 족장 등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말을 전한다고 주장하는 교령회에도 참석했다. 사람들은 이런 모임에서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탁자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21

이러한 교령회를 계기로 몇몇 성도들이 ‘새로운 운동’에 합류하기에 이르렀지만, 성도들 대부분은 그런 모임을 경계했고 시온 교회는 곧 곤경에 처했다. 브리검이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가던 1871년 2월 무렵, ‘새로운 운동’은 이제 더는 종교 조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지역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근절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로 모인 이들의 집단에 가까워져 있었다.

4월에 ‘새로운 운동’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발행하던 신문의 이름을 Mormon Tribune(『몰몬 트리뷴』에서 Salt Lake Tribune(『솔트레이크 트리뷴』으로 변경했다. 7월에 그들은 설교를 하고 교령회와 강연회를 열며 자유당의 정치적 모임을 할 수 있는 넓은 집회소인 Liberal Institute[리버럴 인스티튜트]를 헌납했다. ‘새로운 운동’은 브리검의 옛 친구인 티 비 에이치와 패니 스텐하우스를 끌어들이는 데도 성공을 거뒀다. 그들 부부는 지난 몇 달 동안 교회를 떠날 듯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었다.22

그러나 ‘새로운 운동’보다 더 교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유타 대법원의 신임 수석 재판관으로 임명된 제임스 맥킨이었다. 맥킨 판사는 유타에서 자신이 신정 정치로 여기는 것들을 근절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다.(신정 정치: 종교적 가치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형태—옮긴이) 그가 임명될 무렵, 컬럼의 중혼 금지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고,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중혼 금지법을 강행할 목적으로 맥킨을 유타로 파견했다.23

맥킨 판사는 유타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선언했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원하는 종교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 법을 어겨서는 안 되며 종교를 그 구실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24

1871년 가을, 브리검이 세인트조지로 돌아갈 날을 한 달가량 앞두었을 때였다. 브리검은 유타를 담당하는 연방 검사이자 컬럼 법안의 입안자 중 한 사람인 로버트 배스킨이 그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 교회의 회원이었던 빌 히크먼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14년 전의 유타 전쟁 때 자신이 저질렀던 살해 사건에 브리검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연루시키는 데 동의하기까지 했다.25

빌 히크먼은 현재 다른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있었으며, 그는 증언을 하는 대가로 관대한 처분을 받기로 법정과 합의했다. 빌 히크먼은 무법자인 데다 무엇보다 여러 덕망 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의 실상을 알고 브리검의 연루를 부정했으므로 공정한 법정에서라면 절대 그의 발언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다. 그러나 카테지 감옥에서 조셉 스미스와 함께 있었던 존 테일러는 브리검에게 법정에 목숨을 맡기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브리검은 자신의 운명은 조셉의 운명과 다르리라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과거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26

브리검은 10월 2일에 처음으로 기소되었고, 연방 보안관은 둘 이상의 아내와 생활한다는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대니얼 웰스와 조지 큐 캐넌도 유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이 체포되자 숱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준주 바깥의 신문들은 솔트레이크시티에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성도들이 총기를 대량으로 비축하고 산기슭에 대포를 배치했다고 보도했다.27 사실 솔트레이크시티의 거리는 조용하기만 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법 집행관들에게 협조했고, 변호사들은 다음 주에 법정에 설 브리검이 기소 내용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돌입했다.28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법원 밖 거리에도 수천 명의 인파가 서 있었다. 브리검은 판사보다 15분 먼저 도착하여 참을성 있게 자리에 앉아 있었다. 브리검의 침착한 모습은 그를 비판하던 사람들의 마음마저 누그러뜨렸다.29

맥킨 판사가 도착한 뒤, 브리검의 변호사들은 관리들이 대배심을 꾸리는 과정에서 교회의 회원들을 배제함으로써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판을 중단시키려 했다. 맥킨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사들은 기소 자체의 오점을 찾아 기소를 전면 무효화하려 했다. 판사는 이번에도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30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맥킨은 자신이 보기에 이 재판은 브리검의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계시와 연방법 사이에 일어난 전쟁의 결정적인 전투를 치르는 자리라며 이렇게 말했다. “법정에서는 이 재판을 국민 대 브리검의 싸움이라 하지만, 이 재판의 진짜 제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연방의 권위 대 일부다처제 신정 정치의 싸움입니다.” 그는 공정한 재판관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보기에 선지자 브리검은 이미 유죄였다.31

브리검은 다음 재판 기간인 3월까지는 공판이 잡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약 2주 후에 세인트조지로 떠났다. 그러나 며칠 후에 브리검과 다른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번 영장은 조작된 살해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32



1871년 11월 9일, 며칠 동안 싸늘한 날씨가 이어지며 비가 오기도 했지만 이제 세인트조지의 하늘은 맑고 쾌청하게 개어 있었다. 마을 바로 남쪽에 새로 계획된 도시 구역은 성전 기공식에 참석하려는 성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수지 영도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33

브리검은 그해 가을에 세인트조지로 온 이래로 좀처럼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몸이 좋지 않은 데다 재판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한 상황에서 그는 행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보안관이 그를 붙잡아 솔트레이크시티로 강제 송환할까 봐 두려움을 느꼈다. 브리검은 밤이면 에라스터스 스노우의 집에 머물렀고, 무장한 형제들이 보초를 서며 그를 지켰다.34

성전 구역에 간 수지는 연필과 수첩을 들고 기공식에 대해 기록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세인트조지로 오기 전에 브리검의 속기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훌륭하게 일을 해내곤 했다. 수지는 자신이 기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수지는 군중 속에 서 있었고, 그런 자리에서라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서로 가까이에 붙어 선 자신의 부모와 어머니의 손에 매달린 여동생 메이블을 쉽게 볼 수 있었다.35

합창단이 개회 찬송을 부른 뒤, 조지 에이 스미스는 무릎을 꿇고 헌납 기도를 드렸다. 조지는 적의 손에서 선지자를 지켜 주시고 그가 오래도록 성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했다. 그에 이어서, 수지는 아버지와 다른 지도자들이 성전 구역의 남동쪽 모퉁이에서 첫 삽을 뜨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성도들은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불렀고, 브리검은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래야 “호산나”를 외치도록 지시하는 그의 목소리가 모두에게 전해질 테니 말이다. 성도들은 커틀랜드 성전 시절부터 헌납식이나 공공 행사에서 “호산나”를 외침으로써 엄숙한 방식으로 환호성을 보냈다.

성도들은 브리검의 지시에 따라 오른손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과 어린 양께 호산나!”라는 말을 세 차례 외쳤다.36



몇 주 뒤, 맥킨 판사가 공판 기일을 12월 4일로 잡았다는 통지가 브리검에게 전해졌다. 맥킨은 브리검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처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브리검은 세인트조지를 떠나고 싶지 않았고, 판사는 날짜를 1월 초로 연기해 주었다. 그러는 사이, 브리검은 변호사들 및 자문단과 함께 앞으로 어떤 과정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를 상의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가면 자신이 체포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브리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안전이 염려되었다. 그는 구금되어 있는 동안 살해되지 않으리라는 확약을 원했다.37

한동안은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그러했듯 숨어 지내는 방안도 고려되었다. 살해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죄였으며, 만일 편견이 있는 배심원이 그에게 죄가 있다고 여긴다면 브리검은 처형될 수도 있었다. 12월 중순 무렵, 변호사들은 브리검이 안전하리라고 확신하며 그에게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갈 것을 권했다.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과 브리검의 친구들은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렸지만, 그들은 브리검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38

어느 날 밤, 브리검은 꿈에서 두 남자가 성도들의 대규모 모임을 장악하려 하는 것을 보았다. 잠에서 깬 브리검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돌아가서 하나님과 형제님들의 도움으로 모임을 열고 싶습니다.”39

브리검은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가는 도중 밤을 보내기 위해 한 작은 정착촌에서 길을 멈추었다. 맥킨 판사가 그를 유죄로 단정했다는 것을 아는 그곳의 성도들은 브리검이 재판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하자 심란한 마음을 내비쳤다. 그중 한 남자는 브리검의 의중을 알고 흐느껴 울었다. 선지자는 그의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자신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가장 유익하도록 만물을 움직이실 것입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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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장

마른 풀에 불붙듯이


[image: 말을 탄 채 다른 말을 끌고 가는 남자]브리검 영이 법정에 설 1872년 1월이 다가오자,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몇 주 동안 그가 돌아오리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지만, 준주의 검사들은 브리검이 재판정에 나타나는 대신 법망을 피해 달아날 것이라 장담했다.1

그러나 12월 말, 대니얼 웰스는 선지자 브리검에게서 긴급한 편지를 받았다. 브리검은 이렇게 알렸다. “우리는 지정된 날짜에 법정에 출석할 것입니다.”2 성탄절 이튿날, 브리검은 눈보라를 뚫고 110여 킬로미터를 달려 솔트레이크시티 남쪽으로 3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드레이퍼라는 마을로 대니얼을 만나러 갔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북쪽으로 가는 열차를 탔고, 브리검은 자정이 임박해서야 집에 도착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연방 보안관은 선지자를 체포하여 맥킨 판사의 법정으로 호송했다. 브리검은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평정심을 잃지 않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다. 브리검의 변호사들은 그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들어 판사에게 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맥킨은 요청을 거부하고 브리검에게 가택 연금 처분을 내렸다.3

재판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솔트레이크 트리뷴』은 이 재판 과정이 미국과 그레이트브리튼의 모든 신문에 보도되리라고 예측했다.(그레이트브리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를 아우르는 큰 섬—옮긴이) 그러나 “심판의 그날”은 연기되었고, 재판은 며칠을 넘기고 몇 주가 지나도록 열리지 않았다. 브리검은 그 시간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 지냈으며, 보통은 보안관들의 감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보안관보와 함께 제14와드 건물에서 열린 엘리자 스노우의 깜짝 생일 파티에 가는 등 때로는 사교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4

한편, 워싱턴 D.C.에 있던 조지 큐 캐넌은 성도들이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브리검에게 보고했다. 이 소송을 통해 성도들은 맥킨 판사가 유타준주의 대배심에서 의도적으로 성도들을 배제한 행위는 위법임을 주장했다. 만일 대법원이 판사의 행위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선지자와 관련된 사건 등 부당한 방식으로 구성된 유타의 대배심이 기소한 사건은 모두 즉시 기각될 것이었다.5

대법원은 4월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맥킨 판사와 조지는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맥킨의 몇몇 동료는 대법원이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리라 확신했지만, 맥킨은 재판장이 법정 판결문을 낭독하자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6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 사건의 배심원들이 법에 따라 선정 및 소환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7

맥킨 판사는 판결에 대해 악담을 퍼붓고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정을 나갔다. 이 소식은 곧장 전보를 통해 유타에 전해졌다. 이로써 준주에서 부당하게 구성된 대배심이 기소한 형사 고발은 모두 기각되었다. 브리검 영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8

그날 오후, 조지는 기뻐하며 브리검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대법원은 종교적 편견과 정치적 영향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조지에게 근심을 안겨 주었다. 이 일로 성도들의 적들이 더욱 분개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조지는 이렇게 적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기 위해 무지막지한 노력을 쏟아붓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놀랄 일이겠지요.”9



그해 4월에, 하와이 각지의 성도들은 라이에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석하고자 오아후로 모여들었다. 라이에는 지난 7년간 성도들의 집합 장소였다. 이 정착지에서 일 년 내내 거주하는 성도들은 400명가량 되었다. 이곳에는 작은 예배당과 학교, 큰 농장이 각각 한 곳씩 있었으며, 현지 성도들과 유타에서 온 선교사들은 사탕수수를 재배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열세 명의 현지 선교사들이 최근에 한 경험들에 관해 간증했다. 하와이 제도에서 선교 사업을 감리하도록 부름받은 조너선 나펠라의 지휘하에 선교사들은 지금까지 600여 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하와이의 성도들은 이제 2,000명을 훌쩍 넘어섰다.10

장로들은 각각 선교 임지에서 본 기적들에 대해 간증했다. 최근에는 선교사들이 몸이 마비된 한 남자를 위해 신앙을 행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 끝에 주님께서는 그 남자를 낫게 하셨다.11 노새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진 남자 역시 두 선교사에게 축복을 받고 완치되었다. 걷지 못하는 어린 소녀에게 여러 차례 축복을 준 장로들도 있었는데, 그 소녀는 축복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몸이 나아져서 마침내 다시 뛰놀 수 있게 되었다.12

대회가 끝난 뒤,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했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한 사람들 중에는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통치자인 케엘리콜라니도 있었다. 그녀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앞둔 자신의 이복동생이자 하와이의 왕인 카메하메하 오세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왕과 잘 아는 사이였던 나펠라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장로직에 있었던 에이치 케이 칼레오하노와 함께 궁으로 가서 왕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왕은 선교사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선교사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런 후, 칼레오하노는 열렬히 기도했다.

기도가 끝나자, 카메하메하는 훨씬 몸이 나아진 듯 보였다. 왕은 장로들에게 정부 관계자들이 하와이제도에서 행해지는 성도들의 전도 활동을 금하도록 압력을 넣었지만, 자신이 이를 거절했다고 이야기했다. 하와이의 헌법은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으며, 왕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은 나펠라와 칼레오하노와 오랫동안 환담을 나눴다. 장로들이 떠날 무렵, 몇몇 남자들이 왕의 가족에게 바칠 생선을 들고 도착했다. 그들을 본 카메하메하는 나펠라와 칼레오하노를 가리켜 말했다. “이 왕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왕은 장로들에게 생선이 담긴 바구니를 하나씩 들려주며 작별을 고했다.13



라이에에서 4월 대회가 열릴 무렵, 미국 전역의 신문들은 복수결혼에 대해 폭로하는 패니 스텐하우스의 신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패니는 ‘새로운 운동’의 대표적인 여성 인사가 되었다. 패니는 그 책에서 후기 성도 여성들이 억눌리고 불만에 찼다고 묘사했다.14

이 내용을 알게 된 교회의 여성들은 경악했다. 스물세 살의 룰라 그린은 남들에게 왜곡되는 것보다는 후기 성도 여성들이 스스로를 제대로 보여 주는 것이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유타의 여성들을 위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룰라는 이 신문을 Woman’s Exponent(『우먼스 익스포넌트』)로 명명했다.15

젊은 여성 검약회의 작은 지부에서 회장으로 봉사하는 룰라는 글솜씨가 뛰어났다. Salt Lake Daily Herald(『솔트레이크 데일리 헤럴드』)의 편집자는 룰라의 시를 출판한 뒤, 그녀가 자신의 신문에 기고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이 그녀를 고용하는 것을 망설이자, 그는 룰라에게 직접 신문을 발행해 보라는 제안을 했었다.

그 제안은 룰라의 마음을 움직였다. 최근에 열렸던 항의 집회는 후기 성도 여성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안에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교회 안팎의 여성들은 그렇게 드러내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상호부조회와 검약회 등에서 여성들이 하는 선한 언행들은 언급되지도, 주목되지도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준주 밖에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룰라는 제일 먼저 엘리자 스노우에게 신문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다. 엘리자 스노우는 룰라의 진외종조부이자 외외종조부인 브리검 영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진외종조부: 아버지의 외삼촌. 외외종조부: 어머니의 외삼촌. 룰라의 친가와 외가의 할머니들이 모두 브리검 영의 친누이들이었다—옮긴이) 두 사람은 모두 룰라의 계획을 지지했다. 룰라의 요청에 따라, 브리검은 그녀에게 『우먼스 익스포넌트』의 편집자로 봉사하라는 특별한 임무를 주었다.16

『우먼스 익스포넌트』의 창간호는 1872년 6월에 발행되었다. 이 신문은 유타준주와 미국 안팎의 소식은 물론이고, 사설과 시, 상호부조회 소식 및 검약회 모임에 대한 소식을 다뤘다.17 룰라는 편집자 앞으로 온 편지들도 신문에 실었는데, 이로써 후기 성도 여성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표할 공간을 얻게 되었다.

7월에는 메리라는 영국 여성의 편지가 신문에 실렸는데, 메리는 유타에서 영위하는 삶이 런던과 뉴욕에서 일하며 힘겹게 지내던 시절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했다. 메리는 이렇게 썼다. “사람들이 우리 말을 달갑게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몰몬 여성들’은 글과 말로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쌍하거나 억눌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짓눌린 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오고 가고 자유롭게 일하고 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말을 덧붙였다. “저는 지금껏 『익스포넌트』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신문에는 건강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18



한편, 유타 북쪽에 있던 쇼숀족의 북서부 무리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다. 대대로 쇼숀족이 살아오던 캐시밸리 및 그 인근의 땅에는 이제 만 명에 가까운 백인 정착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후기 성도인 이들은 그 땅에서 나는 식량 자원에 의존하여 생활했다.19

1850년대 중반에 성도들이 처음으로 캐시밸리에 왔을 때만 해도 새그위치라는 이름의 쇼숀족 지도자는 지역의 교회 역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특히 그들 중 한 명인 피터 모건 감독은 십일조 사무실에 모인 기금으로 쇼숀족을 원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1850년대 말, 더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사냥감이 줄어들자 쇼숀족과 성도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일부 쇼숀족은 자신과 가족들이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성도들의 소를 약탈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이를 자신들이 잃은 땅과 자원에 대한 보상으로 여겼다. 성도들은 행여 쇼숀족의 약탈이 잦아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마지못해 그들에게 밀가루와 쇠고기를 선물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선물도 성도들이 캐시밸리로 이주하면서 야기된 궁핍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20

그 시기에 쇼숀족은 또한 미국 정부와 충돌을 거듭하고 있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주둔해 있던 미국 군사령관인 패트릭 코너 대령은 이 갈등을 빌미로 쇼숀족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1863년 1월의 어느 아침, 베어리버강 근처에서 야영을 하던 새그위치와 그의 부족민들은 군인들의 진격 소리에 잠을 깼다. 쇼숀족은 방어선 뒤로 후퇴하여 병사들을 몰아내 보려 시도했으나 미군은 재빨리 그들을 포위한 뒤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렇게 야영지에 들이닥친 습격으로 400명에 가까운 쇼숀족 남성과 여성,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새그위치와 그의 갓 태어난 딸, 그리고 세 아들은 공격에서 살아남았으나 그의 아내인 다다바이치와 두 양아들은 다른 여성들과 어린이들과 함께 살해되었다.21

학살이 일어난 뒤, 인근 정착촌의 성도들이 부상당한 쇼숀족을 돕기 위해 찾아왔다. 그러나 군대의 공격을 겪은 새그위치는 성도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군인들을 쇼숀족의 야영지로 데려온 사람은 후기 성도이자 때때로 군대의 정찰 대원 역할을 하던 포터 록웰이었다. 캐시밸리의 성도들 중에는 학살이 일어나는 광경을 근처 언덕에서 지켜본 이도 있었고, 공격이 끝난 후 군인들에게 거처와 음식을 제공한 이들도 있었다. 군인들이 “잔혹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피터 모건조차 이 폭력 사태의 원인은 쇼숀족에게 있다고 여겼다. 심지어 이 공격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라고 말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다.22

학살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백인 정착민들에 대한 새그위치와 부족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성도들이 기꺼이 교회의 자원을 들여 쇼숀족에게 식량과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어느 정도 신뢰가 회복되긴 했으나, 무고한 생명을 잃고 땅과 자원을 빼앗긴 쇼숀족은 절박한 곤경에 빠져 있었다.23

1873년 봄, 존경받는 쇼숀족 지도자인 에치웁위는 세 명의 인디언이 자신의 오두막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시현으로 보았다. 그중 몸집이 가장 크고 준수하며 어깨가 넓은 사람이 에치웁위에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쇼숀족이 숭배하는 신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집을 짓고 땅을 갈고 침례를 받는 장면도 보았다.

시현에서 에치웁위는 쇼숀족 사람들이 백인 남성 몇 명과 함께 작은 농장에서 일을 하는 모습도 보았다. 그 백인들 중에는 조지 힐도 있었는데, 조지는 15년 전에 쇼숀족 가운데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후기 성도였다. 그는 쇼숀족 언어를 쓸 줄 알았으며, 그들에게 식량과 물품을 배급하기도 했다.

에치웁위에게서 시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한 무리의 쇼숀족 인디언들은 오그던에 있는 조지의 집으로 출발했다.24



그로부터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잠에서 깬 조지 힐은 쇼숀족 사람들이 자신과 이야기하기 위해 집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지가 인사를 건네자, 그들의 지도자 한 사람이 그들은 영감을 통해 성도들이 주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조지는 브리검 영의 승인 없이 그들에게 침례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일행은 실망하여 돌아갔지만, 그들은 나중에 다시 와서 또다시 침례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지는 자신은 선지자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했다.25

얼마 후, 조지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브리검을 만났다. 브리검은 이렇게 말했다. “한동안 제 어깨에 지워져 있던 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짐을 떨쳐 내려 해 봤습니다. 이제 그것을 형제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짐은 형제님의 짐이 될 것입니다. 형제님이 유타 북쪽 전 지역의 인디언들에 대한 선교 사업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조지에게 쇼숀족을 위한 집합 장소를 세우고 그들에게 경작을 가르쳐 보라고 권고했다. “형제님이 어떻게 이 일을 풀어 나가셔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길을 찾으실 겁니다.”26

1873년 5월 5일, 조지는 기차를 타고 오그던에서 북쪽으로 48킬로미터가량 떨어진 마을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그위치의 부족이 있는 곳까지 19킬로미터가량 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1.5킬로미터쯤 갔을 때, 티그웨티커라는 이름의 쇼숀족 노인이 웃으며 조지에게 다가왔다. 노인은 새그위치가 그날 아침에 조지가 그들의 야영지를 방문할 것이라 예견했다는 말을 했다.

티그웨티커는 조지에게 야영지로 가는 길을 알려 주며, 자신도 금방 돌아와서 조지의 가르침을 듣겠노라고 약속했다. 조지는 계속해서 길을 가던 중 두 명의 쇼숀족을 더 만났는데, 그들도 새그위치의 말을 똑같이 전했다. 깜짝 놀란 조지는 새그위치가 자신이 오는 날짜와 시간을 어떻게 정확히 알았는지 궁금해졌다. 그에게 이 일은 진실로 주님의 사업이 쇼숀족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졌다.

얼마 후, 말을 타고 오는 새그위치의 모습이 조지의 시야에 들어왔다. 새그위치는 다른 말 한 마리를 같이 끌고 오고 있었다. 새그위치가 말했다. “피곤하실 것 같아서 타고 가실 말을 가져왔습니다.”

둘은 함께 말을 타고 야영지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조지는 한두 시간 정도 복음을 가르쳤으며,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 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그는 새그위치를 포함해 101명의 쇼숀족에게 침례를 집행하고, 물가에서 확인 의식을 했다. 그는 오그던행 막차를 타러 가야 할 시간이 임박해서야 그곳을 떠났다.27

이튿날, 조지는 브리검 영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기분 좋고 행복한 날은 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쇼숀족 사람들도 행복해 보였으며, 그들은 매일 밤 기도 모임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쇼숀족에게 식량 문제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밀가루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28

그에 이어서 조지는 쇼숀족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자신의 친구 디믹 헌팅턴에게 쇼숀족의 침례 이야기를 편지로 써 보냈다. 조지의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내 유일한 바람은 하나님의 영께 도움을 받는 것이라네. 나에게 요구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말일세.”

조지는 디믹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디믹, 힘닿는 대로 나를 좀 도와주게. 주님의 사업이 마른 풀에 불붙듯이 퍼지고 있네.”29



북서부 지역의 쇼숀족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일 무렵, 조너선 나펠라는 자신의 아내 키티가 한센병, 곧 나병에 걸려, 몰로카이섬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카메하메하 오세 왕은 하와이에서 나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몰로카이의 칼라우파파 반도에 격리 지구를 만들어 감염 증세가 보이는 이들을 수용했다. 나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으므로, 격리 지구로 들어가면 보통 평생토록 그곳을 나올 수 없었다.

키티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나펠라는 격리 지구의 감독자 보조로 들어가 칼라우파파에 일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새로 맡은 업무에 따라 물품을 배부하고 보건국에 정기적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일을 해야 했다. 이 일을 하려면 나병 감염자들을 가까이서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도 나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었다.

1873년 봄, 키티와 함께 격리 지구에 도착한 나펠라는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나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매주 일요일에 모임을 열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칼라우파파에서 봉사하던 가톨릭 사제인 다미엥 신부와 하와이 왕가의 일원인 피터 카에오와 친구가 되었다. 나병에 걸린 피터 카에오는 키티와 나펠라가 도착한 지 얼마 뒤에 칼라우파파에 들어왔었다.30

피터는 격리 지구 내에서도 반도가 내려다보이는 오두막에서 비교적 안락하게 생활했다. 그는 하인들을 부리고 자신의 부유한 가족들에게서 선물을 받으며, 섬 주민들의 고통은 거의 알지 못한 채 생활했다. 한번은 정착촌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피터가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로 키티에게 그 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때 키티는 이렇게 대답했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걸요. 거의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 나가요.”31

1873년 8월 30일, 피터는 격리 지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러 가는 나펠라와 동행하게 되었다. 하늘이 잔뜩 흐렸던 그날 아침, 두 사람은 거주민들의 막사와 헛간을 찾아 칼라우파파 곳곳을 다녔다. 나펠라는 제일 먼저 동굴에 들러 세 명의 남자와 세 명의 여자, 그리고 한 어린 남자아이를 만나 그들의 배급량에 대해 이야기했다. 피터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 중에는 나병으로 얼굴이 완전히 망가진 이들도 있었고, 손가락이 없는 이들도 있었다.

나중에 나펠라와 피터는 다리가 심각하게 부어오른 한 여자를 만났다. 몰로카이에서 3년을 산 그녀는 겉옷과 속옷이 모두 해져 있었다. 나펠라는 그녀에게 월요일에 격리 지구의 상점으로 오면 새 옷을 주겠다고 말했다.

나펠라가 격리 지구의 궁핍한 사람들 중 식량을 받도록 허가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소식이 보건당국의 귀에 들어간 것은 10월의 일이었다. 당국은 나펠라를 해고하며 칼라우파파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나펠라는 즉시 키티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얼마 후에 피터가 찾아갔을 때, 나펠라 부부는 울고 있었다. 키티는 최근에 몸 상태가 더 악화되었으며, 나펠라는 키티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다.32

나펠라는 키티의 간병인 자격으로 칼라우파파에 머물게 해 달라고 당국에 간청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병드나 성하나, 저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내를 돌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순이고, 살날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이나마 아내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국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었다.33



1873년 12월, 워싱턴 D.C.에서 여러 해 동안 교회와 유타를 위해 막후교섭을 벌여온 조지 큐 캐넌은 미국 하원의 유타준주 대표로서 취임 선서를 했다.34 조지는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해 왔다. 전날 밤, 그는 지치고 외로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조지는 기도로 도움을 구한 뒤 자신이 기쁨과 위안과 힘을 축복으로 얻었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그 누구도 내게 마음을 열어 주지 않는 이곳에 나는 홀로 있다. 그러나 내게는 그 모든 이를 합한 것보다 더 강한 친구가 있다. 이 사실에 나는 기쁨을 느낀다.”35

1870년대 초, 교회를 향한 미국 내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았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유타에서 복수결혼을 근절하기로 작심했고, 그렇게 될 때까지 유타의 주 승격을 위한 노력을 저지하겠다고 이미 선언까지 했었다. 1874년 봄, 루크 폴란드 상원 의원은 유타의 법정을 더 강하게 통제함으로써 모릴의 중혼 금지법을 강화하기 위해 또 다른 법안을 고안해 제안했다.36

그러는 동안 패니와 티 비 에이치 스텐하우스는 계속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미국 전역의 청중을 대상으로 복수결혼에 반대하는 연설을 이어갔다.37 브리검 영과 복수결혼을 했다가 별거를 하고 있던 앤 일라이자 영도 마찬가지였다. 앤 일라이자는 브리검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대중 앞에서 교회를 맹렬히 비난하며 연설에 나서기 시작했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앤 일라이자가 조지 큐 캐넌이 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규탄하자, 그랜트 대통령은 그녀와 면담하고 그녀의 견해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뜻을 표했다.38

조지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폴란드의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그는 협력자들에게도 도움을 구했다. 토머스와 엘리자베스 케인 부부는 최근에 유타에서 브리검 영과 함께 겨울을 보냈다. 적대적인 서적과 신문 보도를 읽은 엘리자베스는 준주에 갈 때만 해도 이제 억눌리고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을 보게 되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녀가 만난 여성들은 자신의 종교에 헌신하는 상냥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었다. 여행을 마친 후, 엘리자베스는 성도들에 대한 인상을 담은 책을 곧 출간했다. 그 책에서 엘리자베스는 복수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공정한 시선으로 성도들을 묘사했다.

조지는 폴란드 법안의 일부 측면을 완화하도록 동료 입법자들을 설득했으며, 그 과정에서 엘리자베스의 책이 부분적으로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도 6월 중순에 그랜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제화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39

그해 여름과 가을, 유타 담당 연방 검사인 윌리엄 케리는 복수결혼을 행하는, 잘 알려진 성도들에 대해 기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 무렵에 조지는 유타로 돌아갔고, 10월에 복수결혼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체포될 상황이었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릴의 중혼 금지법의 합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판례가 될 소송 사건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판례가 될 소송 사건[test case]: 영미법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건, 혹은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앞서 있었던 재판 결과에 종속된다. 이 원칙을 근거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중혼 금지법 때문에 체포될 모든 복수결혼 시행자들의 재판에 대한 판례를 남긴 후, 이 법의 합헌성을 따짐으로써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판례가 될 소송 사건을 계획한 것이다—옮긴이)

케리와의 거래를 통해, 지도자들은 그가 한 사람에게 일부다처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는 데 동의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변호사들은 상급 법원에 이 사건을 상소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에 대한 답례로, 연방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한 상소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누구도 기소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상급 법원이 일부다처제 금지법이 성도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유죄 판결을 뒤집어 주기를 희망했다.

조지 큐 캐넌은 체포된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날 저녁, 그는 성전 구역 남쪽 담장을 따라 산책하던 조지와 어밀리아 레이놀즈 부부를 우연히 만났다. 조지 레이놀즈는 브리검 영의 비서로 봉사하는 젊은 영국 성도였다. 그는 그해 여름에 어밀리아와 결혼하여, 그녀를 복수결혼의 첫 번째 아내로 맞아들였다. 레이놀즈 부부를 잘 아는 조지 캐넌은 일부다처제 금지법의 합법성을 다투는 소송에 나설 이상적인 후보로 그를 추천했다.

레이놀즈 부부도 그에 동의했다. 그가 유죄 선고를 받아야만 판례가 될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레이놀즈 부부는 곧 법정에서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만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얼마 후, 조지 레이놀즈는 중혼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런 다음, 판사는 그를 보석으로 석방하고 재판 날짜를 지정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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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장

“인자가 오실 때까지”


[image: 세인트조지 성전]1875년 6월 19일, 브리검 영은 유타 중부 지방의 정착촌들을 방문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를 출발했다.1 얼마 전 일흔넷이 된 그에게 여행은 더욱더 힘겨운 일이 되어 갔다. 관절염을 앓는 탓에 그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뼈마디에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정착촌을 방문하는 일은 그에게 성도들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교회가 처한 법적인 어려움과 거리를 둘 수 있는 기회였다.

조지 레이놀즈가 중혼 혐의로 기소된 뒤, 연방 검사 윌리엄 케리는 교회 지도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조지 큐 캐넌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조지 캐넌의 소송 건은 나중에 기각되었지만, 레이놀즈는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벌금 300달러에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준주의 최고 법원은 이 유죄 선고를 뒤집었다. 레이놀즈의 변호사들이 그가 불법적으로 구성된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덕분이었다. 레이놀즈가 석방되자, 검사들은 그를 다시 법정에 세우고 말겠다고 공언했다.2

그뿐만이 아니었다. 브리검과 복수결혼을 했다가 별거 중이던 앤 일라이자 영은 최근에 교회를 비방하는 세력과 힘을 합쳐 선지자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 그녀는 위자료 등을 이유로 2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요구했으나 브리검의 변호사들은 그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거부했다. 또한, 그들은 미국에서는 복수결혼이 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앤 일라이자가 브리검과 법정에서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임스 맥킨 판사는 앤 일라이자의 손을 들어 주었을 뿐 아니라, 브리검이 변호사들의 조언대로 상급 법원에서 상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자 그를 하룻밤 동안 구금하기까지 했다.

미국 전역의 신문들은 판사가 이목을 집중시켜 브리검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런 조처를 했다고 보고, 그렇게 행동한 맥킨을 비난하고 조롱했다. 며칠 뒤, 대통령은 맥킨을 다른 판사로 교체했으며, 브리검은 앤 일라이자의 소송 비용 3,000달러를 지불했다.3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난 지 이틀 후에 브리검 일행은 샌피트밸리의 작은 마을인 모로나이에서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만났다. 함께 갔던 일행 중 엘리자 스노우와 메리 이사벨라 혼은 여성들에게 계속 힘을 모아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독려했다. 메리 이사벨라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엘리자는 종교 교육에 대해 이야기했다. 샌피트밸리에는 다른 종파의 선교사가 운영하는 새로 문 연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들이 있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와 교회의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과 대치될 것을 염려하였다.

엘리자는 여성들에게 말했다. “시온의 자녀를 교육하는 장소는 시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종교임을 자녀들에게 이해시키십시오.”4

브리검은 샌피트밸리의 다른 정착촌들을 방문하여, 협동이 더 강조되는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도록 성도들을 독려했다. 2년 전, 미국 전역에 닥친 공황은 유타의 경제에도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준주에 있던 여러 협동조합 상점 및 산업체는 재정난을 무사히 헤쳐나갔고, 이 일로 협동조합에 대한 브리검의 믿음은 더욱 굳어졌다.

그 후로 그는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았던 고대 에녹 백성들처럼 생활할 것을 권고했다.5 에녹의 협동교단이라고 알려진 이 체제는 헌납의 법에 대한 주님의 계시를 상기시켰다. 협동교단의 구성원들은 지역 산업을 증진하고 현지 경제를 향상하기 위해 노동력과 사유 재산을 기꺼이 바침으로써 가족처럼 서로를 부양하게 되었다.

많은 성도가 이미 각자의 지역 사회에서 협동교단을 조직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이 조직들은 각각 짜임새는 달랐지만 경제 협력과 자립, 검약의 가치 추구는 동일했다.6

사도 에라스터스 스노우는 샌피트 성도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동교단을 통해 유타 남부의 성도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궁핍한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를 배 불리려는 이기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악의 속성입니다.”

그날 오후, 브리검은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협동교단을 통해 우리가 소유한 재산으로 무엇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배우게 됩니다.”7

브리검은 샌피트 방문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교회의 현지 지도자들과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다. “솔트레이크에 짓는 성전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곳에 성전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책임을 맡아 직접 성전을 지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방 안에 있던 형제들은 한 명 한 명 손을 들어 지지를 표하고, 선지자가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브리검은 몇몇 후보지를 둘러본 후 이튿날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다.

“저는 맨타이 쪽으로 향한 언덕이 좋겠다는 강한 영감을 받았습니다.”8



브리검이 유타 중부 지역에서 돌아올 무렵, 멜리톤 트레호라는 남자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스페인어로 몰몬경을 번역하고 있었다. 스페인에서 온 퇴역 군인인 멜리톤은 1874년 여름이 끝나갈 즈음 필리핀에서 솔트레이크시티로 왔다. 유타에 도착할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던 그의 외양은 순식간에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멜리톤은 준주에 올 당시 교회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는 전에 로키산맥에 사는 ‘성도들’에 대해 듣고 언젠가 그들을 찾아가 보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던 어느 날 밤, 멜리톤은 기도로 인도를 구한 후 꿈에서 유타로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전역한 뒤 조끼에 들어 있던 돈을 모두 털어 샌프란시스코행 배에 올랐다.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한 후 그는 스페인어를 쓰는 한 남성을 만났고, 그 남성은 브리검 영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를 소개했다.9 브리검은 최근에 대니얼 존스와 헨리 브릿지에게 멕시코로 선교 사업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라는 요청을 했었다. 브리검은 몰몬경에 나오는 백성의 후손 중 일부가 멕시코에 산다고 믿었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1851년에 팔리 프랫이 남미에 복음을 전파하려 시도했으나 그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스페인어로 번역된 몰몬경이 없다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였음을 브리검은 알고 있었다.10

브리검은 대니얼과 헨리에게 선교 사업 준비의 일환으로 스페인어를 공부하여 몰몬경을 번역하도록 당부했다.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스페인어를 알았지만, 경전 번역은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다. 대니얼도 헨리도 스페인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들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대니얼과 헨리는 하나님께서 멜리톤을 이곳에 보내 주신 것이라 믿었다. 그들은 멜리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멜리톤은 침례 권유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11 그 후 대니얼은 멜리톤에게 겨울 동안 자신과 함께 머물며 몰몬경을 번역하자고 청했다.

멜리톤은 몇 달 동안 몰몬경의 성스러운 구절들을 번역했다. 그러다 가진 돈이 바닥나자, 대니얼은 브리검에게 성도들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400명이 넘는 이들이 멜리톤을 지원하고 인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기부했다.

번역 수정 작업이 끝나자, 대니얼은 번역된 내용에서 100쪽 분량을 발췌하여 Trozos selectos del Libro de Mormon『몰몬경 발췌문 모음집』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할 준비를 시작했다.12 그러나 브리검은 대니얼이 번역이 정확한지 확인해 주기를 바랐고, 대니얼은 멜리톤과 함께 번역본을 다시 읽어 보기로 했다. 대니얼은 멜리톤과 함께 번역본을 읽는 동안 오류를 찾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는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멜리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 멜리톤은 그 번역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수정을 했다. 대니얼은 주님께서 이 사업을 인도하심을 느꼈다.

『몰몬경 발췌문 모음집』이 인쇄된 직후, 대니얼과 선교사들은 멕시코로 부름을 받았다. 멜리톤은 그들과 함께 가도록 지명받지는 않았지만, 선교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랐다.13

선교사들은 1875년 가을에 떠났다. 대니얼과 선교사들은 떠나기에 앞서, 짐을 나르는 노새의 등에 『몰몬경 발췌문 모음집』 1,500권을 조심스럽게 실었다. 그런 후, 그들은 멕시코 사람들에게 몰몬경을 소개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흙길을 걷기 시작했다.14



이 무렵, 솔트레이크시티는 얼마 후에 있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방문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대통령이 유타 준주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를 환영하기 위해 준주와 시의 관리들, 시민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곧 꾸려졌다. 브리검 영도 존 테일러, 조셉 에프 스미스와 함께 대표단에 합류하도록 권유받았다.15

그랜트 대통령은 10월에 준주에 도착했다. 브리검은 오그던의 기차 안에서 대통령과 그의 아내 줄리아를 만났다. 브리검은 대통령이 전망차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잠깐 동안 대통령 및 그 일행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전망차: 바깥의 풍경을 내다보기 위하여 특별히 만든 여객차로, 양쪽 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열차의 맨 뒤에 단다—옮긴이)

그랜트 대통령이 말했다. “어서 유타를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뜨자 줄리아가 말했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군요, 브리검 영 씨.”

브리검이 답했다. “사람들은 저를 지사라고도 하고 회장이라고도 합니다. 영 장군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브리검은 여러 해 전 나부 군단의 장교로서 장군 칭호를 받은 바 있었다.

줄리아가 말했다. “저는 군대식 호칭이 익숙하니 장군으로 부르기로 하지요.”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인 줄리아의 남편은 생애의 오랜 시간 동안 군대 장교로서 살았다.

브리검이 말했다. “부인, 이제 부인께서는 멸시와 혐오 속에서 가련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줄리아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영 장군. 오히려 그 반대로, 여러분은 인내와 끈기, 신앙을 행사한 것에 대해 존경과 칭찬을 받아 마땅하십니다.” 그런 후 줄리아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만은 이곳 주민들과 장군께 찬성할 수 없습니다.”

줄리아가 무엇을 반대하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남편은 복수결혼을 절대적으로 반대했다. 브리검은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숫자는 이렇게 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줄리아는 이렇게 반박했다. “하지만 그것은 국법으로 금하는 일입니다. 필연적으로 고통을 겪게 될 어린아이들과 무고한 이들에 대한 자비심이 아니었더라면, 정부는 오래전에 무력을 행사하여 그것을 근절했을 것입니다.”

이에 브리검이 대답하려 하려는 순간, 참모 한 명이 그에게 전망차로 가서 대통령과 합석할 것을 청했고, 브리검은 대통령 영부인을 두고 자리를 떴다.

나중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한 후, 브리검은 즐거운 방문이 되기 바란다는 말을 전하며 대통령 부부와 헤어졌다. 기차역에서부터는 준주 지사인 조지 에머리가 그랜트 대통령 부부의 도시 순방에 동행했다. 마차를 타고 성전 구역 근처로 가는 길에 그들은 흰옷을 입은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거리에 줄지어 늘어선 광경을 보았다. 대통령의 마차가 지나가자, 어린이들은 길에 꽃을 흩뿌리며 대통령 부부를 향해 노래를 불러 주었다.

감동한 그랜트 대통령이 물었다. “이 아이들은 어느 집 자녀들입니까?”

지사가 말했다. “몰몬 자녀들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다. 성도들에 대해 전해 들은 그 모든 이야기들 때문에 그는 그들이 타락한 사람들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의 겉모습과 행동은 그와는 정반대의 느낌을 주었다.

그랜트 대통령은 혼잣말을 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알았군.”16



그해 겨울, 새뮤얼 체임버스는 솔트레이크 스테이크 집사 정원회 모임에서 일어나 간증을 전했다. 주변에 앉아 있던 다른 남성들처럼 그도 중년이었다. 새뮤얼은 형제들에게 말했다. “저는 제 종교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보탬이 되고자 온 것입니다.”

새뮤얼은 30년이 넘게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 왔다. 미국 남부에서 노예로 태어난 그는 선교사에게 복음을 배운 뒤 열세 살에 침례를 받았다. 새뮤얼은 노예 신분이었으므로 나부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합류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 후로 몇 년 동안 교회와 거의 교류가 없었지만, 성신의 영향력을 통해 신앙을 지켰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에서 노예 신분이던 사람들이 해방되었을 때, 그와 그의 아내 어맨다는 유타로 이주할 만한 돈이 없었다. 그들은 5년간 일을 하며 최대한 돈을 모아 1870년 4월에 아들 피터와 함께 유타로 왔다. 어맨다의 오빠 부부인 에드워드와 수전 레그론도 세 자녀를 데리고 유타로 이주했다.17

체임버스와 레그론 가족은 솔트레이크시티 제1와드 지역 내에 서로 이웃하여 정착했다. 이 와드에는 인종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한 남아프리카 출신의 리처드와 요한나 프로비스 부부도 살고 있었다. 레그론 가족은 1873년에 교회 회원이 된 후, 곧바로 체임버스 가족과 함께 제8와드 지역으로 집을 옮겼다. 그곳에는 제인 매닝 제임스와 그녀의 남편 프랭크 퍼킨스 등 다른 흑인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18

이러한 와드에서는 흑인 성도와 백인 성도가 나란히 앉아 예배를 했다. 당시 교회에서 흑인 성도는 신권 성임을 받을 수 없었지만, 새뮤얼은 성임 절차 없이 집사 정원회 보조로 봉사했고, 매달 정원회 모임에서 자신의 간증을 나눴다. 어맨다는 제인과 함께 상호부조회에 참석했다. 그들은 십일조와 헌금을 내고 정기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세인트조지 성전을 위한 기부 요청이 있었을 때, 새뮤얼은 5달러, 제인과 프랭크는 각각 50센트씩을 내기도 했다.

최근에 새뮤얼과 어맨다는 다른 흑인 성도 몇 명과 함께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에 참여했다. 두 사람은 스무 명이 넘는 친구와 친척들을 위해 침례를 받았다. 에드워드 레그론은 아내인 수전의 첫 번째 남편을 위해, 제인 매닝 제임스는 어린 시절 친구를 위해 침례를 받았다.19

새뮤얼은 자신이 교회의 회원이며, 집사 정원회에서 간증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말했다. “제가 간증을 나누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느끼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제가 일어나 입을 열 때, 저는 제게 친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여는 것처럼 여러분도 입을 여신다면, 저는 우리가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20



1876년 4월 5일 늦은 오후, 봄 하늘을 산산조각 낼 듯 천둥 같은 폭발 소리가 솔트레이크시티를 흔들었다. 돌로 된 화약 보관고가 있는 북쪽 언덕에서 거대한 불덩이가 솟아올랐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화약에 불이 붙는 바람에 창고가 불타 버린 것이었다.

이 일로 칼 메이저가 수업을 하던 제20와드 학교 건물의 벽토 천장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칼은 그날 저녁에 이 건물에서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건물이 손상된 사실을 즉시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21

칼은 브리검 영의 사무실에서 선지자를 만나고 있는 감독을 찾아갔다. 그는 학교 건물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보고한 후 수리가 끝날 때까지 수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브리검이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메이저 형제님. 형제님께는 다른 일을 드리겠습니다.”22

칼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가 독일과 스위스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겨우 몇 년 전이었다. 그 후 칼이 제20와드의 학교에 고용되어 안정적으로 일하게 된 것은 그의 가족에게 축복이 되었다. 그들은 솔트레이크시티에 편안하게 정착하여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23

그러나 브리검은 그를 멀리 보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엘리자 스노우와 마찬가지로, 브리검과 교회 지도자들은 자라나는 젊은 세대의 교육 문제를 우려하고 있었다. 이 세대는 교회가 초창기에 겪었던 박해를 경험하며 신앙을 시험받은 적도 없었고, 개종과 이주를 경험하며 신앙을 강화한 적도 없었다.24

브리검은 세상의 지식이나 대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도 미국 동부에서 대학에 다니는 아들들이 있었다. 그가 걱정하는 부분은 유타의 젊은 성도들이 회복된 복음을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교육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1850년에 처음 설립된 데저렛 대학교는 다른 교회의 학생들도 받아들였으며, 후기 성도의 믿음을 가르치는 교과 과정도 없었다. 브리검은 교회의 젊은이들이 신앙을 강화하고 시온 사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의 기회들을 누리기를 바랐다.25

사실 그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근 프로보에 브리검 영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설립했다. 얼마 전에 이 학교의 첫 학기가 마무리되었고, 브리검은 지금 칼에게 이곳을 맡아 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칼은 브리검의 청에 곧바로 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주 뒤, 그는 그 직책을 받아들이고 선지자를 찾아갔다. 칼은 브리검에게 이렇게 말했다. “영 형제님, 저는 이제 프로보로 가서 학교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시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브리검이 답했다. “메이저 형제님, 글자 하나, 구구단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동반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26



그해 말, 솔트레이크시티의 각 와드에서는 세인트조지 성전 완공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무도회가 열렸다. 제13와드의 에드윈 울리 감독은 스무 살의 히버 그랜트가 믿을 만한 청년인 데다 발이 넓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와드의 무도회 준비를 부탁했다. 울리 감독은 히버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도회를 성공시키길 바라네.”

히버는 작년부터 자신이 소속된 와드의 젊은 남성 상호향상회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조직은 와드마다 젊은 여성들이 조직을 이루었듯 젊은 남성들도 조직을 이루라는 브리검 영의 요청에 따라 1875년에 세워졌다. 히버는 젊은 남성 상호향상회의 지도자로서 청년들이 재능을 기르고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었다.27

히버는 울리 감독의 요청에 불안감을 내비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만일 기금을 다 마련하지 못한다면 부족한 금액은 감독님이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히버는 젊은 사람들은 왈츠를 출 수 있는 무도회에 가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왈츠는 상대방을 가까이서 안고 큰 원을 그리듯 바닥을 도는, 인기가 많은 춤이었다. 왈츠는 전통적으로 추던 카드리유에 비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브리검 영은 무도회 한 회당 세 번까지는 왈츠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카드리유: 일반적으로 네 쌍이 사각 형태로 마주 보고 서서 추는 프랑스 춤—옮긴이) 그러나 울리 감독은 왈츠를 허락하지 않았고, 제13와드에서 금지한 바 있었다.28

울리 감독은 말했다. “세 번의 왈츠를 허락하지.”

그러자 히버가 말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춤곡을 연주할 좋은 악단이 없다면, 표를 팔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다. 그는 감독에게 말했다. “감독님은 올슨의 카드리유 악단이 우리 와드에서 연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죠? 플루트 연주자가 술에 취해 나타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악기를 연주하는 최고의 악단은 올슨의 악단이죠.”

감독은 하는 수 없이 올슨의 악단 또한 허락했다. 그러고는 히버와 헤어지며 이렇게 말했다. “저 젊은이가 원하는 건 모두 허락해 버렸군. 무도회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다들 보는 앞에서 혼쭐을 내 줘야지.”

히버는 감독의 아들 에디에게 표를 팔고 무도회를 위해 와드 건물 준비하는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너른 방에 있던 책상들을 치우고 빌려온 양탄자들을 바닥에 깐 뒤, 브리검 영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그림을 벽에 걸었다. 그런 후, 몇몇 청년들에게 각자 일터에서 무도회를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무도회가 열리는 날, 히버는 표를 산 모든 사람의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적힌 목록을 들고 문 앞에 앉았다. 푯값인 1달러 50센트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때 브리검 영이 나타났다. 그는 표가 없었다.

브리검이 말했다. “이 무도회가 세인트조지 성전 공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브리검은 10달러를 내밀었다. “이 정도면 제가 표를 살 수 있습니까?”

히버는 선지자에게 거스름돈을 내줘야 할지 고민하며 말했다.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히버는 푯값으로 받은 돈을 세고, 브리검 영은 무도회에서 연주되는 왈츠의 횟수를 세었다. 와드에서 모금한 돈은 80달러가 넘었다. 성전 기금을 위해 그 어느 와드에서 모은 금액보다도 많은 액수였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세 번의 왈츠를 추었다.

그러나 무도회가 끝나 갈 무렵, 히버는 악단의 단장에게 왈츠 카드리유를 연주해 달라고 부탁했다. 왈츠 카드리유는 카드리유의 요소가 포함된 왈츠였다.(왈츠 카드리유는 카드리유처럼 몇 쌍이 사각 대형으로 서서 함께 왈츠를 추는 춤을 말한다—옮긴이)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자, 히버는 브리검 옆에 앉았다. 브리검이 네 번째 왈츠를 보고 어떻게 말할지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젊은이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자 브리검이 말했다. “왈츠가 나오는군요.”

그러자 히버는 이렇게 답했다. “아닙니다. 왈츠를 출 때는 방 전체를 돌아다니며 추지 않습니까. 이번 춤은 카드리유입니다.”

브리검은 히버를 보고 웃음을 터트리며 말했다. “못 말릴 젊은이들이군!”29



제13와드의 무도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브리검은 윌포드 우드럽과 함께 세인트조지 성전의 일부를 헌납하기 위해 남쪽으로 갔다. 성전은 봄이 되어야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식실은 공사가 끝나서 사용할 수 있었다.30 성도들은 나부 성전과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산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만 행해 왔었다. 그런데 세인트조지 성전이 헌납되면, 그들은 최초로 죽은 자를 위해서도 엔다우먼트를 행할 수 있었다.31

정착촌이 가까워지자, 브리검은 쉽게 성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세인트조지 성전은 멀리서 보면 나부 성전과 비슷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외부가 더 단조로웠다. 건물에는 길쭉한 창문 여러 개가 줄지어 나 있었으며, 장식 없는 지지대가 하얗고 높은 벽을 지지하고 있었다. 건물 본체의 맨 위로는 요새처럼 생긴 흉벽이 둘러져 있고, 그 위로 꼭대기가 둥근 탑이 솟아 있었다.32

1877년 새해 첫날, 1,200여 명의 사람들이 성전 지하를 가득 메웠다. 침례실이 헌납되는 순간을 보기 위해서였다.33 윌포드 우드럽은 침례반의 가장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발 디딜 틈 없는 곳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윌포드가 헌납 기도를 올린 후, 회중은 위층의 예배실로 올라갔다. 최근 브리검은 관절염 때문에 거의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으므로 세 명의 형제가 그를 예배실로 옮겨 주었다. 그런 후 에라스터스 스노우가 예배실을 헌납했고, 인봉실을 헌납하기 위해 다시 세 명의 형제가 브리검을 그 위층으로 옮겼다.

이윽고 예배실로 돌아온 브리검은 힘든 몸으로 겨우겨우 연단 앞에 섰다. 그는 히커리 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했다. “제 폐부와 복부, 발성 기관의 힘을 끌어모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곳을 나설 수가 없습니다.”

브리검은 성도들이 죽은 자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면, 일곱 우레가 사람들을 깨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깨어나 세상의 것을 바라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브리검은 많은 성도가 세상의 것을 좇아 살아가고 있음을 한탄했다. “우리가 이 문제, 이른바 인류의 구원 문제에 관해 깨어 있다면, 이 집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사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브리검 영은 설교 막바지에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곳 성도들이 성전 헌납식에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악마가 채찍질 당하여 이 지상에서 쫓겨날 때까지 결코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브리검은 말씀 중에 지팡이로 연단을 세게 내리쳤다. 그 바람에 연단의 목재 부분에 흠이 생겼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제가 연단을 망가뜨리더라도 훌륭한 우리 일꾼들께서 다시 고쳐 줄 수 있으실 겁니다.”34



1월 9일, 윌포드 우드럽은 브리검의 딸인 수지와 함께 성전 침례반의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열여덟 살인 수지는 앨마 던퍼드라는 젊은이와 결혼했다. 윌포드가 수지의 죽은 친구를 위해 수지에게 침례를 주는 동안 브리검은 목발과 지팡이에 의지해 증인으로 서 있었다. 세인트조지 성전에서 최초로 치러진 죽은 자를 위한 침례였다. 마지막으로 윌포드와 브리검은 수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수지의 죽은 친구를 대신한 그녀에게 확인 의식을 베풀었다.

이틀 뒤, 윌포드와 브리검은 모든 성전에서 행해질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의 첫 번째 의식을 감독했다. 그 후로 윌포드는 거의 매일 성전 사업을 하며 지냈고, 흰색 정장을 입기 시작했다. 성전 의식의 일부로 평상복 대신 흰옷을 입은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수지의 어머니인 루시도 헌신적으로 성전 사업을 했으며, 그녀도 다른 여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35

윌포드가 성전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브리검이 그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엔다우먼트 의식을 비롯한 그 밖의 성전 의식들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요청했다. 조셉 스미스가 살아 있을 때부터 의식에 쓰이는 말들은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제 성전 의식이 교회 본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행해질 것이므로 브리검은 의식들이 모든 성전에서 같은 방식으로 행해지도록 의식의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다.36

의식을 표준화함으로써, 브리검은 조셉 스미스가 나부에서 첫 번째 엔다우먼트를 행한 후 그에게 맡긴 과업을 이루었다. 그때 조셉은 브리검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이것은 올바르게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제님이 이 일을 맡으셔서 이 모든 의식을 조직하고 체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37

윌포드와 지도자들은 몇 주 동안 이 일을 계속했다. 그들은 의식의 절차들을 기록하여 브리검에게 읽어 주었고, 브리검은 영이 이끄는 대로 그것을 승인하거나 수정했다. 일이 마무리되자, 브리검은 윌포드에게 말했다. “이제 형제님은 인자가 오실 때까지 모든 성전에서 행할 엔다우먼트의 전형을 갖게 된 것입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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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장

눈을 감는 날까지 일할 생각입니다


[image: 병자의 침상에 놓인 청진기]브리검 영은 1877년 4월 중순에 붉은 절벽이 늘어선 남부 유타를 떠났다. 솔트레이크시티의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는 자신에게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깨달았다. 브리검은 세인트조지를 떠나기 전에 그곳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살 날이 앞으로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자가 얼마나 빨리 저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을 감는 날까지 일할 생각입니다.”1

며칠 뒤, 브리검은 기자를 만나 존 디 리와 마운트 메도스 대학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시더시티에 들렀다.2 연방 정부는 학살에 가담한 이들을 10년 이상 조사를 했었다. 존과 패러원 스테이크 회장인 윌리엄 데임을 비롯한 나머지 인물들은 몇 해 전에 체포되어 학살에서 각자가 한 역할에 대해 재판을 받았고, 이 일로 거의 2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3 그 후 윌리엄과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공소는 취하되었으나, 존은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를 선고받고 총살형에 처해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들과 기자들은 존의 입에서 선지자가 학살에 연루되었다는 말이 나오리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존은 브리검이 자신을 법적인 처벌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학살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려 하지는 않았다.4

존이 사형에 처해지자, 미국 곳곳에서는 브리검이 학살을 지시했으리라 오해한 사람들이 격분했다.5 교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르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진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장로들도 생겨났다. 보통 브리검은 자신이나 교회에 쏟아지는 공격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지만, 학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고자 기자의 질문에 응하기로 했다.6

기자는 브리검에게 교회 본부가 존에게 아칸소 부대의 이주민들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브리검은 이렇게 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이 없으며,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이주민을 살해한다는 계획을 알았더라면 그 일을 막으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곳으로 가서 죽음을 부른 학살의 범행에 관여한 인디언들과 백인들에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7

며칠 뒤, 브리검은 샌피트밸리에 들러 맨타이의 성전 부지를 헌납했다.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그는 교회의 신권 체계를 재조직해야 한다는 영의 속삭임을 받았다.8

브리검은 이미 교회 조직을 부분적으로 변경하기 시작한 터였다. 2년 전에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를 재구성하여, 부름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간증에 충실하게 남아 있는 사도들을 연공서열에 따라 상위로 올렸다. 이로써 존 테일러와 윌포드 우드럽은 조셉 스미스가 살아 있을 때 잠시 정원회를 떠났던 올슨 하이드와 올슨 프랫보다 서열이 높아졌다. 이 변화로 존 테일러는 십이사도 일원 중 선임 사도가 되면서 브리검의 뒤를 이어 교회의 회장이 될 수도 있는 위치가 되었다.9

그러나 이곳저곳을 다니고 교회의 현지 지도자들을 만나는 동안, 브리검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교회의 13개 스테이크 중에는 스테이크 회장이 감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들이 감리하는 곳도 있었고, 그 중에는 보좌나 고등평의회가 없는 곳들도 있었다. 또, 어떤 와드들은 감독이, 어떤 와드들은 감리 감독이 관리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두 가지 부름의 차이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아예 감독이 없는 와드도 몇 곳 있었다.10

아론 신권 정원회도 체계가 없었다. 아론 신권 소유자는 와드의 건물을 돌보고, 각 가정을 방문하며,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러나 많은 와드는 정원회를 구성할 아론 신권 소유자가 부족했는데, 그 이유는 종종 아론 신권은 대개 성인 남성들만 받았으며, 그들은 보통 아론 신권을 받은 직후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되었기 때문이었다.

브리검과 그의 보좌들,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는 1877년 봄과 여름에 걸쳐 와드와 스테이크들을 재조직하고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를 강화하는 일에 힘을 모았다. 그들은 교회의 모든 회원은 감독이 두 보좌의 도움을 받아 회원들을 돌볼 수 있는 와드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교회의 유일한 감리 감독으로 봉사할 한 사람으로 에드워드 헌터를 지명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현지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젊은 남성들을 아론 신권 직분에 성임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성인인 교사와 제사들에게 성도들을 방문할 때 젊은 남성들을 동반하도록 요청하여 젊은이들이 자신의 신권 임무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정착촌에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들을 위한 상호향상회를 조직하도록 요청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매주 계속해서 준주 곳곳을 다니며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사도들을 해임하고, 그들 대신 새로운 사람들을 스테이크 회장직에 불렀다. 또한, 반드시 각 스테이크 회장은 두 명의 보좌를 두게 하고, 각 스테이크에는 고등평의회를 마련하게 했다. 그리고 각 스테이크는 분기별로 대회를 열도록 요청했다.11

여행과 설교의 부담으로, 브리검은 곧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그는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브리검은 자신이 과로했음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집이 올바르게 조직된 것을 보고 싶다는 열망에 조금 무리한 것 같습니다.”12



6월 20일, 프랜시스 라이먼은 제일회장단의 보좌로 봉사하는 조지 큐 캐넌에게 전보 한 통을 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투엘러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지 회장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토요일 아침에 이곳으로 와서 십이사도를 수행하셨으면 합니다.”13

프랜시스는 유타 필모어에 살았다. 투엘러 스테이크는 필모어에서 북쪽으로 16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는 그곳에 살아 본 적도 없고, 그곳에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프랜시스는 필모어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그 지역 지방 정부의 고위직에서 일하고 있었다. 투엘러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가족과 함께 지금 사는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게다가 토요일 아침은 겨우 사흘 뒤였다.

서른일곱 살의 프랜시스는 영국 제도에서 선교 사업을 한 헌신적인 후기 성도로, 자신이 속한 신권 정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주님의 집에서 의식을 행하게 될 날을 고대하며 가족의 계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런 말을 적은 적이 있었다.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내가 후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내 가족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다.”14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마사 라이먼은 윌리엄 가드비의 ‘새로운 운동’에 합류했고, 아버지의 그런 결정을 인정하는 것은 그에게 여전히 힘든 일이었다. 그는 항상 아버지가 교회로 돌아오기를 소망했다. 부자는 함께 계보 사업을 했으며, 최근에는 서로 소통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아마사는 교회를 떠난 상태로 2월에 생을 마감했다.

프랜시스는 죽음을 앞둔 부친의 침상을 찾아갔었다. 그때 아마사는 이렇게 말했다. “가지 말아다오. 내 곁을 지켜 주면 좋겠구나.”

“얼마나 오래 있어 드릴까요?” 프랜시스의 물음에

아마사는 나직히 말했다. “영원히.”15

아마사가 죽은 뒤, 프랜시스는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의 회원 자격과 신권을 회복하고 싶었다. 그러면 가족이 다시 하나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4월 무렵, 프랜시스는 브리검 영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다. 브리검은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주님께 달린 일이었다.

프랜시스는 브리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쁜 마음으로 투엘러에서의 새로운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조지 큐 캐넌에게 다음과 같이 전보를 쳤다. “토요일 아침에 십이사도와 함께하겠습니다.”16

투엘러 스테이크는 1877년 6월 24일에 조직되었고, 같은 날 프랜시스는 투엘러 스테이크의 회장으로 성별되었다.17 이 일이 있기 전까지 투엘러 지역 내 여섯 곳의 주요 정착촌에는 감리 감독인 존 로베리가 관리하는 교회의 지부들이 있었다. 새로운 스테이크가 조직되자 이들 각 지부는 스물일곱에서 이백 가족 규모의 와드가 되었다.18

프랜시스는 투엘러의 일부 회원들이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이 다른 스테이크에서 온 젊은 사람이라는 데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얼른 마을 중심부에 집을 사고 그 지역에 살던 두 명의 형제를 자신의 보좌로 불렀다. 그리고 그는 로베리 감독을 청해 함께 여러 와드를 방문하며 새로운 신권 정원회 및 회장단을 조직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주님께 헌신하도록 성도들을 독려했다.19

프랜시스는 새로운 스테이크의 회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우리의 현세적인 관심사와 영적인 관심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분의 성령에서 비롯된 빛을 통해 끊임없이 인도받으십시오.”20



1877년 7월 중순, 제인 리차즈는 오그던 웨버 스테이크 회당의 연단에 브리검 영과 나란히 앉았다. 이 도시의 상호부조회 및 젊은 여성 협회의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오그던 와드 상호부조회의 회장인 제인은 이 행사를 준비하며 브리검에게 말씀을 요청했었다.21

이렇게 큰 여성 단체를 이끄는 것은 제인에게 때론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나부에서 처음으로 상호부조회에 들어갔다.22 그러나 1872년에 오그던 와드 상호부조회의 회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녀는 선뜻 부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제인은 신권 축복을 통해 힘을 얻고도 항상 몸이 좋지 않았고, 이 부름을 받을 무렵에는 더욱더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인 엘리자 스노우가 그녀를 찾아왔다. 엘리자는 제인이 아직 이생에서 할 일이 더 남아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살아야 한다며 자신의 친구를 격려했다. 엘리자는 제인을 돌보면서, 만일 오그던 상호부조회를 이끄는 부름을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 건강과 축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했다.

얼마 후에 제인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이 나았지만, 그 후로도 여러 주 동안 과연 그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거듭했다. 결국 제인의 감독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제인에게 부름을 받아들여 달라고 사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자매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도록 자매님을 병상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매님이 그 직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인은 아무리 지치고 두렵더라도 자신이 봉사를 통해 대업에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23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웨버 스테이크 회당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는 여성들과 남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브리검이 말씀을 마친 뒤,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말씀을 이어 갔다. 제인의 남편이자 사도인 프랭클린 리차즈도 연사 중 한 명이었다. 프랭클린은 얼마 전 신권이 재조직되면서 웨버 스테이크의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다.

한 연사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브리검은 고개를 돌려 제인을 바라보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를 조직하여 분기마다 대회를 열게 하는 것에 관해 나지막이 의견을 물었다. 그는 최근에 교회를 더 잘 조직하기 위해 힘쓰며 이 사안을 고려해 왔고, 상호부조회의 지도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벳시바 스미스를 포함하여 몇몇 사람들과 이미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24

제인은 이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이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라는 개념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당시 상호부조회는 와드 단계에서만 기능하고 있었지만, 제인과 오그던 와드의 보좌들은 그 지역의 규모가 더 작은 상호부조회에 조언을 주는 등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정말 놀라운 것은 상호부조회가 정기적으로 대회를 연다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제인은 이런 구상에 적응할 틈이 거의 없었다. 브리검은 대회를 마치기 전에 그녀를 웨버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의 회장으로 부르고, 각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들로부터 그들의 와드에 속한 여성들의 영적, 재정적 상황에 관한 보고를 수합하도록 요청했다. 브리검은 자신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다음 대회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 직접 상황을 보고받을 생각이었다.

대회가 끝난 뒤, 브리검은 제인에게 그의 일행과 함께 이웃 정착촌들을 둘러보자고 요청했다. 정착촌을 방문하러 가는 길에 그는 제인에게 그녀가 맡은 새로운 임무에 대해, 그리고 그녀와 상호부조회가 성취하는 일들을 세심하게 기록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를 이끄는 것은 중대한 책임이 될 것이었다. 교회가 최근에 이처럼 재조직 과정을 거치기 전에 제인은 오그던에 있는 세 곳의 상호부조회에 자문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 새로 조직된 웨버 스테이크에는 열여섯 개의 와드가 있었다.25

오그던으로 돌아온 제인은 자신의 와드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영 회장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 모든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제인은 모임이 끝날 때까지 여성들의 간증과 더불어 대회와 관련된 그들의 경험을 경청했다. 많은 여성이 복음에 대해 사랑을 표현했다. 제인은 여성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성령의 빛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 빛과 지식을 잃으면 우리는 암흑에 휩싸일 것입니다.”

며칠 뒤 열린 다음 모임에서 제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간증을 덧붙였다. “저는 제 종교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26



그해 여름에 교회가 대대적으로 재조직 되는 동안, 수지 영 던퍼드는 자신도 삶에서 변화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지의 남편인 앨마는 얼마 전에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났다. 그러나 수지는 남편이 그립기보다는 그가 없는 것이 감사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거의 첫 시작부터 불행했다. 수지의 남편 앨마는 수지의 언니인 도라와 결혼한 몰리의 사촌이었는데, 몰리처럼 앨마도 자주 술을 마셨다. 1833년에 지혜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많은 성도들이 지혜의 말씀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철저히 따르지 않았다. 1867년에 수지의 아버지인 브리검 영은 성도들에게 커피, 차, 담배, 증류주를 삼감으로써 지혜의 말씀을 더 정확히 따르도록 촉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두가 이 권고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고, 앨마도 자신의 음주에 대해 방어적으로 나올 때가 많았다. 심지어 그는 이따금 폭력을 휘둘렀다. 언젠가는 밤에 술을 마신 후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며 수지와 6개월 된 딸 리아를 집 밖으로 쫓아낸 일도 있었다.

당시 수지는 상황이 달라지리라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갔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베일리도 있었고, 수지는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 앨마가 선교사로 부름받자, 수지는 마음이 놓였다. 교회는 때때로 개인의 성장과 행동의 변화를 돕기 위해 앨마 같은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이 있었다.

수지는 전에 없이 평화롭고 조용해진 집에서의 시간이 좋았다.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지는 앨마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갔다.27

앨마의 가족은 유타 북부 경계 근처의 베어레이크 옆에 살았는데, 수지는 여름이 되면 그들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보다 먼저 마음을 무겁게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갔다.28

얼마 전에 성도들은 뉴욕시에서 The Women of Mormondom『우먼 오브 몰몬돔(몰몬 여성들)』이라는 책을 출판했었다. 패니 스텐하우스와 앤 일라이자 영 같이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책이나 강의에서 묘사하는 후기 성도 여성의 모습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우먼 오브 몰몬돔』은 유명한 교회 회원 여성들의 간증을 다루며 그들의 경험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조명했다.

수지는 이 책의 홍보를 돕기 위해 아버지의 아내 중 두 명인 엘리자 스노우와 지나 영, 그리고 언니 지나 프레센디아 윌리엄스와 함께 전국 순회 연설을 떠나고 싶었다. 수지는 언제나 훌륭한 연설가이자 작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고,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싶어 했다.29

브리검은 순회에 관해 호의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수지가 올바른 동기로 이 일을 수행하기를 바랐다. 그는 딸이 야망 있는 여성임을 알았으며, 수지를 준주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교에 보내는 등 항상 수지가 재능을 기르도록 뒷받침해 주려 애써 왔다. 그러나 그는 딸이 세상의 박수를 받기 위해 가족을 희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수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이 되기 위해 아내와 어머니로서 네가 지닌 의무를 등한시해야 한다면, 첫 번째 부활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네가 모든 것에서 실패했음을 알게 될 것이란다.”

언제나 그렇듯 브리검은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지는 이것을 꾸지람으로 느끼지 않았다. 브리검은 이해심이 담긴 부드러운 태도로 마치 수지의 영혼을 들여다보듯 말했던 것이다. “네 가정과 가족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킨 후에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너의 명성과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더해질 것이다.”

대화를 이어 가는 동안 수지는 이렇게 말했다. “저도 복음이 참되다는 걸 알면 좋겠어요.” 수지는 자신의 부모처럼 복음이 참됨을 영혼 깊이 알고 싶었다.30

브리검은 담백하게 말했다. “딸아,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란다. 나도 네 어머니도 바로 그 방법을 통해 각자 간증을 얻었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렴. 그러면 그분이 듣고 답해 주실 거야.”

수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 참됨을 깨달았다. 브리검은 수지에게 말했다. “몰몬이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어느 시골 마을의 목수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야.”

브리검이 목수 일을 그만둔 것은 벌써 수지가 태어나기 한참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커틀랜드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손을 맞잡기 위해 뉴욕의 집을 떠나왔던 그 충실한 모습 그대로였다. 수지는 자신에게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가 살아생전에 알 수 있기를 바랐다.

수지는 말했다. “아버지의 딸로 세상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31



1877년 8월 23일 저녁, 브리검은 엘리자 스노우와 함께 가족이 보통 함께 기도하던 방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우먼 오브 몰몬돔』을 홍보하기 위해 엘리자와 지나, 지나 프레센디아, 수지를 동부로 보내어 교회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하려는 계획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브리검은 말했다. “실험적인 일이 되겠지만, 그 일이 시도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초를 집어 들었다. 몇 시간 전, 브리검은 솔트레이크시티의 감독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그는 반드시 각 와드의 제사와 교사들이 매월 해당 와드의 회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날 수 있도록 챙길 것을 지시했다. 그런 후 그는 솔트레이크 성전 옆에 지어지는 집회소의 건설을 관리할 위원회를 지명했다. 이제 그는 고단했다.

브리검은 엘리자에게 말했다. “이제 난 들어가서 쉬어야겠어요.”

그날 밤, 브리검은 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아침이 되자, 브리검의 아들인 브리검 영 이세가 황급히 곁으로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들이 물었다. “괜찮으세요? 다시 기운을 낼 수 있으시겠어요?”

브리검이 대답했다. “모르겠구나. 주님께 여쭤봐야지.”

브리검은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이틀을 누워 있는 채로 보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농담을 하면서 곁에 모인 가족과 친구들의 걱정을 덜어 주려 애썼다. 아프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축복을 통해 그를 정신적으로 북돋워 주었다. 그러나 나흘이 지나자 그는 의식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증세는 더욱 심각해졌고 의사들이 그의 복부를 수술했지만, 차도는 없었다.

8월 29일, 의사는 브리검에게 진통제를 주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그의 침상을 창가로 옮겨 주었다. 바깥에는 많은 성도가 라이언 하우스의 뜰에 서서 경건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브리검의 가족들은 그의 침상을 가운데에 두고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드렸다.

창가에 누운 브리검은 잠시 활기를 되찾는 듯했다. 그는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했다. “조셉.” 그가 말했다. “조셉, 조셉, 조셉.”

브리검은 점점 호흡이 짧아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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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장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며


[image: 교회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 소녀와 소년]브리검 영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 뒤 윌포드 우드럽이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을 때, 브리검의 시신이 안치된 회당에는 수천 명의 추모객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선지자의 관은 소박했고, 뚜껑의 일부가 유리판으로 되어 있어서 성도들은 선지자의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었다.

유타의 성도들은 브리검의 지도력이 있었기에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다고 믿었다. 성도들은 브리검의 지휘하에 산간의 분지들로 물을 끌어와서 농장과 밭, 과수원, 목초지에 공급했고, 이러한 곳들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수백 개의 정착촌을 지탱해 주었다. 이 정착촌들은 단합과 협동의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형성되며 대부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솔트레이크시티를 비롯한 몇몇 정착촌은 제조업과 상업이 이뤄지는 도심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브리검이 도시의 설계자이자 개척자로서 아무리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했던 봉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날 아침 브리검을 기리던 추모객 중에는 그가 준주를 다니며 연설을 하거나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많았다. 그는 어떤 이에게는 미국 동부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조셉 스미스가 죽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던 시기에 교회를 안전하게 인도해 낸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와 함께 그레이트플레인스를 건너고 로키산맥을 넘었다. 그가 아니었더라면,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유타로 모여든 수만 명의 성도들을 포함한 많은 이가 교회를 알지 못했을 터였다.

관을 옆에 두고 선 윌포드는 자신의 오랜 벗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주님의 사자가 안식에 들었다.1(여기에서 사자는 Lion으로 맹수류의 동물을 뜻하며, 용기와 담대함과 거침없는 열정을 지닌 브리검 영을 지칭하는 표현—옮긴이)

고인 대면을 마친 이튿날인 1877년 9월 2일, 브리검 영의 장례식에 참석하려는 성도들로 회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건물 바깥에도 수천 명이 운집했다. 회당의 아치형 천장에는 여러 줄의 갈란드가 걸리고, 오르간에는 검은 천이 덮였다.(갈란드: 꽃을 여러 가지 장식 재료와 함께 엮어 길게 만든 화훼류 장식—옮긴이) 그러나 성도들은 미국의 장례식 관례와 달리 검은 옷을 입지 않았다. 그것은 브리검의 부탁 때문이었다.2

교회에서는 브리검이 사망한 뒤 아직 새로운 제일회장단을 지지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장례식 집행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존 테일러가 맡았다.3 몇몇 사도가 고인이 된 선지자에게 경의를 표했고, 윌포드는 성전 건설 및 죽은 자의 구속에 대한 브리검의 깊은 열망을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그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경륜의 시대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분이 생애 동안 성전에 착수하여 그곳의 헌납을 관장하고, 그리하여 다른 성전에서도 사업이 이뤄지도록 포문을 여셨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기쁩니다.”4

존은 후기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이끄시리라고 간증했다. 이미 『솔트레이크 트리뷴』은 브리검의 죽음이 교회 지도자들의 다툼과 성도들의 불만을 초래하리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었다.5 법정 판결로 말미암아 교회가 붕괴하기를 바라는 비평가들도 있었으며, 중혼 혐의로 재차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은 조지 레이놀즈는 현재 미국 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기 중이었다. 만일 대법원에서 그의 유죄 판결을 확정 짓는다면, 성도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지켜 낼 수 없게 될 것이었다.6

그러나 존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조셉 스미스도 브리검 영도 아닙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제는 후기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고대하듯 만방에서 혁명에 혁명이 이어지는 변화의 순간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7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수지 영 던퍼드는 파경으로 치닫는 결혼 생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힘겨워하고 있었다. 남편 앨마가 선교 사업을 떠났을 때, 수지는 그가 선교 사업을 경험하며 달라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가 수지에게 보낸 편지에는 분노와 방어적인 태도가 여전했다.8

경솔하게 행동하고 싶지 않았던 수지는 궁지에 몰린 이 상황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했다. 브리검은 죽음을 앞두고, 수지에게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그녀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준 바 있었다. 수지는 그러한 역할을 올바르게 해내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학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였을까?9

어느 날 밤, 수지는 앨마와 함께 라이언 하우스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꿈을 꾸었다. 브리검은 딸 부부에게 임무를 맡기려 했다. 그런데 그는 생전에 주로 그랬던 것과 달리 앨마가 아닌 수지에게 그 일을 부탁했다. 임무를 수행하러 라이언 하우스를 나서던 차에 수지는 우연히 현관에서 엘리자 스노우를 만났다. 수지는 과거에는 항상 앨마에게 부탁을 하던 아버지가 자신에게 임무를 맡긴 이유를 엘리자에게 물었다.

꿈에서 엘리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지금은 이해하게 되셨단다.”

수지는 잠을 깬 후에도 엘리자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영의 세계에 가신 후에 살아생전과 다른 관점을 얻었을 수도 있음을 깨닫자, 수지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얼마 후, 수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앨마는 영국에서 돌아와 변호사들과 상담을 시작했다. 보통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혼을 원하는 부부를 화해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하려는 여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도 여겼다.10 복수결혼에서 파생한 어려움에 적응하지 못해 힘겨워하는 여성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유타의 법 체제에서는 복수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결혼을 한 여성들과 관련된 이혼 문제는 현지의 교회 지도자들이 다루었다.11

그러나 수지는 앨마의 유일한 배우자였으므로 경우가 달랐다. 학대받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수지는 이혼이 가능했다. 그러나 수지와 앨마는 민사 법정에 나가야 했다. 당시 미국과 유럽 곳곳의 법정에서는 보통 이혼 소송을 다룰 때 남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혼한 남성에게 전 부인과 자녀를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하도록 권고했지만, 앨마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가족의 재산 중 거의 대부분을 자신이 갖겠다고 주장했다. 

수지와 앨마의 이혼 공판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다. 결국, 앨마는 네 살 된 딸 리아의 주 양육권을 가져갔다. 법정은 아들 베일리가 두 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지가 돌보게 했으나 앨마를 법적 보호자로 지정했다.12

자녀를 빼앗겨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던 수지는 재판 결과로 심란한 마음을 안고 법정을 나섰다. 그러나 이혼으로 전 재산을 잃고 금전적인 지원책도 없는 판국에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도 없었다. 수지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절실했다.13

이혼 직후, 수지는 자신의 미래에 관해 존 테일러 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열네 살에 그만두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테일러 회장은 수지를 지지하며, 지역의 중등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답했다. 테일러 회장의 사무실을 나서던 수지는 우연히 사도 에라스터스 스노우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학교에 가고 싶다면 알맞은 곳을 알려 줄게요. 풍성한 영감의 빛으로 영혼을 채우고, 고대와 현대의 학문으로 머리를 채울 수 있는 곳이지요.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 아카데미가 그곳입니다.”

이튿날, 수지는 브리검 영 아카데미를 둘러보기 위해 남쪽으로 가는 열차에 올랐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 학교의 설립자였지만, 수지는 그곳과 그곳의 목적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학교에 도착한 수지는 그곳의 교장이자 오래전 자신의 은사이기도 한 칼 메이저를 만났다. 칼은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하며 학교의 학생 명부에 수지의 이름을 올려 주었다.14



한편, 몰로카이섬의 칼라우파파반도에 있는 조너선 나펠라의 건강은 악화일로에 있었다. 나펠라의 아내 키티를 비롯해 많은 하와이 주민이 나병에 걸려 있었지만, 나펠라는 칼라우파파에서 나병 환자들과 생활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5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나병 환자가 되어 있었다.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이 붓고 이도 여러 개가 빠졌으며, 20년이 넘게 수많은 사람을 축복했던 그의 손은 살갗이 성한 곳이 거의 없었다.15

1878년 1월 26일, 나펠라와 키티는 선교사인 헨리 리차즈와 케아우 칼라와이아, 그리고 몰로카이에서 교회를 감리하는 역원인 네헤미아 카후엘라아우를 집으로 맞이했다. 케아우와 네헤미아는 오래된 하와이 성도였고, 두 사람 다 여러 번 선교사로 봉사한 경험이 있었다. 헨리는 사도 프랭클린 리차즈의 막냇동생으로, 나펠라가 침례를 받고 몇 년이 흐른 뒤인 1850년대에 하와이제도에서 첫 선교 사업을 했었다. 헨리가 나펠라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869년 솔트레이크시티에서였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변해 버린 나펠라의 모습에 헨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16

이튿날은 안식일이었다. 나펠라는 손님들과 함께 반도의 지부들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나펠라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칼라우파파에서 계속 교회를 이끌며 두 개 지부에 소속된 78명의 성도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헨리가 정착촌들을 둘러보려면 다미엥 신부에게 방문 허가증을 제출해야 했다. 가톨릭 사제인 다미엥 신부는 이 격리 지구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 하와이 보건국은 방문자들에게 나병 환자와 밤을 보내는 것을 삼가도록 권고했으므로, 헨리는 아침이 될 때까지 다미엥 신부의 집에서 머무르기로 했다.

사실 다미엥 신부도 이미 나병에 걸려 있었지만, 아직은 가장 초기 단계였으므로 그의 상태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나펠라처럼 그도 칼라우파파에 격리된 사람들의 영적, 신체적 복리를 돌보는 데 인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다미엥 신부와 나펠라는 종교 문제에서는 서로 동의할 수 없는 면들이 있었지만, 가까운 친구였다.17

아침이 되자, 나펠라와 헨리는 반도의 동부 해안 성도들을 돌보는 레포 지부 회장의 집으로 가서 지부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에는 사오십 명이 참석했고, 그중에는 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많았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몇몇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피부가 헐어 있었다. 그들의 고통을 목격한 헨리는 눈물을 흘렸다. 헨리와 케아우는 각각 45분씩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네헤미아와 나펠라가 짧게 말씀을 전했다.

오전 모임이 끝난 후, 나펠라는 헨리와 케아우와 함께 반도의 다른 지부를 찾았다. 그런 뒤 헨리는 그날 저녁과 이튿날 오전 내내 다미엥 신부와 함께 정착촌에서 병세가 가장 심각한 사람들을 방문했다.

헨리가 돌아오자 나펠라와 네헤미아, 케아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펠라는 이 손님들에게 떠나기 전에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펠라와 키티는 머지않아 침상에 누워서만 지내게 될 것이고, 아마도 다시는 헨리를 보지 못할 터였다.

헨리는 나펠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축복했다. 그런 뒤 이 오랜 벗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헨리와 케아우, 네헤미아는 돌아가기 위해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18



그해 여름, 유타 파밍턴의 시골에서는 오릴리아 로저스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온 저명한 상호부조회 지도자인 엘리자 스노우, 그리고 에멀라인 웰스와 함께 저녁을 들고 있었다. 현지 상호부조회 서기인 오릴리아는 상호부조회 대회 참석차 파밍턴에 온 이 두 사람과 급히 할 이야기가 있었다.19

오릴리아는 어린이들의 필요 사항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열두 살에 어머니를 여읜 후, 아버지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언니와 함께 네 명의 어린 동생을 돌보아야 했었다. 이제 마흔 줄에 들어선 오릴리아는 세 살배기 막내아들을 포함해 일곱 명의 자녀가 있었다. 최근에 그녀는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년들이 걱정이었다. 그 아이들은 소란을 피우고 다녔고, 밤늦도록 집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았다.

“우리 소녀들이 좋은 남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자리에서 오릴리아는 이렇게 물었다. “어린 소년들이 더 훌륭한 남성으로 성장하도록 훈련할 조직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 말에 엘리자는 마음이 동했다. 그녀는 어린 소년들에게 주일학교나 정규 학교 교육에서 얻는 것보다 더 영적이고 도덕적인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엘리자는 이 의견을 존 테일러에게 전달하고 승인을 얻었으며, 오릴리아의 감독인 존 헤스에게도 지원을 요청했다. 엘리자는 제안된 조직에 관하여 헤스 감독에게 편지를 썼고, 얼마 후 헤스 감독은 오릴리아를 그 와드의 새로운 초등 상호향상회의 회장으로 불렀다.

오릴리아는 자신이 소속된 와드의 소년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계획하면서 소녀들 없이 소년들만으로는 모임이 완전해질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릴리아는 엘리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소녀들도 초등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어떨지를 물었다. 

엘리자는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다. “우리는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소녀들도 필요합니다. 그들은 함께 훈련받아야 합니다.”20

1878년 8월의 어느 일요일, 오릴리아와 헤스 감독은 초등회를 조직하기 위해 파밍턴의 부모들을 만났다. 먼저 헤스 감독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모님들이 이 움직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생에서 부모가 몰두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를 돌보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헤스 감독은 오릴리아와 그녀의 보좌들을 성별했고, 오릴리아는 자녀를 가르치는 면에서 부모들을 지원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릴리아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움직임이 우리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주리라 믿습니다.” 그런 후 그녀는 파밍턴의 어린이들을 어린나무들에 비유했다. “나무의 뿌리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건실하면 나무가 건실할 것이고, 가지도 튼실할 것입니다.”21

2주 뒤 일요일, 2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초등회의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오릴리아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어린이들을 나이에 따라 여러 개의 반으로 조직하고, 각 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을 반장으로 지명했다. 그다음 모임이 열리던 날, 오릴리아는 어린이들에게 자신과 지도자들을 지지한다면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달라고 부탁했다.

오릴리아는 간결하고도 진심을 다해 어린이들을 가르쳤다. 그녀는 어린이는 모두 동등한 존재이며,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하고, 언제나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가르쳤다.22



초등회가 조직된 지 한 달쯤 지난 1878년 9월, 테일러 회장은 사도 올슨 프랫과 조셉 에프 스미스를 선교사로 보냈다. 그들의 임무는 교회의 초기 역사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올슨은 교회의 역사가였고, 조셉은 역사가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었다.

올슨과 조셉은 동부로 가던 길에 몰몬경의 세 증인 중 한 명인 데이비드 휘트머를 만나고자 미주리에 들렀다. 사도들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혹시 몰몬경 초판본을 조판할 당시 인쇄공이 사용한 원고를 팔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마틴 해리스는 1875년 유타에서 사망했고, 데이비드는 세 증인 중 유일하게 살아 있는 사람이었다.

데이비드는 사도들이 묵는 호텔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제안에 응했다. 그는 최근에 몰몬경을 경전으로 삼는 어느 교회의 설립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1838년에 파문된 후로 줄곧 교회를 떠나 있었다. 이제 일흔을 넘긴 데이비드는 올슨이 자신을 소개하자 깜짝 놀랐다. 데이비드는 1835년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마틴 해리스를 도와 올슨을 이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사도 중 한 명으로 부른 장본인이었다. 그 당시 올슨은 마르고 숫기 없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그는 배가 나오고 머리숱이 줄고 하얗게 센 턱수염이 길게 자란 노인이었다.23

대화가 시작되자, 올슨은 데이비드에게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금판을 본 일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데이비드는 말했다. “1829년 6월이었소. 여기 이렇게 통나무 하나가 있었고, 나는 조셉과 올리버와 함께 그 위에 앉아 있었소. 그때 빛이 우리를 비추었다오.” 데이비드는 이어서 천사가 고대의 기록과 우림과 둠밈, 그리고 니파이인들의 다른 유물들을 들고 나타났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이 침대를 보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그것들을 보았소.” 데이비드는 손으로 곁에 있던 침대를 치며 말했다. “그리고 내 평생 들었던 그 어떤 소리만큼이나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소. 그분은 몰몬경의 판에 있는 기록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었다고 말씀하셨소.”

올슨과 조셉은 교회의 과거에 관해 더 물었고, 데이비드는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주었다. 그들은 몰몬경의 인쇄공이 사용했던 원고에 대해 물었다. 그것은 올리버 카우드리가 데이비드에게 준 것이었다. “그 원고를 팔 의향이 있으십니까?” 올슨의 물음에 데이비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오. 올리버는 내게 그 원고를 맡겼소. 내게는 성스러운 물건이오. 나는 그것을 남에게 넘기거나 돈을 받고 팔지 않을 거요.”24

이튿날, 데이비드는 사도들에게 원고를 보여 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이 온 세상에 몰몬경을 알리기를 바라셨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셉이 이렇게 답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덴마크와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웨일스, 그리고 바다의 섬들에 몰몬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휘트머 어르신, 이렇게 교회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25



그해 가을 유타에서는 예순일곱이 된 아네 소피 도리우스가 맏아들 칼과 함께 세인트조지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 칼의 아버지인 니콜라이가 후기 성도가 되었다는 이유로 아네 소피가 그와 이혼한 지도 거의 서른 해가 되어 가고 있었다. 후에 아네 소피는 교회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고향 덴마크를 떠나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 시온으로 왔다. 이제 그녀는 성스러운 의식들에 참여할 순간을 앞두고 있었으며, 그런 의식들을 통해 그녀의 가족 간에 생긴 균열이 메워지기 시작할 것이었다.26

아네 소피는 니콜라이가 세상을 떠나고 2년 후인 1874년에 유타로 이주했다. 죽기 전에 니콜라이는 언젠가 아네 소피와 영원을 위해 함께 인봉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었다.27 

유타에 도착한 아네 소피는 샌피트밸리에 안착했다. 니콜라이와의 사이에 둔 살아 있는 세 자녀인 칼과 요한, 아우구스타의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곳이었다. 아네 소피의 아들들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몇 차례 선교 사업을 했고, 그 몇 해 동안 아네 소피는 아들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서른여섯 살로 일곱 자녀의 어머니가 된 아우구스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재회했다.28

아네 소피는 에프라임에 정착하여 어머니와 할머니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브리검 영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1877년에 와드와 스테이크들을 재조직하면서 에프라임 와드를 둘로 분리한 후, 칼을 남부 에프라임 와드의 감독으로 불렀다. 그 후로 아네 소피는 마을에서 열린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갈 때면 표는 없이 웃음 띤 얼굴로 이렇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곤 했다. “저는 도리우스 감독의 어머니랍니다.”

아네 소피는 덴마크에 살던 당시 성공한 제빵사였고, 이주 이후에 아네의 그런 재능은 유타의 가족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 아네 소피는 멋지게 차려입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덴마크식 페이스트리를 대접하기 좋아했다.(페이스트리: 밀가루에 유지, 물을 섞어 반죽하여 바삭하게 구운 과자나 빵—옮긴이) 또, 자신의 생일에는 드레스에 붉은 제라늄꽃을 꽂고 커다란 케이크를 구운 후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불러 생일을 축하하곤 했다.29 

아네 소피와 칼이 세인트조지 성전에 간 것은 11월 5일이었다. 성전에 간 아네 소피는 자신이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난 자매와 어머니를 위해 침례를 받았고, 칼은 아네 소피의 아버지를 위해 침례를 받았다. 이튿날 아네 소피는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은 후, 어머니와 자매를 위해서도 이 의식을 받았다. 칼은 외할아버지를 위해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아네 소피와 칼은 아네 소피의 부모를 대리하여 인봉 의식도 받았다. 

아네 소피는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던 그날 니콜라이에게 인봉되었다. 칼이 니콜라이를 대리했고, 이 의식을 통해 필멸의 삶에서 끊어졌던 연결 고리가 회복되었다. 그런 후, 덴마크에서 봉사한 첫 번째 선교사 중 한 명인 사도 에라스터스 스노우가 칼의 아버지를 대리하는 가운데 칼은 부모에게 인봉되었다.30



1879년 1월 초, 브리검 영의 딸 중 한 명인 지나 프레센디아 윌리엄스와 에멀라인 웰스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전국 여성 권리 지도자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유타를 출발했다.31 1870년에 항의 집회들이 열린 이후로, 후기 성도 여성들은 유타 안팎에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며 끊임없이 대중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은 수전 비 앤서니와 엘리자베스 케이디 스탠턴을 포함하여 미국 내 대표적인 몇몇 여권 운동가들의 관심을 끌기까지 했다. 두 사람은 1871년 여름에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여 후기 성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 적이 있었다.32 

에멀라인과 지나 프레센디아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협의회에 참석하는 동안 교회와 유타의 여성들을 대표하여 의회에 대해 막후교섭 활동을 할 생각이었다. 최근 일부 입법자들은 계속하여 성도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하려 힘쓰며, 유타의 여성들로부터 투표권을 박탈할 것을 제안했었다. 에멀라인과 지나 프레센디아는 여성들의 투표권을 지키고, 교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반기를 들며, 대법원이 조지 레이놀즈의 중혼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재검토하는 이 시점에 정치적으로 지원받을 곳을 찾고 싶었다.33

에멀라인이 교회를 위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이 극에 달했던 1876년, 브리검 영과 엘리자 스노우, 그리고 검약 운동의 지도자들은 에멀라인에게 유타준주 내의 곡물 비축을 주도하도록 부름을 주었다. 에멀라인은 1877년 말까지 상호부조회와 젊은 여성 협회의 선두에 서서 곡물 약 20,000말을 수합하고 솔트레이크시티에 두 개의 곡물 저장고를 세웠다. 준주 내의 여러 상호부조회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곡물을 저장 통에 담아 상호부조회 회관이나 와드 건물에 비축하기도 했다.34

대니얼 웰스의 부인 중 한 명인 에멀라인은 복수결혼과 후기 성도 여성의 권리를 흔들림 없이 옹호한 인물로 유명했다. 1877년에 『우먼스 익스포넌트』의 편집인이 된 그녀는 신문 지면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영적 사안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에멀라인은 이 신문을 주도하게 되면서 일에 파묻혀 지내야 했지만, 『우먼스 익스포넌트』를 발행하는 것은 후기 성도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믿었다.35

『우먼스 익스포넌트』를 맡게 된 직후, 그녀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 신문은 사회를 개선하고 이롭게 하고 있다. 나는 우리 성도들, 특히 여성들의 지위를 드높이는 데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싶다.”36

에멀라인과 지나 프레센디아가 워싱턴에 도착하자, 그곳에 있던 조지 큐 캐넌과 수전 비 앤서니, 엘리자베스 케이디 스탠턴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한편 그들은 이틀 전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조지 레이놀즈의 유죄를 확정했음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헌법은 종교적 믿음을 보호하지만, 종교적 행위를 반드시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상소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면 연방 정부는 뜻대로 복수결혼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강행할 수 있었다.37 

그 후로 며칠에 걸쳐서, 에멀라인과 지나 프레센디아는 여성들의 협의회에 참석하여 복수결혼과 여성들의 투표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냈다. 에멀라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유타의 여성들은 유타준주의 법을 조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현명하지도 못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이에 지나 프레센디아는 이렇게 덧붙였다. “유타의 여성들은 권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자매들을 도울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38

1월 13일, 에멀라인과 지나 프레센디아, 그리고 협의회에 참석한 다른 두 명의 여성이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으로 갔다. 대통령은 일행을 서재로 안내한 후, 여성들이 낭독하는 협의회의 결의안을 경청했다. 결의안에는 대통령이 여성의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질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에멀라인과 지나 프레센디아는 1862년에 제안된 모릴의 일부다처제 금지법을 강제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버림받을 것이며, 그 자녀들은 세상 앞에 사생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헤이스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도움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잠시 후, 영부인인 루시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우아한 태도로 에멀라인과 지나 프레센디아의 호소에 귀 기울인 뒤 방문객들에게 백악관 곳곳을 보여 주었다.39

그 후로 몇 주 동안, 에멀라인과 지나 프레센디아는 의회의 한 위원회 앞에서 간증을 전하고 성도들을 대표하여 정계 요인들과 담화를 나눴다. 그들은 또한 모릴의 법을 폐지하도록 요구하며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 청원서를 통해 현재 복수결혼을 시행하는 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40 일부 사람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 그들에게서 감명을 받았지만 그 외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괴짜일 뿐이었고, 복수결혼을 하고도 전국 여성 권리 협의회에서 발언권을 얻었다는 불평이 불거져 나왔다.41

에멀라인과 지나 프레센디아는 워싱턴을 떠나기 전에 루시 헤이스가 주최한 파티에 두 차례 참석했다. 에멀라인과 지나 프레센디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 대통령은 유타에서 교회가 지닌 “현세적인 권세”를 와해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에멀라인은 루시가 베푼 친절에 감사하며, 그녀의 소박한 취향과 매력적인 태도,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절대 술을 내지 않는다는 결심을 높이 샀다. 

에멀라인은 1월 18일에 한 연회에 참석하여 루시에게 『우먼 오브 몰몬돔』 한 권과 개인적으로 쓴 편지를 건넸다. 책 속에는 에멀라인이 남긴 짧은 메시지도 있었다.

“한 몰몬 아내가 전하는 이 존경의 표시를 받아 주십시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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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장

부서진 삶의 파편들


[image: 줄무늬 죄수복을 입은 남자]1879년 1월의 어느 추운 날, 오벤도 홀리스터는 존 테일러의 사무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오벤도는 유타준주의 세금 징수원으로, 가끔씩 동부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에 기사를 쓰곤 했다. 조지 레이놀즈의 소송 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그 신문사는 오벤도가 재판 결과에 대한 교회의 선임 사도 존의 생각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다.

존은 보통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지만, 정부 관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와 대법원의 판결에 관하여 견해를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존은 오벤도에게 말했다. “종교적 믿음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성도들이 믿음을 실행할 권리를 제약하기 때문에 이 판결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존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대법원이나 의회는 제 종교적 견해에 간섭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벤도는 정부가 끊임없이 반대하는데도, 복수결혼을 계속 시행할 가치가 있는지 물었다.

존은 대답했다. “삼가 말씀드리건대, 이 반목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는 미국의 헌법은 성도들이 복수결혼을 시행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믿었다. 존은 의회가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교회와 국가 사이에 긴장을 촉발한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말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사람에 순종할 것인가입니다.”

오벤도가 물었다. “국가는 일부다처제에 관한 견해와 법률을 바꿀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에 맞추어 교회가 일부다처제의 시행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일부다처제 금지법에 계속 저항한다면 머지않아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존은 말했다.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보는 것은 그분의 일입니다.”1



그해 봄, 수지 영은 브리검 영 아카데미에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학교 일과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프로보의 센터스트리트에 있는 2층짜리 벽돌 건물에서 만났으며, 연령은 어린이부터 이십 대 여성과 남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들은 대부분 학교에 매일 등교해야 하고, 시작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익숙지가 않았다. 그러나 칼 메이저 교장은 시간 엄수를 매우 중시했다.2

수지는 브리검 영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이 좋았다. 수지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 중에는 최근 영국에서 이주해 온 제임스 탈매지가 있었는데, 그는 과학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이었다. 프로보의 울 방적 공장에서 일하는 조셉 태너도 있었다. 조셉은 메이저 교장을 설득하여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야간반을 열게 하기도 했다.3 그가 다니는 방적 공장의 사장인 에이브러햄 스무트는 브리검 영 아카데미의 이사회 의장이었다. 그의 딸 애나 크리스티나는 일과 중에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업을 병행했고, 애나의 남동생인 리드 역시 이 학교에 재학하며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4

메이저 교장은 학생들에게 복음과 배움에 대한 사랑을 길러 주었다. 브리검 영은 그에게 이 학교에서 성경과 몰몬경, 교리와 성약을 가르치는 용도로 사용할 표준 교과서를 만들도록 요청했었다.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과목과 함께 복음 원리와 관련된 과정들을 수강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면, 메이저 교장은 학생들을 불러 모아 영적 모임을 열었다. 학생들은 기도를 마친 뒤 간증을 나누고 수업에서 배우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했다.5

여러 해 전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영 가족의 집에서 일할 때처럼, 메이저 교장은 수지에게 잠재력을 기르라고 권면했다. 그는 수지에게 글을 쓰도록 격려하고, 학업에서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일깨워 주었다. 또한, 그녀에게 영적 모임에 대한 공식 기록의 작성을 돕게 하기도 했다.

유타에는 숙련된 교육자가 거의 없었으므로, 메이저 교장은 학생들 중 나이가 많은 이들을 교사로 채용하곤 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수지와 수지의 어머니 루시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던 메이저 교장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수지 양은 음악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음악을 잘 압니까?”

그러자 루시가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이 아이는 열네 살 이후로 쭉 음악 교습을 해 왔답니다.”

교장이 말했다. “그 점을 고려해야겠군요.”

며칠 뒤, 수지는 메이저 교장의 지시에 따라 브리검 영 아카데미에 음악 학부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학교에는 피아노가 없었으므로 수지는 자신과 학생들이 쓸 피아노 한 대를 구입했다. 수지에게 교실이 마련되자, 제임스 탈매지는 그녀를 도와 수업 시간과 연주회 예행연습, 학생들을 위한 개인 지도 일정을 계획했다. 이제 수지는 음악을 가르치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6

그러나 수지는 학교생활이 즐거운 만큼이나 여전히 자신의 이혼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다. 아들 베일리는 프로보에서 수지와 함께 있었지만, 딸 리아는 전 남편이 본가로 보내 버린 탓에 프로보에서 북쪽으로 2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베어레이크에 있었다. 수지는 자신이 딸의 인생을 망치고 딸이 행복해질 기회를 그르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수지는 세인트조지에서 알았던 친구이자 지금은 하와이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제이컵 게이츠와 얼마 전부터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처음에 두 사람은 그저 친구로서 편지를 교환했지만, 이제는 서로 더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다. 수지는 제이컵에게 첫 번째 결혼에 대한 후회와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이야기했으며, 자신은 음악을 가르치는 것 이상을 이루고 싶다는 포부도 털어놓았다.

한번은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제이컵, 난 학교 선생님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작가가 되고 싶어요. 충분히 공부한 뒤에 말이에요.”

학기가 끝나자, 수지는 아버지의 부인 중 한 명이자 자신이 “또 다른 어머니”라 부르는 지나 영과 함께 하와이의 상호부조회들을 방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하와이에 머물며 제이컵도 보고 싶었다. 이제 자신에게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수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고 계심을 변함없이 믿었다.

수지는 제이컵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내가 부서진 삶의 파편들을 다시 모아서 무언가 쓸모 있는 것으로 고쳐 쓸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7



조지 레이놀즈는 나흘간 기차를 타고 간 끝에 네브래스카 주립 교도소에 도착했다. 그는 중혼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고,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동쪽으로 1,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는 옷과 성전 가먼트를 포함한 모든 소지품을 간수들에게 압수당했다. 레이놀즈가 목욕을 마치자, 간수들은 그의 머리와 턱수염을 짧게 밀었다.

그는 방을 배정받고, 거친 옷감으로 된 상의와 신발 한 켤레, 모자 하나, 흰 바탕에 푸른 줄무늬가 있는 죄수복 한 벌을 받았다. 레이놀즈는 하루 세 번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말없이 배식대로 걸어가서 음식을 받은 뒤 방으로 돌아와 혼자 식사를 했다. 며칠 뒤, 교도관들이 그에게 가먼트를 돌려주었다. 그는 최소한 이 문제에서만큼은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존중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레이놀즈는 하루 10시간씩 주 6일을 감옥 내에 있는 바느질 가게의 회계 장부 담당자로 일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짧은 종교 예배에도 참석했다. 감옥의 규칙에 따라, 그는 격주에 한 번씩 아내인 메리 앤과 어밀리아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다. 그는 아내들에게 되도록 자주 편지를 써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들이 보내는 편지는 자신에게 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개봉하여 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도록 당부했다.8

한 달 뒤, 레이놀즈는 유타에 있는 준주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이는 조지 큐 캐넌이 워싱턴 D.C.에서 막후교섭을 벌여 얻어낸 결과였다.9

레이놀즈는 오그던에서 솔트레이크시티행 열차로 환승할 때 가족과 상봉했다. 어린 자녀들은 턱수염이 깎인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중에 레이놀즈는 가족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세상에서 신념을 이유로 가게 될 곳 중에는 감옥보다 못한 곳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느 곳이든 내 마음에 가득한 평화를 앗아갈 수는 없단다.”10



그해 여름, 스물두 살의 선교사 러저 클로슨은 동반자인 조셉 스탠딩과 함께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시골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다. 브리검 영의 사무실에서 서기로 일했던 러저는 비교적 최근에 봉사를 시작한 선교사였다. 반면, 이미 한 차례 선교 사업을 한 적이 있는 스물네 살의 조셉은 현재 그 지역에서 교회의 지부들을 감리하고 있었다.11

그들이 봉사하던 지역은 미국 남북전쟁 이후 황폐해졌고, 그곳의 많은 주민은 외부인을 믿지 않았다. 게다가 레이놀즈의 소송 건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로 후기 성도를 향한 그들의 적대심은 한층 더 심해졌다. 여러 교회와 신문들은 장로들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으며, “몰몬” 선교사들을 숨겨 주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폭도들은 그 집으로 쳐들어갔다.

조셉은 폭도들에게 붙잡히는 것이 두려웠다. 폭도들은 붙잡은 사람을 통나무에 묶고 채찍질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채찍질을 당하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러저에게 한 적이 있었다.12

1879년 7월 21일 오전, 러저와 조셉이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 여남은 명의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중 셋은 말을 타고, 나머지는 걸어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모두들 손에 총이나 몽둥이를 쥐고 있었다. 남자들이 말없이 노려보자, 장로들은 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그들은 모자를 홱 벗어 던지더니 선교사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꼼짝 마!” 한 사람이 소리쳤다.

“체포 영장이 있으시면 보여 주시지요.” 조셉이 말했다. 조셉의 목소리는 크고 명료했지만,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미국 전체가 너희를 반대하는 마당에, 조지아에 몰몬을 위한 법은 없다.”

폭도들은 총을 겨누며 주변의 숲속 깊은 곳으로 선교사들을 데려갔다. 조셉은 그들의 대장 격인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지역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이해한 것을 가르칠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이곳 주민들의 몫입니다.”

그런 조셉의 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잠시 후 폭도들은 몇 무리로 갈라졌고, 그중 한 무리가 러저와 조셉을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가로 끌고 갔다.

“내가 이 사람들의 대장이라는 걸 알아 둬라.” 무리 중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말했다. “또다시 조지아에서 우리 눈에 띄면, 개처럼 목을 매달아 버릴 거야.”

그는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아내와 딸들을 유타로 데려가기 위해 조지아에 온 것이라며, 20분이 넘도록 비난을 퍼부었다. 남부 지방에 퍼진 선교사들에 관한 소문들은 복수결혼에 대한 매우 부정확한 인식을 근거로 한 경우가 많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 가족의 여성들을 지키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여기는 남성들도 있었다.

말을 타고 있던 세 남자가 개울가에 도착하자, 대장이라던 남자는 말을 멈췄다. “따라와!” 소총을 든 남자가 말했다.

조셉은 벌떡 일어났다. 채찍질을 하려는 것인가? 조셉은 폭도 한 명이 나무 그루터기에 놓아둔 권총을 낚아챘다.

“항복하시오!” 조셉은 폭도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때, 조셉의 왼편에 서 있던 남자가 일어서서 조셉의 얼굴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조셉은 잠시 굳은 듯 가만히 서 있더니 몸을 휘청이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그의 주위로 연기와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무리의 대장은 손가락으로 러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놈도 쏴 버려!” 러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총을 든 사람들이 모두 그의 머리를 겨냥했다.

“쏘시오!” 러저는 팔짱을 낀 채 말했다. 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앞이 캄캄했다.

“됐어!” 대장이 마음을 바꾸고 소리쳤다. 남자들은 총을 내렸고, 러저는 몸을 굽혀 자신의 동반자를 살폈다. 조셉은 이마에 큼지막한 총상을 입고 바닥에 등을 대고 쓰러져 있었다.

폭도 중 한 명이 말했다. “자기 손으로 자기를 쏘다니 끔찍하지 않나?”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임을 러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도저히 반박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끔찍합니다.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폭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러저는 마음이 급해져서 소리쳤다. “아무도 가지 않을 거라면 저라도 보내 주십시오.”

누군가 말했다. “가서 알아봐.”13



8월 3일 일요일, 솔트레이크시티의 회당 내 연단에서 존 테일러는 엄숙한 표정을 하고 앉아 있는 만 명의 추모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뒤로 검은 천이 덮인 연단 좌석은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신권에 성임된 남성들은 정원회 별로 모여 앉았고 다른 성도들은 회당 1, 2층의 나머지 좌석을 채웠다. 연단 가까이에는 꽃으로 장식된 조셉 스탠딩의 관이 잘 보이게 놓여 있었다.14

러저 클로슨은 폭도에게서 풀려난 뒤 근처에 살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솔트레이크시티에 전보를 보내어 조셉의 살해 소식을 보고했다. 그런 후에 그는 시신을 수습하러 검시관과 함께 살해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더 많은 총격으로 조셉의 시신은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다. 열흘쯤 후, 러저는 무거운 금속 상자에 조셉의 시신을 수습하여 넣고 열차를 타고 유타로 돌아왔다. 조셉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준주 곳곳으로 퍼져나갔다.15

존은 성도들과 함께 분노하고 슬퍼했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은 슬퍼하는 만큼이나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셉은 시온의 대업을 행하는 가운데 의롭게 죽음을 맞이했다. 조셉은 살해되었지만, 하나님의 사업은 계속 전진해 나아갈 것이다.16 성도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짓고, 만방에 선교사를 보내며, 시온의 경계를 넓혀 갈 것이다.

브리검 영이 교회를 이끄는 동안, 성도들은 유타를 시작으로 이웃의 네바다와 와이오밍, 뉴멕시코, 아이다호에 이르는 미국 서부 지역에 수백 개의 정착촌을 건설했다. 브리검은 죽기 전 마지막 한 해 동안 200명의 개척자를 애리조나 북동부의 리틀콜로라도강 유역으로 보내 그곳에 터를 잡게 했다.

그 이후로 존 테일러의 요청에 따라, 미국 남부에서 온 개종자 70명이 스칸디나비아 성도들과 함께 인근 콜로라도주의 매나사라는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유타 남동부에서는 대규모 성도들 무리가 샌후안강 유역에 안착하기 위해 그곳의 깊은 협곡들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17

신성하지 않은 손이 성도들을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진리의 원리들은 계속하여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는 것을 존은 알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과거에 늘 그랬던 것만큼,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온은 전진하고 번영할 것입니다.”18



지나와 수지 영이 마차를 타고 오아후섬을 가로지르는 큰 산맥을 넘을 무렵, 토란밭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들은 호놀룰루를 출발하여 하와이 성도들의 집합 장소인 라이에로 가는 길이었다. 내리막길은 경사가 워낙 심한 탓에 길 한쪽에 추락 방지용 철제 막대가 길게 설치되어 있었다. 녹음이 짙은 골짜기를 향해 내려갈 때는 마차가 제멋대로 굴러가지 않도록 굵은 밧줄을 묶어 두 사람이 마차를 잡아당겨 주어야만 했다.19

이제 하와이제도에서는 교회가 확실히 자리를 잡아, 대략 하와이 주민 열두 명 중 한 명이 후기 성도였다.20 지나와 수지가 라이에에 도착하자 성도들은 현수막과 음악, 춤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성도들은 환영 만찬 자리로 손님들을 안내하고, 특별히 이날을 위해 만든 노래를 불러 주었다.

두 달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지나는 자신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한 개척자 성도들을 만났다. 그중 한 명은 상호부조회 회장인 메리 카포였다. 메리 카포는 흔들림 없는 하와이인 선교사이자 교회 지도자였던 조너선 나펠라의 아내인 키티의 친자매였다. 나펠라는 얼마 전 여름에 굳건한 간증을 가슴에 품은 채 몰로카이에서 숨을 거뒀다. 그리고 딱 2주 뒤에 그의 아내 키티도 세상을 떠났다.21

지나는 하와이 성도들과 지내는 시간이 행복했다. 그녀와 수지는 이곳의 상호부조회와 젊은 여성들을 자주 만났다. 그들이 처음으로 만나던 날, 하와이의 자매들은 작은 자루 하나 분량의 고구마와 멜론 한 덩이, 오이 하나, 달걀 몇 개, 생선 한 마리, 양배추 한 통을 가져왔다. 지나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기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은 우정의 상징이었다.”22

어느 날 저녁, 몇몇 성도들이 한 집에 모였다. 수지의 선교사 친구인 제이컵 게이츠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였다. 그는 수지가 라이에 성도들을 위해 가져온 오르간으로 “오 높은 영광 보좌에”를 연주할 것이었다. 지나는 하와이 성도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여러 해 전 나부에서 이 찬송가를 쓴 친구 엘리자 스노우를 떠올렸다. 이 노래에는 하늘 부모에 관한 가르침과 함께 지나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처음으로 배웠던 진리들이 담겨 있었다. 이제 이 찬송가는 세계 각지에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어 있었다.23

사흘 뒤, 수지와 제이컵은 함께 협곡을 올랐다. 제이컵이 선교 사업을 위해 라이에를 떠나 있던 2주 전, 수지는 그에게 짧은 연서를 보냈었다.

“난 지금 멀리 떨어진 언덕에 올라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도 나처럼, 오늘은 하던 일을 접어 두고 미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마음속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고 싶으신가요?”24

수지와 제이컵이 교제하는 동안, 지나는 하와이 성도들과 함께 브리검 영의 사망 2주기를 맞아 추모 계획을 세웠다. 8월 29일, 라이에 전역의 성도들은 지나와 수지와 함께 추모 행사를 열었다. 어린 소년소녀들이 집회소를 장식하는 동안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만찬에 쓸 쇠고기를 샀고, 다른 성도들은 고기를 조리하기 위해 구덩이를 팠다.

지나는 그들의 노력에 감사했다. 성도들이 고인이 된 자신의 남편만이 아니라 그가 성도들 사이에 확립하고자 힘썼던 원리들 또한 기리고 있음을 느꼈던 것이다.

그 주 일요일에 지나는 서른 명의 회원으로 새로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는 일을 도왔다. 그리고 이튿날 지나와 수지는 그곳을 떠났다. 섬이 점점 멀어지자, 지나는 수지에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기쁜지 물었다. 수지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어서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이 결혼하고자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수지는 제이컵에게 편지를 썼다. “나를 봉투에 담아서 당신에게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난 당신을 볼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리에 앉아서 행복했던 과거를 곱씹으며 축복된 미래를 꿈꾸는 것뿐이에요.”25



멜리톤 트레호는 남부 애리조나에서 생활하던 중에 테일러 회장에게 멕시코시티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멜리톤이 멕시코로 떠나는 첫 번째 선교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것은 3년도 더 전의 일이었다. 그 선교사들은 멕시코로 향하는 여정 동안 멜리톤이 번역한 몰몬경 구절들을 모아 만든 책을 수백 명에게 나누어 주었다. 오래지 않아, 『몰몬경 발췌문 모음집』을 읽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더 보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속속 전해지기 시작했다.

번역 작업을 통해 자신을 증명한 멜리톤은 이제 제임스 스튜어트, 그리고 새로 부름받은 사도인 모지스 대처와 함께 멕시코의 수도로 갈 채비를 했다.

이 세 명의 선교사는 11월에 뉴올리언스에서 만난 후 그곳에서 증기선을 타고 베라크루스로 갔고, 다시 그곳에서 열차를 타고 멕시코시티로 갔다.26 일행이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이튿날, 플로티노 로다카나티라는 사람이 호텔로 그들을 찾아왔다. 그는 멕시코시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스무 명가량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스 출생인 플로티노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사도들이 마음을 움직여 이곳으로 선교사들을 보낸 것은 그가 테일러 회장 앞으로 보낸 여러 통의 편지 덕분이었다.27 선교사들을 기다리는 동안, 플로티노는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다른 개종자들과 함께 La vos del desierto『라 보스 델 데시에르토(사막의 음성)』라는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하여 회복된 복음에 관해 다루기 시작했다.28

며칠 뒤, 선교사들은 교외에 있는 조용한 올리브나무 과수원으로 갔다. 모지스는 온천수가 솟는 샘에서 플로티노와 그의 친구인 실비아노 아르테아가에게 침례를 주었다. 모지스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온 자연이 우리를 둘러싸고 웃음지었다.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했을 것이다.”29

며칠 뒤, 멜리톤은 또 다른 여섯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 선교사들은 지부를 조직하고 플로티노의 집에서 모임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복음을 가르치고 아픈 이들을 돌보았다. 모지스는 플로티노를 지부 회장으로 부르고, 실비아노와 최근에 개종한 호세 이바롤라를 그의 보좌로 불렀다.

선교사들은 주의를 기울여 계획하고 기도한 끝에, 팔리 프랫의 『보이스 오브 워닝』을 비롯한 교회의 소책자들을 번역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교회의 회원이 되려면 때로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었다. 학교 교사였던 플로티노가 새로 받아들인 믿음을 부인하지 않다가 직장을 잃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은 지부는 성장해 나갔고, 선교사들과 개종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기념비적인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느꼈다.

멜리톤과 제임스, 플로티노는 1880년 1월 8일에 『보이스 오브 워닝』의 번역 작업을 마무리했다. 며칠 뒤, 모지스는 테일러 회장에게 선교 사업의 진척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저희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유용한 지식을 얻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넓힐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를 도우셨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하실 것을 믿습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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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장

일어나 공격에 맞서다


[image: 여성의 침례 후 포옹하는 남녀]1880년이 시작될 무렵, 조지와 엘리자베스 캐넌 부부는 워싱턴 D.C.에 있었다. 의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조지는 여전히 유타의 준주 대표로서 일하고 있었다. 조지 부부는 올해 어린 두 딸을 동부로 데려왔다. 그들은 미국의 정계와 언론계에 후기 성도 가족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1

물론 조지와 엘리자베스가 복수결혼을 시행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었다. 실제로 조지는 네 명의 아내와 스무 명의 생존한 자녀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기자가 평했듯, 캐넌 가족의 모습은 성도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릇된 편견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 기자는 이렇게 적었다. “한 집단의 가치가 그 지적 타당성과 그것을 따르는 이들을 정화하는 힘으로 평가된다면, 일부다처제에 대한 편견은 사라질 것이다.”2

그러나 1년 전에 미국 대법원이 조지 레이놀즈 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로 성도들에 대한 편견은 갈수록 악화될 뿐이었다.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은 1879년 12월에 미국 전역에 낸 연례 담화에서 일부다처제를 비난하며, 법 집행관들에게 모릴의 일부다처제 금지법을 지지하도록 촉구했다.3

대통령 담화를 듣고 대담해진 일부 의원들은 더 공격적으로 복수결혼을 반대했다. 일부다처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내놓은 의원도 있었고, 조지 큐 캐넌을 의회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의원도 있었다. 그러는 동안 미국 전역의 시민들은 복수결혼 근절에 더 주력하도록 자기 지역의 대표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조지는 1월 13일에 존 테일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우리 주위로 구름이 더욱더 짙게 몰려들면서 불길한 징후가 보이는 듯합니다. 주님께서 피뢰침을 놓아 주셔서 이 전류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 주신다면 좋겠지만, 만일 그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일어나 공격에 맞서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4



그 무렵, 데시데리아 킨타나르 데 야녜스는 어느 날 밤 꿈에서 Voz de amonestación『보스 데 아모네스타시온』이라는 제목의 책이 멕시코시티에서 인쇄되는 장면을 보았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그 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5

데시데리아는 아즈텍의 통치자였던 쿠아우테모크의 후손으로, 세간의 존경을 받으며 노팔라에서 아들 호세와 함께 살고 있었다. 멕시코인은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였지만, 데시데리아와 호세는 그 지역에 있는 개신교 교회에 다녔다.6

데시데리아는 그 수수께끼 같은 책을 찾기 위해 멕시코시티로 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멕시코시티는 노팔라에서 12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곳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는 열차를 탈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포장 길을 따라 걸어가야 했다. 육십 대의 데시데리아는 그렇게 고된 여행을 감당할 만한 몸이 아니었다.7

그녀는 반드시 그 책을 찾겠다고 결심하고, 아들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호세는 어머니의 말을 믿었고, 얼마 후 그 알지도 못하는 책을 찾아 멕시코시티로 출발했다.8

집으로 돌아온 호세는 데시데리아에게 자신이 겪은 놀라운 일을 들려주었다. 멕시코시티는 그 인구가 수십만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였고, 호세가 이곳에서 그 책을 찾는 것은 가망이 없어 보였다. 어느 날 도시의 번화가를 걷던 호세는 플로티노 로다카나티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호세에게 『보스 데 아모네스타시온』이라는 책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플로티노는 호세에게 호텔로 가서 선교사인 제임스 스튜어트를 만나 보라고 말했다. 호텔에 간 호세가 알게 된 바에 따르면, 『보스 데 아모네스타시온』은 『보이스 오브 워닝』이라는 책의 스페인어 번역판이며, 『보이스 오브 워닝』은 수십 년간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영어권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소개할 때 사용해 온 책이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사실과 미 대륙의 고대 주민들이 남긴 성스러운 기록인 몰몬경의 출현을 증거했다.9

『보스 데 아모네스타시온』은 아직 인쇄되기 전이었지만, 제임스는 호세에게 종교적인 내용이 담긴 소책자들을 건네며 집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호세는 그 소책자들을 데시데리아에게 가져다주었고, 데시데리아는 그것들을 꼼꼼히 읽어 보았다. 그런 후 그녀는 선교사들에게 노팔라로 와서 자신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4월이 되어 노팔라로 온 멜리톤 트레호는 데시데리아와 호세, 그리고 호세의 딸 카르멘에게 침례를 주었다. 며칠 뒤, 호세는 다시 멕시코시티로 가서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 그는 소책자와 책을 한 아름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중에는 새로 인쇄한 『보스 데 아모네스타시온』 책도 열 권이나 있었다.10



아이다 헌트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추억은 그녀의 외할아버지인 애디슨 프랫이 그녀를 무릎에 앉히고 흔들어 주던 일이었다. 그때 아이다의 가족은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근처의 농장에 살았다. 아이다의 부모인 존과 로이스 프랫 헌트는 아이다가 한 살쯤 되었을 때 그곳에 정착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아이다의 가족은 가까이서 함께 살자는 아이다의 외할머니 루이자 프랫의 요청에 따라 루이자가 1858년 이후 생활해 온 유타 남부의 작은 마을인 비버로 이사했다.

애디슨은 1872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세상을 떠났다. 애디슨과 루이자는 끝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그가 죽기 전 15년 동안 거의 떨어져 지냈지만, 두 사람 모두 딸들과 손주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아이다는 조부모인 애디슨과 루이자를 모두 깊이 사랑했다.11

아이다는 루이자의 집에서 한 구역 떨어진 곳에 살았고, 오후가 되면 할머니 곁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아이다는 열일곱 살이 되던 1875년에 가족과 함께 비버를 떠났다. 3년 후,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이다의 가족에게 한 번 더 거처를 옮길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그들은 애리조나준주의 스노플레이크라는 마을로 가야 했다. 그러나 아이다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대신 비버로 돌아가 한동안 할머니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

비버에 돌아온 아이다는 할머니인 루이자만이 아니라 근처에 사는 두 이모 엘런과 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아이다는 집안일을 돕고,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을 거들었다. 그렇다고 아이다가 항상 집에서만 지낸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저녁이면 자주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기도 하고 파티와 음악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조니라는 젊은이와 교제도 시작했다.

1880년 봄이 되자, 스노플레이크에 있던 아이다의 가족과 친구들은 아이다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고, 아이다는 고심 끝에 비버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작별 인사를 하는 아이다를 보며, 루이자는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손녀의 여행길이 안전하기만을 빌 뿐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조니와의 관계 덕분에 아이다가 어쩌면 다시 비버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12

아이다는 스노플레이크로 가는 동안 동부 애리조나 스테이크의 회장인 제시 스미스의 가족과 동행했다. 제시 스미스의 두 아내인 에머와 아우구스타는 아이다가 경탄할 만큼 성스럽고 이타적인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이다의 부모는 복수결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이다는 복수결혼으로 맺어진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스미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다는 자신이 복수결혼을 시행하는 문제를 더 많이 고려해 보게 되었다.13

만일 복수결혼을 한다면, 아이다는 제 또래 다른 성도들과는 거리가 생길 수도 있었다. 성도들은 대부분 복수결혼을 받아들이고 옹호했지만, 교회에서 복수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복수결혼은 대체로 미국 서부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일이었고, 유럽과 하와이를 비롯한 전 세계 다른 지역에는 복수결혼을 하는 교회 회원이 없었다.

복수결혼이 가장 성행했던 1850년대 후반에는 유타 주민의 50퍼센트 정도가 복수결혼으로 맺어진 가정에 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숫자가 20~30퍼센트 정도로 줄었고, 그런 감소 추세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14 교회의 회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복수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복수결혼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더라도 성도들은 교회 및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15

스노플레이크에 도착한 지 몇 달 만에 아이다는 할머니의 부고를 받게 되었다. 아이다는 몹시 슬퍼하며 루이자를 떠난 것을 후회했다. 계속 비버에 있었더라면 자신이 할머니의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을 함께 지내며 할머니를 위로해 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즈음 아이다는 조니에게도 편지를 받았다. 조니는 애리조나로 와서 아이다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그 무렵에 아이다는 기꺼이 복수결혼을 하고자 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조니는 복음에 대한 신앙이 부족했고, 아이다는 그가 자신에게 알맞은 남편감이 아님을 알았다.16



1880년은 교회가 창립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존 테일러 회장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희년을 기념하며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노예를 풀어 주었던 것을 떠올리며, 영구 이주 기금에서 자금을 빌려 시온에 집합한 가난한 성도 수천 명의 부채를 덜어 주었다.(희년: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공포되었던 해방의 해—옮긴이) 그는 은행과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들에게 빚을 일부 탕감해 주도록 요청했고, 교회의 회원들에게는 궁핍한 이들을 위해 가축을 기부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상호부조회 곡물 위원회 회장인 에멀라인 웰스에게 부탁하여 상호부조회의 저장고에 보관된 밀을 감독들에게 필요한 만큼 빌려주어 감독들이 각 와드에 소속된 궁핍한 이들을 먹일 수 있게 했다.17

6월에 테일러 회장은 솔트레이크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모임에는 상호부조회의 보조 조직 격인 초등회와 젊은 여성 상호 향상회의 대표들도 참석했다. 이 모임에서 엘리자 스노우는 한 와드의 초등회 회장인 루이 펠트를 교회 전체의 초등회를 관리 감독할 사람으로 추천했다. 여성들은 루이를 초등회 회장으로, 그리고 다른 두 여성을 그녀의 보좌로 지지했다.

이 모임에서 테일러 회장은 서기에게 1842년에 나부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던 것에 관한 글을 낭독해 달라고 부탁했다. 테일러 회장은 에머 스미스가 상호부조회의 회장으로 결정되었던 그 첫 번째 모임에 참석했었다. 그는 에머의 보좌들인 세라 클리블랜드와 엘리자베스 앤 휘트니에게 부름을 행할 권세를 부여하기도 했다.

서기가 낭독을 마치자, 테일러 회장은 여성들이 상호부조회를 통해 얻는 권능과 임무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런 후, 메리 이사벨라 혼은 교회 전체 상호부조회의 회장으로 엘리자 스노우를 임명할 것을 테일러 회장에게 제안했다. 엘리자는 초대 상호부조회의 서기로 봉사한 경험이 있었고, 십 년 이상 모든 와드의 상호부조회에 자문 역할을 해 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에머 스미스가 상호부조회의 회장이었던 1840년대 이후로 교회 전체의 상호부조회를 이끄는 회장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테일러 회장은 엘리자를 본부 상호부조회의 회장으로 추천했고, 여성들은 그녀를 지지했다. 엘리자는 지나 영과 엘리자베스 앤 휘트니를 보좌로, 세라 킴볼을 서기로, 메리 이사벨라 혼을 회계 담당자로 선택했다. 엘리자처럼 그들도 모두 나부 시절만이 아니라 유타에서 이 조직이 재건된 후에도 상호부조회에 몸담고 일한 이들이었다.

그날 오후에 열린 대회의 마지막 모임에서, 엘리자는 메리 이사벨라 혼이 이끄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의 보좌 중 한 명인 엘미나 테일러를 본부 젊은 여성 상호향상회의 회장으로 추천했다. 엘미나는 보좌들과 서기, 회계 담당자와 함께 지지받았다.18

유타준주 곳곳의 자매들은 본부 회장단들이 새롭게 조직된 것을 기뻐했다.

한 달 뒤, 피비 우드럽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조직되어 가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쁩니다.” 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의 회장인 벨린다 프랫은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얼마나 멋진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인가! 교회 자매들의 책임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들이 해내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가!”19

그해에 교회에서는 다른 측면에서도 영감에 따른 변화들이 일어났다. 3년 전 브리검 영이 사망한 후로 십이사도 정원회는 제일회장단 없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 문제를 두고 논의하고 기도한 끝에 뜻을 모아, 존 테일러를 교회의 회장으로, 조지 큐 캐넌과 조셉 에프 스미스를 그의 보좌로 지지했다. 이후에 열린 10월 연차 대회에서 자리를 가득 채운 성도들은 손을 들어 새로운 제일회장단을 지지했다.20

회장단 지지에 이어 조지 캐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지는 조셉 스미스가 쓴 글의 일부와 그가 영감으로 번역한 기사들을 엮은 값진 진주를 교회의 새로운 표준 경전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선교사들은 1851년에 값진 진주가 출판된 후로 그 판본을 선교 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값진 진주를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교회 회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마지막으로 테일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지를 통해 우리가 한마음 한뜻임을 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서처럼 다른 일에 관하여도 계속해서 뜻을 모은다면, 앞으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곁에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21



6개월 뒤, 노르웨이 해안의 번화한 마을인 트론헤임에서는 아나 윗소가 얼음처럼 차가운 피오르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이제 막 침례를 받았다.(피오르: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골짜기에 빙하가 없어진 후 바닷물이 들어와서 생긴 좁고 긴 만으로, 노르웨이 해안 등지에서 볼 수 있음—옮긴이) 비록 몸은 차가웠지만, 아나의 가슴속에서는 복음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성도들을 깊이 사랑했다.

아나는 쉽지 않은 과정 끝에 침례를 받았다. 아나의 남편은 3년 전에 그녀와 두 아들, 존과 오스보네를 남기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이제 얼마 안 되는 연금과 아나가 옷을 지어 버는 수입으로 근근이 살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뜨자 아나는 하나님께 의지했다. 그녀는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남편을 데려가신 것인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고, 성경의 이야기들도 알고 있었다. 아나는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공부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에는 뭔가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운 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아나는 올라우스 욘슨이라는 신발 수선공에게 신발 한 켤레를 맡겼다가 찾아왔다. 그 신발 두 짝 속에는 각각 종교적인 내용의 소책자가 하나씩 들어 있었다. 소책자를 읽고 아나는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얼마 후, 봄 기운이 따뜻하게 전해지던 날 그녀는 다른 신발 한 켤레를 들고 그 수선공을 찾아갔다. 그러나 막상 수리점에 들어서니, 아나는 그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다. 그래서 문을 열고 그곳을 막 떠나려는데, 수리공 올라우스가 아나를 부르며 말했다.

“저는 손님의 아이가 신는 신발의 밑창보다 더 귀한 것을 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구두장이인 당신이 제게 무엇을 줄 수 있으시죠?” 아나는 물었다.

“이생에서 행복을 찾고, 다음 생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준비하는 법을 알려 드릴 수 있지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누구인데요?” 아나가 물었다.

올라우스가 말했다. “저는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몰몬이라고도 하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나는 도망치듯 수리점을 빠져나왔다. 노르웨이에서 후기 성도들은 광신도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아나는 소책자에 마음이 갔고, 얼마 후 올라우스와 카렌 부부의 집에서 열린 한 모임에 트론헤임 성도들과 함께 참석했다. 노르웨이 사회는 계층과 계층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아나는 욘슨의 누추한 집과 그곳에서 예배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편치 않았다. 남편이 살아 있을 적에는 더 부유한 계층이었던 그녀는 가난한 사람을 낮춰 보는 경향이 있었다.

아나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2년 동안 정기적으로 선교사들을 만났다. 어느 날, 집에 있던 중에 아나는 영을 강력하게 느꼈다. 주님께는 계층 간의 차이가 무의미했지만, 그 평판 나쁜 교회와 회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난에 대해 생각할 때면 그녀는 강한 편견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아나는 생각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질문에 이렇게 스스로 답을 내렸다. ‘맞아, 이게 진리라면 그렇게 해야 해.’22



한편, 미국에서는 제임스 가필드가 러더퍼드 헤이스의 뒤를 이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헤이스처럼 가필드 대통령 역시 교회를 비판하며 의회에 복수결혼의 완전한 근절을 요청했다. 그런데 임기를 시작한 지 겨우 몇 달 만에 그는 불만을 품은 한 남자의 총에 저격을 당했고, 항간에는 총을 쏜 사람이 후기 성도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다.23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존 테일러는 신속히 총격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 병상에 누운 대통령에 대한 연민을 표했으며, 교회를 반대하는 그의 정치적 입장을 비난하지 않았다.

존은 성도들에게 말했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틀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4

가필드 대통령은 총상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몇 달 뒤 사망했다. 후임자인 체스터 아서 대통령도 가필드 못지않게 복수결혼을 근절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했다.25 의회에서 유타를 대표하는 조지 큐 캐넌은 즉시 압력을 느꼈다. 1881년 12월, 조지 에드먼즈 상원 의원은 복수결혼을 행하는 성도들에 대한 기소를 더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에드먼즈 법이 통과되면, 성도들은 “불법적인 동거”를 한 혐의로 수감될 수 있었다. 즉, 이제 법원은 실제로 복수결혼이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복수결혼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교회의 회원은 누구라도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었다. 복수결혼을 하고 같은 집에서 생활하거나 바깥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부부는 체포될 위험을 안게 되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복수결혼을 한 남성과 여성들은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벌금형과 구금형을 받게 되며, 배심원으로 선출되거나 정치적인 직분에 오를 수도 없었다.26

조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조지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폐렴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유타로 돌아가 있었다. 조지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있고 싶었다. 그러나 1882년 1월 24일, 엘리자베스가 전보를 보내왔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금 하는 일에 계속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그곳에서도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틀 뒤, 또 한 통의 전보가 조지에게 전해졌다. 그것은 엘리자베스의 부고였다. 조지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생의 남은 날 동안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하고, 다시는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아내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받으며 육신을 입은 채 달콤한 대화를 나누는 기쁨이 이제는 끝이 났음에 나는 망연자실할 뿐이다.”27

얼마 뒤에 에드먼즈 법이 통과되었고, 조지는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는 4월 19일에 하원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다. 그는 여느 때보다 더 침착했지만, 동료들이 에드먼즈 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데는 격분했다. 성도들이 복수결혼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성도들은 누구에게도 믿음을 강요할 생각이 없으며, 단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권리를 얻고자 했다.

조지는 이렇게 덧붙였다. “세상의 정죄에 관한 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놓이는 것을 마다치 않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몇몇 의원은 그의 연설을 칭찬했다. 조지를 반대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시인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저 그가 떠난다는 것에 만족스러워하는 듯했다.28



에드먼즈 법에도 불구하고 아이다 헌트는 복수결혼에 관한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1881년 가을, 아이다는 엘라와 데이비드 우달 부부와 함께 스노플레이크에서 72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애리조나의 세인트존스라는 마을에서 생활했다. 이 무렵 그녀는 세인트존스에서 감독으로 봉사하는 데이비드와 지역의 협동조합 상점에서 함께 일했으며, 엘라와도 가까워져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다.29

데이비드와 엘라는 데이비드가 감독이 된 직후 자신들도 복수결혼을 행할 때가 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었다. 얼마 후, 데이비드는 엘라의 동의를 얻어 아이다에게 청혼했다. 아이다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아이다가 보기에 엘라는 다른 사람과 남편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이다는 데이비드에게 답하는 대신, 복잡한 마음을 안고 스노플레이크로 돌아갔다.30

얼마 후, 아이다는 데이비드의 청혼에 대한 엘라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엘라에게 편지를 썼다. 아이다는 친구로서 엘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을 더 진행하기 전에, 자매님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신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요.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자매님의 권리이자 피할 수 없는 의무일 거예요.”

아이다는 엘라에게 장담했다. “약속해요. 저는 그걸로 마음 상해하지 않을 거예요.”31

6주 뒤, 엘라는 짧게 답장을 보내왔다. “자매님이 질문하신 문제는 아마도 자매님이 상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저를 괴롭고 슬프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래 왔듯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위해 그분께서 상황을 이끌어 주시리라 굳게 믿어요.”32

1882년 5월 6일, 아이다는 데이비드와 엘라, 그리고 그들의 어린 딸 펄과 함께 스노플레이크를 떠나 세인트조지 성전으로 가는 18일간의 여행길에 올랐다. 우달 가족과 함께 천천히 사막을 건너는 동안, 아이다는 엘라가 이 결혼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다 버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이다는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엘라를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언행을 삼갔다. 그들은 어색한 침묵을 피하기 위해 함께 소리 내어 책을 읽기도 하고 펄과 놀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아이다는 데이비드와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엘라의 불편한 감정이 걱정스러웠고, 데이비드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을지 염려되었다. 데이비드는 애정과 격려의 말을 전했고, 아이다는 희망을 느꼈다. 그날 밤, 아이다는 자신들이 순종하고자 노력할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지탱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안고 잠이 들었다.

아이다와 데이비드는 5월 25일에 세인트조지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아이다는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하게 되었지만 데이비드가 자신을 보살펴 주리라는 것을 믿어도 좋다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이 그를 더 사랑할 수 있기만을 기도했다. 엘라도 인봉 의식의 집행자가 전한 말씀과 권고를 듣고 위로를 받은 듯했다.

그날 그들은 엘라의 자매 중 한 명의 집에서 밤을 보냈다. 다른 이들이 모두 잠들자, 엘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며시 아이다의 방을 찾아갔다. 두 여인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그들의 새로운 관계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바람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 다 아이다가 데이비드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다. 그러나 에드먼즈 법이 발효된 지금, 그날 일어난 모든 일로 이제 이 가족은 정부와 더욱 대치되는 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아이다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평범한 상황에서도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엄중하고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태로운 시기에 복수결혼을 한다는 것은 훨씬 더 그렇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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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장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image: 바다에 떠가는 증기선]1882년 성탄절을 하루 앞둔 날, 마오리족의 족장인 하레 테이마나는 뉴질랜드 케임브리지 근처 자신의 마을 옆에 있는 절벽 끄트머리에 섰다. 저 아래로, 결연히 벼랑을 오르는 한 남자가 보였다. 길을 이용하면 더 쉬울 텐데, 저 방문자는 왜 절벽을 통해 마을로 오려는 것일까? 왜 그렇게 서둘러 이곳에 닿으려는 것일까? 긴히 할 말이라도 있는 것일까?

절벽을 오르는 그 방문자를 지켜보던 하레는 자신이 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몇 달 전, 어느 날 밤에 사도 베드로가 흰옷을 입고 하레의 방에 나타난 일이 있었다. 그는 하레에게 한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가르치셨던 것과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마오리 사람들을 찾아오리라고 말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레가 그 사람을 보면 알아볼 수 있으리라고 했다.1

개신교와 가톨릭 선교사들은 1850년대까지 마오리 인구의 대부분을 기독교로 개종시켰고, 그래서 하레는 고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베드로가 맡았던 임무를 익히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시현과 계시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마오리족은 하나님께 직접 인도받기 위해 자신들의 matakite[마타키테], 즉 선견자에게 의지했다. 마타키테와 부족 및 가문의 족장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자신의 부족이나 가문을 위해 계속 시현을 보고 신성한 지침을 받았다.2

사실 일 년 전에 마오리족의 지도자들은 존경받는 마타키테인 파오라 테 포탕아로아에게 마오리족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속하는 것이 좋을지 물은 적이 있었다. 파오라는 사흘간 금식하고 기도한 후, 그들이 들어갈 교회는 아직 그곳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들이 속해야 할 교회가 1882년이나 1883년 즈음에 그곳에 들어오리라고 말했다.3

하레는 자신이 본 시현에서 베드로가 말한 사람이 바로 지금 저 절벽을 오르고 있는 남자임을 깨닫고, 어서 그가 전할 말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절벽을 올라 온 남자는 마을에 당도했을 때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하레는 그가 숨을 고르도록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입을 연 그는 마오리어로 말을 했다. 윌리엄 맥도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라고 했다. 그는 하레에게 종교적인 내용이 담긴 소책자 몇 부를 건네며,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셨을 때 가르치셨던 복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간증했다. 그 선교사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위임하신 것도 언급했다.4

하레는 말을 더 듣고 싶었지만, 윌리엄은 길을 따라 마을로 출발했던 자신의 두 동반자를 빨리 찾고 싶어 했다. 윌리엄이 자리를 나서려는데 하레가 그의 외투 깃을 붙잡으며 말했다. “지금 여기서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해 주시오.”

윌리엄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말을 듣는 동안 하레는 윌리엄의 외투 깃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15분이 지났을 무렵, 윌리엄은 동반자들을 발견했다. 선교부 회장인 윌리엄 브롬리와 토머스 콕스는 큰길을 통해 마을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허공에 대고 모자를 높이 흔들며 동반자들의 주의를 끌었고, 하레는 마침내 그의 옷깃을 놓아 주었다. 그런 뒤 그들은 윌리엄의 통역을 빌려, 그 지역의 마오리족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하레에게 전했다.

하레는 그들에게 그날 저녁에 다시 오라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 집에서 모임을 열어도 좋소.”5



그날 저녁, 윌리엄 맥도넬은 브롬리 회장과 토머스 콕스와 함께 하레 테이마나의 집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윌리엄은 뉴질랜드가 좋은 나라라고 하는 어느 선장의 말을 듣고 뉴질랜드로 이주해 온 이민자였다. 나중에 그는 마오리족이 사는 곳에서 몇 년을 지내며 그들의 언어도 배웠다. 그런 뒤 그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라는 도시로 거주지를 옮겼고, 그곳에서 1874년에 결혼을 하고 그 몇 년 뒤에 교회에 들어왔다.6

뉴질랜드와 그 이웃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는 1850년대 초반 이래로 복음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긴 했지만, 뉴질랜드의 교회는 아직 규모가 작았다. 지난 30년 동안 130명 이상의 회원이 솔트레이크밸리로 집합하고자 그곳을 떠나면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지부들의 회원 수는 줄어들었다.

뉴질랜드의 회원들은 대부분 윌리엄처럼 유럽에서 온 이민자였다. 그러나 윌리엄이 침례받은 직후 뉴질랜드에 온 브롬리 회장은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새롭게 부름받은 조셉 에프 스미스의 요청에 따라 마오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고 왔다.7 브롬리 회장은 마오리족에 보내기에 알맞은 사람들을 찾고자 기도했으며, 윌리엄이 그중 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윌리엄은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응아타키라는 남자에게 침례를 주었는데, 그는 뉴질랜드에서 침례를 받아들인 첫 번째 마오리족이 되었다.8

선교사들은 하레의 집에서 마오리 사람들과 둘러앉아 조셉 에프 스미스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했다. 브롬리 회장이 영어 성경에서 한 구절을 읽으면, 윌리엄이 마오리어 성경에서 같은 부분을 찾아 다른 사람에게 건넨 뒤 그 부분을 읽어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이었다. 부족민들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윌리엄은 그들에게 이튿날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선교사들이 집을 나서기 전, 하레는 자신의 딸 메리가 있는 곳으로 윌리엄을 데려갔다. 메리는 몇 주째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의사들은 메리의 죽음이 시간문제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했다. 조금 전 윌리엄은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장로는 병 고침의 축복을 행할 수 있다고 가르쳤고, 하레는 그들에게 자신의 딸을 축복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메리는 금방이라도 숨을 거둘 듯한 모습이었다. 윌리엄과 브롬리 회장, 토머스는 메리 곁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선한 영이 방을 감쌌고, 토머스는 메리가 생명력을 얻도록 축복했다.

그날 밤, 윌리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메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신앙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메리가 죽으면 그 일은 하레와 마오리 사람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윌리엄은 동이 트기 무섭게 하레의 집으로 향했다. 멀리서 마을의 여인 하나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윌리엄과 마주하자 그를 번쩍 안아 올렸다. 그러더니 그의 손을 잡고 하레의 집으로 끌고 갔다.

“메리는 어떤가요?” 윌리엄이 물었다.

여인이 말했다. “아주 좋아요!”

윌리엄이 집에 들어서자, 메리는 침상에 앉아 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메리와 악수를 한 윌리엄은 메리의 어머니에게 메리가 먹을 수 있게 딸기를 조금 가져다 달라고 했다.9

그날 저녁, 하레와 그의 아내 파레는 마을 주민 한 사람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무리와 함께 와이카토강으로 간 윌리엄은 물살을 헤치고 들어가 오른손을 직각으로 들어 올린 뒤, 세 사람에게 각각 침례를 집행했다. 침례가 끝난 후 그는 오클랜드의 집으로 돌아갔고, 토머스 콕스와 그의 아내 해나는 케임브리지에 남아 계속하여 마오리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1883년 2월 25일, 교회의 첫 번째 마오리 지부가 조직되었다.10



침례를 받은 아나 윗소는 시온에 집합하라는 주님의 부름에 어서 빨리 응하고 싶었다. 아나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선교사 중 한 명인 안톤 스칸퀴는 자주 편지를 보내어 그녀와 그녀의 어린 아들들이 유타에 있는 자신과 다른 스칸디나비아 성도들에게 합류하도록 권유했다. 맨타이의 성전과 비슷한 규모와 외양의 성전이 완공되어 가고 있는 유타 로건으로 이주해서 살던 안톤은 아나가 노르웨이를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아나에게 편지로 다음과 같이 확신을 주었다. “자매님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은 자매님과 자매님의 어린 아들들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11

유타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수록 아나는 고향이 그리워질 거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이곳에는 고인이 된 남편이 묻혀 있었고, 그녀는 이곳의 교회 회원들을 깊이 사랑했다. 유럽의 성도들이 자신의 지부를 떠나 시온으로 갈 때면 현지 교회는 지도자가 부족해지기 십상이었고, 그러면 그곳에 남은 적은 수의 회중이 성장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나는 자신이 소속된 지부의 상호부조회 보좌였는데, 그녀가 유타로 가기로 결정한다면 몇 안 되는 그곳의 자매들은 그녀의 빈자리를 느끼게 될 것이 분명했다.

아나는 두 아들도 생각해야 했다. 열한 살인 존과 다섯 살인 오스보네는 영리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유타에서 새 언어를 배우고 새 문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 수 있었다. 게다가 거기 가서 무엇으로 아이들을 부양한단 말인가? 아나가 침례를 받은 후로 그녀가 하던 양재업은 번창했었다. 노르웨이를 떠난다면, 그녀는 남편의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새로운 곳에서 이 일을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했다.12

또한, 아나는 전에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던 한스라는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는 아나와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그는 교회의 회원은 아니었지만, 아나의 신앙을 지지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나는 그가 교회의 성도가 되리라고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얻는 것보다는 세상의 이익을 좇는 데 더 관심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었다.13

이러한 문제들로 고심하던 아나는 노르웨이에 계속 머무는 것은 자신과 아들들의 성장에 저해가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노르웨이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고, 기독교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폭도들은 선교사들을 괴롭혔고, 성직자들은 설교나 소책자 등을 통해 교회를 비판하기 일쑤였다. 교회에 관심을 보이는 여동생 페트롤리네를 제외하고는 아나가 교회의 회원이 된 후 가족들은 모두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1883년 가을, 아나는 노르웨이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나는 9월에 페트롤리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최대한 빨리 유타의 집으로 가려고 해. 가진 것을 다 버릴 수 없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야. 설령 그것이 목숨이라 해도 말이야.”14

그러나 돈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다. 가족들은 절대 도와주지 않을 상황에서, 아나는 이주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두 명의 귀환 선교사와 한 노르웨이 성도가 그녀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기부하게 되었다. 한스도 얼마쯤 여비를 보탰고, 교회는 아나가 자신의 십일조 중 일부를 가족의 뱃삯을 지불하는 데 쓰도록 승인했다.

아나는 노르웨이에서 마지막으로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지상에 세워졌으며 이 왕국 건설을 도울 기회를 얻게 되어 무척 기쁘다는 말을 전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녀는 자신과 자매들이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하여 자신과 그들을 일깨워 줄 수 있기를 기원했다.

1883년 10월, 아나와 존, 오스보네는 오슬로에서 영국행 배에 올랐다. 그들의 동료인 노르웨이 성도들은 뭍에서 손수건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아나의 눈에 비친 노르웨이의 장엄한 해안 지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녀가 아는 한, 다시는 이 광경을 보지는 못할 것이었다.15



1884년 초여름, 아이다 헌트 우달은 애리조나 동부 스테이크의 젊은 여성 상호향상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아이다는 이 일을 하면서 스노플레이크와 세인트존스를 비롯한 그 지역 정착촌들의 젊은 여성들을 돌보고 가르쳤다. 스테이크 내 모든 상호향상회를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기마다 대회에서 여성들이 함께 모일 때면 아이다는 기쁨을 느꼈다.16

아이다는 데이비드 우달과 결혼한 뒤 다시 세인트존스로 돌아갔는데, 그곳의 성도들은 거센 반대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마을을 운영하는 주체는 성도들이 그들의 군에 정착하는 것을 원치 않는 영향력 있는 시민들이었다. 링이라고 알려진 이 단체는 교회의 회원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투표권 행사도 막으려 했다. 그들은 또한 신문을 발행하여 성도들을 공포에 몰아넣도록 독자들을 선동했다.

이 신문의 한 기사에는 이런 질문도 있었다. “미주리와 일리노이는 어떻게 몰몬을 제거했는가? 그들은 총과 밧줄을 썼다.”17

그러나 아이다는 데이비드와 엘라와 함께 꾸린 가정에서 안정을 찾았다. 한동안 엘라는 아이다가 이 가정에서 얻은 새로운 위치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두 여성은 질병을 비롯한 매일의 고난을 함께 헤쳐 나가며 더욱 가까워졌다. 아이다가 우달 가족에 합류한 후로 엘라는 두 딸 어마와 메리를 낳았고, 아이다는 엘라의 출산과 육아를 도왔다. 아이다는 아직 아이가 없었다.

메리가 태어난 지 닷새가 지난 1884년 7월 10일, 아이다가 저녁 식탁을 치우고 있는데 데이비드의 매제인 에먼 테니가 문간에 들어섰다. 그는 일부다처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의 아내이자 데이비드의 여동생인 일라이자는 남편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소환된 상태였다. 일라이자는 법에 따라 남편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되는 대신, 보안관들을 피해 은신하기로 결정했다.18

“다음은 당신일지도 몰라요.” 에먼은 아이다에게 주의를 주며 말했다. 세인트존스의 감독이자 일부다처론자로 알려진 아이다의 남편 데이비드는 가장 주요한 기소 대상이 될 터였다. 보안관이 소환장을 들고 와서 아이다를 붙잡으면, 그녀는 법정에서 데이비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만 할 것이다. 에드먼즈 법에 따라, 그는 불법 동거 혐의로 300달러의 벌금형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일부다처제에 대한 처벌은 더 가혹했다. 만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데이비드는 500달러의 벌금형에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19

아이다가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린 사람은 딸을 출산하고 아직 몸을 추스르지 못한 엘라였다. 엘라는 아직 아이다의 도움이 필요했고, 아이다는 엘라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집에 머무른다면 가족들이 더 위험해질 뿐이었다.

아이다는 황급히 머리에 숄을 두르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다. 일라이자를 비롯한 여성들은 보안관을 피해 이웃에 숨어 있었고, 아이다도 그들과 합류했다. 그들은 대부분 선택의 여지 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어린 자식들을 맡기고 나와 있었다.

여성들은 매일 바깥을 주시했으며, 그러다 낯선 사람이 집 근처로 다가오면 얼른 침대 밑이나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아이다가 이웃에서 지낸 지 엿새가 지났을 무렵, 한 동료가 그녀와 여성들을 은밀히 스노플레이크로 옮겨 주겠다고 제안했다. 아이다는 마을을 떠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 재빨리 여행에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챙겼다. 엘라와 아이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동안, 그녀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20

스노플레이크에 도착한 직후, 아이다는 젊은 여성 조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세인트존스에서의 시련이 생생했다. 아이다는 이렇게 간증했다. “복음을 위해 박해를 겪는 사람은 좀처럼 기대하기 힘든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아무 시련 없이 그저 순조롭게 생활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 위험에 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21



여름이 끝나 갈 무렵, 유타준주에서는 에드먼즈 법에 따라 몇몇 성도가 체포되었지만, 기소되어 수감된 사람은 아직 없었다. 체포된 성도 중에는 러저 클로슨도 있었는데, 그는 5년 전에 자신의 선교사 동반자인 조셉 스탠딩이 살해되던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었다. 러저는 두 아내를 두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플로렌스 딘우디와 리디아 스펜서였다. 러저가 체포되자 리디아는 자취를 감췄고, 그렇게 이 기소 건은 핵심 증인이 없어진 상황이었다.22

러저의 재판은 10월에 시작되었다. 존 테일러 회장을 비롯한 후기 성도 증인들은 공판에서 최대한 법정에 협력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검사들이 선지자에게 교회에서 행해진 결혼 기록의 소재를 묻자, 그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한 변호사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증인이 기록을 보고 싶다면, 혹시 그 소재를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테일러 회장이 답했다. “알아보면 알아낼 수 있겠지요.”

이에 변호사가 물었다. “증인께서는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선지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할 만큼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법정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23

일주일 동안 그와 유사한 증언들이 계속되면서 열두 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판사는 재판을 중단했다. 그러나 같은 날 밤, 한 보안관보가 리디아 클로슨의 행적을 추적하여 법정에서 러저에 대해 증언하도록 그녀를 소환했다.

곧 새로운 공판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이전 공판에 나왔던 몇몇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 본 뒤, 리디아를 증인석에 세웠다. 리디아는 창백했지만 결의만큼은 굳건해 보였다. 서기가 리디아에게 진실만 말하겠다는 맹세를 받으려 하자, 그녀는 선서를 거부했다.24

“증인은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모릅니까?” 판사의 말에 리디아는 이렇게 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증인은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자신의 경고에도 리디아가 이렇게 나오자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 뒤 판사는 리디아를 보안관에게 넘기고 재판을 중단했다.

그날 밤, 교도소로 이송된 리디아는 러저에게 전갈을 받았다. 러저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간청했다. 리디아는 임신 중이었고, 법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녀는 결국 집과 가족들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연방 교도소에서 아기를 낳아야 할 것이었다.25

이튿날 아침, 보안관은 리디아를 데리고 사람들이 운집한 법정으로 갔고, 검사들은 그녀를 다시 증인석에 세웠다. 서기가 선서를 진행하자, 이번에는 리디아도 거부하지 않았다. 이어서 검사가 그녀에게 결혼을 했느냐고 물었다.

리디아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답했다.

검사는 추궁하듯 물었다.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러저 클로슨입니다.” 리디아가 대답했다.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는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에드먼즈 법이 발효된 뒤 내려진 첫 번째 유죄 판결이었다.26 9일 뒤, 러저는 판결을 앞두고 재판정에 나왔다. 판사는 러저에게 판결을 듣기 전에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내 조국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갈등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저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법을 택할 것입니다.”

판사는 의자 깊숙이 몸을 밀어 넣어 앉았다. 그는 관대한 판결을 내릴 마음이었으나, 나이도 어린 사람이 보란 듯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꾸었다. 판사는 근엄한 얼굴로 일부다처제의 혐의에 대해서는 4년의 징역형과 500달러의 벌금형을, 불법 동거 혐의에 대해서는 3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정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보안관은 러저를 바깥으로 안내하여 친구와 친척들에게 인사할 시간을 준 뒤 그를 교도소로 데려갔다. 러저는 준주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50명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서의 첫 밤을 보냈다.27



그해 겨울, 유타준주 곳곳의 정착지에서는 보안관들이 성도들의 집집을 다니며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들은 복수결혼을 시행하는 가족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그들을 잡아들이고자 했다. 법 집행관들이 밤낮으로 집을 뒤지고 어린아이들을 침대에서 끌어 내리는 광경을 부모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보안관들은 창문을 통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문을 부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복수결혼을 한 여성을 발견하여 그녀가 남편에 대해 증언하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그 여성을 체포할 수도 있었다.

존 테일러는 계속해서 종교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었으나, 그런 마음이 큰만큼 가정이 붕괴되는 성도들의 상황을 모를 리 없었고, 그들의 복지에 책임을 느꼈다.28 얼마 후, 그는 체포를 피하고 더 큰 자유를 찾기 위해 성도들을 미국 밖으로 이주시키는 문제를 교회의 지도자들과 논의하기 시작했다.29

1885년 1월, 존 테일러 회장은 조셉 에프 스미스와 몇몇 사도들, 그리고 믿을 만한 친구들과 함께 멕시코 바로 북쪽의 애리조나 준주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솔트레이크시티를 나섰다. 그곳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며 생활하고 있었으며, 그중에는 이미 보안관을 피해 멕시코로 달아난 이들도 있었다.30

존과 조셉, 그리고 그들의 동반자들은 혹시 더 많은 성도가 멕시코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하고자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갔다. 멕시코로 간 그들은 정착촌에 공급할 물이 충분히 흐르는 곳 근처에서 괜찮아 보이는 장소 몇 곳을 찾아냈다.31 며칠 뒤 일행과 함께 애리조나로 돌아간 존은 그들과 함께 다음에 할 일을 논의했다.

그들은 결국 멕시코의 치와와주에 땅을 사서 정착촌들을 건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존은 몇몇 형제에게 기금 마련을 시작해 달라고 부탁한 후, 일행과 함께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갔다.32 존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 조지 큐 캐넌에게서 급한 전보 한 통을 받았다. 조지는 유타의 반대 세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그들이 제일회장단을 체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경고했다.

몇몇 사람은 위험한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존이 캘리포니아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선지자는 기도로 인도를 구했다. 그런 후, 그는 자신이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갈 것이며, 조셉 에프 스미스가 하와이에서 다시 한번 선교 사업을 하도록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유타로 돌아가면 존을 비롯한 형제들이 체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이도 있었지만, 존의 생각은 확고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유타였다.

며칠 뒤, 집에 도착한 존은 교회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특별 평의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멕시코에 땅을 매입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피신하여 체포를 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존은 성도들에게 기소를 피하기 위해 폭력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도록 권고했다. 이제 그 역시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33

일요일이 돌아오자, 존은 체포될 위험을 감수하고 회당에서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전에도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권고했다. “외투 깃을 여미고 단추를 단단히 잠그십시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추위를 피하십시오. 다른 폭풍들이 그랬듯이, 이번 폭풍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34

존은 있는 힘껏 성도들을 격려한 뒤, 회당을 나와 마차에 오른 뒤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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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장

사악한 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으니


[image: “우리가 복수결혼을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소책자]1885년 3월 8일, 스물일곱 번째 생일을 맞이한 아이다 우달은 눈부신 햇빛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겨울 끝자락의 따스한 날이 아무리 반갑더라도 바깥에 나갈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이다는 거의 매일 해가 질 때까지 집 안에서만 지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연방 보안관의 눈에 띌 위험이 있었다.1

성도들은 법망을 피해 숨어 지내는 생활을 가리켜 “지하 생활”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이다가 도망치듯 애리조나 세인트존스의 집을 나와 “지하 생활”에 들어간 지도 이제 8개월째가 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는 여러 아내를 둔 혐의로 기소되어 다섯 명의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에는 마흔 명 가까운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왔고, 그중 몇몇은 성도들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다. 그 당시 데이비드가 아이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애리조나에는 몰몬을 위한 법이나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2

재판 결과, 여섯 명 중 다섯 명이 일부다처제를 행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들 중 세 명은 3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3,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미시건 디트로이트의 교도소로 가게 되었다. 유일하게 데이비드만은 유죄 선고를 피했으나, 그것은 단지 검찰이 아이다를 비롯해 데이비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증인을 더 찾고자 재판을 6개월 후로 미뤘기 때문이었다.3

아이다는 애리조나를 떠난 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남쪽으로 13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니파이라는 마을로 가서 데이비드의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지냈다. 아이다가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그녀의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뿐이었다.

아이다는 그때까지 시가의 가족들과 지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낯선 사람들과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복수결혼을 한 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숨어 지내는 다른 여성들을 포함한 새로운 이웃들과도 친구가 되었다. 아이다는 이제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길고도 외로운 나날을 활기차게 살아갈 힘을 얻었다.4

아이다의 생일이 되자, 니파이에 있는 그녀의 친구와 가족들이 파티를 열어 주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곧 부모님과 데이비드, 그리고 데이비드의 첫 번째 부인인 엘라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데이비드를 못 본 지도 거의 6개월이 되어 갔다. 게다가 첫 출산을 몇 주 앞둔 상황인지라 그녀는 데이비드의 부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견디기 힘들었다.5

생일 파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이다는 애리조나에서 온 신문 한 부를 받았다. 신문을 편 아이다는 망연자실했다. 어머니인 로이스 프랫 헌트의 부고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로이스는 이제 겨우 마흔여덟이었고, 아이다는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친구들은 아이다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신문을 가져간 뒤 해 질 녘까지 곁을 지켜 주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진통을 시작한 아이다는 푸른 눈을 가진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고, 딸에게 폴린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아이다는 그 뒤 몇 주 동안 슬픔과 기쁨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에게 폴린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소중한 어린 딸을 축복으로 받았다. 이제 내게 살아야 하고, 또 힘써 일해야 할 이유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6



그해 봄 유타 북부에서는 새그위치와 그의 아내 모요가, 그리고 그 외 열여섯 명의 쇼숀족 인디언이 로건 성전을 향해 언덕을 올랐다.7 1년 전에 완공되어 헌납된 로건 성전은 유타 북부 및 아이다호 남부 성도들의 신앙과 노고에 대한 증거 그 자체였다. 새그위치를 비롯한 쇼숀족 성도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8

쇼숀족은 성전에 이르기 위해 길고 험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새그위치와 200명이 넘는 쇼숀족 인디언들이 교회의 회원이 된 지도 12년이 흘렀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와드에서 그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렸다.9 새그위치와 모요가는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인봉받았고,10 새그위치의 아들인 프랭크 팀빔부 워너는 쇼숀족을 위해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11

하지만 베어강 유역에 머물던 중 미국의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일은 여전히 쇼숀족 생존자들의 뇌리 속에 남아 그들을 괴롭혔고, 한편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다른 고난들과도 맞서야 했다. 새그위치와 그의 부족민들은 교회의 회원이 된 후 아이다호 남부에 땅을 얻어 정착하고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고 몇 달 후, 근처 마을에 사는 교회의 회원이 아닌 주민들은 백인 성도들이 인디언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을 공격하게 할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쇼숀족을 위협하여 추수철이 시작될 무렵 그들에게 땅을 버리고 떠날 것을 강요했다. 쇼숀족은 이듬해에 돌아왔으나, 이번에는 메뚜기 떼와 농장을 벗어난 가축들이 밭에 침입해 그들이 심은 곡물을 먹어 치워 버렸다.12

교회의 지도자들은 존 테일러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곧 그들에게 유타의 북쪽 경계 쪽에 땅을 마련해 주었다.13 이제 그들의 작은 마을인 와샤키에는 여러 채의 집과 가축우리가 있었으며, 대장간과 협동조합 상점도 하나씩 있었고, 학교 건물도 들어서 있었다.14

새로운 삶을 꾸린다는 것은 몹시 힘겨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그위치와 그의 부족민들은 성전 건축에도 계속 힘을 보탰다. 쇼숀족의 남성들은 없는 시간을 짜내어 우마차와 기차를 이용해 로건으로 가서 석재 운반 일을 도왔다. 그 외의 시간에는 성전 외벽을 고정할 때 쓰는 회반죽을 준비하거나 내벽을 칠할 석회를 배합했다.(회반죽: 회나 시멘트에 모래를 섞고 물로 갠 것으로 주로 벽돌이나 석재 따위를 쌓는 데 쓰임—옮긴이) 성전이 헌납될 때까지 그들이 이 성스러운 건축물에 바친 노동 시간은 수천 시간에 달했다.15

새그위치는 나이가 들어가는 데다 손에는 베어강 학살 당시 생긴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 역시 자신의 몫을 해냈다. 쇼숀족 인디언들은 그 학살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이제 많은 생존자들은 그 참사가 있었던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로 자신의 나이를 세었다.16 그들은 그때 떠나 보낸 부모와 형제자매, 남편과 아내, 자녀와 손주들을 잊지 못했다.

학살이 일어나던 그날, 새그위치는 자신의 부족민들을 살해하는 군인들을 막아 내지 못했다. 그러나 1885년 봄, 새그위치와 쇼숀족 인디언들은 성전에서 나흘을 보내며 베어강에서 목숨을 잃은 많은 이들과 세상을 떠난 그들의 친척들을 대신해 의식을 수행했다.17



1885년 6월, 조셉 스미스 삼세와 그의 동생 알렉산더가 복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려 유타준주를 찾았다. 이전에 그들의 교회에서 온 선교사들처럼, 두 형제는 유타 안팎의 성도들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결코 복수결혼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납득시키려 했다.18

성도들은 그들이 온 것을 예의주시했는데, 히버와 빌리트 킴볼의 쉰여섯 살 된 딸 헬렌 휘트니도 그중 한 명이었다. 헬렌은 이 형제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조셉 삼세가 자신의 아버지 선지자 조셉에 대해 이야기한 여러 주장을 반박하며 Plural Marriage as Taught by the Prophet Joseph(『선지자 조셉이 가르친 복수결혼』)이라는 소책자를 펴낸 적이 있었다. 조셉 스미스의 아내 중 한 명이었던 헬렌은 선지자가 복수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19

헬렌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복수결혼의 원리를 가르치며 그녀에게 조셉에게 인봉될 의향을 물었을 당시, 헬렌은 열네 살이었다. 처음에 헬렌은 반발심이 들었고, 아버지의 말에 몹시 화를 냈다. 그러나 그 하루 동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던 헬렌은 아버지는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무엇도 자신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헬렌은 조셉의 아내가 되면 자신과 가족이 승영에 이르고 자신의 가족이 조셉과 영원히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그와의 인봉에 동의했다.

이 결혼은 거의 모든 면에서 관습적인 결혼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헬렌의 나이에 결혼하는 여성들도 있긴 했으나 헬렌은 결혼을 하기에는 아직 어렸다. 조셉의 몇몇 부인들과 마찬가지로, 헬렌은 영원만을 위해 선지자에게 인봉되었다. 헬렌과 조셉이 만나서 어울리는 일은 거의 없었고, 헬렌이 조셉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시사한 적도 없었다. 그녀는 나부에서 복수결혼을 한 다른 여성들처럼 계속 자신이 인봉된 사실을 비밀에 부쳤으며, 자신의 부모와 한집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헬렌의 몇몇 또래들은 이성 교제를 시작했으므로, 자신이 일부 사교 모임에 더는 가지 않는 이유를 친구들에게 설명하려 할 때 그녀는 난감함을 느꼈다.20

선지자가 사망한 후, 헬렌은 뉴얼과 엘리자베스 앤 휘트니의 아들인 호러스 휘트니와 결혼했다. 당시 열일곱 살이던 헬렌과 스물두 살이던 호러스는 서로 깊이 사랑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며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영원히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나부 성전의 제단에서 현세만을 위한 결혼식을 올렸다. 헬렌이 이미 조셉 스미스에게 영원을 위해 인봉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21

나중에 유타에 정착한 후, 헬렌은 호러스가 루시 블록셈과 메리 크레바스와 결혼하는 데 동의했다. 루시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났지만, 메리와 헬렌은 서로 이웃에 살며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다. 헬렌과 호러스는 38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 갔으며, 헬렌은 열한 명의 자녀를 낳았다.22 호러스는 1884년 11월 22일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헬렌은 종종 『데저렛 뉴스』와 『우먼스 익스포넌트』에 글을 쓰기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23

복수결혼은 헬렌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복수결혼을 힘껏 옹호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강한 간증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단 한 순간도 복수결혼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이다.”

헬렌은 『선지자 조셉이 가르친 복수결혼』을 쓰고 몇 년 후에 Why We Practice Plural Marriage(『우리가 복수결혼을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소책자를 냈다. 여기에는 복수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들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책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기도하게 하고, 마음에서 이기심을 몰아내며,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에는 악이 거할 자리란 없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은 자신이 속한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 더 큰 친절을 베풀게 된다.”24

글을 쓰느라 때로는 진이 빠져 지치기도 했지만, 헬렌은 그렇게 번 돈을 신문을 구독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25 헬렌은 여러 편의 사설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해 무자비한 반대 운동을 펼치는 것을 비판했다. 헬렌의 글은 동료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1885년 8월에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성도들이 자신의 몫을 다한다면, 장차 그들을 대신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사악한 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26

헬렌은 조셉 삼세가 자신의 아버지는 복수결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27 어느 날, 헬렌이 기차를 타고 유타 중부를 지나는데, 한 남자가 그녀가 탄 칸으로 들어와서 바로 앞자리에 앉았다. 그는 교회의 회원인 것 같지는 않았으며, 헬렌은 그가 일부다처제 금지법을 강행하기 위해 그곳에 온 정부의 관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낯선 남자가 기차에서 내린 뒤, 헬렌은 그가 조셉 스미스 삼세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헬렌은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는 더 대담하게 그를 비판하고 나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28

헬렌은 생애의 대부분을 호러스의 아내로 살았지만, 자신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인봉된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맺은 관계들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 항상 확신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헬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축복을 모두 얻고 싶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녀가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도록 이끌어 주셨고, 그녀는 그분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리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아주 오래전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배웠다.”29



아이다 우달은 딸을 낳고 몇 달 만에 또다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가명을 사용해 이동하며 유타에 사는 여러 친구와 친척의 집을 몇 주에 한 번씩 전전하며 지냈다.30 데이비드는 1885년 8월에 재판을 받았다. 검사들은 그의 일부다처제 혐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지 못했기에, 그 대신 얼마 전 세인트존스에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들이댄 위증죄 혐의로 눈을 돌렸다.31

아이다와 데이비드가 마지막으로 서로 얼굴을 본 것은 폴린이 태어나고 두 달이 지난 1885년 5월의 일이었다. 그 후로 아이다는 데이비드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는 편지에서 자신 때문에 아이다가 이 모든 일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때로는 당신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며 가명으로 이곳저곳으로 몸을 피해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감옥에서 고통을 겪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32

그러나 많은 사람이 데이비드는 무죄 판결을 받으리라고 했기에 아이다는 더욱더 자신의 희생이 가치 있는 일이 되리라고 내다봤다. 아이다는 애리조나에서 열릴 재판에 관한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폴린을 돌보며 안정을 얻었다. 아기를 보살피는 일은 그녀가 때로 소모적인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33

8월 17일, 데이비드가 위증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3년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이다는 절망감을 느꼈지만, 적어도 자신은 애리조나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사도인 조지 티즈데일은 그녀에게 계속 숨어 지내라고 권고했다. 만일 데이비드가 설득력 없는 위증죄에 대해 사면 조치를 받으면,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다시 그가 일부다처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도록 발버둥칠 것이었다.

아이다는 티즈데일의 권고에 따라 애리조나로 돌아가지 않았다.34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감옥에 있는 데이비드의 소식이 궁금해서 애간장을 태웠다. 데이비드는 한 달에 한 번만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으므로, 아이다는 엘라가 그의 편지를 그대로 베껴서 적어 보내 주는 것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특히 1885년 10월에 막내 메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엘라도 시련을 겪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이다는 석 달 동안 데이비드의 편지를 전혀 받아 보지 못했다. 마침내, 그가 보낸 편지들이 뭉치로 도착했을 때 아이다는 남편이 그녀를 위해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다. 데이비드는 아이다에게 죄가 씌워질까 염려하여, 그녀를 그녀의 어머니 이름인 로이스 프랫으로 지칭했다.35



그해 가을, 보안관들의 눈을 피해 솔트레이크시티 남쪽에 은신해 있던 테일러 회장은 제이컵 게이츠에게 다시 선교사 부름을 주고 하와이로 갈 것을 요청했다. 제이컵이 하와이제도에서 첫 번째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지 6년이 흘러 있었다. 그동안 그는 지금은 수사라는 이름을 쓰는 수지 영과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프로보에 살며 함께 세 자녀를 길렀고, 곧 한 아이가 더 태어날 예정이었다. 수사가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아들인 베일리도 그들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딸인 리아는 아직도 유타 북부에 있는 친가에서 살고 있었다.

제이컵이 갑자기 선교사로 부름받자, 수사는 불안감과 함께 수많은 질문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선교사 부름장에는 제이컵이 불과 3주 뒤에 하와이로 떠나도록 되었으므로, 그는 하던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선교사들은 임지에 가족을 동반하기도 했는데, 그의 부름장에는 가족을 데려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수사는 제이컵과 함께 가고 싶었고 아이들도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다지 희망적이지는 않았다. 이튿날, 수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부름장 분위기로 보아, 그이는 이 여행에서 저는 배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는 어머니께서 짐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36

제이컵은 곧바로 부름을 받아들였지만, 테일러 회장에게 수사와 자녀들이 함께 가도 좋을지 문의했다.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 “저는 혼자보다는 가족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이컵은 수사가 전에 하와이에 가 보았으며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37

답은 즉시 오지 않았고, 수사는 제이컵을 홀로 떠나보내기 위해 준비했다. 그러다 그녀는 이미 다른 세 명의 선교사가 라이에로 가족들을 데려가는 문제에 대해 승인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라이에에는 주거 시설이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수사는 자신도 그런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타를 떠날 날이 겨우 일주일이 남았을 무렵, 제이컵은 가족을 동반해도 좋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38

수사와 제이컵은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수사의 전 남편인 앨마 던퍼드에게 편지를 보내어 열 살 된 베일리가 함께 하와이로 가도 좋을지 의견을 물었다. 앨마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수사의 가족이 하와이로 출발할 때까지 묵묵부답을 일관했다. 그러던 그가 보안관보를 대동하고 솔트레이크시티의 기차역에 나타났다. 앨마는 자신이 베일리를 유타에 데리고 있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명령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베일리는 항상 수사와 지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수사는 앨마가 베일리를 데려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어졌다. 수사는 무너지는 가슴으로 베일리와 헤어졌고, 베일리는 울부짖으며 엄마에게 돌아가려 했다.39

수사와 제이컵은 곧바로 나머지 아이들을 데리고 배에 올라 하와이로 향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수사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고, 몸도 아팠다. 배가 호놀룰루에 닿자, 체포를 피해 섬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조셉 에프 스미스가 그들을 맞이했다. 이튿날 아침에 라이에로 갔고,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모인 성도들이 저녁 식사와 음악회를 준비하여 그들을 맞았다.40

수사와 제이컵은 곧 라이에에서의 삶에 안착했다. 수사는 자신을 둘러싼 아름다운 경관이 감탄스러웠지만, 갖가지 야생동물과 해충이 들끓는 선교사 숙소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다. 그녀는 『우먼스 익스포넌트』에 다음과 같이 농담조의 글을 기고했다. “조금이라도 외롭다고 느낄 때면, 내게는 많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 생쥐와 쥐, 전갈, 지네, 바퀴벌레, 벼룩, 모기, 도마뱀, 그리고 수백만 마리의 개미가 그들이다.”41

수사는 거의 늘 유타에 대한 그리움을 놓지 못했다.42 하와이에 도착하고 몇 달 후, 베일리의 편지가 도착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엄마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엄마를 생각해요.”43

수사는 적어도 베일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에서 위안을 받았다.



1885년 초에 은신에 들어간 존 테일러는 자신보다 몇 주 앞서 은신 생활을 시작한 조지 큐 캐넌과 합류했다. 지금껏 그들은 솔트레이크시티 안팎에 사는 몇몇 충실한 성도들의 집을 은신처로 삼아 지냈으며, 이웃이 수상한 행동을 시작하거나 존이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거처를 옮겨 다녔다. 계속되는 보안관의 추적 속에서 그들은 절대 긴장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44

제일회장단은 성도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편지를 통해 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노력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때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비밀리에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을 만났다. 도시로 가는 것은 항상 위험한 일이었다. 복수결혼을 한 교회의 지도자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다.45

연방 보안관들은 11월에 사도 로렌조 스노우를 체포했다. 로렌조는 일흔한 살에, 건강도 좋지 않았다.46 체포되기 전에 그는 불법 동거에 대한 기소를 피하고자 자신의 여러 가족 중 한 가족과만 생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 소송에 관여한 판사 한 명은 그가 모든 아내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로렌조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아내들을 포기하고 이 성스러운 임무를 훼손하느니 천 번이라도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47

1886년 1월, 판사는 3건의 불법 동거 혐의로 로렌조에게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다음 달, 엘윈 아일랜드 보안관과 몇몇 보안관보가 조지 큐 캐넌의 농장에 예고 없이 들이닥쳐 그곳에 살던 가족들에게 소환장을 내밀었다. 그런 후 아일랜드는 조지에 대해 500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48

자신에게 현상금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조지는 “인간 사냥개들”이 자신을 뒤쫓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선지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에 한동안 존과 갈라져 있기로 했다. 존도 이에 동의하고 조지에게 멕시코로 가도록 조언했다. 며칠 뒤, 턱수염을 깎은 조지는 눈에 띄지 않고 유타를 벗어날 수 있기 바라며 기차에 올랐다.49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조지가 유타를 떠났다는 말이 새어 나갔고, 최고 보안관이 기차에 올라타서 그를 체포했다. 뒤이어, 조지를 다시 솔트레이크시티로 호송하기 위해 아일랜드 보안관이 왔다.

기차가 출발할 무렵, 조지에게 다가온 한 교회 회원은 귓속말로 기차가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기 전에 일단의 성도들이 그를 구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칸 바깥에 있는 승강구로 나갔다. 그는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체포되거나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조지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나 서부의 사막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다. 적당한 시점에 뛰어내리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마을과도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내리게 될 수도 있었다. 예순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황량한 땅을 걸어서 이동한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그때 갑자기 기차가 휘청였고, 그 바람에 조지는 기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그는 추락하여 머리와 몸의 왼편을 땅에 세게 부딪혔다. 기차는 굉음을 내며 차디찬 잿빛 사막을 향해 저멀리 사라졌다.

조지는 의식을 반쯤 잃은 채 차디찬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콧등은 부러져서 한쪽으로 쏠려 있었고, 한쪽 눈썹은 뼈가 보이도록 깊이 파여 얼굴과 옷이 피범벅이 되었다.

조지는 몸을 일으킨 후 천천히 선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 그는 이쪽으로 다가오는 보안관보를 발견했다. 조지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린 아일랜드 보안관이 기차를 세운 것이었다. 조지는 절뚝이며 보안관보에게 다가갔고, 보안관보는 그를 가까운 마을로 데려갔다.

조지는 그곳에서 어떤 성도도 그의 체포를 막는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전보를 보냈다. 이제 그는 주님의 손안에 있었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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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장

어려운 시기


[image: 연방 보안관 배지를 단 남자]1886년 2월 17일, 조지 큐 캐넌과 그를 붙잡고 있는 이들이 탄 기차가 거대한 인파가 몰려든 솔트레이크시티의 기차역 승강장으로 들어왔다. 아일랜드 보안관은 조지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린 후 도시의 사무실로 갔다. 그곳에도 역시 다치고 멍든 조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려는 또 다른 군중이 몰려와 있었다. 사무실로 들어간 보안관은 조지에게 침상을 내주며 변호사를 비롯한 다른 방문객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했다.1

조지의 재판은 3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판사는 45,000달러의 보석금에 그를 석방했다. 그러는 동안, 대배심은 조지가 에드먼즈 법을 어겼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조지의 아내와 자녀들을 심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격적인 질문 방식을 알게 된 조지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극악무도한 해적 못지않은 냉혈한들이다.”2

조지는 구금에서 풀려난 뒤, 비밀리에 테일러 회장을 만났다. 그는 수감되는 쪽으로 거의 마음을 굳혔지만, 선지자인 테일러 회장이 이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기도했었다. 조지는 테일러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설명했고, 테일러 회장도 그가 법을 따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친구들이 그를 대신하여 아낌없이 내놓기로 한 45,000달러의 보석금을 몰수당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주님은 테일러 회장에게 그의 제1보좌인 조지가 다시 은신 생활에 들어가야 한다는 계시를 주셨다. 이 계시는 갑작스럽지만 매우 분명했고, 선지자는 계시를 받은 뒤 곧바로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몇 년 전,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특별 예비 기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십일조가 아닌 교회의 기금을 광산업에 투자하라는 영감을 그에게 주신 바 있었다. 테일러 회장은 이 예비 기금을 조지의 보석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다.3

조지는 그 계시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테일러 회장은 이 일을 도시에 있던 다른 네 명의 사도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이 계획을 실행하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조지는 무엇보다 다른 형제들은 유죄를 선고받고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다시 은신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염려스러웠다. 그는 교회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사람들이 자신을 겁쟁이로 여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한 주님의 뜻을 알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기로 했다.

조지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분께 맡기고 싶다.”4



조지 큐 캐넌이 다시 은신에 들어갈 무렵, 에멀라인 웰스는 교회 업무차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가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과 영부인 루시를 만난 지도 7년이 지났다. 그 후로 교회에 대한 반대는 더욱더 거세졌고, 특히 지금 의회는 에드먼즈—터커 법으로 알려진 훨씬 더 가혹한 법안으로 에드먼즈 법을 개정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다.5

에드먼즈—터커 법이 공략하는 것 중 하나는 유타 여성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었다. 에멀라인은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다.6 그녀는 합리적인 사람들, 특히 여성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웠던 동료들을 설득하여 이 법의 부당성을 인식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워싱턴에 간 에멀라인은 자신의 주장에 공감하는 입법자 및 활동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 중에는 유타의 여성들이 투표권을 잃게 되리라는 것에 분개하는 이도 있었고, 정부가 성도들의 사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이 법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복수결혼에 대한 반대 앞에서는 에멀라인이 친구라고 부르던 이들의 열정마저도 싸늘하게 식었다.7

에멀라인은 워싱턴에서 몇 주를 보낸 뒤,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노라 믿으며 서부행 열차에 올랐다. 서부로 향하던 에멀라인은 최근에 2,000명의 여성이 솔트레이크 극장을 가득 메우고 복수결혼 가정에 대한 정부의 처우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 모임에서 메리 이사벨라 혼은 여성들이 부당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여성으로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모욕과 무례에 대항하여 항의하지 않고 굴복해야만 합니까?”8

에멀라인은 복음 안에 있는 여성들의 힘에 전율했다. 그녀는 어서 빨리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던 에멀라인은 테일러 회장에게 전보 한 통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워싱턴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후기 성도 여성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향해 성도들에 대한 반대 운동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작성했다. 결의안에는 미국 전역의 아내와 어머니들에게 유타의 여성들을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선지자는 에멀라인이 미국의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블랜드에게 이 결의안을 전달해 주기를 바랐다. 솔트레이크시티의 후기 성도 의사인 엘런 퍼거슨도 동행할 예정이었다.9

며칠 뒤, 에멀라인은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에멀라인과 엘런은 백악관 도서관에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은 예상했던 것만큼 위협적이지는 않았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도록 그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년 전, 대통령은 유타에서 온 후기 성도 대표단을 만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 계시는 여러분도 우리와 같을 수 있다면 좋겠군요.”10

대통령은 에멀라인과 엘런의 말을 정중히 들어 주었고, 결의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대통령은 일부다처제를 반대하는 입법자들을 거스르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그들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지는 않았다.

얼마 후 에멀라인은 『우먼스 익스포넌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다. “사실을 알리고 편견을 없애고자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더라도, 여론이라는 바다에 겨우 빗방울 하나가 떨어진 것과 다르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적고 편견이 격심하다 할지라도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11



한편, 유타의 샌피트밸리에서는 보안관들이 에프라임과 맨타이, 그리고 이웃한 마을들에서 복수결혼을 한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었다.12 남부 에프라임 와드의 초등회 회장인 아우구스타 도리우스 스티븐스는 보안관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대처법을 어린이들에게 일러 주었다.13 경계심이 없는 어린이들은 쉽게 정보를 캐내는 데 자주 이용되었으므로, 그들은 보안관을 식별하고 조사를 교란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14

아우구스타는 30여 년 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가족을 떠나 유타로 왔다. 그 당시 그녀는 겨우 열네 살이었으며, 그때 그녀의 어머니는 교회를 싫어했고 그녀의 아버지와 막 이혼한 상황이었다. 만일 그때 누군가 아우구스타에게 언젠가 가족이 시온에 함께 모이고, 그녀의 부모는 대리 의식을 통해 성전에서 인봉되리라고 말했다면, 분명 그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15

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들은 일어났고, 이제 도리우스 가문은 샌피트밸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우구스타의 아버지와 대부분의 형제들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칠십 대인 그녀의 어머니 아네 소피는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한때는 그들이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그녀였지만 말이다. 아우구스타의 오빠들인 칼과 요한은 복수결혼을 하여 대가족을 이루었으며, 해가 갈수록 자녀와 손주들이 늘고 있었다. 아우구스타의 이복 형제이자 그녀의 아버지가 두 번째로 얻은 부인인 해나의 아들 루이스도 복수결혼으로 이룬 대가족의 가장이었다. 아우구스타의 이복 자매로, 그녀의 어머니가 덴마크에서 입양한 율리아 역시 결혼하여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16

도리우스 형제들이 복수결혼을 이유로 체포될 위험에 처한 것과 달리, 아우구스타의 남편 헨리는 그럴 위험이 없었다. 그의 첫 번째 아내는 1864년에 사망했으므로, 그와 아우구스타는 이제 복수결혼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여덟 자녀를 낳았고, 그중 다섯이 아직 살아 있었다.17 출가한 자녀 중에도 복수결혼을 한 이는 없었다.18

그러나 아우구스타는 산파 겸 간호사로 일했으므로, 그녀는 여전히 보안관들이 관심을 둘 만한 인물이었다. 브리검 영과 엘리자 스노우는 성도들에게 더 나은 의료 혜택이 필요함을 깨닫고, 1870년대에 후기 성도 여성들에게 의학을 공부하도록 촉구하기 시작했다. 아우구스타는 유타에서 훈련을 마친 뒤, 1876년에 산파가 되었다. 상호부조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격려에 힘입어 미국 동부에 있는 의대에서 공부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1882년에 상호부조회가 솔트레이크시티에 데저렛병원을 설립하는 일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19

보안관이 보기에 자녀가 있다는 것은 복수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 동거를 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며, 아우구스타와 같은 산파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우구스타는 생기 있는 얼굴로 검은 손가방을 들고 집집을 다니며 아기를 받고 병자들을 방문했다.20

초등회에 갈 때면, 그녀는 눈앞에 닥친 이 위험 속에서도 시온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어린이들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었다. 초등회 모임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다. 아우구스타는 어린이들에게 연로한 이들과 장애가 있는 이들을 친절히 대하도록 가르쳤다. 또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성전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했다.21

어린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성찬을 취했는데, 다른 지도자들처럼 그녀도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어린이들에게 강조했다. 아우구스타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이 든다면, 성찬을 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지녀 서로 사랑해야 해요. 친구나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22

그리고 그녀는 보안관들 때문에 괴롭힘당하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함을 초등회 어린이들에게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예요. 우리는 옥에 갇힌 형제님들과 모든 성도를 위해 겸손히 기도해야 해요.”23



그해 겨울, 유타에서 “지하 생활”을 하던 아이다 우달은 남편 데이비드에게서 전보 한 통을 받았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위증죄에 대해 그를 사면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아이다는 데이비드가 사면된 것이 뛸 듯이 기뻤지만, 애리조나 세인트존스에서 그와 재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슬펐다. 그녀는 서글픈 마음을 다음과 같이 일지에 적었다. “남편이 돌아온 기쁨을 만끽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정말 외롭고 집이 몹시 그립다.”24

아이다는 계속 니파이에서 지냈고, 도피 생활 때문에 외로움과 절망을 느끼며 힘겨워할 때가 많았다.25 1886년 9월, 오랜 기다리던 데이비드의 방문이 미뤄지게 되자 아이다는 마음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분노로 가득 찬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말라고 적어 버렸다. 티끌만큼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이 정도면 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아이다는 침상에 누워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하며 울었다. 나중에 그녀는 데이비드가 그녀와 폴린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가를 통해 알게 되었다. 데이비드가 자신과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움직인 아이다는 다시 데이비드에게 편지를 썼다. 이번에는 지난 편지에서 화를 낸 것을 사과하는 내용이었다.26

아이다는 얼마 후 데이비드에게서 답장을 받았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이 아이다를 “깊이 사랑하며 그녀에게 헌신하는 남편”임을 확언하며 아내를 안심시켰고, 이어서 희망과 사랑, 깊은 뉘우침의 말로 채운 더 긴 편지를 보내 왔다. 데이비드는 편지에서 이렇게 애원했다. “내 불친절한 행동과 말, 생각, 그리고 무심한 듯 보였던 모습 또한 용서하세요. 난 구원의 날이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우리가 지상에서 기쁨을 누리리라는 간증이 있어요.”27

12월에 데이비드의 일부다처제 혐의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자, 아이다는 애리조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28 데이비드는 1887년 3월에 아이다와 폴린을 데려가기 위해 니파이로 왔다. 마침 폴린의 두 번째 생일도 그 무렵이었다. 폴린은 아빠를 알지 못했으므로, 데이비드가 아이다를 안으려 할 때마다 완강한 반응을 보이며 엄마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아저씨 저리 가라고 해요!”

아이다의 가족이 애리조나까지 가는 데는 3주가 걸렸다. 아이다가 결혼 후 5년 동안 이토록 긴 시간을 남편과 오붓하게 보내 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29



남편과 함께 선교 사업을 나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난 수사 게이츠는 하와이의 숙소가 이제 익숙해졌다. 제이컵은 정착촌에서 재배하는 사탕수수를 판매할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설탕 끓이는 일을 했다.30 수사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다시 아이를 가졌고, 수사의 하루는 빨래와 요리와 옷 짓는 일로 쉴 틈 없이 돌아갔다. 제이컵의 셔츠와 여섯 살 난 딸 루시의 깅엄 드레스, 네 살배기 제이와 세 살배기 칼의 셔츠와 바지, 그리고 갓난아기 조셉의 턱받이 등은 모두 수사의 손에서 만들어졌다.(깅엄: 굵은 실로 격자무늬를 넣어서 짠 면직물의 일종—옮긴이) 하루가 끝나갈 때면 피로가 몰려오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그러는 중에도 시간을 내어 유타와 캘리포니아의 신문에 기고할 글을 썼다.31

1887년 2월의 어느 아침, 어린 제이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앓아누웠다. 수사와 제이컵은 처음에는 제이가 감기에 걸렸다고만 생각했으나 그다음 한 주 동안 아이의 증상은 점점 더 나빠졌다. 부부는 최선을 다해 제이를 간호했고, 조셉 에프 스미스 등 여러 사람을 집으로 불러 제이를 축복해 주도록 부탁했다. 그들은 수사가 감탄할 만큼 제이를 위해 신앙을 행사해 주었다. 그러나 제이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2월 22일 밤, 수사는 통증을 덜어 주기 위해 기름을 발라 아이의 배를 문지르며 뜬 눈으로 곁을 지켰다. 제이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는 수사에게 말했다. “엄마, 오늘 밤에는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저랑 있어 주세요.”

수사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자정이 지나자 제이컵이 와서 자신이 아들을 지켜볼 테니 수사에게 가서 눈을 좀 붙이라고 권했다. 제이가 곤히 잠든 것 같았으므로, 수사는 어린 아들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애써 접어 두고 잠을 청했다. 제이는 가족과 함께 선교 사업을 하는 중이며 선교 사업 중에 죽는 사람은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후, 잠이 깬 제이는 꺼져 가는 목소리로 밤새 하염없이 “엄마”를 불렀다. 아침이 되자 아이의 상태는 더욱 나빠진 것 같았고, 부부는 조셉 에프와 줄리나 스미스를 집으로 불렀다. 스미스 부부는 그때부터 계속 게이츠 가족과 함께 있어 주었다. 제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이는 그날 오후에 평화롭게 잠이 들더니 시계가 2시를 가리킬 즈음에 숨을 거뒀다.32

수사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칼이 같은 병에 걸리면서 그녀는 슬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증세가 악화되자 라이에 주변의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칼은 전혀 차도가 없었다. 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이츠 가족은 격리되었고, 칼은 그로부터 얼마 후에 숨졌다.33

많은 가족이 수사와 제이컵을 돕기 위해 찾아왔으며, 조셉 에프와 줄리나 스미스는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들 곁을 지켰다. 그들의 맏딸 조세핀도 제이와 칼만한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들은 게이츠 부부의 고통을 이해했다. 제이와 칼이 눈감던 순간에 조셉은 두 아이의 침상을 지켰고, 줄리나는 죽은 아이들을 씻기고 수의를 지어 마지막 옷을 입혀 주었다.34

그 후로 며칠 동안 제이컵은 아들들 생각에 쉼 없이 흐느꼈으며, 수사는 울음도 나오지 않을 만큼 망연자실해 있었다. 수사는 다른 아이들도 병에 걸리지 않을까 애가 탔다. 게다가 칼이 죽은 뒤로 뱃속에서는 전혀 태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제이가 죽기 얼마 전에 꿈에서 이 아이를 보긴 했지만, 수사는 아기가 아직 살아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날, 수사는 짧고 미세한 태동을 느꼈다. 그것은 아기가 살아 있다는 작은 신호였다. 수사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아주 희미한 움직임 하나로, 슬픔 가득한 제 심장 밑에서도 여전히 아기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다는 희망을 느끼며 위안을 받았어요.” 수사는 아들들이 죽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살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힘을 얻었다.

편지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제게 지워진 짐을 감당하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35



1887년 초, 의회는 에드먼즈—터커 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타의 법원들은 복수결혼 가정을 기소하고 처벌할 더욱 강력한 권력을 획득했다. 그리고 유타준주의 여성들은 투표권을, 복수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상속권을 박탈당했다. 투표권을 얻을 연령이 가까워진 젊은이와 배심원, 지방 정부의 관리들은 일부다처제 금지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다. 교회와 영구 이주 기금은 이제 법적인 실체가 아니었고, 정부는 50,000달러 이상 되는 교회의 특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36

존 테일러와 조지 큐 캐넌, 그리고 그 외의 교회 지도자들은 보안관들보다 한발 앞서가기 위해 노력했다.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피난처를 찾아 멕시코의 치와와, 콜로니아 디아즈, 콜로니아 후아레스에 세워진 교회의 소규모 정착촌들로 모여들었다.37 그 외에 다른 성도들은 캐나다의 카드스턴이라는 곳에 정착촌을 세웠다.38 이 여성들과 남성들은 가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그들이 맺은 성스러운 성전 성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미국 밖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머나먼 땅까지 가는 것도 마다치 않았다.

그해 봄, 존 테일러는 무섭게 건강이 나빠졌고, 선지자의 상태에 대한 조지의 불안감은 커졌다. 비록 여전히 은신 중이기는 했으나, 두 사람은 지난 6개월 동안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북쪽으로 32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케이즈빌의 외딴집에서 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최근에 존은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는 기억력이 감퇴하기 시작했으며, 무언가에 집중하기도 어려웠다. 조지는 존에게 의사를 만나 보도록 강권했지만, 그는 약초 차를 조금씩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 약도 먹지 않으려 했다.39

5월 24일, 몸이 좋지 않아서 교회의 업무를 볼 수 없었던 존은 조지에게 일을 부탁했다. 처리할 일은 더욱 많아졌고, 존은 그 일들도 조지가 해결하도록 맡겼다. 정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조언을 구하는 전갈이 왔을 때도, 존은 조지에게 솔트레이크시티로 가서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40

조지는 아직 하와이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조셉 에프 스미스를 자주 떠올렸다. 지난 가을, 조지는 조셉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과 존이 봉착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의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형제님이 여기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느끼기에 지금 제일회장단은 한쪽 날개가 없는 새 같습니다.”

조금 더 최근에 조지는 조셉에게 존의 건강이 몹시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전한 바가 있었다. 그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도 아시다시피, 그분은 불굴의 의지를 지닌 분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존은 젊은 나이가 아니었고, 그는 기력이 쇠하고 있었다. 조지는 존의 상태가 더 나빠지면 곧바로 소식을 전하겠다고 조셉에게 약속했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다가와 있었다. 조지는 조셉이 위험해질 수도 있음을 알았지만, 그에게 빨리 유타로 돌아오라는 전갈을 보냈다.

“소란스러워지거나 형제님이 위험해지실 수도 있으므로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이렇게 형제님께 연락드립니다. 부디 최대한 조심하시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41



7월 18일, 조지는 성전 추천서에 서명을 하는 업무로 아침을 시작했다. 이 일은 보통 교회 회장이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존 테일러는 좀처럼 침실 밖을 나가지 못했고, 말을 할 기력도 거의 없었다. 조지는 제일회장단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모두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42

그날 오후, 천막을 씌운 마차 한 대가 케이즈빌의 집을 향해 달려왔다. 짐마차가 멈추고 익숙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조지는 안도와 기쁨이 밀려왔다. 그는 조셉 에프 스미스였다. 조지는 조셉이 선지자를 만나보도록 안으로 안내했다. 들어가서 보니, 조셉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침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조셉은 존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말을 걸었다. 존은 자신의 보좌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조지가 존에게 말했다. “2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일회장단이 함께 모였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존이 속삭이듯 말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43

그 뒤 한 주가 지나는 동안, 존은 더욱 상태가 나빠졌다. 어느 날 저녁, 조지와 조셉이 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갑자기 존이 방으로 두 사람을 불렀다. 존은 미동도 없이 누워서 힘없이 밭은 숨을 내뱉고 있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의 숨이 완전히 멈추었다. 너무도 평온하게 일어난 일이었기에, 그 순간 조지는 존을 보며 잠이 든 아기의 모습을 떠올렸다.

조지에게 존을 잃는 것은 가장 친한 친구를 잃는 일과도 같았다. 존은 그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항상 모든 일에서 뜻이 맞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조지는 자신이 알았던 가장 고결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존이라고 생각했다. 조지가 제일회장단이 다시 모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겨우 일주일 전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다시 헤어지게 되었다.

조지와 조셉은 사도들에게 이 일을 알리기 위해 서둘러 계획을 시작했다. 조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윌포드 우드럽에게 선지자의 건강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이미 편지로 알렸고, 윌포드는 보안관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레 세인트조지를 출발하여 천천히 솔트레이크시티로 가고 있었다.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아직 숨어 지내고 있었다.

조지는 그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음을 알았다. 교회의 회장이 서거했으므로, 그와 조셉은 이제 더 이상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고, 지도자가 필요했다. 그가 십이사도와 동떨어져 계속 교회의 업무를 관리한다면, 다른 사도들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단 말인가? 십이사도 정원회는 흩어져 있고, 그저 미루거나 등한시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었다.

조지는 자신과 조셉이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존의 죽음이 너무 빨리 바깥에 알려지면, 보안관들이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추적할 우려가 있었다. 그와 조셉은 이제 안전하지 않았다.

조지는 말했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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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하나님의 성전

1887년 7월~1893년 5월


영옥의 영들과 만방과 바다의 섬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해졌네

산중에 하나님의 성전 세워졌으니

하늘 궁정에 기쁨 넘치리





엘리자 알 스노우, “The Temple[성전]”



[image: 템플스퀘어와 태평양제도 지도]


제36장

이 세상의 약한 자


[image: 평원의 들꽃들]1887년 7월 29일, 윌포드 우드럽은 조지 큐 캐넌, 조셉 에프 스미스와 함께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회장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세 사람은 존 테일러의 장례 행렬이 느린 속도로 도시를 통과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백여 대의 마차와 우마차가 지나가는 거리에는 거대한 인파가 늘어서 있었다. 에멀라인 웰스는 수많은 성도의 심정을 다음과 같은 말로 서술했다. “[테일러 회장은] 성도들이 언제나 지도자로서 신뢰하며 또한 마땅히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1

윌포드와 두 명의 사도는 체포의 위험 때문에 벗이자 선지자였던 존을 향한 조의를 멀찍이서 표할 수밖에 없었다. 정원회의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윌포드는 일부다처제나 불법 동거 혐의로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거의 바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아내 피비가 1885년에 세상을 떴을 때 그녀의 병상을 지켰지만, 체포될 우려 때문에 사흘 뒤에 치러진 그녀의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제 윌포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자 교회의 선임 지도자였고, 보안관들은 그를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윌포드는 단 한 번도 교회를 이끌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테일러 회장의 서거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는 어깨를 짓누르는 막중한 책임의 무게를 통감했다.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방법은 놀랍나이다 지상에서 당신의 일을 수행하도록 당신은 분명 이 세상의 약한 자를 선택하셨나이다.”2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윌포드는 교회의 앞날을 논의하기 위해 십이사도 정원회를 소집했다. 조셉 스미스와 브리검 영이 서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십이사도 정원회는 곧바로 제일회장단을 새로 조직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윌포드는 공식 발표를 통해 제일회장단이 부재할 때는 십이사도 정원회에게 교회를 이끌 권세가 있음을 재차 밝혔다.3

그 후로 몇 개월 동안, 사도들은 윌포드의 지휘 아래 많은 일을 이뤄 냈다. 헌납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맨타이 성전에 비해 규모가 훨씬 더 큰 솔트레이크 성전은 아직도 완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본래 계획대로 라면 성전 건물 위층과 아래층에 대규모 회당이 각각 하나씩 들어서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존 테일러는 “지하생활”을 하는 동안, 아래층에 회당 대신 엔다우먼트 의식을 수행할 공간을 더 많이 마련하는 새로운 계획을 구상했다. 이제 윌포드와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 계획을 가장 잘 수행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가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그들은 또한 성전에 올라갈 여섯 개의 탑을 본래 계획대로 목재가 아닌 화강암으로 마감하자는 안을 승인했다.4

윌포드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유타를 주로 승격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도 조용히 착수했다. 또한, 보안관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려 하는 탓에 성도들은 지난 3년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연차 대회를 열 수 없었으므로, 십이사도 정원회는 윌포드 및 일부다처제나 불법 동거 혐의와 무관한 사도들이 은신을 마치고 나와 도시에서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준주의 보안관들과 협상을 타결했다.5

그러나 그렇게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윌포드는 모임 중에 불화의 조짐을 느꼈다. 십 년 전에 브리검 영이 타계한 후, 모지스 대처, 프랜시스 라이먼, 히버 그랜트, 존 더블유 테일러 등 몇몇 사도가 정원회에 새로 부름받았는데 그들은 모두 조지 큐 캐넌에 대해 크게 의혹을 품은 듯했다. 그들은 그가 사업가, 정치인,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 차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걱정하는 점 중 하나는 조지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다. 저명한 교회 지도자였던 조지의 아들은 간음을 저질렀는데, 최근 조지가 그 아들에 대한 선도 조치를 다룬 방식에 대해 그들은 우려를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존 테일러가 죽음을 앞두고 몸져누워 있던 기간에 조지가 혼자서 교회의 문제들을 결정했다는 점도 불편하게 여겼다. 또한, 제일회장단이 해체되어 십이사도 정원회의 본래 자리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조지가 계속해서 교회 업무에 관해 윌포드에게 조언하는 상황 역시 그들에게는 못마땅한 일이었다. 후임 사도들이 생각하기에, 조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들을 배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좇는 것처럼 보였다.6

그러나 조지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모두 오해였다. 자신이 때로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그가 인정하긴 했지만, 그에 대한 비난은 사실 불완전한 정보에서 기인했거나 그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 윌포드는 지난 몇 년 동안 조지가 짊어졌던 어마어마한 무게를 이해했고, 변함없이 그에게 신뢰를 표하며 그의 지혜와 경험에 의지했다.7

연차 대회를 하루 앞둔 10월 5일, 윌포드는 화해를 모색하기 위해 사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뒤이어, 최근에 부름받은 사도들이 또다시 몇 시간에 걸쳐 불만을 토로했고, 윌포드는 그들의 얘기를 경청했다. 그들의 말이 끝나자, 윌포드는 조셉 스미스와 브리검 영, 존 테일러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 셋을 모두 긴밀히 알았고, 그들과 가까이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윌포드는 그들에게서 불완전한 모습도 목격했다. 그러나 윌포드는 그런 부분에 관하여 그들이 자신에게 해명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것이다.

윌포드는 말했다. “우리는 캐넌 형제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제님은 결점이 있으십니다. 만약 그런 결점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지도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해 드렸다면,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모임은 자정이 지나 연차 대회 개회를 겨우 몇 시간 남기고서야 마무리되었다. 조지는 간절히 용서를 구했으나 모지스 대처와 히버 그랜트는 여전히 그가 자신의 잘못을 적절히 해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십이사도들에게 자신들은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윌포드는 그날 저녁의 일을 일지에 두 단어로 짧게 묘사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다.”8



이 무렵, 사무엘라 마노아는 청록색 바닷물이 넘실대는 파고파고 항구를 향해 카누를 젓고 있었다. 사무엘라의 뒤편으로는 사모아 투투일라섬의 바위투성이 산봉우리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바로 앞에 있는 항구 입구에는 커다란 범선 한 척이 암초를 피해 안전하게 뱃길을 안내해 줄 현지 선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웃한 아우누우섬에 사는 사무엘라는 이곳 항구를 훤히 알고 있었다. 카누가 마침내 대기 중인 범선에 닿자, 사무엘라는 선장을 불러 자신이 뱃길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선장은 배의 측면으로 줄사다리를 던지고는 어서 올라오라며 그를 반겼다.

사무엘라는 선장을 따라 아래층 갑판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기에, 선장은 사무엘라에게 뱃길 인도를 나서기 전에 햄과 계란으로 직접 아침을 해 먹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사무엘라는 고마움을 표하며 요리할 불을 지피기 위해 오래된 신문을 받아 들었다.

사무엘라는 영어를 조금 읽을 줄 알았는데, 신문 중 한 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것이었다. 불 속에 던져진 신문이 서서히 타들어 가는 순간 기사 제목 하나가 사무엘라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대회를 알리는 기사였다. 사무엘라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얼른 신문을 꺼내어 불을 껐다.9

대회 날짜는 이미 지난 지 오래였다. 그러나 사무엘라가 관심을 둔 것은 대회가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었다. 그 교회는 자신의 교회였다. 지금 그는 자신의 교회가 아직도 미국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었다.

사무엘라는 젊을 적인 1850년대에 하와이에서 후기 성도 선교사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1861년에 라나이 성도들의 정착촌을 장악한 월터 깁슨은 사무엘라를 비롯한 일부 성도들에게 미국 군대가 유타에서 교회를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했고, 월터의 기만을 알지 못했던 사무엘라는 그를 믿으며 지도자로 지지했다. 월터는 1862년에 사무엘라와 또 다른 하와이 성도인 키모 벨리오를 사모아에서 봉사할 선교사로 파견했고, 사무엘라는 그 부름을 받아들였다.10

사무엘라와 키모는 사모아로 간 첫 번째 후기 성도 선교사였으며, 그들은 처음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쉰 명가량의 사모아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러나 사모아의 우편 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탓에 선교사들은 하와이의 성도들과 연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11 그리고 애초에 유타의 교회 지도자들이 사모아에 선교부를 열도록 요청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사무엘라와 키모를 도울 새로운 선교사들이 더 파견되는 일도 없었고, 사모아의 성도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 갔다.12

그 후 키모는 세상을 떠났지만, 사무엘라는 사모아에 남아 그곳을 보금자리로 삼았다. 그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일도 시작했다. 이웃들은 여전히 그를 하와이에서 온 선교사로 알았으나, 그가 대표한다고 하는 교회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 이들도 있었다.13

사무엘라는 미국에서 교회가 없어졌다는 월터의 말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14 그리고 사모아에 온 지 25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는 마침내 교회의 본부에 편지를 쓴다면 누군가 답을 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불씨를 찾게 된 것이었다.15

사무엘라는 신문을 움켜쥐고 다급히 배의 선장을 찾아가 유타의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를 쓰고 싶으니 자신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편지에서 그는 최대한 빨리 사모아로 선교사들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자신이 여러 해를 기다렸으며, 다시 사모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다는 말도 전했다.16



1887년 가을, 아나 윗소는 두 아들 존과 오스보네를 데리고 거의 4년째 유타 북부의 마을인 로건에서 살고 있었다. 아나의 여동생인 페트롤리네도 노르웨이에서 교회에 들어온 뒤 유타로 이주하여 로건에서 남쪽으로 13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솔트레이크시티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었다.17

재봉사가 된 아나는 두 아들의 양육비를 버느라 장시간 일을 했다. 아나는 아들들이 고인이 된 그들의 아버지처럼 학교 교사가 되기를 바라며 삶에서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열다섯 살인 존은 가계를 돕기 위해 그 지역의 협동조합 상점에서 일했으므로, 낮에는 학교에 갈 수 없었다. 그 대신 그는 틈이 날 때마다 혼자서 대수학을 공부했고, 영국에서 온 성도에게 따로 영어와 라틴어를 배웠다. 반면, 아홉 살인 오스보네는 지역의 정규 학교에 다니며 탁월한 성적을 냈다.18

윗소 가족이 도착하기 몇 년 전, 브리검 영은 자신이 프로보에 설립한 학교와 비슷한 그 지역의 학교를 위해 부지를 기부했었다. 1878년에 브리검 영 대학이 로건에서 문을 열자, 아나는 아들들이 준비되는 대로 반드시 그들을 그 학교에 진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하면 존이 협동조합 상점 일을 그만두어야 하겠지만 그녀는 상관없었다. 육체노동보다 교육을 강조하는 아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정신을 성장시키는 것도 육체를 성장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었다.19

아나는 또한 아들들을 교회의 프로그램과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게 했다. 일요일이면 그들은 성찬식과 주일학교에 참석했다. 오스보네는 주중에 와드 초등회에 갔고, 존은 월요일 저녁마다 아론 신권 모임에 참석했다. 집사 시절에 존은 과부들을 위해 장작 패는 일을 하고, 와드의 모임이 열리는 스테이크 회당 관리 일을 돕기도 했다. 이제 제사가 된 그는 “와드 교사”로서 감독단 및 다른 제사들을 만났으며, 매달 몇 가정씩을 방문했다.(와드 교사: 1964년까지 가정 복음 교사를 지칭하여 사용한 말—옮긴이) 또한, 그는 젊은 남성 상호향상회의 일원이었다.

아나는 목요일마다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했다. 미국과 유럽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로건의 성도들은 회복된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다. 각 지역의 상호부조회 모임에서는 여성들이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 각자의 모국어로 말씀을 하거나 간증을 전하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아나는 로건에서 생활한 지 1년 후에 영어를 배웠지만, 그 지역에는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성도들이 많아 노르웨이어를 쓰는 일이 잦았다.20

아나는 교회 모임을 통해 회복된 복음을 더 깊이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다. 노르웨이에서 지혜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었던 그녀는 유타에 와서도 계속 커피와 차를 마셨는데, 특히 밤늦도록 일을 해야 할 때는 더더욱 그러했다. 아나는 두 달에 걸쳐서 이 음료들을 끊으려고 애를 썼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단호히 찬장으로 걸어가 커피와 차가 든 봉지들을 꺼내 불 속에 던져 버렸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걸로 끝이야.”21

아나와 아들들은 성전 사업에도 참여했다. 아나와 존은 1884년에 테일러 회장이 로건 성전을 헌납하는 자리에도 참석했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존은 자신의 아버지인 존 윗소 일세를 대신해 성전에서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그날 존과 오스보네는 조부와 증조부 등 사망한 다른 친척들을 위해서도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그런 뒤, 아나와 페트롤리네 자매는 성전으로 가서 자신들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나중에 아나는 다시 성전으로 가서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사망한 다른 친척들을 위해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이제 로건 성전은 아나에게 소중한 곳이 되었다. 로건 성전이 헌납되던 날, 마치 하늘이 열려 그녀가 시온으로 오기 위해 치른 희생을 모두 보상해 주는 것만 같았다.22



엘리자 스노우는 1887년 한 해 동안 건강이 쇠약해져 갔다. 이제 여든세 살로, 사랑받는 시인이자 본부 상호부조회의 회장인 그녀는 자신과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성도들보다 긴 세월을 살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엘리자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게는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가든지 머물든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온전히 따르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엘리자는 더욱 병색이 짙어졌다. 지나 영 같은 가까운 친구들이 변함없이 그녀를 돌봐주었다. 1887년 12월 4일 10시 정각, 축복사 존 스미스가 솔트레이크시티의 라이언 하우스에 있는 그녀의 침상을 찾았다. 그가 엘리자에게 자신을 알아보겠느냐고 묻자,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물론이죠.” 존은 엘리자를 축복했고, 그녀는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이튿날 이른 아침, 엘리자는 남동생 로렌조의 곁에서 평온히 눈을 감았다.23

엘리자는 후기 성도 여성들의 지도자로서 준주에 있는 거의 모든 정착촌에 상호부조회와 젊은 여성 상호향상회, 초등회를 조직하고 그 조직들을 위해 봉사했다. 또한, 그녀는 30년이 넘도록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여성들의 성전 사업을 관장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엘리자는 인류의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돕기 위해 여성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었다.

언젠가 그녀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다. “거룩한 여성이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 고립되어 있거나 너무 영향력이 미약하여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할 자매는 없습니다.”24

12월 15일 자 『우먼스 익스포넌트』에서 에멀라인 웰스는 엘리자를 “택함받은 여성”과 “시온의 시인”으로 칭하며 경의를 표했다. “엘리자 자매님은 항상 자신이 선 자리에서 용감하고 강인하셨으며,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온의 딸들은 그분의 현명한 모범을 본받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25



4월이 되자, 성도들은 엘리자의 친구인 지나 영을 본부 상호부조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지지했다. 엘리자처럼 지나도 조셉 스미스와 브리검 영 둘 다와 복수결혼을 했었다.26 1880년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엘리자는 지나를 자신의 보좌로 선택했었다. 두 여성은 여러 해 동안 함께 일하고 여행하며 함께 나이를 먹어 갔다.27

지나는 다정하고 친밀하게 성역을 실천하며 강한 영적 은사들을 지닌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상호부조회의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데저렛 명주 협회를 관리했다.(데저렛 명주 협회: 성도들이 유타 내에서 의복을 만들어 입을 수 있기를 희망한 브리검 영 회장은 성도들이 직접 뽕나무를 재배하여 누에를 기르고 실을 뽑아 천을 만들게 했다. 그는 1870년대 초에 자신의 아내 중 한 명인 지나 영에게 이 일을 관리할 책임을 주었고, 1875년에 공식적으로 데저렛 명주 협회가 조직되자 지나 영은 이 조직의 회장이 되었다—옮긴이) 숙련된 산파이기도 했던 지나는 상호부조회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운영하던 데저렛 병원의 부원장으로도 일했다.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부름을 받아들였지만, 그녀는 상호부조회가 엘리자가 이끌던 때처럼 번영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결심했다.28

지나는 부름을 받아들인 직후 외동딸인 지나 프레센디아 카드를 만나러 캐나다로 갔다. 존 테일러는 서거 전에 지나 프레센디아의 남편인 찰스에게 복수결혼을 하고 망명 중인 성도들을 위해 캐나다에 정착촌을 세워 달라고 부탁한 바 있었다.29 지나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데다 때가 겨울이기도 했기에 여태 딸을 보러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출산을 앞둔 딸 곁에 있어 주고 싶었다.30

들꽃이 막 피어날 무렵, 지나는 캐나다의 새로운 정착촌인 카드스턴에 도착했다. 마을은 들풀이 바람에 일렁이는 초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번성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 같았다.31

지나는 수년 간의 고된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 역시 잘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나 프레센디아는 스물네 살에 남편을 여읜 후 여러 해 동안 두 아들을 홀로 기르다가 디프테리아로 일곱 살 된 둘째 아들 토미를 잃었다. 그리고 3년 뒤, 그녀는 찰스와 복수결혼을 했다.32

지나 프레센디아는 개척 생할에 익숙지 않았지만, 자신이 사는 작은 통나무집을 안락하게 잘 가꾸었다. 이 집은 내부가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녀는 고운 무명을 짜서 내부에 덧댔고 방마다 색도 다르게 했다. 또한, 봄이 되자 식탁에 늘 신선한 꽃을 꽂으려 신경을 썼다.33

지나 영은 카드스턴에서 석 달을 보냈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동안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정기적으로 만났다. 6월 11일, 그녀는 여성들에게 카드스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따로 예비해 두셨던 땅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곳 사람들 속에 단합의 영이 거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큰 축복을 마련해 두셨다고 전했다.34

지나 프레센디아는 모임이 열린 다음 날 진통을 시작했다. 지나는 산파이자 어머니로서 딸 곁을 지켰다. 지나 프레센디아는 세 시간 만에 통통하고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다. 그녀에게 온 첫 딸이었다.

아기의 어머니와 할머니, 증조할머니의 이름이 모두 지나였으므로 아기의 이름도 지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35



사무엘라 마노아의 편지가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지도자들은 영을 통해 사모아에서 선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고 있었다. 사도 프랭클린 리차즈는 1887년 초에 서른한 살의 조셉 딘과 그의 아내 플로렌스를 하와이에서 봉사할 선교사로서 불렀다. 프랭클린은 그들을 성별하면서, 하와이뿐 아니라 사모아를 비롯한 태평양의 다른 섬들에도 복음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36

프랭클린이 조셉을 태평양으로 보낸 이유 중 하나는 그와 그의 가족을 보안관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조셉은 십 년 전에 첫 번째 아내인 샐리와 함께 하와이에서 선교 사업을 마쳤다. 그 후 본토로 돌아온 그는 복수결혼을 통해 플로렌스를 아내로 맞았고, 나중에는 불법 동거를 한 혐의로 한동안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검사들은 조셉과 플로렌스가 하와이로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조셉이 플로렌스와 하와이에 가 있는 동안, 샐리는 조셉의 다섯 아이와 함께 솔트레이크시티에 남았다.37

하와이에 도착하고 몇 달이 지난 뒤, 조셉은 사무엘라에게 편지를 썼고, 사무엘라는 선교 사업을 돕겠다는 열망에 차서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38 플로렌스는 그곳에서 아들을 낳고 재스퍼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1888년 5월, 조셉은 사무엘라에게 편지를 보내어 다음 달에 가족을 데리고 사모아로 가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얼마 후, 수사와 제이컵 게이츠는 딘 가족을 위해 고별 파티를 열어 주었고, 조셉과 플로렌스는 갓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곧 사모아로 떠났다.39

처음 3,200킬로미터가량은 특별한 일 없이 항해가 계속되었지만, 그들이 탄 증기선의 선장은 사무엘라가 사는 아우누우섬으로는 갈 계획이 없었다. 그 대신 그는 아우누우에서 서쪽으로 약 32킬로미터 떨어진 투투일라 근처를 경유해 주었다.

조셉은 투투일라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지만, 배를 마중나온 사람들 중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지도자를 찾아보았다. 그러다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보이자 손을 내밀며 자신이 아는 몇 마디 사모아어 중 하나로 대화를 시도했다. “Talofa[탈로파, 안녕하세요]!”

그는 깜짝 놀라며 조셉의 인사에 화답했다. 조셉은 “아우누우”와 “마노아”를 강조하며 자신이 가족과 함께 가려는 곳을 하와이어로 설명해 보려 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가 눈을 빛냈다. “당신, 마노아 친구?” 그가 영어로 말했다.

“네!” 조셉은 안도하며 대답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타니힐리였다. 그는 조셉과 그의 가족을 찾아서 아우누우까지 안전히 데려오도록 사무엘라가 보낸 사람이었다. 타니힐리는 딘 가족을 갑판이 없는 작은 배로 데려갔다. 그 배에는 열두 명의 사모아인 선원이 타고 있었다. 딘 가족이 배에 오르자, 열 명의 남자가 바다를 향해 노를 젓기 시작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배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는 일을 했고, 타니힐리는 키를 돌렸다. 노잡이들은 거센 바람과 맞서 싸우며 자신들을 위협하는 파도를 교묘한 방법으로 타고 넘으며 아우누우 항구까지 무사히 배를 몰아왔다.

사무엘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 파소포가 해변에 나와 조셉과 플로렌스, 재스퍼를 맞이했다. 사무엘라는 마른 몸에 조셉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다소 허약해 보였다. 사무엘라는 햇빛과 바람으로 거칠어진 얼굴을 눈물로 적시며 하와이어로 조셉의 가족을 환영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데 모아 주시다니, 그리고 제가 이곳 사모아에서 그분의 훌륭한 종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큰 축복입니다.”

파소포는 플로렌스의 손을 잡고 방이 세 개가 있는 집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들은 모두 이 집에서 함께 지낼 예정이었다. 일요일이 되자 호기심에 찬 이웃들이 그들의 집을 가득 채웠고, 조셉은 사모아에서의 첫 번째 설교를 전했다. 그가 하와이어로 말하면, 사무엘라가 통역을 했다. 이 시기에 성도들은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가끔 다시 침례와 확인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조셉은 이튿날 사무엘라에게 재침례와 재확인 의식을 베풀었다.

이 의식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는 말라에아라는 여성도 있었다. 그녀는 영을 느끼고 감동하여 조셉에게 자신에게도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했다. 확인 의식을 위해 젖은 침례복을 이미 벗었던 조셉은 다시 젖은 옷으로 갈아입고 물에 들어갔다.

그 후로 몇 주에 걸쳐 열네 명의 사모아인이 더 침례를 받았다. 7월 7일, 희망에 부풀고 열정에 가득 찬 조셉은 윌포드 우드럽에게 자신의 가족이 경험한 일을 적어 보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수천 명의 사모아인이 진리를 받아들이리라고 예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전해 드리는 간증이며, 저는 제가 살아서 그 일이 이뤄지는 것을 보리라 믿습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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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장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image: 맨타이 성전]1888년 5월 15일, 윌포드 우드럽과 조지 큐 캐넌은 한밤중에 맨타이 성전에 도착했다. 며칠 전에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난 그들은 보안관들의 눈을 피해 해가 진 뒤에만 이동했다. 그 여정의 막바지에는 마차를 타고 장장 65킬로미터의 위험천만한 협곡 지대를 지나야만 했다.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가다 보니 마부가 두 차례나 길을 벗어나, 하마터면 사도들은 산 밑으로 곤두박질 칠 뻔했다.1

윌포드는 유타에 세워진 세 번째 성전을 헌납하기 위해 샌피트밸리에 온 적이 있었다. 조지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윌포드는 비공개로 간소하게 헌납식을 치르기로 했다. 성도들은 나중에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에게 특별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윌포드 없이 공식 헌납식을 열 예정이었다.2

새로 지은 성전은 숨이 막힐 듯 아름다웠다. 인근 산에서 캔 미색의 석회석으로 지은 이 성전은 드넓은 밀밭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솟아 있었다. 내부는 정교하게 새기고 다듬은 목재로 장식되어 있었고, 벽화도 형형색색으로 그려져 있었으며, 웅장한 나선형 계단 두 개는 지지 기둥 하나 없이 공중에 매달린 듯한 모양새로 설치돼 있었다.3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던 윌포드에게 성전 완공은 한 점 빛을 가져다주었다. 십이사도 정원회는 내부의 분열로 몸살을 앓으며, 교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동력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었다. 존 테일러가 서거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일부 후임 사도들은 여전히 조지를 비난했다. 윌포드는 제일회장단을 조직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정원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정원회의 불화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 윌포드는 사도들 간의 견해차를 조정하기 위해 3월에 여러 차례 그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한 모임에서 그는 정원회의 사도들에게 그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때로 너무 심하게 말한 적이 있었다며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 다른 사도들도 각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나머지 사도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회의 몇몇은 제일회장단을 새로 조직하는 것을 끝내 지지하지 않으려 했다.4

에드먼즈-터커 법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협했다. 연방 관리들은 50,000달러 이상의 교회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내세워 교회의 십일조 사무실과 교회 회장 사무실, 그리고 미완공 상태의 솔트레이크 성전이 포함된 성전 구역을 통제했다. 그 후 연방 정부는 특별히 매달 1달러만 받고 성전 구역을 교회에 다시 임대하겠다며 의향을 물어왔다. 윌포드가 보기에 이것은 치욕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성전 건축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5

새로운 법에 따라 연방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가 유타의 공립 학교들을 관리하게 되었고, 사도들은 교사 자리를 구하는 후기 성도 교육자들이 고용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였다. 몇 달 전, 조지는 이러한 교사들을 고용하고 학생들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교회 소유의 학교를 더 만들자는 제안을 했었다. 윌포드와 사도들은 만장일치로 이 계획을 지지했고, 4월 8일에 새로운 교육 체제를 관리할 교육 위원회 조직을 발표했다.6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겪는 가운데, 윌포드는 1888년 5월 17일에 맨타이 성전을 헌납했다. 그는 해의 왕국실 제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시온에 또 하나의 성전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푸신 데 감사드리며 이렇게 기도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이 이 집을 지으며 들인 노고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동기와 노력을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는 오늘 당신 백성들이 올린 십일조와 자원제물의 결실인 이 집을 당신께 바칩니다.”

그날 헌납식이 끝난 뒤, 윌포드는 연방 보안관 프랭크 다이어가 십일조 사무실과 회당, 성전 등 로건 소재 교회의 재산을 모두 국가에 넘기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윌포드는 하나님께 성전을 더럽히려 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지켜 주시도록 간구하는 짧은 기도문을 일지에 기록했다.7

사도 로렌조 스노우는 한 주 뒤에 열린 맨타이 성전의 공식 헌납식을 감리했다. 첫 번째 모임이 시작되기 전, 성전의 회당에 모인 많은 성도들은 회당 안으로 울려 퍼지는 천사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또 다른 시간에는 연사들 주위로 후광 즉 밝은 빛이 나타나는 것을 성도들이 보았다 조셉 스미스와 브리검 영, 존 테일러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들도 있었다. 회중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은 로렌조가 헌납 기도문을 읽는 동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라고 말하는 음성을 듣기도 했다.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 현시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돌보신다는 징후로 받아들였다. 그러한 현시를 목격한 어떤 성도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 “가장 무겁게 먹구름이 드리운 시기에 나타난 이런 영적 현시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로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다.”8



하와이에서 계속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수사와 제이컵 게이츠는 나중에 유타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1888년 초의 어느 날, 제이컵이 말했다. “수사, 난 당신이 『우먼스 익스포넌트』에서 부편집장 자리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사는 이미 “Homespun[홈스펀]”이라는 필명으로 『우먼스 익스포넌트』에 여러 차례 기사를 낸 적이 있었고, 제이컵은 아내의 글 쓰는 재능을 매우 자신했다.

수사는 그 재능을 교회를 돕는 데 쓰고 싶었다. 엘리자 스노우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이 왕국에 보탬과 유익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단 한 줄, 단 한 단어도 쓰지 않아야 한단다.” 수사는 그 권고대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에 수사는 미국 동부의 잡지에 교회를 옹호하는 글을 기고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편집인으로 일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9

사실, 수사는 글 쓸 시간을 내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녀는 대부분 늦어도 아침 여섯 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세 아이를 돌보고 끝없이 집안일을 했다.10 어린 두 아들 제이와 칼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일 년이 지났고, 수사는 아직도 아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때로 그녀는 집 너머의 언덕 비탈에 있는 두 아들의 무덤을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아예 라이에를 떠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녀는 아이 중 누구라도 기침 소리가 들리면, 아직도 불안함이 밀려왔다.11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일까?

그러나 『우먼스 익스포넌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수사는 금세 그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수사는 지나 영에게 편지를 적어, 『우먼스 익스포넌트』를 당시 인기 있던 여러 여성지처럼 월간지로 바꾸고 고급 제지에 인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 왕국을 건설하는 데 제 온 영혼을 바치고 싶어요. 우리 자매들을 돕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할 거예요. 저는 애정을 담아 이 일을 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글쓰기를 좋아하니까요.”12

그 무렵, 수사는 『우먼스 익스포넌트』의 편집장인 에멀라인 웰스와 자신이 존경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지로 조언을 구했다. 준주의 몇 안 되는 여의사이자 『우먼스 익스포넌트』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로메니아 프랫이 제일 먼저 답을 해 왔다.

그녀의 답장은 이러했다. “젊고 재능 있는 나의 사랑하는 벗에게, 『우먼스 익스포넌트』의 일원이나 협력자로서 일하기에 상황이 아주 좋지만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로메니아는 에멀라인은 자신의 방식대로 잡지를 운영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수사가 개입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그녀는 교회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잡지를 시작해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13

이 제안이 마음에 들었던 수사는 친구인 조셉 에프 스미스에게 이 문제를 편지로 이야기했다. 얼마 후, 그는 수사의 계획을 적극 지지하며 답장을 보내 왔다. 그는 후기 성도 여성이 온전히 쓰고 만드는 잡지를 그리며, “유능하고 현명한 조언자들”을 찾아 도움을 받아 보도록 격려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할 특권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곳과 달라요. 우리의 번영은 우리가 얼마나 단결하고 협동하며 함께 노력하는가에 달렸어요. 여기서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14

조셉의 조언에 따라, 수사는 윌포드 우드럽과 젊은 여성 상호향상회 회장단에 편지를 보내어 잡지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 윌포드는 몇 달 뒤 지원을 승인하며 답장을 보내 왔다. 젊은 여성 상호향상회의 회장단 역시 수사를 응원해 주었다.

수사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 일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로 자신의 잡지를 현실화할 생각이었다.15



1888년 가을, 조지 큐 캐넌은 자신이 수감되는 것이 자신에게도 교회에도 가장 좋으리라는 결정을 내렸다. 존 테일러가 사망하기 몇 달 전, 주님께서는 조지가 교회 운영을 돕기 위해 선지자와 함께 다시 은신해야 한다는 계시를 주셨다. 그러나 이제 존이 서거하고 십이사도가 교회를 이끌고 있으므로, 조지는 계속 숨어 지내야 할 의무가 없었다.16

또한, 윌포드 우드럽은 유타가 주로 승격되려면 성도들이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믿었다. 주 정부 아래서라면, 성도들은 다수결에 따라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도록 지켜 줄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었다. 에드먼즈-터커 법은 준주에만 적용되므로, 유타가 주로 승격되면 그때부터는 이 법이 교회에 위협이 되지 않을 터였다.17 그러나 교회의 주요 사도가 재판을 피해 도주해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유타를 주로 승격해 줄 가능성은 미미해 보였다.

연방 검사가 관대한 형량을 제시할 의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 조지는 자신이 자수하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조지의 자수는 워싱턴의 입법자들에게 내미는 화해의 손길이 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비슷한 혐의를 받는 다른 남성들이 결심을 굳힐 수 있기를 바랐다.18

9월 17일, 조지는 약 1년간의 수감 생활을 예상하며 두 건의 불법 동거 혐의에 대해 죄를 인정했다. 그의 재판을 다룬 수석 판사는 이전 판사들에 비해 성도들을 온건하게 처우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는 조지에게 175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19

조지는 최대한 빨리 수감 생활을 시작하고자 했으므로, 판결 당일에 유타준주의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갖은 풍상에 낡고 닳은 준주 교도소는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다.20 보통 새 수감자가 구내로 들어오면, 기존 수감자들은 “갓 잡은 물고기네!” 하고 소리치며 새로운 수감자에게 야유를 퍼붓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조지가 들어갈 때는 그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 대신 수감자들은 조지를 빙 둘러 에워쌌는데, 감옥에서 사도를 본 것이 놀랍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한 얼굴들이었다.

교도소는 3층짜리 건물로, 안으로 들어가면 각 층에 여러 개의 작은 수감실이 있었다. 교도소장은 조지에게 꼭대기 층에 있는 방을 주며, 안에서는 육중한 철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는 특혜를 구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검은색과 흰색으로 된 죄수복을 입고 다른 재소자들과 똑같이 규칙에 따라 생활했다.21

수감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안 가서 조지는 곧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다. 일요일에 열린 첫 번째 모임에는 60명이 넘는 재소자가 참석했으며, 그중에는 후기 성도가 아닌 사람도 여럿이 있었다. 수감자들은 마태복음의 첫 다섯 장을 읽고 토론했다. 조지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모두 더없이 기쁜 시간을 보냈다.”22

한 주 한 주 시간이 갈수록 조지는 수감 생활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하게 느껴졌다. 면회가 가능한 날이면, 그는 자신에게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시작한 히버 그랜트 등 다른 사도들과 교회의 업무를 보았다. 또, 그는 친구들과 가족의 방문을 받기도 하고, 긴 시간을 할애하여 동료 재소자들에게 조언을 해 주기도 했다.

조지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감옥의 내 방이 천국 같았다. 천사가 함께해 준 느낌이다.”23



조지 큐 캐넌이 복역하는 동안, 조셉 에프 스미스는 교회의 변호사인 프랭클린 에스 리차즈를 도와서 유타의 주 승격을 목표로 막후교섭을 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갔다.24 아직 은신 중이던 조셉은 때로 조지처럼 자신도 자수하는 것이 좋을지 의문이 들곤 했다. 그러나 윌포드 우드럽은 조셉에게 워싱턴에서 교회의 정치적인 활동을 감독하라는 임무를 맡겼다. 조셉은 성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유타가 주로 승격되거나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25

조셉은 워싱턴에서는 자유롭게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누군가가 그를 알아볼지도 모를 의회의 내부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했다. 조셉은 여러 날 동안 프랭클린을 도와 그가 위원회에서 할 연설을 준비했다. 이 위원회는 의회가 유타의 주 승격을 지지해야 할지 반대해야 할지에 대한 최종 권고를 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준비가 끝나고 연설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자, 조셉은 의회가 프랭클린을 호의적으로 대하도록 그를 축복했다.26

연설에 나선 프랭클린은 복수결혼을 사멸해 가는 관습으로 표현했다. 그는 공소가 제기된 일부다처제 건들은 대부분 수년 전에 복수결혼을 했던 노인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복수결혼을 하지 않은 대다수의 유타 주민들은 주 정부하에서 자신들의 관리를 직접 선출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27

그러나 위원회는 여러 날 동안 논의한 끝에 의회에 어떠한 건의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조셉은 실망스러웠지만, 프랭클린의 연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 후 그 사본을 미국 곳곳에 있는 3,000여 명의 입법자와 저명인사들에게 보냈다.

얼마 후, 그는 전보 한 통을 받게 되었다. 그 전보에는 유타를 담당하는 연방 검사 조지 피터스가 조셉의 가족을 대배심 앞으로 소환하여 조셉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28

조셉은 배신감을 느꼈다. 몇 달 전, 피터스는 앞으로 후기 성도와 관련된 기소 건에 대해 관대하게 구형할 것을 약속하며 교회로부터 5,000달러를 갈취했었다. 비록 이 당시 미국에서는 정치적인 행위 및 결정을 사고파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조셉은 피터스에게 돈을 준다는 생각만 해도 혐오감을 느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윌포드와 함께 논의한 후, 피터스의 갈취 행위에 응해 주면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었다.29

조셉은 즉시 전보를 보내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숨을 곳을 일러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날 하루가 다 끝날 때까지 불안감에 시달렸다. 조셉은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하나님께서 냉혹하고 편협한 적들의 비정한 손아귀에서 내 가족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한다.”30



십이사도 정원회는 1888년부터 1889년 사이의 겨울이 가는 동안에도 제일회장단을 구성하는 문제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연방 보안관들은 계속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있었다. 사도 프랜시스 라이먼은 12월에 당국에 자수하여 조지 큐 캐넌과 함께 수감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윌포드 우드럽은 곁에서 사도들의 빈자리가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가야만 했다.31

그는 그러면서도 시간을 내어 자신의 농장을 돌보고, 편지를 쓰며, 로건과 맨타이, 세인트조지의 성전에 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해 추천서에 서명도 해주었다.32 1889년 2월, 조지 큐 캐넌은 5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었다. 그 이튿날 윌포드는 그와 몇몇 친구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하여 조지의 석방을 축하했다. 태버내클 합창단의 단원들은 오르간을 가져와서 찬송가를 불러주었고, 유타로 이주한 몇몇 하와이 성도들은 세 곡의 노래를 들려주었는데, 그중 두 곡은 바로 이날을 위해 작곡된 것이었다. 노래를 들려준 하와이 성도 중 한 명인 카나카는 아흔이 넘은 노인이었다. 그는 1850년대 초에 하와이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조지에게 침례를 받았었다.

그날 밤, 윌포드는 캐넌 가족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저녁으로 칠면조 요리를 먹었다. 그는 조지의 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왕국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똑똑하고 현명한 분이란다.” 이제 조지가 석방되었으므로, 윌포드는 모든 사도가 그의 선의를 깨닫고 교회를 이끌기 위해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랐다.33



카드스턴에서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온 지나 영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 자신이 맡은 새로운 책임의 무게를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전 세계 수백 곳의 와드 및 지부에 소속된 22,000여 여성들의 지도자였다. 지나는 영적인 지도자로 봉사하는 것 외에도 데저렛 병원을 포함한 다수의 기관과 창고에 저정된 53,000여 말의 곡물 등 여러 자산을 관리했다.

지나는 숙련된 상호부조회 지도자인 제인 리차즈와 벳시바 스미스를 자신을 뒷받침해 줄 보좌로 선택했다. 하지만, 부름에서 요구되는 일들은 여전히 큰 무게로 다가왔다. 지나의 딸 지나 프레센디아는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한 명 더 상기시켜 주었다. “사랑하는 엠 이모가 있잖아요. 엠 이모는 타고난 지도자세요.”34

지나 프레센디아가 말한 사람은 에멀라인 웰스였다. 에멀라인은 상호부조회의 집행 서기로 봉사하며 소통과 상거래를 책임지고 있었고, 준주 전역의 상호부조회 방문 일정을 계획하는 일도 맡고 있었다. 게다가 에멀라인은 『우먼스 익스포넌트』의 편집장이었으므로 이미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35 그러나 에멀라인은 새로운 책임을 맡아 기꺼이 지나를 돕기로 했다.

에멀라인은 일지에 이렇게 썼다. “분명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내 일의 범위가 커질 것 같다. 시온의 여성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빠르게 쏟아지고 있다.”36

준주의 여성들은 에드먼즈-터커 법에 따라 투표권을 박탈당했으나, 지나와 에멀라인은 여성들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1889년 겨울, 지나와 에멀라인은 윌포드 우드럽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만나 유타를 위해 여성 참정권 연합을 결성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윌포드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들은 지나와 에멀라인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다.37 

얼마 후, 유타와 아이다호 곳곳에 있는 모든 와드에서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상호부조회 모임에 이어 여성 참정권 모임이 열리기 시작했다. 에멀라인은 『우먼스 익스포넌트』에 이러한 모임을 다루는 기사를 자주 실었다. 그러는 동안, 지나는 연방 정부에 “천부적 참정권”을 유타의 여성들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참정권에 의하여, 그리고 참정권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크나큰 선을 행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교회 밖의 여성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의 여성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이 크나큰 투쟁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하나라고 말할 것입니다.”38

상호부조회가 성장함에 따라, 지나는 각 스테이크가 본부 상호부조회 지도자들 및 다른 스테이크들과 단절되어 가는 것이 걱정이었다. 그녀는 외딴 지역에 있는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들을 솔트레이크시티로 초대하여 대회를 여는 것을 그 해결책으로 삼았다. 젊은 남성 상호향상회도 비슷한 대회를 몇 차례 열어 성공을 거둔 적이 있었다.39

모든 상호부조회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상호부조회 대회는 연차 대회가 열리는 1889년 4월 6일에 개최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지나는 템플 스퀘어의 어셈블리홀에서 시온에 모여든 여러 나라의 여성들 앞에 섰다. 지난 40년 동안, 바다 건너 미국으로 이주해 온 후기 성도의 숫자는 8만 명이 넘었다. 그중 대부분은 영국 출신이었지만, 스칸디나비아와 유럽의 독일어권 지역에서 온 성도들도 많았고,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의 다른 섬 출신의 성도들도 있었다.

지나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회중을 향해 서로의 모임을 방문하고 서로 친해지도록 격려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다. “우리는 사용하는 언어는 서로 많이 다르지만, 마음속에 품은 동기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방문하고 가까워진다면, 단합과 화합이 증진되고, 신뢰가 굳어지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자매 여러분, 모두 대동단결하여 의를 수호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우리가 몸담은 이 사업의 참됨을 의심하지 마십시오.”40



1889년 4월의 첫 번째 금요일, 윌포드 우드럽은 사도들을 불러 모았다. 존 테일러가 서거한 지 2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윌포드는 정원회가 단합하게 될 날을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는 계시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오래 참음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온화하고 참을성 있게 교회를 이끌어 왔다. 4월 연차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그는 이제 제일회장단을 재조직할 때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일회장단을 구성하는 것이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며, 윌포드가 누구를 보좌로 선택하든 그는 십이사도를 이끌어 가도록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쪽으로 사도들의 생각이 모이고 있었다. 심지어 윌포드는 수감 중인 프랜시스 라이먼에게도 편지를 보내어 그의 지지를 받았다.41

사도들은 새로운 제일회장단을 구성하는 문제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어서, 윌포드는 조지 큐 캐넌을 자신의 제1보좌로, 조셉 에프 스미스를 제2보좌로 지명했다.

조지는 말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과, 십이사도 형제님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를 승인하셨음을 알아야만 이 지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윌포드는 조지에게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해 보았고, 그것이 주님의 생각과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지스 대처는 조지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떨쳐 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를 지지했다. 그는 말했다. “그분에 대한 지지를 표할 때 저는 제 의사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며,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하고자 노력하며 그분을 지지할 것입니다.” 히버 그랜트 또한 사소한 문제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우드럽 회장의 선택에 지지를 표했다.

나머지 사도들은 온 마음으로 새로운 회장단을 지지했으며, 윌포드는 정원회가 마침내 하나가 되고 있음을 기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제껏 지금보다 더 교회에 십이사도의 봉사가 필요했던 때를 본 적이 없습니다.”42

그리고 돌아온 일요일, 수천 명의 성도들이 연차 대회의 오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회당을 가득 메웠다. 이 성회에서는 교회의 회원들이 새로운 제일회장단을 지지하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윌포드와 그 보좌들의 이름이 발표되자, 수천 명의 성도들이 손을 들어 지지를 표했다.43

나중에 이 모임에서 윌포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신앙을 가지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의지하기를 가슴 깊이 소망합니다.” 그런 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육체 안에 거하시는 동안,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으로 충실히 일하셨습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 봅시다. 구유에 나셨던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은 피를 흘리고 고통을 겪으며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위한 모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를 위한 본보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44



	◀Woodruff, Journal, May 13–14, 1888; George Q. Cannon, Journal, May 13–14, 1888.


	◀Woodruff, Journal, May 16–17 and 21, 1888; George Q. Cannon, Journal, May 13 and 17, 1888; “Dedication of the Temple at Manti,” Deseret News, May 16, 1888, [8]; see also Rasmussen and Nielson, Manti Temple, 46.


	◀“The Manti Temple,” Deseret Evening News, Oct. 5, 1877, [3]; Stubbs, “History of the Manti Temple,” 26–28, 33–35, 46, 56–59; Rasmussen and Nielson, Manti Temple, 33, 104. 주제: Temple Building


	◀George Q. Cannon, Journal, Mar. 19–26, 1888; Woodruff, Journal, Mar. 20–26, 1888; Walker, “Grant’s Watershed,” 216–18.


	◀An Act to Amend an Act Entitled “An Act to Amend Section Fifty-Three Hundred and Fifty-Two …” [Mar. 3, 1887], Statutes at Large [1887], 49th Cong., 2nd Sess., chapter 397, 637; Woodruff, Journal, Nov. 5 and 16, 1887; “The Receiver Takes the Tithing Office,” Deseret News, Nov. 16, 1887, [8]; “As a Matter of History,” Salt Lake Daily Herald, Nov. 26, 1887, 8; George Q. Cannon, Journal, Nov. 15, 1887; see also An Act to Punish and Prevent the Practice of Polygamy in the Territories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 Places, and Disapproving and Annulling Certain Acts of the Legislative Assembly of the Territory of Utah [July 1, 1862], Statutes at Large [1863], 37th Cong., 2nd Sess., chapter 126, 501–2. 주제: 일부다처제 금지법


	◀Monnett, “Emergence of the Academies,” 60–64, 74–79, 101–9; George Q. Cannon, Journal, Jan. 26–27 and Apr. 7, 1888; “General Conference,” Deseret News, Apr. 11, 1888, [13]. 주제: 교회 학교


	◀Woodruff, Journal, May 17, 1888; George Q. Cannon, Journal, May 17, 1888; “Another Temple,” and “Demand the Tabernacle,” Deseret News, May 23, 1888, [9], [11]; see also Rasmussen and Nielson, Manti Temple, 46–47. 주제: Temple Dedications and Dedicatory Prayers


	◀“The House of the Lord,” Deseret News, May 30, 1888, [9]; Rasmussen and Nielson, Manti Temple, 47–57; Bennett, Temples Rising, 264.


	◀Susa Young Gates to Zina Huntington Young, May 5, 1888; Susa Young Gates to Wilford Woodruff, Aug. 23, 1888, Young Woman’s Journal Files, General Information, Susa Young Gates, Papers, CHL; “The New Year, 1881,” Woman’s Exponent, Jan. 1, 1884, 12:116; Tait, “Susa Young Gates and the Cultural Work of Home Literature,” 54–56. 주제: 수사 영 게이츠


	◀Susa Young Gates, Journal, Apr. 8, 1888; May 18 and 25, 1888.


	◀Susa Young Gates, Journal, Feb. 19, 1888; Apr. 22 and 24, 1888; May 24, 1888; Susa Young Gates to Jacob F. Gates, Mar. 18, 1887, Susa Young Gates, Papers, CHL.


	◀Susa Young Gates to Zina Huntington Young, May 5, 1888, Young Woman’s Journal Files, General Information, Susa Young Gates, Papers, CHL.


	◀Susa Young Gates to Emmeline B. Wells, May 5, 1888; Romania Bunnell Penrose to Susa Young Gates, June 26, 1888, Young Woman’s Journal Files, Alphabetical Correspondence Files, Susa Young Gates, Papers, CHL;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387, note 416. 주제: 교회의 정기 간행물; 에멀라인 비 웰스


	◀Susa Young Gates, Journal, July 12 and Aug. 24, 1888; Joseph F. Smith to Susa Young Gates, Aug. 10, 1888, Young Woman’s Journal Files, General Information, Susa Young Gates, Papers, CHL. 


	◀Susa Young Gates to Elmina Shepherd Taylor, Maria Young Dougall, and Mattie Horne Tingey, Aug. 23, 1888; Wilford Woodruff to Susa Young Gates, Oct. 2, 1888, Young Woman’s Journal Files, General Information, Susa Young Gates, Papers, CHL; “Letter of the Presidency,” 19; Susa Young Gates, Journal, Oct. 19, 1888.


	◀Alexander, “Odyssey of a Latter-day Prophet” [2010], 284–85; George Q. Cannon, Journal, Feb. 28, 1886, and Sept. 13, 1888; see also entries for Aug. 16 and Sept. 15, 1887. 주제: 조지 큐 캐넌


	◀Alexander, Things in Heaven and Earth, 248–49; Sigman, “Everything Lawyers Know about Polygamy Is Wrong,” 117–19, 129–31; Poll, “Legislative Antipolygamy Campaign,” 117–19; see also An Act to Amend an Act Entitled “An Act to Amend Section Fifty-Three Hundred and Fifty-Two …” [Mar. 3, 1887], Statutes at Large [1887], 49th Cong., 2nd Sess., chapter 397, 635–41. 주제: 유타 


	◀Abraham H. Cannon, Diary, Sept. 8, 1888; George Q. Cannon, Journal, Aug. 2 and Sept. 12–17, 1888; Franklin D. Richards, Journal, Sept. 14, 1888.


	◀Whitney, History of Utah, 3:633–35; Lyman, Political Deliverance, 99–100; Abraham H. Cannon, Diary, Sept. 17, 1888; Woodruff, Journal, Sept. 17, 1888; “Apostle George Q. Cannon,” Deseret Evening News, Sept. 17, 1888, [3]; see also Utah Commission, Edmunds Act, 3.


	◀George Q. Cannon, Journal, Sept. 14–17, 1888; “Governor’s Message,” Deseret News, Dec. 14, 1859, [5]; Bashore, “Life behind Bars,” 24; Hill, “History of Utah State Prison,” 49.


	◀George Q. Cannon, Journal, Sept. 17, 1888.


	◀George Q. Cannon, Journal, Sept. 27–30, 1888.


	◀Bitton, George Q. Cannon, 293–96; Walker, “Grant’s Watershed,” 218–19; George Q. Cannon, Journal, Sept. 17–30 and Nov. 6–21, 1888; see also entry for Feb. 18–20, 1889.


	◀See Woodruff, Journal, Feb. 2, 1888; and Whitchurch and Perry, “Friends and Enemies in Washington,” 229, note 95. 주제: 조셉 에프 스미스


	◀See Joseph F. Smith, Journal, Sept. 3 and 22, 1888.


	◀Joseph F. Smith, Journal, Jan. 5–12, 1889.


	◀Admission of Utah, 7–8.


	◀Joseph F. Smith, Journal, Jan. 12–14, 16, 20, and 22, 1889; Feb. 1, 5–6, 11, 15, and 19–20, 1889.


	◀Joseph F. Smith, Journal, Sept. 12 and 14, 1888; see also George Q. Cannon, Journal, Sept. 12–13, 1888.


	◀Joseph F. Smith, Journal, Feb. 1, 1889.


	◀Alexander, “Odyssey of a Latter-day Prophet” [1991], 181; George Q. Cannon, Journal, Dec. 12, 1888, and Feb. 17, 1889; “He Gives Himself Up,” Salt Lake Daily Herald, Dec. 13, 1888, 8; Woodruff, Journal, Sept. 17, 1888; Walker, “Grant’s Watershed,” 215–16.


	◀Woodruff, Journal, Nov. 1888–Jan. 1889, especially entries for Nov. 24, Dec. 22, and Jan. 19.


	◀George Q. Cannon, Journal, Feb. 21–22, 1889; Abraham H. Cannon, Diary, Feb. 20–22, 1889; Woodruff, Journal, Aug. 3, 1887, and Feb. 22, 1889; “Serenaded,” Deseret Evening News, Feb. 23, 1889, [3]; see also Walker, “Grant’s Watershed,” 222–25.


	◀Derr, Cannon, and Beecher, Women of Covenant, 128, 131; Franklin D. Richards, Journal, Oct. 11, 1888; “Relief Society Central Board,” Woman’s Exponent, Oct. 15, 1888, 17:76; Zina Young Card to Zina Huntington Young, May 25 and 30, 1889, Zina Card Brown Family Collection, CHL. 주제: 상호부조회; 지나 다이앤서 헌팅턴 영


	◀Derr, Cannon, and Beecher, Women of Covenant, 128; Madsen, Emmeline B. Wells, 264–65; Wells, Diary, volume 12, Jan. 19 and Mar. 24, 1889.


	◀Wells, Diary, volume 11, June 12, 1888. 주제: 에멀라인 비 웰스


	◀An Act to Amend an Act Entitled “An Act to Amend Section Fifty-Three Hundred and Fifty-Two …” [Mar. 3, 1887], Statutes at Large [1887], 49th Cong., 2nd Sess., chapter 397, 639; Wells, Diary, volume 12, Jan. 3, 1889; Derr, Cannon, and Beecher, Women of Covenant, 138–39; Nuttall, Diary, Jan. 2 and 4, 1889. 주제: 여성의 참정권


	◀Derr, Cannon, and Beecher, Women of Covenant, 138; “Woman Suffrage Meeting,” Woman’s Exponent, May 1, 1889, 17:182; see also Bohman, “Fresh Perspective,” 207–9; and Madsen, “Schism in the Sisterhood,” 247.


	◀Franklin D. Richards to Wilford Woodruff, Oct. 31, 1888, First Presidency General Authorities Correspondence, CHL; “Mutual Improvement Conference,” Deseret News, Oct. 13, 1880, [13].


	◀Zina D. H. Young, Discourse, Apr. 6, 1889, in Derr and others, First Fifty Years of Relief Society, 564–69; “First General Conference of the Relief Society,” Woman’s Exponent, Apr. 15, 1889, 17:172–73; Sonne, Saints on the Seas, xi; Madsen, I Walked to Zion, vii; Plewe, Mapping Mormonism, 104. 주제: 이주


	◀Nuttall, Diary, Feb. 19–20 and Apr. 5, 1889; 교리와 성약 121:41~42; see also Walker, “Grant’s Watershed,” 219. 주제: 윌포드 우드럽


	◀Nuttall, Diary, Apr. 5, 1889; Grant, Journal, Apr. 5, 1889. 명확성을 위해 윌포드 우드럽 인용문을 수정함; “더”를 삽입함.


	◀“The General Conference,” Deseret Evening News, Apr. 9, 1889, [2]; Woodruff, Journal, Apr. 5, 1889. 주제: 교회 지도자 승계


	◀“Discourse,” Deseret Weekly, Apr. 20, 1889, 513–14. 






제38장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방법으로


[image: 작은 범선을 타고 가는 두 남자]1889년 초, 조셉 딘은 사모아에서 가르칠 사람을 찾지 못해 분투하고 있었다. 작년 여름에 조셉과 그의 아내 플로렌스가 아우누우섬에 도착한 직후만 해도 선교 사업은 빠르게 진전되었고, 곧 섬에는 주일학교와 상호부조회가 구성된 지부를 설립할 수 있을 만큼 성도들이 늘어났다. 딘 가족과 사모아 성도들을 돕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새로운 선교사들이 파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모아는 한참 내전 중이었다. 여러 파벌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사모아 전역에서는 위험한 교전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왕은 교회를 반대했다. 후기 성도가 되기 위한 침례는 왕명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어 침례를 받으면 투옥될 거라는 소문마저 나돌았다. 이제 침례를 요청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1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모아 성도들은 코코넛 잎으로 지붕을 엮고 백자갈과 조개껍질로 바닥을 깔아 집회소를 지었다. 플로렌스 딘은 남편과 같이 선교 사업을 하던 또 다른 여성인 루이자 리 자매와 함께 금요일마다 상호부조회 모임을 열었다. 그러는 동안 장로들은 사모아의 다른 섬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작은 범선 한 척을 구입했다. 그들은 새로 산 배를 Faa‘aliga[파알리가]로 명명했다. 이는 사모아어로 “계시”를 뜻했다.2

1888년이 끝나 갈 무렵, 조셉과 플로렌스, 그들의 어린 아들, 그리고 몇몇 선교사들은 아우누우를 떠나 이웃의 더 큰 섬인 투투일라로 근거지를 옮겼다. 그러나 투투일라에는 인구가 적었고, 그곳의 남자들은 대부분 참전을 위해 집을 떠나 있었다.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얼마 후 조셉은 자신과 선교사들이 이제 더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우폴루섬으로 가서 사모아의 행정과 무역의 중심지인 아피아에 가 보기로 했다.3

조셉은 우폴루에서 미국 영사와 접촉하여 왕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또한, 그는 하와이인 선교사인 키모 벨리오가 약 25년 전에 침례를 준 이포포라는 남자도 찾고 싶었다. 이포포는 조셉에게 벌써 두 통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는 자신이 사는 섬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힘을 보태 줄 선교사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 했다.4

3월 11일 밤, 조셉은 두 동반자인 에드워드 우드와 애들버트 비슬리와 함께 우폴루까지 112킬로미터가량의 항해 길에 나섰다. 항해 경험이 부족한 세 사람이 그 작은 배로 위험이 도사리는 바다를 건너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는 그들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조셉은 주님께서 그들이 이 길을 가기를 바라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선교사들은 하룻밤의 힘겨운 항해 끝에 우폴루에 다다랐다. 그러나 해변이 가까워졌을 무렵, 뜻밖에 강한 돌풍이 불어닥쳤다. 그 바람에 배가 기울어 순식간에 배 안으로 물이 들어찼다. 선교사들은 바로 옆에서 파도에 떠다니는 노와 상자, 짐가방들을 붙잡아 보려 애를 썼다. 그러던 중 약 400미터 거리에 있는 다른 배 한 척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선교사들이 크게 소리치며 손가락을 입에 넣어 휘파람 소리를 내자 마침내 그 배가 이쪽을 향해 방향을 돌렸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모아인들은 선교사들을 구하러 와 주었다. 그들은 한 시간이 넘도록 배를 바로잡고, 파도를 뚫고 돛과 닻을 건져다 주었으며, 선교사들의 물건들도 찾아주었다. 조셉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사례를 하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사모아인들은 조셉이 내민 손을 붙잡고 다정히 악수를 나누었다. 조셉은 주님께 그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했다.

조셉과 동반자들은 기진맥진한 몸으로 아피아에 도착했다. 선교사들은 여정 동안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 후로 며칠에 걸쳐 미국 영사와 이포포를 찾아 곳곳을 다녔다.5



한편, 유타에서는 스물아홉 살의 로레나 라슨이 네 번째 아기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벤트는 불법 동거 혐의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얼마 전 복역을 마치고 석방되었다. 로레나는 그와 복수결혼을 한 아내였으므로, 그녀의 임신 사실은 벤트가 또다시 법을 어겼다는 증거로 쓰일 우려가 있었다. 로레나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6

처음에 그녀는 맨타이 성전에서 봉사하며 숨어 지내기로 했다. 성전은 그녀의 집이 있는 유타 먼로에서 95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었고, 마침 그녀의 와드도 성전 봉사자로 나갈 사람이 필요했다. 로레나는 맨타이로 거처를 옮긴 후 한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며 지냈으나, 벤트와 다른 가족들에게 자식들을 맡기고 떨어져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로레나는 한 차례 유산할 고비를 넘긴 뒤, 성전 회장인 대니얼 웰스에 의해 명예롭게 해임되었다.7

그런 다음, 로레나와 벤트는 그녀와 자녀들을 위해 먼로와 맨타이 중간에 있는 레드먼드라는 마을에 집을 얻기로 했다. 밀고자들이 곳곳에 있었기에 로레나는 신원을 숨겨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름은 이제부터 해나 톰프슨이며, 아버지가 보러 오면 그를 “톰프슨 삼촌”으로 불러야 한다고 일러두었다. 로레나는 자신들의 진짜 이름을 밝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8

그녀는 가족과 함께 레드먼드에 도착한 뒤로 공공장소에 나가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가까운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모이는 자리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자매들은 로레나의 두 살배기 딸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가 “톰프슨 삼촌”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로레나에게 전해 주기도 했다.

레드먼드의 친절한 성도들은 로레나의 가족에게 지체 없이 봉사의 손길을 내밀었다. 부활절 일요일에는 집 문간에 신선한 달걀 한 바구니와 버터 한 덩어리가 놓여 있기도 했다. 그러나 로레나는 먼로에 있는 자신의 집이 그리웠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낯선 마을에서 홀로 세 아이를 돌보느라 매일매일 고투하고 있었다.9

그러던 어느 날 밤, 로레나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그 꿈에서 먼로에 있는 자신의 집을 보았다. 그녀의 집 잔디밭은 야생 덤불과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폐허가 된 집을 보고 가슴이 아팠던 로레나는 곧장 뜰로 가서 잡초를 뽑았다. 막 뿌리 깊은 잡초들을 뽑기 시작하던 중, 그녀는 바로 옆에 서 있는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그 나무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다. “지하생활 중에 자란 나무 또한 아주 좋은 열매를 내느니라.”

꿈은 곧 로레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장성한 자녀들이 접시와 우묵한 그릇, 자잘한 바구니 여러 개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모두 함께 맛있는 열매로 그릇들을 채운 뒤 그것들을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중에는 로레나의 후손들로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로레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감사함이 넘치는 가운데 잠에서 깨어났다.10



조셉 딘과 그의 동반자들은 아피아에 도착한 직후 사모아 주재 미국 부영사인 윌리엄 블랙록을 만났다. 선교사들은 그에게 사모아인 후기 성도들을 옥에 가둔다는 소문의 진위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부영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단순한 엄포일 뿐입니다.” 전쟁 중인 파벌 간에 맺은 조약 덕분에, 사모아의 국민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예배할 수 있었다.11

그러나 전쟁의 위협은 살기등등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아피아 항구에는 일곱 척의 군함이 정박해 있었는데, 그중 세 척은 독일군, 또 다른 세 척은 미국군, 그리고 나머지 한 척은 영국군 소속이었다. 각 국가는 태평양에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결의를 불태웠다.12

이제 선교사들은 이포포를 꼭 찾아내고 싶어 이번에는 그가 산다는 사모아의 동쪽 끝 마을인 살레아아우무아로 배를 타고 갈 계획을 세웠다.13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아피아에 폭풍이 불어닥쳤다. 바람이 휘몰아치고 크고 사나운 파도가 일자 조셉과 동반자들은 몸을 피할 곳을 찾아 부리나케 뛰었다. 그들은 그 지역 상점 주인의 헛간 위 다락으로 피신했지만, 곧 그 허물어질 듯한 건물이 큰 폭풍을 맞고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건물이 주저앉을 것만 같아 두려움에 떨었다.

폭풍은 더욱 격렬해졌다. 선교사들은 창가에 서서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항구에 정박한 커다란 군함들을 강타하는 광경을 겁에 질린 채 지켜보았다. 그때, 한 군함의 갑판에 거대한 파도가 부딪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바다로 모조리 휩쓸어갔다. 또 다른 군함에서는 급히 돛대에 올라 거미처럼 밧줄에 매달려 돛을 조정하려 하는 선원들이 있는가 하면, 안전한 곳으로 헤엄쳐 가기 위해 으르렁대는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이들도 있었다. 군함은 해변에서 겨우 100미터쯤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었지만, 선교사들로서는 선원들을 도울 길이 전혀 없었다. 조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뿐이었다.14

폭풍이 지나간 뒤, 해변에는 군함의 잔해와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고, 폭풍우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약 200명에 달했다.15 선교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바다로 나가기가 조심스러웠다. 강한 열대성 저기압이 형성되는 계절이면 언제든 예고 없이 또 다른 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었다.16 그러나 선교사들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포포를 찾아 살레아아우무아로 배를 움직였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여러 명의 사모아인이 배를 타고 그들을 마중 나와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을 이포포라고 소개했다. 이포포는 과연 새로운 선교사들이 자신의 섬에 올 날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으면서도 20년간 한결같이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에 충실하게 살아 왔다. 이제, 조셉과 그의 동반자들이 도착했으니 축하를 할 시간이었다. 선교사들은 이포포의 아내인 마탈리타를 만나 구운 돼지고기와 과일로 차린 만찬을 들었다.17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들은 이포포의 친구와 이웃들을 알아 갔다. 한 모임에서는 조셉의 말을 듣기 위해 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 강한 영이 그들과 함께했다. 사람들은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며 진심을 담아 질문했다.

어느 날 오후, 이포포와 선교사들은 가까운 개울로 나갔다. 이포포는 이미 침례를 받았으나 긴 세월이 흘렀으므로 다시 침례를 받고 싶다며 그들에게 부탁했다. 조셉은 새 친구 이포포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어서 이포포는 물가에 무릎을 꿇었고, 선교사들은 그를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해 주었다.

며칠 뒤 바람이 바뀌면서, 조셉과 동반자들은 투투일라로 돌아가기 위한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포포는 길을 알려 주기 위해 암초 너머까지 그들과 동행했다. 작별할 시간이 되자, 그는 선교사 한 명 한 명과 코를 맞대며 사모아식 인사를 나눈 후 그들을 보내 주었다.18



1889년 봄, 로레나 라슨의 남편인 벤트는 연방 보안관들을 피해 이웃의 콜로라도주로 가기로 결정했다. 콜로라도주는 에드먼즈-터커 법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인 줄리아는 나머지 가족과 함께 먼로에 남을 수 있었다. 벤트는 자신이 콜로라도에 안착하여 전갈할 때까지는 로레나와 그녀가 낳은 자녀들이 로레나의 오빠와 함께 유타에 머물기를 바랐다.19

그러나 로레나는 그 계획이 내키지 않았다. 로레나는 자신의 오빠가 형편이 좋지 않으며, 올케도 최근에 장티푸스에 걸려 고역을 치렀다는 것을 남편에게 환기시켰다. 그들은 로레나와 로레나의 아이들을 도와줄 처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임신 막달에 접어든 로레나는 남편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랐다.

벤트도 그에 동의하여, 로레나와 그들의 자녀들은 얼마 후 벤트와 함께 콜로라도를 향해 길을 떠났다. 콜로라도까지는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어 800여 킬로미터를 가야 했다. 콜로라도로 가는 길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고, 도중에 마주치는 사람들도 어딘가 위험해 보일 때가 많았다. 한번은 바위투성이 산비탈에 있는 웅덩이에 고인 물 말고는 마실 물이 아예 없었던 적도 있었다. 벤트가 물을 찾아다니는 사이, 로레나는 어둠 속에서 남편을 잃지 않았음을 확인하려고 간간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협곡을 따라 천천히 마차를 몰아야 했다.

로레나는 마침내 콜로라도 샌퍼드에 도착하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렸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작은 마을에 합류했다. 출산이 임박해 왔을 때, 로레나는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얼마나 혹독한 진통을 겪었는지, 그녀가 그러다 죽지 않을까 걱정한 이가 있을 정도였다. 마침내 8월 22일에 로레나는 아들 이넉을 낳았다. 산파는 26년간 자신이 받은 아이 중에 이렇게 큰 아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20

한편, 교회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계획된 법률과 관행들은 라슨 가족과 같은 가족들을 계속 압박해 왔다. 복수결혼을 하지 않은 성도들조차 그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아이다호준주의 입법부에서는 한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투표권을 행사할 사람은 일부다처제를 가르치거나 장려하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음을 맹세해야만 했다. 유권자 개인이 복수결혼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 법이 발효되자, 정부는 아이다호의 모든 성도, 즉 아이다호 인구 4분의 1에 가까운 사람이 투표를 하거나 관직에 오르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와 비슷한 취지로, 정부의 관리와 판사들은 미국으로 온 후기 성도 이민자들을 차별하며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려 했다.

이러한 조치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들이 미국의 사법체계를 따라 진행되었지만, 교회에 대한 여론은 매우 좋지 않았고, 교회에 유리한 판결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의회에서 에드먼즈-터커 법이 통과된 직후, 교회의 변호사들은 이 법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성도들은 대법원이 그 법안을 폐지해 줄 것을 기대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이 소송 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었는데, 성도들은 아직 나오지 않은 그 판결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21

샌퍼드처럼 외진 곳에 사는 로레나도 정부가 계속 이렇게 성도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가족과 교회는 영영 흩어진 채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22



라슨 가족을 비롯한 교회의 회원들이 가족을 지키고 신앙을 행사하기 위해 “지하생활”을 하는 동안, 제일회장단은 성도들의 종교의 자유를 지킬 새로운 방안들을 찾고 있었다. 윌포드 우드럽은 워싱턴 D.C.에서 협력자를 구하여 결국에는 유타를 주로 승격시키고 말리라고 결의를 다졌다. 그는 후기 성도들이 발행하는 신문의 편집인들에게 더는 정부를 공격하는 내용의 기사를 싣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회를 비판하는 정부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복수결혼에 대해 언급하지 않도록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촉구했다. 로건 성전의 회장에게는 주님의 집에서 복수결혼이 집행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23

이렇게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자, 새로 복수결혼을 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복수결혼은 이미 가르침 받은 원리이므로 계속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멕시코나 캐나다로 가도록 권고되었다. 그런 지역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미국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비공개적으로 복수결혼을 집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타준주에서도 드문드문 복수결혼이 집행되는 일이 있었다.24

1889년 9월, 윌포드 우드럽과 조지 큐 캐넌은 솔트레이크시티 북부의 성도들을 방문하던 중 한 스테이크 회장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복수결혼을 시작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지를 문의했다.

윌포드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곧바로 주지 않았다. 그 대신, 성도들이 미주리주 잭슨군에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을 받고도 반대가 극심하여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때를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 주셨고, 성전을 짓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는 성전 건축을 막은 자들이 감당할 몫으로 돌아갔다.

윌포드는 말했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 문제의 결과는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이 과정을 택한 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스테이크 회장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지금 시점에서는 유타준주에서 이런 방식의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뒤 윌포드는 조지를 가리키며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 캐넌 회장님이 계십니다. 캐넌 회장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조지는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윌포드가 이 사안에 관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인 데다가, 과연 자신이 그 말에 동의하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교회는 유타준주에서 복수결혼의 집행을 중단해야 하는가? 조지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윌포드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대답하지 않고 잠자코 대화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조지가 자신의 일지에 이 대화를 기록한 것에 따르면, 나중에 그는 윌포드의 말을 두고 거듭해서 고심을 했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나에게 그것은 대단히 무거운 질문이다. 그리고 내가 알기에, 열쇠를 지닌 분이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다.”25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질문들이 늘어 가는 가운데, 수사 게이츠는 1889년 10월에 Young Woman’s Journal『영 우먼스 저널』의 창간호를 냈다.

몇 달 전에 그녀는 제이컵과 함께 유타로 돌아온 뒤 자신이 낼 잡지에 대한 홍보를 시작했었다. 6월에 수사의 언니이자 젊은 여성 상호향상회 회장단의 보좌인 마리아 두걸도 솔트레이크 스테이크의 젊은 여성들에게 이 새로운 잡지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고, 잡지에 글을 기고해 줄 것을 독려했다. 몇 달 뒤, 몇몇 신문에 곧 수사의 잡지가 나온다는 소식이 실렸다.26

수사도 여러 후기 성도 작가들에게 잡지에 시와 산문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성도들은 『우먼스 익스포넌트』, Juvenile Instructor『주버나일 인스트럭터』, Contributor『컨트리뷰터』와 같이 교회가 지원하는 신문과 잡지를 통해 여러 해 동안 글쓰기 재능을 연마해 왔다. 유럽의 성도들 또한 영국 선교부의 『밀레니얼 스타』, 스칸디나비아 선교부의 Skandinaviens Stjerne『스칸디나비안 스티에네』와 Nordstjarnan『노드스탸르난』, 스위스-독일 선교부의 Der Stern『데 스텐』에 글을 기고했다.27

성도들은 이런 글을 가리켜 “가정 문학”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이는 브리검 영이 내세웠던 “가내 공업”이나 설탕, 철, 명주와 같은 현지 생산 제품 등을 떠올리게 했다. 1888년에 전한 설교에서 올슨 휘트니 감독은 성도들이 지닌 가장 훌륭한 문학적 재능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정 문학 작품을 더 많이 쓰도록 교회의 젊은이들을 독려했었다.

“신문과 잡지를 위해, 특히 우리가 펴내는 가정 출판물을 위해 글을 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책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책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나라와 국민에게 영예가 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도 유익과 혜택을 안길 것입니다.”28

수사는 『영 우먼스 저널』 창간호에 조지핀 스펜서, 루비 러몬트, 룰라 그린 리차즈, 엠 에이 와이 그린핼시, 그리고 친자매인 루 돌턴과 엘런 제이크먼을 포함하여 교회의 유명 작가들 중 몇 사람이 쓴 가정 문학 작품을 실었다. 또한, 수사가 직접 쓴 글 몇 편과 젊은 여성 상호향상회 회장단의 서신, 그리고 로메니아 프랫이 건강과 보건을 주제로 쓴 칼럼도 창간호를 장식했다.29

이 잡지에 쓴 첫 번째 사설에서, 수사는 머지않아 교회에 속한 전 세계 젊은 여성들의 글을 『영 우먼스 저널』에서 다루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여성들이여, 기억하자. 이것은 여러분의 잡지다. 이 잡지의 영향력이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런던에서 샌드위치제도까지 확장되게 하자.”30



그해 가을, 유타의 연방 판사는 유럽에서 온 여러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은 후기 성도이니 미국에 충성하지 않으리라는 그 나름의 판단 때문이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에 반감을 품은 회원들은 성도들이 정부에 반대하며 성전에서 정부에 적대적인 맹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방 검사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패한 정부 관리들과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하던 시기의 설교들을 인용했다. 이러한 설교는 마지막 날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교회의 다른 가르침들과 더불어, 성도들이 정부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증거로 채택되었다.31

윌포드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맞서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성전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지 않기로 엄숙히 성약을 맺었기에, 성전에 관한 언급에 대응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곤란한 일이었다.32

윌포드는 11월 말에 변호사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법정에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교회가 이제는 복수결혼을 엄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윌포드가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윌포드는 변호사들의 요청에 어떻게 응할지 확신이 없었다. 교회에 적대적인 세력을 달랠 목적으로 그런 조처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일까? 윌포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시간이 필요했다.33

밤이 되어서야 변호사들과 헤어진 윌포드는 몇 시간에 걸쳐 앞으로 할 일을 상고하며 기도로 인도를 구했다.34 그와 성도들은 시온을 건설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그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을 또 다른 기회를 찾아 1847년에 솔트레이크밸리에 왔다. 그러나 40여 년이 흐른 지금, 교회의 반대자들은 가족을 찢어 놓고, 여성과 남성들에게서 투표권을 빼앗으며, 이주와 집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단지 교회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려 했다.

머지않아 성도들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며, 성전도 그중 하나일 터였다. 그렇다면, 휘장 이편과 저편에 거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과 승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윌포드의 기도에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 “세상의 구주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네가 사는 세대에 관하여 내가 밝히고 약속하였으며 명한 모든 일이 일어날지니, 아무 권능도 나의 손을 막지 못하리라.”

정확히 해야 할 바를 알려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구주께서는 성도들이 영을 따른다면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약속하셨다.

구주께서는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나 주는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방법으로 사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나의 성도들을 건져 내리라.”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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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장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image: 성명서를 알리는 전보]1889년 12월 14일, 새로 부름받은 사도인 안톤 룬드는 유타 에프라임의 자택에서 제일회장단의 전보를 받았다. 외국에서 온 성도들이 최근 미국 시민권 획득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근심하던 제일회장단은 성도들이 절대 충성스러운 시민이 될 수 없다는 비난에 대응하는 발표문을 내고자 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비난과 여러 잘못된 주장을 부인하는 발표문 초안을 작성했으며, 여기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안톤의 이름도 넣고자 했다.1

안톤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의식과 정보에 맞서 교회를 옹호해 왔다. 어린 시절에 조국 덴마크에서 교회에 들어온 그는 믿음을 이유로 반 친구들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 안톤은 분노 대신 인내와 친절로 친구들을 대했으며, 결국에는 그들과 우정을 쌓고 존중받을 수 있었다. 안톤은 유타의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 열여덟 살에 덴마크를 떠났으며, 그때부터 수십 년간 그와 그의 아내 새니, 그리고 그들의 여섯 자녀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2

안톤은 성명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좋다며 제일회장단의 전보에 즉각 답신을 보냈다. 그는 맨타이 성전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등 교회의 여러 직책에서 책임을 맡아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온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다른 일원들과 달리, 안톤은 복수결혼을 한 적이 없었다. 또한, 현대의 사도 중 영어가 아닌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첫 번째 사도였다. 윌포드 우드럽은 이러한 차이점들이 정원회에 축복이 되리라고 확신했으며, 안톤이 정원회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 안톤의 정중한 태도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재능은 교회가 다음 세기를 향해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3

안톤이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자, 윌포드는 조지 큐 캐넌에게 사도로서 안톤에게 영감 받은 조언을 전하도록 부탁했다. 이는 안톤이 새로운 책임에 준비되도록 돕기 위한 조치였다. 조지는 안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부름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평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하셨겠지만, 형제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고, 그분의 권능을 구하고, 형제님을 둘러싼 그분의 천사들을 통해 그분께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조지 캐넌의 권고를 들은 안톤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는 것은 사도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받는 계시가 자신이 내린 판단과 어긋나 보이더라도 그 계시에 끝까지 충실해야 했다. 조지는 안톤에게 이렇게 일렀다. “절대적으로 겸손하셔야 합니다.” 안톤은 주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에 온유하게 귀를 기울이는 한편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했다. 조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에게 그분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4

안톤이 전보에 답신을 보낸 그날,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데저렛 뉴스』에 발표문을 게재했다. 그들은 교회는 폭력을 혐오하며, 미국의 일부다처제 금지법하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국 정부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한 말로 밝혔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단언했다. “우리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 수락할 의향이 없는 종교의 자유를 우리에게 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를 이루는 필수 구성원으로서 정부 및 미국의 국민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염원한다.”5



그해 겨울,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국가에 명확히 알리고자 힘쓰는 동안, 제인 매닝 제임스는 자신이 믿는 바를 명확히 알고자 조셉 에프 스미스 앞으로 편지를 썼다. 이제 예순이 넘은 제인은 자신의 다음 생이 어떠할지 걱정스러웠다. 유타에 사는 성도들은 대부분 성전 의식을 받고 이생과 다음 생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봉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인이 이해하기에, 흑인 후기 성도인 자신은 그런 더 높은 의식들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제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지상의 모든 나라를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음을 알았다. 제인은 그 약속이 분명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했다.6

제인은 다음 생만이 아니라 이생에서 자신의 가족이 처한 상황도 염려스러웠다. 그녀는 1870년 봄에 남편 아이잭과 이혼했다. 그리고 1874년경에 다른 흑인 후기 성도인 프랭크 퍼킨스와 재혼했지만, 그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세 자녀와 여러 손주를 병으로 잃었다. 아직 네 자녀가 살아 있었으나, 넷 중 그녀만큼 교회에 충실한 자녀는 없었다.7

그녀는 다음 생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곳에 그녀가 거할 곳과 함께할 가족은 있을 것인가?

제인은 나부에 살던 어린 시절에 조셉과 에머 스미스의 집에 살며 그 집에서 일했다. 그때 에머는 제인에게 자신과 조셉의 딸로 입양될 것을 권했지만, 제인이 그 말에 직접적인 답을 하기 전에 조셉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제인은 성도들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특별한 인봉을 통해 다른 가족에 입양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에머가 자신에게 그런 방식을 통해 에머의 가족에게 입양되도록 권해 왔다고 믿었다.8

제인은 1883년 초에 자신의 엔다우먼트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존 테일러 회장을 찾아갔다. 테일러 회장은 그녀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직은 흑인 성도들이 성전에서 더 높은 의식들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몇 년 전, 또 다른 흑인 성도인 일라이자 에이블이 자신의 성전 의식을 받기 위해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테일러 회장은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있었다. 그 결과, 일라이자가 1830년대에 멜기세덱 신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테일러 회장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9

테일러 회장과 그렇게 논의하고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제인은 다시 한번 그에게 간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가 흑인이고 피부가 검으니 저를 위한 엔다우먼트는 기대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음을 언급하며 이렇게 물었다. “지금은 모든 경륜의 시대 가운데 가장 충만한 시기인데, 저를 위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까?”

제인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은 제가 살아온 삶을 아십니다. 저는 제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후, 제인은 에머가 자신에게 권했던 말을 이야기하며, 조셉 스미스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분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다면, 저는 영혼 깊이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10

제인이 편지를 보낸 직후, 테일러 회장은 남부의 여러 정착촌과 멕시코를 방문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났고, 결국 그녀에게 답을 전하지 못한 채로 서거했다. 4년 뒤, 제인은 자신의 스테이크 회장에게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는 데 필요한 추천서를 받았다. 스테이크 회장은 이렇게 적었다. “자매님은 이 특권에 만족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얼마 후, 제인은 로건 성전으로 가서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 딸, 그리고 사망한 친척들을 위해 침례를 받았다.11

제인은 이번에는 조셉 에프 스미스 앞으로 편지를 썼다. 그녀는 스미스 가족에게 입양되기 위해 필요한 의식 등 여러 성전 의식들을 받고 싶다며 기회를 청했다. 그녀는 이렇게 문의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일 가능하다면, 언제쯤일까요?”12

제인은 이 편지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기에 4월에 다시 편지를 썼다.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다. 제인은 계속하여 회복된 복음과 선지자들을 믿는 신앙을 견지하면서, 자신이 주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호부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압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제인은 최근 조셉 에프 스미스의 형인 존 스미스를 통해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었다. 그녀는 축복문 속에 나오는 약속을 믿었다.

그녀의 축복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대의 원을 들으셨으니, 그대가 맺은 성스러운 성약에 충실하라. 그대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손이 그대 위에 있으며, 그대는 진실로 보상을 얻으리라.”

“그대는 그대의 임무를 완수하고 성도들 가운데서 그대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그대의 이름은 대대손손 명예롭게 기억되리라.”13



1890년 4월 말의 어느 오후, 에밀리 그랜트는 흐린 날씨 속에서 친구 조지핀 스미스의 집으로 향했다. 에밀리와 조지핀은 모두 콜로라도의 작은 마을인 매나사에 살고 있었다. 매나사는 로레나와 벤트 라슨이 사는 샌퍼드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유타 성도들이 사는 더 큰 정착촌들에서 멀리 떨어진 매나사는 “일부다처제 과부들”, 즉 복수결혼을 하고 지하생활 중인 아내들의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에밀리는 그곳에서 외로움을 느꼈지만, 자신과 두 딸인 네 살배기 데시와 갓난아기 그레이스를 위해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이 마을에서 가정을 꾸려 나가 보려고 분투하고 있었다.

마차를 타고 조지핀의 집까지 짧은 거리를 가는 동안, 데시는 사랑하는 “엘리 삼촌”이 같이 가지 못해 안달하며 소리쳐 울고 슬퍼했다. 에밀리도 슬프기는 마찬가지였다. “엘리 삼촌”은 에밀리가 자신의 남편이자 데시와 그레이스의 아버지인 사도 히버 그랜트를 부르는 말이었다. 히버의 세 번째 아내인 에밀리는 편지에서나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나 히버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 이름을 썼다.

히버는 에밀리와 딸들과 이틀을 보낸 뒤 바로 몇 시간 전에 솔트레이크시티의 집으로 돌아갔다. 에밀리는 조지핀에게 가서 기운을 좀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에 도착하기 무섭게 에밀리는 울음을 터트렸다. 조지핀은 에밀리의 기분을 이해했다. 조지핀도 사도 존 헨리 스미스와 복수결혼을 했으며, 존 헨리도 얼마 전에 잠깐 마을로 와서 가족을 보고 갔었다.14

에밀리에게 히버의 방문은 언제나 짧기만 했다. 둘은 솔트레이크시티 제13와드에서 함께 자랐고, 오랜 교제 끝에 1884년 봄에 결혼했다. 에밀리는 히버와 복수결혼을 했으므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고, 결혼 후 6년 동안은 자주 거처를 옮겨다니며 아이다호 남부와 영국, 그리고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친정집의 숨은 공간 등에서 생활했다.15

이제 에밀리는 히버와 떨어져 지내는 그 긴 시간이 언젠가 끝나기를 바라며 매나사에서 지내고 있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에밀리에게 이 작은 마을에서의 삶은 아직 낯설기만 했다. 어떤 때는 자신이 문명과 수백 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히버는 에밀리에게 힘이 되어 주기 위해 가구가 갖춰진 집을 구해 주고, 말과 소, 닭을 사들이고, 인부를 고용하고, Salt Lake Herald『솔트레이크 헤럴드』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또한, 시어머니인 레이철 그랜트가 에밀리와 지내기 위해 이 외딴 마을까지 온 일도 있었다.16

에밀리는 매나사에서 히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곳에서 난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당신만 빼고요.”17

히버가 다녀가고 2주가량 시간이 지난 뒤, 에밀리는 히버에게 편지로 매나사에서 열린 모임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 모임에 참석한 교회의 두 지도자가 이 마을의 “과부들”은 다시는 유타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의회가 다음으로 할 일은 교회 지도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일이 될 거래요. 그렇게 되면 우린 여기로 와서 자리를 잡았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에밀리는 매나사에 살아서 행복할 날은 절대 올 것 같지 않았다.18 몇 달 뒤, 에밀리는 히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기도하지만, 아직은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우울해요. 사랑하는 여보, 잊지 말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더는 제정신으로 버티지 못할 테니까요.”19

8월 17일 일요일, 윌포드 우드럽과 그의 보좌들이 작은 정착촌 매나사를 방문했다. 그 무렵에 미국 대법원은 에드먼즈-터커 법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소송 건을 놓고 의견이 갈렸으나, 에드먼즈-터커 법이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성도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로 과반수가 이 법을 유지하는 쪽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판결에 따라 정부의 관리들은 에드먼즈-터커 법의 제재 사항을 이행할 전권을 쥐게 되었고, 따라서 교회는 더 많은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놓였다.20

조지 큐 캐넌은 매나사의 성도들과 함께한 모임에서 가족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 마을의 남자들 중 두 명 이상의 아내와 생활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그들 때문에 마을 전체가 문제에 빠지거나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몇몇 남자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이튿날 조지를 찾아가 가족이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피력했다.21

윌포드와 보좌들이 떠나기 전에 에밀리는 그들과 다른 지인들을 초대해 아침을 대접했다. 식사가 끝나자, 에밀리와 몇몇 여성들은 기차역까지 그들을 배웅했다. 그러다 기차가 연착되는 바람에 에밀리는 제일회장단과 조금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마침내 기차가 도착하자, 그녀는 제일회장단 한 명 한 명과 차례로 손을 맞잡았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에밀리도 그들처럼 매나사를 떠나고 싶었다. 그녀는 히버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그분들은 기차로 떠나시고, 우리는 이 적막한 곳으로 돌아왔어요.”22



제일회장단이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온 8월 말은 마침 유타에 하와이 성도들의 첫 번째 정착촌인 이오세파가 세워진 지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이었다. ‘이오세파’는 조셉의 하와이식 이름이었다.23

하와이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던 1850년대에 하와이 왕국은 주민들이 하와이제도를 떠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교회 지도자들은 하와이 성도들의 집합 장소로 라이에 정착촌을 세웠다. 그러나 법이 서서히 완화되면서, 1880년대에는 일부 하와이 주민들이 성전 축복을 받고 싶다는 열망으로 유타준주에 집합하기 시작했다.

1889년, 제일회장단은 유타에서 하와이 성도들이 가정과 농장을 꾸리기 적당한 장소를 찾기 위해 세 명의 하와이인이 포함된 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회는 여러 지역을 따져 본 뒤, 몇 곳을 제안했으며, 그중에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남서쪽으로 10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770만 제곱미터 규모의 목장이 있었다. 제일회장단은 위원회가 찾은 지역들을 검토한 끝에 새로운 정착촌을 세울 용도로 그 목장에 대한 매입 결정을 내렸다.24

이오세파의 성도들은 이듬해 내내 집을 짓고, 작물을 심고, 가축을 돌보며 열심히 일했다. 이오세파에서 보낸 첫 번째 겨울은 특히 하와이의 열대 기후와 비교해 보자면 혹독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이곳은 토양이 비옥하고 언제든 인근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쓸 수 있었기에, 정착민들은 여름에 거둬들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끈기 있게 그 시간을 견뎠다.25

이오세파 설립 1주년을 축하하던 날은 날씨가 맑고 따뜻했다. 각각 한 명씩 아내를 동반한 제일회장단이 정착촌 부근에 이르자, 사막의 풍경 한가운데 자리한 초록 오아시스 같은 이오세파가 모습을 드러냈다. 주변의 들판에 길게 자란 옥수숫대에는 껍질 밖으로 얼굴을 내민 큼지막한 옥수수들이 달려 있었고, 추수를 마친 들판에는 황금빛 건초 더미들이 쌓여 있었다.

하와이 성도들은 선지자 및 그의 보좌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방문객들을 둘러싸고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특히 보좌인 조지 큐 캐넌과 조셉 에프 스미스는 둘 다 젊었을 때 하와이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기도 했다. 저녁이 되어 즐거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이오세파의 성도들은 노래를 부르고 기타와 만돌린과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이튿날에도 기념행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성도들은 축하 행진을 한 후 구덩이를 파고 익힌 고기로 점심을 차렸다. 음식 축복을 할 때가 되자 조지가 36년 만에 처음으로 하와이어로 기도를 드렸다.

그날 오후,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특별 모임이 열렸다. 모임을 시작하며 솔로모나라는 형제가 열렬한 기도를 드렸다. 수십 년 전에 조지에게 침례받았던 솔로모나는 이제 아흔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다. 카엘라카이 호누아라는 성도는 바다의 섬들에 살던 주민들을 시온에 모아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 말씀을 전했다. 또, 카울레이나모쿠 형제는 몇몇 회원이 이오세파를 떠나 태평양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슬픔을 표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충실히 생활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도들은 이오세파 전역에서 함께 이날을 축하했고, 윌포드와 조지, 조셉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다. 조지는 이제 전만큼 하와이어를 잘하지는 못하는데도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거의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있어 놀랍기만 했다.26



이오세파에서 돌아오고 며칠이 지난 뒤, 제일회장단은 로건과 맨타이, 세인트조지의 성전을 몰수하겠다는 헨리 로런스의 위협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헨리 로런스는 에드먼즈-터커 법에 따라 교회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새로 임명된 연방 관리였다.

과거에 교회 회원이었던 헨리는 20년이 넘게 성도들을 격렬히 반대해 온 인물이었다. 그는 윌리엄 가드비와 일라이어스 해리슨이 이끄는 “새로운 운동”의 일원이었고, 이주한 성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론 난 최근의 재판에서 교회에 불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에드먼즈-터커 법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몰수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헨리는 성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다른 재산과 함께 성전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다.

9월 2일, 제일회장단은 결국 헨리가 윌포드에게 교회의 재산에 대한 법정 증언을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제일회장단은 소환장을 피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갔다. 그들은 성도들이 처한 곤경을 안타깝게 여기는 몇몇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러나 그들도 성도들이 계속 복수결혼을 하는 한, 미국 정부나 국민들이 교회에 관한 생각을 바꾸리라는 희망을 줄 수가 없었다.27

몇 주 뒤 유타로 돌아온 윌포드와 보좌들은 유타 위원회가 얼마 전 연방 정부에 연례 보고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타 위원회는 유타의 선거를 관리하고 성도들의 복수결혼 금지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연방 관리들로 구성된 단체였다. 올해 올린 보고서에서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공공연히 복수결혼을 장려하고 승인한다며 허위 주장을 펼쳤다. 또한, 아무 증거 없이, 지난 한 해 동안 유타에서 41건의 복수결혼이 집행되었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복수결혼을 완전히 근절하려면, 의회가 더 가혹하게 교회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28

이 소식을 들은 윌포드는 분노했다. 교회 내 복수결혼과 관련된 상황을 아직 공개적으로 알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미 유타는 물론 미국 어디에서도 복수결혼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터였다. 더욱이 연례 보고의 주장과 달리, 새로운 복수결혼이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큰 노력을 기울였다.29

9월 22일, 윌포드는 유타 위원회의 연례 보고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회장 관저인 가도 하우스에서 보좌들을 만났다. 조지 큐 캐넌은 연례 보고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하며 이렇게 말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제정된 교리와 법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알리기에 이렇게 좋은 기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30

그날 진행된 여러 모임을 마친 후 윌포드는 인도를 구하며 기도했다. 만일 교회가 복수결혼 시행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복수결혼을 행하고 있지 않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불리한 법을 통과시킬 것이었다. 시온은 혼돈과 혼란의 도가니가 되고, 더 많은 남성이 투옥되며, 정부는 성전을 몰수할 것이었다. 새로운 성전들이 헌납된 후로 성도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수십만 건의 의식을 집행해 왔다. 정부가 성전을 압류한다면, 휘장 이편과 저편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스러운 복음 의식들을 받을 길이 막히게 될 것인가?31

이튿날, 윌포드는 교회 회장으로서 자신은 언론에 성명서, 즉 공식 발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조지에게 전했다. 그런 뒤 그는 비서와 함께 개인방으로 들어갔고, 조지는 바깥에서 대기했다.

그사이 사도 프랭클린 리차즈가 선지자를 찾아 가도 하우스에 왔다. 조지는 지금은 윌포드가 틈이 나지 않으므로 그를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잠시 후, 윌포드가 방금 구술한 발표문을 들고 방에서 나왔다. 그는 이제 유타 위원회의 보고에 대한 흥분이 가신 얼굴이었다. 그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으며, 기쁘고 만족하는 듯 보였다.

윌포드는 그 문서를 낭독하게 했다. 지난해에 복수결혼이 새로 집행되었다는 주장을 부정하며, 교회는 정부와 협력하고자 함을 공고히 하는 내용이었다. “국가가 복수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므로,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며 이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자 한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조지가 말했다. 그는 그 발표문이 출판될 만큼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개념은 옳다고 생각했다.32

다음날, 제일회장단은 글 쓰는 재능이 탁월한, 비서 조지 레이놀즈와 신문 편집인 찰스 펜로즈, 감리 감독단 보좌 존 와인더에게 발표문을 다듬어서 출판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뒤 윌포드는 수정된 글을 사도 프랭클린 리차즈와 모지스 대처, 매리너 메릴에게 보였고, 그들은 글을 더 다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수정이 마무리되어 성명서로 불리게 된 이 글에는 앞으로는 복수결혼이 행해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명시되었고, 윌포드는 반드시 국법에 순종할 것이며 성도들 또한 그렇게 하도록 그가 설득하리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우리는 일부다처제 또는 복수결혼을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자에게도 이의 실행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이로써 본인은 그 법률에 따르고자 하며, 본인이 감리하는 교회 회원들도 똑같이 행하도록 그들에 대한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본인의 뜻을 선언하는 바이다.”33

그 자리에 있던 사도들은 이 문서를 승인하여 전보로 언론사에 보냈다.34

조지 큐 캐넌은 자신의 일지에 이날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 모든 것은 우드럽 회장님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우드럽 회장님은 주님께서 그 일이 우드럽 회장님의 의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며, 회장님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데 한 치의 의심도 없으셨다.”35

윌포드 또한 성명서에 대해 자신의 일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서의 삶에서 교회의 현세적 구원을 위해 행동해야만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36

그는 정부가 복수결혼에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윌포드는 기도를 통해 영감을 얻었고,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한 그분의 뜻을 밝혀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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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장

옳은 일


[image: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의 창문들]1890년 9월 26일 아침이었다. 칠십인 제일 평의회의 일곱 회장 중 한 명인 비 에이치 로버츠는 잠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집에 거의 다 왔을 것이라고 짐작했다.1

자신이 타고 온 북행 열차가 그날 아침 열 시쯤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열차는 밤사이에 빠르게 이동하는 대신, 유타 한복판에 있는 사막의 덤불 속 어딘가에 멈춰 섰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남행 열차가 탈선해 주위 선로는 박살이 나 있었던 것이다. 비 에이치와 함께 여행 중이던 네 명의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기에, 비 에이치와 사도 존 더블유 테일러는 사고 현장으로 걸어가 보기로 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탈선한 열차의 화물칸들만 전복되어 있었다. 객차들은 멀쩡했으므로, 비 에이치와 존 더블유는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로 갔다.

한 객차 안에서 존 더블유는 비 에이치에게 손짓하며 신문을 하나 내밀었다. 비 에이치는 그 신문을 받아들고 기사 제목들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국법을 따라 이제 새로 행하는 복수결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었다.2

잠시 동안, 비 에이치는 자신의 몸 속으로 한 줄기 빛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곧 그의 영혼에 울렸다. 잠시 안도감과 이해력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문제에 관해 숙고하자, 그의 분석적인 사고력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하며 여러 의문이 밀려왔다.3

그는 자신이 복수결혼을 위해 감옥에서 지냈던 시간과 그 때문에 자신의 아내들이 치른 희생을 떠올렸다. 성도들이 복수결혼을 지키고 옹호하기 위해 겪었던 그 모든 일은 어떻고, 수십 년간 그것을 지지하며 설파된 수많은 설교는 또 어찌 된단 말인가? 비 에이치는 성도들이 복수결혼으로 말미암아 어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겁쟁이가 되기로 한 것인가?4

비 에이치와 존 더블유는 함께 여행하던 다른 사도들과 합류했다. 조지 큐 캐넌의 아들인 에이브러햄 캐넌은 그 소식에 놀라지 않는 것 같았다. 프랜시스 라이먼 역시 담담하게 우드럽 회장이 이미 미국에서 복수결혼을 새로 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성명서가 그 주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공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 에이치는 사도 존 헨리 스미스의 마음도 그 자신과 존 더블유 테일러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행 열차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비 에이치와 사도들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북쪽으로 짧은 거리를 걸어 솔트레이크시티로 향하는 다른 열차에 올라탔다. 기차가 덜커덩거리며 선로를 따라 나아가는 동안, 그들의 대화는 주로 그 성명서에 관한 것이었다. 마음이 더욱 괴로워진 비 에이치는 마침내 사도들과 함께하던 자리를 빠져나왔다.

혼자 따로 앉은 그의 마음속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들끓었다. 그의 동반자들이 무슨 이유로 성명서를 지지하든, 그는 성도들이 복수결혼의 원리를 고수했어야 하는 이유를 열 가지는 더 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때문에 교회가 전멸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5



며칠이 지난 9월 30일, 히버 그랜트는 가도 하우스에서 열린 모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그 성명서에 대해 논의했다. 히버는 교회에서 그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믿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시련이 끝나게 될지는 그도 확신하지는 못했다.6

그 성명서는 교회가 더 이상 “일부다처제나 복수결혼을 가르치지 않으며, 어떠한 사람도 그런 결혼을 새로 실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성명서는 성도들과 정부 양쪽에 몇 가지 불명확한 문제를 던졌다.7

히버가 사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 몇몇 사도들은 그 성명서가 일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성도들이 합법적으로 복수결혼을 시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시행을 유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로렌조 스노우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호의를 얻기 위해 필요한 단계라고 믿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성명서를 발표한 덕에, 마음이 정직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정과 존중을 보일 것입니다. 그 성명서는 분명히 효용성이 있을 것이며, 그렇기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8

프랭클린 리차즈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우드럽 회장님이 그 성명서를 발표할 준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셨다고 확신합니다. 그 성명서가 낭독되었을 때, 저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제때 주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9

존 더블유 테일러는 그 성명서에 대해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히버가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은 직후에 사도 부름을 받았었다. 아버지 존 테일러 회장이 사망한 후, 존 더블유는 아버지의 문서 가운데서 결혼에 관한 계시라고 알려진 것을 하나 발견했다. 1886년 9월 27일 자로 기록된 그 계시는 존 더블유가 보기에 복수결혼을 시행하라는 계명이 결코 철회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듯이 보였다.10

그 계시가 십이사도 정원회에 소개되거나 성도들에 의해 경전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지만, 존 더블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계시가 계속적이며, 계시가 새로운 상황과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드럽 회장에게도 계시를 주셨다는 신앙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주님께서 우드럽 회장님에게 이 성명서를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은 때가 되면 그것을 가져가실 수도, 다시 주실 수도 있습니다.”11

이튿날, 더 많은 사도들이 각자 그 성명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언급했다. 존 더블유 테일러와 마찬가지로 존 헨리 스미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드럽 회장님이 그 성명서를 발표하신 것은 기꺼이 지지하지만, 그것을 발표한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서는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 성명서가 하나의 백성인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칠까 봐 두렵습니다.”12

그 정원회에서 유일하게 일부일처주의자인 안톤 룬드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성명서가 결과적으로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발표가 나온 것을 찬성합니다.”13

히버 역시 자신은 그 선언에 대해 만족한다고 정원회에 말했다. “그런 성명서가 나오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드럽 회장님은 그저 우리가 해 온 것을 세상에 알렸을 뿐입니다.”14

그다음 날, 사도들은 제일회장단과 만났으며, 저마다 그 성명서를 하나님의 뜻으로 지지했다. 이후에, 일부 사도들은 교회의 비판자들이 그 성명서에 만족하지 못하고 복수의 부인과 헤어지거나 이혼하지 않은 남성들을 계속 고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우드럽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계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각자 자신의 아내들에게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히버에게 복수결혼으로 맞은 아내인 아우구스타와 에밀리를 강제로 버리도록 내몰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일지에 히버는 이렇게 적었다. “이 일은 나에게 큰 시련이 되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어떤 것도 지지할 수 없을 것 같다.”15



10월 6일, 조지 큐 캐넌은 교회의 가을 연차 대회 셋째 날에 참석하기 위해 태버내클에 도착했다. 모임을 시작하고 얼마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올슨 휘트니를 소개했다. 솔트레이크시티 제18와드의 감독인 올슨은 모임에 참석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그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요청받았다.16

조지는 그 성명서를 들으면서 우드럽 회장이 자신에게 말씀을 하도록 요청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모임에 앞서 우드럽 회장은 조지가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지만, 조지는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첫 번째로 그 성명서에 관해 말씀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가 공적인 말씀을 전한 모든 세월을 통틀어,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도록 부탁받은 적은 결코 없었다.17

그 전날, 조지는 이 모임에 참석할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제일회장단과 계시에 관한 설교를 했었다. 조지는 이런 설교를 전했다. “교회의 회장단은 여러분이 걷는 것과 똑같이 걷습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 그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마다 거기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주님이 보시듯 처음부터 그 길의 끝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후 조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뜻이 주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견해와 상충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18

올슨이 성명서 낭독을 마치자, 로젠조 스노우가 성도들에게 그것에 대한 지지를 물었다. 회중석 곳곳에서 손이 올라왔다. 단호하게 손을 드는 이들도 있고, 쭈뼛쭈뼛 손을 드는 이들도 있었다. 전혀 손을 들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많은 성도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직접적인 반대는 없는 듯했다.19

그런 후 우드럽 회장은 조지를 향해 말씀을 하도록 권했다. 조지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연단으로 다가갔지만, 그의 머릿속은 하얬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시작하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전할 말과 생각들이 마구 떠올랐다. 조지는 교리와 성약 124편 49절을 폈다. 그것은 그가 우드럽 회장이 복수 결혼에 관한 교회의 새로운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우드럽 회장이 언급한 성구였다.20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의 아들 가운데 어떠한 자들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명령을 주어, 그 사람의 아들들이 그 일을 수행하려고 가서 자기들의 능력을 다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하여 부지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공격하여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에는, 보라, 그 사람의 아들들의 손에 더 이상 그 일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헌물을 받음이 내게 마땅하도다.”21

그 성구를 소리 내어 읽은 조지는 회중에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온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제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방침을 주신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뜻을 알려 주실 때, 저를 포함한 모든 후기 성도들이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성명서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의심하며 선지자가 그것을 진작에 발표했더라면 최근 몇 년간의 고통과 박해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명서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구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이렇게 촉구했다.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간증을 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빈손으로,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그곳을 나오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22

조지가 말씀을 마치자, 우드럽 회장이 연단으로 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왕국과 교회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사업을 이룩할 백성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후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는 나나 또는 이 교회의 회장의 직을 맡는 다른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성명서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심시켰다.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일을 하려고 시도한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나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후 우드럽 회장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단상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23



그날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명서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 덕분에 교회의 박해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며 태버내클을 떠났다. 그들은 모임에서 영적 힘과 평안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갈등을 겪거나,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는 성도들도 있었다.

복수결혼은 크나큰 도전을 안겨 주었고 그중에는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것들도 있었지만, 복수결혼은 많은 성도들의 삶에 축복이 되었다. 두 세대에 걸쳐 복수결혼이 시행되면서 결혼을 소망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많은 성도들이 대가족을 이루며 충실한 자녀들을 키웠고, 그 자녀들은 헌신적인 부모, 교회 회원, 지도자, 선교사가 되었다. 또한 다문화 간에 많은 결혼이 이루어져, 교회의 다양한 이민자들이 단합을 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은 박해로 함께 고통을 겪으며 똘똘 뭉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성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게 되었다.24 2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일부다처제, 불법 동거, 또는 복수결혼과 관련된 기타 행위로 기소되었다. 그들 중 930명가량이 유죄 선고를 받아 감옥에 들어갔다. 마틴 해리스의 종손녀인 벨 해리스는 자신의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은 탓에 갓난 아들에게 젖을 먹이던 중에 감옥으로 보내졌다. 많은 성도들에게 그처럼 가혹한 경험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기꺼이 치른 희생이었다.

비 에이치 로버츠는 그 연단에서 성명서가 낭독되는 것을 듣는 것이 일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반대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가 앞서 받았던, 그 성명서가 옳다는 확신이 다시 들지 않았기에 손을 들어 성명서를 지지할 수가 없었다.25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지나 영은 성명서를 지지했지만, 그녀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했다.”26

한 달 전에 사모아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돌아온 조셉 딘도 그날 태버내클에 있었다. 그는 성명서가 고통스럽긴 하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여겼다. 그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성도들 중 다수가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며 어떻게 의사 표시를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것 같았다. 상당수의 자매들이 소리 없이 울었고 형제들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27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으나 날씨는 쌀쌀하고 궂었다. 지붕 위로 비가 후두두 떨어지는 동안, 몇몇 성도들은 성명서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했다. 그 성명서에는 이미 복수결혼을 한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구체적인 방침은 나와 있지 않았다. 복수결혼을 한 일부 여성들은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봐 걱정을 했다. 다른 여성들은 성명서가 정부를 달래고 지하생활의 불안정과 두려움을 종식시키기를 바라며 낙관했다. 많은 여성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성명서를 개개인의 상황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할 때까지 계속 숨어 지내기로 했다.28

그 소식이 캐나다 카드스턴에 전해지자, 지나 프레센디아 카드와 그녀의 이웃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그 성명서가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다. 지나는 『우먼스 익스포넌트』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야 우리의 진정한 입장이 알려지고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성명서가 발표되기 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우리의 지도자들이 승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시온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입니다.”29

이후에 『영 우먼스 저널』에서 수사 게이츠는 젊은 여성들에게 성명서에 관해 가볍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그녀는 복수결혼이 여성들에게 성약의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주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런 기회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제 그런 기회들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권고했다. “시온의 젊은 여성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 못지않게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명서가 발표된 것에 관해 단 한 마디라도 어리석고 철없이 환호하는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가장 엄숙하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30

매나사에서 성명서에 관해 처음 알게 된 에밀리 그랜트는 침통했다. 하지만 그 성명서가 옳은 일이라는 증거를 느끼자 그녀의 침울한 마음은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썼다. “곤경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처음으로 쏟아지는 빛줄기를 보는 것 같아요.”31



이 무렵에 로레나와 벤트 라슨은 콜로라도에서 생계를 유지하느라 여러 달 동안 고생한 끝에 유타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샌퍼드에 있는 농지에서는 수확물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 벤트는 다른 일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유타 먼로에서 첫 번째 아내인 줄리아와 그들의 대가족과 함께 살 계획을 하였고, 로레나와 그녀의 자녀들은 16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마을에 사는 아이들의 외삼촌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다.32

라슨 가족은 다른 일행 없이 여러 날을 바위투성이 협곡을 지나왔다. 이제 유타주 모압의 너무나 아름다운 사막 마을이 그들에게 쉼터가 되어 주었다.

앞선 휴식지에서 벤트와 로레나는 교회 지도자들이 복수결혼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하지만 모압에서 그들은 솔트레이크시티의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로레나가 천막에 남아 있는 동안, 벤트는 그 성명서에 관해 알아보러 갔다.

천막으로 돌아온 벤트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에서 복수결혼 시행을 중지하고 국법을 따르기로 했음을 발표했다고 로레나에게 말해 주었다.

로레나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복수결혼이 자신과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지금껏 그녀는 그 원리를 실천하느라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심적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그런 희생 덕분에 그녀는 더 높은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제 와서 성도들에게 복수결혼을 중단하라고 하시는 걸까?

로레나는 벤트가 자신을 위로해주기를 바랐지만 벤트는 그녀를 위로하기는커녕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버렸다. 로레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요, 네. 당신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죠. 당신은 다른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서 그쪽 부인과 오순도순 살면 될 테고, 나는 하갈처럼 쫓겨나겠죠.’33

로레나의 마음에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왔다. ‘만일 주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 원리를 번복한 거라면, 복음의 어떤 부분도 소용이 없는 거야.’라고 그녀는 생각했다.34 그녀는 하나님이 흔들림 없는 확고한 분이듯이 복수결혼도 확고부동한 교리라고 믿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외의 것을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다가 로레나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그 성명서는 자신과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남편과 아버지에게서 사랑과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버려지는 것일까?

로레나는 침구 속으로 풀썩 들어갔다. 사방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땅이 갈라져서 자신과 아이들을 삼켜 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천막 속에서 어떤 강력한 존재가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왔다. 그러더니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에 비하면 결코 불합리한 것이 아니란다. 주님께서 네가 만사에 기꺼이 순종하려 한다는 것을 보시면, 이 시련은 사라질 것이다.”

밝은 빛이 로레나의 영혼을 감쌌으며, 그녀는 평안과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벤트가 천막으로 돌아왔다. 로레나는 그에게 자신의 고통을 거두어 간 존재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제야 벤트는 고백했다. “어떤 말로도 당신을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버드나무 숲으로 갔었다오. 그리고 주님께 위로자를 보내 달라고 간구했다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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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장

아주 오랜 침잠


[image: 판사의 판결봉]1891년 2월 25일 오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인 제인 리차즈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 여성협의회 제1회 대회에서 발표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 이틀하고도 반나절 동안, 미국 전역에서 온 여성들은 교육과 자선, 개혁, 문화 부문에 들인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발표를 이어 갔고, 제인은 그 발표들을 흥미롭게 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차례였다. 강당은 후기 성도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해 모인 수백 명의 청중으로 빼곡했다.1

상호부조회는 설립된 지 5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체로 성도들의 필요 사항을 돌보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본부 상호부조회의 회장인 지나 영은 여성의 참정권 확보와 같은 이상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면 교회의 여성 조직들이 필히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렇기에 전국 여성협의회에 참가하는 일은 상호부조회와 젊은 여성 상호향상회 지도자들에게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 그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비슷한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었다.2

에멀라인 웰스는 학식이 높고 유타의 여성 문제를 잘 아는 여성들을 대회에 파견하고자 했고, 이에 제인이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선택되었다. 담대한 사람을 보내고 싶어 했던 에멀라인은 제인이야말로 그러한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라 믿었다.

에멀라인과 세라 킴볼을 비롯한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은 워싱턴에서 제인을 만나 합류했다. 이들은 유타를 떠나기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 또는 제일회장단 일원 중 한 명에게 각각 그들의 조직을 대표하도록 축복받고 성별받았다.

이전에 워싱턴을 방문했던 저명한 후기 성도 여성들과 달리 이들은 성도들을 위해 막후교섭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교회 여성 조직의 지도자 자격으로, 유타만이 아니라 상호부조회와 젊은 여성 상호향상회가 설립된 모든 지역에서 그들이 하는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3

제인과 유타의 대표단이 협의회에 합류하기에 앞서, 위원회는 그들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심의를 열었다. 위원회의 대다수 여성들은 상호부조회가 여성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 힘쓰고, 미국과 전 세계에서 여성들을 조직하고, 거국적으로 여성 운동을 펼치는 유명 지도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노력한 점을 인정했다.4 그중 한 여성은 그들이 오는 목적이 복수결혼을 설파하는 데 있다고 믿어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유타의 대표단을 믿어도 된다는 증거로서 성명서를 언급하며 성도들을 옹호하는 입장에 섰다. 결국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상호부조회와 젊은 여성 상호향상회를 전국 여성협의회에 받아들이는 데 합의했다.5

차례가 돌아오자, 제인은 간결하게 발언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모인 여성들을 향해 상호부조회는 모든 사람이 사랑과 선의, 평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그와 유사한 믿음을 지닌 만방의 여성에게 감사를 표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큰 목표는 만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6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제인은 상호부조회 및 성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은 사람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난 여성들과 그들이 하는 일을 존경스럽게 여겼고, 자신에게 성명서가 500부쯤 있어서 복수결혼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새로 알게 된 많은 친구들에게 유타를 방문해 달라고 초대하기도 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후기 성도를 알고자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함께 지내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7



그해 겨울, 에밀리 그랜트는 거세게 휘몰아치는 콜로라도의 차디찬 바람을 홀로 견디는 것이 갈수록 더 힘들게 느껴졌다.8 교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뒤로 교회와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의 관료들은 이제 성도들의 투표권을 빼앗거나 성전을 몰수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 대법원은 복수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재산을 다시 상속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의 일부다처제 금지법은 계속 시행되었다. 전만큼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아직도 보안관들은 일부다처제 및 불법 동거 혐의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었다.9 만일 에밀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매나사를 떠난다면 그녀가 히버 그랜트와 복수결혼을 한 사실이 바깥에 알려져 그들의 가족은 위험해질 수 있었다.10

그러던 중 1891년 3월에 에밀리의 아버지인 대니얼 웰스가 세상을 떠났다. 에밀리는 두 딸 데시와 그레이스를 데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솔트레이크시티로 갔다. 히버도 아내가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자신과 에밀리가 결혼 관계를 비밀에 부친 채 각각 다른 집에서 생활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하기만 한다면, 가족이 더 가까이서 생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11

에밀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온 그녀를 위해 축하 파티를 열어 주고 싶었지만, 에밀리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고 싶었다. 에밀리는 히버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어디서든 눈에 띄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을 뿐이에요.”12 에밀리는 히버가 사는 곳에서 몇 구역 떨어진 곳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으로 들어갔고, 히버와는 주로 편지로 소통을 이어 갔다. 이런 삶을 바란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에밀리는 남편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생활하는 것보다는 이편이 훨씬 나았다.13

그해 봄, 에밀리와 히버의 딸 데시는 다섯 살이 되었다. 에밀리는 자신과 가족을 보안관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신을 “메리 해리스”, 히버를 “엘리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도 데시를 “패티 해리스”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제 상황이 나아졌으므로, 에밀리와 히버는 과감히 가명을 버리고 편지에서 서로를 칭할 때 본명을 쓰기 시작했다.

데시의 생일날, 에밀리는 데시에게 새 드레스를 입히고 머리카락을 곱슬곱슬하게 말아 새로 마련한 파란 리본을 묶어 주었다. 그리고 에밀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넌 숙녀가 되어 가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큰 비밀을 하나 말해 줄 거야.” 에밀리는 데시의 진짜 이름을 알려 주고, 사실 엘리 삼촌이 아빠였단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14

얼마 후에 데시는 새로 사귄 두 친구인 레이철과 루티가 실은 자신의 자매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레이철과 루티는 데시의 아빠와 아빠의 다른 아내인 루시가 낳은 딸들이었다. 어느 날, 열 살 난 루티는 작은 수레를 매단 노란 조랑말 플랙시를 끌고 에밀리의 집으로 갔다. 루티는 자매들을 말에 태워 주고 싶어 했다. 에밀리는 아이들을 나가게 해도 괜찮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마음이 약해져 결국 허락해 주었다. 데시와 그레이스가 올라타자, 곧 그 작은 수레는 앞으로 달려 나갔다.15

에밀리는 마침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에밀리는 히버와의 관계를 숨기는 것이 싫었고,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도시를 나다닐 자유를 소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이 서로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내가 그 일을 모두 견뎌 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 또한 견딜 힘이 생기기를 기도한다.”16



그해 봄, 19세의 존 윗소는 로건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을 졸업했다. 존은 수사학과 독일어, 화학, 대수학, 기하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학위수여식에서 표창을 받았다.17

그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마다 전율을 느꼈다. 브리검 영 대학은 신생 학교였으므로 학교 도서관에는 책이 많지 않았고, 실험실도 장비가 미비했다. 교수들은 대학에서 높은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주제를 단순화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법을 아는 탁월한 교사들이었다.

학장인 조셉 태너는 프로보 브리검 영 아카데미의 유명한 학장이자 현재 36여 곳의 교회 학교들을 관리하는 칼 메이저의 제자였다. 유럽과 중동에서 선교 사업을 한 조셉은 종교 과목도 담당하며 존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구원의 계획과 복음의 회복을 가르쳤다. 신학은 존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신학을 통해 품성과 삶을 조망하는 눈을 길렀으며, 옳고 그름의 차이에 대해 더욱 민감해졌다.18

졸업을 앞두고 있을 무렵, 조셉은 존에게 자신과 여러 젊은 후기 성도 학생들과 함께 그해 여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해 보자고 권했다.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성 있는 대학교였다. 조셉은 후기 성도 학생들이 일류 교육을 받기를 바랐다.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것을 활용하여 유타 지역 학교들의 교육을 질적인 면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었다.19

언제나 아들이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길 바랐던 존의 어머니 아나는 존이 학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리라 믿으며 하버드행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존은 지역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학비를 마련했고, 노르웨이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며 아나에게 침례를 주었던 안톤 스칸퀴 등 이 가족의 다섯 친구들 또한 존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존은 졸업 후 한 달도 안 되어 하버드로 떠났다. 얼마 후, 아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세놓은 뒤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사했다. 그곳에서는 자신과 둘째 아들 오스보네가 가계를 꾸리고 존의 학비를 대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아나는 존에게 자주 편지를 썼다. 그녀는 한번은 이런 편지를 아들에게 보냈다. “분명 처음에는 자잘한 어려움도 많고 사소하게 실망하는 일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모두 네게 큰 쓰임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네가 감히 상상하거나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시간을 정해 두고, 그리고 원할 때마다 감사하며 마음을 낮추고 그저 기도로 주님께 머리를 숙이거라.”20



조셉 에프 스미스는 체포와 기소의 위험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지하생활을 이어 가고 있었다. 히버 그랜트와 달리 조셉의 복수결혼은 공공연히 알려진 일인데다 제일회장단의 일원이라는 그의 위치 때문에 조셉은 오랫동안 연방 보안관들의 표적이 되어 왔다.

그는 주중에는 해가 지면 아내와 자녀들을 보러 갔다가, 가도 하우스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잠을 잤다. 또, 주말이면 매주 다섯 아내의 집을 차례로 다녔고, 그럴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족들과 더 길게 하룻밤씩을 보냈다.21 도피자처럼 산다는 것은 사람을 맥 빠지게 했다. 조셉은 이모인 머시 톰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주님께서 제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짐을 덜어 주실 때까지는 당분간 숨어 지내야 할 운명이에요.”22

1891년 6월, 조셉은 미국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 앞으로 편지를 써서 자신에 대한 모든 범죄 혐의를 사면 또는 무효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셉은 교회와 미국 정부의 관계가 호전되었으므로 자신이 사면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23

그러나 그는 사면을 요청하며 아내들을 버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 성명서에는 이미 복수결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지시는 드러나지 않지만, 윌포드 우드럽은 스테이크 회장단과 총관리 역원들에게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지를 은밀히 이야기해 주었다. “성명서는 미래의 결혼과만 관련이 있으며, 이미 복수결혼을 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내들과 자녀들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그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의상,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결혼을 통해 맺은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들도 극소수 있었으나, 성도들 대부분은 덜 극단적인 방법으로 성명서를 따르려 했다. 어떤 사람들은 복수결혼을 통해 꾸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그들을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소와 수감의 표적이 될 수 있는데도 마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듯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다.

조셉은 자신이 성명서를 따르는 동시에 동거를 금지하는 법에도 순종하고 있다고 믿으며 전과 다름없이 계속 가족들을 보살피는 쪽을 택했다.25

9월 초, 조셉은 한 신문 기사를 통해 해리슨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한 사실이 발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통지서를 직접 받을 때까지는 이 일을 축하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았다. 조셉은 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나는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사건에 짓눌려 아주 오랫동안 침잠해 있었어. 어떤 형태로든 자유가 생긴다면, 나는 마치 죽었다 살아났거나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경험을 하고 모든 걸 새로 배워 나갈 것이라네.”26

얼마 뒤, 사면 통지서가 날아왔다. 조셉은 깊이 감사하며, 자신을 시작으로 성명서가 발표되기 전에 복수결혼을 했던 모든 성도가 사면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자신 한 명이 사면됐다고 해서 정부가 오래전에 결혼한 아내들과 계속 함께 사는 형제들을 새로 기소하는 것까지 중단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조셉은 안전을 위해 밤에는 제일회장단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대가족을 부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다섯 아내들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27

사면 후 돌아온 첫 번째 일요일에 그는 솔트레이크시티 제16와드의 주일학교에 참석했다. 조셉은 주일학교 반에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 몇몇 오랜 친구 및 지인과 담소를 나눴다. 그날 오후, 조셉은 태버내클에서 열린 오후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그곳에서 말씀을 하기로 지명되어 있었다.

조셉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주체 못할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 태버내클에서 회중 앞에 서는 특권을 마지막으로 누린 지 7년이 조금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어서 조셉은 마치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어린아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회복은 주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간증하며 회복에 대해 간증했다. “이 간증을 제 가슴과 영혼에 새겨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 간증은 그 누구도 주거나 앗아갈 수 없는 빛과 희망, 기쁨, 위안을 제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성도들이 주님과 법 앞에 옳고 명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원했다. “우리는 지금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후기 성도의 손에 요구하시는 바입니다.”28



조셉 에프 스미스가 사면된 직후, 윌포드 우드럽은 성도들이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임을 선포했다. 인부들이 2년 전에 성전 지붕을 마무리한 덕에 목수들과 다른 기술자들은 연중 쉬지 않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물의 외부에도 아직 할 일이 많았는데, 성전 중앙의 가장 높은 첨탑 위에 커다란 천사상을 설치하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천사상은 유타에서 자라 미국 동부와 파리에서 폭넓은 예술 교육을 받은 저명한 예술가 사이러스 댈린이 제작할 예정이었다.

10월 초, 여남은 명의 교회 역원들이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해 10만 달러를 모금한다는 계획에 합의했다. 그러나 성전 완공에는 그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해 보였다.29 그 무렵에 제일회장단과 몇몇 사도들은 에드먼즈-터커 법하에 정부가 몰수했던 약 40만 달러 가치의 교회 재산을 돌려 달라고 호소했다.30

압류된 교회의 재산을 회수하면 성도들은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 중 일부가 심리에 출석하여 일부다처제 금지법을 따르기로 한 교회의 약속과 관련된 연방 변호사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만 했다.31

교회의 변호사들은 심리를 앞둔 몇 주 동안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들에게 연방 변호사들이 할 법한 질문들을 알려 주었다. 몇몇 사도들은 교회 내 복수결혼의 미래에 관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걱정스러워했다. 복수결혼은 완전히 종료되었는가? 아니면, 성명서는 일시적인 조치였는가? 남편이 복수결혼을 한 아내들과 계속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칫하면 정부로부터 큰 신뢰를 잃을 수도 있었고, 혹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 불쾌하게 할 수도 있었다.32

심리가 열린 1891년 10월 19일, 미국 정부의 변호사인 찰스 베리언은 윌포드를 상대로 몇 시간 동안 질문을 이어 갔다.33 변호사의 질문은 윌포드가 복수결혼에 대한 교회의 입장과 성명서의 목적을 뚜렷하게 밝히도록 고안되어 있었다. 질문이 오면, 윌포드는 현재 복수결혼을 하여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의 상태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서도 변호사들의 질문에 정직히 답변하려 했다.

심문이 시작되었고, 찰스는 윌포드에게 이미 복수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성명서가 어떤 의미를 띠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남편과 아내로서 연을 끊어야 하는가?

윌포드는 그 질문에 즉답은 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법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저는 성명서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는 복수결혼을 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었음을 알았고, 그들에게 결혼 서약을 어기도록 요청한다는 것은 결단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나 개개인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국법에 순종할 책임 또한 있었다.34

“이 성명서가 나온 목적은 오로지 이 법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까?” 찰스는 성명서 발표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진정성을 가늠할 셈으로 질문을 했다.

이에 윌포드는 이렇게 답변했다. “저는 교회의 회장으로 지명되었을 때 이 문제를 살펴보았고, 이 교회에서 복수결혼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그 생각을 확신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복수결혼을 한 소수의 성도들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수만 명의 성도들 또한 일부다처제 금지법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일들을 언급했다. 윌포드는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그러한 이유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영감에 따른 발표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35

“당신의 교회에 이 성명서를 개인의 권고와 조언으로 발표하고, 계시로서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찰스의 질문에 윌포드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보기에 영감은 곧 계시입니다. 둘은 근원이 같습니다. 언제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라고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찰스는 성명서가 일부다처제 금지법 아래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물인지를 물었다.

윌포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36



심리가 끝난 다음 날, 『데저렛 뉴스』를 비롯한 지역의 신문들은 윌포드의 법정 증언을 그대로 기사에 실었다.37 일각에서는 선지자가 성명서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자 신중을 기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편들이 복수결혼으로 얻은 아내들을 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그의 말을 오해하기도 했다.38

세인트조지에 사는 한 남성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가 교회의 회장으로서 이렇게 발표하자,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복수결혼과 그 성약 및 의무에 대한 계시를 뒤집어 버렸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그의 증언을 구실 삼아 복수결혼을 통해 꾸린 가정을 버리는 사람들도 나타났다.39

윌포드는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대답이 애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방법으로는 변호사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성명서를 이유로 아내들과 자녀들을 버리거나 도외시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회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십이사도에게 거듭해서 밝혔다.40

윌포드는 조셉 에프 스미스와 조지 큐 캐넌처럼 복수결혼을 한 아내들과 계속하여 자녀를 갖는 남성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성들이 복수결혼을 통해 이룬 가족들과 따로 살며 그들이 잘 살아가도록 부양해 줌으로써 국법을 준수하고 그들이 맺은 성약도 지킬 수 있으리라고 그는 믿었다. 우드럽 가족의 경우, 윌포드는 공식적으로는 아내 에머와 생활했지만, 계속하여 다른 아내들인 세라와 딜라이트, 그리고 그들과 자신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부양하고 보살폈다.41

윌포드는 그가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닐까 의문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알리기로 결심했다. 로건에서 열린 스테이크 대회에서 윌포드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많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계속해서 복수결혼을 시행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수감되지 않고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국법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었을까요?”

그는 말했다. “이 실행을 중지하지 않[았다면] 시온 땅 전역에 걸쳐 모든 의식은 중지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혼란이 지배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죄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련은 온 교회에 닥쳤을 것이며, 우리는 강제적으로 이 실행을 종료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일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모든 성전을 우리 손에서 떠나가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저 자신도 감옥에 가고 다른 사람도 모두 거기에 가게 했을 것입니다. 때가 이르러 제가 그 일을 하도록 명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제게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주님 앞으로 갔고 주님께서 제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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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샘에서 영감을 얻어


[image: 나팔 부는 천사상]1892년 1월 초, 지나 영과 에멀라인 웰스는 상호부조회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회의 다른 일원들을 만났다. 임원회 자매들은 전 세계 후기 성도 여성들이 이 일을 함께 기념하기를 바라며, 교회의 모든 상호부조회에 나름대로 기념행사를 열 것을 독려하는 편지를 보냈다.1

모든 자매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시작된 이 편지에서, 그들은 각 상호부조회 회장단에게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신권 지도자들을 지역의 기념행사에 초청하고, 조직 위원회를 꾸려 이 행사를 계획하도록 요청했다. 각 지역은 나부에서 처음으로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던 3월 17일 오전 10시 정각에 기념행사를 시작하여, 두 시간 뒤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며 모두 함께 기도”하기로 계획되었다.2

지나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기념행사가 준비되도록 돕기 위해 에멀라인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했다. 에멀라인은 3월 초까지 눈코 뜰 새 없이 행사 계획에 매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려고 애쓰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3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회는 태버내클에서 솔트레이크시티의 기념행사를 열기로 계획했다. 그들은 조셉 스미스와 에머 스미스, 엘리자 알 스노우, 지나 영의 대형 초상화를 연단 뒤편에 걸어 회당을 장식하고자 했다.4

그러나 상호부조회의 초대 회장인 에머 스미스는 일리노이에 머물며 복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므로, 그녀의 초상화를 회당에 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 논쟁이 격해지자, 지나는 윌포드 우드럽 회장에게 그녀의 초상화를 거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윌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편협한 사람일 것입니다.”5

50주년 기념행사 당일, 회당의 오르간 파이프에는 네 사람의 초상화가 모두 걸렸다. 또한 그 옆으로는 1842년에 조셉 스미스가 여성들에게 넘겨 준 열쇠를 상징하는 뜻에서 열쇠 모양으로 꽃 장식이 준비되었다.6 지나와 에멀라인은 벳시바 스미스, 세라 킴볼, 메리 이사벨라 혼 등 지난 50년간 상호부조회의 사명을 진전시켜 온 여성들과 함께 연단에 앉았다. 회당은 수천 명의 상호부조회 자매들로 가득 찼고, 조셉 에프 스미스와 십이사도 정원회의 두 사도를 비롯한 많은 남성들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7

지나는 전 세계에서 교회의 여성들이 이날을 축하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모임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회당과 유타 곳곳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만이 아니라 이 대륙의 모든 사람,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바다의 섬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 말을 듣고 이해하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이 조직의 자매로서 병들고 고통받으며 궁핍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독이도록 성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실천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보석을 모으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상호부조회가 조직된 지 50년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멀라인은 모임을 마치며 회중을 향해 물었다. “그것은 단지 5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조직을 설립했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여성이 그릇된 생각과 미신, 어둠에서 해방되고, 세상에 빛이 비쳤으며, 복음이 여성을 해방했고, 지식의 열쇠가 주어지고, 여성이 하나님의 샘에서 영감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8



이 무렵, 하버드 대학교의 찰스 엘리엇 총장이 미국 서부를 여행하던 중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했다. 적은 수였지만 지난해에 하버드에 온 후기 성도 학생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던 찰스는 회당에서 강연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했다.

그의 짧은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은 7,000명에 달했다. 찰스는 성도들 편에 서서 그들을 하버드를 설립한 초기 영국인 정착민들과 비교하며,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성도들의 노고와 근면에 찬사를 보냈다.9 나중에 『솔트레이크 트리뷴』을 포함한 신문들이 성도들에 대한 그의 우호적인 시각을 비판하자, 찰스는 다음과 같은 말로 성도들을 옹호했다.

“나는 그들이 이제 재산권과 사상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로마 가톨릭, 유대교, 감리교 같은 타종파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10

아나 윗소는 여동생 페트롤리네와 열네 살 된 아들 오스보네와 함께 청중 가운데 앉아 있었다. 1년 전에 맏아들 존을 하버드로 진학시켰던 아나는 그 학교에 다니는 후기 성도 학생들을 매우 높이 평가한 이 저명한 연사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11

윗소 모자는 이제 솔트레이크시티 제13와드에서 페트롤리네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 와드는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성도들이 많아 간증 모임에서 여러 언어를 들을 수 있었다. 오스보네는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시온의 협동조합 상업 협회의 상점에서 일했고, 아나와 페트롤리네는 재봉사로 일했다. 또한, 아나와 오스보네는 그 지역 스테이크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매주 강의를 들었다.12

4월의 첫 번째 주말, 솔트레이크시티에는 한겨울처럼 눈이 내렸다. 그러나 수요일인 4월 6일 아침이 되자 날은 맑게 개었고, 아나와 오스보네는 템플스퀘어 안팎으로 늘어선 4,000여 인파와 함께 솔트레이크 성전 동쪽 중앙의 첨탑 꼭대기에 관석이 놓이는 장면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석재로 된 반구형의 관석은 사이러스 댈린이 제작한 3.7미터 높이의 천사상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천사상은 그날 오후에 올려질 예정이었다. 관석과 천사상이 놓이면 성전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마지막으로 내부 공사가 끝나면 성전 헌납이 가능해질 것이었다.13

성전을 둘러싼 거리 곳곳은 마차로 빼곡했다. 구경하는 이들 중 몇몇은 더 잘 보이는 곳을 찾아 우마차와 전신주, 옥상 같은 곳으로 올라갔다.14 북적거리는 군중 틈에 선 윗소 모자는 우드럽 회장과 교회 지도자들이 성전 뜰에 놓인 연단에 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악단의 연주에 맞춰 태버내클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조셉 에프 스미스가 개회 기도를 드렸다. 그런 뒤, 교회의 건축가이자 브리검 영과 에밀리 파트리지의 아들인 조셉 돈 칼로스 영이 성전 맨 꼭대기에 있는 비계에서 소리쳤다. “이제 관석을 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15

우드럽 회장은 연단 끝으로 가서 성도들을 바라보며 양팔을 높이 들고 외쳤다. “만방의 백성들이여!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 관석을 놓을 것입니다!” 그가 단추를 누르자, 전류가 흐르고 장치의 걸쇠가 풀리면서 제 위치에 관석이 놓였다.16

그런 뒤, 성도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불렀다. 뒤이어, 사도 프랜시스 라이먼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가 함께, 또 개별적으로, 필요한 대금 전액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1893년 4월 6일에 헌납식을 할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라이먼이 제안한 날짜는 브리검 영이 성전의 초석을 놓은 지 4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조지 큐 캐넌은 이 제안에 대해 지지를 물었고, 성도들은 오른손을 들고 “예!”라고 외쳤다.17

프랜시스는 성전 완공을 위해 사비로 큰돈을 내놓았다. 아나는 자신의 이름으로 5달러, 오스보네의 이름으로 10달러를 내고, 존도 돈을 내고 싶어 하리라는 생각에 존의 이름으로도 10달러를 더 냈다.18



그해 봄, 조셉 에프 스미스는 예순셋의 제임스 브라운을 만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다. 제임스는 지금보다 한참 젊었을 적에 몰몬 대대에서 행군했고, 타히티와 그 주변 섬들에서 애디슨과 루이자 프랫, 벤자민 그루아드 같은 이들과 선교사로 봉사했다. 1851년에 아나환초에서 봉사하던 중에 그는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누명을 쓰고 체포된 적이 있었다. 그때 제임스는 타히티로 압송된 후 수감되었다가 결국은 추방을 당했다.19 정부는 다른 선교사들도 그곳을 떠나라며 압박을 가했고, 그 후로 그곳의 선교부는 폐쇄되었다.

그로부터 40년가량 지난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은 남태평양 지역의 선교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1891년 7월, 사모아 선교부는 두 명의 젊은 장로인 브리검 스무트와 앨바 버틀러를 통가로 보내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했다. 6개월 뒤, 사모아 선교부의 두 선교사인 조셉 댐런과 윌리엄 시그밀러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 가서 오랫동안 교회로부터 고립되어 생활해 온 타히티 안팎의 성도들에게 성역을 행하며 그곳의 선교 사업을 재개했다.20

그러나 조셉 댐런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그와 윌리엄이 파악한 바로는 그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후기 성도가 여러 해 전에 남태평양 지역에 선교사를 파견했던 복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이끌어 가려면 더욱더 숙련된 사람이 선교부에 필요하다고 믿었다.21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제임스의 집을 찾아간 조셉 에프 스미스는 타히티의 선교사들에게 받은 편지를 꺼내며 이렇게 물었다. “소시에테제도에서 다시 선교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든, 그리고 어느 곳으로든 저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임스가 답했다.22 이제 그는 세 명의 아내와 여러 자녀와 손주들을 둔 노인이었다. 제임스는 몸이 좋지 않은 데다 여러 해 전에 총기 사고로 다리도 잃은 상태였다. 그런 몸으로 남태평양까지 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힘든 일이었다.

조셉 에프는 제임스에게 선교사들의 편지를 건네며 읽어 보도록 권했다. 그런 뒤, 그는 내일 다시 와서 한 번 더 의향을 묻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그 집을 떠났다.23

제임스는 편지를 읽어 보았다. 젊은 선교사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사람인 제임스는 타히티 사람들이나 그들의 언어에 익숙했기에 잘 해낼 수 있을 것이었다. 제임스는 제일회장단이 태평양제도로 가도록 요청한다면, 그렇게 하리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해낼 힘을 주신다고 믿었다.24

이튿날 조셉 에프 스미스가 다시 찾아오자, 제임스는 선교사 부름을 수락했다. 그리고 몇 주 뒤, 제임스는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한 후 자신과 함께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아들 일랜도와 함께 도시를 떠났다.

제임스와 일랜도는 또 다른 한 명의 선교사와 함께 그다음 달에 타히티에 도착했다. 댐런과 시그밀러 장로는 새로운 선교사들을 티니아라우라는 타히티 사람의 집으로 안내했다. 그는 제임스 부자가 쓰도록 침대 하나를 내어 주었다. 여독으로 지칠 대로 지친 제임스는 방 밖을 나가지 않고 며칠을 지냈다.25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방문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아나환초에서 왔다는 한 사람은 목소리를 들으니 제임스를 알아보겠다면서, 다른 사람들도 제임스의 얼굴은 기억을 못한다 해도 그 목소리만큼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객 중에는 제임스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 태어난 이들도 있었다. 그들 역시 제임스를 만난 것을 기쁘게 여겼다. 나이가 지긋한 한 부인은 그를 알아보고서는 영영 보내 주지 않을 듯 오랫동안 손을 붙잡고 악수를 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프랑스 장교들이 제임스를 체포하여 군함에 태우고 떠날 당시 아나환초에 있었다고 했다.

어느 날 밤, 제임스는 포헤미티라고 하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 아나환초 출신의 그는 제임스를 기억했다. 포헤미티는 이제 복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었지만, 제임스를 다시 만난 것을 기뻐하며 그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그는 만일 제임스가 아나환초에 간다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며 장담했다.26



하버드 대학교에 간 존 윗소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에게서 수시로 편지를 받았다. 두 사람의 편지는 항상 조언과 격려가 가득했다. 오스보네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다. “엄마가 화학 실험할 때 조심하라셔. 폭발같은 것 때문에 두 눈이 실명되어 가는 교수에 대한 글을 읽으셨거든.”27

아나는 편지를 통해 존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조언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될 거다. 네가 지금 가진 것과 앞으로 가진 것을 모두 들여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려무나. 그렇게 해서 모든 좋은 것을 지으시고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이 더 낫고 아름답게 되도록 지칠 줄 모르고 일하시는 그분께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28

일 년 전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처음 하버드에 왔던 날, 존은 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밤이면,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는 꿈을 꾸었다. 그런 꿈에서는 한 과목 한 과목을 통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하는 걱정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을에 있을 입학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는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다. 존은 학교 도서관에서 한 아름씩 책을 빌려 꼼꼼히 읽으며 공부했지만,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고는 좌절감에 휩싸였다. 가난한 노르웨이 이민자인 그가 다른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학생들 중에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사립 학교들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섭렵하고 온 이들이 많았다. 과연 유타에서 공부한 것만으로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처음 몇 달간 존은 불안감에 향수병까지 더해져서 아예 짐을 쌀 생각까지 했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계속 있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모국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시험도 잘 치러 내면서 입학시험을 통과했다.

벌써 하버드에서 1년을 수학한 존은 이제 더 자신 있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하버드 및 그 주변 몇몇 학교에서 공부하는 후기 성도 젊은이들과 함께 세를 낸 집에서 생활했다. 그는 숱하게 기도를 드린 후, 화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기로 선택했다. 후기 성도 학생들 중에는 과학자를 꿈꾸는 이들도 있었고, 공학, 법률, 의학, 음악, 건축, 경영 등의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공부하는 이들도 있었다. 다른 많은 대학생들처럼, 이 젊은이들 역시 학구적인 주제를 놓고 벌이는 격렬한 토론을 즐겼다.29

1892년 7월, 이들의 동료 화학자이자 교회에서 존경받는 학자인 제임스 탈매지가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교회 대학에서 사용할 실험 기기를 조사하고 수집할 목적으로 보스턴에 도착했다.30 제임스의 친구이자 전에 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수사 게이츠도 여름 학기에 영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하버드로 왔다.

존은 수사가 연설과 글쓰기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고, 수사 역시 교양 있고 예술을 사랑하는 존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되었다. 수사는 존과 나이가 비슷한 자신의 딸 리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여기 청년이 하나 있는데, 잘 생기고 침착한 데다 학구적이고 진중하단다. 성품도 아주 훌륭해. 정말이지 이렇게 뛰어난 학자가 또 있을까 싶구나. 너도 그 청년이 마음에 들 거야.”

수사는 이런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런데 춤은 전혀 못 출 것 같구나. 하지만 제임스 탈매지 못지않게 똑똑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에 걸맞게 얼굴도 번듯하단다.”31



로레나 라슨은 2년이 넘는 지하생활을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유타주 먼로에 다시 자신들만의 집을 마련했다. 그곳은 남편 벤트와 그의 첫 번째 부인인 줄리아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거리였다.32 그러나 로레나는 먼로가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항상 환영받는 느낌은 아니었다.

복수결혼으로 꾸려진 교회 내 수많은 가족들은 전과 다름없이 함께 살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먼로의 교회 회원들 중에는 남자가 복수결혼을 통해 얻은 아내와 계속 자녀를 갖는 것을 죄악시하는 이들이 일부 있었다. 로레나가 임신했음이 명백해지자, 그녀의 이웃과 일부 가족들은 그녀를 대놓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벤트의 어머니는 로레나 때문에 아들이 다시 감옥에 갈까 봐 두려워했고, 로레나의 자매 중 하나는 복수결혼을 해서 임신한 여자는 간음한 여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말까지 했다. 또 어느 날에는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로레나의 친어머니가 집을 찾아와 로레나가 벤트와 계속 아기를 갖는 것을 책망하는 일도 있었다.33

그날 저녁, 벤트가 로레나와 아이들을 위해 장작 패기를 마쳤을 때, 로레나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들은 말을 남편에게 전했다. 그러나 벤트는 로레나를 연민하는 대신, 도리어 자신도 그 말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벤트는 이 일을 친구들과 여러 차례 의논했는데, 그들은 복수결혼으로 얻은 아내가 있는 남자는 첫 번째 아내와 지내야 하고 다른 아내들과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와 로레나는 인봉 상태를 유지할 테지만,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는 다음 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로레나는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았다. 성명서가 발표된 후로 벤트는 로레나에게 절대 그녀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몇 번이나 장담했었다. 그런데 출산을 겨우 몇 주 앞둔 이 시점에 그는 로레나와 아이들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로레나가 울음을 터트리자, 벤트는 그렇게 울어도 그들이 처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34

그러자 로레나는 벤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에서 그러는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난 절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벤트가 떠난 뒤, 로레나는 힘과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 산 너머에서 동이 틀 무렵, 로레나는 줄리아의 집 뒤편 마구간에서 일을 보던 벤트를 찾아갔다. 그녀는 남편에게 적어도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자신 곁에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 뒤에는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가도 좋다고 말했다. 이제 로레나의 친구는 하나님뿐이었고, 그녀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35

로레나는 2주 뒤에 딸을 출산했다. 아기가 태어난 지 닷새가 되었을 때, 로레나는 죽음에 관한 꿈을 꾸고는 겁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다. 만일 자신이 죽으면, 벤트가 아이들을 돌봐줄 거라 믿어도 되는 것일까? 벤트는 약속대로 출산 전까지 내내 로레나와 아이들을 부양했다. 그러나 그는 아이들과 거의 교류를 하지 않았고, 있더라도 그가 불안한 얼굴로 짧게 집에 다녀갈 때면 로레나와 아이들은 저녁에 잠깐 낯선 사람이 다녀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로레나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하자, 벤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꿈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불안한 마음은 도통 지워지지가 않았다. 로레나는 그다음 한 달 동안 자주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은 참을성 있게 시련과 고난을 견딜 것이며 성전 사업 등 당신의 일이 진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주님께 약속했다.36

그 꿈을 꾸고 5주가 지난 뒤, 로레나와 벤트는 불법 동거 혐의로 보안관에게 체포되었다. 법원은 몇 달 뒤 열릴 벤트의 재판에서 로레나가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리라 기대하며 두 사람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로레나는 체포는 물론 가족과 친구들의 멸시도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어찌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맨타이 성전의 회장이자 사도인 안톤 룬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안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렇게 권고했다. “모든 사람의 조롱과 야유 속에서도 똑바로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자매님은 괜찮을 것입니다.”37

로레나는 사도의 권고대로 의연히 앞을 향해 나아갔다. 로레나는 경고가 담긴 꿈과 뒤이은 기도 덕분에 더욱 인내할 수 있었고, 더 큰 힘으로 고난을 견디며 자신의 삶에 대해 주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었다. 벤트 또한 자신이 로레나를 등한시할수록 그녀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계속 그녀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해 9월, 벤트는 불법 동거 혐의를 인정하고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벤트는 비슷한 혐의로 6개월 동안 수감된 적이 있었으므로, 이 정도면 지난 수년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무거운 것은 아니었다. 사실, 성명서가 발표된 후로 불법 동거 혐의로 받는 처벌 기간이 전보다 훨씬 짧게 선고될 때가 많았다. 로레나와 벤트는 자신들이 계속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면 견디기 힘든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이로써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38

그러나 그들은 이제는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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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장

더욱더 단합하여


[image: 악수하는 두 남자]1892년 9월, 프랜시스 라이먼과 안톤 룬드는 유타 세인트조지에 도착했다. 두 사도는 몇 주 동안 유타 중부와 남부 곳곳의 와드를 다니며 성도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었다. 솔트레이크 성전이 완공되어 가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더욱더 단합하도록 성도들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프랜시스와 안톤의 눈에 비친 이 지역 와드와 지부의 회원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친절을 베풀기보다는 불화가 가득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다. 세인트조지도 다르지 않았다.1

갈등의 주된 요인은 정치적인 견해차였다. 유타의 성도들은 수십 년 동안 현지 출신 국민당 후보들에게 표를 주었다. 국민당은 주로 교회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1891년에 국민당을 해체하며, 성도들에게 미국 정계의 두 주류 정당인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 지도자들은 성도들 가운데 더 많은 정치적 다양성이 생김으로써 지역 선거와 워싱턴 D.C.에서 성도들의 영향력이 커지기를 바랐다. 또한 그들은 정치적 다양성이 , 교회가 유타를 주로 승격시키고, 성명서가 발표되기 전에 복수결혼을 시작한 성도들이 모두 사면받게 되는 등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었다.2

그러나 지금 성도들은 처음으로 정치적인 견해차를 두고 서로 과열된 투쟁에 휩쓸리고 있었다.3 이러한 갈등으로 근심이 커진 윌포드 우드럽은 1892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논쟁을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다. “선지자든, 사도든, 성도든, 죄인이든, 모든 사람은 종교적 견해 못지않게 정치적 신념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악의적인 언사나 터무니없는 말을 주고받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경고했다. “그런 정신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4

다른 곳처럼 세인트조지에서도 대다수 성도들은 민주당에 가입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보통 공화당은 교회에 맞서 일부다처제를 반대하는 움직임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었다. 여러 지역에서는 훌륭한 후기 성도는 절대 공화당원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5

그러나 특히 당시에는 공화당 행정부가 미국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윌포드 우드럽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시각을 바꾸고자 했다.6 세인트조지의 상황을 좀 더 제대로 파악하게 된 안톤과 프랜시스는 교회 안에서 격렬한 논쟁이나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도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음을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돕고 싶었다.

프랜시스는 오후에 열린 신권 모임에서 형제들을 향해 교회는 두 정당의 회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안심시켰다. “현재 민주당원인 분이 정당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에 굳은 애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화당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언급했다. “두 정당은 언뜻 생각하는 것만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7

그런 후 프랜시스는 정치적인 견해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서로에 대해 마음속에 원한이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8

이틀 뒤, 프랜시스와 안톤은 세인트조지 성전으로 갔다. 그들은 침례와 엔다우먼트 등의 의식을 도왔다. 성전 안의 분위기는 무척 고양되었다.9

그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성전을 주님께 헌납할 준비를 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분위기였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1893년 4월에 열릴 헌납식에 맞춰 솔트레이크 성전의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목수와 전기공 등의 숙련공들이 작업을 서두르고 있었다. 9월 8일, 제일회장단은 건축가 조셉 돈 카를로스 영을 비롯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 건물 곳곳을 둘러보았다. 제일회장단은 이 방 저 방을 옮겨 다니며 작업 상황을 점검한 뒤, 공사가 이만큼 진행된 것을 보고 흡족해했다.

조지 큐 캐넌은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모든 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그는 성전의 현대적인 부분들을 특히 인상적으로 여기며 이렇게 적었다. “성전이 처음 계획된 이후로 발명을 통해 일어난 변화들이 놀랍다.” 솔트레이크 성전의 첫 번째 건축가였던 트루먼 에인절은 성전의 난방과 조명으로 난로와 촛불을 사용하려 계획했었다. 이제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성도들은 건물 전체에 전등과 증기 난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작업자들은 봉사자들이 층과 층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두 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었다.10

그러나 공사 기금은 바닥을 드러냈고, 일각에서는 과연 교회의 자산으로 6개월 후 헌납식이 열리기 전까지 성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 제일회장단은 1890년부터 솔트레이크시티 남쪽에 있는 사탕무 공장에 큰돈을 투자했었다. 지역의 농부들에게 돈벌이가 될 만한 작물을 마련해 주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유타를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새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연방 정부가 교회의 재산을 몰수함으로써 생긴 손실까지 더해지자,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전을 완공하는 데 사용했을 법한, 가치가 높은 자산이 부족했다.11

상호부조회와 상호향상회, 초등회, 주일학교는 성전 건축에 쓸 기부금을 마련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어 보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10월 10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솔트레이크 성전 맨 꼭대기 층에 있는, 아직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대형 집회실에서 모임을 열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성전 기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12

조지 큐 캐넌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자, 곧이어 감리 감독단의 보좌인 존 와인더가 그곳에 모인 지도자들에게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최소한 175,000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실내장식과 가구 비치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터였다.

윌포드 우드럽은 성전이 예정대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런 뒤 조지는 그곳에 모인 형제들에게 필요한 만큼 기금이 모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스테이크는 스테이크의 규모와 각 가정의 재정 상황에 근거하여 일정 금액을 모으기로 했다.

집회실에 모인 형제들은 강하게 영을 느끼며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존 알 머독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모두가 성전을 위해 각자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말해 보자고 제안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저마다 후한 액수의 돈을 내놓기로 했고, 그렇게 하여 약속된 금액은 다 해서 50,000달러가 넘었다.

조지는 모임을 마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제 생각에 교회가 조직된 이후로 교회에 지금보다 더 단합이 절실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제일회장단은 합심하여 일하고 있으며, 교회를 이끄는 방법에 관해 주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간증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루하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 주셨습니다.”13



사모아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던 조셉 딘은 성전에서 일하는 목수 중 한 명이었다. 조셉은 2년 전에 태평양에서 돌아왔다. 그는 두 아내인 샐리와 플로렌스, 그리고 일곱 자녀를 부양할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한동안 곤란을 겪었다. 그러다 그는 1892년 2월에 성전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이 일은 크나큰 축복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급여와, 샐리가 바느질을 하고 옷을 만들어 버는 돈으로는 대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기에도 빠듯했다.14

1892년 가을, 제일회장단은 성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과 비슷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의 10퍼센트 인상안을 승인했다. 몇몇 사람은 이로써 지금까지 받아 본 것 중에서 제일 높은 급여를 받게 되었다.15 조셉과 아내들은 급여가 인상되어 감사했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충실히 십일조를 냈으며, 성전 기금으로 25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16

12월 1일, 조셉은 월급으로 98달러 17센트를 받았다. 그는 퇴근 후 근처 상점으로 가서 5달러의 외상 빚을 갚았다. 이 상점의 주인은 조셉의 감독이었다. 그는 조셉의 돈을 바로 받지 않고, 최근에 스테이크 회장이 스테이크 내 모든 가정마다 성전 완공을 위한 기금으로 특정 금액을 기부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조셉의 가족이 요청받은 금액은 100달러였다.

조셉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얼마 전 샐리가 출산했을 때 들어간 진료비도 아직 의사에게 주지 못했고, 다른 다섯 곳의 상점과 플로렌스가 세 들어 사는 집에도 치를 돈이 있었다. 그의 월급은 지금 있는 빚을 전부 합친 것보다 적었고, 스테이크 회장이 기부를 요청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나 그의 가족은 얼마 전에 큰 희생을 감수하고 25달러를 기부했는데, 무슨 수로 그 큰돈을 또 내놓을 수 있겠는가?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조셉은 반드시 그 돈을 모을 방법을 찾겠다고 동의했다. 그리고 그날 밤,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일을 해내기 위해 주님을 신뢰할 것이다.”17



그해 1월, 투아모투제도에 사는 성도들의 노령의 지도자인 마이헤아가 타히티에서 북동쪽으로 50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파아이테환초에서 대회를 소집했다. 대회를 앞둔 며칠 동안 비가 무서울 정도로 쏟아졌지만, 성도들은 결연한 의지로 악천후를 무릅쓰고 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마다치 않았다.18

대회를 코앞에 둔 어느 아침, 북쪽으로 뱃길로 이틀 거리에 있는 타카로아환초를 출발한 네 척의 배가 상쾌한 미풍을 타고 파아이테에 도착했다. 마이헤아는 새로 온 성도들 중 자신들이 선교사라 주장하는 백인 네 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회복된 복음을 가르칠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19

그러나 마이헤아는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7년 전에도 복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가 이웃한 아나환초에 있던 그의 마을에 온 적이 있었다. 그 선교사는 아나환초의 성도들에게 브리검 영과 유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등졌으니 자신과 함께 예배하자고 했고, 많은 성도들은 그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마이헤아와 몇몇 사람들은 브리검 영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선교사들을 보냈던 사실을 떠올리며 그 권유를 거절했었다.20

마이헤아와 투아모투의 성도들은 이 새로운 선교사들이 정말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은 냉랭한 얼굴로 선교사들을 맞으며, 음식으로 덜 익은 코코넛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곧 마이헤아는 가장 연장자이면서 다리가 하나뿐인 선교사가 제임스 브라운, 혹은 이아카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이헤아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던 선교사와 같은 이름이었다. 당시 너무 어려서 제임스 브라운을 직접 만나지 못한 성도들조차도 윗세대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 이름은 들어 본 적이 있었다.

마이헤아는 앞이 보이지 않아 눈으로는 그를 알아볼 수 없었기에, 질문을 통해 그가 제임스 브라운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 했다.21 마이헤아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전에 우리와 함께 지냈던 그 선교사라면, 한쪽 다리를 잃으신 게로군요. 내가 알던 이아카보는 다리가 둘이었거든요.”

그런 뒤 마이헤아는 제임스에게 아주 오래전에 자신에게 침례를 주었던 이가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교리를 가르치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마이헤아는 계속해서 질문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오셨습니까? 브리검 영 회장님이 돌아가신 뒤, 지금은 누가 교회의 회장입니까? 침례를 줄 때 어느 손을 들어 올리십니까? 교회에서 복수결혼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제임스는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답했지만, 마이헤아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프랑스인들이 당신을 체포했던 마을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임스는 이번에도 정확한 답을 말했다.

마침내 두려움이 사라진 마이헤아는 기쁘게 제임스와 손을 맞잡았다. “이렇게 직접 오셔서 형제님이 전에 여기 있었던 그 선교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지 않으셨더라면, 이 젊은이들을 이곳으로 보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그는 제임스와 함께 온 선교사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마이헤아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형제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 또한 환영합니다.”22



그 일이 있던 달에 안톤 룬드와 프랜시스 라이먼, 비 에이치 로버츠는 제일회장단의 요청으로 콜로라도 매나사를 방문했다. 넉 달 전, 안톤과 프랜시스는 세인트조지의 성도들에게 정치적인 문제로 비롯되는 다툼을 중단하도록 요청했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여러 갈등이 일어나 매나사를 비롯한 성도들의 공동체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솔트레이크 성전의 헌납식을 겨우 두 달여 남겨 둔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공동체들의 성도들이 우정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헌납식을 치르기 위해 준비되지 못하리라는 걱정이 들었다.23

매나사에서는 여러 성도들이 세 명의 교회 지도자를 만나 불만을 토로했다. 안톤은 며칠 동안 무려 열 시간에 걸쳐, 정치와 일, 개인적인 문제로 벌어진 논쟁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주고받는 비난과 반박의 말들을 들어 보았다. 그가 세어 보니, 매나사의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분쟁은 모두 65건에 달했다.24

안톤과 동반자들은 각 분쟁을 살펴본 뒤, 가장 크게 분열을 초래하는 불만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 일부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견해차를 해소하거나, 자신의 언행을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또 다른 성도들은 권고받은 해결책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따르겠다고 겸손히 언약하기도 했다.25

2주 후, 안톤과 프랜시스, 비 에이치는 매나사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직 사소한 분쟁들이 남아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현지의 스테이크 회장단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어떤 어려움이 남았든지 그것을 해결 짓고 복음의 정신 안에서 성도들을 단합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으시도록 요청합니다.”26

비 에이치는 안톤과 프랜시스를 그들이 탈 기차까지 수행했지만, 함께 돌아가지는 않았다.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실리아와 자녀들이 매나사에 살았으므로, 그는 가족들과 함께 며칠 더 지내고 싶었다.27

비 에이치는 유타로 돌아와 일지를 펴고, 자신이 삶에서 갈등을 이기고 평안을 얻고자 노력한 일들을 돌아보았다. 그는 복수결혼 중단에 관한 성명서를 지지하기 어려워 1년 넘게 마음속으로 갈등을 겪었다. 그는 그 변화에 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섬광처럼 받아들였던 영적 확신을 떠올리며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비 에이치는 이렇게 적었다. “이와 관련해 내가 처음 받아들였던 간증을 내게서 밀어내고, 나 자신의 편견과 인간으로서의 근시안적인 논리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저항함으로써 나는 죄를 범했던 것 같다.”

“나는 성명서가 발표된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목적이 있으시며. 그 목적은 정해진 때 밝혀지리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안다.”28



1893년 1월 5일, 조셉 딘은 미국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일반 사면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로써 복수결혼을 했지만 성명서가 발표된 뒤로 동거를 중단한 성도들이 사면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29

대통령은 몇 달 전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포고문에 서명할 예정임을 알려왔었다. 그는 이 서한에서 제일회장단에게 죽음을 앞둔 자신의 아내 캐롤라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성도들과 정부 사이에 여러 해 동안 갈등이 계속된 터이기에 이러한 요청은 매우 뜻밖이었지만, 제일회장단은 그렇게 하게 된 것을 명예롭게 여겼다.30

사면이 선언되었지만, 조셉은 성명서가 발표된 뒤에도 복수결혼을 통해 꾸린 가족을 떠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데저렛 뉴스』를 비롯한 유타의 신문들은 일반 사면 포고문의 상징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해리슨 대통령이 선의를 베풀어 포고문을 발표한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기사를 냈다.31

한편, 조셉과 노동자들은 4월 6일까지 솔트레이크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 매일 두 시간씩 작업 시간을 더 늘려 일했다. 제일회장단은 주기적으로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에 힘쓰도록 작업자들을 독려했다.32

조셉은 성전을 짓기 위해, 그리고 완공 기금에 100달러를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가 확고했다. 2월에는 사도 존 더블유 테일러가 조셉이 그에게 진 빚의 이자 100달러를 감면해 주었고, 조셉은 즉시 이것이 축복임을 알았다. 그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주님께서 내게 돈을 돌려주신 것 같다.”33

조셉은 3월 중순에 성전 공사 기금으로 75달러를 냈고, 남은 25달러도 성전 완공 직전인 4월까지 내고 싶었다. 그는 두 자녀를 성전으로 데려가서 내부를 보여 주었다. 침례실에서는 주철로 만든 열두 마리 황소의 등에 얹힌 커다란 침례반을 보여 주었는데, 그의 다섯 살배기 아들 재스퍼는 황소들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는 보는 것마저도 무서워했다.34

성전 지하에 있는 엔다우먼트실에서는 화가들이 폭포와 초원이 펼쳐지고 낮은 산들이 이어진 에덴동산을 아름다운 벽화로 그리고 있었다. 이 방에 난 계단을 따라가면 또 다른 엔다우먼트실이 나왔는데, 그곳에 그려진 벽화에는 사막과 바위투성이 절벽, 야생 동물, 먹구름 등을 통해 타락 이후의 삶이 묘사되어 있었다. 벽화를 그린 화가들은 대부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회장단에게 성별을 받았으며, 파리에서 예술을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훈련을 받았다.35

1893년 3월 말이 가까워지자, 존 와인더 감독은 작업자들을 한데 불러 모으고, 동료들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성전이 헌납되려면 물리적인 준비도 필요했지만, 작업자들이 영적으로도 준비될 필요가 있었다.36

제일회장단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헌납식이 열리기 12일 전에 교회 전체가 특별 금식을 하도록 요청했다.

그들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 앞으로 다음과 같이 서한을 작성했다. “성전에 들어가 성회에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한과 불친절한 감정을 모두 씻어 버려야 합니다.”37

금식을 하기로 한 토요일, 샐리와 플로렌스 딘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했다. 그러나 조셉은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다. 성전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았고, 그와 동료 작업자들은 금식한 상태에서 온종일 작업에 매진했다.38

그 후로 며칠 동안 조셉은 바닥 설치를 도왔고, 다른 작업자들은 융단을 깔고, 커튼을 달고, 페인트칠을 하고, 금박을 입히고, 전기 공사를 하며 막바지 작업을 서둘렀다. 그런 뒤 남녀로 이뤄진 위원회가 우아한 가구와 장식물로 방들을 꾸몄다. 이러한 물품 중에는 비단으로 된 제단 덮개를 비롯해 솔트레이크시티 전역에 있는 와드의 여성들이 기부한 수공예품들도 있었다.

헌납식 후에도 아직 할 일은 남아 있을 테지만, 조셉은 예정된 날짜에 성전을 열 준비가 되리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완성에 가까운 훌륭한 모양새로 되어 가고 있다.”39



교회의 모든 회원이 금식하기로 한 그날, 수사 게이츠는 열아홉 살 된 딸 리아에게서 화해를 청하는 편지를 받았다. 당시 수사는 프로보에 살았고, 리아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리아의 편지는 이러했다. “묵은 감정과 불만에 대해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40

며칠 전, 수사는 리아의 아버지인 앨마 던퍼드에 대해 리아와 말다툼을 했다. 여러 해 전에 수사는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앨마와 더는 살 수가 없어서 그와 이혼했었다. 그러나 앨마가 리아의 양육권을 가져갔고, 리아는 수사와 떨어져 친가에서 자랐다.

나중에 앨마는 재혼하여 더 많은 자녀를 얻었다. 그는 여전히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워했지만, 다정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 부족함 없이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길렀다. 리아는 아버지를 사랑했으며, 어머니인 수사와는 다른 눈으로 아버지를 보았다. 리아는 수사에게 말했다. “어머니도 제 맘 아시잖아요. 전 제 감정을 말하고 싶어요. 전 어머니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지만, 아버지도 사랑해요.”

그러나 말다툼이 있은 후, 리아는 수사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리아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어요. 부디 절 용서하시고 제 잘못을 잊어 주세요.”41

수사는 편지를 읽으면서 딸이 자책하며 마음에 짐을 지게 된 것을 미안하게 여겼다. 수사의 아버지인 브리검 영은 항상 가족을 최우선 순위에 두도록 권고하며, 그런 다음에 그녀가 이루는 모든 훌륭한 일들이 그녀의 영광에 더해지리라고 약속했었다. 그 후 수사는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성공을 거뒀다. 서른일곱이 된 그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여섯 명의 생존한 자녀를 두었고, 이제 또 한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녀는 가장 재능 있고 글을 많이 쓰는 작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었다.42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종종 자신이 이상적인 어머니로서 꿈꾸는 높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사는 리아와의 관계가 특히 어려웠다. 수사와 앨마가 이혼한 후 오랫동안, 모녀는 직접 만나 소통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 리아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수사는 라이언 하우스에서 딸과의 만남을 계획했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후로 수사와 리아는 다정다감한 관계를 이어 갔으며, 때로 두 사람은 어머니와 딸이 아닌 자매처럼 서로를 느꼈다.43

3월 25일 토요일, 수사는 프로보에 있는 동료 성도들과 함께 특별 금식 모임에 참석했다. 수사는 마음속에서 한 번도 리아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대적이 자신과 큰딸 리아가 최근 들어서야 잇게 된 사랑의 연결고리를 끊어 놓으려 안간힘을 쓰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렇게 되게 할 수는 없었다.

수사는 상황이 되자 곧바로 리아에게 답장을 썼다.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딸, 날이 갈수록 너를 더욱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 주렴.” 그런 뒤 수사도 리아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완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알아. 아마도 네 말을 들으며 가장 가슴 아팠던 점은 내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어느 정도는 마땅하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거야.”

우리는 기도와 조금의 노력을 통해 이런 문제로 다투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단다. 내게 입맞춤해 주고 그 일은 영원히 잊으렴.”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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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장

복된 평화


[image: 솔트레이크 성전]솔트레이크 성전 헌납식이 다가오자, 더없이 활기가 넘치고 들뜬 날들이 이어졌다. 성전은 문을 열기로 한 바로 전날까지도 공사가 계속되었다. 그러는 동안 도시의 거리는 매시간 기차와 마차, 말을 타고 도착하는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1 교회의 지도자들은 원하는 교회 회원이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하루에 두 번씩 헌납식을 열기로 했다. 주님의 집을 눈으로 보기 위해 봄 동안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할 계획을 세운 성도들은 수만 명에 달했다.2

헌납식의 첫 번째 모임을 하루 앞둔 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유타와 미국 전역의 기자들,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 아닌 고위 관리들이 성전을 구경할 수 있게 했다. 우아하게 뻗어 오른 나선형 계단부터 섬세하게 타일이 깔린 바닥에 이르기까지 많은 하객은 성전 곳곳에 드러나는 훌륭한 솜씨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앞장서서 교회를 비판하던 이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다.

『솔트레이크 트리뷴』의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다. “내부는 놀랄 만큼 아름다웠다. 방문객들은 주변의 것들에 매혹되어 멈춰 선 채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3

이튿날인 1893년 4월 6일, 청명하지만 쌀쌀한 아침이 밝았다. 성전 밖에서는 2,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임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첫 번째 모임을 위한 추천서를 들고 줄을 서기 시작했다. 성전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자, 기온이 더 내려가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곧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고 미풍은 으르렁거리는 강풍이 되어, 서로 몸을 맞대고 참을성 있게 줄을 서 있던 성도들에게 몰아쳤다.4

자리가 부족해 원하는 사람들이 다 앉을 수 없었던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 때처럼, 솔트레이크 성전의 널찍한 대형 집회실 역시 줄을 선 모든 이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작았다. 문이 닫힌 뒤에도, 성전 주위에는 아직 많은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 모임이 시작되기로 예정된 10시 정각 무렵이 되자, 다시 한번 바람이 불면서 여기저기 자갈과 먼지가 날렸다. 그 광경을 본 어떤 이들은 마치 악마가 성도들과 성도들이 지은 성전에 대해 맹렬히 화를 내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다.5

그러나 성전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살피고 지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과거의 일을 떠올렸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어마어마한 갈매기 떼가 폭풍 속에서 성전의 첨탑들을 감싸고 하늘을 맴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6



수사 게이츠는 성전 내 대형 집회실의 동쪽 끝에 놓인 기록자용 탁자에 앉았다. 헌납식의 공식 보도 담당자 중 한 명인 수사는 모임을 속기하기로 되어 있었다. 출산을 겨우 몇 주 남겨 둔 상황이었지만, 수사는 예정된 수십 차례의 모임에 모두 참석하여 보도를 맡을 계획이었다.7

다섯 개의 샹들리에에 달린 수백 개의 전구가 눈부시게 집회실을 밝혔다. 한 층을 모두 차지한 이 공간에는 전부 2,200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 집회실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수사의 남편인 제이컵과 어머니 루시 영도 있었다. 회중석은 붉은 융단으로 마감된 의자로 채워져 있었고, 집회실의 동쪽과 서쪽 끝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용하도록 높은 설교단이 여러 줄 마련되어 있었다. 자리는 꽉 찼고,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8

잠시 후, 어두운색 정장을 한 남성과 흰 드레스를 입은 여성으로 이뤄진 3백 명의 태버내클 합창단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합창단은 큰 소리로 “Let All Israel Join and Sing[온 이스라엘이여 함께 찬송하라]”를 불렀다. 이 노래는 합창단의 오르간 반주를 맡은 조셉 데인스가 만든 곡이었다.9

다음으로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일어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저는 지난 50년을 살아오며 이날을 고대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서부의 산속에 있는 눈부신 성전을 자신이 헌납하는 장면을 시현으로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브리검 영에게서 솔트레이크 성전의 열쇠 꾸러미를 건네받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브리검은 이렇게 말했다. “가서 성전 문을 열고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을 들어오게 하십시오.”10

윌포드는 성도들에게 이 시현들을 언급한 뒤, 쿠션을 댄 받침대에 무릎을 꿇고 헌납 기도문을 낭독했다. 그는 굵지만 낭랑한 목소리로, 구주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 “저희가 구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되 백 배로 부어 주시며, 저희가 당신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순수한 마음과 온전한 목적으로 구하며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때 그리하옵소서.”

윌포드는 30분이 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을 찬양했다. 그는 이 건물을 주님께 바치면서 이곳을 돌보고 지켜 주시기를 간청했다. 윌포드는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선교사, 그리고 교회의 젊은이와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는 국가의 통치자와 가난과 역경, 압제를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고, 모든 사람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회복된 복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구했다.

윌포드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강하게 해 주실 것을 주님께 간청했다. “당신께서 지난날 저희에게 베푸신 영광스러운 구원과 저희와 맺으신 성스러운 성약에 대한 기억으로 저희를 강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에 뒤덮이고 어려움에 둘러싸일 때, 그리고 굴욕의 계곡을 통과할 때, 저희가 넘어지거나 의심하지 않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힘으로 당신의 모든 의로운 목적을 수행하게 하시옵소서.”11

윌포드의 기도에 이어,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로렌조 스노우가 회중을 이끌며 기쁨의 호산나를 외쳤다. 이어서 합창단과 회중은 함께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불렀다.12

수사는 헌납식을 보고 깊이 감동했다. 수사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기 몇 해 전에 성전이 들어설 장소에서 첫 삽을 떴고, 그녀는 충실한 여성들과 남성들이 성전 건립을 위해 돈과 수단, 노동을 바치는 모습을 일평생 지켜보았다. 최근에는 그녀의 어머니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성전 기금으로 500달러를 내놓았다.

수사는 그들 모두가 희생의 제단 위에 각자의 은사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바친 것에 대해 축복을 받으리라 확신했다.13

조셉 에프 스미스는 이 모임에서 주체하지 못할 만큼 눈물을 쏟으며 말씀을 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가져다주어야 하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구속해야 합니다. 이 집은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14

조셉은 환한 빛을 뿜어 내는 듯 보였고, 수사는 창문을 통해 들어온 한 줄기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한 형제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햇빛이 놀라운 광경을 만들어 냈어요. 보세요!”

그러자 그 형제가 수사에게 속삭였다. “바깥은 햇살 한 점이 없어요. 먹구름만 끼어서 어두침침하거든요.”

수사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고, 잔뜩 성이 난 하늘을 보았다. 그제야 그녀는 조셉의 얼굴을 비친 빛이 그에게 임한 성령이었음을 깨달았다.15



그날, 아나환초에 사는 젊은 부부인 루아와 테마타기는 투아모투제도의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회는 선교부 회장인 제임스 브라운의 감리로 아침 7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이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헌납식의 첫 번째 모임이 시작된 시각이었다.16

대회를 앞두고, 선교사와 교회의 회원들은 며칠에 걸쳐서 푸투아하라로 모여들었다. 아나환초에 있는 푸투아하라는 약 50년 전 애디슨 프랫이 800여 명의 성도를 만났던 곳이었다. 최근에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바다가 격심한 풍랑으로 험악해졌지만, 돌풍은 잦아들었고 이제 따사로운 해가 떠오르며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17

루아와 테마타기는 제임스 브라운이 투아모투제도에 오고 몇 달 후에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제임스가 아나환초에 왔을 때 이곳은 종교 문제로 큰 분열을 겪고 있었으나, 그는 아들 일랜도와 함께 몇몇 새로운 성도에게 침례를 주었다. 루아와 테마타기는 침례를 받아들임으로써 9년 전에 교회에 들어온 그녀의 여동생 부부인 테라이와 테파나우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 루아의 아버지인 테라우푸아도 교회의 회원으로, 최근에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되었다.18

대회가 시작된 후, 제임스 브라운은 성전의 헌납과 그 중요성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타히티에 다시 선교부를 연 장로 중 한 명인 조셉 댐런은 후기에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솔트레이크 성전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투아모투의 성도들은 이 역사적인 날을 축하하며 산 자와 죽은 자를 구속하는 사업에서 성전이 하는 역할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모임이 끝나자, 성도들은 바다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 나가 일랜도가 태평양의 따뜻한 물에서 다섯 명의 새로운 개종자에게 침례를 주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때 침례를 받은 성도들 중에는 루아와 테마타기의 아홉 살 된 딸 마후에도 있었다. 마후에는 침례를 받은 뒤에 이모부인 테파나우에게 확인을 받았다. 다음으로, 그 지역의 교회 지도자인 테로고마이히테가 루아를 멜기세덱 신권의 장로로 성임했다. 투아모투의 다른 두 명의 성도 역시 장로로 성임된 뒤 각각 지부 회장으로 성별되었다.19

대회는 이틀 뒤에 막을 내렸고, 성도들은 석 달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조셉 댐런과 이웃한 섬들에서 온 이들은 아나환초의 동료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조셉이 떠나기 전, 루아는 그에게 작은 진주알 하나를 선물했다.20



템플 스퀘어에 하얗게 눈이 쌓인 4월 9일, 이오세파 정착촌에서 온 약 50명의 하와이 성도들이 추천서를 보이기 위해 성전 문 앞에 모였다.21

제일회장단이 이오세파 정착촌의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지도 2년이 넘었다. 이오세파의 성도들은 이제껏 땅을 일구기 위해 계속 열심히 일했다. 그들은 백만 평 가까이 되는 땅을 더 사들여 다양한 작물을 성공적으로 길러 내기도 했으나 여전히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이 하루빨리 완공되도록 기부해 달라는 제일회장단의 요청에 응하여 1,400달러를 기부했다.22

그들이 성전 헌납식에 참석할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오세파 주민들은 새로운 활력으로 충만해졌다. 그들은 이틀간의 솔트레이크시티행을 앞두고서 지칠 줄 모르는 기세로 봄철 작물을 심었다. 이들은 쟁기와 정지기, 써레, 곡물조파기를 다 동원해 일하여 출발 준비를 마쳤다.23

교회의 회원이고 헌납식에 참석할 소망만 있으면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오세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잘 준비된 상태로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다시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서른 명에 달했고, 마을의 저수지에서는 특별 침례식이 열렸다.24

이오세파의 성도들은 성전 문 앞에서 추천서를 내보인 뒤 안으로 들어가 여러 개의 방을 지났다. 라이에의 성도들이 성전을 위해 하와이의 견목으로 짠 작은 탁자를 보내 왔으며, 해의 왕국실 한구석에는 하와이 새들의 깃털로 장식한 두 개의 장대도 놓여 있었다. 카힐리[kāhili]라고 하는 이 장대는 하와이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만든 것으로, 왕의 존엄과 영적 보호를 상징했다.25

얼마 후, 이오세파 성도들과 2,000여 명의 성도들이 대형 집회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들은 함께 찬송하고, 헌납 기도를 들었으며, 호산나를 외쳤다. 찬송가를 한 곡 더 부른 뒤, 윌포드 우드럽은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이바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했다.26

그런 뒤 그는 조지 큐 캐넌에게 말씀을 부탁했다. 조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선대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 말미에 이오세파 성도들을 향해 하와이어로 말했다.

“세상을 떠난 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면전에 들어갈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영들이 수백만에 달합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일 휘장 저편의 하와이 사람들을 가리켜 그 말을 한 뒤, 교회는 세상을 떠난 그들의 친척들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해 줄 하와이 성도들이 필요하다고 간증했다.27

나중에 이오세파의 한 지부 모임에서, 제이 마호에라는 형제는 성전 헌납식에서 한 경험과 더불어 그곳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가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우리는 각자의 계보를 찾아내야 합니다.”28



4월 19일 오전 10시 정각, 제일회장단은 모든 총관리 역원과 스테이크 회장단을 대상으로 성전에서 특별 모임을 열었다. 지도자들이 모두 모이자, 제일회장단은 그들에게 성전 헌납과 성도들의 삶에서 이뤄지는 하나님의 일에 관해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29

형제들은 오전 내내 차례로 강한 간증을 나누었다. 그들의 간증이 끝나자, 윌포드가 일어서서 자신의 간증을 덧붙였다. “저는 이제껏 여기서 열린 이 헌납식에서보다 더 충만하게 성신을 느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런 뒤 그는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사도들에게 마지막 책임을 주었던 때에 관해 이야기했다.

윌포드는 이렇게 간증했다. “그분은 세 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안 가득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고, 조셉의 얼굴은 호박 빛처럼 빛났습니다.”30

또한, 윌포드는 브리검 영과 히버 킴볼이 죽은 뒤 자신이 시현을 통해 그들을 보았던 일을 이야기했다. 시현에서 대회에 가기 위해 마차를 타고 있던 브리검과 히버는 윌포드에게 함께 가자고 청을 했고, 윌포드는 마차에 올라타서 브리검에게 말씀을 부탁했다.

그러자 브리검이 말했다. “제가 지상에서 설교하는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지자 조셉이 윈터쿼터스에서 제게 하셨던 말씀을 형제님의 마음속에 새겨 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자 힘쓰십시오. 그분의 영이 형제님을 옳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31

지금 윌포드가 총관리 역원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도 바로 그것이었다. “성신이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성신과 주님의 영을 얻도록 가르치고, 여러분도 항상 성신과 함께하십시오. 그리하면 번영할 것입니다.”32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지나 영은 어린 시절에 천사들이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 노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뒤, 그녀는 솔트레이크시티의 엔다우먼트 하우스 및 세인트조지와 로건, 맨타이의 성전에서 충실히 봉사했고, 이제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 의식 봉사자들을 관리하게 될 것이었다.33

헌납식의 첫 번째 모임 다음 날 저녁, 지나는 회중으로 꽉 찬 상호부조회 대회에서 여성들에게 성전에 관해 간증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이런 날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오늘부터 더 빠르게 진전될 것입니다.”34

그녀의 비서인 에멀라인 웰스도 『우먼스 익스포넌트』의 지면을 빌려 비슷한 간증을 전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이 일은 현대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가족과 친척을 뗄 수 없는 관계로 묶는 엔다우먼트 및 성약, 산 자 및 죽은 자, 그리고 과거 및 현재와 관련된 의식이 집행될 수 있게 이 거룩한 건물이 열린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현대에 없었다.”35

그해 봄, 성도들이 헌납식의 마지막 모임을 연 뒤, 지나와 에멀라인은 시카고 만국박람회에서 개최될 여성 협의회에 참석하고자 동부로 갈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만국박람회는 여러 나라가 내놓은 과학과 문화 분야의 경이로운 업적을 알리기 위해 치러지는 기념비적인 행사였다. 2년 전에 열렸던 전국 여성협의회의 첫 번째 대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호부조회와 젊은 여성 상호향상회의 지도자들은 이 박람회를 계기로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 세계에서 온 영향력 있는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36

지나와 에멀라인은 5월 10일에 시카고로 출발했다. 기차는 단 며칠 만에 동부에 도착했다. 성도들이 처음으로 솔트레이크밸리에 왔던 약 50년 전에는 몇 주가 걸리던 거리였다. 에멀라인은 미시시피강을 건너는 동안 과거를 회상하며 감정이 북받쳤다. 성도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 차례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다.37

지나도 지난날이 떠올랐다. 나중에 그녀는 에멀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손길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희생을 치른 뒤 이생을 떠나 안식에 들게 될 때, 그것이 마치 유타에 내린 가장 아름다운 석양과도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많은 사람이 우리 세대의 고귀한 여성들 덕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38



지나 영과 에멀라인 웰스가 만국박람회로 갈 무렵, 아나 윗소는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 존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존은 어머니와 동생 오스보네가 편지로 성전 헌납식에 관한 소식을 들려주기를 한 달 가까이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편지는 오지 않았고,

존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신문에서 성전 헌납 기사를 읽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온갖 기사가 실리는 신문보다 편지 한 통이 오히려 더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있으니까요.”39

물론 아나와 오스보네는 성전의 헌납에 관한 내용을 담아 진작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몇 년 새 우편 업무가 아무리 빨라졌다고는 해도 아직 존이 바라는 만큼 신속하지는 못했다.

아나와 오스보네는 함께 헌납식에 참석했다. 나중에 오스보네는 주일학교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 함께 특별 모임에도 참석했다. 그는 성전 곳곳을 거닐다 노르웨이 여성 한 명을 포함한 개척자 여인 세 명이 그려진 그림을 보았다.40 그것은 아나와 같이 시온으로 집합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많은 이민자 여성의 신앙과 희생을 기리는 그림이었다.

윗소 가족이 유타로 온 지도 십 년이 되어 갔다. 이제 그들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아담하고 안락한 집에 살았고, 오스보네는 이 집에서 겨우 몇 구역 떨어진 상점에서 일했다. 아나는 옷 만드는 일을 했으며, 와드의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했다. 또한,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성도들과 낡은 사교용 회관에서 정기적으로 모이기도 했다.41 그녀는 성도들 속에서 보금자리를 찾았으며, 회복된 복음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소중히 여겼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녀는 눈이 먼 채 태어난 사람과도 같았다. 이제 그녀는 볼 수 있었다.42

그러나 아나는 존이 걱정이었다. 최근 편지에서 존은 복음의 몇 가지 면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다. 그는 하버드에서 교수들에게 훌륭한 것을 많이 배웠지만, 그들의 강의를 들으면 신앙에 의문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한 의심은 존을 뼛속까지 괴롭혔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고, 또 다른 날엔 그것에 대한 확신을 느꼈다.43

아나는 아들이 의심을 품었다는 것에 고통스러워하며 매일같이 존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그녀는 존이 복음에 대한 자신만의 간증을 얻어야 함을 알았다. 아나는 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지금까지 너만의 간증을 가져 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 그렇게 할 때야. 진심으로 구하고 정결하게 생활한다면, 너만의 간증이 생길 거다. 하지만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것은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단다.”44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맺으신 약속을 믿는 아나의 신앙은 성전 덕분에 굳건해졌다. 성도들은 나부를 떠나기 전에도 산꼭대기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만방이 집합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에 희망을 걸었었다. 1893년 4월 말까지 팔만 명이 넘는 남성과 여성, 어린이가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고, 그들 중 다수가 유럽과 바다의 섬들을 떠나온 이주민이었다. 모임마다 사랑과 단합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성도들은 마치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45

새로운 한 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성도들은 더 밝고 기운찬 날들을 기대할 수 있었다. 유타에 세워진 큰 희생과 신앙의 표본인 네 개의 성전은 시작에 불과했다. 브리검은 이렇게 선언한 바 있었다. “우리가 충실하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수천 개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46

아나는 솔트레이크 성전 곳곳을 다니며 이곳이 성스러운 장소임을 실감했다. 그녀는 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해의 왕국실에 최대한 오래 머물러 보려 했다. 나는 그곳을 보았고, 마치 빛이 나를 비추는 것 같았지. 이제는 지상의 그 어느 곳도 내겐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 같더구나.”

아나는 이렇게 간증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웠어. 그곳에 가서 거룩하고 거룩한 것을 얻어 본 사람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복된 평화가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단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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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련 유의 사항


이 책은 수백 개의 역사 자료에 근거하여 소설체로 서술되었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세심한 과정을 거쳤다. 1846년부터 1893년 사이의 교회 역사는 매우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이 담긴 자료들은 개인의 편지와 일지부터 신문 보도와 회의록 같은 기관 기록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그러나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완벽한 혹은 완전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과거의 기록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역사적 지식이 담긴 모든 자료는 빈틈이 있으며, 모호하거나 편향된 면도 있다. 그러한 자료들은 보통 그것을 작성한 사람만의 관점을 전달한다. 결과적으로, 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 기록은 각기 달라지며, 이들의 다양한 관점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역사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알려진 관점들을 수집한 뒤, 신중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성도들』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현존하는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쓴 책이다. 이 책이 교회의 신성한 역사를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 책의 연구와 집필, 편집을 맡은 학자들은 역사 자료들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들을 신중하게 사용하여 주석과 인용 출처에 기록했다. 이러한 많은 자료는 디지털화되어 주석에 링크되어 있으므로, 독자들은 이러한 자료를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자료를 발견하거나 기존의 자료를 새롭게 읽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의미와 해석, 관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성도들』 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근거로 서술되었다. 1차 자료에는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전하는 정보가 실려 있다. 편지와 일지, 보도문, 담화문 같은 일부 1차 자료들은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작성된 자료이다.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기록된 자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반영하며, 과거가 현재였을 당시에는 그 일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드러낸다. 이 외에 자서전과 같은 1차 자료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작성된 것들이다. 이러한 회고성 자료는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가 그 작성자에게 의미하게 된 바를 드러냄으로써 과거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면에서 동시대에 쓰인 자료들보다 유용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고성 자료는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되므로 정확성이 떨어지고, 작성자가 추후에 이해하고 믿게 된 것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2차 역사 자료에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작성한 정보가 실려 있다. 후대의 가족 역사나 학문적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많은 자료들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자료들은 더욱더 폭넓은 맥락을 형성하고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가치가 입증되었다.

『성도들』의 모든 자료는 신뢰성을 평가하여 사용했으며, 그러한 자료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문장 또한 거듭 확인을 거쳤다. 대화문을 비롯한 인용문들은 역사 자료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직접 인용한 문장의 철자와 대문자 사용, 구두점은 명확성을 위해 현대식으로 바꾸었지만,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인용문이 비교적 많이 수정된 경우도 있다. 예컨대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바꾸거나 문법을 표준화한 것이 그런 경우로, 이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경우에는 주석에 변경 사항을 설명해 두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다수의 역사가, 작가, 편집자로 이루어진 팀에서 역사적 진실성과 문학적 작품성을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일부 적대적인 성격의 자료들도 이 책의 집필에 사용되었으며, 이 자료들은 주석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는 주로 19세기에 교회에 대해 일어난 반대를 특징짓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문서에는 교회를 적대시하는 내용이 주로 나오지만, 다른 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자세히 기술된 경우도 있다. 그런 자세한 내용 중 다른 기록들을 통해 전반적으로 정확성이 확인된 것들을 일부 이 책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에 나오는 사실을 사용할 때는 그 저자의 적대적인 해석은 배제했다.

이 책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소설체로 쓰인 역사서로서, 일관성 있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교회의 역사를 소개한다. 이 책은 대중적인 방식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역사 자료에 담긴 정보 이상을 다루지는 않는다. 본문에 표정이나 날씨 같은 소소한 내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면, 이는 그런 내용이 역사 기록에 나오거나 기록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가독성을 유지하기 위해, 역사 기록 자체 또는 그 기록과 관련된 쟁점을 이 책의 본문에서 직접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대신,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한 논의는 saints.ChurchofJesusChrist.org의 주제 글에서 읽어 볼 수 있다. 독자들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글들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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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를 전문으로 하는 많은 이들이 각 장을 검토해 주었다. 앨런 앤더슨, 질 앤더슨, 이언 바버, 로럴 발로, 리처드 베넷, 엠 조셉 브로, 클라우디아 부시먼, 리처드 라이먼 부시먼, 네스터 커벨로, 캐스린 데인스, 질 멀베이 더, 데빈 지 듀란트, 쉐런 유뱅크, 크리스천 유바드, 제이 스펜서 플루먼, 제니퍼 프리, 피오나 기번스, 테릴 기번스, 멜리사 웨이—칭 이노우에, 쿰불라니 메들레취, 드미트리 미쿨린, 마조리 뉴턴, 앤드루 올슨, 보니 엘 오스카슨, 대런 페리, 더블유 폴 리브, 카를로스 에프 리바스, 크리스티나 산체스, 호르케 엘 살디바르, 러셀 스티븐슨, 로럴 대처 울리치, 머리사 에이 위디슨, 제레드 양이 그들이다. 이 책을 위해 자료 조사와 초고 작성을 도와준 딘 휴스, 제이 에이 페리, 래리 이 모리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세라 클레멘트 리드, 마이클 눗슨, 에밀리 브리그넌, 서배너 울지 라슨, 헤더 올슨, 크리슬린 로스, 애니 스미스는 아나와 존 윗소의 편지 번역에 귀한 도움을 주었다.

그레그 뉴볼드는 멋진 삽화를 그려 주었다. 홍보에는 존 히스, 데브라 애버크롬비, 미리엘 레섹이 수고해 주었고, 행정 지원 업무는 데보라 게이츠, 키얼스틴 올슨, 조 린 커티스, 신디 폰드, 데비 로빈스가 애써 주었다. 프로젝트 관리 업무는 닉 올베라가 수고해 주었다.

여러 부서에서 모인 이레네 카소, 드루 콘래드, 이린나 대니얼슨, 데이비드 딕슨, 놈 가드너, 폴 머피, 엘런 폴슨, 젠 워드 등으로 이뤄진 팀을 비롯하여, 교회 여러 부서의 직원들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출판 서비스부의 일라이자 네빈은 최종 출판 과정을 총괄했고, 패트릭 거버, 카트리나 캐넌, 헤더 클래리지스, 힐러리 올슨 에런트, 스테이시 힙스, 크리스토퍼 쿠글러, 린지 모건, 벤슨 와이 파킨슨, 헤더 랜들 그레그 스코긴, 캣 틸비는 제작을 보조했다. 그 외에 닉 에이 베너, 앨런 블레이크, 크리스토퍼 블레이크 클라크, 맷 에번스, 브룩 프랜드선, 제프 해치, 짐 먹케나, 제레드 문, 케이시 올슨, 벤저민 피터슨, 폴 밴더호번, 게리 월튼, 스콧 웰티도 큰 도움을 주었다. 번역사들은 전체 본문을 열세 개 언어로 세심하게 번역해 주었다.

『성도들』의 편집장으로 일해 준 스티븐 시 하퍼와 여러 해 동안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과거에 교회 역사부를 관리하기도 했던 제이 데븐 코니쉬 장로와 리드 엘 닐슨, 리처드 이 털리 이세가 기울인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 특별히 명예 칠십인 총관리 역원이자, 7년 동안 교회 역사가 겸 기록가, 그리고 교회 역사부 집행 책임자로 일한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가 아니었더라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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